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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 의상경계책의 해제 및 역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정 명 현 (鄭明炫)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 유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쓴 의상경계책 擬上經界策(경계에 관한 견해를 왕에게 올리려
고 쓴 진책문進策文)의 전문을 역주하여 해제를 붙이고 이 책에 나타나는 농업정
책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의상경계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역주와 해제를 논문의 일부로 삼았다는 점이다. 제1부에서는 
의상경계책의 성립 배경과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제2부에서는 의상경계책
의 해제와 역주를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제1부에서 먼저 저자 서유구의 농업론의 성립과 변화 내용을 살폈다. 이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인 양전, 결부법, 견종법, 둔전과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의상경계책의 주장과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
내려 했다.
서유구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의 일원이면서도 천문·수학·농학 등에 특
장을 보인 가학을 이어받았다. 이 중 농학을 가장 깊고 많이 연구했던 그는 20
대에 조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농서 저술에 참여하면서 농학 연구를 
시작했다. 제1차 사환기에 농업에 대한 견해를 정조(正祖, 1776~1800 재위)에
게 피력했는데, 그 중 농서 편찬 등 주요한 의견이 정조의 입장과 일치했다. 정
조의 급작스런 사망과 서유구의 귀향으로 농서 편찬이 유보된 상황에서 임원(향
촌)에서의 자급적인 삶을 다룬 실용 학문에 연구를 집중하던 서유구는 순조(純
祖, 1800~1834 재위)의 경진庚辰 양전령(1819년)을 계기로 의상경계책을 저
술했다(18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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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령이 내려진 뒤 몇 개월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상경계책은 ‘3
강綱 11목目’의 체계를 갖춘 농업론이었다. 양전령이 곧 철회되어 순조에게 올리
지 못한 이 진책문은 25,000여 자의 장문이었다. 이 책문의 3강에서는 “토지제
도의 개혁”, “양전법의 강구”, “농정의 시행”을 순서대로 다루었는데 그 하위 항
목에 각각 2목·3목·6목을 두어 세밀한 주장을 펼쳤다. 의상경계책의 ‘경계經界’
는 본래 농지를 구획하고 양전하여 농지에 과세와 수세收稅를 하는 ‘전정田政’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의상경계책의 앞 2강에 해당하는 주제, 즉 토지제도와 양
전법만이 ‘경계’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구는 여기에 ‘농정農政’이라는 다소 의외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했다. 이
를 통해 그는 전정과 농정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농업론을 펼칠 수 
있었다.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은 기존의 농업사 연구에 제시된 ‘조선후기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
달’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증대’했다고 알려진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들이 이 저
술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앙법의 발달과 확산이 농업생산력을 제고
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노동 집약적인 농법으로, 농법
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이해되는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을 
금지해야 할 농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견종법은 
북부 일부 지방의 농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또한 서유구가 보기에는 진정한 
견종법이 아니었다. 농기구는 다양하지 못했고 규격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수차
는 아예 없었고, 수리시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홍수와 가뭄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농업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광작廣作 현상은 도리어 농업생
산량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에서 중국의 선진 농
법을 전국에 보급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종법(耕種
法, 밭 갈아 작물을 재배하는 법)이 조선 농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서
유구는 경종법의 대대적인 개량과 보급만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고 믿었다. 특히 그는 견종법(畎種法, 작물을 골에만 재배하는 법)의 보급이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경종법의 개
량은 경종법 하나만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서유
구는 전정과 농정을 경종법, 특히 이 중에서도 견종법이 시행될 수 있는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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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으로 조성하는 데 몰두했다. 즉 그는 토지제도를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 개
혁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양전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견종법을 시행할 수 있
는 전묘田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주요 지역의 위도 측정, 
좋은 종자 보급, 수리水利 진흥, 당시 통행되는 번전(反田, 논으로 바꾼 밭) 및 
이모작, 즉 근경·간종의 금지와 같은 농정 분야의 제안 역시 경종법의 최적화를 
향해 있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견종법 등의 선진 농법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제도가 전제되어야 했는데, 둔전屯田이 그것이었다. 서유구가 제안한 둔
전은 기존의 관둔전官屯田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일종의 시범농장이었
으며, 선진적인 경묘법, 양전법, 농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도화되는 공간
이었다. 실제로 의상경계책의 모든 논의는 3강 11목 중 마지막 목인 제3강 제
6목에서 제시한 둔전설치론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서유구는 이전의 둔전설치
론을 종합하여 내지 둔전과 변경 둔전을 모두 세밀하게 기획했다. 그가 보기에, 
관개灌漑가 용이하지 않은 논에서의 이앙법(모내기법)과 밭에서의 근경·간종 등 
통행 농법을 금지하고, 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논에서의 이앙법과 밭에서의 
견종법을 보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범농장의 운영이었다. 서유구의 
둔전설치론은 선진 농업기술, 즉 농법이 제도화되어야 전 농민에게 확산될 수 있
다는 서유구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농정 구상을 담은 의상경계책
의 최종 목표는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으로 농사짓는 일’이었다.
서유구는 농법의 제도화를 국부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파악했다. 농법
의 제도화를 주장한 박지원·박제가의 논의를 발전시킨 서유구는 이앙법과 견종법 
이 두 가지에 주목했고, 이를 전파하려 했다.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농법을 국
가 차원에서 지도하여 보급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의상경계책은 민간에서 자생
한 농법을 보급하거나 금지하는 소극적 권농에만 머물렀던 풍토에서, 합리적 토
지제도, 양전법, 둔전을 제도화하고, 그 속에서 선진 농법을 구현하여 농업 시스
템 전반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부창출을 추구했던 시도였던 것이다.
제2부에서는 의상경계책 원문에 교감하고 표점을 가했다. 번역은 쉬운 단어
를 이용한 직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필요한 곳에서는 의역을 하기도 했다. 해
결하지 못한 번역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석을 달고, 필자가 아는 데까지 추론
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문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곳은 사소한 문구라도 찾아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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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한 역주문에는 각 강이나 목을 단위로 해설을 첨부했
다. 이상의 역주 과정을 통해 필자는 원문 가공부터 역주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연구 번역’을 시도했다.
주요어: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 서유구徐有榘, 경계經界, 경묘법頃畝法, 결부법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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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유구의 농업론과 의상경계책의 성격
제1장. 서론
농업이 산업과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 사회는 국가의 유지·발전 및 백성
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정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
는 경제구조였다. 농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고, 백성
의 입장에서는 삶의 유지를 위한 생활경제의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다. 농업국가
인 조선의 조정은 ‘중농重農’을 핵심적인 정치행위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중농 
정치는 조선에서 백성을 아끼거나[愛民], 백성을 위하거나[爲民], 백성을 걱정하
거나[憂民]·[慮民], 불쌍히 여기거나[恤民] 보호하는 일이자[保民], 민생을 후하
게 해주는[厚民生] 행위와 동치 관계로 받아들여졌다. 무본務本이니, 후본厚本이
니, 억말抑末이니 하는, 근본을 중시하고 말단을 억제한다는 말은 중농 이념의 
다른 표현이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의 근본은 농업이고 말단은 상업을 의
미했다. 국왕의 친경親耕과 왕비의 친잠親蠶 역시 이 중농 이념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주요 의식 중 하나였다.
이처럼 중농을 국가 운영의 주요 지침으로 받아들였던 조선은 농업의 흥성을 
위한 제도의 제정과 이의 정확한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아울
러 대민 차원에서 권농, 환곡, 재상災傷으로 인한 감세 등의 조치를 자주 시행했
다. 정부에서의 농업 정책은 대부분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일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지방 수령의 제1책무는 ‘농상성(農桑盛, 곡식과 옷
감 생산량의 제고)’이었고, 전정田政을 통한 부세賦稅의 균등한 수취도 지방 수
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1) 하지만 조선 초부터 중농을 국시로 여기며 농
업을 중시했던 조선은 18~19세기에 심화된 ‘삼정(三政, 전정·군정·환곡)의 문란’ 
1) “每歲季本曹具諸司官員實仕及雜故,觀察使具守令七事實跡,啓聞.(七事,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
賦役均·詞訟簡·奸猾息.)” 經國大典 卷1 ｢吏典｣ ‘考課’에 실린 이 내용은 순조·헌종 대의 법전으
로 사용되었을 大典通編(1785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大典通編 卷1 ｢吏典｣ ‘考課’(大典
通編 上, 서울大學校奎章閣, 1998, 169쪽). 원문은 8가지 표점(쉼표, 마침표, 중점, 물음표, 느
낌표, 작은따옴표, 콜론,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붙여쓰기를 한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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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말해주듯 적지 않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지배층의 수탈은 점점 증
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백성은 가혹하게 착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재해로 인
한 흉년으로 정부에서 세금 수취를 줄이거나, 지방관이나 아전이 백성에게 수취
한 세금을 빼돌리면서 국가 재정도 악화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세입 중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전세田稅는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다.2)
조선 시기 전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농지를 재배하는 면적이었으며, 이는 농지 
측량, 즉 양전量田을 통해 확정되었다. 양전은 20년마다 시행하도록 조선 초부터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임
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
해 선조(36~37년, 1603~1604)와 광해군 대(5년, 1613)에 양전을 서둘러 시행
한 이후로는 전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남(충청·경상·전라도) 지역
조차도 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데에
는 조선후기에 토지소유권이 강화되고 이와 더불어 지주제가 확산되면서 지주들
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지 조사를 꺼려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
었다.3) 양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정보가 담긴 양안量案은 경작 여부, 전주田
主 현황, 농지 변형, 토질 변화 등 농지와 관련된 잦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조세의 불균등성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 글은 이렇게 양전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남 지역을 양전하
지 않은지 100년이나 된 순조 20년(1820) 저술된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의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을 번역, 주해하고 그에 담긴 농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책은 제목의 ‘경계’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양전의 방법론에 대
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제(田制, 토지제도)’를 포함한 ‘전정田政’과 
농업의 국가적 운용과 관련된 영역인 ‘농정農政’까지 포괄적인 농업 정책을 다루
었다.4) ‘3강綱 11목目’, 즉 크게는 토지제도·양전론·농정론 3가지로, 작게는 11
2)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지식산업사, 2004, 제Ⅱ편 ｢政府의 賦稅制度 釐正策｣ 참조.
3) 崔潤晤, 朝鮮後期 土地所有權의 발달과 地主制, 혜안, 2006;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論叢 제38집, 國史編纂委員會, 1992.
4) ‘전제’는 조선의 경우 결부법結負法이라는 토지제도 통해 전세田稅를 수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이 전세의 성격이 변하여 대동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경작하는 농지의 
넓이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양전量田’은 농지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경작 상황과 농지 넓이를 
파악하는 제도이다. 결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양전하여 양전 장부인 양안量案에 토지소유자, 실
제 경작자, 넓이, 위치 등의 정보를 기입한 뒤 그 결과를 세금을 수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농
정’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에서 취하는 일련의 농업 행정을 일컫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농정은 농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운영하려는 행위나 그와 관련된 제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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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진條陳한 이 진책문進策文은 저술 분량
도 상하 2권 25,000여 자나 되어 책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5)
의상경계책이 저술된 직접적 계기는 순조 19년에 내려진 전라도와 경상도의 
양전 시행령이었다. 이 시행령은 순조 20년 추수가 끝난 뒤 실행되도록 예정되
었다. 이후 도 단위 규모의 대대적인 양전을 위해 경상도 감영에서는 양전을 어
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순조의 양전 시행령
은 불과 8개월 여 만에 흐지부지 되었고, 따라서 의상경계책의 저술 기간도 이
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은 적다.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농업 전반의 문제를 파
악하고 그 대안을 조목조목 마련하여 저술 수준의 분량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상경계책의 저자는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林園經濟
志>>를 지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이다. 그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는 
정계에서 물러나 그의 묘향인 장단 주변 지역(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일대)에
서 15년 째 농사를 짓고 임진강 하구 유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생계를 몸소 
꾸리면서 농학을 위주로 <<임원경제지>> 등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던 때였다. 재
야에 머물러 있던 서유구는 조선후기에 주요 관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큰 세력
을 형성했던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주요한 일문인 대구(또는 달성) 서씨의 일원이
었다. 비록 재야에 머물러있지만 국가 운영에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화세족으로서 그는 양전령을 계기로 국가 재정 및 그 토대인 농업의 흥성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 했던 것이다. 의상경계책을 저술한 3
년 뒤 서유구는 정계에 복귀했고 이후 16년 간 삼정승과 대제학을 제외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의상경계책은 국가 재정과 토지제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업정책론이나 
농업경영론의 측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김용섭은 서유구의 농
수 있다. 이 3가지 중 전제와 양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조선전기에는 ‘전
제田制’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전정田政’이라 했다. ‘전정’이라는 용어는 인조 대에 처음으로 
실록에서 확인된다. 인조실록, 17년(1639) 8/3. 이후 숙종(23), 영조(33), 정조(33) 대에 실록
에서 20회 이상 등장하며, 의상경계책이 저술되었던 순조(12) 대에도 비교적 자주 보인다. ‘전
제’라는 말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전제가 정착된 성종 대까지 자주 확인된다. 태
조(10), 태종(26), 세종(40), 세조(11), 성종(13), 정조(10) 대에 실록에서 10회 이상 나온다. 괄
호 안은 출현 건 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검색어 ‘田政’과 ‘田制’로 확인.
5) 이 글에서는 의상경계책을 저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표기도 그에 상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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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론을 가장 먼저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자였다. 그는 의상경계책 제3강의 6
조목 중 견종법畎種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종법耕種法의 도입을 주장한 제2
조목을 강조했고,6) 양전론을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양전론과 비교하며 
간략하게 소개했으며,7) 견종법이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증거로 견종법의 장점, 관서 및 해서 지방의 견종법 시행 상
황, 견종법을 통한 높은 수확량 등에 관한 서유구의 논의를 제시했다.8) 또 서유
구의 둔전론을 ‘국영농장적인 농업경영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의 둔전론이 
농민과 지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적인 농업경영론이라 평가하기도 했다.9) 
의상경계책은 농업경영을 확대해가는 조선후기의 사회상황을 논증하면서 당시 
‘경영형부농’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요한 사료로 이용되었다.10) 김용섭은 
이 과정에서 의상경계책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중 전제(토지제도)·양전·농
정 등 의상경계책의 ‘3강綱’ 모두를 다루며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제3강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경종법을 소개한 제2목
과 둔전론을 소개한 제6목을 주로 분석했고, 그에 비해 제1~2강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11)
6) 金容燮, ｢林園經濟志와 擬上經界策의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硏究, 지식산업사, 2009, 
432~478쪽.
7) 金容燮, ｢茶山과 楓石의 量田論｣,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185~209쪽.
8) 金容燮, ｢朝鮮後期의 田作技術 – 畎種法의 普及에 대하여｣,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지식산업
사, 2007, 161~172쪽.
9) 金容燮, ｢1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148~183쪽.
10) 金容燮, ｢朝鮮後期의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312~437쪽.









11) <표1>은 김용섭이 의상경계책을 언급한 5편(위의 주석 5개 참조)의 글을 주로 분석한 결과
이다. 제1~2강 중 제1강의 제1목(토지제도의 개혁)은 비교적 많은 부분을 다루었다. 하지만 서
유구의 양전론을 다룬 글에서 김용섭은 정작 양전을 다룬 제2강의 세 조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제1강의 제1목을 주로 소개했을 뿐이었다. 金容燮, ｢茶山과 楓石의 量田論｣, 앞의 책, 193~206
쪽.
       
<표1> 김용섭의 의상경계책 인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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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학은 둔전론을 중심으로 서유구의 농정론을 분석했다. 그는 당시에 농업생
산력이 발달했다고 전제하고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새 농업기술론을 둔전에 도입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세賦稅 수취의 모순을 해결하고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유민流民을 둔전에 흡
수하려 했다고 평가했다.12) 또 서유구의 관 주도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과 국가재정 확보 대책은 당시 농업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려 했다
는 면에서 뛰어났고, 당시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상이었다고 분석했
다. 하지만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소유의 혁
신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서 생산 담당자층인 향촌 백성의 입장과 유
리된 ‘온건한 농업정책론’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13)
문중양은 조선후기의 수리학水利學 연구에서 수리 진흥 정책을 담은 의상경
계책의 제3강 제4조목을 소개했다. 그는 서유구가 조부 서명응과 친부 서호수
의 농학을 3대에 걸쳐 완성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표준의 종합농서가 
표방할 중요한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라고 의상경계책을 평가했
다. 문중양은 <<임원경제지>> 본리지를 ‘조선 수리학을 종합한’ 저술로 자리매
김 하는 과정에서, 본리지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서유구의 수리 
현실 인식과 수리 진흥 방안을 의상경계책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 이를 위해 
의상경계책의 서술 순서를 충실하게 따라가며 서유구의 수리진흥론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14)
김환수는 조선후기 농학자들이 북방의 조 재배법을 권장할 만한 농법으로 인
식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상경계책의 견종법을 소개
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전기에는 고랑 대신에 두둑에 재배하는 남방의 조 재배법
이 북방에 보급해야 할 선진농법으로 받아들였던 데 반해, 후기에 간종법間種法
이 확산되면서 조 재배법의 문제가 드러나자 농학자들은 그 문제를 타개할 방안




12) 유봉학, ｢徐有榘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217~218쪽.
13) 같은 글, 222~226쪽.
14)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2000, 21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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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둔전을 통해 이 북방 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했다
는 것이다.15)
농정론에 대한 이상의 연구 외에 다른 측면에서 의상경계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먼저 의상경계책을 통해 서유구의 문예론과 치재관治財觀을 살
핀 조창록은 서유구가 시문과 경학을 비판하면서 농학이나 수리數理 같은 실용
학을 추구했으며 치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정리했다.16) 김문
식은 서유구의 지역인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서유구는 자신이 
이해한 조선 중심의 지역을 중국, 경사京師, 팔도, 사군육진과 도서島嶼로 구분하
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농정의 도입을 주장했다.17) 서유구의 산문을 분석한 김
대중은 의상경계책을 전문적인 농학 지식, 농학자적 식견, 현장 체험, 성찰적 
자세, 백성의 참상에 대한 정직한 반응 등을 총집결한 작품으로 평가했다.18)
이와 같이 김용섭 이후 의상경계책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개 의상경계
책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3강 제6조목의 둔전론 등 특정 주제에 관
한 분석에 치중되었다. 최근에서야 의상경계책의 전체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한 
해제 차원에 가까운 소개가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의상경계책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염정섭은 의상경계책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해설한 뒤 서유구가 농법을 변통하고 농정을 개혁하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을 서유구의 다른 저술인 행포지·본리지를 함께 논의하며 보여
주었다. 그는 여기서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을 ‘농업기술(농법) 변통론’과 ‘농정개혁
론’으로 나누면서도 이 양자가 상호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후자에서 현실화·구체화되고, 후자는 전자를 선행조건으로 전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행포지·본리지의 농법변통론, ‘풍석대전법’(견종법) 보급
론, 수리시설 개선론, 번전 금지론, 양전법의 하나인 방전법方田法 시행과 양전 
계획, 둔전 설치와 북방지역 개발 등을 통해 위 양자의 상호 긴밀성을 보여주려 
했다.19) 또 서유구의 둔전론을, 경사京師둔전·영하營下둔전·열읍列邑둔전·북방둔
15) 김환수, ｢朝鮮後期 北方 種粟法의 再認識｣, 國史館論叢 第86輯, 國史編纂委員會, 1999, 
255~274쪽.
16) 조창록, ｢풍석 서유구의 ｢擬上經界策｣에 대한 일 고찰-그의 文藝觀과 治財觀의 한 면모-｣, 韓
國實學學會, 韓國實學硏究 11, 民昌社, 2006, 161~182쪽.
17) 김문식, ｢｢擬上經界策｣에 나타난 徐有榘의 지역인식｣,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硏究 18, 2009, 
569~602쪽.
18)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140~149쪽.
19) 염정섭, 농업개혁론을 제시한 임원경제지 편찬자 서유구, 민속원, 2013, 133~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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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네 가지로 설명했던 이전 연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방둔전은 북방 개발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앞의 셋과 성격이 전혀 다름을 지적했고, 그의 둔전론이 지력
을 다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농정개혁론이었다고 결론을 내렸
다.20)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을 파헤친 그의 연구는 농법과 농정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양전 개혁과 같은 이제까지 비교적 덜 알려진 의상경계책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법과 농정의 상호 연관성을 강
조한 그의 연구는 ‘농법변통론’이 ‘농정개혁론’에서 현실화·구체화되고 후자가 전
자를 선행조건으로 전제했다는 그의 주장을 세심하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게다가 
이 구도를 제3강 안에서만 파악했을 뿐 제1~2강으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았다. 서
유구의 또 다른 주요 개혁론인, 경묘법頃畝法21)으로의 토지제도 개혁이나 방전
법 같은 양전법 강구22)가 농법변통론과 위와 같은 식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의상경계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책의 일부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머물렀기에 서유구의 농정 사상 전체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양전령의 계기로 저술된 의상경계책
의 분석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제도’와 ‘양
전법’에 관한 제안이, 양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농정’에 관한 건의
183~227쪽.
20) 같은 책, 217~227쪽.
21) ‘경묘법頃畝法’의 ‘畝’는 음이 ‘무’로 쓰이기도 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묘’로 
통일하기로 한다. 자전이나 국어사전에서도 ‘무’로 쓰이기도 하고 ‘묘’로 쓰이기도 하며, 한 사전
에서 둘을 혼용하기도 하여 통일된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어사전의 경우 ‘畎畝’·‘壟畝’·‘頃
畝法’ 세 단어의 사례를 볼 때,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편)에서는 ‘묘’(畎畝·
壟畝)와 ‘무’(頃畝法)를 혼용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
찬실 편)에서는 모두 ‘묘’로 쓰면서도 ‘頃畝法’의 유의어를 ‘경무법’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며, 국
어대사전(이희승 편)에서는 모두 ‘묘’로 썼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제공 사이트인 ‘한국
고전종합DB’에서도 이 두 발음이 혼용되고 있다. 한편 언해본 맹자에는 ‘모’로 적혀 있어 조
선에서 ‘畝’의 고음이 확인된다.(孟子 附諺解, 學民文化史 영인본) 지금은 모두 ‘무’로 읽는 ‘無’
와 ‘務’자의 음이 이 언해본에 모두 ‘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의 ‘모’가 지금의 ‘무’로 
일괄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식민지시기에 정리된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 編, 
1936)에 ‘畎畝’의 음을 ‘견묘’로 적은 것으로 볼 때 ‘묘’로 읽은 사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많이 사용된 음을 택했다.
22) 염정섭은 경묘법 시행과 방전법 시행을 양전 ‘개혁’으로 보았다. 이 같은 입장은 토지제도와 양
전 두 분야를 모두 ‘양전’이라는 한 분야로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유구는 
토지제도를 개혁[更張]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양전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서유구에게 
양전은 강구[講磨]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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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왜 같은 제목 아래에 묶였냐는 점이다. 이 점이 해명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석으로 인해 3강 11목의 유기적 연관성에 주목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연구 경
향은 ‘3강 11목’의 구성 하에 체계적으로 서술된 이 책의 특성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대주제와 소주제가 쉽게 드러나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 아닌 항목에 대한 
접근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의상경계책에 대한 연구의 단편적 성격으로 인해 농학자로서 서유구의 농업
론을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의상경계책에서 소기所期한 제안의 핵
심이, 둔전이라는 공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는 일임은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서유구가 정작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제안한 농업기술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둔전에서 활용하여 보급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3강 제6목(둔전론)에 
간략히 적혀 있는 ‘수전농법과 한전농법(견종법)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언급에서 
그치고 더 이상 천착하지 않았던 것이다.23)
의상경계책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짚을 점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지방관을 역임하고 농촌에 몸담으면서 농촌 현실을 몸소 체험했
던 서유구가 이 저술에서 제시한 당시의 사회상이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
과 그로 인한 성취를 강조하는 오늘날 연구자들의 이해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다. 당시의 조선 농업 대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서유구의 비판적 접근은 조선
후기의 생산력 수준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립된 당시의 ‘농업기술과 농
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 중 상당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전 연구는 의상경계책의 주장을 오독하여 서유구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농업 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에 따르면, 이앙법이 
널리 퍼졌고 밭에서도 견종법畎種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근경(根耕, 그루갈
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 같은 노동 집약적인 농법을 쓰는 농업기술 상의 발전
이 있었다고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앙법에서의 노동력이 
23) 김용섭은 수전농법으로 ‘이앙법’(또는 영남식 수전농법)을, 한전농법으로 ‘견종법’(또는 양서식兩
西式 한전농법)이라 명시했고, 염정섭은 ‘경상도의 벼농사법’과 ‘풍석대전법楓石代田法’(즉 견종
법)이라 각각 적었으며, 유봉학은 농법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김용섭의 ‘양서
식 한전농업’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견종법이 아니라 당시 양서(황해도·평안도)에서 시행되는 견
종법을 시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오해이다.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162~163쪽; 
염정섭, 앞의 책, 223쪽; 유봉학, 앞의 책, 213쪽 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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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절감되면서 밭작물이 다각화되었다. 시비법의 확산과 농기구 및 수리시설의 
발달 또한 이 시기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자들은 
집약적인 농업기술(농법)의 발달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조
선의 사회 구성이나 사회상의 변화가 촉발되어 새로운 변혁의 움직임이 싹튼 것
으로 이해했다.24) 조선후기 역동적인 사회 변화의 기저에 농업기술의 발달이 주
요한 추동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자의 대부분이 조
선후기에 농업기술이 ‘발달’했고 따라서 농업생산력이 ‘증대’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주장하는 연구의 효시는 김용섭에 의해 이루어
졌다.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조선 농업사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을 주도했던 김용
섭은 조선후기에 논에서는 이앙법이 보급되고 밭에서는 견종법畎種法이 확산되
어 농업생산력이 발달함으로써 농촌사회가 분해되었고 ‘경영형부농經營型富農’이
라는 신흥 농업부유층이 출현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들이 광작廣作을 통
해 농업경영을 확대하고 상업 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면서 농업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25) 다른 한편, 염정섭은 농법의 발달이 농민에게나 농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류한 채, 조선의 농법이 수전水田, 한전
旱田, 농기구, 시비법, 수리시설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달했으며 18세기 후반에
는 지역농법도 다양하게 발달했음을 보여주었다.26) 김건태는 이앙법의 노동력 
감축 효과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조선후기 이앙법의 확산으로 논 농사에 들어갈 
노동력이 줄어듦으로써 유휴 노동력을 밭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제초 노동력이 덜 드는 근경 농법에서 근경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간종 농법으로 전환되었고, 제초 노동력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들어
가는 목화나 담배 농사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노동능률을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농법 전환의 결과 농작물 재배의 다각화와 집약화가 이루어져 농
업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27)
하지만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에 담겨있는 조선후기 농업(기술을 포함하여)의 
24) 李永鶴,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近代史硏究會 編,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 
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下, 한울아카데미, 1987, 23~42쪽; 廉定燮, ｢농업생산력의 발
달｣,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1999, 396~413쪽;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0, 398~410쪽.
25)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26)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태학사, 2002.
27)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44~158쪽.
- 10 -
모습은 ‘발달’이나 ‘생산성 증가’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정
적이다. 이앙법의 전국적 확산을 비롯한 벼 재배법 문제에 대해 서유구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앙법 확산이나 벼와 보리를 돌려짓는 도
맥이모작이 성행하여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언급 또한 하지 않았다. 대신 논에서
는 이앙법 성공의 기본 요건인 수리시설이나 수차가 거의 갖춰지지 않아 가뭄이
나 장마에 대처하지 못한다거나,(3.4.1~28)28) 수리 조건이 좋지 않은 밭을 논으
로 바꿔 벼 재배에 실패를 자주 겪는다고 지적했다.(3.5.1~7) 또 밭에서 성행하
는 근경이나 간종 등의 이모작 식 경종법耕種法은 발아율이 낮고 지력만 소모하
는 농법이므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8~12) 김용섭이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본 견종법의 경우, 서유구는 확산되기는커녕 농민이 도
입하기를 꺼려해서 양서(해서·관서)를 제외하고는 견종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다고 진단했다. 또 논과 밭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로, 서유구는 가뭄이나 홍수 피
해가 없는 해가 없고(3.4.4~14), 특별한 환경에 잘 자라는 좋은 종자를 쓰지 않
아 재해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으며(3.3.13~15), 쟁기를 비롯한 농기구나 수차 
및 준설 기구 등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해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3.2.4~8, 
3.4.20~21, 3.4.30~31)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뭄이나 홍
수, 병충해·풍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농업생산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듯이 
서술하고, 농기구가 분화되고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수차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다
고 이해한 기존 연구의 관점과 정반대이다. 광작 현상에 대해서 서유구는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져 생긴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그 존재를 인정했지
만, 그럼에도 광작이 실시된 결과 농작물 재배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어서 도리
어 생산량이 낮았다고 평가했다.(3.2.36~37)
이처럼 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서유구는 매우 인색하게 진단했다. 이러한 견해의 격차가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시각이 당시의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진단한 것인지는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이다. 이 문제는 의상경계책을 비롯한 당시의 다양한 농서 및 농정 관련 
자료, 정부의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오늘날의 연구자와 서유구 사이의 관점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28) 괄호 안의 세 단계의 표기는 제2부의 제1~3장에 실린 의상경계책의 역주를 필자가 임의로 
나눈 문단 번호이다.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0으로 시작하는 두 단계의 표기(0.1~0.4) 또한 이
와 마찬가지이다. 0으로 시작하지 않는 두 단계의 표기(예를 들어 3.1 등)는 ‘3강 11목’ 중 목의 
제목에 붙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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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제 및 역주(해설 포함)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의상
경계책에 담긴 농업론의 전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조선의 농업 
상황에 대한 서유구의 비판적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의 구상을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다. 이로써 의상경계책의 유기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3강이 
어떤 관계로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의상경계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농업기술을 ‘견종법’으로 이해하고 견종법이 서유구의 정책 구상에서 가지는 의
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의상경계책에 들어 있는 서유구의 농정관을 세밀히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또 그의 농정관이 의상경계책에서 어떻게 전체적 일관
성을 유지하는지, 세 강이 어떻게 서로 긴밀히 관련되는지를 살피려 한다. 이와 
동시에 의상경계책 원문 전체를 역주했으며, 이 책이 저술된 배경과 내용을 해
설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유구의 농정론의 이전 출처를 추적하는 데에도 적
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상의 역주와 해설을 통해 이 논문은 의상경계책과 그 속에 담긴 서유구의 
농업 정책론이 지닌 다음과 같은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유구는 ‘토지제도’를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양전법’의 
개선을 통해 결부법의 폐단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묘법으로 구획된 농지
에 선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농정’을 적용하자는 그의 정책적 제안으로까지 이어
진다. 서유구의 견해로는 견종법으로 대표되는 선진 농업기술은 기존 농법의 관
성에 젖어 있는 민간에 곧장 보급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효과를 반드시 시범농
장에서의 실행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둔전’의 제도가 바로 그 시범농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는데, 
이 둔전이야말로 서유구의 구상에서 ‘토지제도’인 경묘법, ‘양전법’인 방전법, ‘농
정’의 일환인 견종법을 위시한 여러 농법이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었다. 의
상경계책의 3강은 이처럼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국부창출이라는 서유구의 
장기적인 계획이 성사될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세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바로 농업생산력
을 제고할 수 있는 농법으로서의 견종법이었다. 서유구의 구상에서 경묘법이 적
용되지 않는 농지에서는 견종법을 시행할 전묘(田畝, 이랑의 모양)를 표준적으로 
만들 수 없고, 둔전이라는 공동농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견종법을 전국에 보급할 
수 없다. 서유구에게 견종법은 토지제도와 양전이 둔전과 결합될 때 최대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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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기술이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2장에서는 서유구의 생애와 농업론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의상경계책의 3강 11목에 담긴 서유구의 제안을 분석한
다. 그리고 제2부(1~3장)에서는 의상경계책을 역주한다.
먼저 제2장의 2.1절에서는 정조대와 순조 초년에 걸친 서유구의 제1사환기를 
다룬다. 여기서는 서유구의 가계를 살피고 가학의 전통을 그가 어떻게 흡수했는
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젊은 시절 서유구의 학문 중 특히 농학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과거에 급제한 뒤 사환 활동을 시작한 서유
구가 국왕에게 제출한 농정론을 통해 그의 초기 농정론을 검토한다. 2.2절에서는 
18년간 이어진 서유구의 귀농기를 다룬다. 정치적 시련기로도 볼 수 있는 이 시
기에 그의 농업론이 크게 바뀌는 사정을 살핀다. 이 시기를 통해 서유구는 전문 
농학자이자 농부로 변신하며 경학과 경세학으로부터 실용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전환했다. 서유구의 대표작인 <<임원경제지>> 저술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서
유구는 이를 통해 ‘임원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귀농기의 농업정책서인 의상경계책의 전체 구조를 살피고 다른 진
책문과의 비교를 통해 농정만을 다룬 이 책의 의의를 확인한다. ‘3강 11목’의 체
계적인 구조를 지녔음과 함께 다루는 내용의 분량도 역대의 진책문 중 가장 많
은 농정책을 언급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3절에서는 서유구의 제2사환기 및 
정리기를 다룬다. 귀농기에 축적했던 그의 농정론 중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시도
했던 농정의 사례를 살핀다. 또 사환기에 이루어진 <<임원경제지>>의 보완 및 
정리 작업, 그리고 퇴임 후 이 책을 저술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도 향촌의 
삶에서 그 속에 담긴 지식을 실천하려 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제2장에서 의상경계책이라는 농정서를 지은 저자의 삶과 농업론을 
살펴봄으로써 의상경계책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 
특히 서유구 농업 사상의 형성과 변화 내용을 추적하여 의상경계책에서 제시
한 농정론이 그의 농업 사상의 전체적 틀에서 갖는 위치를 가늠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의상경계책이라는 문헌의 성격과 그 속에 담긴 정책의 내용을 
규명한다. 3.1절에서는 이 책 제목의 의미를 풀어주고 유일본인 책의 서지 정보
를 알려준다. 우선 제목의 핵심어인 ‘경계’의 의미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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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했는지 분석했다. 또한 현존본 의상경계책이 서유구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본에 가까운 교감본을 작성했음을 언급했다. 3.2절은 의상경계
책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먼저 의상경계책의 줄거리를 살피고 
각 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3강 11목’의 유기적인 구
조를 개괄한다. 3.3절에서는 의상경계책의 저술 배경과 농업론을 살핀다. 먼저 
경진 양전령이 어떤 배경으로 내려져서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한
다. 이어 결부법의 내용을 분석한다. 결부법이 세종 대에 제도화가 된 취지와 그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그 변화상을 일별함으로써 서유구가 왜 결부법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개혁하려 했는지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이어, 의상경계책에서 보급하려는 핵심 농업기술인 견종법을 조선에서 어
떻게 이해했는지 서유구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견종법이 조
선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서유구의 논의와 비교하며 재검토
했다. 서유구와 후대 연구자들이 이해한 ‘견종법’의 개념이 달라 생긴 견해의 차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서유구가 견종법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던 이
유를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유구의 농업론을 종합한 둔전설
치론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의 둔전론과 서유구가 흡수한 이전의 둔전론들을 개
괄했다. 이를 통해 서유구의 둔전론에서 보이는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
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의상경계책이 견종법의 전국적 보급을 최종 목적으로 하
는 원대한 구상임을 확인하고 이 구상이 조선후기 농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소개했다. 즉 서유구는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으로 농사짓는 일’
을 통해 특정 농업기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전정과 농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
켰다. 그 결과는 왕도정치의 실현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조선의 국부창출이 이
루어지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제2부의 제1~2장은 제1~2강이 들어있는 의상경계책 상권을, 제3장은 제3
강 전체가 수록된 하권을 역주하고 뒤이어 각 목 별로 해설을 추가했다. 역주에 
앞서 의상경계책 원전의 성격을 환기시키고 역주를 논문의 일부로 싣게 된 배
경과 역주 방침들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역주는 원문 가공 과정을 거친 교
감본을 토대로 진행하여, ‘3강 11목’ 체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원전에 없는 
목차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으며 번역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으로 어
색한 곳은 의역했고 필요에 따라 원문에는 없더라도 보충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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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격 기 간 거 주 지
1비기 성장 및 학문 수련기 1764~1790 신촌, 죽서, 용산(풍석암)
2비기 1차 사환기 1790~1806 용산
3비기 귀농기 1806~1823
유양, 노원, 금화, 두호, 대호, 난
호, 용산
4비기 2차 사환기 1823~1839 용산, 난호, 번계
5비기 임원경제지 정리기 1839~1845 번계, 두릉
제2장. 서유구의 생애와 농업론
서유구는 말년(1842년, 79세)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오비거사 생광 자표
五費居士生壙自表’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섯 시기로 구분했다.(표2)1) 이를 토대로 
각 시기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비기費期’는 유금(柳琴, 1741~1788), 서명응(徐命膺, 1716~1787), 서형수
(徐瀅修, 1749~1824), 이의준(李義駿, 1738~1798),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등에게서 문장을 배우고 연마하던 시기이다. 1790년 과거급제로 
조정에 입문하면서 이 시기가 일단락된다. ‘2비기’는 정조 대에 규장각에서 활동
하고 내외직을 수행했던 시기이다. 1806년 ‘김달순 옥사’ 사건으로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유배형을 당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을 떠나게 된다. 이 시기가 
서유구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로 판단된다. 
<표2> 서유구의 생애 구분2)
-표에 언급된 거주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촌莘村: 용주와 가까운 한강 가의 마을
로 추정3); 죽서竹西: 서울 지하철 회현역 쪽 남산 기슭4); 용주溶洲: 현 서울 용산; 번
1) ‘오비거사’는 서유구가 자신에게 붙인 호로, 인생에서 5가지를 허비했다는 뜻의 겸사이다. ‘생광’
은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이고, ‘자표’는 묘비의 글을 자신이 썼다는 뜻이다. 徐有榘, 
<<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五費居士生壙自表’(<<叢刊>> 288, 424~425쪽). 주석
의 ‘徐有榘, <<楓石全集>>’ 부분은 앞으로 ‘<<全集>>’로 약칭한다.
2) 이는 유봉학(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191쪽)이 서유구의 회고를 근간으로 한 
시기 구분을 따랐으며 시기 명칭은 필자가 다시 명명했다. 이 책에서는 다섯 시기를 성장기, 사
환기, 방폐기放廢期, 현달기, 은퇴기로 명명했다.
3) 신촌은 용산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강 가에 있었던 마을로 보인다. “徐尙書君受氏年未
老,三上章乞骸不獲命,辭愈力,屛居莘村江上,不復蟬冕入春明者三載于玆矣.” 金熤, 竹下集 卷16 ｢
序｣ ‘送徐尙書(命膺)燕行序’(<<叢刊>> 240, 504쪽). 원문에 들어 있는 괄호 안의 글자는 주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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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樊溪: 현 서울 번동 지역의 북한산 자락; 금화金華: 현 서울 도봉산 자락(당시는 양
주)으로 추정; 두호豆湖·대호帶湖·난호蘭湖: 현 파주시 장단면 일대의 지명; 두릉斗陵: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3비기’는 묘향 장단(長湍, 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민통선 일대)에 귀향하여 
몸소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기이다. 임진강 하구 일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농학·어류학·요리학 등에 관한 전문서적과 <<임원
경제지>> 저술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이전 연구에서는 보통 ‘방폐기放廢
期’라고 하는데, 나는 ‘귀농기’로 명명했다. 서유구가 이 시기를 자신이 “재야로 
내쳐졌다”는 뜻의 방폐放廢라는 용어로 자주 표현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5) 그 말
이 적절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작은 ‘방폐’임에는 틀림없으나 이후 
삶의 전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로이 경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장단
에서 서유구는 여러 농서를 연구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법을 개량하는 
등 조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시도했다. 
‘4비기’는 귀농기에 축적한 공부와 경험을 관료로서 발휘하는 때이다.6) 60세에 
제2의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6년간이나 내직과 외직을 오가며 당대 최고 관
료의 길을 걸었다. 자신의 종저보種藷譜와 최치원의 계원필경桂苑筆耕, 서명
응의 보만재집保晩齋集 등 영향력 있는 책을 출간하고, 관료로서의 중요한 치
적들도 남겼다. 마지막으로, ‘5비기’는 정계를 은퇴하고 삶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의미함. 이하 동일.
4) 당시 서유구 집안은, 저동苧東에 작은 할아버지 서명선이, 죽서에 서명응이 살았다. 저동은 당시
에 양향청粮餉廳이 있었던 현 중부세무서(지하철 명동역 동쪽 남산 기슭,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주변이었다면(조창록, 앞의 논문, 19쪽 주46 참조) 서쪽으로 남산 기슭은 회현역 부근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5) 방폐라는 말은 <<楓石全集>>에서 총 9회 등장한다.
6) 유봉학은 ‘4비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다는 이유로 ‘현달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나는 2비기에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규장각의 촉망받는 신하로 활동했을 때가 더 ‘현달’
한 시기라 생각한다. 4비기에는 정치적 경륜이 쌓이고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기는 했으나 그보다 
품계가 더 빨리 올라간 다른 이들에 비해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을 보여주는 단
적인 예가 서유구의 품계를 올려달라는 우의정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건의이다. 서유구
가 75세였던 1838년, 그는 서유구가 일찍부터 명망이 있었고 정조 대의 규장각 신하였으며 정
조·순조·헌종의 세 조정을 거치며 원로가 되었는데도 아직 숭반(崇班, 1품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일에 대해 여론이 그의 처지를 억울하게 생각한다면서 종1품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고, 그제서
야 대왕대비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備邊司謄錄 헌종 4년(1838) 7/30. 備邊司謄錄은 국
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사이트 참조. 책 이름은 앞으로 한글(비변사등록)로 표기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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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임원경제지>>에 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임원의 
좋은 터를 잡으려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살았던 동네인 두릉(斗陵,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필생의 저작 <<임원경제
지>>를 하나하나 마무리했다.
서유구는 숙종·영조·정조 대 저명한 관료가 많이 배출된 경화세족京華世族 대
구 서씨의 후예로, 이조판서를 지낸 서호수(徐浩修, 1736~1799)와 한산韓山 이
씨(1736~1813)의 둘째 아들로 영조 40년(1764) 11월 10일 태어났다.7) 조부는 
규장각 설립을 주도했으며 대제학을 지낸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다. 서유
구의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용주자溶洲子·오비거사五費居士 등이며 풍석
이 대표적인 호이다.
중시조는 대제학을 역임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형 서거광(徐居廣, 
?~1459)의 현손이자 선조宣祖·인조仁祖 대에 판서를 지냈던 서성(徐渻, 
1558~1631)이다. 그의 넷째 아들이자 선조의 사위였던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
景霌, 1579~1643)는 대구(달성) 서씨 가문 중 조선후기에 가장 창성했던 도위
공파都尉公派의 시작이기도 하다. 서경주의 큰 아들 서정리(徐貞履, 1599~1664)
는 아들이 넷이었는데, 이 중 넷째 아들이 서유구의 고조 서문유(徐文裕, 
1651~1707)로 형조·예조판서를 거쳤으며, 서정리의 큰 아들은 참의를 지낸 서
문상(徐文尙, 1630~1677)이다. 서문유의 후손은 서유구 대까지 관직이 모두 판
서에 이르렀고 서문상의 후손은 19세기 중반까지 6대에 걸쳐서 3대 정승8), 3대 
대제학9)을 배출해 낸 명문가로 유명하다. 서문유의 큰 아들이자 서유구의 증조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10)
서종옥의 아들이자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은 형제가 넷으로, 모두 양자로 
후손을 이어서 계보가 다소 복잡하다. 서명응이 둘째였는데, 나머지 세 형제에 
후사가 없자 서명응의 큰 아들 서호수는 큰 형 서명익(徐命翼, 1709~?)의, 작은 
아들 서형수는 막내 동생 서명성(徐命誠, 1731~1750)의 양자가 된다. 이로 인해 
정작 서명응의 후손이 없어서 달성위 서경주의 셋째 아들 서진리(徐晉履, ?~?)의 
7) 徐命膺, 大丘徐氏世譜戊編(1775년)(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도서번호 奎 2327, 奎 
5387) 二, 29면.
8) 서종태(徐宗泰, 1652~1719)·서명균(徐命均, 1680~1745)·서지수(徐志修, 1714~1768)를 가리킨
다.
9) 서유신(徐有臣, 1735~1800)·서영보(徐榮輔, 1759~1816)·서기순(徐箕淳, 1791~1854)을 가리킨
다.
10) 이상의 가계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인물 표제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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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리 후손의 사행단 자 격 조선왕조실록 출전
서문유(유) 사은부사 1703 9/21, 1704 3/27
서종태(상) 동지사 1703 10/28
서명균(상)
진하부사 1723 4/2, 9/7
주청사 1737 7/25, 12/27
서종옥(유) 진위 겸 사은부사 1739 2/8, 7/18
서명응(유)
진하 겸 사은사 서장관 1755 8/26
동지사 1769 6/25, 10/12(승정원일기)
서호수(유)
진하 겸 사은부사 1776 9/24
진하 겸 사은부사
1790 4/26, 5/27, 9/27(중간보
고), 10/22
서형수(유) 진하 겸 사은부사 1799 7/8, 10/12, 11/4, 11/17
후손이자, 서명응의 8촌인 서명장(徐命長, 1688~1767)의 아들 서철수(徐澈修, 
1749~1829)가 양자가 되었다. 서철수는 본래 서유구의 11촌 숙부였으나 조부의 
양자가 되었고, 그는 다시 서유구를 양자로 삼는다.11) 결국 서유구가 출계出系의 
과정을 거쳐 서명응의 후사가 된 것이다.
이상의 서유구 가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청나라 사행을 다녀온 사
람이 많다는 것이다. 서정리의 후손 중 정부의 고위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큰 아
들 서문상과 넷째 아들 서문유 가계만을 보았을 때 서문상 가계에서 2명(2회), 
서문유 가계에서 5명(7회)이 연행사를 역임했다(표3).12) 사행의 과정에서 이들은 
청나라 문물을 견문하고 서적을 대량 구입해 오거나 청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 
두 가계가 가까운 인척으로서 한 집안과 같이 오랜 동안 소론으로서 정치적 운
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행 후 청에서 가져온 물건이나 겪었던 견문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다. 
<표3> 서정리 가계의 중국 사행 상황
-사행단 명단 중 괄호 안의 ‘유’는 서문유의 후손을, ‘상’은 서문상의 후손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서유구 가문은 박지원(1780년 사행)·홍대용(洪大容, 1731~1783, 
1765년 사행)·박제가(1778년 사행) 등 청나라 사행 경험에 기반해 북학을 주장
했던 이들과 견해를 함께하여 청의 문물·기술·학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
11) 曺蒼錄, 위의 논문, 11쪽; 徐命膺, 大丘徐氏世譜戊編 二, 29면.
12) 이는 공식 사행단 대표인 정사·부사·서장관만을 조사한 결과이다. 사행 때 인척이나 교유 인물
과 동행했던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행에 참가한 이들의 일족은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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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박제가의 북학의에 쓴 서문에서 서명
응은 “(중국의) 성곽과 주택, 수레와 기물에는 성인이 제정한 규격과 제작법을 
위배하여 만들어진 것이 거의 드물다. 따라서 중국 사람이 만든 물건은 정교하고 
견고하여 재물을 축내거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13)라고 하여 
청나라 문물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홍대용을 제외한 위의 인
물은 모두 서유구가 북학을 추구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이들이었다.14)
이 장에서는 서유구 자신의 이상의 구분을 존중하면서 1·2비기를 2.1절 ‘제1 
사환기까지’로, 3비기를 2.2절 ‘귀농기’로, 4·5비기를 2.3절 ‘제2 사환기 및 <<임
원경제지>> 정리기’로 크게 나누어 그의 생애를 정리하되, 각 시기 그의 농업론
과 변화 양상에 주된 관심을 둘 것이다.15) 특히 서유구의 농업론이 귀농기인 3
비기를 계기로 크게 변화했음에 주목할 것이다. 그가 이 기간에 농사 및 어로 등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험 연구를 했고, 농학에 적극적으로 몰두했
으며, 이와 더불어 <<임원경제지>> 저술을 시작했다는 측면 등에서 그 변화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2.1. 제1사환기까지(1764~1806)
2.1.1. 본사 교정과 저술을 통한 농업론 흡수
서유구는 어려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유구는 서명응이 평안 감
사였던 시절 평양에 거주하면서 서명응에게 당송팔가문을 배웠다(1777년, 14세
).16)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는 서명응과 죽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 
시절 서호수·서형수(작은아버지)·서유본(형)과 함께 보만재집 편집을 거들었고, 
13) “其城郭室廬車輿器用,違聖人數法者盖寡.是以精緻牢固,無傷財害民之患.” 徐命膺, 保晩齋集 卷7 
｢序｣ ‘北學議序’(<<叢刊>> 233, 208쪽); 北學議 ｢北學議序｣(韓國學文獻硏究所 編, 農書 6, 
亞細亞文化社, 1981, 3쪽).
14) 홍대용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인지 서유구가 그와 교유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15) 보다 자세한 서유구의 생평에 대해서는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
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
는 사람, 2012, 127~238쪽 참조.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의 서지사항은 앞으
로 ‘개관서’로 약칭하기로 함.
16) “憶余年十四,從公于浿營.” <<全集>> 金華知非集 卷9 ｢雜著｣ ‘龍灣百一院節目後識’(<<叢刊>> 
288, 476쪽); “榘年十四,受唐宋八家文于先王父保晩先生.” <<全集>> 金華知非集 卷5 ｢記｣ ‘又
思潁亭記’(<<叢刊>> 288,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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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중 위사緯史를 찬술했다. 용산으로 옮긴 뒤에는 이
미 정계에 은퇴한 서명응과 약 3년을 거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삶의 태도나 학
문에 대해 적지 않게 배웠을 것이다.17)
서유구는 20대에 보만재집, <<보만재총서>> 등 서명응의 저술을 교열, 교정
하는 일에 많이 참여했다.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13종의 저술 중에는 교열 
및 편찬에 관여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선천사연先天
四演(2권)·위사(12권)·본사本史(12권)가 그것이다(표4). 서호수와 서형수(徐
瀅修, 1749~1824)가 선천사연 한 책만을 교정했고[校], 서유본(徐有本, 
1762~1822) 역시 이 한 책만을 교열[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3종 저술 
모두에 참여한 서유구는 <<보만재총서>> 저술에 가장 많이 간여한 셈이다. 게다
가 <<보만재총서>>에 들어 있는 세계 인문 지리서인 위사는 서명응의 지침에 
따라 서유구가 편찬하고 뒤에 서명응의 교정을 거쳤으며(1784년), 농학서인 본
사 12권 중 마지막 권의 대부분을 역시 서유구가 편찬했다.18) 
<표4>의 ‘저술 유형’ 난은 저자명인 서명응 뒤에 쓰여 있는 글자이다. 위사
에는 유일하게 ‘감정鑒定’이라 했고 이어 손자 서유구가 ‘편열編閱’했다는 기록을 
남겼다.19) 감정은 감수를, 편열은 편찬 및 교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유구가 서명응이 정해준 의례에 따라 위사를 편찬했음을 보여준다.20)
17) 손주 수 십 명 중 가르치고 아껴주는 은혜를 자신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했던 서유구는 서
명응에게 조석으로 문안하고, 식사를 올리고, 계단에 지팡이와 신발을 대령하고, 붓과 먹을 준비
하는 일 등 일상의 시중드는 일을 도맡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3년간 매일 밤 늦도록 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고금의 시세를 평하는 일을 했기에 서유구는 조부의 생각이 귀에 익숙하고 마





樂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5 ｢祭文｣ ‘祭王父保晩齋先生文’(<<叢刊>> 288, 269쪽).
18)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19) 13종 중 6종은 ‘학學’을, 3종은 ‘집輯’을 썼다. 또 본사는 ‘찬撰’을, 고사십이집은 ‘중정重
訂’을 썼으며 참동고에는 표시가 없었다. ‘집’은 여러 글을 모았다는 뜻의 겸양으로, ‘찬’은 자
신의 저술임을 뜻하는 말로, ‘중정’은 이전의 저서(고사신서攷事新書)를 재수정했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이며(韓苠燮, 徐命膺 一家의 博學과 叢書·類書 編纂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




家學之源流邪?’小子跽而受,退而不敢惰也.會有事中撤,先生遂取而親焉.” <<全集>>,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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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尙書逸旨 學 없음 2
3 詩樂妙契 學 없음 2
4 大學直指 學 없음 1
5 中庸經緯 學 없음 1
6
史別
疇史 輯 없음 2
7 緯史 鑒定 孫有榘 編閱 12
8 本史 撰 없음 12
9
子餘
髀禮準 輯 없음 2
10 先句齊 輯 없음 2
11 元音鑰 學 없음 4
12 參同攷 없음 없음 6
13 集類 攷事十二集 重訂 없음 12
총 권수 60
<표4> <<보만재총서>>의 구조와 저술 방식
-‘교정·교열·편열자’ 난은 각 책의 권두에 표기된 내용이다. 본사의 권두에는 서유구가 
이 책 일부 저술에 참여했음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문에 그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서유구가 서명응을 통해 농서 저술 태도를 배우면서 농업론을 흡수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서유구가 용산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1785)
는 죽서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 서명응의 저술인 <<보만재총서>> 편찬에 막바지 
힘을 기울이던 시기였다.21) 앞서 언급했듯,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글에는 서
명응 이외의 글로 유일하게 서유구의 글이 들어 있는데, 그 글은 모두 본사(12
권)에 있다. 본사는 역사서 형식으로 쓴 농서로서, 농정이 천하의 큰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도 모두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인식 때문에22) 
서명응은 책 제목에 ‘본本’이라는 글자를 선택했다. 이 농서는 사기의 기전체를 
21) “용주에 집을 지었을 때 공(서명응)은 70을 넘어 80을 바라보았다. 시력과 청력이 줄지 않아서 
날이 저물어 등불을 켜지 않은 경우 간혹 몸소 저술함에 총명함을 유지하셔서 <<보만재총서>> 
60권이라는 서적을 교감하셨다. 其卜築蓉洲,已逾耆望耋矣.聽視不減,或日昏燭未至,則輒手卷就牕明,





<<保晩齋叢書>> 7 本史 ‘本史序’, 서울大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09, 24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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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列傳 제3 상자름호열전桑柘䕲蒿列傳 5.6
총 쪽 수 56.3
모방해 본기本紀·지志·세가世家·열전列傳으로 분류되었다. 서명응은 곡식이 팔정
八政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기에, 곡식과 관련된 내용을 지에, 채소와 과일은 제
사 음식을 보조하기 때문에 세가에, 나무와 초본류는 생명을 보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전에 배속했다.23) 권1~11까지를 본기 8종, 지 9종, 세가 10종, 
열전 16종으로 구성한 본사의 편제는 농서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했다.
권11까지의 편제는 이처럼 모두 본사에 걸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잠업
을 다루는 마지막 권인 권12는 본기·지·열전 등 ‘세가’를 제외한 모든 편찬 요소
들이 한 권 내에 함께 들어 있다. 권12의 제목은 본사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
지만, 서유구의 ‘발본사(跋本史, 본사 발문)’에 따르면  ｢잠사蠶史｣라는 명칭을 
세워도 하자가 없는 부분이었다. ｢잠사｣는 의복 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옷감
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24) 이렇게 분리된 권12를 서명응은 저술하지 못한 상
태여서 손자 서유구에게 기본 저술 방침을 지시한 뒤 ｢잠사｣를 저술하도록 했다.
<표5> 본사 권12 ｢잠사｣의 구조와 분량25)
23) “本史,以紀志系傳,叙農政之始終也.叙之維何?洪範八政,食居三公賓師之上而爲其本,故八穀皆本紀也.
八穀旣爲本紀,則其八穀之所有事,皆志也.蔬菜果實分占園圃,助供養祭之本,猶宗藩分封,世修土貢,故蔬
菜果實,皆世家也.樹木(원문은 本이나 의미상으로 수정함)草卉,爲棟樑爲舟車爲(辶+簷, 籩의 오자로 
보임)篚禁棜,以及幹根之臃腫·莖葉之委靡,采之藏之,備豫衛生之本,是又賢能曲藝俱收幷畜,以布列於朝
廷百執事,故樹木草卉,皆列傳也.” 같은 책, 241~242쪽. 팔정은 나라 정사의 8가지 일이다. 곧 식
(食, 음식)·화(貨, 재화)·사(祠, 제사)·사공(司空, 농지 개간)·사도(司徒, 교육)·사구(司寇, 치안)·빈
(賓, 외교)·사(師, 국방)이다. 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 이 중 사공·사도·사구를 삼공三公이
라 한다.
24) 본사에 잠업을 다룬 권12가 포함된 것은 전통시대에 농촌의 일로 대변되는 ‘농상農桑’의 구
색을 갖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농農’은 남자가, ‘상(桑, 누에치기로 대변되는 옷감짜기)’은 여자
가 해야 할 농사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농과 상을 아울러 ‘농’이라 했기 때문에 ‘상’ 즉 
부공婦功은 농사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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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고협집에 실린 ‘발본사’에서 서유구는 ｢잠사｣ 이하를 자신이 할아버지 
명을 받아 이어서 완성했다고 썼다.26) 이에 의거할 때 서유구는 ｢잠사｣가 수록
된 본사 권12를 대부분 저술했다고 볼 수 있다. 권12에는 본기 4종, 지 4종, 
열전 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글 뒤에는 ‘태사공왈太史公曰’로 시작되는 
논단이 있다. 이 중 풍석고협집에 수록되지 않은 논단은 ‘저본기’와 ‘소사지’ 
둘뿐이었다. 이 두 논단은 그의 저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총 9종 중 7
종을 서유구가 편찬한 셈이 된다. 본사 권12는 총 56면인데, 이 중 ‘저본기’·
‘소사지’가 차지하는 분량은 4.7면으로 전체의 약 8.4퍼센트를 차지한다(표5).27) 
서유구 저술이 90퍼센트가 넘는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글자 수는 대략 10,300자 
정도 된다.28)
풍석고협집에 실린 ‘본사보논단(本史補論斷, 본사를 보완한 논단)’에는 ‘잠
본기’·‘마본기’·‘면본기’·‘방적지’·‘자기지’·‘잠서지’·‘풍자름호열전’이 차례로 적혀있
다.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글에는 거의 모두 이덕무·성대중·이의준 중 한두 사
람의 평가문이 각 글 맨 뒤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사보논단’ 평가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29) “항창자·범승지·가사협의 책 같은 옛날 농잠서農蠶書 이래로 
왕정·서광계의 책에 이르기까지 ‘전아典雅’하지 않은 책이 없었으니, 이는 그 책
들의 실용성 때문이다. 지금 ‘본사논단’을 읽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30) 평가
자는 이러한 옛 농잠서의 문체를 ‘전아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내용의 실용성 때
문이라 적시했다. 그리고 서유구가 쓴 농잠서의 글 역시 전아하다는 것이다. ‘전
아하다’는 뜻은 본래 ‘법도’와 ‘올바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과 문
25) 쪽수 산정은 권두 제목과 저자명, ‘本紀 第一’·‘志 第二’ 같은 대제목 등을 제외했으며 한 줄의 
글자 수의 다과는 고려하지 않고 차지하는 공간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글자 수의 비율은 조
금 차이가 날 것이다. 徐命膺, <<保晩齋叢書>> 七 本史 卷12, 269~326쪽 참조.
26) “王父保晩公旣編本史十二卷,其蠶史以下,命有榘續成之.”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跋
本史’(<<叢刊>> 288, 289쪽). 밑줄은 본사와 다름.
27) 徐命膺, <<保晩齋叢書>> 7에 본사 권12가 실려 있는데(269~325쪽), ‘저본기’(279~281쪽)
는 2.1쪽, ‘소사지’(286~288쪽)는 2.6쪽이다. 
28) 1면의 글자를 200자(20자 10행)로 계산한 결과이다. 서유구가 저술한 부분의 분량은 51.6면이
다. 56.3면(총 면수)-4.7면(서명을 저술 부분)=51.6면.
29) 하지만 이 평가문을 쓴 이가 기록되지 않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평가문, 즉 평어評語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金大中,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2005,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을 참조.
30) “古來農蠶之書,若亢倉子·氾勝之·賈思勰書,以至王禎·徐光啓書,莫不典雅,以其實用故也.今讀本史論
斷,亦可驗焉.”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本史補論斷’(<<叢刊>> 288, 286쪽). 여기서 
‘옛날 농잠서’는 각각 항창자·범승지서·제민요술을 가리키고 왕정과 서광계의 책은 각각 
왕정농서·농정전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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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체제에서 ‘당대성’과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대
성이란 당대의 문체로 당대의 일을 기록하여 당대의 역사로 삼는 일이고, 실용성
이란 보통 사람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쓰여서 농사에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쓰는 일을 의미했다.31)
하지만 서유구가 애초에 이런 ‘전아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
본사 권12를 집필하던 중 여러 번 원고를 고치며 보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
다. 그리하여 글짓기 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본사 보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아버지에게 사양했다. 서유구는 ｢잠사｣를 쓰면서 사기와 한서의 문체를 모
방하려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32) 이에 대해 서명응은 “문장은 
시대에 따라 문세가 교체되어 내려온다. 역사란 사건을 기록하는 일일뿐만 아니
라 동시에 당대 문기文氣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중략) 당대의 글로 당대
의 사건을 기록하는 일 역시 당대의 역사가 되는 데 저해되지 않는다.”33)라며, 
이미 오래 전인 한나라 역사 서술 문투를 모방할 필요 없이 현재의 문장으로 현
재의 문기를 표현하라고 주문했다. 서명응의 문장론은 ‘당대성’을 중시했던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서명응은 본사가 농서라는 책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덧
붙였다. 즉 “더욱이 본사를 지은 목적은 천하의 어리석은 백성이 책을 한 번 
펼치는 즉시 작물을 재배하고 가꾸는 법을 환히 깨달아 ‘실용’에 쓰도록 하기 위
함이다. 이제 난해하여 읽기 곤란한 말을 써서 독자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
이 되면 후세에 글을 모르는 이가 장독대 덮는 데나 쓸까봐 걱정이다.”34)라며 
쉬운 글쓰기를 독려했다. 그는 당대성과 동시에 ‘실용성’도 농서 저술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겼다. 이 말을 들은 서유구는 기쁘게 깨달은 바가 있어 본사
공동저술을 완성했다고 한다.35)
31) ‘전아하다’의 이 같은 뜻의 보다 심층적 분석에 대해서는 金大中, 앞의 논문, 105~109쪽을 참
조.
32) “有榘初欲效史·漢文體,屢易藁不成,乃辭不能於公.” <<全集>> 楓石鼓篋集 卷6 ｢雜著｣ ‘跋本
史’(<<叢刊>> 288, 289쪽).
33) “文章與世遞降.史者不徒紀事而已,兼欲示當時文氣之升降.(중략)以當時之文,紀當時之事,亦不害爲當
時之史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6, 같은 곳.
34) “况本史之作,蓋欲使天下之愚夫愚婦,一開卷之頃,霈然通曉其種植樹蓺之法,以施之實用.今爲艱深幽澁
之語,使讀者如鉗在口,則吾恐後世無文者將以是覆醬瓿也.有榘怡然覺悟,退而編成.” <<全集>> 楓石
鼓篋集 卷6, 같은 곳.
35) 위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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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해동농서를 통한 농업론 흡수
서명응이 본사 저술을 통해 서유구의 농업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듯이 생부 
서호수도 서유구의 농업론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 서유구는 부친에 대한 언
급이 조부에 대한 것보다 양도 적을뿐더러 애틋함도 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학
문의 구체적인 수수 관계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호수의 농서를 통해 아
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이조판서까지 역임한 서호수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30세(1765년)에 
식년문과 과거에서 급제자 52명 중 장원이었고,36) 관찬 백과사전인 <<동국문헌
비고>> 중 상위고象緯考 편찬을 맡기도 했다(1770년, 35세).37) 이 책은 “역대
의 역상 연혁, 즉 천문학사의 정리는 물론이고, 당시의 조선 역법 체계가 근거하
고 있던 최신 천문학 이론과 천문 데이터들, 그리고 천문 기구들을 잘 정리”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천문 역상의 이론과 제도를 제대로 정리한 첫 번째 천문
서”였다.38) 또 그는 규장각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면서39) 국가적 편찬사업에 주
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정조의 문화정치의 일선에 있었다. 서호수는 특히 당대 유
학자나 천문학자 사이에서도 천문역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공인받았다. 관상감
觀象監을 책임(관상감 제조)질 때40) 다른 유학자 출신 책임자처럼 업무를 단순
히 관리·감독만 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 실력을 토대로 관상감 개혁 작업을 진
두지휘하기도 했다. 관직이 이조판서까지 이르렀고 정승 후보까지 오르기도 한 
조정의 고위 관료로서는 드물게 수학, 천문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41)
또한 서호수는 해동농서海東農書를 저술하는 등 농학적 전문성까지 보유했
36) 영조실록 41년(1765) 3/6에는 53인으로 적혀 있다. 國朝文科榜目 2, 太學社, 1984, 
1207~1211쪽(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106)에는 52인이다. 
37) 일성록 정조 7년(1783) 9/9.
38) 문중양, ｢東國·增訂·增補文獻備考 ｢象緯考｣의 편찬과 영정조대의 한국 천문학｣, 震檀學報
106호, 2008, 278쪽.
39) 정조실록 4년(1780) 6/7.
40) 정조실록 15년(1791) 10/11; 19년(1795) 11/30.
41) 서유구는 서호수가 성력星曆 관련 저술을 도맡았고 관상감과 장악원 제조提調를 떠난 적이 없
을 정도여서 논자들이 그를 ‘전문절예(專門絶藝,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줌)’한 이로 
추앙했다고 전한다. 그의 저서들 중에는 서양의 수학과 천문학을 반영한 중국의 수리정온數理
精蘊·혼개통헌渾蓋通憲 등을 보완하는 수리정온보해數理精蘊補解·혼개통헌집전渾蓋通憲集
箋과 음악 이론과 악기 제조 등을 다룬 율려통의律呂通義 등 여러 권이 있었다(“素嫺曆象之
學,著有渾蓋通憲集箋·數理精蘊補解·律呂通義諸書.論者推爲專門絶藝,朝廷有星曆述作,輒待公裁定.雖
其周流踐歷,不常于一職乎?至雲觀棃園,未嘗一日不帶焉.” <<全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本
生先考文敏公墓表’(<<叢刊>> 288,422쪽)). 하지만 이 책들은 거의 일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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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동농서는 현재 2종이 전하는데, 이 중 성균관대본은 초고본이고 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본(이하 오사카본)은 정리본이다.42) 이 정리본은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남은 자료로만 볼 때,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만을 정리하
려 했던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를 위해 이전의 조선 농서, 즉 농사직설農事
直說,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금양잡록衿陽雜錄, 신속(申洬, 
1600~1661)의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최대한 반영했고, 농촌백과사전인 산림경
제山林經濟의 증보판 증보산림경제의 농사 부분을 활용하는 등 조선의 농법
을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농법만
을 중국 농서에서 췌록하려 했다. 농서에 ‘해동’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해동농서 목차에서 특이한 점은 권1에서 ‘토지제도’를 맨 앞에 두고, 이어 
‘수리水利’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치는 이전의 중국이나 조선 농서에
서는 살필 수 없는 목차였다.43) 토지제도에서는 조선의 역대 토지제도의 변천을 
살피고 이어 양전척量田尺의 실제 길이를 고증했으며 양전법量田法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어 주로 농정전서를 인용한 수리의 다양한 방법을 실었다.44) 이 특
이한 목차는 이후 서유구의 농서 행포지杏蒲志와 <<임원경제지>> 중 첫 번째 
지志인 본리지本利志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행포지의 권1은 ‘토지제도-수리’
의 순서로 시작했다. 본리지 권1과 권2의 대제목이 각각 ‘토지제도’와 ‘수리’였
고, 권1의 ‘토지제도’의 부록으로 양전법을 실은 점도 동일했다. 이 양전법 항목
에는 해동농서의 내용이 거의 모두 실려 있다.45)
42) 성균관대본(청구기호: 희C6A-9)은 8권 4책이고, 오사카본은 4권 2책으로 農書 9·10(亞細亞
文化社, 1981)으로 영인되어 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硏究, 
385~392쪽 참조.
43) 예를 들어 농사직설은 농업의 이론적 배경은 전혀 싣지 않고 바로 각 작물의 농법을 차례로 
해설했고, 강희맹의 금양잡록은 곡식의 품종이 맨 앞을 차지한다. 이 두 책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은 신속(申洬, 1600~1661)의 농가집성의 목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색경은 중국농서를 정리한 책으로, 흙의 중요성과 흙을 분별하는 법을 실은 
‘임지任地’와 ‘변토辨土’를 권두에 차례로 앞세우고 있다(이상의 농서 목차는 農書 1, 亞細亞文
化社, 1981의 목차 참조. ‘임지’와 ‘변토’는 중국 농서에 자주 인용되는 여씨춘추의 농업 부분
의 편명으로, 여씨춘추의 이 내용이 들어 있다). 서명응의 본사는 주요 곡식을 논하는 내용
으로 시작하여 일반적인 농서의 목차와 전혀 다르다. 중국 농서 중 서호수가 많이 참조한 왕정
농서나 농정전서에 토지제도를 다룬 내용이 있기는 하나 역시 책의 맨 앞에 두지는 않았다.
44) 農書 10, 亞細亞文化社, 1981, 1~6쪽.
45)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소와당, 2008, 41~294쪽. 해동농
서 양전법 내용 15.3쪽 중 2.4쪽(여기에는 두 번째 문제의 풀이 과정이 들어 있다)만 생략했다. 
農書 10, 3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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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에서 서유구의 농서 편찬이 서호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유구가 서호수의 농업론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풍토불의론(風土不宜論, 풍토에 알맞지 않은 작물이 있다는 견해)에 
대한 견해차였다.
서호수는 중국과 조선은 물론, 조선에서도 지역에 따라 풍토가 다르다는 사실
을 대전제로 하여 조선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을 참조하는 식으로 저술 방향을 
정했다.46)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필요없다고 판단한 농
법은 조선의 농서만을 활용했다. 한 예로 조선은 수리에 어둡다47)는 인식을 갖
고 있던 서호수는 수리 관련 내용 전체를 중국 농서로만 채웠으나,48) 그러면서
도 중국의 수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양의 수차 중 옥형차玉衡車·항승차
恒升車를 배제하고 용미차龍尾車만 실은 것이 그 예이다.49) 반면 곡식 종자에 
대해서는 중국 품종을 일체 배제하고 한결같이 조선의 품종만 소개했다. 품종도 
한자명 아래에 한글명을 병기했다.50) 조선의 품종이 조선의 풍토에서 재배에 가
장 적합하다는 서호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유구는 조선의 품종은 물론 중국 품종도 매우 상세히 소개했다.51) 
풍토와 상관없이 좋은 품종을 잘만 재배하면 어떤 농작물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유구의 이 같은 생각은 서광계(徐光啓, 1652~1633)처럼 풍토불의론에 
반대한 결과였다.52) 서유구는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
46) “五穀之種有各地之土宜,佃作之具有各地之俗尙.(중략)土宜所存,俗尙所囿,五穀之名色,佃作之器械,以
至田制·水利亦自有東國所用,不可以中國之農政一槪論也.此編以東國農書爲本,參之中國古方,顔曰海東
農書云.” 徐浩修, 海東農書 ｢海東農書凡例｣(農書 9·10, 3~4쪽).
47) “東俗昧于水利.” 徐浩修, 海東農書 卷1 ｢水利｣(農書 10, 74쪽).
48) 이 항목에서 조선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수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서호수
의 견해가 일부 들어 있을 뿐이다.
49) 徐浩修, 앞의 책(農書 10, 47~106쪽). 이는 서유구가 중국의 수리 관련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점과 대조된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97~2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297~481쪽 참조.
50) 徐浩修, 앞의 책(農書 10, 183~198쪽).
51)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소와당, 2009, 597~599쪽.
52) 서유구는 “어떤 이는 우리 동국의 풍토가 중국 풍토와 같지 않다고 의심한다.”면서 이 의론을 
다음과 같은  서광계의 논의를 들어 반박한다. “풍토불의론은 1,000이나 100 가운데 한둘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밖의 좋은 종자들을 이곳저곳에서 통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만히 앉아 
게으름을 피우는 일일 뿐이다. (중략) 나는 많은 곳에서 여러 종자를 구입하여 손수 가꾸고, 시
험해 (본 농사가) 효과를 내야 비로소 널리 퍼뜨렸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나는 이 부분을 읽
을 때마다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의 말을 음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풍토보다는 좋은 종자를 적절하게 재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굳건하게 세웠다. “或疑
吾東風土,不幷于中州.(중략)‘余謂風土不宜,千百中一二.其他美種不能彼此相通者,正坐懶惰耳.(중략)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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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포지(권5 ｢오해고｣)·의상경계책(역주본 3.3)·｢사헌부 대사헌 사직 상소
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조선의 토종 종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에서 좋은 품종을 사와서 가뭄을 대비해야 한다는 확신을 피력했다.
이처럼 부자지간에 농업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는 했지만 서유구가 해동농서
로부터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농서에 그림을 실었던 
방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호수의 해동농서는 현존 농서 중 그림이 
최초로 수록된 책이기도 하다. 이전 조선의 농서에서는 농가집성 등 조선의 농
법을 주로 실은 농서는 물론이고 색경처럼 중국 농법을 다룬 저술에서도 그림
을 싣지 않았다. 심지어 농기구나 수리 기구 등의 그림이 다수 실려 있는 농정
전서를 주로 참고한 과농소초조차도 그림이 없었다.53) 또한 서명응의 농서 
본사도 그림 한 점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호수는 중국 농서
의 그림과 함께 조선에만 있는 조선 쟁기·호미·괭이·가래·고무래 등의 그림을 새
로 그려 넣었다. 용미차에 대해서도 해설과 함께 그림 전체를 수록했다.54) 서유
구의 본리지는 해동농서에 실린 그림을 거의 대부분 실었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림도 포함하여, 그림의 수록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 또한 행포지에서는 해
동농서에서의 예처럼 ‘독륜차獨輪車’와 ‘요맥차(澆麥車, 맥류에 오줌 주는 수
레)’, 따비[踏犁] 같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는 시도까지 했다.55) 농서에 그림
을 남기는 풍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때에 자신의 농서에 그림을 포함시킨 서
유구의 태도는 서호수의 영향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56)
方購得諸種,手自樹藝,試有成效,乃廣播之.(중략)’余每讀之,未嘗不有味乎其仁人之言也.”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585~586쪽. 본리지에 실린 이 글은 출전이 杏蒲志 卷5 ｢五
害攷｣이다. 서광계 의견의 원 출처는 農政全書 卷25 ｢樹藝｣ ‘稻’(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
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628쪽)이다.
53) 이 책에서 박지원은 용미차·옥형차·항승차 등 서양 수차 제작법도 옮겨 적었지만 제작에 꼭 필
요한 참고도는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농서의 이 같은 상황은 農書 1~8책을 참조. 예외
적으로 이희경(李喜經, 1745~?)의 농기도農器圖는 농기구 그림을 그린 책이나 일실되었다. 
북학의에 이희경이 쓴 ‘농기도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朴齊家, 北學議 ｢北學議外篇｣ ‘附:李喜
經農器圖序’(農書 6, 120~121쪽).
54) 徐浩修, 앞의 책(農書 10, 79~106, 150~183쪽).
55) 서유구는 똥거름을 운반하는 기구로 독륜차를, 맥류 농사에 오줌이 가장 좋은 거름이라면서 오
줌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기구인 요맥차를, 발로 밟아 밭을 일구는 따비를 해설과 함께 그림
을 수록했다. 徐有榘, 杏蒲志 권3 ｢淤陰｣(버클리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조. 
이 버클리본은 초고로, ‘풍석암서옥楓石庵書屋’이라는 간행처 이름이 찍힌 원고다. 그러나 이후 
정리본인 ‘자연경실장’본(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 소장본) 행포지에는 독륜차·요맥차·따
비를 그려 넣을 자리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미처 그림을 보완하지 못한 상태다. 徐有榘, 杏
蒲志 卷3 ｢淤陰｣(農書 36, 103~106쪽, 111쪽). 이 중 요맥차와 따비는 본리지에서 다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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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차 사환기의 농업론 : ‘농대’(農對, 1790)와 ‘순창군수응지소(淳
昌郡守應旨疏, 1799)’
이상에서 살폈듯이 가문의 최고 현달 시기를 누리면서 가학을 주로 전수받아 
농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소양을 쌓았던 서유구는 이후 출사의 과정을 
밟았다. 서유구는 조부 서명응의 삼년상(1787~1789년)을 마친 뒤 과거에 급제
하고 한 달 뒤 규장각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다.57) 그는 한 동안 초계
문신으로서 국정을 위한 연마 과정을 거치면서 문서를 정리하거나 책을 편찬하
는 문화사업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했다.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그는 여러 차례 시
험을 치러야 했다. 그 중 시경을 주제로 한 ‘경사강의經史講義’ 즉 ‘시경강의’
에서 정조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58) 서유구는 시경 이외에 다른 유교 
경서에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규장각에서 
대교待敎 직(정9품, 6인의 간부 중 하나)을 맡으면서 정조가 추진한 각종 편찬사
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59) 학술활동에만 7년 여 동안 전념했던 이때의 
경험은 <<보만재총서>> 편찬에 참여한 이력과 함께 훗날 <<임원경제지>> 같은 
거질의 서적을 편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60)
급제 후 규장각 등 내직에만 근무했던 서유구는 1797년 거의 7년 만에 외직
에 나가게 되는데, 순창군수가 첫 보임이었다.61) 서유구는 순창 군수 재임 동안 
농정을 현장에서 펼치면서 현실 농정의 문제와 한계를 실감했을 것이다. 이 시절 
규장각 대교 자격으로 조회에 참석한 그를 만났을 때 정조는 전라도의 수취로 
인한 폐해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가장 폐해가 심한 4곳을 거
론하면서, 순창의 경우 수취할 부세나 상납 물품이 많지만 다른 읍과 다르게 오
56) 서유구가 농사에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 역시 서호수의 영향이 
컸다. 서호수는 서운관(관상감) 책임자인 제조提調로 있을 때 팔도 감영의 위도와 경도 값을 추
산하여 이를 역서曆書에 반영하려 했다(1791년). 결과는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서유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제2부 제3장에 나오는 3.1.1의 해설 부분 참조.
57) 정조실록 14년(1790) 9/30.
58) ‘시경강의’와 관련한 상세한 분석은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개관서, 149~158쪽을 참조.
59) 이 때 그는 옥당玉堂이라고도 하는 홍문관弘文館의 정자(正字, 정9품)까지 겸하는데, 규장각 각
신으로서 국왕 보위의 중요한 기구였던 홍문관 관원이 된 예로는 서유구가 처음이었다. 그는 전
례가 없는 일을 맡을 수 없다며 규장각 대교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全集>> 金華知非集 卷1 
｢上疏｣ ‘辭奎章閣待敎疎’(<<叢刊>> 288, 293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792) 2/28).
60) 서유구가 이 시절 편찬한 책들에 대해서는 정명현, 앞의 글, 165~166쪽을 참조.
61) 정조 21년(1797) 7월에 명을 받아 정조 23년(1799) 1월 초까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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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농지세를 통해서만 이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의 폐단과 민폐가 수습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몫으로 보관 
중인 곡식을 환곡으로 전환하여 여기서 얻은 이자를 활용해 폐단을 완화하는 방
안을 건의했다.62)
한편 순창 군수 재직 시(1798년) 가뭄 타개책으로 정조가 실시한 농정의 실패
를 겪기도 했다. 정조는 가뭄으로 논의 모내기 시기를 놓치자 그곳에 메밀로 대
파代播하라는 지시를 내린다.63) 순창에서도 이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서유구는 
논을 다니며 메밀 파종을 권했으나 얼마 뒤 장마가 와서 흉년을 면할 수 없었다. 
메밀 대파 실패의 경험은 서유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고 그 결과 자신의 농서 
행포지, <<임원경제지>> 본리지, 의상경계책, 사헌부 대사헌 사직 상소 
등 그의 주요 문헌 여러 곳에 이 일화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대파를 했던 정책은 
옳았지만, 작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국의 
좋은 품종을 사오는 일을 꼽았다.64)
편찬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유구는 농업에 대한 견해를 펼치기도 했다. 
서명응의 본사 중 ｢잠사｣를 보완한 이후 서유구가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
신의 견해를 표명한 때는 이로부터 5년 뒤였다.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해에 그는 
과시課試라는, 매 달 1회씩 치러야 할 시험을 세 번 치렀다. 첫 번째는 ‘십삼경
十三經’, 두 번째는 ‘중용中庸’, 세 번째는 ‘농사[農]’가 시제試製였다.65) 초계문
신이 치른 시험성적이 실려 있는 내각일력(內閣日曆, 규장각 일지)에는 이 3회
의 과시 성적 명단에 모두 서유구가 들어 있다. 또한 서유구의 문집 금화지비집
에는 ‘십삼경’과 ‘농사’를 주제로 한 과시 문제와 자신의 답안이 남아 있다.66)
이제 서유구의 농업론과 관련하여 이 중 마지막 과시인 ‘농사’를 먼저 살피고 
이어 순창 군수 시절의 농업론인 ‘순창군수응지소’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는 과시 
62) 비변사등록 정조 22년(1798) 3/24.
63) 화성부에 메밀을 대파하라는 명령이 남아 있고(정조실록 22년(1798) 6/5), 순창에서도 메밀 
대파를 행했다는 증언으로 보면 이 명령은 전국에 하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 광주부
의 경우 토질에 따라 메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비변사등
록 정조 22년(1798) 6/4),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64) 杏蒲志 卷6 ｢五害攷｣(풍석암서옥 본, 오사카본에는 이 부분 없음);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
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8~599쪽; 의상경계책 역주본, 3.3.13~15; 헌종실록 4
년(1838) 6/10.
65) <<홍재전서>> 제50권 책문策問 3.
66) <<全集>> 金華知非集 卷10 ｢策對｣(<<叢刊>> 288, 492~504쪽). 이곳에는 과시 3종 중 ‘중
용’ 답안은 실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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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의 답안인 ‘농대農對’에서 정조가 제시했던 약 20개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조목조목 답을 적었다. 과시 문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농업의 지위 등을 포함
한 농업 이론과 농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정론에 대한 서유구의 견해이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농서나 경세서 등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표준 답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농정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농대’에서 자신의 농정론으
로 3가지를 들었다. 토지제도를 밝히고[田制之當明] 수리를 진흥시키며[水利之當
興] 기계를 벼려야 한다[器械之當利]는 주장이 그것이다.67) 그는 자신의 견해를 
농업에 힘쓰는 상법常法으로 삼아야 한다고 자신했다.68)
우선 서유구가 밝히려 했던 토지제도는 한전법限田法이었다. 이상적인 토지제
도였던 정전법井田法을 회복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빈익빈부익부
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한전법이 으뜸이라 여겼
다. 그가 한전법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목적은 빈부의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었다.69)
다음으로 수리를 진흥시키는 일을 손꼽았다. 그는 “곡식은 농사가 아니면 자라
게 할 수 없고, 농사는 수리가 아니면 번식하지 않는다.”70)고 주장했는데, 그 바
탕에는 “우리나라 농사기술의 엉성함 중에 수리보다 심한 게 없습니다. 위에는 
몇 경頃의 옥토가 있고, 아래에는 마르지 않는 큰 강이 있어도, 쳐다보기에 
8~10척 정도 되기만 해도 물을 돌려 올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 
갈대밭이 된 곳”71)이 많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다. 또한 역대로 농사와 수
리를 긴밀하게 연관시킨 여러 주장들에서 볼 때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67)  <<全集>> 金華知非集 卷10 ｢策對｣ ‘農對’(<<叢刊>> 288, 503~504쪽).
68) “농업에 힘쓰는 방도 역시 빈말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옛 제도를 참작하여 지금에 알
맞게 관통시켜 바꿀 수 없는 상법(常法, 떳떳한 법)을 정하려 한다면 그 조목에는 3가지가 있습
니다. 토지제도·수리·농기구, 이 3가지가 그것입니다. 務農之道,亦不可徒言爲也,苟欲酌古之制,通今
之宜,而定爲不易之常法,則其目有三:田制也·水利也·稼器也,此三者是也.” 같은 책, 500쪽.
69) “비록 옛 제도를 한 번에 회복할 수는 없지만 만약 소순蘇洵이 말한 ‘정전에 가까운 제도를 골
라 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들에 빈 땅은 없어지고 나라에 떠돌이도 없을 것이니, 농사
에 힘쓰는 요지 중 한전법보다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雖不可一復古制,而苟如蘇洵所謂‘擇其近井
田者而用之’,則庶乎野無曠土,國無游民,而務農之要莫先於限田之法.” 같은 책, 504쪽.
70) “臣聞穀非農不養,農非水利不殖.” 같은 곳.
71) “東農術之鹵莽莫有甚於水利.上有幾頃之沃壤,下有不涸之巨川,而仰視尋丈,無術轉升,拋爲蘆葦之塲
者,又豈可更僕數哉?” 같은 곳. ‘更僕數’는 ‘更僕難數’의 준말로, 셈하는 시중을 드는 사람을 교대
시킬 만큼 오래 걸려도 다 셀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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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는 거의 없었을 정도라는 점도 그가 수리를 중시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계, 즉 농기구를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가 개량되
면 노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가 서광계의 농정전서를 열
람한 뒤에 받은 충격이 중국 농기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확장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농정전서에 나오는 도보圖譜에 관한 여러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용미차·옥형차 등에서 써레·로·맥작麥綽 유類까지 일정한 제도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72)라는 고백에서 당시 중국 농서 중 최대의 농기구 도보가 
포함된 농정전서를 연구하여 농법 개량을 촉진하려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무농삼도務農三道’를 제안한 뒤 서유구는 제안 하나를 추가했다. 국가 
운영과 백성의 후생을 위한 법전으로서 농서를 편찬하자는 것이었다. 농서 편찬
이야말로 무농삼도보다 급선무라며 여러 책을 모으고, 여러 설을 채록한 뒤 옛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현재에 적용 가능한 농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것이
다.73)
이상에서 서유구가 처음으로 펼친 농정관은 한전법 시행, 수리 진흥,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8년 뒤 정조가 내렸던 ‘권농정
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 농정을 권장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의 요지 중 
수리 진흥,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 이 3가지와 일치한다.74) 하지만 이후 20여 
년 뒤 작성한 의상경계책에는 이 중 수리 진흥만 반영되었을 정도로 그의 농
정론은 상당히 변하게 된다.75)
서유구의 답변 중 특이한 점은 농서를 편찬하자는 제안이었다. 농서 보급으로 
농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훗날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
음’에서의 의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이 윤음에 대한 답변을 올렸을 때도 서
유구는 농서 편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담은 농서를 편찬하여 이를 백성에 보급하자고 했다. 이는 농서의 효과를 
과신했던 시기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서를 보급함으로써 농사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 잡고, 이전의 좋은 농법을 전하면 국가 운영과 백성의 후생을 진작
72) “臣嘗觀農政全書中圖譜諸篇,自夫龍尾·玉衡之類,以至耙·勞·麥綽之類,莫不有一定之制.” 같은 곳.
73) “當今之急先務又莫過乎纂成一部農書.廣蒐羣書,博采衆說,準古之制,通今之宜,而著爲令甲,以正一世
之習尙,行之悠久,以垂百王之美制,則未必不爲經國厚民之一大典章.” 같은 곳.
74) ‘윤음’의 요점은 수리 진흥, 알맞은 토양에 재배, 농기구 개량, 농서 편찬 등 4가지였다. 여기에
는 서유구의 한전제 시행 건만 포함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75)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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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76) 불과 몇 년 전에 조부 서명응의 농서를 보
완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농서의 보급이 농업 경제의 향상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믿은 듯했다. 하지만 훗날 의상경계책에서는 농서 편찬을 더 이상 주장
하지 않았고, 대신 둔전屯田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효과적인 농법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백성이 저절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농대’를 쓴 8년 뒤 서유구가 순창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정조는 ‘권농정구농
서윤음(이하 ‘윤음’으로 약칭)’을 내려 중앙 관료와 지방관을 포함하여 백성들이 
이에 응하는 답을 올리도록 했다.77) 이는 농정을 권면하고 농서를 구하려는 의
지를 밝힌 윤음인데, 백성의 의견을 묻는 일종의 ‘구언교求言敎’의 성격을 띤 글
이었다. 구언교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하들에
게 조언을 구하는 하교였다.78)
이 ‘윤음’은 당시 몇 년 사이에 잇단 흉년을 겪으면서 국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포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조는 ‘농가의 대전
[農家之大全]’을 편찬하고자 했다. 표준이 될 만한 농서를 국가 차원에서 편찬함
으로써 농정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79) 이는 효종 대 공주목사였던 신속(申洬, 
1600~1661)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 1655)을 정부에서 간행한 이후 처
음 시도하는 일이자, 세종 대 농사직설(農事直說, 1429)을 편찬한 이후 370년 
만에 노농 및 관료 등의 집단 경험 및 지식을 아울러 관찬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윤음’에 대한 응답에 9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는데, 글은 ‘상소’와 ‘농서’ 두 
가지 형태로 진달되었다. 조선 정부는 정조 23년(1799) 6월까지 응지문 69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기록을 남겨놓았다.80) 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식인이
나 지방 수령의 응지상소 및 응지농서가 24건 더 있었다. 
서유구는 윤음에 응지한 극소수(9명)의 지방 수령 중 한 명이었다.81) 그의 응
지문인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는 1790년 ‘농대’를 쓴 이후 9년 만에 밝
힌 농정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①밭을 논으로 바꿔서 
76) “著爲令甲,以正一世之習尙,行之悠久,以垂百王之美制,則未必不爲經國厚民之一大典章.” 앞과 같은 
곳.
77) 정조 22년(1798) 11/30.
78)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Ⅰ, 지식산업사, 1995, 5쪽.
79) “人人各進良策,我則受之,折衷而用之,可謂農家之大全.(중략)起我農政,絿我農書,不翅如農夫之望秋.” 
<<弘齋全書>> 卷29 綸音 4 ‘勸農政求農書綸音’(<<叢刊>> 262, 479쪽).
80) 이 69명의 응지서 및 응지농서를 분석한 글로, 金容燮, 앞의 책, 3~77쪽이 좋은 참조가 된다.
81) 이들 중에는 면천군수 박지원, 영평현령 박제가, 곡산부사 정약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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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폐해 없애기, ②진휼곡을 수리시설 축조에 활용하기, ③농서 편찬 절차, 
④환곡의 폐단 시정, ⑤호남의 사대부 자제 교육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물론 ‘윤
음’의 질문을 염두에 둔 답들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질문을 따라가며 성실하게 
답변했던 ‘농대’와는 달리 응지소에서는 3개 조항만이 ‘윤음’의 답변이었고 나머
지 2개 조항은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서유구가 응지소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는 뒷날 자신의 농정론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먼저 ‘①밭을 논으로 바꿔서 생기는 폐해 없애기’의 내용은 
훗날 의상경계책의 11조목 중 한 조목(제3강 제5목: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
을 밝히기)이 되었고, ‘②진휼곡을 수리시설 축조에 활용하기’는 의상경계책의 
제3강 제4목(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논
거가 되었으며, ‘③농서 편찬 절차’의 내용은 자신의 귀농기부터 시작되어 <<임
원경제지>>로 완성될 농서 편찬 작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순창 
군수 재임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자신의 농정론을 가미한 응지소에서는 훗날 
의상경계책에 담길 여러 농업론을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흉년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윤음’을 통해 정조가 알고자 했던 답변의 
핵심은 3가지였다. ‘윤음’에서 농사의 요체로 규정한 이 3가지는 (1)수리사업 일
으키기[興水功] (2)알맞은 토양에 재배하기[相土宜] (3)농기구 개량하기[利農器]
였다.82) 여기에 덧붙인 기획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지소와 응지농서를 
반영한 (4)‘농가의 대전’ 편찬이었다. 서유구의 응지소에서 제안한 ①은 정조가 
꼽은 농사의 3요체 중 (2)의 답변이고, 서유구의 제안 ②는 정조의 (1)을 염두에 
둔 답변이었으며, 서유구의 제안 ③은 정조의 (4)‘농가의 대전’ 편찬을 위한 의견
이었다.
정조의 ‘윤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유구가 8년 전 ‘농대’에서 제안했던 4가
지 중 3가지가 ‘윤음’에서 제기했던 항목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농대’에서 말한 
‘수리를 진흥시켜야 하는 일[水利之當興, ‘윤음’의 (1)]’과 ‘기계를 벼려야 하는 
일[器械之當利, ‘윤음’의 (3)]’과 지금의 급선무로서 ‘농서를 편찬하는 일[纂成一
部農書, ‘윤음’의 (4)]’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정조의 윤음은 공교롭게도 서유구가 
쓴 ‘농대’의 제안 중 ‘토지제도를 밝혀야 하는 일[田制之當明]’ 한 가지를 제외한 
82) “農之本在乎勤與勞,而其要則亦惟曰:‘興水功也,相土宜也,利農器也.’” <<弘齋全書>> 卷29 綸音
4 ‘勸農政求農書綸音’(<<叢刊>> 262,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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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안을 국정의 최대 요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유구는 자신이 ‘농대’에
서 농업에 힘쓰는 방법의 하나로 강조했던 ‘윤음’의 (3)(농기구 개발하기)에 대해
서 ‘응지소’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대신 정조가 제시한 주제를 벗어난 듯 보
이는 두 가지(④·⑤)를 제안했다.
정조가 지방관의 응지소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로 재차 연두 윤음을 
내린 사실로 추측하면, 그는 응지소를 정조 23년(1799년)에 작성한 것 같다. 연
두 윤음이 순창군에 도착할 즈음에는 서유구의 가정에 큰 상이 생겼다. 1월 10
일에 친부 서호수가 사망한 것이다.83) 순창군수 직은 바로 교체되었고(1/12)84) 
삼년상을 치러야 했다. 게다가 부친의 장사를 미처 치르기도 전인 1월 27일 서
유구는 부인 여산 송씨 상까지 당했다. 부친의 상중이라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
지 못한 채 장단에 있는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곳에다 급히 부인의 장사를 치러야 
했다.85)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차분히 응지소를 쓰기에는 감정의 추스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응지소는 아마도 상을 당하기 바로 전에 쓰기 시작하여 상중에 
마무리했거나, 아니면 상중에 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서유구는 ‘윤음’에 대해 몇 가지 제안만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분량에서도 같은 시기에 올린 정약용 ‘농정소農政疏’의 4,607자에 비해, 
서유구의 ‘응지소’는 2,573자로, 정약용의 것이 훨씬 많다. 서유구는 ‘윤음’을 통
해 정조가 얻으려 했던 농정의 핵심을 이미 8년 전에 제시했으나 ‘응지소’를 써
야 할 시기에 집안의 줄초상으로 농정을 더 세밀하게 논하지 못한 상태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친의 삼년상을 치러야 했고, 정조도 이듬 해(1800년) 사
망함에 따라 서유구가 농정과 농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기회는 당분간 없었다.
2.2. 귀농기(1806~1823)
2.2.1. 경학·경세학에서 ‘임원경제학’으로
83) 내각일력 정조 23년(1799) 1/10. 내각일력 원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참
조.
84) 승정원일기 정조 22년(1798) 1/12.
85) “夫人沒以己未(1798)正月丙戌(28일).渴葬于長湍府鵝谷先姑之兆.時我本生先考文敏公喪在殯,故葬
夫人儀不備.” <<全集>> 金華知非集 卷7 ｢墓誌銘｣ ‘亡室貞夫人礪山宋氏墓誌銘’(<<叢刊>>  
288,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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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초년의 급변하는 정세에서 1806년 병인경화丙寅更化로 불리는 ‘김달순 
옥사’에서 서유구의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유배형을 받으면서 가문의 존폐가 위태
로워지자, 홍문관 부제학(정3품)이었던 그는 사직하고 세거지인 장단長湍으로 귀
향했다.86) 서유구의 1차 사환기의 관록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마감한다. 표면적
으로는 서유구가 자발적으로 부임을 거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강력한 사임 의사는 당시의 불안한 정국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부제학 직을 사직한 뒤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학문적 탐구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고난과 시름
을 잊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초기에, 나는 근심 속에서 
근심을 잊고자 책을 널리 모으고 가려서 <<임원경제지>>를 편찬했다.”87)는 고
백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귀농 초기, 자신을 비롯한 집안의 앞날을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의 양부인 서철수도 서형
수의 유배에 연루되어 벼슬이 끊기면서 가산을 탕진했다.88) 서유구는 자신이 집
안을 꾸려나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몸을 놀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밭일을 하느라 손에 못이 박이기도 했다.89) 
정계에서 물러난 서유구는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녹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유구를 비롯하여 형제 넷이서 서조모 박씨
와 어머니 한산 이씨를 모시고 자식을 건사하며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이 
18년 간 여러 번 주거지를 옮겨가며 생활고에 빠져있었다. 다리 걷어붙이고 논
밭둑길을 헤쳐 가며 농사지었고, 임진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
지해야 했다. 재야로 물러났기에 고관대작처럼 하인들의 노동력으로 재산을 형성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자신과 어린 아들도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절의 고투와 애환은 그의 문집과 외아들 서우보(徐宇輔, 1795~1827)의 문
86) 편집위원회, ｢풍석 서유구 연보｣, 개관서, 1543~1544쪽.
87) “屛避之初,爲在憂忘憂也,薈萃博采,纂林園經濟志.” <<全集>> 金華知非集 卷6 ｢五費居士生壙自
表｣(<<叢刊>> 288, 424쪽).
88) “明皋公(서형수)謫海島,府君(서철수)坐廢于家,突隳漂搖,家殖中落,損先人之産殆盡而坦如也.” <<全
集>> 金華知非集 卷6 ｢墓表｣ ‘先考贈吏曹判書府君墓表’(<<叢刊>> 288, 423쪽). 
89) “어머니께서 금화산장에 계실 적에, 나는 채소밭에 물주고 밭 갈아 아침저녁을 올려드렸다. 어
머니께서는 밥을 대할 때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가득 차린 음식이 모두 자네 열 손가
락에서 나왔구만. (중략) 요즘 자네 손에 못이 박인 걸 보니,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더 잘 알겠
네.’ 其在金華山庄也,有榘灌園耕田,以供饔飡.先妣對飰輒笑曰:‘是饛饛者皆從汝十指中出也.(중략)近見
汝腁胝,益知稼穡之艱難.’” <<全集>> 金華知非集 卷8 ｢遺事｣ ‘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遺
事’(<<叢刊>> 288, 470~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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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추담소고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경영해 나간 집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끼니 때 죽조차 먹지 못하
기도 했고,90) 세 들어 살면서 추운 날 방을 덥힐 땔감조차 마음껏 땔 수 없었
다.91) 팍팍한 삶 때문인지, 좌절감과 상실감 때문인지, 서유구는 인생을 포기하
려는 유혹에 수없이 사로잡히기도 했다.92)
좌절을 거의 맛보지 못했던 젊은 시절 서유구의 포부는 여느 사대부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입신출세하여 세상을 경영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몸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 등이 사소해 보였다.93) 그러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실존적 체험을 겪은 뒤, 그는 허공과도 같은 대도大道를 
좇고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정해진 운명을 옮기려 애쓰는 삶의 허무함과 무기력
함을 깨달았다.94) 이 같은 그의 깨달음은 그가 당시 농학에 한창 몰두해 있을 
90) “병인년(1806) 이후 집안이 힘든 시기를 만나 아버지(서유구)께서는 시골집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셨으나 끼니 때 죽조차 잇지 못했다. 自丙寅以後,家丁艱難之會,家大人棲屑于鄕舍,而饘粥有時不
繼.” 徐宇輔, 秋潭小藳 卷下 ‘祭庶曾祖母密陽朴氏文’, 27면.
91) “내가 새벽에 일어나니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춥기에 하인을 불러 동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 좀 피우라고 했네. 그곳이 남의 동산이라 하인은 기회를 엿보다 나아가서는 머뭇머
뭇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지. 아무도 없음을 안 뒤에야 비로소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른 나무
를 주워왔는데, 한 움큼도 되지 않더군. 생각해보니 내가 남의 집에 세 들어 목숨을 부지하고, 
사람들과 헤어져 살고서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네. 吾晨起覺體粟而栗,呼僮樵于園,烘于竈.僮爲其
他人之園也,狙緣而進,躊躇四顧而睢.知其無人然後始敢拾枯以歸,仍不盈握矣.念吾僑僦而爲命,離羣而
索居,今且幾歲月矣.” <<全集>> 金華知非集 卷2 ｢書｣ ‘與叔弟朋來書’(<<叢刊>> 288, 324쪽). 
번역은 김대중, 앞의 글, 186~187쪽 참조.
92) “병인년(1806)에 내가 재야로 내쳐지면서 갑작스레 떠돌이가 되자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싶
었는데, 그 유혹이 20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歲丙寅,余放廢于野,突隳漂搖,一日三祈死者二十
年未艾.” <<全集>> 金華知非集 卷7 ｢墓誌銘｣ ‘亡兒墓誌銘’(<<叢刊>> 288, 441쪽).
93) 육수성(陸樹聲, 1509~1605)의 병탑오언病榻寤言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살면서 1~20세에는 
자기 한 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30세에는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30~40세에는 자
손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글을 보고 책을 내던지며 비웃기도 했다(“記昔在蓉洲精舍也,偶閱陸
樹聲病榻寤言.有云:‘人生一歲至(‘二’가 빠진 듯함: 필자)十歲爲身計,二十至三十爲家計,三十至四十
爲子孫計.’擲卷而笑.” 같은 글). 공자처럼 학문에 뜻을 두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철학
을 세우려 했던 시절, 내 몸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처럼 누구나 다 하는, 그래서 더 비루해 
보이는 일이 서유구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94) “그런데도 나는 멋대로 허공을 잡으려 했고 산을 옮기려 한 지가 오래 되었네.”라고 동생 서유
락에게 토로한 말은, 그가 겪은 좌절감과 허무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豈意倐焉轉眼之頃,送盡數
十年光陰,而志與命閡,事與情違,卽無論學問事功,向所謂身家子孫之計者,亦且茫乎無措手之地哉?古人
有言:‘大道等虛空,虛空不可以手搏;定命如山嶽,山嶽不可以力移.’吾之妄欲搏虛空而移山嶽也久矣.” 
<<全集>> 金華知非集 卷2 ｢書｣ ‘與叔弟朋來書’(<<叢刊>> 288, 324쪽)). 자신이 몸소 집안을 
꾸려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서야, 아무리 애써도 집안 하나 건사하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
을 발견하고 나서야, 일상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허, 이게 
뭔 소린가! 나고 장성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세운다는 계획이 고작 내 몸과 가족과 자손을 넘
어가지 못한다고?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홀로 섰고, 40세에 주관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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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니 만큼, 바로 농학 연구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유구는 귀농기에 농학을 위시한 ‘향촌 가정경제학’에 몰두했다.95) 서유구에
게 향촌 가정경제학은 벼슬하지 않고 향촌에 사는 사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일을 의미했다. 지금
으로 보면 농학, 농업경제학, 가정학, 의학, 건축학 등 여러 학문 영역이 한꺼번
에 다뤄져야 할 이 분야는 당대는 물론 이전의 지식인이 거의 다루지 않거나 외
면했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식 체계를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은 물론 자
료의 섭렵과 이의 정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생각
된다. 자료를 주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여 책을 편찬하는 일은 규장각 
각신으로 여러 국가적 편찬사업에 관여했던 서유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였다.96)
서유구가 귀농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향촌 가정경제학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습득했던 경학이나 경세학 같은 학문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학문에 대해 거리를 두는 데서 그치지 않
고 아예 관심을 끊으려 했다. 경학이나 경세학은 당대 사대부라면 으레 평생 추
구해야 했던 학문이었다. 이 학문에 관심을 끊는다면 학자로서는 물론이고 경세
가로서 관직에 몸담을 마음까지 접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귀농기가 끝나고 복권이 되어 2차 사환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유구
는 귀농기에 대부분 저술했을 농서 행포지 서문을 썼다(1825년).97)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의 학문 편력을 요약 소개하면서 경학과 경세학에 경도되었다가 인
생의 좌절감을 맛 본 이후에는 늙어 몸을 운신하기 힘들 때까지 농업에 온 마음
리지 않았던 일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런데 순식간에 수십 년의 세월을 다 보내면서도, 뜻과 운
명이 막히고 일과 마음이 어긋나, 학문과 사공事功은 물론이고, 예전에 말한 내 몸과 가족과 자




95) ‘향촌 가정경제학’은 필자의 조어이다.
96) 규장각 재직 시 검서관으로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유했던 성해응에 따르면 서유
구가 저술할 때에는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제에 맞게 강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냈기 때문에, 규장각에서 책을 만들어야 할 때는 많은 이들이 서유구
를 먼저 추천할 정도였다(“記余從公周旋於內閣,公方妙歲蜚英.承家世文獻之餘,而値儒學馳騁之會,揚
茂實而著異采,著論吐詞,委棄窾空,爬櫛疵纇,綱維俱張,涯涘無際,鎔鑄堅凝,部分精嚴.凡有述作編摩,衆輒
推公爲先.” 成海應, 硏經齋全集 續集 册17 ｢文｣ 3 ‘送楓石徐學士之淮陽府使序’(<<叢刊>> 279, 
438쪽)).
97) “乙酉(1825)日南至,楓石徐有榘書.” 杏蒲志 ｢杏蒲志序｣(農書 3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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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였다고 고백했다. 
나만 유독 농가農家의 설에 푹 빠져, 늙어서 기운이 다하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 무엇 때문이었는가? 나는 예전에 경예학(經藝學, 경학)을 공부했었다. 그런데, 말
할 만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미 모두 말해버렸으니, 내가 거기다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봐야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나는 예전에 경세학을 공부했었다. 처사들이 이리저
리 생각하여 한 말은 ‘흙 국[土羹]’이었고, ‘종이 떡[紙餠]’이었다. 그런 노력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98)
농업을 평생의 과제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경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분야에는 이미 선인들이 보탤 만한 내용을 다 보탰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관심을 끊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경세학도 한 때 열
심히 공부했지만, 이 분야는 ‘토갱지병(土羹紙餠)’, 즉 흙으로 국을 끓이고 종이로 
떡을 만드는 일처럼 공허만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고 결론짓고 경세학에 대한 관
심도 끊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유구가 귀농기에 경세학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순조의 경
진 양전령에 즈음하여 1820년 저술된 의상경계책은 그의 경세론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행포지 서문｣이 1825년의 작품임을 감안할 때 “예전에 경세학을 공
부했었다.”는 그의 고백에서 말한 ‘예전’이란 말에는 의상경계책을 저술한 5년 
전의 기억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귀농한 이래 15년 가까이 농촌 관련 저
술을 일삼던 서유구가 순조의 양전령 소식을 들은 뒤 그의 농학적 견해를 경세
학적 관심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러나 고심하여 쓴 그의 농정론은 국왕에게 제대
로 읽혀질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토갱지병’
을 운운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상경계책의 저술 기간은 1
년도 안 되었고, 따라서 서유구가 귀농기에 경세학에 몰두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
겠지만, 경세론의 현실화가 얼마나 허무한 기대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용과 효용 측면에서 농사가 으뜸이라 판단한 서유구는 결국 농학을 자신이 





농학과 농사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저버릴 수 없는 분야였다. 행포지 서문의 
이어지는 구절에서 서유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미련을 버리고서 범승지·가사협의, 작물 심고 가꾸는 기술에 진력하였다. 앉
아서 말할 만하고, 서서 시행할 만한 실용은 오직 농사가 그런 것이며, 천지가 준 봉
록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해 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역시 농사에 있
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제넘게 이제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 내가 어
찌 농사 연구를 그만 둘 수 있겠는가!99)
그가 농사야말로 ‘실용’을 추구할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
부한 이글에는 귀농기를 대표하는 표현이 들어 있다. ‘폐연(廢然, 미련을 버리고
서)’이라는 말이 그것이다.100) 성찰을 통해 이전 삶과 단절했다는 어감을 전달하
는 이 말은 아마도 자신의 사상적, 학문적 방향에 경학·경세학에서 농학으로 큰 
전환이 일어났음을 암시해 주려는 듯하다.
농학 연구와 농사는 서유구가 귀농기에 가장 주력한 활동이었고, 결국 이 활동
은 향촌 가정경제학을 하나씩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데로 
확대되었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제시한 이 새 학문은 ‘임원경제학林
園經濟學’101)이라 할 만하다. 그는 학문적 측면에서 귀농기에 ‘편찬물’이 아닌 자
99) “於是乎廢然匍匐于氾勝之·賈思勰樹藝之術.妄謂在今日坐可言起可措之實用者,惟此爲然,而其少酬天
地祿養之恩,亦在此而不在彼.嗟呼!余豈得已哉!” 杏蒲志 ｢杏蒲志序｣(農書 36, 4~5쪽).
100) 이 말은 서유구가 자신의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壙自表’에서 말한 5가지 허비기 중 ‘세 
번째 허비기[三費]’를 내세운 구절에도 나온다. 그는 이 구절에서 귀농기에 농사에 온 마음을 쏟
았다고 고백했는데, 이 때 자신의 행위를 강조한 어구도 ‘폐연’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夫然後
知才之不可揠而進也,命之不可力而移也.始廢然俛就于東陵之瓜·雲卿之蔬·氾勝之賈思勰之樹藝,經營籌
度,積有日月,不謂無競之地,亦且有物靳之.齟齬絆攣.以迄于今,而卒之身廢家覆,萬緣瓦裂則三費也.”   
<<全集>> 楓石鼓篋集 卷2 ｢書｣ ‘與朋來書’(<<叢刊>> 288, 325~326쪽); “夫然後廢然俛就于
東陵之瓜·雲卿之蔬·氾勝之賈思勰之樹蓺,經營籌度,積有日月.不謂無競之地,亦且有物靳之,齟齬絆攣.願
莫(‘英’의 오기일 듯: 필자)之遂,而卒之生棟覆屋,萬緣瓦裂則三費也.” <<全集>> 金華知非集 卷6 
｢墓表｣ ‘五費居士生壙自表’(<<叢刊>> 288, 424쪽).
101) 이 개념은 김대중이 최초로 제안했다. 그는 서유구가 구축한 “‘임원생활에 필요한 총체적 지
식’을 간결하면서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는 달리 찾기 힘들”다며, ‘이용후생학’이라는 
종래의 개념은 서유구의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195쪽. 조창록은 이에 앞서 서유구의 사상적 지향성을 ‘임원경제’라는 용어
로 개념화한 바 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楓石 徐有榘에 대한 한 硏究의 부제는 
“‘林園經濟’와 樊溪詩稿와의 관련을 中心으로”였다. 하지만 산림경제에서 암시를 받았던 그
의 학문은 산림경제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전의 어느 학문 영역에서도 포
괄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시도라, 이를 <<임원경제지>>라는 책명을 딴 ‘임원경제학’
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임원경제학은 좁게는 ‘이용후생학’이나 ‘실용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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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저술’을 집필했다. 이 시기의 저술에는, 풍석고협집 이후의 작품을 모은 
문집 금화지비집에 들어있는 짧은 글을 제외하고 금화경독기金華耕讀記·행
포지·난호어목지蘭湖漁牧志·경솔지鶊蟀志·옹치(잡)지饔饎(雜)志가 있으며, 
금화지비집에 들어 있는 의상경계책을 짓기도 했다. 이와 병행해서 자신의 
‘임원경제학’을 구현한 <<임원경제지(임원십육지)>>를 저술했다.
이제 귀농기의 저술 중 임원경제학이라는 새 학문 영역의 기반을 구축하려 했
던 본리지와 행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저술은 특히 의상경계책의 
농업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리지는 <<임원경제지>> 저술 중 하나이지만 서유구의 농학 연구의 핵심
적 결과물이 담겨 있다. 서유구의 말년까지 저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2) 그가 
범승지와 가사협, 서광계 등이 저술한 중국 농서에 몰두해 있을 때, 과거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반포하여 ‘농가의 대전’을 편찬하려 했던 취지를 살려 새로
운 농서를 저술하려 했을 수도 있다. 농서 편찬에 대해서는 서유구가 이미 ‘농
대’(1790)에서 제안했고 ‘순창군수응지소’(1799)에서 구체적인 편찬 방법을 제시
하기도 했기에, 농서 저술을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다.103) 따라
서 귀농의 뜻을 품었던 순조 대 초년 경에 서유구는 ‘농가의 대전’ 같은 저술을 
염두에 두면서 책을 짓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물은 40여 년 뒤 
<<임원경제지>> 16지 중 본리지(농사 일반 및 곡물 농사)·관휴지(灌畦志, 채
소·약초 농사)·예원지(藝畹志, 화훼 농사)·만학지(晩學志, 과실·나무 농사)·
전공지(展功志, 옷감 농사)·위선지(魏鮮志, 농업기상)·전어지(佃漁志, 축산)
등 앞 부분의 7지로 분산, 정리되었다.104) 이 7지는 모두 40권으로, 요즈음의 쪽 
수로는 2,996쪽에 해당하며 글자 수는 568,816자이다.105) 서유구 이전과 이후 
조선에서 편찬된 어느 농서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했다.106) 또한 중국
는 용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이전의 유학자들이 ‘임원경제학’에 용해되는 분야 중 극
히 일부(이를 보통 이용후생학이라 표현한다)에만 관심을 가졌던 점과는 크게 대조된다.
102) 예를 들어 본리지에는 헌종 5년(1839)에 발생한 매미충[蟬蟲]의 피해와 대처에 대해 설명
한 행포지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51~652쪽.
103)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硏究, 433~434쪽.
104) 40여 년 뒤까지 수정·보완했을 테지만, 책의 틀과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귀농기에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 중 관휴지는 해초류 채취하는 법을, 전어지에서는 사냥법과 어류 잡는 법 등 농
사 이외의 분야도 일부 다루고 있다.
105) 쪽 수 계산은 <<林園經濟志>> 一~二, 保景文化社, 1983을 기준으로 했으며, 글자 수는 정명
현, ｢임원경제지 해제｣, 개관서, 286쪽 표8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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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학을 종합한 책으로 평가받는 서광계의 농정전서(60권, 70만 여 자)의 
분량에 육박한다.107) 이로 볼 때 <<임원경제지>>의 농업 부분 7지는 조선 최대
의 농학서로, 조선 농업을 집대성한 저술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108)
이 중 특히 본리지는 총 13권 분량(891쪽, 151,254자)으로 나머지 농서 6
종 각각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농서 연구와 새 농서 편찬 과정에서 기
존의 자료를 위의 7지로 분산 배치했겠지만, 주로 관심을 두었던 책은 곡식 농사
뿐 아니라 농사 일반을 함께 다룬 본리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리지는 중
국·일본 및 조선의 문헌(자신의 저술 포함) 95종을 종합·정리했으며 이 중 자신
의 저술은 31퍼센트였다.109) 뒤에 살피듯이 이 책은 또한 농서에 토지제도를 본
격적으로 다루었으며 견종법을 비롯한 여러 농법을 자신의 견해로 제시했다.
행포지는 1825년에 1차 완료되었고 이후 1840년까지 보완되었으며 총 5권
이다.110) 이 책이 서호수의 해동농서의 목차에 영향을 받은 점은 이미 지적했
다. 앞서 소개했듯이 귀농기에 농사를 연구한 결과가 이 책에 반영되었다. 농사
에 대한 개론과 곡물 농사를 주로 다뤘지만(권1·2·4·5), 채소·화훼·나무 농사 등
도 일부 다루었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권3). 행포지는 
10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선의 농업관련서, 즉 농사직설(1429년, 18쪽, 3,186자), 금양잡
록(1492년, 53쪽), 농가집성(1655년, 150쪽), 색경(1676년, 270쪽), 산림경제(18세기 
초) 농사 부분(180쪽), 증보산림경제(1766년) 농사 부분(382쪽), 본사(1785년, 1,198쪽), 
해동농서(1790년대 경, 360쪽), 과농소초(1799년, 266쪽), 천일록 농업 부분(약 445쪽)(卷
2 ｢田制｣의 부분 포함), 행포지(1825년 경, 300쪽), 농정회요農政會要(1834~1842년 경, 약 
1,284쪽)·육해법陸海法(1834년, 70쪽)·심기도설心器圖說(1842년, 55쪽)과 비교했을 때 
<<임원경제지>>가 가장 많은 분량이었다. 농정회요·육해법(수리 기구 및 시설 등 해설)·심
기도설은 최한기(崔漢綺, 1803~1879)가 편찬했다. 농정회요 2~8冊이 1,124쪽이다. 1冊은 
결본이어서 2~8책의 1책 당 평균 쪽 수(약 160쪽)로 계산했으며 10책은 음식 관련 내용이어서 
계산에서 제외했다.  심기도설은 기구나 기계와 관련된 원서기기도설遠西奇器圖說을 옮긴 
책으로, 통계에서는 이 중 농업과 관련된 ‘取水’·‘轉磨’·‘轉碓’·‘代耕’·‘自行磨’·‘水打羅’ 부분만 반영
했다. 이상의 농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農書 1~13과 農書 36을 참조. 행포지는 
農書 36에 실린 부분에다 ｢五害攷｣가 들어있는 화봉문고 소장본 권6의 분량을 더했다.
107) 농정전서 중 서광계 본인의 저술 내용은 전체의 8.7퍼센트 정도이다. 정명현, ｢임원경제지
 해제｣, 개관서, 323쪽.
108) 물론 양이 가장 많다고 해서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전의 농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도 정확하게 밝혔다는 점이 서유구의 농학 서적의 특징이다. <<임원경제
지>>에 수록된 농학 부분의 분석은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 외 옮기고 씀, 개관서의 제3부 중 
413~799쪽을 참조.
109) 정명현, ｢본리지 해제｣, 개관서, 460쪽 표6 참조. 본리지에 담긴 서유구의 저술 양은 농정
전서에 수록된 서광계의 저술보다 3.5배가량 많다.
110) 農書 36에 수록된 행포지에는 4권까지 있으며 일실된 5권(｢五害攷｣)은 이전의 원고(현존 
풍석암서옥본)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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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서 등을 통해 농학을 연구한 결과와 함께 자신이 논밭에서 몸소 경험한 농법
을 담는 등 귀농기 이후에 몰두한 그의 농학 연구와 이를 통해 얻은 농업론의 
핵심이 담겨있다. 따라서 그의 농업 관련 주요 저서인 <<임원경제지>> 본리지
와 의상경계책에 자신의 농학 사상을 반영하는 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본리지가 이전의 문헌과 자신의 저술을 종합한 편찬물이었음에 반해, 행포
지는 다른 저술을 자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할 때 삽입한 것 외에 독립적인 기
사로 소개한 적이 없는 자신의 저술이었다. 그 결과 행포지의 대부분(권3 제
외)이 본리지에 반영되었지만, 그 반대 현상은 없었다. 본리지의 인용문을 
그대로 행포지에 옮긴 기사는 없기 때문에 본리지에 편입된 행포지의 내
용을 제외하고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행포지 5권 중 권3을 제외
한 4권의 내용을 본리지 13권 중 적소에 배치시키는 방식이었다. 행포지는 
본리지 권9, 10~13을 제외한 9권에 고루 배치되면서 본리지의 완성도에 가
장 중요한 기여를 한 책이었던 것이다.
행포지의 내용은 의상경계책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상경계
책의 3강 중 1강에서 다룬 토지제도 및 양전을 비롯하여, 북극고도 측정의 필
요성, 구전법區田法·견종법畎種法 등의 밭 농법, 수리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종자 구입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다루면서 주요 논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뒤에서 살피듯이 행포지는 의상경계책의 3강 11조목 중 제2강에 해당하는 
세 조목(2.1~2.3)을 제외한 8조목에 유용하게 재배치되었다.111) 
이 두 책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저술하면서 서유구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
척하기 시작했다. 틈틈이 책을 읽었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독기耕讀記들인 금화경독기·행포지
·난호어목지·경솔지·옹치잡지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본리지를 시작으로 
하는 <<임원경제지>>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임원경제지>>의 목차를 편성
하고 이책 저책을 섭렵하면서 차곡차곡 정보를 채웠다. 이 과정에서 참고 문헌에
서 다루지 않은 정보이지만, 내용 서술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내용은 서유구 자
신의 경독기가 대신해주었다. 그의 경독기 서적들은 모두 ‘임원경제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자신의 주요 저술이었던 것이다.112)
111) 이에 대해서는 제1부 3.2절 참조.
112) 또 경독기의 저술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임원경제지>>에 들어 있는 서유구 자신의 견해
인 ‘안설案說’(<<임원경제지>> 원문에는 ‘案’으로 적고 이 글자에 네모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부
분이 안설이다)의 상당 부분이 귀농기의 현장 경험과 고증 등의 방법론이 잘 반영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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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귀농기에 시작된 <<임원경제지>> 저술과 그 농업론
앞 소절에서 살폈듯이 <<임원경제지>> 저술은 시간의 선후 차이가 있지만 서
유구의 귀농기에 자신의 다른 저술과 함께 시작되었다. 벼슬살이를 할 수 없는 
처지로, 가족의 삶을 챙겨야 하는 생활인으로서 서유구가 농촌 지식인의 삶의 방
향성에 천착했기에 이 저술이 가능한 일이었다. <<임원경제지(또는 임원십육
지)>>는 사대부가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살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여 
16개의 분야[志]로 나누어 소개한 책으로, 곡식·채소·약초·화훼·나무·과일·옷감재
료 농사를 비롯하여 조리법, 집 터 고르는 법과 집 짓는 법, 공업·상업에 이르기
까지 일상에 필요한 실용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표6). 저술 기간은 귀농기에 시
작하여 서유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40년 가까이가 된다. 총 113권 54책, 253
만 자 가까이 수록되어 있다.113)
<<임원경제지>>는 국가 운영과 사회 제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114) 즉,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국가의 통치철학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견해를 설파
하는 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한정되었다. 제목에 들어 있는 ‘임원’이라는 명칭은 시골의 삶의 문제를 다루겠다
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작명이었다. <<임원경제지>>에 담을 내용과 담는 방
식, 그리고 ‘임원’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골에서 사는 데 필요한 일의 
도리를 대략 골라 부部로 나누고 제목[目]을 세워 여러 책을 뒤져서 채워 넣었
다. 이 책에 ‘임원’으로 제목을 붙인 까닭은, 벼슬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이다.”115) 서유구는 향촌에 사는 지식인들을 
(물론 귀농기의 경험과 저술만이 <<임원경제지>>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귀농기 이전의 저술
인 향례합편鄕禮合編(1795년, <<임원경제지>>에는 풍석집楓石集으로 적었다) 내용(향례지
에 4,679자 인용)과 누판고鏤板考(1796년)의 내용(이운지에 14,293자 인용) 뿐 아니라, 귀
농기 이후 저술인 種藷譜(1834년)의 내용(만학지에 7,100 여 자, 정조지에 18자 인용)도 
이 책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런 저술의 양은 귀농기 저술에 비해 아주 적었으며 따라서 귀농
기의 연구가 ‘임원경제학’의 주된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 반영된 서유구 
저술의 글자 수 통계는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개관서, 322쪽 표13을 참조. 이 표에는 
만학지에 인용된 종저보의 통계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종저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종저보를 저술하면서 참조했던 문헌을 만학지에 그대로 밝혀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정명현, ｢만학지 해제｣, 개관서, 600~602쪽을 참조).
113) <<임원경제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옮기고 씀, 
앞의 책을 주로 참조했다.
114) 본리지 권1 ｢토지제도｣는 국가 경영을 염두에 둔 내용이 다소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는 농
촌 지식인에게도 요구되는 지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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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6지 제목의 뜻 내용 권수
1 본리지本利志 봄에 밭 갈아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에 관한 기록. 농사 일반, 곡물농사 13
2 관휴지灌畦志 두렁밭에 물 대서 재배하는 작물에 관한 기록. 채소·약초농사  4
3 예원지藝畹志 난초 같은 화훼작물의 재배와 관련한 기록.(밭에 
난초를 기른다는 굴원의 시에서 뜻을 취함)
화훼농사  5
4 만학지晩學志 늘그막에 배워 짓는 나무농사에 관한 기록. 과일·나무농사  5
5 전공지展功志 부녀자의 옷감 짜기와 관련된 기록.
옷감재료 생산 및 옷감만들
기
 5
6 위선지魏鮮志 위선이 한 일과 관련된 기록. 기상·천문을 보고 풍흉 예측  4




8 정조지鼎俎志 솥과 희생(犧牲)을 올리는 그릇에 관련된 기록. 요리하기  7
9 섬용지贍用志 넉넉하게 쓰여야 할 생활용품에 관련된 기록. 집짓기 및 일용품 만들기  4
10 보양지葆養志 몸을 양생(보양)하는 일과 관련된 기록. 건강법  8
11 인제지仁濟志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관한 기록. 치료법 28
12 향례지鄕禮志 향촌의 의례에 관련된 기록.
마을 행사 치르는 법 및 마
을공동체 윤리
 3




14 이운지怡雲志 홀로 구름을 즐기는 일에 관한 기록. 고상한 문화생활  8
15 상택지相宅志 집 지을 곳을 살피는 일에 관련된 기록. 좋은 집터 잡기  2
16 예규지倪圭志
장사에 능했던 백규의 방법을 곁눈질하는 일에 관
한 기록.
상업 활동  5
합 계 113
위한 ‘가정백과사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했던 것이다.
표6은 <<임원경제지>> 16지의 명칭과 순서, 각 지의 내용 요약과 권 수를 소
개하고 있다. <<임원경제지>>에서 먹을거리를 다룬 부분은 본리지·관휴지·
만학지·위선지·전어지·정조지 6지이다. 의복에 대해서는 1지(전공지), 
집에 대해서는 3지(섬용지·이운지·상택지)에서 다루고 있다. 즉 의식주 분
야에 반 이상의 지를 안배한 것이다.
<표6> <<임원경제지>> 16지의  뜻과 내용 및 권수 구성
-출처 : 정명현, ｢임원경제지 해제｣,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
고 씀, 앞의 책, 258쪽.
 <<임원경제지>>의 농업론은 사대부층의 각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모
아져 있다. <<임원경제지>>에 들어 있는 서유구의 농업론은 자급자족의 삶을 위
해 사대부 지식인이 각성하여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가장 강조했
115) 정명현 옮김, ｢임원경제지 서문｣, 개관서,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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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토대로 필요할 때는 사대부가 심지어 공업이나 상업 같은 산업에도 종
사해야 하고, 중국의 농업기술도 적극 도입하여 백성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서유구가 바라본 조선의 농업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고, 나무 재배법에도 어둡다는 것이다.116) 또 그는 도구나 기기 
제작에도 서툰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117) 조선 현실에 대한 이 같은 비
관적 판단에는 사대부들이 유식자로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짓을 계책으로 
삼”을 뿐 조선의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자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118)
2.2.3. 의상경계책(1820)의 농정론
<<임원경제지>>와 이의 토대가 되는 저술들이 한창 진행되던 순조 19년, 순
조가 호남과 경상 지역을 양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서유구는 당시까지 해왔던 
저술과는 다른 성격의 글을 쓰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 중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전을 제대로 시행하고 나아가 양전 뒤 농업생산량을 지속
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순조에게 건의하여, 그간 조선 사회에 쌓였던 부조
리와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상경계책이 그것이다. 이 책은 농촌
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저술에 전념했던 서유구가 그간 축적해온 농업
론 중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합리적 정책이 
116) ｢만학지 서문｣에서 서유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에 서투르다. 농사의 근본이 어
두운데 어느 겨를에 나무 재배까지 애쓰겠는가?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제멋대로 자라다 말라
죽는 유실수의 경우는 간혹 꺾어다 꽃아 두기도 하나 엉성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차영익 
옮김, ｢만학지 서문｣, 개관서, 617쪽.
117) 그는 “일찍이 농사짓는 도구와 옷감 짜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방식이 거칠고 뒤떨어졌다고 
이미 여러 곳에서 논하였다.”면서 본리지와 전공지에서 표명한 견해를 확인한 뒤 “후생(厚
生)의 근원에서 법도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대개 생활용품 분야[贍用]에 이르러서는, 한숨밖
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반 이상을 훨씬 넘는다.”라고 하여 섬용지에서 다루는 일용용품 제작의 
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역설했다. 정도원 옮김, ｢섬용지 서문｣, 개관서, 
933쪽.
118)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이와 달라, 10대 이상의 조상 중에 1명이라도 벼슬한 이가 있으면 눈
으로는 ‘어(魚)’ 자와 ‘노(魯)’ 자도 구분 못하면서 손으로는 쟁기나 보습을 잡지 않는다. 헛되이 
문벌에 의지하면서 공업이나 상업 얘기를 부끄러워한다. 견문은 습관을 통해 고질병이 되고 몸
뚱이는 방종에 익숙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짓을 계책으로 삼는다. 
시골의 100가구 모인 곳에 이런 무리가 반이 넘는다. 我東士夫異於是,十世以上,一有冠冕,則目不
辨魚魯,手不執耒耜,而徒藉門閥,恥言工商.聞見,痼於習俗,筋骸狃於放逸,以不動一指,空蝗黍粟爲得計.鄕
野百家之聚,若此類殆過半焉.” <<임원경제지>> 51 섬용지 권4 ｢공업 총정리｣ “공업 교육” ‘사
대부는 공업제도에 뜻을 두어야 한다’. 번역은 섬용지 역자 정도원의 미출간원고 외에. 서유구 




3강 11목 글자 수 비율(%)
상권
도입부: 글 쓴 경위 168 0.7
제1강: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일
  (田制之亟宜更張者)
제1목(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改結負爲頃畝法)
4,286
22.3제2목(1.2)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르기
      (正尺步以遵古制)
1,365
제2강: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일
  (量法之亟宜講磨者)
제1목(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
      (用方田以括隱漏)
958
19.0
제2목(2.2)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
리 연습하도록 하기
      (頒數法以豫肄習)
2,783
제3목(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일
  (農政之亟宜施措者)
제1목(3.1) 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
려주기
      (測極高以授人時)
877
58.0
제2목(3.2)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
      (敎樹藝以盡地力)
2,871
제3목(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
비하기
      (購嘉種以備災傷)
864
제4목(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
마에 대비하기
      (興水利以虞旱澇)
2,713
제5목(3.5) 번전 금지하여 명과 실 밝히
기
      (禁反田以覈名實)
735
제6목(3.6) 둔전을 넓혀 부국 만들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저술이었다.
의상경계책은 ‘3강 11목’ 체제를 갖추고 있다. 3강은 전제(田制, 토지제도), 
양전법(量田法, 농지측량법), 농정農政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다시 전제 
2가지, 양전법 3가지, 농정 6가지의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편제상으
로도 구별이 쉽게 편집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7)
<표7> 의상경계책의 3강 11목 구조(11목의 괄호 안 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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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경계책은 글자 수는 총 25,383자(원문 25,285자, 권두·권미 98자)로 필
사본이다. 의상경계책은 진책문 형식의 농정 제안서로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글이다. 보통 국왕에게 정견을 제출하는 진책문進策文은 많아야 1만 자 내외이
다.119) 긴 글이지만 매우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강을 제시하면서 “○○之
亟宜○○者”라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앞의 두 글자는 다루고자 한 대주
제이고 뒤의 두 글자에는 다루는 주제에서 필요한 조치를 표현했다. “○○에서
(之) 서둘러 ○○해야 할 일(亟宜)”의 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에는 모
두 제안자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3강에서 첫째 강은 2개의 목을, 
둘째 강은 3개의 목을, 셋째 강은 6개의 목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2-3-6의 목을 유
지하며 총 11개의 목을 둔다. 글의 구성은, 대체로 ‘현실의 문제제기 → 제안 → 반론에 
대한 반박 → 제안의 확립과 그 기대효과’의 순서를 밟고 있다.
‘3강 11목’ 체제인 의상경계책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글의 모두에 농사짓고 있는 재야 지식인으로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했고, 바로 이어지는 제1강에서는 제1목인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와 
제2목인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르기’라는 두 조목으로 풀었다(이하 표7 
참조). 제1목은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주장으로 전체 11
개의 목 중 2번째로 분량이 많다. 제1~2목은 정확한 주척을 기준으로 토지제도
를 중국의 경묘법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1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22퍼센트이다.
제2강은 목이 3개로, 제1목인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와 제2목
인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그리고 제3목인 ‘전담 기관
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로 풀었다. 제1강에서 양전을 위한 대전제를 확
립했다면 제2강에서는 그 대전제를 현실화시키는 양전 방안을 제시한다. 제2강
의 3목 모두 양전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목에서는 방전법이라
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농지 넓이를 재는 방법이 양전법에서 좋은 이유를 들었
다. 제2목에서는 다양한 농지 형태에 따라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119) 필자가 확인한 바로 이보다 더 긴 농정 제안서로는 철종 13년(1862) 강위(姜瑋, 1820~1884)
가 삼정책에 대해 쓴 ‘의삼정구폐책擬三政捄弊策’ 하나만 오로지 발견될 뿐이다. 국정 전반에 관
한 견해를 적는 상소도 분량이 많은 경우, 선조 대 우부승지右副承旨였던 이이(李珥, 
1536~1584)가 쓴 만언봉사(萬言封事, 1574, 11,600여 자)로 대표되듯이 만언 즉 1만 자 내외
이다. 숙종 대 우의정 신완(申琓, 1646~1707)의 만언봉사가 예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다.(25,946자) 이 때 제출되는 상소의 내용은 주로 시무와 관련한 국정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농정만을 만언봉사처럼 긴 글로 제안한 글은 없었던 것 같다.
- 48 -
일종의 ‘실전문제’ 같은 성격을 띠는 내용이다. 제3목은 양전 전담 기관을 설치
하여 양전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예방하고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수령을 제도적으로 평가하자는 제안이다. 제2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퍼센트이다.
제3강에서는 경묘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적용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산물의 수확
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 성장 대책을 실었다. 앞 2개의 강이 전세를 거두는 
데 주력하는 전정田政이라면, 제3강은 농지에서 실제 생산량을 높이는 권농 및 
기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농정農政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모두 6개의 목으
로 나누어 서술했다. 
이 중 제1목 ‘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려주기’는 농시農時를 아는 데 그 지
역의 위도가 한 요소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목은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로, 저자가 농학에 몰두하면서 체득한 농업 생산력 증대 방
안 중 세부적인 농업 기술을 제안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 농업사에서 저자가 
가장 깊이 연구한 견종법(대전법)이라는 밭 농법의 전국적 확대를 주장한다. 제3
목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비하기’는 중국에서 나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종
자를 구입하여 조선에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4목은 ‘수리를 진흥
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로, 농업 기술에서 빠트릴 수 없는 수리에 대해 아
주 세밀한 기술까지 제안한다. 제2목과 더불어 농정의 구체적 기술로 가장 정성
을 많이 들인 분야이기도 하다. ‘번전 금지하여 명과 실 밝히기’라는 제5목은 논
으로 만들 수 없는 밭을 논으로 만들면서 흉작을 초래하는 당시의 세태에 대응
하기 위한 대책으로,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논은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자는 엄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제6목은 ‘둔전을 넓혀 부국 만들기’이다. 여기에서는 서유구 자신이 판
단하기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농지운영책이자 경제 부흥책으로 둔전 경영론을 
제시했다. 서울 주변 네 군데의 활용 가능한 농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이 성공 사례를 팔도 감영과 읍까지 확대시키고 북방의 국
경 지역과 남방의 도서 지역의 둔전 설치를 통해 탄탄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국방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앞의 10개 목에서 펼친 제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경제 부흥의 동력을 제시하려는 시범농장 운영론이었던 것이다. 제1강이나 제
2강 전체의 분량보다 많으면서, 11개 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 제3강
은 전체의 26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포함하여 제3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 49 -
58퍼센트이다.
2.3. 제2사환기 및 <<임원경제지>> 정리기(1823~1845)
홍문관 부제학을 사임하고 정계를 떠나고서 18년 째 되는 해에 서유구는 정계
에 복귀하여, 이후 16년을 다시 조정의 여러 고위직을 거쳤다. 이 제2사환기는 
탄핵을 받는 등의 굴곡이 없는, 외형적으로 비교적 순탄한 시기였다. 60세부터 
시작된 이 시기에 서유구는 귀농기에 구상했던 자신의 농정론을 펼치고자 했고, 
정계 은퇴 뒤에는 <<임원경제지>>에 실린 방식대로 삶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죽을 때까지 <<임원경제지>>를 교정하는 작업을 놓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서유구가 사환의 임무 수행 중에 특히 농정에 주력한 일, 그리고 
<<임원경제지>>를 정리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했던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이 
시기는 의상경계책이 저술된 이후의 시기로서, 의상경계책에서 펼쳤던 농정
론을 서유구가 어떻게 적용하려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1. 농정론의 현장 적용
서유구는 지방관 재임 시 활동 내역을 기록한 행정 일지를 남겼다. 완영일록
完營日錄과 화영일록華營日錄이 그것이다. 완영일록은 전라도 관찰사 시절
(순조 33년 4월 10일~순조 34년 12월 30일)120)의, 화영일록은 수원부 유수 
시절(헌종 2년 1월 1일~헌종 3년 12월 12일)121)의 일지이다. 도 관찰사 급의 
120) 현존하는 완영일록의 기록은 이때까지만 남아 있으나 서유구가 감사 직을 그만 둔 때는 실
제로 이듬 해 3월 중순 경이다. 서유구는 헌종 1년(1835) 1월 12일 이전 해에 사망한 순조의 
장례에 참여하겠다며 전라 감사 사직 상소를 올렸고, 같은 날 후임으로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김흥근이 감사 직을 사퇴하겠다는 상소를 올리면서(헌종 1
년 1/17) 근무지로 가지 않자, 3월 6일 대왕대비가 김흥근을 접견하여 감사 직을 잘 수행하라고 
권유했고 이날 임명장(교서)이 작성되었다. 그로 인해 서유구는 1월 22일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
었지만, 한양으로 올라갈 수 없어 3월 11일에는 청나라 황후 책봉과 관련한 교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자인 예문관 제학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같은 날 김흥근이 비로소 임지로 가기 
위해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했기 때문에(비변사등록 헌종 1년(1835) 3/11), 서유구는 적어도 
이후 며칠 동안은 전라 감사 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비변사등록의 출처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승정원일기의 해당 날짜 기사를 참조함.
121) 화성 유수 임명은 1월 12일이고 임명장을 1월 26일에 받았으며 다음 날 부임지로 갔지만 기
록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華營日錄, 3~10쪽; 번역본은 이해영 역, 華營日錄, 경기도박물
관, 2004, 17~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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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기로서는 유례가 거의 없을 만큼 드문 기록인데, 이 일록들을 통해 서유
구가 행정 현장에서 농정을 어떻게 펼쳤는지 엿볼 수 있다. 그는 농정과 관련하
여 묵은 땅의 개간을 독려했고,122)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진휼했으며,123)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병자나 약자의 농지도 서로 도와 놀리는 일이 없도록 권
농에 힘썼으며,124) 소 도축으로 인해 밭갈이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 도살 금지령을 강화했고,125)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 수리시설을 자주 수축했
으며126) 이와 동시에 가뭄 때 수차를 보급하기도 했고,127) 고구마 재배법을 정
리한 종저보를 보급하는128) 등의 일에 역점을 두었다.
지방관으로서의 그의 이 같은 활동은 귀농기에 펼쳤던 그의 농정론 일부를 백
성에게 몸소 시행하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록 의상경계책의 핵심 주장인 
경묘법頃畝法으로의 토지제도 개혁(1.1), 농정론의 대표적인 주장인 견종법 보급
(3.2), 둔전을 통한 농업 생산량 확대(3.6)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정책까지 시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실제 농정은 일반 지방관의 
의례적 권농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개간, 진휼, 권농, 소 도살 금지, 수리시설 수축 등 중앙 정부의 지속적이고 주
요한 관심사를 잘 시행하려 하는 한편, 소 도살범칙금으로 소를 구입하여 밭갈이
를 돕는다거나, 정부에서도 포기했던 수차를 제작하여 농민에게 보급했다거나, 
지방관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구마 재배법을 보급하는 등 서유구는 중
앙 정부의 명령 전달자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농업에 간여했다. 
이 같은 과정은 농업 생산량 향상 즉 ‘농상성農桑盛’을 가장 우선 책무로 삼아야 
하는 지방 수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다. 이제 서유구가 시행한 이
상의 농정을 ‘우금牛禁’과 ‘수리’, 그리고 ‘대전법(또는 견종법)’ 보급 정책을 중심
122)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을 참조. 이하 동일. 徐有榘 著, 林熒澤 編, 完營日錄 一, 成均館大
學校 大東文化硏究院, 2002, 139~141쪽(순조 33년 9/2). 이하 完營日錄과 華營日錄 주석
은 서기년도 표기 생략.
123) 1836년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진휼곡을 나누어주
었다. 번역본 華營日錄, 46~87쪽.
124) 徐有榘 著, 林熒澤 編, 完營日錄 一, 500~504쪽(순조 34년 1/11); 完營日錄 二, 
248~256쪽(순조 34년 3/23); 번역본 華營日錄, 31~32쪽(순조 36년 2/1) 등.
125) 完營日錄 一, 15~19쪽(순조 33년 4/22), 完營日錄 二, 256~257쪽(순조 34년 3/23); 번
역본 華營日錄, 31~32쪽(헌종 2년 2/1).
126) 完營日錄 一, 99~101쪽(순조 33년 8/3), 238~241쪽(동년 10/24); 完營日錄 二, 50~53
쪽(순조 34년 2/6), 完營日錄 二, 78~79쪽(동년 2/11).
127) 完營日錄 二, 602(순조 34년 7/5)·606(동년 7/6)·608(동년 7/7)·614쪽(동년 7/8).
128) 完營日錄 三, 345~348쪽(순조 34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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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복직한 뒤 처음으로 부여받은 지방관인 회양 현감 시절에는 소 밭갈이를 적극
적으로 권장했다. 그간 농사 경험과 농서 연구와 집필로 농정에 대한 국가적 안
목을 확보한 서유구는 지방관으로 부임하자마자 그 지방의 특성을 간파한 뒤 소 
밭갈이 보급을 첫 번째의 농정으로 삼았다.129) 당시에 소는 장정 몇 사람의 노동
력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농부’였다. 소를 농가마다 보유하는 일은 그 당시 매
우 어려웠는데, 117마리나 되는 소를 마을에 보급했다면 이는 결코 작지 않은 
사업이었다. 물론 이 소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 것은 아니었다. 소를 빌려
주고서 삯을 받아서 그것으로 밀린 세금으로 충당했던 것이다.130) 이런 행적이 
뒷날에도 회자되는 미담이었는지, 뒤에 서유구의 인척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손자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서유구의 시장諡狀을 쓰면
서 이 일화를 남겨놓기도 했다.131)
서유구는 이후 지방 농정에서도 소의 활용을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다. 전
라도 관찰사(1833~1834년), 수원부 유수(1836~1837년) 등 광역을 관장하는 고
위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소 도살을 엄금하고 소 밭갈이를 최대한 활용하도
록 농민에게 권장했다.132) 당시 우금牛禁이라는 소 도살 금지법이 있었는데도 법
129) 서유구의 회양현감 2대 후임이었던 홍희조가 자신의 상소문에서 이 사실을 적시했다. “회양현
감 홍희조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 전전 현감 신 서유구가 감영에 보고한 내용을 중
앙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공명첩 400장을 받아 이를 판 자금으로 암소 117마리를 구하여 각 
마을에 나누어 주고서 농사 밑천을 삼아 개간을 권장하는 근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淮陽縣監
洪羲祖疏曰:‘(중략)所以前前縣監臣徐有榘報營轉聞,請得空名帖四百張,買取雌牛一百十七頭,分授各里,
以爲資農勸墾之本.’” 승정원일기 순조 26(1826) 9/3.
130) “收其雇貰三百餘兩,防給各里虛名一百餘額之布.其所不足,尙爲三百餘額,未及究竟,旋卽去官.” 같은 
기사.
131) “회양은 동쪽의 요로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백성은 흩어져있고 논밭은 황폐하
여 하늘이 주는 농시에 인력이 못 미친다. 공(서유구)은 부임한 날 관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발해渤海에서 백성에게 소를 사도록 권장한 일과 여강廬江에서 사람들에게 소 밭갈이를 
가르친 일을 어찌 여기에서 헛되이 하겠는가.’ 그리고서 이 계획을 강원감사에게 보고하고서 공
명첩을 청하여 얻은 뒤, 공명첩을 팔아 소를 사서 면과 리에 나누어주고 서로 부지런히 하자고 
격려했다. 淮東之孔路岩邑也.民散田荒,人工不逮於天時.公於下車之日,率籲衆慼曰:‘渤海之勸民買犢,
廬江之敎人牛耕,夫豈徒然於是乎?’謀及道伯,請得空名帖,賣帖買牛,分授面里,勸相斯勤.”(洪敬謨, ｢諡
狀｣(完營日錄 三, 519쪽)) 평민 부호에게 공명첩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소 밭갈이 하
는 권농에 투입하는 행정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아마도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소를 구입하여 
농사에 활용하는 농정을 시행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를 부각했
던 것으로 보인다.
132) 完營日錄 一, 15․368․457쪽; 完營日錄 二, 10쪽, 完營日錄 三, 177․315․324․447쪽; 華
營日錄 헌종 2년 2/1, ｢勸農傳令｣, 12/17 ｢傳令｣, 헌종 3년 5/27 ｢甘結｣ 등. 曺蒼錄, 앞의 논
문, 146쪽 주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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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여 고기를 저자에 파는 일이 빈번했다. 소 도살은 농사의 황폐화와 직
결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했던 그로서는 이 같은 현상을 좌시할 수 없었
을 것이다. 서유구는 우금을 어긴 이들에게는 우속전牛贖錢이라는 도살범칙금을 
받아 진휼 재원으로 쓰기도 했다.133) 
또 소 자원의 확보를 위해 소 전염병[牛疫]에 적극 대처하기도 했는데, 전라 
감사 시절 우역이 돌자 ｢우역방(牛疫方, 소 전염병 처방문)｣을 관내에 배포했
다.134) ｢우역방｣과 동시에 하달한 공문[甘結]에서는 우금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
시 상기시키고, 동봉하는 우역 처방을 곳곳에 돌려 많은 이들이 활용하라고 지시
했다.135) 이렇게 우역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여 하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신의 <<임원경제지>> 전어지에서 이미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
었다.136)
서유구는 농정에서 수리水利 시책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의 수리 시책은 전라 
감사와 화성 유수 재임 시의 활동에서 그 일단이 보이는데, 서유구는 조선 역사
상 수차水車를 제작하여 반포한 유일한 지방관으로 보인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
직할 때는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수차를 제작해 관할 군현에 배포했고, 전라도 
화순 유생 하백원(河百源, 1781~1845)137)이 설계한 자동양수기 ‘자승차(自升
車)’를 제작하려고 그에게 세 차례나 간곡한 서신을 띄우기도 했다. 수차는 인력
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농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해 서유구는 
전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서유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승차 시범 제
작은 그것이 작동할 지에 대해 자신이 없던 하백원의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133) 孫炳圭, ｢徐有榘의 賑恤政策-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42집, 성
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98쪽 표1 참조.
134) 完營日錄 一, 순조 34년 1/17 ｢牛疫方｣, 525~531쪽.
135) 같은 책, 순조 34년 1/17 ｢甘結｣, 523~525쪽. ｢우역방｣은 총 26가지 치료 방법만을 담고 있
는 전문 처방문으로, 글자 수는 1,097자에 달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사시유요四時類要·
제민요술齊民要術·농정전서農政全書·박문록博聞錄과 같은 중국 농서류와 증보산림경제·
과농소초課農少抄 같은 조선 농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난호어목지에 반영되기도 했다.
136) <<임원경제지>> 38 전어지 권2 ｢목축·양어·양봉(하)｣ “소” ‘치료하기’의 하부 항목으로 된 
세 표제어 즉 ‘치우역방(治牛疫方, 소 전염병 치료법)’, ‘예방우역방(豫防牛疫方, 소 전염병 예방
법)’, ‘치우역비방(治牛疫秘方, 소 전염병 치료하는 비방)에 나온다. 역자 및 편집위원회 옮김, ｢
전어지 목차｣, 개관서, 787쪽.
137) 하백원은 순조와 헌종 연간에 활동한 학자로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위백규(魏伯珪, 
1727~1798), 황윤석(黃胤錫, 1729~1791)과 함께 호남 4대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리학
적 의리학에 머물지 않고 천문․지리․율력․산수․후종候鐘․서화․도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
다. 나경적羅景績이 제작한 자명종을 보완했고, 동국지도東國地圖와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모
사했으며, 계영배戒盈盃와 항흡기缸吸器를 만드는 등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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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138) 다만 자승차 제작법을 실은 ｢자승차도해｣를 <<임원경제지>> 본리
지의 맨 마지막에 거의 전문을 옮겨두었고, 자신이 편찬하려 했던 <<소화총서
小華叢書>>에 실으려 했을 뿐이었다.139)
하지만 서유구는 수차 보급을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초 소 전염병이 돌았
을 때 ｢우역방｣을 하달하여 신속히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대처했던 사례처럼, 가
뭄에 대해서도 또다른 대비책을 강구해두었다. 수차인 학음鶴飮의 제작과 반포가 
그것이었다. 학음은, 머리 쪽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고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긴 홈통을 만든 구조물로, 이를 시소처럼 가운데 부분에 받침대를 연
결하여 상하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그림1). 서양의 여러 기물들을 소개한 
제기도설諸器圖說140)에서 인용한 이 수차는 학이 물을 마시는 모습처럼 생겼
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141) 
<그림1> 학음
출처: 본리지 권12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상)｣(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357쪽).
138) 서유구의 자승차 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정명현, ｢서유구는 누구인가｣, 개관서, 
193~204쪽 참조.
139) 본리지 권13의 마지막 기사와 ｢小華叢書目錄｣(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아사미 문고) 
소장본으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웹으로 제공하는 ‘林園十六志引用書目’ 이미지의 57
쪽)을 참조.
140) 명나라 왕징王徵이 서양 선교사 테렌츠(Terenz, J., 鄧玉函)의 기기도설(1627년)의 영향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11개의 기물 도해가 실려 있다.
141) 제기도설의 원문과 그림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
당, 2009, 356~357쪽 참조.
- 54 -
서유구는 학음을 제작하여 7월 초순 4일에 걸쳐 전라도 관할 군현 총 8곳에 
각각 1대씩 하달했다.142) 시험해 보아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본떠서 더 제작
한 뒤 활용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143) 하백원과의 서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자승차 제작 시도가 물거품이 되자 곧장 학음을 제작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음 반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라도에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했
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용미차 제작 경험, 자승차 제작 시도, 학음 제작과 반포 
등 일련의 사례에서 서유구가 수리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구는 수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많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 농서에 축
적된 수리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그의 농서 행포지에서는 수리 부분
이 권 하나의 분량도 안 되었으나,144) 본리지에서는 전체 13권 중 3권을 수리 
내용으로 할애했다. 이는 본리지 전체의 1/5을 넘는 분량이다.145) 또한 의상
경계책에서는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중 하나로 수리 정책을 
내세우면서 조선의 수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상세히 피력했다.146) 여기에서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리 진흥책을 제안하면서 5가지 수차 등을 제작하자고 건의했
다(3.4.30).147) 수차 제작 논의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
로 제작하여 농부가 활용하도록 한 예는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수차 보급 정
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148) 이런 상황에서 그가 수차를 실제로 지방 관아에 보
142) 순창(7월 5일), 나주·임피(7월 6일), 남원·광주·영광·낙안(7월 7일), 고부(7월 8일) 등이 그곳
이다. 完營日錄 二, 602~615쪽.
143) “佃夫先試於赤城江沿流之處,以爲沾潤洗滌之地爲乎矣.引水之功,此若便利是去等,境內水根稍裕處,
使之依樣造出,以爲一齊試用之地事.”(밑줄 부분은 이두) 같은 책, 603쪽.
144) 행포지에 수록된 수리 부분은 총 1,206자였다. 杏蒲志 卷1 ｢水利｣(農書 36, 57~63쪽).
145) 본리지 권2 ｢수리｣, 권12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상｣, 권13 ｢그림으로 보는 관개시설 하
｣가 그것으로, 글자 수는 총 29,458자(본리지 전체 글자 수는 151,254자)였다. 특히 권
12~13에 수록된 그림은 총 51폭이나 되기 때문에 본리지에서 다룬 수리 부분의 양은 글자 
수의 비율(약 19.5퍼센트)보다 상회하는 분량으로 보아야 한다.
146) 의상경계책의 수리 부분은 2,713자로 전체의 1/10을 상회한다(약 10.7퍼센트). 수리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147)  이때 거론한 수차는 주로 중국의 전통 수차와 태서수법泰西水法에 수록된 수차였다. 태서
수법은 1612년 이탈리아 선교사 우르시스(熊三拔, Sabbathino de Ursis, 1575~1620)가 구술
한 내용을 서광계(徐光啓, 1562~1633)가 정리한 책으로 총 6권이다. 권1은 용미차, 권2는 옥형
차·항승차, 권3은 물탱크 만드는 법(수고법), 권4는 우물 파는 법·물 치료법, 권5는 수법(水法)에 
관한 문답, 권6은 권1~3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의상경계책에 학음을 비
롯한 기기도설이나 제기도설 등에 수록된 수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음에 관한 정보는 의
상경계책 저술 이후에 얻은 것 같다.
148) 조선의 수차 보급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정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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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는 사실은, 수리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일례이다.
마지막으로 서유구는 새로운 경종법耕種法의 보급에도 힘썼다. 예를 들어 호조
판서 재임 시에 중국 농법인 대전법(代田法, 골에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유구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고종 대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쓴 일화가 그것이다.
옛날에는 밭이 많고 논이 적었기 때문에 부종(付種)하는 법이 있었다. 임진왜란(1592) 
뒤부터 이쪽(밭)의 김매고 북주는 일을 싫증내고 저쪽(논)의 편하고 쉬운 일을 익혔으
니, 이것이 소위 모내기다. 풍석 서공(서유구)이 호조판서에 재임하면서 한나라와 당나
라의 고사를 인용하여 부종하는 농법을 회복하자고 청했는데, 이는 풍석이 농사에 익
숙했기 때문이었다.149)
여기서 부종하는 농법은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의 농법이다. 물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없는 논을 밭으로 바꿔 밭벼나 조·맥류 같은 곡식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나 맥류 재배법은 한나라의 대전법을 말한다. 이 같은 농법을 본리지나 
의상경계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농가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호
조판서였던 서유구가 국가 정책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당시 정부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다.
16년간의 제2사환기에 서유구는 농업 전문서 행포지를 1차 완료했고(1825
),150) 구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마 재배법을 기록한 종저보를 편찬·보급했다
(순조 34년(1834) 3월).151) 역시 전라 감사 시절에 했던 작업이었는데, 흉년으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목도한 서유구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재배법
을 묻고 서광계의 감저소甘藷疏, 강필리(姜必履, 1713~?)와 김씨의 감저보甘
藷譜 등을 참조하여 이를 편찬했던 것이다.152) 종저보의 거의 대부분은 <<임
‘임원경제’의 제도적 시도와 북학론의 집대성｣, 개관서, 195~200쪽을 참조.
149) “古者旱田多而水田少,故有付種之法.自壬辰後,厭此耘耔,習彼便易,是所謂插秧也.楓石徐公在度支,
引漢唐古事,請復付種之規,蓋習於農也.” 이유원, 임하필기 제27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농부에 
대한 이야기’. ‘한국고전종합DB’ 참조.
150) 이후 책은 거의 1840년까지 보완되었다.
151) “上之三十四年甲午(1834)季春,湖南巡察使徐有榘書于觀風軒中.” 徐有榘, 種藷譜 ｢種藷譜序｣(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433쪽).
152) “余爲是懼,亟訪藷種於産藷州君,頒諸列邑.且取皇明徐玄扈甘藷疏·我東姜金二氏之譜,彙類編纂.”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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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제지>> 만학지의 ‘고구마’ 조에 재 수록되었다. 또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1838년에는 가뭄이 크게 들자 중국에서 가뭄에 잘 견디는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
하자는 건의를 올려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153) 
이상에서 살폈듯이 서유구는 정계 복귀 후, 재야 시절 축적한 자신의 농업론과 
농정론을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펼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의상경계책에서 
주장한 양전법, 토지제도의 개혁, 둔전론 등, 서유구가 보기에 조선 농정의 근원
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은 군주를 비롯한 관료들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론을 주장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3.2. 종저보(1834)와 비황3책(備荒三策, 1838)의 농업론
여기서 제2사환기에 서유구가 실행했던 농정 중 글로 남아 있는 두 자료인 
종저보와 ‘비황3책’을 주장한 상소문에서 보이는 그의 농업론을 좀 더 살펴보기
로 하자.
여러 작물 중 고구마에 대한 서유구의 애착은 지대했다. 고구마 관련 정보가 
실린 <<임원경제지>> 만학지晩學志에는 “고구마” 조가 표제어(15개)와 글자 
수(7,144자, 전체의 10.5퍼센트)에서 가장 많다. 1765년에 일본에서 들여왔다
고154) 그가 적어 놓았던 고구마 재배법은 아직 조선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
다.155)
서유구는 고구마에 대해 구황의 측면에서 주목했다. 호남관찰사로 재직하던 시
절(1834년) 호남 지방의 기근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등지면서 생긴 너른 황무지
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같은 해에 고구마에 관한 정보를 모은 종저보種藷譜
를 지었다. 
갑오년(1834년) 나는 호남을 시찰하다 노령 남북 지역에 있는 평야의 넓은 밭에 끝없
은 책, 432쪽.
153)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2.3.2소절 참조.
154) 이와 같은 견해로, 이규경은 1764년에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했다. “我東自英廟朝甲申,七灘李
匡呂從倭得來.”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糶糴賑恤” ‘山野荒政辨證說’. 한국고전번역원 ‘한
국고전종합DB’ 참조. 이하 동일.
155) 그에 관해서는 다만 김장순(金長淳, ?~?)과 강필리 두 사람의 책(김씨감저보金氏甘藷譜, 
강씨감저보姜氏甘藷譜)과 증보산림경제에 일부 실려 있을 뿐이었다.
- 57 -
이 이어진 황무지를 곳곳에서 보았다.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보니 “옛날 기사년(1809
년)과 갑술년(1814년) 기근 때 농민이 떠나고서 흙에 농기구를 들이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아! 하늘이 때를 주고 땅이 산물을 준 것은 모두 사람을 기르
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만 사람의 기술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하늘이 준 때를 버리
고 땅이 준 산물을 막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토지를 헤아려볼 때 잃어버린 땅이 몇 
천, 몇 만, 몇 억이 될지 모른다. 또 시간적으로 햇수를 헤아려볼 때 정교한 역산가라
도 어떻게 그 수를 다 헤아리겠는가.156) 
재배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런 기근이 왔다고 판단한 서유구는 고구마
를 수십, 수백 구덩이만 재배해도 흉년에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종저보에는 고구마의 유래, 심는 시기, 재배법, 수확법, 저장법, 치료법, 활용
법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요즘처럼 두둑에 고구마 순을 꽂는 획
일적 농법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면모가 드러난다. 종저보에서는 고구마에 
대해 총 14개의 조목으로 분류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모았다. 내용은 주
로 서광계의 감저소甘藷疏와 김씨감저보·강씨감저보·군방보群芳譜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157)
서유구는 전라도 53개 읍 전 지역과 법성진法聖鎭에 이 종저보를 배포했
다.158) 그는 순조 34년 11월 13일에 고구마 재배를 촉구하는 관문關文을 하달
하면서 먼저 고구마의 장점들을 강조했다. 즉 고구마는 흙의 비옥도나 지역을 가
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채소류이며 더구나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를 
보지 않고 곡식 대용으로 쓸 수 있어서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특이한 작물이라
는 것이다.159) 그런데 전라도 일부 해안 지역인 태인·강진·해남 등지에서만 고구
156) “歲甲午,余巡按湖南,見蘆嶺南北往往有平疇衍壠一望汙萊.詢之土人曰:‘往値己巳·甲戌之饑,佃戶流
亡,鎡基不入者久矣.’噫!天與之時,地與之産,皆所以養人也.而特因人工之不逮,抛天之時,錮地之産,橫計
於土地,所失者將不知爲幾千萬億,竪計於歲年,巧曆何以窮其數哉?” 種藷譜 ｢種藷譜序｣(農書 36, 
431~2쪽).
157) 종저보는 <<임원경제지>> 만학지와 정조지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만학지 권3의 “고
구마” 조에는 이 종저보의 대부분이 들어 있다. 분량으로는 종저보가 조금 많은데, 이는 
종저보의 내용이 만학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다른 지(정조지)로 기사가 이동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즉, 만학지의 “고구마” 조가 종저보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아
야 한다. 하지만 “고구마” 조와 종저보의 표제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고구마” 조
와 종저보의 내용 차이에 관한 분석은 정명현, ｢만학지 해제｣, 개관서, 608~609쪽을 참조. 한
편 만학지에서는 종저보라는 인용문헌이 기록되지는 않았다. 종저보를 옮기면서도 이 책
의 내용대로 원 출전을 밝히고 안설도 그대로 썼을 뿐이다.
158) “以種藷申飭事,發關五十三州·法聖.” 完營日錄 三, 345쪽(순조 34년 11/13).
159) “菓蓏之救飢而濟人者非止一二種,而地不無饒瘠之別,産或有南北之異是矣,惟此甘藷一種.無土不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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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배가 이루어질 뿐 이 외의 지역에서는 고구마가 무엇인 줄도 모르는 상황
을 그가 목도하고는160) 급히 여러 자료를 모아 활자로 간행하여 하달한 것이
다.161) 종저보를 접한 전라도 백성들이 고구마를 얼마나 더 재배했으며 얼마
나 유용하게 흉년에 활용했는지 더 추적할 수는 없었으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
로 고구마가 보급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서유구의 기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유구는 그의 말년(1838년, 75세)에 국왕에게 농정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해에는 경기·충청 지방의 경우 20년 만에 처음 있는 가뭄이 계속되었다.162) 기
우제를 무려 열 차례나 지냈으며 이례적으로 종묘에서 지내기도 했다.163) 기우제
가 한창일 때 서유구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되자 보름 뒤 그는 사직 상소를 
올리며 아울러 구황책을 건의했다.164)
그는 이 상소에서 ‘비황3책(備荒三策, 구황책 3가지)’165)을 제안했는데, ① 좋
은 품종을 중국에서 구입하기, ② 수리사업 일으키기, ③ 번전 금지하기가 그것
이다. 이 3가지 중 ②는 그가 쓴 모든 농정론에 들어 있던 ‘약방의 감초’였고, ①
은 의상경계책에서, ③은 ‘응지소’와 의상경계책에서 제기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들은 의상경계책 11조목 중 3조목만이 선택된 것으로, 모두 제3강綱인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일’에 속해 있다(표8). 의상경계책을 쓰고서 18
년이 지난 뒤에 국왕에게 올린 농정 상소에서 의상경계책의 11조목 중 나머지 
8조목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3조목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한 것이다. 
旱蝗不能害;代穀爲食,歉荒不能灾.功居百菜之長,利在五穀之列,此誠奇種也.” 같은 책, 345~346쪽. 
밑줄은 이두(이하 동일).
160) “本來傳殖,如泰仁·康津·海南等若而邑外山野諸邑段,不知藷爲何物,雖有荒陂隙地之可以種藷代粮者
良置一切抛置不曾留意.” 같은 책, 346쪽.
161) “亟取諸家甘藷疏譜,彙類編輯,活字開印,玆以搨本一卷下送爲去乎.” 같은 책, 347쪽.
162) “今年畿·湖閱月之旱,儘是卄年初有之災.” 승정원일기·내각일력 헌종 4년(1838) 6/10 서유
구 상소문.
163) 승정원일기 헌종 4년(1838) 5/6~6/10.
164) 승정원일기 헌종 4년(1838) 5/25, 6/10. 상소문 요약본은 헌종실록 같은 날 기사에 있
다.
165) ‘비황3책’은 서유구가 쓴 표현이다. “무술년(1838) 여름 심한 가뭄이 들어서 나는 명을 받들
고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얼마 뒤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자 비황3책을 진언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 강남의 볍씨를 구하는 일이었다. 戊戌夏旱魃爲災,余承命禱雨,未得雨.



































강 구 해 야 
할 일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
한 땅을 찾아내기
✕ ✕ ✕ ✕ ✕
2.2. 농지 계산법을 나눠
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 ✕ ✕ 토지제도-양전
법(권1)
✕
2.3. 전담 기관을 설치하
여 근무 태도를 평가하기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하기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
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있음 있음 수리(권1) 수리(권2) 있음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
✕ 있음 ✕ ✕ 있음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들기
✕ ✕ ✕ ✕ ✕
<표8> 의상경계책과 대비되는 서유구 농업론의 변화
의상경계책에서 이미 구상해놓았던 3조목은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
비하기’(3.3),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3.4),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3.5) 등으로, 농정의 6조목 중 3·4·5번째에 실린 제안이었다. 
‘비황3책’ 중 ①·③은 의상경계책에 실린 같은 주제의 축약판이었다. 주로 저수
지 신설이나 수축을 다룬 ②(수리사업)에서는 2가지를 제안했는데, 지방관이 이 
상황을 조사한 뒤 기민饑民을 모아 곡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실행하는 방안
이 그 하나였고 재정이 부족할 경우 관내의 부자들[饒戶]에게 장정을 모집하여 
부역시키게 한 뒤 한나라의 역전과力田科처럼 그들의 농사 성과를 평가하여 관
직을 제수하는 방안이 나머지 하나였다.166) 이를 통해서 기민을 구제하면서 동시
에 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니, 진휼책과 수리책을 동시에 성사시킬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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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구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167)
이렇게 서유구의 ‘비황3책’에 담긴 정책은 의상경계책에서 건의하고자 했던 
내용과 비교할 때 3조목만 언급되었고 그 분량도 약 6퍼센트 정도의 분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168) 그의 농업론의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 자신의 농업론을 반영한 그의 농서 및 <<임원경제지>> 등의 
농업론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서유구는 말년에 <<소화총서小華叢書>>를 기
획하면서 신라부터 당대까지 역대의 경·사·자·집 사부四部로 분류하여169) 주요서
적을 집대성하려 했다. 이때 그가 모은 총 123종 중 자신의 저술은 3종만 포함
시켰다. 그것은 사부史部의 금강도경金剛圖經, 자부子部의 행포지와 종저보
였다. ｢소화총서 목록｣에 실린 77명의 역대 문장가 중 유득공(柳得恭, 
1749~?)·이익(李瀷, 1681~1763)·성해응(成海應, 1760~1839)·서명응의 저술이 
각각 8종·5종·5종·4종 실렸고, 정약용 저술의 경우 역사전(易四箋, 주역사전)·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동국수경주(東國水經註, 대동수경) 3종이 들어갔던 점
에 비추어 볼 때, 서유구가 선택한 본인 저술 3종은 자신의 글 중에서 역사에 내
놓을 만한 가장 자신 있는 저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중 2종이 농서인 행
포지와 종저보였다. <<소화총서>>에 실린 저술은 1인 당 저술의 평균 종 수
가 1.57종이었다. 서유구가 문장을 배우기도 했고, 당대 문장가로 유명했던 박지
원의 글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170)
행포지에 들어 있으면서 의상경계책에 실어 놓은 경묘법으로의 토지 제도 
개혁론이나 농정에서의 견종법 보급론 등은 서유구가 일생에 걸쳐 가장 중요하
게 여겼던 농업론이었다. 하지만 농업 진흥에 대해 국왕에게 올린 마지막 상소에




銜,或量與爵秩,以倣漢家力田科之遺意.” 승정원일기·내각일력 헌종 4년(1838) 6/10 서유구 
상소문.
167) “賑政·堤政,一擧兩得.不僅止於一時捄荒,而可永賴於萬世之捄荒,策無便於此者也.” 같은 글.
168) ‘비황3책’이 들어있는 상소문 중 “今年畿·湖閱月之旱~謹昧死以聞.”까지 1,523자가 비황을 개
진한 본문이다. 내각일력, 위의 글 참조. 의상경계책의 본문은 25,285자(=25,383자(전체 글
자 수)-98자(권두·권미의 목차·제목·저자명 등의 글자 수)이다.
169) 그가 사용한 사부 용어는 經翼·史別·子餘·載籍이었다. 그의 조부 서명응이 <<보만재총서>>에
서 쓴 사부 분류는 經翼·別史·子餘·集類였다.
170) 버클리본 ｢小華叢書 目錄｣ 참조. 이 중 서유구의 금강도경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어떤 저술
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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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묘법과 견종법, 둔전 실시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하여 
농사의 때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농정론의 한 조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견종법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였다. 서유구는 토지제도의 개혁 
없이는 둔전론도 의미가 없고, 경묘법으로 양전하지 않은 농지에서의 견종법 시
행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171) ‘비황3책’을 쓸 당시 조정에서 개량은 
여전히 거의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결부법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독자가 왕인 의상경계책이
나 독자가 향촌 사대부인 행포지·본리지에 모두 담았던 전정론의 시행에 대
해 서유구는 더 이상 왕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농서에 전정론을 계속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아 향촌 사대부의 실천 내용까
지 버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경세학을 저버렸다는 서유구가 펼친 
마지막 경세론은 의상경계책에서 구상한 11목에서 8목이 빠진 세 가지였고,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자 농정에서 꼭 시행해야 할 것
이라는 판단의 표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2.3.3. <<임원경제지>> 정리 및 실천
서유구는 제2사환기 동안 지방관과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걸치는 과정에서도 서
유구는 <<임원경제지>> 찬술 작업을 계속했다. 인용문헌 수정 등의 내용 교체, 
내용의 삭제와 삽입, 해당 내용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한 기사를 분리 편집
함으로써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 이동, 표제어 변경 등 책의 꼴을 갖추기 위한 중
요한 작업들을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이다.172)
정조의 제2고향, 수원부를 총괄하던 시절 서유구는 74세(1837년)의 나이에 번
계로 이사했는데, 이곳에서 <<임원경제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임원경제학’을 실천하기도 했다. 우선 거주지로 번계라는 곳을 선택
한 자체가 좋은 집터를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집적된 <<임원경제지>> 상택
지相宅志의 실천이었다. 상택지에는 좋은 집터를 알아보는 조건으로 지리, 물, 
흙, 생업, 풍속, 경치 등에 관한 세부 설명에다가, 집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황무
지 개간, 나무 심기, 건물 짓기와 배치, 우물·못·도랑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여기
171) 이에 대해서는 제1부 제3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172) 원고 수정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정명현, ｢오사카본 편집 체제의 특징｣, 개관서, 
384~39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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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덧붙여 전국의 명당 233곳도 일일이 거론하며 거주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세
밀하게 제공했다.173) 서유구는 번계로 옮기고 몇 년 뒤에 다시 두릉으로 이주했
는데, 이 또한 ‘상택’을 실천하는 일환이었다.
또한 번계에서 서유구는 이운지怡雲志에서 그렸던 건물을 짓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그가 이운지에서 인용한 자신의 저술 금화경독기에는 서재, 
약제실, 도서실, 활자 보관실, 누에방, 길쌈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운지에서 제안한 건물을 번계에서 모두 갖추지는 못
했다. 이운지에서 제안한 건물 중 번계에서 구현한 건물로는 자연경실(自然經
室, 서재), 자이열재(自怡悅齋, 기거 공간), 거연정(居然亭, 정자), 광여루(曠如樓, 
농사 독려하는 누각), 오여루(奧如樓, 휴식하는 누각) 등 5가지 정도다.174) 이 중
에서 자연경실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라는 
<<임원경제지>> 원고의 생산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운지에서 소개한 다
양한 건축물은 각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가감하라는 의도로 집에 갖출 수 있
는 모든 건축물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시 짓기를 ‘임원경제학’을 실현하는 일부로 활용하기도 했다. 서유구는 
생애 말년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 자신이 본래 시를 잘 
못 짓기 때문이기도 했지만,175)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시작詩作이 실용 학문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회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계문
신 시절 ‘시경강의’에서 보여준 시경에 대한 남다른 분석력을 본다면 서유구가 
시를 짓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런 까닭으로 굳이 나서서 짓는 일은 일부러 
삼간 것 같다. 홍재전서에는 정조와 여러 신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작을 
남기게 될 때 서유구도 여기에 한 축 끼어 여러 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집에는 시를 단 한 편도 남겨 놓지 않았다. 시가 문집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여
타의 문집과는 대조된다.176)
173) 정명현, ｢상택지 해제｣, 개관서, 1426~1432쪽; 편집위원회 옮김, ｢상택지 목차｣, 개관서, 
1443~1450쪽 참조.
174) 曺蒼綠, 楓石 徐有榘에 대한 한 硏究, 98~105쪽 참조.
175) 자신이 시작에 소질이 없다는 고백은 “余素喜文章而獨不能詩.” <<楓石全集> 楓石鼓篋集 卷
1 ｢序｣ ‘梨雲閣詩序’(<<叢刊>> 288, 221쪽); “吾之於詩,猶子瞻之於酒云.子瞻不能飮而好飮人以酒,
吾不能詩而好評論人詩.” <<楓石全集> 楓石鼓篋集 卷1 ｢雜著｣ ‘題蘭湖華萼集’(<<叢刊>> 288, 
480쪽) 등을 참조.
176)  하지만 서유구가 시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위의 권유나 분위기에 
따라 시를 짓기도 했다. 김대중, 앞의 글,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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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의 말년에 변했다. 말년에 후배들과 시를 주고받는 
시회詩會를 자주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로 번계시고(3권)가 남아 있는데, 이 
시집에는 서유구가 먼저 시를 지으면 시회에 참여한 많은 문사들이 응수하는 형
식으로 엮여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지은 서유구의 시 중에는 
<<임원경제지>>를 읽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실용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이
다. 시에서조차도 <<임원경제지>>가 지향하는 실용성을 표출한 것이다. 자신의 
시 중 상당 부분이 향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피
력하는 데로 이어졌던 것이다.
‘종수가種樹歌’ 같은 시가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종수가’는 
늘그막에 나무 재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알게 된 여러 실용 지식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칠언고시七言古詩로, 총 100구(700자)이다. 웬만한 산문만큼 긴 시이다. 
‘종수가’ 도입부에서는 번계로 거주지를 옮긴 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마음
을 둔 서유구가 나무 재배를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노인이 탄식하는 장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177) 이렇게 시작하는 ‘종수가’는, 이어서 마을 노인이 가르
쳐주는 나무 재배법을 상세히 시로 표현했다. ‘종수가’를 통해 <<임원경제지>> 
만학지를 시로 재정리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 시가 비록 나무 재배법에 능한 
노농에게 서유구가 종수법을 배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내용 중 상당 부
분은 <<임원경제지>> 중 특히 만학지의 정보들이 이용되었다. 노농이 얘기해 
준 내용 중 예를 들어 “꽃마다 나무마다 각각 생기는 모양 다르니, 토끼 눈, 쥐 
귀(원주: 범승지서에 나오는데, 이는 모두 과일나무 잎이 나오는 모양이다.) 자
세히 살펴야 하오.”178)라는 대목은 나무 옮겨 심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싹이 
특정 모양으로 형성된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범승지서를 인용했
다.179) 또 “접붙이기 세 비결 들어보면, 가지가 푸른색 띨 때, 마디 부분을 서로 
177) “내 듣기로 산촌에 사는 방도는/ 나무 심고 꽃가꾸기가 제일이라네// 하지만 나무심기는 10년 
계획이나/ 아, 난 이미 산 넘어 지는 노을!// 옛날 현호(서광계)에겐 좋은 계책 있었으니/ 나이 
들수록 나무심기 서두르라는구나// 근래에 번계 가에 집 지었으니/ 뒤론 낮은 언덕 앞으론 가로
진 비탈// 임원 날마다 거니는 일 취미 되어/ 아이들 두셋 불러다 삽 들고 따르라 했지// 한 해
에 3천 그루 심어야 하는데/ 열에 하나 살고 아홉은 말라죽었지// 남쪽 이웃 영감 지나가다 보
고는/ 내 엉성함 답답해하며 외마디 탄성. 如是我聞山居術,種樹蒔花居第一.雖然種樹十年計,嗟我晩
景已崦嵫,昔者玄扈有良畫,年老尤宜急樹之.邇來卜築樊溪畔,後拱短麓前橫陂.林園日涉仍成趣,呼僮兩三
操鍤隨.課歲栽得三千株,十株一生九憔悴.南隣之叟偶來見,悶我鹵莽發一喟.” 樊溪詩稿 卷1 38면. 
번역은 曺蒼錄, ｢楓石 徐有榘에 대한 한 硏究｣, 125쪽 참조.
178) “花花樹樹各異候,兎目鼠耳(出氾勝之書,俱果木葉出形.)仔細認.” 樊溪詩稿 卷1 38면.
179) “然棗,鷄口;槐,兎目;槡,蝦蟇眼;楡,負瘤散;其餘雜木鼠耳․虻翅,各以其時.凡種栽幷插皆用此等形象(注:
此等名目,皆是葉生形容之所象似.以此時栽樹者,葉皆卽生.)” <<임원경제지>> 23 만학지 권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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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마주보게 접합하기라오.”180)라는 구절은 나무를 접붙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한 내용으로, 농정전서에 나오는 접붙이기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
겨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181) 이처럼 서유구가 말년에 지었던 시를 통해 시에서
조차도 <<임원경제지>>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
의 시 중 상당 부분이 향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을 
피력하는 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서유구의 농업론은 그의 생애와 관련해서 볼 때 종합적인 농업
론이라 할 수 있다. 귀농기 이전에 그는 농업을 농학과 경세론적인 측면에서 주
로 연구했다. 귀농기에는 농사에 종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농업론은 행포
지, <<임원경제지>> 속 농서, 의상경계책 같은 책에서 농학, 경세론, 농사 등
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보였다. 제2사환기 이후로는 관료로서 농
정을 펼치기도 했다. 서유구는 전 시기에 걸쳐 농학을 주된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세학적 농정론을 제안하거나, 농사의 실질적 문제에 집
중하거나, 관료로서 농정을 실천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농업의 종합화를 
이루었다.
서유구의 농업에 대한 이 같은 특징은 농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국부적인 관심
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농학을 통해서만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대에 걸쳐 
농서를 저술한 가문은 서유구의 집안을 제외하고는 조선에 없었다. 그만큼 농학
은 서유구에게 젊은 시절부터 적지 않은 비중을 갖는 분야였고, 결과적으로 조선
의 최대 농서를 남겼다. 서유구의 농학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은 단지 학문적 성
취를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농학 연구의 결과가 백성의 먹을거리와 국가경제
의 건전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선이 보다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 데서 비롯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의 농학적 경세론인 의상경계
책의 농업론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 “씨 뿌리고 심기” ‘파종 시기’. 역자 및 편집위원회 옮김, ｢만학지 목차｣, 개관서, 620쪽. 이
하 ｢만학지 목차｣ 출처는 따로 적지 않음.
180) “接換三訣試歷擧,襯靑就節曁對縫.” 樊溪詩稿 卷1 38면.
181) “接樹,有三訣:第一襯靑,第二就節,第三對縫.依此三法,萬不失一.” <<임원경제지>> 23 만학지
권1 ｢총서｣ “접붙이기”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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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상경계책의 성격과 농업론 : 
선진 농법의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3.1. 의상경계책의 의미와 서지적 성격
의상경계책의 글 형식은 제목의 끝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책策’이다. ‘책’
은 문체의 일종으로, 왕이 신하에게 정사에 관한 견해를 묻는 경우 책문策問(또
는 策題)이라 하고, 책문에 대한 신하의 답글을 대책對策이라 하며, 선비가 스스
로 정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왕에게 올리는 글을 진책進策(또는 制策)이라 한
다. 의상경계책은 책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저자가 자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진
책에 해당한다. ‘의擬’라는 글자가 제목 맨 앞에 적혀 있는 글은 특정 독자를 염
두에 두고 쓴 글이지만 그 독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上’은 ‘상
소’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왕께 올린다’는 뜻이다.
특정 독자에게 쓰는 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과 애초에 전달하려는 목적 없이 그러한 형식만
을 빌려 쓴 글이 그것이다. 의상경계책의 경우로 살펴보면 애초의 제목이 의
상경계책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상경계책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다가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집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의’ 자가 추가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즉 애초에 문집에 수록된 제목(의상경계책)과 같았다면 왕에게 실
제로 올릴 계획은 없으면서 진책문의 형식을 빌려 쓴 글일 것이다. 반면 상경계
책이라는 애초의 제목이 최종 제목으로 바뀌었다면 왕에게 올릴 작정을 하고 
썼지만 사정으로 인해 제출을 하지 않은 글일 것이다. 이 두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의상경계책’은 ‘경계經界에 관한 견해를 왕께 올리려고(또는 올리는 형식을 
빌려) 쓴 진책문’ 정도의 의미가 된다. 
이 두 가능성 중 의상경계책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 
글을 순조에게 제출하려 했지만, 의도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
조 19년 순조가 내린 양전령을 계기로 삼아 서유구가 자신의 농정책을 펼치려 
했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
전령이 내려진 8개월 여 뒤에 양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제출하려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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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꺾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행 토지제도에 근거한 양전조차도 시
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자신의 시무
책이 당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일 가능성도 있다. 즉 순조의 양전령이라는 계기가 있다고 해
서 서유구가 반드시 왕에게 올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의상경계책을 쓰지는 않
았을 수 있는 것이다. 양전령을 계기로 평소 자신의 토지제도 및 농정에 관한 견
해를 정리해보겠다는 정도의 의도에 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이은 흉년과 전
정의 폐단 등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백성의 삶이 궁핍해져 있던 상황에서 자신
의 시무책을 단지 정리해보기 위해 저술한다는 발상은 서유구처럼 실용을 추구
하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생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왕과 국정을 운영
하는 정부 관료에게 읽히지 않을 글을, 형식만을 빌어서 쌓인 욕구를 배설하듯 
자위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의상경계책
을 순조에게 올리려 한 글로 이해하고 글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의상경계책이라는 제목에서 핵심어는 무엇보다도 ‘경계’라는 두 글자이다. 
‘경계’라는 주제로 서유구는 이 글에서 토지 제도 및 농업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
다. 여기서 경계는 토지, 특히 농지의 경계를 뜻한다. 이 말의 유래는 맹자 ｢등
문공｣의 “인정필자경계시仁政必自經界始”라는 문장에서 왔다. “인정仁政은 반드
시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에서 인정은 유가의 정치적 이상인 ‘왕도 정치
[王政]’의 다른 표현이다.1) 왕도 정치의 출발이 농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일이라
는 맹자의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에 등滕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정전井田제도에 
대해 문의했을 때 해준 대답이었다. 맹자의 맥락에서 경계는 본래 정전을 구획
하는 일이었지만, 이후로는 의미가 확대되어 농지 일반을 구획하는 일이라는 의
미로 쓰였다. 
경계가 인정의 출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맹자는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
전井田의 구획이 균등하지 않고 관리의 봉록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폭
군이나 탐관오리는 반드시 정전의 경계 구획을 제대로 다잡지 않는다. 경계가 바
르게 되면 농지를 분배하고 봉록을 조절하는 일은 앉아서도 정할 수 있을 만큼 
쉬워진다.”2)라고 하여 경계의 구획이 농지를 백성에게 고루 분배함과 동시에 관
1) 이런 이유로 맹자의 말을 인용할 때 ‘仁政’ 대신에 ‘王政’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기도 한다.
2) “經界不正,井地不鈞,穀祿不平.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經界旣正,分田制祿,可坐而定也.” 孟子 ｢滕
文公 上｣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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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봉록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백성과 관리에게
의 부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이를 통한 공평한 과세가 왕도 정치의 주요한 목표
였음을 알 수 있다. ‘경계’는 맹자의 맥락에서 균전均田과 균세均稅의 의미를 
내포했던 것이다.
이 같은 토지제도의 취지는 이후 중국과 조선에서 계속 재론되었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토지제도 개혁안에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이나 일
정 넓이 이상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자는 한전론限田論이 자주 거론된 이유도 바
로 정전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의 균등한 분배와 균등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
었다.
그러나 후대에 토지제도가 복잡해져 고대 정전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계’의 의미 또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즉 경계라는 표현에 담겨졌던 두 의미 
중 균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균세를 표방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대
표적인 사례가 남송 시대 주희(朱熹, 1130~1200)에게서 보인다. 그는 부세의 균
등한 과세를 목표로 양전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데 주력했다. 임진왜란 이후 새로
운 토지제도를 추구하려 했던 조선에서도 ‘경계’라는 용어는 각 논자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었다. 예를 들어,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정전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소론 계열과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노론 계열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3) 소론의 입장을 띤 것으로 보이는 유집일
(兪集一, 1653~1724)의 경우, 정전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책으로 양전법의 일종인 방전법方田法을 시행하여 은·누결의 폐단을 막아보려 노
력했다.(2.1.3~10) 숙종 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필두로 한 노론 계열
의 경자양전 주도자들은 새로운 양전법을 쓰기보다는 기존의 양전법을 규정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전정의 폐단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기존의 토
지제도나 양전법 같은 전정의 제도는 좋지만 이를 이행하는 수령이나 서리 등의 
잘못으로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잘 쓰면 전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경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4)
3)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論叢 제38집.
4) 주희의 경계법과 조선에서의 분화상에 대해서는 崔潤晤, ｢朝鮮後期의 量田均稅論｣, 朝鮮時代史
學報 19, 朝鮮時代史學會, 2001 참조. 최윤오는 이 글에서 주희의 경계법이 조선에서는 정치
적·사회적·경제적 입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전론에 입각한 토지개
혁론이 첫째요, 유집일의 방전법이 둘째요, 경자양전을 통해 구체화된 양전법이 셋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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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선의 위정자들 대부분은 정전제 폐기 이래로 추구해오던 ‘균세’라
는 전정에서의 대전제를 ‘경계’라는 용어를 통해 표출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 초의 몇 사례만 보더라도 맹자의 이 구절이 부의 
균등한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전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예를 
들어 태종 때 의정부에서 양전을 위한 규정을 올리는 글에서,6) 세종이 과거에서 
토지제도에 관해 내린 책문에서,7) 양전 실무에 대한 건의와 양전을 연기해달라
는 건의에서,8) 균전을 시행하자는 요청에서9)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로 인용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후기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10) 특히 비교적 
대규모 양전이 많았던 숙종 대에 맹자의 이 구절이 자주 언급되었는데(7회), 대
부분은 숙종의 언급이었다.1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상경계책에는 농지 경계를 바로 잡는 일과 그 효과, 
즉 전정의 영역에 관한 서유구의 견해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경계’라는 주제어를 통해 우선 양전을 떠올릴 수 있고, 이는 다시 맹자의 언급에
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양전의 토대가 되는 토지제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양전과 토지제도는 무엇보다 전세田稅와 직결되어 있다. 농지에서의 소출을 기준
5) ‘한국고전종합DB’에서 ‘經界始’로 검색한 결과 ‘仁政必自經界始’(글자의 변형이 있더라도 의미가 
같은 곳 포함)의 취지로 인용한 사례는 ‘고전원문’에 3건, ‘한국문집총간’에서 57건(이 중 2건은 
무관한 글이다)이 검색되었다. 2014년 1월 22일 현재.
6) “議政府上量田事目,從之.啓曰:‘仁政必自經界始.在前各道量田,輕重不均,或至怨咨.’” 태종실록 5년
(1405)  9/10.
7) “御仁政殿,出文科策問題.王若曰:‘自古帝王之爲治,必立一代之制度,稽諸方策,可見矣.制田之法,昉於何
時?(중략)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 세종실록 9년(1427) 3/16.
8) “左司諫金孝貞等上疏曰:‘臣等竊謂仁政必自經界始.經界正,然後裕國足民之道得矣.’” 세종실록 10
년(1428) 9/4; “平安道觀察使成俔上疏曰:‘臣以今年農事不實,請停量田.(중략)孟子曰:‘仁政必自經界
始.經界不正,井地不均,穀祿不平.經界旣正,分田制祿,可坐而定也.’’” 성종실록 17년(1486) 10/8.
9) “遂良(박수량, 1475~1546)曰:‘仁政必自經界始.一邑之內,一人有田數百餘結.若過五六年,則一邑之田,
必聚於五六人家.是豈可也?今若均之,則是固先王井田之遺意也.’” 중종실록 13년(1518) 5/27.
10) 실록 기사에서 맹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으로는 태종실록(1), 세종실록(3), 성종실록
(1), 중종실록(1), 인조실록(1), 효종실록(1), 숙종실록(7), 영조실록(3), 정조실록
(8), 순조실록(3), 고종실록(2) 등으로 총 31건이었다. 검색어는 ‘自經界始’.
11) “上,下備忘曰:‘孟子云:‘仁政必自經界始.’正經界者,王政之先務也.我國經界不正,賦役仍以不均.” 숙
종실록 17년(1691) 윤7/28; “修撰吳命峻言:仁政必自經界始.我國經界不正,三南量田,已過六十餘
年,陳起不明,漏結甚多.” 숙종실록 26년(1700) 1/20; “上曰:‘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經界正,然
後民役可均.江原道量田之停廢,殆近百年.’” 숙종실록 34년(1708) 9/25; “上語諸臣曰:‘量田已久,
經界不正.孟子曰:‘王政必自經界始.’田政,固是重事,不可因循置之.’” 숙종실록 42년(1716) 1/26(｢
숙종대왕행장｣에도 1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上曰:‘孟子曰:‘仁政必




으로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전세는 조선 정부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세원 중 하나였고, 국가 재정을 모으고 지출하는 호조가 주무 기관이었다. 
또한 서유구 시대에는 공납貢納인 대동세大同稅와 군정軍政 영역에서 책정한 군
포軍布 등을 비롯하여 각종 부가세들이 농지의 전결(田結, 농지의 결부結負 수 
즉 넓이)을 기준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농지 넓이를 양안에 등록하지 못
하면 그로 인한 불균등한 과세의 여파는 결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의상경계책
은 조선 경제 정책의 주요 부분인 전세와 관련된 문제 즉 전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기대한 경제 정책 분야는 물론 경제 정
책의 토대인 농산물이라는 실물을 어떻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까지 포괄했다. 농지에서의 수취제도뿐 아니라 농지 안에서 일어나는 농사의 문
제까지를 다루었던 것이다. 요컨대 의상경계책은 조선 시대 경제 정책에서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정’과 ‘농정’을 동시에 다룬 사례였다. 서유구에게 ‘경계’
란 이전의 사례들과는 달리 전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농정 영역까지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상경계책은 서유구의 문집인 <<풍석전집楓石全集>> 중 금화지비집金華
知非集에 실려 있는데(권11~12), <<풍석전집>>은 20대의 문집인 풍석고협집
楓石鼓篋集 6권과 그 이후의 글을 모은 금화지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석전집>>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12) <<한국문집총간>>
(제288책)에 영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서 제공된다.13) 풍석고협집과 금화지비집이 언제 합하여 <<풍석전집>>으로 
편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유원이 <<풍석전집>> 서문에서 밝힌 자신의 직위에 
근거해 볼 때14) 최소한 고종 12년(1875)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이 영
의정이자 세자사世子師의 직위를 동시에 지니던 때가 1875년 2월 이후였기 때
문이다.15) 그렇다면 <<풍석전집>>은 서유구 사후 30년 뒤에 편성되었다고 추측
12) 도서번호는 3436-4-1~8.
13) <<叢刊>> 288에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碩齋稿 Ⅱ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의상경
계책의 또 다른 영인본으로는, <<楓石全集>>, 保景文化社, 1983, 270~311쪽; 農書 36, 亞
細亞文化社, 1986, 261~429쪽이 있다.
14)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舘藝文舘春秋舘觀象監事·世子師月城李裕元書.” 
<<全集>> 楓石集序[李裕元](<<叢刊>> 288, 312쪽).
15)  이유원이 영의정으로 재직한 때는 1873년 11월~1874년 12월과 1875년 2월~4월이었다. 이 
기간에 세자사世子師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때는 1875년 2월부터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2/15, 2/17; 고종실록 12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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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표지에 ‘수운자합편水芸子合編’이라 적혀 있어 수운자가 이 두 문집을 하나로 
편집했음을 알 수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남아 있
는 유일본이 최초의 편집본인 것 같지는 않다. 이 편집본은 표지에 ‘자연경실장
自然經室藏’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경실장본의 정리본으로 볼 수 있고, 
뒷날 ‘풍석암서옥’본에 의거하여 결락한 글자를 보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화
지비집의 ‘백씨 좌소 선생(서유본)에게 후기를 논하며 올린 편지[上伯氏左蘇先
生論候氣書]’에 빠진 17자를 후에 풍석암서옥본을 근거로 보충했다는 첨지가 
금화지비집에 있다.16) 이로 볼 때 <<풍석전집>>이 되는 자료는 적어도 풍석암
서옥본과 자연경실장본 두 본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17)
하지만 풍석암서옥본 금화지비집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경실장본 
의상경계책은 유일본이라 이본을 대조할 수 없다. 그러나 의상경계책을 저술
하면서 이용한 여러 자료, 특히 서유구의 행포지, 본리지 및 서호수의 해동
농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은 타교(他校, 다른 저술을 이용한 교감)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풍석전집>>의 의상경계책을 번역하면서 위와 같은 저술 및 그 
외의 저술과 대조하여 교감본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3.2.  의상경계책의 농업론 : 3강 11목의 유기적 구조
이제 결부법 개혁을 앞세운 3강 11목 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
의상경계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강에서 서유구가 개혁해야 할 토지제도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로, ‘결부법’
과 ‘척보’이다. 그 중 제1목은 결부법을 중국의 경묘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담
고 있다. 조선의 토지제도인 결부법은 중국에는 없는 제도로, 토지의 품등을 6등
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농지를 재는 양전척의 기준을 달리한 제도였다. 서유구
는 결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8가지 폐단[八弊]’이 생겼다며 그 폐단을 하나
16) “此在西法未出之前其疎於籌法固其所也.以上十七字脫,楓石庵書屋本ニヨリ補う.昭和十二(1937).三.
二.” 서울대본 <<全集>> 5책 金華知非集 卷2, 8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叢刊>> 288, 
322쪽에는 ‘十七字落’이라는 본래 첨지만 영인되어 있고, 그 첨지 위에 추가해서 붙여진 첨지의 
글자 중 원문에 해당되는 17자(此在西法未出之前其疎於籌法固其所也)를 조판하여 보충했다.
17) <<楓石全集>>의 서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은 김대중, 앞의 논문, 14~31쪽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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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결부법에 문제가 많은데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결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 견고했기 때문이라며, 서유구는 이런 입장을 ‘오의五
議’라 일컫고 이에 대해서도 일일이 논박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결부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
로 통일하는 경묘법으로 바꾸어야 했다. 경묘법을 시행하면 교활한 비리가 종식
되고, 농지를 숨기는 관행이 개혁되며, 농지가 제대로 정리되고,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며 나라에 묵은 곡식이 쌓일 정도로 국부가 창출되어서, 백성도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경묘법으로의 전환이 바로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경계가 바르게 하는 일이 왕정의 급선무였다.
제1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결부법의 대안이 경묘법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1목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지만, 서유구가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묘법이 정전제도를 시행했다고 알려진 주나라의 제도였기 때
문이었다. 정전제의 토지 구획은 주척 6척을 1보로 삼고(보법), 100보를 1묘로 
삼으며(묘법), 100묘를 1경으로 삼는(경법) 식이었다. 이 같은 구획 방식은 임의
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그루와 그루 사이를 정하는 거리 기준이 척법
과 같고 밭갈이법의 기준이 보법과 같은 등 농법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경묘법이
야말로 정전제의 토지 구획과 다름 없는 제도였으며 농작업의 효율과 농업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서유구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가 토지제도를 논하면서 “고대의 선왕께서 토지제도를 제정하실 때 반드시 먼저 
척도를 바르게 한 뒤 쟁기 하나로 흙을 갈아엎어 생긴 밭두둑 규격을 너비 1척 
깊이 1척으로 하셨고, 1묘의 너비에는 고랑 셋 두둑 셋으로 하셨으며, 6척을 1
보步로 하고 100보를 1묘로 하셨”(1.1.13)다며 밭 모양을 규정하는 전묘제도田
畝制度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의 부과량을 책정하기 위한 단위로 토
지를 구획했던 결부법은 이런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달랐다. 경묘법이라는 토지제
도가 제3강 제2목에서 다룰 대전법代田法(또는 견종법畎種法)이라는 농법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목 원문(改結負爲頃畝法)의 첫 글자가 ‘改’였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자는 주장은 서유구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까지 조선에서 430여 년 동안 시행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의미했다. 
이는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회복하자는,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
이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제1~2목을 제외한 다른 9개 목에서 급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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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갖고 있던 그가 토지제도만큼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
을 펼친 것이다. 그 만큼 서유구는 결부법의 ‘팔폐’를 적시하고 결부법을 옹호하
는 ‘오의’를 반박하는 데 공을 들이면서 자신의 논리를 보강할 수밖에 없었으리
라 생각된다. 
제2목은 척법과 보법을 옛 제도에 따라 바르게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서유
구에 따르면, 경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묘법의 기본 척도인 주척의 길이가 
확정되어야 했다. 먼저 그는 고대의 주척이 사라진 뒤 주척의 실제 길이를 회복
하려는 노력이 중국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위진남북조의 진나라 순욱이 고증한 자, 화포貨布·화천貨泉 같은 한나라 때 주조
했던 동전류, 한나라 건무 연간의 구리자 등이 주척과 부합했다. 서유구는 또한 
중국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척의 참값을 찾으려고 했던 조선의 노력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당대까지 전해진 조선 정부의 공식 자가 점차 주척보다 짧아지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주척의 작은 오차라도 1경(=360,000척2) 정도의 넓은 토지
를 측량할 때는 오차가 몇 천 척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척의 참값을 확정
하는 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주척의 고제古制를 
회복하기 위한 고증을 통해 서유구는 주척 실제 길이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며, 이
를 경묘법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제2목은 제1목에서 주장한 경묘법이 
지금도 시행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척법이 확정된 뒤에야 보법
과 묘법이 정해질 수 있다. 서유구가 제안한 보법은 6척을 1보로 했고, 묘법은 
100보를 1묘로 했다.
이상의 제1강은 토지제도를 표준화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와 선진 농법을 실현
하려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주척을 기준 척도로 한 경묘법
은 제2강에서 구상하는 정확한 양전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자, 제3강에서 
실현하려는 농정의 제도적 기반이었다.
제2강은 경묘법에 입각한 양전을 정확하게 실행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1
강이 토지제도의 원칙을 확정짓는 일이었다면 제2강은 확정된 원칙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일을 다루었다. 따라서 서유구의 구도에서 제1강과 제2강은 바늘과 실
처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2강 중 제1목은 숙종 대 유집일이 사용했던 방
전법이라는 양전법을 다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결부법을 통한 양전이 실무자
의 선에서 자의적으로 시행된 결과 은·누결의 폐단은 점점 커졌다. 방전법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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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뿐 아니라 산천·거리·들판 등을 모두 측량하기 때문에 양안에 누락된 농지를 
찾는 데 가장 좋은 양전법으로 인식되었다. 서유구는 숙종 대에 유집일이 황해도
에서 시행했던(1701년) 이 양전법을 시행해야 은·누결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
다. 방전법은 측량이 쉽고 정확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양전법이라
는 것이다. 그는 120년 전에 시행된 이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당시의 경진
양전에 쓰게 된다면 양전 과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제2목에서는 여러 가지 농지 넓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제1목의 방전법은 비교
적 넓은 정사각형 농지를 측량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모양이 천차만별인 작은 
농지를 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유구는 다양한 유형의 
농지 넓이 계산법을 15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양 수학이 반영된 수
리정온에 주로 의존했다. 이 문제들을 호조와 관상감의 산원에게 익히게 한 뒤 
팔도에 파견하여 읍의 양전 실무자인 서리들에게 전습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술에 통달한 서리를 양성하면 양전 계산을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와 문제풀이만 제시되어 있는 제2목은 실무지침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제1~2목이 양전 현장에서의 방법론과 실무 지침이었다면 제3목은 실무를 관
리·감독하는 감독관의 운영 지침에 관한 제언이다. 제언의 핵심은 중앙 정부에 
각 도의 양전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균전사는 해당 도의 관찰사가 
맡으며 해당 읍의 양전 총괄은 도내의 신망있는 수령이나 사족 중에서 선발한 
균전관均田官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균전관은 양전 업무를 완전히 숙지
한 뒤에, 이를 다시 선발된 실무자들에게 숙지하게 한다. 이 같은 제안은 중앙에
서 균전관과 경차관을 파견하면서 생겼던 폐단과 수령이 자신이 맡은 읍의 양전
을 총괄 감독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다. 서유구는 경묘법과 
양전법이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해도 이를 관리하는 수령이나 도백道伯이 적격자
가 아니면 폐단을 피할 수 없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상의 제2강은 개혁된 토지제도인 경묘법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론이었다. 양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수 백 년 누적된 전정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유구는 정밀한 토지 측정법을 제안했다. 또한 
제2강에는 양전을 관리·감독하는 운영 체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
는 열망도 내포되어 있었다. 양전을 총괄하는 균전관이 양전 업무를 꿰뚫게 함으
로써 양전 과정의 부패를 예방하도록 했다. 제1강이 토지제도의 원칙론이라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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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은 토지제도의 실무론이었다. 정확한 양전의 시행이 없이는 경묘법이 실현될 
수 없고, 복원한 주척을 기준으로 6척을 1보로 삼는 경묘법의 대원칙이 없이는 
양전의 신뢰도나 객관성은 떨어질 것이었다.
이어지는 제3강에서 서유구는 농정에서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중농을 정책 기조로 삼는 조선에서 서둘러서 취해야 할 농업정책을 의미했
다.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행하는 ‘농사’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
에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농업을 다루었다. 그 중 앞의 다섯 목은 말 그대로 농
업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목인 둔전설치론은 제1~3강에서 거론된 총 10
개의 목이 모두 반영된 종합 농업정책이자 경제부흥정책이었다. 
먼저 제1목에서 서유구는 농시農時를 지역에 맞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땅에서의 200리 차이마다 위도가 1° 차이가 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 절기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천문학의 성과를 농업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농시는 태양의 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북극고도 즉 위도
를 앎으로써 농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천문이나 역법에 조예가 깊었던 
저자의 집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제안이다.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한 중국에서는 이미 각 지역의 경도와 위도를 역서에 반
영하고 있었지만 한양의 위도에만 근거한 조선의 역법은 한양 주변 200리의 역
법에 불과하다고 서유구는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한의象限
儀를 팔도에 반포하여 팔도 감영과 국경 사방 읍들의 북극고도를 실측하자고 했
다. 나머지 읍들은 이 실측값에 근거하여 서운관에서 추산한 뒤 각 지역의 북극
고도를 역서에 반영한다. 조선이 중국에 비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조선의 남단과 북단의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작업 시기를 한양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목은 선진 농법을 가르쳐 곡식 수확량을 늘리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서유
구는 농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한전 즉 밭 농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구전법
區田法과 대전법代田法이 조선에 보급해야 할 선진적 밭 농법으로 제시되었다. 
서유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대전법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구전법은 땅에 작물이 
자랄 공간만큼 구획을 지은 뒤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법이고, 대전법은 고랑과 두둑을 1척 간격으로 반복되게 밭을 만든 뒤 고랑에 파
종하여 재배하는 법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경종법을 조선의 대표 농법으로 만들
고자 했다. 구전법은 “인가 주변이나 산굽이나 비탈진 곳”에서, 대전법은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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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넓은 들판”에서 써야 좋다는 그의 입장에서 볼 때(3.2.13) 구전법보다는 대전
법이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농사에 쓸 수 있는 농법이었다. 그에 비해 서유구
는 논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의상경계책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제2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유구는 먼저 중국 농법과 조선 농법을 비교
한 뒤 조선 농법이 법도가 없다고 지적한다. 조선은 일마다 중국에 못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차이나는 것이 농법이라고 역설했다. 경종법耕種法, 즉 
밭갈이법과 재배법(파종법·김매기법 포함)에서 모두 중국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경종법으로 구전법과 대전법을 들고 각각의 농법을 
설명했다. 여기서 대전법은 견종법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두 농법 중 견종법
에 대한 설명이 매우 길고 자세한데(제2목의 절반을 차지한다), 견종법의 농사법
과 높은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견종법에 대한 연구는 당시 중국의 학자를 포함하여 서유구가 가장 
깊이 있고 상세하게 진행했다. 그는 이어 견종법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를 제안했다. 첫째 둔전 설치, 둘째 엄격한 인사관리가 그것이다. 엄격한 인사관
리를 위해 서유구는(둔전 설치에 대해서는 제6목에서 후술할 것이라서 제2목에
서는 생략했다) 농사를 천시하는 조선의 오래된 풍토를 바꿔 ‘중농重農’을 표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농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두 가지가 필요했다. 첫째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군포軍布를 사대부를 포함한 전 인민에게서 거두자는 
제안으로, 농민의 불이익을 없애자는 것이다. 둘째는 농사를 잘 짓는 역농자力農
者를 선발하여 서울 주변에 설치할 둔전의 총책임자인 전농관典農官으로 임명하
고 여기서 실적이 좋은 자를 수령으로 임명하자는 제안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
자는 것이다. 이 같은 중농 정책으로 농민의 지위가 안정된다면 견종법이 전국적
으로 시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선은 풍요롭고 인仁한 나라[仁壽之域]가 될 
수 있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
제3목에서 서유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자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재해에 대
비하자고 제안했다.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곡식을 
섞어서 재배하면 완전한 실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던 중국의 농법을 본받자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여러 종자들을 일일이 나열
하며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중국에서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서유구의 확신은 정조 대 잘못된 대파代播 정책으로 크게 실농한 경험에서 비롯
되었다. 순창군수로 재직하던 정조 22년(1798) 호남에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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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자 정조는 대안으로 메밀을 파종하게 했다. 그러나 곧 이은 장마로 물에 
취약한 메밀이 다 죽어 큰 흉년을 겪었다. 메밀 대신 물에 강한 품종이나 늦게 
파종해도 좋은 품종의 벼를 재배하도록 했다면 그 같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
라는 후회가 좋은 품종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외래 품종은 조선의 풍토에 맞지 않다며 그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는 열대에서 자라는 몇몇 작물을 제외하고는 풍토에 알맞은 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참깨·수수·수박·고구마·면화 등 외래종으로 조선에 정착한 작물
의 예들이 그 반증이라 했다. 좋은 품종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재성보상(裁成輔
相,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루고 천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돕는 일)하여 백
성을 다스린다.’는 주역의 구절과 부합할 만큼 중요한 왕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조선의 고유한 종자가 있다기보다는 조선의 땅에서 잘 자
라면 그것이 조선 사람에게도 이로운 작물이라는, 보다 개방적인 농업관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4목에서는 수리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농정책을 다루었다. 수리는 봄 가뭄이 
많고 여름 장마가 심한 조선의 기후 환경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기술 중 하나
인데도 조선에서 수리 기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서유구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수리 분야를 소통, 물막이, 양 조절, 저장의 네 
가지로 범주를 나누고서 조선에는 앞 세 가지는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있다고 
분석했다. ‘소통’은 인수引水나 배수를 하는 수로를 정비하는 일이고, ‘물막이’는 
농지로의 물 범람을 막는 방죽이나 제방을 쌓는 일이고, ‘양 조절’은 저수貯水와 
배수의 양을 조절하는 수문과 수차를 설치하는 일이고, ‘저장’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나 호수를 수축하는 일이다. 조선에는 앞의 세 가지가 없고 저수지나 호수
는 별처럼 빽빽할 정도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호수나 저수지의 경우도 그 용도
가 저수와 배수에 그칠 뿐이며, 수문이나 수차가 없는 저수 시설은 그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과 진배없다고 서유구는 평가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뭄이나 장마로 인한 흉년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유구의 수리 대책은 앞의 네 범주로 나눈 수리 사업 각각을 진흥시
키는 일이었다. 우선 비변사에 수리 행정을 통괄하는 사무국을 개설하여 수리 연
구에 집중한 뒤 각종 수리 기구를 제작하게 하여 한양 주변에 시범 수리사업을 
일으키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소통사업 중 준설은 한강 상하류에서, 도랑 개설은 
한양의 동서 양쪽에서, 저장 및 양 조절사업은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支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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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사업은 한강의 범람 피해가 잦은 양주(현 남양주시)와 고양의 한강 가에서 
일으켜 몇 년간 풍년이 들도록 한다. 그런 뒤에 팔도에서 이를 부러워하면 비로
소 수리사업을 팔도에 퍼뜨린다는 계획이었다.
수리사업의 시행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동원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서유구는 대책을 제시했다. 어차피 방출하게 될 진휼곡으로 백성을 동
원하여, ‘진휼’과 ‘수리’를 모두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대기근(1809, 1814년)에 방출했던 진휼곡이 최소 50만 석이며 이는 40만 명이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계산 결과를 제시하고서, 이 진휼곡으로 수리
사업을 일으키면 일시적인 구황에 머무르지 않고 영구적인 구황이 될 것으로 전
망했다. 조선의 수리사업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유구가 제시한 절차는 이 
강의 제6목에서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제안한 둔전설치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한양 주변부터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주변에서 본받게 했다는 점과 정부의 양곡
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제5목은 번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건의이다. 번전은 논으로 조성한 밭을 말한
다. 이 제5목은 쌀밥을 선호하는 풍속의 성행으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이 잦았
던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번전은 대개 관개시설이 열악한 농지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가 심했다. 서유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번
전이 농지 전체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번전의 문제는 재해를 
당해 전세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세금 감면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1년 1작하는 목화밭을 제외한 모든 밭은 재해에 따른 세금 감면이 
없으므로, 양안量案에 지목이 밭으로 기재되어 있는 번전은 실제는 논이지만 밭
의 세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불완전답水
利不完全沓은 밭으로 회복시키고 논으로 만들지 말도록 법으로 금하자는 것이다.
번전의 금지와 더불어 서유구는 밭에서의 이모작 금지령도 제안했다. 조선의 
생산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후대에 평가받는 밭의 이모작 농법에 대해 서
유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맥류-조(또는 콩)’ 식으로 밭을 새로 갈아 
근경根耕하거나 맥류가 자라는 사이사이에 조 등을 간종間種하는 이모작은 ‘말세
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런 농법은 수확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모작이 금지되면 밭에서도 1년 1작을 하게 될 것이
므로, 우선 전세를 감면해주는 법을 논의 사례와 같게 한 뒤 이모작 금지령을 내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전은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추세였고, 근경과 간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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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농법이었다.18) 농민들에게 가장 익숙
한 농법, 즉 관행농법이었던 것이다. 수리불완전답에 이앙법을 금지하자는 주장
은 조선 초부터 서유구 당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근경과 간종이
라는 관행농법을 제도적으로 금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서유구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무모하고 과격해 보이는 그의 이 주장은 구종법과 
견종법, 그 중에서도 견종법이라는 대안농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19)
마지막으로 제6목은 둔전을 넓혀 국가재정을 늘리자는 주장을 담았다. 조선은 
정부의 재용 관리가 취약하여 나라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서유구
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제2목에서 설명한, 땅심을 다 활용하는 농
법을 가르치는 일뿐이라고 단언한다. 서유구가 보기에 팔도 농민에게 농법을 가
르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방법은 이를 몸소 배울 시범농장을 설치하는 일이었
고, 이를 실행할 제도적 장치가 둔전이었던 것이다.
둔전은 서울 주변의 네 곳[京屯]에서 시작하여 팔도 감영과 예하의 읍으로 확
대된다. 한편으로는 변경에도 둔전을 설치하는데, 북방의 평안·함경도 국경지대에
는 민둔民屯과 관둔官屯을 설치하고 남서해의 도서 둔전에는 경둔의 방식을 모
방한 둔전과 북방의 관둔을 모방한 둔전을 설치한다. 둔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서는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한 뒤 둔전 부지, 농우, 농기구 및 수리 기구, 곡
물 보관 시설 등의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총책임자를 선발하며 농민을 모아야 했
다. 둔전에서 거둔 수확물의 용도를 확정하는 일도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둔전의 농지 구획과 둔전에서 실행할 농법과 같은 소프트웨어였
다.
서유구는 이 모든 요소를 치밀하게 기획했다. 가장 선결되어야 할 자금은 서울 
주변 둔전의 경우 중앙의 여러 관서에 비축해둔 자금을, 감영 둔전의 경우 감영
의 별도 자금인 별비전別備錢을, 읍 둔전의 경우는 읍에서 조성한 일종의 비자금
인 공사고公使庫를 투자하도록 했다. 국경의 경우 민둔에서는 원하는 부호들로 
하여금 개인 투자를 통해 토지를 개간하도록 했고, 민둔에서 거둔 세금이 축적되
면 이를 관둔 설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대체로 10년이 안 
되어 원금 환수는 물론 막대한 이자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18) 이에 대해서는 제2부 제3장의 제5목 해설 부분 참조.
19) 이에 대해서는 제2부 제3장 (3.5.12)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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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만 확보되면 그 이후에 필요한 부지, 집, 농우, 농기구 등의 요소는 서유구
의 상밀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되었다. 이 중 특히 농우는 밭갈이를 가장 잘한
다는 영남의 소를 구입하도록 했다. 농민의 경우는 논 농사를 잘 짓는 영남인과 
조 농사를 잘 짓는 양서(해서·관서)인을 모집하고 농법에 서툰 경기 농민을 도성
으로 유입되던 유민들 중에서 선발한 뒤 이들이 한데 힘을 합쳐 공동 경작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영남의 논 농법과 양서에서 시행하는 밭 농법과 비
슷한 견종법이 경기도 농민에게 전달되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둔전을 설치할 준비가 되면 농지 구획을 하고서 개간을 하는데, 이때 
제1~2강에서 주장했던 경묘법을 토대로 한 양전법을 적용한다. 구획된 농지는 
입지 조건에 따라 논이나 밭으로 조성하게 된다. 논은 영남 농부의 방식을 기본
으로 하여 쟁기질, 써레질, 벼 밀어젖히기, 벼 말리기 등의 공정을 조금 더 정교
하게 시행하면 된다. 조선의 농법에서 미진한 부분만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밭의 경우는 조선 농법을 거의 쓰지 않고 양서 지역에서 일부 유사하게 
시행되던 중국의 대전법 즉 견종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
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서유구의 확고한 의지였다. 그가 제안한 농법을 
주로 하여 제3강의 제1~5목의 농정을 반영하면 평년작 기준으로 둔전의 1묘에
서 조 1석을 수확한다.20) 따라서 1경(100묘)에서의 수확은 100석이 되어, 
200~300경인 서울 주변 둔전 하나에서 2~3만 석을 수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둔전에서 시행되는 농법은 내지 둔전이든 변방 둔전이든 관계없이 모두 
이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둔전이 아닌 일반 민가의 논밭에서도 둔전
에서의 고소득 효과를 본받아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고, 그 결과 국
부가 창출되며 백성도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뒤 국경 둔전으
로 생기는 이익을 10가지로 나열했다. 이 중 다섯 번째로 들었던 이익은 견종법
을 적용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이라는 점이다. 고산지대이지만 평지는 평탄하고 넓
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경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열 번째로 
거론했던 이익은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이다. 주나라의 정전제
가 폐지된 이래 정전제를 복원하려는 수없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국경 민둔의 경우는 부호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민간 둔전이기 때문에 정
전제 시행의 큰 걸림돌 2가지, 즉 토지 몰수로 인한 지주들의 반항과 정전제 시
20) 의상경계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쌀은 밭 수확의 2배이므로 1묘에서 2석을 얻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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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 토지 분배와 환수 과정에서 생기는 속임수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곳에서
는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정전제가 시행되는 농지에서는 주나라 
때처럼 견종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경 둔전은 지리적 여건 상 밭 농사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밭 농사의 핵심 농법은 견종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유구가 제3강에서 강조한 농법의 핵심은 견종법이었고, 둔전을 통한 농법 보
급 방안도 모두 견종법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견종법은 또한 제1강 제1
목을 중심으로 한 전정田政과 제3강 제6목의 둔전설치론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
이기도 하다. 전술했듯이 경묘법으로의 농지 구획은 견종법을 실행하는 농지 규
격과 동일하다. 양전척 1보를 주척 5척이 아닌 6척으로 규정한 이유도 이 견종
법 실행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6목에서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이유도 서유구에게는 그것이 견종법을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
다. 요컨대 그가 제도화하여 전국에 보급하려 했던 중국의 선진 농법은 견종법이
었던 것이다.
하지만 1묘 당 조 1석(평년 기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견종법은 견종하기 위
한 경종법耕種法만을 보급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농법이 아니었다. 서유구가 
보기에는, 경묘법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주척을 기준으로 한 방전법으로 양
전하여 농지가 투명화·표준화되는 전정 영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북극고도를 측정하여 지역마다 다른 정확한 때를 알려주고, 좋은 종자 보
급과 수리의 진흥으로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며, 번전을 금지하여 논과 밭이 지
리적 특성에 맞게 정확히 구분되는 농정 영역의 농업기술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서유구가 경종법의 표준으로 받아들였던 견종법이 실현될 수 있었다. 전정과 농
정의 이 같은 ‘종합적 표준화’는 정부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둔전이라는 시범
단지에서의 농법의 제도화로 가능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둔전이라는 농업 시범단
지는 기존 둔전과는 운영체계와 방식이 전혀 다른, 서유구가 종합한 전정과 농정
이 농업기술을 매개로 긴밀하게 결합된 새로운 농업경영 제도였다. 요컨대, 서유
구의 둔전은 견종법을 위주로 한 농법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
던 국부창출의 근거지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의상경계책의 3강 11목은 국부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부창출의 핵심은 바로 농업 분
21)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제2부 제3장의 제3강 제6목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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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선진 농업기술의 적용에 있었기에, 11목은 선진 농법을 전국적으로 보급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었다. 농법의 전국적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는 둔전이었다. 이 둔전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농법에 
걸맞는 토지제도로 개혁해야 했다. 개혁된 토지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명
하고 정밀한 양전법을 시행해야 했다. 이렇게 경묘법이 실현되면 둔전 농지 안에
서는 지형에 맞는 농사를 짓되, 지역마다 편차가 나는 절기에 맞추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기술을 적용해야 했다. 물의 확보가 용이한 곳에는 논농사를, 그렇
지 않은 곳에서는 밭농사를 짓는다. 밭이 약 75%를 차지했던 조선은 논농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밭농법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유구는 믿
었다. 의상경계책에서 중국의 화북농법인 견종법을 도입·보급하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 결과 둔전 설치를 통해 선진 농법을 국가 제도에 편입시켜 그 
효과를 국가에서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국부를 창
출하려는 서유구의 구상은 3강과 11조목을 통해서 각 조목의 내용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3.3. 의상경계책 저술 및 경묘법·견종법·둔전 제도화 제안의 배경
3.3.1. 의상경계책 저술 배경 : 경진庚辰 양전령
의상경계책은 서유구가 귀농기에 쌓았던 농정에 관한 견해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토로한 글이다. 초야에서 농서와 <<임원경제지>> 등을 저술하고 있었던 
그가 조선 정치와 경제의 핵심 정책인 토지제도 개혁과 양전의 적극적 시행 같
은 큰 주장을 언급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조정의 고위 관료 못지않
은 정보를 활용하며 국가의 시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붓을 들었던 것이다. 그
가 왜 하필 순조 20년 몇 달 사이에 자신의 농정론을 많은 분량으로 쏟아내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순조의 양전령이 직접
적인 계기였다. 그렇다면 경진년(순조 20년, 1820)에 양남에서 시행하라 했던 순
조의 경진 양전령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국가 재정의 원천은 농지에 매긴 세금이었다. 세금을 수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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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농지의 넓이와 등급을 확정해야 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토
지측량, 즉 양전量田이었다. 경국대전에는 “모든 농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
년마다 다시 양전하여 대장을 만든 뒤 이조와 해당 도 및 해당 읍에 보관한다
.”22)라고 규정했다.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는 양전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이 있
었다.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사진査陳’과 해당 지역을 전면적으로 측량하는 ‘개
량改量’이 그것이다. 사진은 양안에 진전(묵은밭)으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
사를 지으면서 탈세하거나 진전을 경작지로 등재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는 사례
가 많은 경우, 실사를 통해 경작지인지 묵은밭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에 
반해 개량은 진기(陳起, 묵은밭과 경작밭) 여부는 물론 농지의 넓이까지 다시 전
면적으로 측량하는 양전이었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양전은 대체로 사진보다
는 개량을 의미했다. 세종 대에 확정되어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적용된 토지제도
인 결부법은 농지의 등급에 따라 농지 넓이를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비옥도가 
수시로 바뀌고 농지의 이용 상황과 소유주가 고정되지 않는 농지의 특성 상 일
정 주기로 농지의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20년 주기의 개량은 조선 전 역사에 걸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법조문이 되었다. 조선 초 태종 때(1405~1413)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한 이래 
15세기에는 그나마 30년 전후 주기로 개량하려 했지만23)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조선 조에는 전국적 규모의 양전은 총 4회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24)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까지, 도 단위 규모
의 양전은 숙종 대 기해년(1719)에서 경자년(1720)에 걸쳐 삼남(충청·전라·경상)
에서 시행한 ‘경자양전庚子量田’이 마지막이었다(표9). 
양전 시행론과 반대론은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자주 대두되었으나, 흉년이나 
전염병 등 재난이 생기면 양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고 민심이 혼란스
러워진다거나 양전을 제대로 실시할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
이 연기되거나 지연되었다. 숙종 대에는 경자양전 이외에 총 2회가 실시되었는
데, 황해도 3읍(1701)과 강원도 16읍(1709)이 그것이었다. 경자양전 이후 영·정·
22) “凡田分六等,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 經國大典 卷2 ｢戶典｣ ‘量田’.
23) 중종 19년(1524)의 전라도 양전은 성종 24년(1493)의 양전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졌다.
24) 태종 대(1405~1413), 성종 대(1471~1493), 선조 대(1603~1604), 고종 대(1898~1904)가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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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위 년 양전 지역 연도 재위년 양전 지역






1405 태종5 충청·전라·경상 3도 1727 영조3 경상 개령
1406 태종10 경기·황해·강원 3도 1729 영조5 경상 울산
1411 태종11 평안·함경 2도(~1413) 1736 영조12 강원 정선
1419 세종원 제주 1737 영조13 경기 양근 등 6읍(8읍?)
1428 세종10 강원·전라 2도 1745 영조21 전라 진전陳田 개량(이후 수년)
1429 세종11 충청·경상 2도 1746 영조22 황해 신천
1432 세종14 경기 1748 영조24 함경 회령·무산
1461 세조7 경기 1749 영조25 황해 금천
1462 세조8 충청·전라 2도 1750 영조26 경상 경주 등 4읍
1463 세조9 경상 1756 영조32 황해 황주·재령
1471 성종2 황해 1759 영조35
황해 송화, 경기 수원·장단, 충청 
영동·옥천
1476 성종7 강원 1761 영조37 강원 양구
1486 성종17 평안 1762 영조38 경기 진위·부평
1488 성종19 함경 1767 영조43 함경 회령
1492 성종23 경기·충청 2도 1777 정조1 경상 함안
1493 성종24 전라·경상 2도 1791 정조15 경상 창원(중단), 충청 결성·회인
1522 중종17 강원 1793 정조17 황해 안악(중단)





8도(5도?)(계묘양전) 1843 헌종9 경상 칠원




1856 철종7 경상 진보·영산
1663 현종4 경기 1869 고종6 경상 언양·동래
1665 현종6 함경 1872 고종9 황해 평산
1669 현종10
충청 공주 등 20읍, 황해 황
주 등 4읍(기유양전)
1879 고종16 충청 온양





1709 숙종35 강원 통천 등 16읍 지계아문(1901~1904) 양전 94군
순조 3대의 양전은 거의 대부분 읍 한 군데에서 시행되었고, 2읍 이상의 양전은 
8회에 불과했다.
<표9> 조선 시대 양전 시행 현황25)
-정조 15년 창원의 양전 중단은 정조실록 20년(1796) 9/29 참조.
-정조 11년 안악의 양전 중단은 정조실록 17년(1793) 9/29 참조.
영조 대에는 도 단위 대신 읍 단위의 소규모 양전을 하기로 정책을 전환하면
서26) 정조 대에도 양전 요구가 있었고 정조도 한때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으
나,27) 24년 재위 기간 동안 3읍에 대해서만 양전했고 두 군데는 중단되었다. 정
25) 이세영, ｢朝鮮 肅宗代의 量田의 政治學｣,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22~23쪽의 표.
26) 같은 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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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양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양전을 허가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96년 정조는 양전
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오로지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
는 점을 들어,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 재정에 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개량을 반대했다.28) 하지만 몇 년 뒤 스스로 반포한 
농정 윤음에 답하는 재야 지식인의 양전 건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개량
이나 사진査陳을 하도록 지시했다.29) 순조 대의 1회는 1831년에 실시된 경상도 
흥해 한 읍의 양전이었으니, 의상경계책이 저술될 당시(1820)까지 순조 대에
는 한 번도 양전이 실시된 적이 없었다(표9).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양전 때문에 생기는 폐해보다 양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폐단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양전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전정
田政이 문란해졌다는 주장이 자주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집적한 지주의 
탈세액이 영세한 소농민에게 전가되면서 묵은땅에 전세를 부과하는 백징白徵, 집
안 사람 또는 이웃에 부과하는 족징族徵·인징隣徵 등 부당한 과세가 늘었다. 이
로써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불균등한 부세가 구조화되고 있었다.30)
하지만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전 시행론은 지
주, 지방 수령 등은 물론이고 중앙 관료들에게도 쉽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양전
에 대한 거부감은 관료나 백성들에게 매우 뿌리 깊이 자리했다. 양전을 하지 않
은 폐해를 알고 있는 군주로서도 쉽사리 전면적 양전을 명할 수 없는 요인이 곳
27) 부사직 이재간(李在簡, 1733~1789)이 개량을 요구하자, 비변사에서는 1년에 한 도에서 적게는 
3~4읍에서 많게는 6~7읍을 매년 양전한다면 10년 전후로 전국을 양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정조도 이를 받아들였다(정조실록 10년(1786) 1/22). 또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양전 건의를 받아들이며 농사 상황이 좋고 적임인 수령이 있는 곳부터 차례대로 
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정조실록 14년(1790) 4/30).
28) “경들은 이전에도 개량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지만 나는 개량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인
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두는 자는 거의 없다. 우선 백성에게 거두
어서 나라를 풍족하게 하려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
다.’는 경우이다. 上曰:‘卿等前亦以改量爲言,而予則以爲難便.蓋仁政必自經界始,而人之以此爲心者絶
少.先以斂民富國爲心,眞所謂‘寧有盜臣’者也.” 정조실록 20년(1796) 9/29.
29) “李書九以備邊司言啓曰:‘南原幼學許耊所陳冊子,有草記回啓之命矣.(중략)改量之政不容少緩,而中外
之論每以人才之不古,至今因循.(중략)稍待秋事之登熟,無論改量與査陳,作一規模,斷以行之.’(중략)傳
曰:‘量田一事,待稍豐決意試之.’” 승정원일기 정조 23년(1798) 1/8.
30) 양전 관련 폐단에 대해서는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315~327쪽; 이세영, ｢조선 숙종
대의 양전의 정치학｣,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24~28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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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의상경계책 저술 3년 전에 정리된 경세유표經世遺
表(1817년)에서 정약용은 개량이 100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은 구조적인 이유
를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이 결부법이라는 법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
했다. 양전 때마다 실무자인 아전의 농간으로 인해 백성과 관원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아전도 비리가 탄로될까 두려워하므로 양전을 기피한다는 것
이다.31) 이 같은 입장에서 정약용도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묘법을 도입하자면서 
서유구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도 단위의 대규모 양전(경자양전)이 시행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순조 19
년에도 양전에 대한 견해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양전이 실시되면 
손해가 날 지주들이 지방 수령의 비리를 공개하겠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령은 양전이 행해지지 않도록 공조해야 할 처지에 있기도 했다. 또 양전을 실
시하면 은닉한 농지인 은결隱結이나 양안에 누락된 농지인 누결漏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은·누결이 만들어지도록 뇌물을 준 지주나 이를 묵인한 지
방 수령 및 양전 관리 업무를 맡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주의 경우는 
전세가 늘어날 것이다. 지방 수령은 은·누결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
에 은·누결이 양안에 기재되면 재정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전들은 자신들
의 비리가 탄로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양전을 둘러
싸고 다양한 세력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양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으려는 이들
은 한사코 양전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1) “우리나라는 결부로 농지를 경계 짓는데, 이것은 형체가 없는, 농지의 비옥도를 살핍니다. 그리
하여 양전 때 뇌물이 은밀히 오가고 온갖 교묘한 속임이 생깁니다. 비록 우禹나 직稷에게 감독
하라 해도 그 농간을 밝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에는 ‘20년마다 개량한다.’고 했으나 지금 
100년이 다 되도록 개량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개량하게 되면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면 백성의 저주가 일어나며, 백성의 저주가 일어나면 관원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서 죄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개량은 오직 아전만이 원할 뿐, 백성과 관원은 모두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또 은결이 밝혀질까 두려워 아전도 꺼립니다. 이것이 100년이 지나도 개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릇 입법 내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받들어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죄과에 




臣故曰‘結負經田之法未善也’.” 정약용, 경세유표 제6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전제고田制考 6” 
‘방전의邦田議’(<<叢刊>> 285,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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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순조는 경진년(1820)에 삼남 양전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양전을 시행하라는 왕명은 1819년(순조 19) 12월에 내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 올린 승지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건의와 영의정 서용보(徐龍
輔, 1757~1824)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32) 이후로 양남
에서는 가을에 양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경상감사 김이재(金履
載, 1767~1847)는 곧장 본격적인 양전을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양전사목量
田事目｣을 작성하여 순조에게 보고했다.33) 김이재는 일찍부터 양전에 의욕적이
었다. 1820년 1월에 작성한 ｢양전사목｣에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상도 관
할 읍 10개에 대해 시범 양전을 실시한 결과를 싣기도 했다.34) 또한 농지의 품
등을 조정하고 은결이나 누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양전 
불이행으로 생겨난 불공평한 부세를 개정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35) 양전이 
시행되지 않은 지 100년 만이라 양전을 위한 세세한 기준안과 설명서가 필요했
기 때문에 이 같은 선행 시험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김이재가 올린 ｢양전사목｣에 따르면 경진년 양전은 경자양전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당시 양전 불이행으로 생겨난 폐해는 김이재가 양전할 때 특히 유의
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했듯이, 첫째 농지 품등이 불공정하다, 둘째 양전 때에 누
락되는 농지가 있다, 셋째 농지 측량이 제멋대로이다, 넷째 묵은밭과 경작밭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 다섯째 지주가 탈세를 위해 몰래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다
는 등이었다.36) 경자양전 때는 품등을 가급적 조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한 데 반해, 경진년 ｢양전사목｣에서는 품등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37) 또한 은결이나 누결을 찾기 위해 실무자인 서리 대신에 좌수座首38)에
32) 순조실록 19년(1819) 8/17, 9/10, 12/10.
33) 순조실록 20년(1820) 3/27.
34) 이 ｢量田事目｣(연세대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I) 353.0072 양전사)의 속 제목이 ｢庚辰 正月 日 
改量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월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진년 ｢양전사목｣에 
대한 분석은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342~350쪽에 자세하다.
35) 같은 책, 345~350쪽.
36) “等數之陞降不公是去乃,田段或漏是去乃,尺量之盈縮用私是去乃,陳起或混是去乃,或潛捧賂物是去乃,
有一於此,則今日營邑之臣,對揚朝令之意,果安在哉?” ｢量田事目｣ ‘更關草’ 1. 같은 책, 346쪽에서 
재인용.
37) 같은 책, 346~347쪽.
38) 좌수 : 조선시대 지방의 주·부·군·현에 두었던 향청(鄕廳: 留鄕所)의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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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양전을 담당하게 했고, 백성이 경작하는 농지 현황을 손수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도 경자양전에서는 볼 수 없던 규정이었다.39)
김이재는 ｢양전사목｣을 올린 뒤 사직 상소를 제출했는데(8월 4일), 이에 대해 
순조는 양전을 앞두고서 감사를 교체하는 일은 전투가 임박할 때 장수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그의 사직서를 거부했다.40)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와 조정에서는 경
진년 가을의 양전 시행 의지는 바뀌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전라 감사 이서구(李書九, 1754~1825)의 ‘양전연기론’에 부딪혀 순식간에 가라
앉았다. 이서구는 김이재의 사직 상소가 올라오기 이틀 전(8월 2일) 상소를 올려 
전라도의 양전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1805년에 탄핵으로 향촌에 은거한 뒤 
15년 만에 호남 관찰사로 정계에 복귀한41) 이서구는 같은 해 가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양전을 대비해야 하는 일이 자신의 큰 임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서
구가 들고 나온 대책은 ‘양전사목’이 아니라, 당해년도 양전불가론이었다.42)
전라도에서 양전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이서구가 주장한 주된 근거는 잦은 흉
년으로 인한 진전(陳田, 묵은밭)의 증가였다. 흉년 때문에 백성이 줄면서 진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전은 본래 황무지가 아니라 백성이 흩어져서 생
긴, 경작이 언제라도 가능한 휴경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전이 시행된다면 진전
은 주인 없는 공지가 될 것이고, 결국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중간착취가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도 손실이고 백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권농정책을 활성화하여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다려 3~5년 뒤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양전을 하자는 제안이었
다.43) 양전 연기를 주장한 이서구의 상소는, “직접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으로 
39) ｢量田事目｣, 2월 5일 ‘到付輪關’. 같은 책, 349쪽에서 재인용.
40) 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4.
41)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187쪽.
42) 경상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경진년 양전 대상이었던 전라도에서는 순조의 양전령 이후에도 
대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전라도의 양전 관련 보고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양전
령이 내려지고서 3개월 여 뒤에 당시 전라감사였던 박종훈(朴宗薰, 1773~1841)이 임명된 지 
채 1년이 안 되어 체직된다(임명일은 1819년 윤4월 19일(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사 참조)에, 
사직일은 1820년 3월 18일(순조실록 20년(1820) 3/18)이었다). 박종훈의 사직상소에서는 양
전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승정원일기 순조 20년(1820) 3/18). 박종훈에 이어 임명된 이서구
는 부임한 뒤 다시 4개월 여 뒤에, 전라도에서의 양전 시행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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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세를 보았다.”는 이유로, 바로 받아들여져서 전라도 양전은 상황이 좋아지
기를 기다려 천천히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44)
이어 순조는 그 해 초부터 양전을 준비한 경상도에 대해서도 양전 시행령을 
거두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사신 행차가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로써 경상도에 지급된 양전 경비까지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했다.45) 예정된 외교 
관련 예산까지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국가의 또 다른 중대사
인 양전까지 연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루어진 양전 사업은 조선이 거의 끝
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대규모의 양전이 100년 동안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 순조의 양전령으
로 인해 서유구는 전정과 농정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상경계책을 썼다. 귀
농기에 범승지와 가사협, 왕정과 서광계 등이 쓴 중국 농서에 파묻혔고, 이를 토
대로 농업의 입론을 다졌던 그는 민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그 자체뿐 아니라 국
가 단위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도 진지한 고민을 해오던 차였다. <<임원경제
지>>라는 저술의 특성 상 국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행
포지와 본리지 첫 부분이 ‘토지제도’로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유구의 
농업 사상에서 토지제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였다. 이 때문에 토지제
도, 양전, 농정을 하나로 잇는 장편의 상경계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
에서 살핀 과정을 거쳐 순조의 양전령은 결국 유야무야가 되었고, 상경계책도 
정부에 접수하지 않은 채 의상경계책으로 남게 되었다.
43) 이서구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 재정을 왕실이나 세도가나 탐관오리 등이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
에서 비롯되었다(유봉학, 앞의 책, 181쪽). 40세(1793년)에 이미 호남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고, 
40대 후반 3년 동안(1800~1803년) 경제정책 수장인 호조 판서를 3회나 맡은 적이 있었던 그
의 재정운영론은 재화의 창출이나 생산력 증대보다는 절약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生財之本,惟
在於節省,舍此而生財,非臣攸聞.” 李蓍永, 惕齋集 冊8 ｢惕齋先生年譜｣(<<叢刊>> 270, 358쪽). 
이서구의 재정운영론에 대해서는 유봉학, 앞의 책, 181~184쪽 참조. 여기서 이서구는 세도정권
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생산력 증대보다 절약을 강조했던 반면, 서유구는 절약보다는 
둔전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지향한 점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같은 책, 183쪽)).
44) “廟堂啓言:‘道臣所論,躬莅其地,目見其勢,故其言如此.此非以量田爲不可行也,必欲待歲事之連登,田功
之克擧,始可議於定界也.請本道量田一款,依所請許令姑徐.’從之.” 순조실록 20년(1820) 8/2. 비변
사의 계문은 같은 해 8월 5일에 보고되었으나 순조실록에는 8월 2일에 정리되었다. 비변사
등록 순조 20년(1820) 8/5.
45) 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24; 순조실록 20년(182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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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결부법의 성립과 그 변천
1820년 농학에 심취해있던 서유구는 양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왕에게 정책 
건의서를 올리려 했을까. 양전과 서유구의 농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상경
계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전과 그 바탕인 조선의 토지제도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이어진 조선의 토지제도 결부법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을 살피고, 결부법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세종 때 공법貢法 시행을 계기로 정착된 조선의 토지제도는 결부법을 토대로, 
농지의 품등을 6등으로 나누고(전분6등법) 풍흉의 품등을 9가지로 나누는(연분9
등법) 방식이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대
적인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농지를 조사하는 양전이 시행되어
야 양전 서류인 양안을 바탕으로 수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정립된 이 
제도는 세조 때부터 양전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조선이 몰락할 때까지 이어졌다. 
19세기 초에 정리한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에도 이 원칙이 다시 확인된
다.46)
세종 때 확정된 공법 체제는 중국 하·은·주 삼대 중 하 왕조에서 시행했다는 
토지제도로, 맹자에서 소개한 내용이 빈번하게 인용되곤 했다. 맹자에 따르
면 하나라의 공법은 50묘씩을 백성 1가구에 분배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의 
1/10을 세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수확량은 여러 해 동안 소출의 평
균값으로 정했고, 이를 통해 정해진 세금은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되었
다. 맹자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세금 수취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에는 많이 
걷어도 남을 지경인데도 적게 걷고, 흉년에는 적게 걷어도 모자랄 지경인데도 많
이 걷는 불합리한 제도였다.47) 농사의 풍흉은 일정하지 않는데 세금은 일정하게 
정해진 데서 오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 하 왕조의 공법을 도입하려고 일찍부터 구상했다. 세종 9년




必取盈焉.” 孟子 ｢滕文公 上｣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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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세종이 낸 문과 과거 문제를 보면, 당시 명나라에서도 이 공법을 근간으
로 하는 전제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공법 구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
다.48) 그렇지만 세종이 공법을 도입하려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려의 토지제도
가 옛 제도, 즉 중국의 고제古制를 따르지 않아 폐단이 생겼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세종이 낸 책문의 “皇明動遵古制而取夏后之貢”,49) 즉 “명나라에서 갑자
기 옛 제도를 따라 하나라의 공법을 채택했다.”는 언급에서 ‘옛 제도를 따른다
[遵古制]’는 표현은, 토지제도는 삼대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세종은 이후로 공법 시행 여부에 관련한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많은 백성의 
의견을 듣고서 17년 뒤에 큰 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종 12년(1430)에는 풍
흉과 농지의 비옥도에 관계없이 농지 1결 당 10두(함길·평안도는 7두)의 조세를 
걷은 데 대해 약 5개월간 팔도 백성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 결과 172,806
명이 참여하여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세종은 
황희 등 안건에 반대하는 이들의 견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50) 오래 시간을 두
고 숙의한 결과 고려의 토지제도를 이어받은, 조선 초 계지척計指尺을 기준으로 
한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등급에 따라 자 길이를 달리하는 법)가 ‘공법’ 논의를 
통해 세종 26년(1444)에 ‘전제田制 상정소詳定所’51)의 안으로 확정되었다. 이 공
법은 전품(田品, 농지 등급)을 종래의 상·중·하 3분법에서 6분법으로, 양전 기준
척을 종래의 지척에서 주척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였다.52) 확정된 이 공법은 
‘결부법’을 토대로 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의상경계책에서 제기한 토지제도의 핵심 용어인 ‘결부법’과 ‘경묘법’
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결부법結負法은 조세 수취량을 정해
놓고 이 조세를 낼 수 있는 농지 넓이를 조절하는 토지제도이다. 조세와 곡식 수
확량과 농지 넓이를 한 묶음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즉 곡물 수확량 1줌[握]을 
48) 세종실록 9년(1427) 3/16. 공법을 구상한 이 기사에서 세종은 의상경계책 제목의 유래인 
맹자의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49) 나는 원문의 ‘動’을 ‘輒’(갑자기)으로 풀었다.
50) 세종실록 12년(1430) 3/5, 7/5, 8/10.
51) 전제 상정소는 공법의 구체적인 절목을 제정하고 시행을 추진할 기구로, 세종 25년 11월에 설
치되었다. 도제조都提調는 진양晉陽 대군(즉 수양 대군) 이유李瑈였고, 제조提調는 좌찬성 하연
(河演, 1376~1453), 호조판서 박종우(朴從愚, ?~1464), 지중추원사 정인지(鄭麟趾, 
1396~1478)였다. 세종실록 25년(1443) 11/13.
52) 이 체제는 효종 4년(1653)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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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이라 하며, 이 단위는 그대
로 농지 넓이 단위가 되어 앞의 곡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 넓이를 각각 파·
속·부·결이라 한다. 즉, 결부법의 명칭이 된 ‘결’과 ‘부’는 본래 농지 넓이가 아니
라 곡식 수확량의 단위이다. 예를 들어 수확량이 400두인 농지 넓이를 1결結이
라고 한다면, 1결 당 수확량의 1/20인 20두를 조세 수취량으로 걷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서는 농지에 따라 비옥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4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지 넓이는 비옥도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농지 넓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등급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에 비해 서유구가 지지했던 경묘법頃畝法은 농지 넓이 단위를 일정하게 정
해놓고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 수취량을 조절하는 토지제도이다. 주척周尺으
로 5척(또는 6척)을 1보步로 정하고 이를 양전척의 1척으로 삼는다. 양전척으로 
100척인 넓이를 1묘畝라 하고, 100묘를 1경頃이라 한다. ‘경’과 ‘묘’는 조세 수
취량과는 관련 없는 넓이의 단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1경의 수확량의 1/20을 
조세로 걷는다면, 수확량이 400두인 등급의 농지에서는 20두를, 200두인 등급의 
농지에서는 10두를 조세로 내는 식이다. 양전척의 길이를 통일한다면 1경의 넓
이는 흙의 비옥도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경묘법은 지금의 미터와는 길이 단위가 다르지만 경이나 묘가 절대적인 길이라
는 의미에서 미터법과 같은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공법을 제정하려 했던 세종이 처음부터 결부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공법
이 확정되기 전 경묘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53) 공법이 확정되기 1년 전
(1443)에 발표한 이 시도에서는 전분5등과 연분9등을 골자로 하면서 결부結負 
대신 주척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가 된다. 첫째 계지척 대신 주척을 쓸 
것, 둘째 전국의 농지를 5등급으로 나눌 것, 셋째 연분을 9등급으로 나눌 것 등
이 그것이다.54) 하나라 공법의 문제가 매년의 농형(農形, 작황)을 반영하지 않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연분을 9등으로 하여 공법의 약점을 보완하려 했고, 전
품에 따라 기준이 다른 계지척을 사용하는 대신 삼대의 고제인 주척을 채택하려 
했다. 경묘법을 토대로 전품을 5등급으로 나눈 이유는, 공법은 중국 삼대의 제도
를 본받은 제도였던 반면 그 때까지 시행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농사 상황을 
실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법)은 경전에 없던 제도로서, 액수 책정이 임
53) 세종실록 25년(1443) 11/2, 11/14.
54) 세종실록 25년(144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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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라 폐단이 많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5) 이는 주척을 공식 양전척으로 
삼아 고려에서 쓰던 결부제를 버리고 주척을 기준척으로 삼는 경묘를 농지 넓이 
단위로 쓰자는 계획이었다. 즉, 이전에는 양전척을 전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
함으로써 농지 넓이가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계지척이 아닌 주척을 사용
하여 단위를 표준화하자는 결정이었다.
세종의 경묘법은 ‘옛 제도를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했다. 계지척 대신 주척을 
써야 한다는 명령의 배경에는 항상 고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옛 제도를 따르
기 위해 “각 등급의 밭과 논은 같은 기준으로 다시 양전하고, 조세는 농지 등급
에 따라 가감”하려 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척으로 다시 양전
해야” 한다고 보았다.56) 이때 세종이 도입한 경묘법은 “자는 주척을 쓰고, 25척2
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2을 1묘로, 100묘2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57)
로 한다.”58)는 제도이다.(1.1.55)59)
그러나 이 경묘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되었다. 세종 26년 1월에 
경묘법 시행을 위해 의정부에서 기존 3등전의 결부를 경묘로 환산하는 법을 만
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60) 그 해 6월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경묘법 대신 결부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3등전을 세분하여 5등전으로 나누려 했
던 계획을 변경해 다시 6등전으로 더 나누고, 조세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때 전제 상정소에서는 백성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하고 전
분5등과 연분9등에 따라 총 45가지의 경우로 조세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
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아전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군역과 
부역 등의 사무도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예전대로 결부법을 시행하자고 제안했
다.61) 영의정 황희(黃喜, 1363~1452)는 경묘법에 대해 “한갓 보고듣는 자로 하
여금 놀라게 할 뿐”이라 했고, 다른 여러 신료들도 “여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라며 경묘법 반대 의견을 보였다.62) 이후 새 공법에 대한 찬반이 치열하
55) 위의 기사.
56) 위의 기사.
57) 농지를 5경 단위로 천자문 글자 순서(天·地·玄·黃···)대로 표기한다는 뜻이다.
58) 세종실록, 25년(1443) 11/14.
59) 이 제도는 한대 이후 중국의 신법을 따른 것으로, 5척=1보步, 240보2=1묘로 한다. 한대 이전에 
쓰인 구법은 6척=1보, 100보2=1묘로 삼는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
리지 1, 45~47쪽.
60) 세종실록 26년(1444) 1/20.
61) 세종실록 26년(1444) 6/6.
62)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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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 1 2 3 4 5 6 비 고
1결 넓이(묘) 57 57 57 57 57 57
게 대립했으나 결국 위에서 이야기했던, 결부법을 중심으로 한 새 공법을 시행했
던 것이다.63)
그러면 이제 서유구가 결부법 혁파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세종 대 공법을 정할 때, 각 등급 간의 양전척과 1결당 넓이를 어떻게 구했
는지 추적해보자. 이 과정은 세종 26년(1444) 결부법 제정 당시 전제 상정소에
서 제안한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충청도 청안현에서 상·중·
하 3등전 중 하등전 1결인 57묘 넓이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상상년(上上年)에 
밭에서 곡식의 수확량은 1등전의 경우 40석이고 6등전의 경우 10석이었다.64) 
57묘를 1결로 삼은 이 같은 논의는 결부법이 아니라 경묘법을 적용할 경우를 예
측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상상년일 경우 1등의 논 수확량을 80석, 6등
의 논 수확량을 20석으로 정했다.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정해 놓고, 2등전~5등
전의 수확량을 균등한 차이로 나눴다. 밭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의 차이가 30
석이어서 1등급에서 등급마다 6석 씩 줄여나갔다.
이렇게 나누고 보면 57묘라는 동일한 넓이에서 1등전과 6등전의 수확량은 정
확히 4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1등전과 6등전에서 동일한 세금을 수취하고자 한
다면 6등전은 1등전 넓이의 4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등전 57묘 밭에서 
600두(40석)가 수확된다면, 수확량의 1/20인 수세량은 콩(메주콩) 30두가 된다. 
6등전의 경우 같은 넓이의 밭에서는 150두(10석)가 수확되므로, 수세량은 콩 
7.5두가 된다. 따라서 6등전에서도 1등전과 동일한 세금(30두)을 걷으려면 6등
전 농지는 1등전 농지의 4배가 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세종 26년에 제안한 전
제 상정소의 안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를 보면 각 등급 간의 소출량이 균등하게 
안배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얻는 전세는 상상년 1등전의 30두에서 하하년 6등
전의 1.5두에 이르기까지 총 54가지 경우가 생기게 된다(표10).
<표10> 경묘법(하등전 1결=57묘)으로 산출한 공법65)
63) 세종실록 26년(1444) 11/13.
64) “今政府議定租稅之法,上上年五十七畝之地一等田所出四十石,六等田所出一十石.” 세종실록 26년
(1444) 8/24. 하지만 이 같은 수확량의 산출이 당시 생산력에 비추어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있
다. 이호철에 따르면 “안정적 연작농법의 확립이란 농법발달을 지나치게 과장하였기 때문에 1등
전 57畝地에서의 上上年 40石, 下下年 10石이란 지나치게 과다한 토지생산력을 산출”했다고 분





































상상년 30 25.5 21 16.5 12 7.5
소 출 량 의 
1/20
상중년 27 22.9 18.9 14.8 10.8 6.7
상하년 24 20.4 16.8 13.2 9.6 6
중상년 21 17.8 14.7 11.5 8.4 5.2
중중년 18 15.3 12.6 9.9 7.2 4.5
중하년 15 12.7 10.5 8.2 6 3.7
하상년 12 10.2 8.4 6.6 4.8 3
하중년 9 7.6 6.3 4.9 3.6 2.2
하하년 6 5.1 4.2 3.3 2.4 1.5
-연분9등에 따른 수세량은 논의 경우 겉곡식을 찧은 쌀이, 밭의 경우는 콩이 기준이며 논 
수확량을 밭 수확량의 2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상년에 1등전의 논인 경우 쌀 30두
가, 1등전의 밭인 경우 콩 30두나 쌀 15두가 전세이다.66)
이렇게 경묘법을 채용하여 6가지 등급의 농지를 모두 57묘를 1결로 정하게 되
면 전분6등과 연분9등에 해당하는 농지 54가지 경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실무자는 이를 익혀야 한다. 또 농지의 전세를 기준으로 군역과 부역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54개나 되는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백성들에게 균평하게 역을 분
담시키려다 보면 고르지 못한 부과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
다.67) 그 결과 경묘법을 포기하고 “마땅히 전례에 따라 결부의 크기를 등급마다 
65)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1/13.
66) “밭의 소출은 논의 수량을 기준으로 전례에 따라 절반으로 정합니다. 가령 상상년의 경우 논의 
전세가 쌀 20두이면, 밭의 전세는 콩으로는 20두이고, 밭쌀[田米]로는 10두로 정하는 방식입니
다. 旱田所出準水田之數,依前例折半爲定.假令上上年水田之稅,收米二十斗,則旱田之稅,黃豆則二十斗,
田米則十斗之類.” 세종실록 26년(1444) 11/13. 또 정약용은 겉곡식을 찧어 쌀이 되면 반이 
줄어든다고 했다. 김용섭도 이를 논에서 수확한 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800두(80석, 즉 1석=10두로 봄)는 피곡皮穀이고, 그 조세인 20두는 미米라고 하여 껍질을 벗긴 
쌀로 본 것이다. “上上年一等田,出皮穀八十石,二十而取一,其稅三十斗,畝收五升二合六勺有奇.(其稅
三十斗者,米也.每皮穀十斗作米五斗.”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政法集 第九卷 經世遺表
卷九 ｢地官修制｣ “田制別考” 一 ‘結負考辨’(<<叢刊>>285, 166쪽);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 지식산업사, 2000, 245쪽 표4 참조.
67) “여섯 등급의 농지를 일괄적으로 57묘를 1결로 삼고, 이에 따라 조세를 각각 다르게 징수하게 
되면 지침이 복잡할 뿐 아니라, 농지를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부역에 응하는 등의 일은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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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르게 정하여 동급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68) 같은 해 6월에 
전제 상정소에서 결부법을 고수하자는 건의가 이때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기서 전제 제정자들은 고민이 생긴다. 결부법을 적용하면 세금의 기준량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결의 넓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6등전의 수세량인 
7.5두로 일괄 수세한다면, 6등전 1결이 57묘가 되므로, 1·2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적어진다. 반대로 1등전의 수세량인 30두로 일괄 수세한다면, 1등전 1결이 
57묘가 되므로, 5·6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만약 57묘가 
6등전의 1결이라면 그에 비해 넓이가 1/4이 되는 1등전의 1결은 14.27묘가 되
고, 2등전은 16.7묘69)가 되어 1·2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작게 되며, 만약 57묘
가 1등전의 1결이라면 4배가 되는 6등전의 1결은 228묘가 되고, 5등전은 142.5
묘70)가 되어 5·6등전의 1결 넓이가 너무 커진다. 
따라서 전제 제정자들은 57묘를 1등전이나 6등전의 1결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새로운 1결의 기준을 찾고자 했다. 이때 판단의 근거는 상상
년에 1등전 57결의 수세량이 30두였기에 새 1결 넓이는 57묘보다는 작아야 한
다는 점이었다. 조정에서 공법을 제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1결의 넓이
에 있다기보다 전세 양에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1결의 수세량은 57묘일 때의 
수세량 즉 30두보다는 작아야 했다. 1등전의 30두는 상상년의 세액이라 그 아래
로 8개 등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액을 너무 작게 잡을 수도 없
었다. 이를 조정한 결과 1결을 상상년에 1등전에서 수세량 20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맞추었다.
왜 하필 20두로 결정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3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급간 수세량이 정수 비가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1결에 30두였을 때는 연분9등에 의한 등급 간 수세량 차이가 3두였다. 상
중·상하가 각각 27·24두였고 이런 식으로 감액되어 하중·하하는 각각 9·6두가 되
었던 것이다. 3이라는 정수로 감액되는 식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30두보다 작은 
세액은 20두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30두였을 때 3두씩 감액한 기준대로 하려면 
20두였을 때 2두씩 감액하여 2라는 정수로 줄어드는 방식이 가장 간편할 것이기 
매우 어렵다. 六等田,皆以五十七畝爲結,而依此收稅各異,則非惟節目煩碎,科田出軍賦役等事,計算甚
難.”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1/13.
68) “當依前例,結卜廣狹,各異分定,而同科收租.” 위의 기사.
69) 16.7묘는 ‘57묘 : 510두 = x : 150두’라는 비례식에서 구했다.
70) 142.5묘는 ‘57묘 : 240두 = x : 600두’라는 비례식에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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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등전 1 2 3 4 5 6 비 고
상상년 20 20 20 20 20 20 소출량의 1/20
상중년 18 18 18 18 18 18
상하년 16 16 16 16 16 16
중상년 14 14 14 14 14 14
중중년 12 12 12 12 12 12
중하년 10 10 10 10 10 10
하상년 8 8 8 8 8 8
하중년 6 6 6 6 6 6
하하년 4 4 4 4 4 4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상년의 1결 세액을 20두로 하여 그 아래 등급으로 내
려가면서 18·16···6·4두로 매길 수 있다(표11). 이와는 달리 만약 상상년 1결의 
세액을 25두로 한다면 연분의 각 등급간 차이가 2.5두가 되어 정수 비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1결의 세액을 10두로 할 경우 1등전의 1결 넓이가 19묘(=57묘
/3)가 되어 너무 작아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표11> 각 등전 1결 당 수세량
결국 이상과 같은 고려 끝에 전제 제정자들은 상상년 1결의 수세액을 20두로 
정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부법을 바탕
으로 한 1결의 넓이를 확정하여 세종에게 보고한 전제 상정소의 최종안이다.
만약 6등전의 조세인 7.5두를 따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하면, 1등·2등의 농지는 너무 
좁아지고, 1등전의 조세인 30두를 따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하면, 5등·6등의 농지는 너
무 넓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넓이가 적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57묘라고 정한 수
로 추론하고 연역하여, 20두를 동일액으로 결을 정합니다. 그러면 6등전 1결은 152
묘, 5등전 1결은 95묘, 4등전 1결은 69묘, 3등전 1결은 54.2묘, 2등전 1결은 44.7묘, 
1등전 1결은 38묘입니다. 조세액은 상상년에 20두, 상중년에 18두, 상하년에 16두, 






二斗,中下年收稅十斗.下上年收稅八斗,下中年收稅六斗,下下年收稅四斗.” 세종실록 26년(144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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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등급 1 2 3 4 5 6
1결 넓이(묘) 38 38 38 38 38 38
밭수확량(두) 400 340 280 220 160 100
밭 등급 1 2 3 4 5 6













1결 넓이(묘) 38 44.7 54.2 69 95 152
이렇게 조정하여 찾은 1등전의 넓이가 38묘였다.72) 1등전 1결이 38묘로 정해지
면 이의 1/4의 수확을 내는 6등전은 1결의 넓이가 1등전의 4배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152묘가 된다. 1등전 1결이 정해지면 나머지 다섯 등전의 1결 넓이는 비
례 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2등전의 1결에서는 1등전의 1결과 같은 수확량은 
내야 한다. 콩 20두를 전세로 걷는 1등전 1결 즉 38묘에서의 수확량은 400두이
다. 그렇다면 2등전에서는 몇 묘의 넓이에서 400두의 수확을 낼 수 있는가를 구
하면 된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세종(26년, 1444) 때 하등전 1결인 57묘를 기
준으로 여섯 등급의 농지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경묘법으로 계산한 방식을 적
용해 보기로 하자. 
<표12> 1결=38묘 기준에서의 밭 등급 간 수확량
1등전의 수확량이 400두이면 이의 1/4을 수확하는 6등전은 100두를 산출할 
것이고, 2~5등전은 1등전과 6등전의 수확량의 차이인 300두를 5등분한 60두의 
차이를 보이며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다. 즉 2등전부터 5등전까지의 수확량은 차
례대로 340·280·220·160두가 된다. 여기서 2등전의 경우 38묘의 넓이에서의 수
확량이 340두라는 말이다(표12). 이를 결부법의 기준으로 바꾸려면 2등전에서도 
400두(수세량 20두)를 산출해야 한다. 
<표13> 1결=38묘(1등전) 기준에서의 밭 등급 간 1결 넓이
그러므로 38묘 넓이에서 340두를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 400두를 수확하려면 
72) 20두 전세를 받을 1등전 1결의 넓이(x)를 구하기 위해서 ‘57결 : 30두 = x : 20두’라는 식을 
이용하면 x = 38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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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1결의 경묘법 기준 
면적(묘)
38 44.7 54.2 69 95 152
1결의 경묘법 기준 
면적(척)
228,000 268,220 325,200 414,000 570,000 912,000
주척에 대비한 기준척 
1척의 길이(척)
4.775 5.179 5.703 6.434 7.55 9.55
농지 넓이(x)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구하면 그 값이 2등전의 1결 넓이가 된다. 이
를 비례식으로 만들면 ‘38묘 : 340두 = x : 400두’가 될 것이고, 미지수는 44.7
묘이다(표13).73)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등전의 1결 넓이를 구한 결과는 위의 표
와 같으며 이는 공법에서 발표한 넓이와 일치한다.
이렇게 각 등전의 넓이를 확정한 뒤 전제 상정소에서는 각 등전을 측량하는 
기준척이 되는 양전척 1척의 길이를 확정해야 했다. 양전척은 1등전의 양전척을 
나머지 다섯 등전에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등전마다 양전척을 달리해야 했기 때
문이다. 각 등급의 양전척 길이는 각각의 1결 넓이를 역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었
다.74) 1결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0척인 넓이이므로 이를 이용해 1척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묘는 240보2이고, 1보는 주척으로 5척이므로 
1묘는 6,000척2(=5척×5척×240)이다. 따라서 1등전 1결인 38묘는 228,000척2
이다. 다시 양전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100척이 되는 넓이가 이 값이므로 1등전
의 양전척의 주척의 길이를 x라 하면, 228,000척2=(x×100척)×(x×100척)에서 
x = 4.7749345···가 된다. 척, 촌, 푼, 리까지 지정하는 척제에 따르면 소수 셋
째자리까지만 유효숫자였고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75) 이에 따라 1등전
의 양전척은 4.775척으로 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등전의 척 수도 구할 
수 있다(표14).
<표14> 각 등전의 기준 묘 수와 척 수
이렇게 제도화된 결부법의 조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
73)  1등전 1결인 38묘에서의 수확량이 400두일 때 나머지 2~6등전의 1결 넓이(xi)는 ‘38묘 : yi 
= xi : 400두’(yi는 각 등전 38묘의 수확량, i = 2, 3, 4, 5, 6)라는 비례식에서 ‘xi = (38묘☓
400두)/yi’라는 일반식을 얻을 수 있다.
74) 역산 과정에서 반드시 제곱근을 구해야 하므로, 양전척 길이는 정수로 정해지지 않고 척을 비
롯하여 10진법 단위로 작아지는 촌·푼·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75) 이 소수는 당시에는 척, 촌, 푼, 리로 적은 방식을 이해의 편의상 오늘날 표기법으로 기재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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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야 했다. 세종 대에도 이 공법으로 양전을 제대로 못하다가 세조 때 경
기도와 하삼도 양전을 공법을 적용해 실시했고(1461~1463), 성종 때에 강원·황
해·영안(함경)·평안도 등을 비로소 개량했다(1471~1488).76) 공법 제정 44년만에 
겨우 팔도의 양전을 1회 실시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공법(결부법)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이어받아 토질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한다. 즉 농지의 양전은 토지 중심이 아니라 세금 중심이었다
(1.1.6~8). 결부법은 토품에 따라 1결의 넓이가 달랐기 때문에, 토품 변경이 생
기면 결수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즉 등급이 높을수록 결수는 줄어들고, 낮을
수록 넓어진다. 
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농지를 전국에 걸쳐 6등급으로 나누는 일이 균등한 
조세에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이 신하들 사이에 있었다. 전제 상정소에서 농지를 
6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 시행했던 3등
전 체제는 각 도별로 품등을 정했기 때문에 도 내부에 다양한 토질까지를 판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농지의 품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균등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모두 조사하여 6개
의 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77) 그렇게 되면 전품이 차별화되면서 바르
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세도 균등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제정자들
은 믿었다. 
그들은 새 결부법이 이 뿐 아니라 양전 계산에도 편리하다고 믿었다. 여섯 등
전의 양전척을 모두 양전척 1결로 정하여 결 수 계산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폈다시피 1결 당 최고 전세를 20두로 맞추면서 이 기준에 맞는 여섯 등
전의 농지 넓이를 재는 기준 척을 환산한 결과, 예를 들어 1등전의 경우 4척 7
촌 7푼 5리(즉 4.775척)이고 4등전의 경우 6척 4촌 3푼 4리(즉 6.434척)가 되
어서, 정수의 척 단위로 환산되지 않고 촌·푼·리 단위까지 생겼다. 이 촌·푼·리 단
76) “전제 상정소에서 아뢰었다. ‘경기·하삼도는 이미 일찍이 양전하여 공법으로 수세하는데, 강원
도·황해도·영안도·평안도 등은 60여 년 동안 개량하지 못하고 단지 손실損實로써만 수세하니, 비
단 일국의 수세하는 법이 남북 간에 다를 뿐 아니라 세금의 수입양도 같지 않아, 이로 인해 경
계가 바르지 않고 차역差役도 고르지 못하여 더욱 불편하게 되니, 위 항목의 제도諸道도 모두 
타량하게 하소서.’ 주상께서 이를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년(1471) 4/29.
77) “(이전에 행했던) 전품의 분등은 8도를 통틀어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다만 한 도에 대
해서만 (같은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 등급 농지의 비옥도가 같지 않은데도 납세
액의 차이는 매우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안 
될 일입니다. 만약 모든 도의 전품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6등급으로 나눈다면 아마도 전
품이 바르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실록 26년(144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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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 계산하려면 계산이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제 제정자들
은 6개 등전의 6개의 주척 수를 모두 양전척 1척으로 단위척을 만들었다. 즉 
4.775척인 자는 1등전의 양전척 1척이 되고 6.434척인 자는 4등전의 양전척 1
척으로 정수화했다. 이렇게 새로 만든 단위 척으로 가로와 세로 100척인 넓이를 
1결로 정의했기 때문에 결 수 계산이 아주 쉬워졌다고 그들은 자평했다.78) 이처
럼 결부법 시행을 결정한 초기, 결부법 시행 주장자들 사이에는 균등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양전할 수 있는 좋은 법이라는 강한 자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에 찼던 계획이 이후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우선 
20년 단위의 양전이 시행되지 않았고, 결부법 자체의 모순으로 양전을 하는 과
정에서 여러 부정이 개입되었다. 서유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품을 제대로 파악한
다는 일 자체가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
다.(1.1.27~31)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계산도 실제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무
자가 거의 없었다(1.1.24~26). 이 결부법에 대해 서유구는 “여섯 등급에 대한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등급에 따라 척 수가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도 “동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
가 서쪽이나 북쪽 두렁에 있는 1결의 몇 배가 되기도 하고, 남쪽 두렁에 있는 밭
에 비해 겨우 반을 넘기기도”(이상은 1.1.16)했다. 1·2등전이 많은 삼남지방이 
5·6등전이 많은 평안·함경도보다 결수가 4배나 많게 나오는 이유가 된다며 결부
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1.1.17) 
수등이척제에 근거한 세종 대 결부법은 이후 준수책遵守冊에서 양전척을 통
일하면서 인조 대 갑술양전(1634년) 때는 단일양전척을 사용했다.79) 이때는 1등
전 양전척을 모든 전품에 일괄 적용했다. 대신 여섯 등전의 결 수는 예전과 마찬
가지로 차등을 두었다. 즉 38묘가 1등전에서는 1결이지만, 2등전에서는 0.85결, 
3등전에서는 0.70결, 4등전에서는 0.55결, 5등전에서는 0.40결, 6등전에서는 
78) “여섯 등급 농지의 실제 넓이를 평방平方으로 계산할 때는 한 변(가로 또는 세로)에 대한 숫자
에 가끔 몇 촌寸 몇 푼分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여섯 등급 농지를 한 
변마다 백으로 평분하여 각 등전의 농지에 대한 계량 척도로 합니다.(중략)이렇게 하면, 양전척
은 여섯 등급에 따른 길이 차이가 있으나, 수량은 다 그 양전척으로 100척을 한 변으로 하고, 
1,0000척을 넓이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계산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기사.
79) 증보문헌비고 권141 ｢전부고｣ 1 ‘경계’ 1, 中, 634쪽.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252쪽, 
주200번에서 재인용. 준수책의 찬술 연도(제정연도)를 세조 7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李榮薰, 
｢田制詳定所遵守條劃의 制定年度｣, 古文書硏究 9·1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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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결로 정한 것이다.80) 김용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세종 대 경묘법을 시행
하려 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세종 대에 비록 결부법으로 회귀는 했지
만 경묘법이 갖는 의의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전품의 농지를 1등 양전척 하나로 
양전하고 그 넓이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세종의 공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농정이
념을 계승하려 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일양전척을 사용한 변화에 대
해 서유구는 이와는 다른 평가를 보였다. 즉 효종 대(1653)에 준수책의 기록
을 토대로 1등전의 주척으로 양전척을 통일했으나, 전품에 따라 농지의 결수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1등전과 6등전과의 넓이 차이가 4배가 나는 구조는 이전
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1.1.24)
다른 한편, 갑술양전 때 단일양전척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양전척의 길이가 늘
어난 문제가 발생했다. 갑술양전척이 세종 대에 정한 길이인 1등전 양전척 
4.775척을 표방하기는 했으나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세종 대 이후 내려온 양
전척을 분실하여 새 양전척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4.9996척이 되었던 것이다. 
4.775척은 본래 포백척 2.126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갑술양전 때 쓴 준수
척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 포백척보다 0.1척이 늘어난 2.226
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81) 양전척 1척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결
의 실제 넓이는 더 늘어났고, 그만큼 결총은 감소했다.82)
결부법은 세종 대 공법으로 제정된 이래 인조 대 갑술양전 이후 양전척을 통
일하는 변화를 겪었지만,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까지 결부법을 토대로 
한 토지제도는 굳건히 유지되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결부법에 기초한 양전 때문
에 조세의 균등한 부과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온갖 폐단이 국가 수입
의 점진적 감소를 초래했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
후 결부법에 근거한 양전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폐해에 대해서
는 실록을 비롯한 국가 기록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전정의 문란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의 제1목
에서 살피듯이 결부법의 문제와 결부법 혁파 반대 논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려 했던 것이다.
80)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254쪽.
81) 인조실록 12년(1634) 10/26, 숙종실록 44년(1718) 10/10. 인조 대의 준수척이 세종 대 1
등전의 양전척인 4.775척보다 늘어난 길이를 x라 하면, ‘2.126척 : 4.775척 = 2.226척 : x’라는 
비례식에서 x = 4.9996척이 된다.
82) 김용섭, 앞의 책, 263~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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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견종법 보급설’과 서유구의 견종법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농업기술은 견종법이었다. 
농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3강 제2목에서 견종법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의 반 
가량이나 차지한다. 그는 조선의 경종법, 특히 밭의 경종법을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견종법으로의 농법 전환을 표방했고, 조선에서 견종법이 거의 시
행되지 않고 있는 세태에 대해 강하게 탄식했다.(3.2.32) 서유구의 이 같은 탄식
은 조선에서 견종법 보급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였지만, 견종법을 소개한 의상경
계책의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18~19세기에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의 논거로 잘못 활용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섭의 연구이다. 
그는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에서 분석했던 대전법(견종법)의 장점 5가지
(3.2.22~27), 그리고 그가 예로든 관서·해서 지방에서 견종법으로 재배한 사례
(3.2.32)가 ‘노동력 절약’과 ‘소출 증대’라는 견종법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런 
효과로 인해 조선후기에 견종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는 견종법의 확산이라는 농업기술에서의 변화로 인해 농촌사회의 분해가 촉진되
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농법 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강조했다. 즉, ‘노동력 절
약’은 부농층의 경영확대를 자극했고 이로 인해 농지에서 배제된 몰락농민이 증
가했으며, ‘소출 증대’는 영세한 소농층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부
농층의 소득 증대와 이들이 농작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83)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조선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견종법을 마치 전국
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대 해석했으며, 중국 대전법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얻
을 수 있다는 견종법의 효과에 대한 서유구의 전망을 역사적으로 실재한 현상으
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적다.84)
이 ‘견종법 보급설’은 조선후기 농업생산력과 사회적 변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요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연구자들 
83)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166~175쪽. 김용섭이 견종법 보급론의 논거를 의상경계책
에서만 들었던 것은 아니나 행포지본리지에도 수록된 이 같은 의상경계책의 사료가 그의 
주장의 주요 논거임에는 틀림 없다.
84) 김용섭의 견종법 보급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정명현, ｢조선후기 견종법(畎種法) 보급설 
논쟁 검토｣, 한국 과학사 50년 한국 과학 50년: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과학사학회, 2010, 15~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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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는 이 설이 폐기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
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85) 견종법 보급
설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논자들이 견종법을 보급하자는 서유구의 제안을 당
시 조선에서 견종법이 보급되었다는 뜻으로 오해한 결과 비롯되었다. 하지만 의
상경계책의 제3강 제2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유구는 조선에서 견종법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전국에 보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어떤 작물에 대해서건 간에 견종법이 조
선 전역에 전파된 적은 없었다. 서유구와 오늘날 연구자들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
다. 이에 의상경계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견종법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논쟁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견종법이 조선후기에 전국적인 양상으로 보급되었다는 주장은 김용섭이 최초
로 제기했다(1969년).86) 그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농종법(壟種法, 곡식을 두둑에 
재배하는 법)으로 재배했던 조·맥류(보리와 밀) 등의 주곡을 조선후기에는 견종
법으로 재배했다. 17~18세기 말까지는 가을보리 이외에는 아직 견종법의 보급
이 미미했지만, 19세기 전반기에는 맥류의 견종은 널리 퍼졌고 조와 밭벼의 견
종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견종법은 조선후기 밭 농법의 가장 중요한 기
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견종법 보급설은 이후 중·고등학교 국사에 소개됨으
로써(1979년) 정설로서의 지위를 굳혔으며, 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2002년 
개정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 내용이 빠졌지만, 최근 검인정 교과서의 일부에서 
다시 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등 교과서의 경우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사
회 6-1 교과서에 실려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용섭의 주장이 발표되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먼
저 민성기는 김용섭의 논지를 전면 부정했다.87) 그에 따르면 맥류 이외의 밭작
물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모두 농종법이었고, 맥류는 조선전기부터 계속 견종법으
85)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하), 천재교육, 2012, 16쪽; 이문기 외, 중학교 역사(하), 두산동아, 
2012, 18쪽;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104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87쪽; 왕현종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132쪽;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166~167쪽;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134쪽.
86) 金容燮, ｢朝鮮後期의 田作技術 -畎種法의 普及에 대하여-｣ 歷史學報 43, 1969, 1~34쪽; 金
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141~175쪽.
87) 閔成基, ｢朝鮮前期의 麥作技術考-農事直說의 種麥法 分析｣, 釜大史學 6, 1982, 33~73쪽; 
閔成基, 朝鮮農業史硏究, 一朝閣, 1988, 130~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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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앞 두 연구자의 주장을 절충하는 입장이면서
도 자신의 독특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맥류 이외의 밭작물은 조선 전·후
기 구분없이 농종법을 썼다는 민성기의 설에 동의했다. 하지만 역시 민성기의 주
장인, 조선 전기의 맥류가 모두 견종법으로 재배되었다는 설에는 반대했다. 그는 
맥근전(麥根田, 맥류 수확 후 후속 작물을 재배할 밭)일 경우는 견종법이 우세했
지만, 맥류의 근경(根耕, 봄 곡식 수확 후 맥류를 재배할 밭)이나 간종(가을 작물
인 맥류와 봄 작물을 사이사이에 짓는 재배)의 경우에는 농종법을 썼다며 김용섭
의 견해를 따랐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전의 맥류 재배법이 18세기 후반부터는 
높은 두둑을 만들어 그 두둑에 조성한 고랑에 재배하는 맥류 견종법으로 발전했
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했다.88)
이호철도 이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조선전기 밭작물 재배법이 파종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며 견종법과 농종법 재배 방식을 앞의 연구자들보다 세
밀하게 분류했다. 그는 농사직설의 파종법을 크게 세 가지, 즉 점파법(點播法, 
점뿌림), 조파법(條播法, 줄뿌림), 살파법(撒播法, 흩어뿌림)으로 정리하면서 맥류
의 경우는 1년 1작식(맥근전)과 근경인 경우는 견종법으로 재배되었지만 간종의 
경우는 농종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맥류 이외의 밭작물도 견종과 농종이 
섞여있었는데, 점파법이면 농종법, 조파법이면 견종법(참깨 재배 중 일부는 농종
법), 살파법이면 만종법(縵種法, 고랑 없이 두둑만으로 된 밭에 흩어뿌림하는 법) 
또는 농종법으로 재배되었다고 했다.89) 견종법 보급설에 대한 이 같은 반론에 
대해 김용섭은 농서(주로 농사직설)를 세밀히 분석하여 맥작기술이 조선전기에
서 후기로 이행하면서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변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경종법뿐
만 아니라 시비법 등의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보강했다.90)
밭농법과 관련된 이상의 논쟁에 대해 몇몇 연구사 정리도 있었다. 이경식은 
1980년대 이호철이 논쟁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밭곡식의 견종화 여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맥麥의 
경우는 민閔씨(민성기: 필자)의 의견대로 전기에도 견종법畎種法이었다 하더라도, 
속(粟, 조)을 위시한 여타 곡물의 농종에서 견종으로의 전환은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91)라며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 견종법 보급설의 승인에 
88) 宮嶋博史, ｢李朝後期における朝鮮農法の發展｣ 朝鮮史硏究會論文集 18, 1981, 80~92쪽.
89) 李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124~151쪽.
90) 金容燮, ｢朝鮮後期의 麥作技術｣, 東方學志 60, 1988; 金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17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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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김용섭이 제출한 조 견종법 관련 자료까지 철저하게 반박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생산력 발전을 견종법 보급에서 찾기보
다는 경작 방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성기, 미야지마 히
로시, 이호철 3인의 의견을 김용섭의 견해보다 우위에 둔 평가였다. 따라서 1년 
1작식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전기에서 2년 3작 또는 2년 4작식의 윤작체계로의 
이행이 생산력 발전 논의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92) 염정섭은 이영학의 
연구사 정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견종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각 연구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93) 반면 김건태는 “조선후기가 되면 대부분의 밭작
물이 견종법으로 재배되었다.”94)고 하여 여러 이설을 모두 배제하고 견종법 보
급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렇듯 밭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생산력 연구사 정리
자들도 견종법 보급설 지지(이경식, 김건태), 반대(이영학), 중립(염정섭) 등으로 
여러 입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염정섭은 민성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즉 조선전기 맥류 재배법이 
“묘간畝間, 즉 견畎에 시비와 더불어 파종하는 견종법畎種法이었다.”고 했다.95)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에 조 재배법은 견종법이 아니라 농종법이라 주장하며 민
성기의 견해를 보강했다.96) 안승택도 견종법 보급의 “가설은 오늘날 거의 입지
를 상실”했다며, 이 “가설은 오늘날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호철
의 말을 언급하면서, 민성기와 가까운 입장을 밝힌 염정섭의 견해에 동의했다. 
안승택은 이런 오류가 간종법과 대전법(견종법)을 ‘사이짓기’라는 단순한 규정에 
의해 하나의 흐름으로 본 데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97)
이상의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 견종법 보급설에 관한 논쟁과 평가들은 견
종법을 서유구가 설명한 견종법과는 다른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견종법은, 뒤에서 살펴볼 서유구의 견해에서 잘 드러나듯
이 파종의 위치로만 규정할 수 있는 농법이 아니었다. 밭의 모양을 1척 간격으로 
고랑(골)과 두둑이 번갈아 생기게 만든 뒤 파종 이후의 배수는 물론 제초 및 북
91) 李景植, ｢朝鮮後期 農業地主制硏究의 動向과 ｢국사｣敎科書의 敍述｣, 歷史敎育 39, 1986, 
159~160쪽.
92) 李永鶴,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下), 35쪽.
93) 염정섭,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입문 2 중세편, 401~404쪽.
94)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405쪽.
95)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108쪽.
96) 염정섭, 같은 책, 255~261쪽.
97)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2009, 378쪽.
- 106 -
주기까지를 고려한 농업기술이었다.(3.2.19~20) 견종법은 ‘고랑에[畎] 파종하는
[種] 농법[法]’이라는 협소한 뜻이 아니라 ‘고랑에 재배하는[種] 농법’이라는 보
다 포괄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견종畎種의 종種은 ‘파종한다’는 뜻으
로 보통 번역되지만, 농서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재배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뜻으
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재배과정을 고려할 때 같은 밭에서 
고랑과 두둑에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간종법은 견종법이 아니다. 또한 고랑 너
비가 2~3척이나 되는 넓은 고랑에 재배해도 견종법이 아니다. 그러나 김용섭은 
서유구의 이와 같은 견종법의 정의를 따르지 않았다. 김용섭은 견종법을 말 그대
로, 고랑에 작물을 파종하는 농법으로 이해하여, 작물이 고랑에 재배되기만 하면 
주변의 여건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간종도 견종법
의 사례에 포함시켰다.98)
김용섭이 견종법의 정의를 서유구와 달리했다는 점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
을 수 있다. 견종법에 대해 김용섭이 새롭게 정의하고서 이의 실체에 접근해간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유구가 자신의 정의에 근거하여 
제시한 견종법의 효과를 김용섭 자신이 정의한 견종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김용섭의 견종법으로는 서유구가 말한 견종법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김용섭은 견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
유구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서유구의 견종법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98) 김용섭은 본래 견종법을, “旱田에서 主穀栽培를 위하여 農地를 畎(밭고랑)과 畝(밭이랑)로 다스
리고, 穀種은 畎中에다 파종하는 農法”(金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141쪽)이라고 정의했
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재배작물을 두둑이 아니라 고랑에만 파종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소개했던 간종적 견종법은 사실 견종법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실제 들었던 
견종적 경향의 자료는 대전법, 변형된 중국의 대전법(즉 한인종속법), 변형된 조선의 견종법, 간
종법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김용섭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 견종법은 이들을 포괄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방식의 농법은 조선에서 거의 행해진 적이 없다. 다만 실험을 
위한 일부의 시도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대전법과 조선의 고랑재배법의 차이를 김용섭도 이미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대전법
의 특징인 1묘畝3견畎 제도를 조선에서 따르지 않았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
황에 대해 그는 “代田法은 中國 古代에 한때 있었던 하나의 모형적, 실험적인 耕種法이었으며, 
中國에서도 그 후 그대로는 계승되지 않았다. 이를 조선후기에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는 것”
이라며 당시 농민들은 농학의 연구성과에서 “농지를 견과 묘로 다스리고 종자는 견종을 한다는 
원칙”(金容燮, 같은 책, 165~166쪽)만 배웠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그가 말하는 
조선의 견종법의 범주에는 대전법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견종법 
보급설을 주장하는 여러 논거에서 중국의 대전법도 자신이 말하는 견종법에 들어 있음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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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견종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김용섭의 입장을 이후의 연구자들 대부분
이 따랐다. 즉 이들은 견종법으로 재배하는 농지의 고랑과 두둑의 너비가 얼마인
지, 두둑에 다른 작물을 간종하는지 여부보다는, 작물을 고랑에 재배했는지 아닌
지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민성기가 조선전기 농사직설 단계 때부터 견종
법을 시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김용섭의 견종법 정의를 그대
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성기는 김용섭의 주장을 “속粟·맥麥할 것 없이 모든 
한전작물旱田作物은 농종壟種이라는 묘상파종畝上播種이 원칙이었으나, 후기에 
들면 점차 견종법畎種法이라는 견중파종畎中播種으로 전진하였다.”라고 정리했
다.99) 이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역시 견종법을 단순히 고랑에 파종하는 농
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이호철도 고랑에 파종하는 농법을 
견종법으로 정의한 데서는 다른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100)
이렇게 견종법이 파종법의 일종이며 따라서 간종법도 이에 포함된다는 방식의 
이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의심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염정섭도 
김용섭의 정의에 따라 견종법 여부를 판단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고랑
을 만들어 凍麰(동모, 언보리: 필자)를 파종하고, 작은 이랑(두둑: 필자)을 만들어 
그 사이에 양맥兩麥을 파종하는 경종법이 견종법畎種法(고랑파종법)임이 확실하
다.”101)는 주장이 그 한 예이다. 이상에서처럼 김용섭 식의 견종법 정의를 그대
로 받아들인 연구자들 사이의 견종법 보급설 논쟁 또한 김용섭이 보여준 모순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용섭과 이후 연구자들이 견종법으로 이해한 대부분은 간
종법이나  너비가 넓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었다. 하지만 견종법
의 효과에 대해 서유구의 설명에 따른다면, 견종법의 정의 또한 서유구의 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서유구의 정의를 따른다면, 실제로 다음에서 박지원·박
제가·서유구 등이 당시 농가의 세태를 분석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에 견종법이 보급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서유구가 조선 밭 농법의 전면 개량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견종
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그가 견종법이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99) 閔成基, 앞의 책, 131쪽.
100) 宮嶋博史, 앞의 글, 81쪽; 李鎬澈, 앞의 책, 132쪽.
101) 염정섭, 앞의 책,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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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상경계책 저술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서유구의 견종법 연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를 조선의 대표 농법으로 만들려 했던 그의 노력을 살필 것이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공을 들였던 견종법에 대한 
중국과 조선 농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소략했다. 한서 ｢식화지｣에 최초로 기록
된 이 견종법은 이후 중국 농서로는 제민요술, 농상집요, 농상의식촬요農桑
衣食撮要(또는 농상촬요), 농정전서,102) 사변록思辨錄, 흠정수시통고欽定
授時通考103) 등에 다시 실렸다.104) 
서유구 이전에 대전법으로 조선 농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이들
은 유형원, 박지원, 박제가였다. 이들은 모두 조선의 경종법이 대전법보다 수확량
이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대전법의 수용을 적극 주장했다. 특
히 박제가의 경우 농업생산량이 낮은 조선의 경종법의 문제는 비단 농촌에만 국
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
법을 조선에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둔 이들은 대전법의 큰 틀을 이해하여 이것
이 효과가 뛰어난 농법임을 찬양하고 도입의 당위성만 역설했을 뿐 대전법의 구
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05)
북학의 측면에서 위의 3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서유구는 대전법 보급을 조
선 농정의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이 농법을 깊이 연구하고 실험했다. 그 결과 서
유구의 견종법은 중국의 대전법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이전의 어떤 대전법 제도
와도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 있었다. 이는 바로 밭 모양을 만드는 작묘법(作畝
法, 이랑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석한 대전법을 견종법(또는 
견종지법)106)이라 불렀다.107)
본리지에 상세하게 기록된 서유구의 견종법은 대체로 대전법과 동일했다. 작
묘법은 너비 6척인 밭 1묘畝108)에 고랑과 두둑을 1척 너비와 깊이로 각각 3개
102) 徐光啓, 農政全書 卷1 ｢農本｣(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25~26쪽).
103) 鄂爾泰 等, 欽定授時通考 卷11 ｢土宜｣ ‘田制’ 上;卷45 ｢勸課｣ ‘官司’.
104) 이 소절은 정명현, ｢조선시대 견종법(畎種法) 보급론의 확대｣, 농업사연구 제11권 2호, 한국
농업사학회, 2012, 27~56쪽을 참조했다.
105) 위 3인의 대전법 도입론에 대해서는 같은 글, 34~41쪽 참조.
106) ‘견전법畎田法’ 또는 ‘견전지법畎田之法’이라고도 했다.
107)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글, 42~46쪽 참조.
108) 1묘의 세로 길이는 원칙적으로 100보(즉 600척)이나, 농지가 끝나는 곳까지 밭을 가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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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만든 뒤, 고랑에 줄뿌림하는 방식이었다. 대전법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이 실
린 한서 ｢식화지｣에서는 1묘에 고랑 셋을 만들라고 했을 뿐, 밭 모양을 어떻게 
만들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서광계나 박지원 같은 후대의 농서 저술가도 
대전의 밭 모양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서유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서유구가 말하는 견종법은 이랑 만드는 법에서 기존 대전법과 결정적으로 차
이가 난다. 그는 ｢식화지｣에서 말한 1묘 3견 재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깊이
갈이를 하여 고랑에서 자라는 작물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묘와 묘 사이에 배수로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밭의 사
방 둘레에 더 큰 배수로를 만듦으로써 장마에 대비하도록 했다. 서유구는 특히 
맥류와 조 재배에서 견종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구체적인 이랑 
만들기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 재배의 경우 먼저 9~10월에 큰 보습으로 농지 전체를 3회 깊이갈이 한 
뒤, 써레질을 6회 실시하여 흙을 잘게 부수어야 했다. 그리고 쇳날가래로 밭 사
방 둘레에 깊이와 너비 2척이 되도록 큰 도랑을 파고 밭 내부에는 6척마다 가로 
방향으로 깊이와 너비 1.5척이 되는 작은 도랑을 만든다. 이듬해 봄에 작은 보습
으로 너비가 6척인 이랑에 고랑을 3개 씩 낸다. 그러면 고랑 3개와 두둑 3개가 
만들어진다.109) 이 설명은 얼핏 보면 후직의 1묘 3견 제도를 그대로 설명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유구가 이 제도를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다. 깊이갈이, 
밭 사방의 큰 도랑(2척)과 이랑(묘)과 이랑 사이의 작은 도랑(1.5척)은 대전법을 
언급한 중국이나 조선의 이전 문헌에는 없던 내용이다(그림2).
대전의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아래 내용에서는 깊이갈이 1회, 써레질 3회에 
이어 이랑과 이랑 사이에 배수로를 만들도록 주문했다. 조 재배법에 비해 밭갈이
와 써레질 횟수가 줄고 밭 사방의 배수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과의 대전법에
서 깊이갈이와 배수로 만들기를 보완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보완 작업을 통해 
작물의 뿌리내리기와 배수 효과를 강조했다.
대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먼저 큰 보습으로 땅을 깊이 갈아야 한다. 한 번 갈아주고 
세 번 써레질을 하여 흙이 아주 곱고 기름지도록 한다. 6척을 띄어 쇳날가래로 도랑 
109) “種粟莫如用后稷畎田法.九十月治地,三耕六耙,令極細軟.以鐵刃杴環田之四界掘溝,深二尺,廣如之.
復於田內,隔六尺作橫溝,深一尺五寸,廣如之,長則竟畝.明年淸明․穀雨之間,用小鑱,耕作細畎于畝上,廣尺
深尺.每一畝三畎三伐,則伐之高廣,如畎之深廣也.” 徐有榘, 杏蒲志 卷2 ｢種植｣ ‘種粟’(農書 36, 
127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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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만든다. 다시 작은 보습을 소나 당나귀 1마리에 멍에를 지워서 이랑[畝] 위에
서 얕게 갈아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든다.
한서 ｢식화지｣에 나온 조과가 만든 법에서는 비록 밭 가는 법을 명확히 말하지 않
았으나, 그 법이 시행된 뜻을 살펴보면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다. 만약 먼저 큰 보습
으로 깊이갈이를 하지 않으면 고랑의 바닥흙은 갈지 않은 흙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뿌리가 뻗어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6척 간격으로 도랑을 만들지 않는다
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얕은 고랑일 것이니 어떻게 물을 뺄 수 있겠는가?110)
<그림2>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을 재해석한 작묘법111)
이렇게 그는 한서에 밭 가는 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을 조성하는 
법을 해설하면서, 이랑의 대체적인 형식만 기록된 한서를 대전법의 취지를 살
110) “作代田,必先用大鑱深耕之.一耕三耙,令極細膩.用鐵刃杴.隔六尺作一溝.復以小鑱,駕隻牛或驢馬,淺
耕于畝上,作三甽三伐.漢志趙過法,雖不明言耕法,然觀其設施之意,要當如此.苟不先用大鑱深耕,則甽底
無異生土,何以行根?苟不隔六尺作一溝,則瀰望都是淺甽,何以洩水也.” 徐有榘, 杏蒲志 卷1 ｢田制｣
(農書 36, 44~45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51쪽.
111) 이 그림은 서유구가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서유구는 한 이랑에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든다고 했으니,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나는 양 옆에 배수로
를 둔 이랑에 두둑도 1척 너비로 3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림처럼 고랑 하나(오른
쪽 끝 고랑)에는 두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3>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의 작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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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재해석한 것이다.
서유구는 맥류 재배법도 반드시 견종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류 재배법
에서는 밭갈이에 부리는 소를 깊이갈이 때는 2마리, 고랑갈이 때는 1마리를 쓰
도록 하여, 밭갈이 작업의 세부적인 지침을 더 추가했다. 또한 이랑(큰 묘) 사이
의 배수로를 만들 수 있다 하여 사방의 배수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사방 배
수로 없이도 맥류는 봄장마를 견딜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작물에 따라 작묘법을 
달리 지시한 사실에서 자신의 재배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는 맥류 재배하는 밭은 마땅히 후직의 ‘1묘에 고랑 3개[一畝三畎]’를 만드는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큰 보습을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지워 밭을 갈아 큰 묘를 만
드는데, 너비는 주척(周尺)으로 5~6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써레로 곱게 갈고 다시 작
은 보습을 소 한 마리에 멍에를 지워 그 위를 얕게 간다. 1묘에 고랑 3개와 두둑 3개
를 만들어 고랑 가운데에 맥류를 재배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고랑 아래에 기름진 흙이 여전히 0.5~0.6척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
에, 뿌리가 땅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할 염려가 없다. 고랑이 오목하니 오줌을 주거나 
눈을 남기는 데도 편하여 도랑과 다를 것이 없다. 더욱이 그 큰 묘 좌우의 도랑에도 
물길을 깨끗하게 낼 수 있다. 갖고 있는 조나 콩은 다른 밭에 재배한다. 밭이 적으면 
남겨 두었다가 맥류 수확을 기다려도 된다.112)
이런 제안에 따르면 견종법은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는 맥류 재배법의 다음과 
같은 단점 세 가지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 첫째, 깊이갈이
를 하지 않은 채로 고랑에 재배하기 때문에 뿌리 아래쪽은 흙이 단단해서 뿌리
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 결과 내풍성과 내한성이 약하다. 둘째, 도랑이 없어 
습기에 약한 맥류가 봄장마에 쉽게 망가진다. 셋째, 맥류 사이에 조나 콩을 사이
짓기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미 무성해진 맥류가 그늘을 만들어 조나 콩이 번성하




留待刈麥,可也.” 徐有榘, 杏蒲志 卷2 ｢種植｣ ‘種麥’(農書 36, 140-142쪽); 서유구 지음, 정
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31쪽.
113) “지금 사람은 맥류를 재배할 때 모두 두 두둑 사이의 고랑에 재배한다. 대개 흙에 눈을 남기
거나 오줌을 주는 데는 고랑이 두둑보다 낫다. 게다가 남겨진 두둑은 봄에 조나 콩 재배를 염두
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잘못이 세 가지 있다. 무릇 땅을 갈면, 쟁기와 보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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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들어가지 못할 염려가 없”어지고 “큰 묘 좌우의 도랑에도 물길을 깨끗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맥류만 단작하기 때문에 “조나 콩은 다른 밭에 파종”하거나 
밭이 적은 경우는 “맥류 수확을 기다”렸다가 그루갈이를 함으로써 사이짓기로 
인한 작물의 성장 저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인용문은 서유구가 해석한 대전법, 즉 견종법의 작묘법에 
대한 것이다. 대전법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그 제도를 해설한 예는 중국과 조
선의 농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서유구는 대전법 연구를 통해 깊이갈이와 여러 
번의 써레질을 통한 작묘법으로 습기를 싫어하는 맥류뿐 아니라 조나 콩과 같은 
여름 작물도 견종이 가능하도록 구상했던 것이다.
서유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견종법에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며 
만전縵田에 농사짓는 농민에게 견종법으로의 농법 전환을 권유했으나, 농민은 이 
농법으로의 변화를 거부했다. 조선의 농민이 관행 농법을 버리고 견종법을 기꺼
이 쓰려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이역시 서유구가 거의 유일하다. 중국의 
견종법 즉 대전법을 소개한 박세당, 유형원, 박지원, 박제가 등은 대전법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서유구만큼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않았다.114) 서유
구는 농부들의 처지에서 견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가장 현실적으
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① 놀리는 두둑을 아까워하기 때
문이고, ② 치묘 즉 밭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견종법 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두둑을 놀리는 
일이 아까워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견전법은 결코 두둑을 놀리지 않고 바로 두둑을 
허물면서 뿌리에 북주기하는 방법으로, 한여름이 되면 고랑은 오히려 두둑이 되고 두
지나간 곳은 고랑이 되고 양쪽의 흙이 덩어리져 솟은 곳은 두둑이 된다. 쟁기와 보습이 지나간 
땅에 재배하는 것은 맨땅에 재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뿌리가 땅 속 깊이 들어가지 못
하여 바람과 가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첫째 잘못이다. 건조함을 좋아하고 습함을 싫어하는 것
이 맥류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도랑 같은 고랑에 파종했다가 한번 봄장마를 만나면 물에 잠겨서 
망치는 것이 둘째 잘못이다. 3~4월에 맥류 모가 밭두둑보다 더 높게 자라 나왔는데, 그제야 조




茂,三也.” 徐有榘, 杏蒲志 卷2 ｢種植｣ ‘種麥’(農書 36, 140~141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
정기 역주, 위의 책, 330쪽.
114) 박세당 등 4인의 대전법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정명현, ｢조선시대 견종법(畎種法) 보급론의 
확대｣, 앞의 책, 34~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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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은 오히려 고랑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고랑에서 파종처를 빌리고 두둑에서 북줄 거
리를 제공받아, 두둑 하나와 고랑 하나가 협동하여 작물 하나를 서로 길러내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115)
인용글은 견종법을 쓰면 땅의 낭비가 심하다는 당시 농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서유구에 따르면 이는 견종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 농부들은 무작정 고랑에
서 재배하는 일만을 견종법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행
되는 방식이 모두 간종법(間種法, 사이짓기)의 일부였고, 이 농법에서는 두둑의 
흙을 허물어 작물에 북주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행
포지의 이야기는 서유구와 견종법 반대론자(당시의 노농이었을 것이다)와의 대
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유구가 견종법을 쓰면 수확량이 몇 배가 
늘어나는데 왜 이 농법을 쓰지 않는지 묻는 말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만전을 만들면 하루에 30묘(이랑)를 만들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방법으로 견전을 만들려면 밭 갈고서 써레질 해야죠, 써레질 하고서 곰방메질 해야죠, 
곰방메질 하고서 고랑까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 낑낑대며 
애써도 10묘를 만들기에도 부족할 것이니, 인력이 적은 농가에서는 할 수 없습니
다.116)
농부의 답변은 견종법이 비록 소출을 높인다 해도 견전을 조성하는 노동력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이를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력을 대략 비교해도 당
시 풍속이었던 만전보다 3배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 일이라 소농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했다. 소농 입장에서 든 이유이기는 하지만, 밭 조성에 3배나 품이 더 
든다면 광작을 하는 대지주가에서도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
다. 이렇듯 견종법 시행이 어려웠던 데에는 농부가 노는 땅을 아까워하는 이유 
이외에 과도한 노동을 꺼려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117) 그럼에도 서유구는 
115) “東人之難於甽種,何也?豈非棄壠之爲可惜耶!甽田之法非果棄壠也,政爲隤壠附根,而比及深夏,甽反
爲壠,壠反爲甽.則是不過借基於甽,資培於壠,合一壠一甽之地,交養一苗耳.” 杏蒲志 卷2 ｢種植｣ ‘種
粟’(農書 36, 134~135쪽).
116) “吾治縵田, 一日治三十畝而有餘. 用子之法, 將爲甽田耶, 旣耕而耙之, 旣耙而耰之, 旣耰而甽之. 
壯夫一日之力, 搰搰乎治十畝而不足, 少力之家不可爲也.” 杏蒲志 卷2 ｢種植｣ ‘種粟’(위의 책, 
136쪽).
117) 앞서 김용섭이 견종법의 효과로 ‘노동력 절약’이라는 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제초 노동력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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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포지와 본리지에서 견종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농민에게도 견종법을 권
유했다.
이처럼 서유구가 농촌 현장에서 견종법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
구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견종법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현실을 경험했기에, 개인
이나 몇몇의 권유로 오래 이어온 기존 농법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판단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견종법 확산을 위해 의상경계책에서는 선구자의 권
유나 농서 등을 통한 보급보다는 둔전 제도를 통한 모범 사례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서유구의 견종법은 전국의 농업 현황을 토대로 그가 연구한 결과였다. 예를 들
어 조선의 밭갈이법, 파종법에 법도가 없다는 지적,(3.2.5~12) 두둑에 작물을 재
배하는 만전법縵田法을 쓴다는 설명,(3.2.22~31) 관서·해서 지역의 견종법 재배
의 효과 설명(3.2.32)은 자신이 실험했던 장단 일대에서의 경험에만 근거한 주장
이라고 보기 힘들다. 의상경계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저술에서 조선의 
조와 맥류 재배법을 소개했고,118) 영남·관동·해서·경기 등 지역의 조 재배법을 설
명하기도 했다.119)
조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향은 비단 견종법과 관련해서만이 아니었
다. 우리나라 토질의 등급을 전국 단위로 살피면서 택리지擇里志 등 6종의 문
헌을 싣기도 했고,120) 영남 좌도에서 지대가 낮고 습한 황무지를 개간하는 
법,121) 경기와 삼남(영남·호남·호서)의 밭갈이법,122) 영남과 북방 지역의 논 손질
목한 결과였다.
118) “대개 우리나라 사람의 조 재배법을 보면, 산골짜기와 산꼭대기의 화전을 일구는 곳을 제외하
고, 넓은 들이 있는 곳에서는 대개 9월에 밭을 갈아 고랑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고, 다음 해 3월
에는 조를 두둑에 파종한다. 凡東人之種粟也,除峽鄕山顚火耕外,野衍之地,率皆九月耕田種麥于畎,明
年三月種粟于壟.” 杏蒲志 卷2 ｢種植｣ ‘種粟’(農書 36, 129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8
쪽; “지금 사람은 맥류를 파종할 때 두 두둑 사이의 도랑에 모두 파종한다. 今人種麥,皆種于兩壟




七石,歉則半之.” 杏蒲志 卷2 ｢種植｣ ‘種稻’(農書 36, 133~1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93쪽.
120)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41~346쪽.
121) “濕田不宜種藝處,經霜後,刈草剉之,厚布田中,種小麥,則麥極茂,而翌年變爲乾田.雖種木綿亦宜.嶺南
左道人行之.” 申洬, 農家集成 ｢農事直說｣ ‘耕地’(農書1,  15~16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93쪽.
122) “京畿·嶺南之地,可用一牛耕,故四日當古畮百畮;湖西·湖南,用兩牛耕,故三日耕之地,可當古畮百畮.” 
磻溪隧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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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3) 호남의 연해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사람의 힘을 써서 쟁기질 하는 법,124) 
관동·관서 지역에서 벌레 피해를 예방하는 법,125) 관북의 귀리 산지126) 등을 소
개하기도 했다. 또한 팔도 전역에서 쓰는 농법으로 근경과 간종과 상수리나무잎
을 퇴비로 쓰는 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127)
요약하자면, 견종법은 조선전기에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다가 후기에 대
전법 보급을 위해 일부 농학에 관심을 둔 유학자들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유구는 중국의 대전법 논의와 선배 유학자의 논의를 종합하여 견종법 체계를 
확립하고서 의상경계책에서 이를 확대·보급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다. 하
지만 결국은 간종 및 근경이라는 민간의 오랜 관행을 바꾸지 못했고, 그 결과 견
종법은 서유구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의 실험에 그친 농법이 되고 말았다.
3.3.4. 농법 제도화를 위한 둔전설치론
둔전은 본래 국방상 요충지에 주둔하는 군사들이 농경과 국방을 동시에 수행
하면서 군수軍需를 자급하기 위한 농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본래 용도 외로 외연이 확대되어 중앙 아문衙門이나 지방의 영營·진鎭·읍邑 등에
서 군수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농지까지 둔전에 포함되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유민이 대규모로 생기면서 농업생산이 크게 줄어들자, 
군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정부에서는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를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하도록 대대적으로 독려했다. 이로 인해 대량의 황무지를 개발하고 
유민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에 무주진황지 확보가 어려워지면
서 민간 농지를 침탈하기도 했다. 둔전 운영은 17세기에는 해당 군문軍門에 소
속된 군인·노비들이나 유민 등의 부류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18~19세기
123) “嶺南人治稻田,每收穫旣畢,卽竝力用奙鑊掘畦中土,深可二尺許.” 杏蒲志 卷2 ｢種植｣ ‘種稻’(農
書 36, 121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99쪽; “我國北方之俗,每於春初解凍,修築水田之隄㽟,鍫
鍤齊集,力役而止.南方殊無此法.” 금화경독기;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00쪽.
124) “我東湖南沿海·島嶼,或有土中多藏石礫,不可用牛犂者,往往用人踏犂起墢者.” 杏蒲志 卷2 ｢種粟
｣ ‘耕耙’(農書 36, 108~110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27쪽.
125) “我東關西·東種粟預防蟲損法,取煮鹽竈灰拌粟種播之.如無則以鹽少許拌灰種之,亦可;或以歲時,餠篩
後麤末少許,拌灰種之,亦能辟蟲.” 杏蒲志 卷6 ｢五害攷｣(農書 36에 미수록); 임원경제지 본리
지 2, 579쪽.
126) “耳麥出關北之三水·甲山·六鎭等地.(중략)舊只產關北,今殆遍漢北,救荒諸種中,不可缺者也.” 杏蒲
志 卷4 ｢穀名攷｣(農書 36, 253~25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34~535쪽.
127) 제2부 제3장의 제5목 해설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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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같은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일반백성에게 병작을 시키는 방식이 늘어났다. 
각 군문에서는 둔전 관리자로 군문의 장교 중에 둔감屯監을 두었고, 아문둔전의 
경우 도장導掌이라는 독립적인 관리자를 두기도 했다. 이들이 전세를 가혹하게 
징수하여 사적으로 착복하는 폐단으로 인해 둔전민과 군문·아문 모두 손실을 입
기도 했다.128) 
그러나 조선의 경세가들은 둔전의 확대와 이의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둔전
만 만들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믿어서인지, 둔전민이 수
확을 잘 거둘 것으로 믿어서인지, 둔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둔전에서 
실행될 농법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권농 행위를 시도했겠지만, 일반 농지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둔전 운영자들은 
관행 농법을 전제로 소극적 변통에만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
로, 둔전 관련 역대의 기록을 정리해 둔 <<증보문헌비고>> 전부고에서는 농법 
개량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129) 따라서 새로운 농법을 둔전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유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둔전 설치방법이나 운영론 등과는 다른 방
식의 둔전을 구상했다. 무주진황지를 개간하거나, 매입을 통해서 둔전을 국가 소
유로 만들거나, 국경 둔전의 경우 민간 개발을 유도한 뒤, 토지제도, 양전법, 둔
전 책임자인 전농관典農官의 선발, 농정 관련 제반 시행 사항 등을 모두 새로운 
논리와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려 했다. 이를 통해 군문·아문 및 지방 관청의 재
정을 탄탄하게 해줄 뿐 아니라, 둔전민들에게도 소득을 넉넉하게 보장해주며, 둔
전 관리자에게도 관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서유구는 진황지나 미개간지를 개척하여 농지를 확대하려 했고, 국경 개
척을 통해 국방을 보다 공고히 하며 남방민들의 이민을 유도하여 유민들이 안착
할 수 있도록 했다. 둔전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구조화된 수탈을 피해 떠돌아
다니는 유랑민이나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고용 노동자들을 흡수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유구식 둔전의 핵심 콘텐츠는 이전
의 둔전 관련 경세론과 크게 차별화되는 농법의 제도화였다. 이하에서는 둔전을 
128) 宋亮燮, 朝鮮後期 屯田 硏究, 景仁文化社, 2007, 271~284쪽.
129) <<增補文獻備考>> 卷145 田賦考 5 ｢屯田｣(국역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1, 세종대왕기념사
업회, 1988, 18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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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농법의 제도화 및 변경 둔전 설치론과 관련된 제안을 서유구 이전의 제안
과 서유구 둔전론을 비교하며 점검해보기로 한다.
둔전을 서울 주변에 설치한 뒤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서유구의 
내지 둔전론은 자신의 창안이 아니었다. 그 기본 골격은 박지원·박제가(1799년)
의 둔전론에서 채용했는데, 이는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1798년)에 대한 답
글로 각각 저술한 과농소초課農小抄와 북학의北學議에 실린 내용이었다. 전
술했듯이 서유구도 이때 ｢순창군수응지소｣를 정조에게 제출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농정론에서 둔전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우선 박지원은 서울 주변 동서 두 군데에 ‘법전法田’을 설치하자고 했다. 법전
은 본보기가 되는 시범농지로, 박지원은 동쪽의 10리(흥인문~왕십리) 땅에는 기
자箕子의 정전井田인 기전箕田 16구區를, 서쪽의 10리 땅(숭례문~서강)에는 정
전 10정井을 설치하여 기자의 정전과 주나라의 정전 두 제도를 적용하려 했
다.130) 이 농장 책임자는 농리農理에 능통한 사람으로 선발하되 해당 군영의 책
임자에서 뽑고, 농사를 잘 짓는 자제 수 십~백 여 명은 각 도에 소속된 향군에
서 뽑는다. 농부들 각각에게는 3개월 분 식량으로 27두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경
종법耕種法을 교육시킨다. 이 때 기존의 관행 농법을 따르지 말고 옛 농법[古方]
을 연구하여 편리한 방식을 찾아 현재에 실행할 수 있는 농법을 찾고, 이 방법을 
얻어 확실한 효과를 본 뒤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들이 각각 농법을 자기 읍
에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131)
박지원의 법전은 한양의 동서 양쪽에 설치되어 정전의 두 종류로 알려진 은나
라 기자의 정전과 주나라의 정전의 제도를 복원하는 농장이었다. ‘법전’은 그것이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구현할 모델임을 드러낸 명명이었다. 이 양 정전에서 구현
130) 기자의 정전은 은나라 말 주왕紂王에게 쫓겨 조선으로 왔다는 기자가 평양에 설치하여 서유
구 당대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되던 정전을 가리킨다. 70묘를 1구區로 하여, 4인 가
족에게 1구를 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서명응·박지원 등의 기자 
정전 논의에 대해서는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01~124쪽 








集>> 卷16 別集 課農小抄 ｢田制｣(<<叢刊>> 252,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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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농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은 조선의 통행 농법을 배제하고 중국의 
옛 농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중국 농법을 전국에서 경사京師 지역으로 차출된 
향군에게 익히도록 한 뒤 이들이 귀향하여 전국에 농법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법
전의 운영자는 동서 교외 지역을 담당하는 군영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구상을 볼 때, 법전은 정전이라는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국 선진 농법의 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으며,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전수하여 전국적
으로 확대하려는 제도적 시도였다. 박지원이 정전제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
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전제도를 구현한 법전은 균세를 추구하는 부세의 
측면보다는 중국의 선진 농법을 시행하기 위해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전묘제도
를 익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서유구의 둔전론에서 드러나는 선진 농
법의 제도화 구상은 이미 박지원의 논의에 그 기본 틀이 등장했던 것이다.
박제가의 둔전론은 박지원의 법전론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도 역시 농법 개선을 
위해 시험농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법 개선에 대해 그는 논자들이 일반적으
로 농법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여겨 현행 농법을 바탕으로 개선하자고 주장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새 농법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농장을 운영하여 새 농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여겼다. 둔전
을 운영할 때, 농기구는 중국 요양遼陽의 농기구를 구해서 이를 본받아 만들고, 
농지는 서울 주변에 1~100경 정도로 만든다. 둔전 책임자로는 한나라에서 수속
도위搜粟都尉를 둔 제도처럼 농사 전문가를 선발하고, 농부 수 십 명을 후한 비
용으로 고용하여 한두 해 농사를 시험한다. 그 뒤 이 농부들을 팔도에 파견하여 
1인이 10인에게 전수하고 이 10인이 100인에게 농법을 전수하면 10년이 안 되
어 새 농법을 전파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132)
박제가는 둔전 10경을 기준 단위로 설정하고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도 제시했
다. 그에 따르면 10경마다 농우 20마리, 수레 10대, 인부 20명이 필요하다. 또 
수차·수문을 비롯하여 보습·곰방매·호미·써레·낫·대패·풍구·항아리방아·돌절구·연마





北學議 ｢進北學議疏｣(農書 6, 亞細亞文化社, 1981, 75~76쪽). 번역은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참조(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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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용이 수 십 만 냥 정도이지만, 황무지에다 군병을 동원한다면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하지만 하나라 우임금의 치수 관련 내용을 다
룬 상서尙書 ｢우공禹貢｣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
관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33) 또 서울 동쪽의 중령포 서쪽 사방 
몇 리 되는 황무지 들판(훗날 서유구가 동둔 중 하나로 지목한 곳)을 준설하여 
물을 소통시키고 옛 밭두둑을 회복하면 수천 석의 벼를 수확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둔전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134) 
이상의 박제가 둔전론 역시 큰 틀에서 서유구 둔전론과 유사했다. 우선 농법을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둔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지원의 
‘법전’이라는 표현 대신에 ‘둔전’으로 명시한 점도 같았다. 둔전 10경을 기준으로 
서울 주변에 둔전을 설치한다든지, 둔전 책임자를 기존의 관리 중에서 선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역농자를 흡수한다든지, 농부를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10경을 둔전의 기준 단위로 하여 소요되는 소·수레·인부 등을 산정하고, 중국의 
다양한 농기구를 활용한다든지, 중냉포 주변의 황무지 개간을 주장한 점 등은 이
후 서유구의 둔전론에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물론 서유구와 박제가의 둔전론이 모두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박제가는 수
레를 강조했지만, 서유구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 둔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
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던 서유구에 비해 박제가는 이 방안에 대해 다
소 추상적인 일반론만을 언급했다. 박지원의 법전과 마찬가지로, 박제가는 서울 
주변의 둔전만을 고안하는 데 그쳤고 전국의 요지에 시범농장을 설치하자는 구
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교육시킨 농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
국에 확산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박제가 또
한 선진 농법을 제도화하려고는 했지만 서유구와 달리 선진 농법의 구체적인 내
133) “屯田以十頃爲率,當用牛二十頭·車十乘·徒二十人.自開墾下種至舂(竹/欺)(簸의 오자로 보임: 필자)
作米,大而水閘·水車之類,小而犂·耰·鋤·耙·鎌·鐁·颺扇·碙碓(堈의 오자로 보임: 필자)·石杵·連磨·碌(磟
의 오자로 보임: 필자)碡之屬,費當不下數萬緡錢.若只就閒地,姑取北車及軍兵受本料者用之,當略省費.






朴齊家, 北學議 ｢濬河｣(農書 6, 95쪽).
- 120 -
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학의 여러 곳에서 조선 농법의 문제
를 거론하고 중국의 구전법이나 대전법 등의 장점을 자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서 박제가 역시 중국의 선진 농법을 보급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제가와 박지원은 공히 서유구와는 달리 병농일치를 통해 양식을 자급하는 둔
전의 본래 취지를 추구하는 둔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서유구는 변경 수비와 식량 자급을 위해 변방의 둔전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 이를 통해 그는 공지를 개간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이려 했다. 1년 반 정
도 의주를 다스렸던(1802~1804년)135) 그였지만 의주 북쪽의 천 여 리나 되는 
국경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국경 둔전 개발에 
대해 남구만과 서미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군과 육진을 포함한 압
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세부적인 상황과 국경 지대의 운영에 대해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의상경계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함경도 관찰사 재직 시 국경 개척에 관해 상소
를 올렸다. 글자 수가 5천 자에 가까운(4,899자) 장문의 이 상소는 두만강과 압
록강 이남이 조선의 국경이 분명한데도, 국경 천 리에 백성이 거주하는 곳조차 
군사·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옥토가 황무지 상태로 비어있는 상
황을 타개하자는 건의서였다. 이 글에서 남구만은 함경도의 수많은 지명을 거론
하며 둔전을 설치하여 인구를 이동시키고 본래 국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136) 청의 건국으로 이민족이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면서 그
들이 살던 조선 영토가 비어있음에도 조선 정부는 이 공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남구만은 조선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압록강·두만강까지 국경
수비대를 진출시키고 광활한 땅을 개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상소문은 단
지 일부의 건의만 받아들여졌으며, 나중에 그마저도 폐기되는 결과로 이어졌
다.(3.6.52)137)
135) 순조실록 2년(1802) 12/13, 일성록 순조 4년(1804) 5/14.
136) 南九萬, 藥泉集 第四 ｢疏箚｣ ‘陳北邊三事,仍進地圖疏’(<<叢刊>> 131, 497~503쪽); 현종실
록 14년(1673) 12/30. 당시 국경의 상황을 세부적인 지명과 지세로 설명해가며 올린 이 상소
를 계기로 북방 정책에 대한 논의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다(숙종실록 6년(1680) 5/26, 숙
종실록 9년(1683) 4/3, 윤6/3, 숙종실록 11년(1685) 11/13, 11/15, 숙종실록 23년(1697) 
6/3 등의 기사를 참조 바람).
137) 남구만의 이 상소는 그 뒤 최창대(崔昌大, 1669~1720),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이긍익
(李肯翊, 1736~1806), 정약용 등이 재인용하기도 했다. 崔昌大, 昆侖集 卷6 ｢記｣ ‘新設茂山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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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의 11촌 족숙인 서미수(徐美修, 1752~1809)도 국경에 둔전을 설치하자
고 주장했다. 서미수는 강경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정조 24년, 1800년) 관할 지역
인 폐사군을 둘러본 뒤 정조에게 둔전 설치를 건의한 일이 있었다. 서유구가 쓴 
서미수의 신도비에 따르면, 서미수는 폐사군 지역에, “백성을 모집하여 땅을 개
간하고 병과 농이 서로 의지되고 진과 보를 옮겨 요해처를 방비하며 울짱을 세
워서 날뛰는 일을 대비한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고 한다.138) 장계를 본 정
조는 “근래의 장계 중에 이런 글은 없었다.”라며 그의 건의를 높이 평가했고, 평
안도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논의 후 보고하라고 했으나, 얼마 뒤 정조가 죽으
면서 이 일은 유야무야 되었다.139) 강계부의 폐단과 이를 없앨 방안을 총 11조
목으로 작성한 서미수의 제안은 강계부 지역의 둔전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했
다.140) 둔전 설치의 필요성을 지방관이 겪은 경험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남구
만의 둔전론 못지않게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둔전과 
수비대의 운영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미수는 농지 
사방 100척(=10,000척2)을 ‘하루갈이’로 정하여 군호와 민간호에게 차등 지급하
자고 하여 농지 구획 방안도 명시했다.141) 하지만 그는 국경수비와 둔전 운영의 
큰 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이야기했을 뿐, 둔전을 농업 경영과 연관 
짓지는 않았다.
서미수가 복원을 주장했던 4군郡의 경우 태종·세종 대에 설치되었고 세조 때 
館宇刱建記’(<<叢刊>> 183, 113쪽); 洪良浩, 耳溪外集 卷12 ｢北塞記畧｣ ‘北關古蹟記’(<<叢
刊>> 242, 358쪽);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무산부茂
山府를 창설하다’; 이긍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변어전고邊圉典故｣ ‘북쪽 변방’;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六集 地理集 第六卷 大東水經 ｢大東水經 其二｣ ‘滿水’ 1(<<叢刊>> 286, 
361쪽) 참조. 4군과 6진 등 북방 국경에 대한 역사와 논의는 연려실기술에 자세하다. 이긍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위의 기사.
138) “公旣赴任,身自行邊,露宿十餘日,遍歷四郡之地,盡得其形便,遂建屯田之議.請募民墾土,使兵農相資,
人自爲守,徹防戍以省餽餉.使鎭堡以扼要害,樹砦柵以備奔突.” <<全集>> 金華知非集 卷6 ｢神道碑
銘｣ ‘承政院都承旨徐公神道碑銘’(<<叢刊>> 288, 405쪽).
139) “上覽其奏,亟詡曰:‘近來奏狀,無此作也.’仍命本道觀察使·節度使詳議以聞.議未上而仙馭賓天,事遂
寢.” 徐有榘, 위와 같은 글.
140) 정조가 영의정 이병모,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1730~1802),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1745~1821)와 서미수가 제출한 11조목에 대해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변사등록·승정원
일기 정조 24년 윤4/24 참조.
141) “농지를 구획하는 규정은 길이와 너비 각 100척을 하루갈이로 삼습니다. 군졸 1호戶마다 며
칠 갈이로 정하여 지급하고 군호軍戶가 아니면 갈이의 수를 조금 줄여서 지급합니다. 농지가 안
에 있고 집이 밖에 있도록 힘쓴다면 거의 상세上世에 행했던 한전限田 제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
다. 劃田之規,長廣百尺,作爲一日耕.每軍一戶,定給幾日耕,非軍之戶,稍減耕數,而務令田在內家在外,則
庶倣上世限田之制.” 비변사등록 정조 24년(1800) 윤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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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족이 이곳을 침탈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가 서유구의 당대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청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이민족 역시 모두 압록강 이북 국경 밖으로 이
주했고 더 이상 조선의 영토로 내려오지 않은지 200여 년이 되었다. 이에 숙종·
영조 대에 4군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론에 부딪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142) 정조 대에 이르러서야(1794) 4군의 애초 경계였던 “삼천방三川坊의 
경작과 개간을 허락했다.”(3.6.54)143) 서미수의 계문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올려졌다. 이로부터 25년 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즈음에는 삼천방의 인
구는 1만 호가 넘었다고 한다.(3.6.54)144) 그럼에도 여전히 폐사군에는 진鎭이나 
보堡가 설치되지 않아 공권력이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국경의 광활한 영토가 비어 있음에 주목한 서유구는 북부의 국경과 남서의 도
서 지역에도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전의 국경 둔전주창론은 둔전 설치
의 당위성만 언급했을 뿐 둔전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
었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변경 수비와 유지의 토대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서
유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선진 농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지 
둔전의 토지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구획하여 견종법을 시행함으로써 경제
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이 서유구의 제안이 이전의 국경 둔전론과 크게 다른 점
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에 ‘민둔’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의 둔전론과는 다른 구상을 
할 수 있었다. 민간의 비용으로 둔전을 개발하고 개발자에게 그 둔전의 운영과 
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없앴다. 또한 민둔에서 창출되는 부
142) 숙종 대 “백성들에게 들어가 농사짓도록 허락했으나, 곧바로 다른 의견에 부딪혀 해산했”
다.(3.6.53) 이후 영조 대에도 신일청(申一淸, 1698~1770?)이 사군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역시 그때도 무산되었다(영조실록 46년(1770) 5/13).
143)  이는 당시 강계부사江界府使 신대년(申大年, 1731~?)이 실행한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민족이 떠난 틈을 타 그 사이에 4천 여 명의 민간인이 개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그간은 묵인만 하다가 이때 개간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었다.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 
1740~1829)은 정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방금 강계부사 신대년의 첩정
을 보니, ‘마전령麻田嶺과 자작령慈柞嶺 사이를 백성들이 새로 개간할 수 있는 곳으로 허락해 주
고 삼천방三川坊이라 이름하여 9개의 마을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호는 
1,161호이고 남녀 인구는 3,734명입니다. 새로 개간한 전지가 6,465일경日耕이며, 그중에 평전
은 3,070일 3시경時耕이고 산전은 3,394일 3시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조실록 18년
(1794) 11/19.
144) 묵힌 지가 오래되어 땅심이 매우 좋아 “조 1승升을 파종하면 7~8석을 얻을 수 있”었기에
(3.6.54) 인구가 나날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대에 삼천방 개간 허가 시, 호 당 인구는 
평균 3.2명(=3,734명/1,161호) 정도였기 때문에(위의 주석 참고) 1만 호가 넘은 당시 인구는 3
만 명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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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적을 통해 ‘관둔’을 설치함으로써 진과 보가 양강兩江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민둔은 국경의 공지에 진출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였
다. 이와 더불어 서유구는 이 민전에서 정전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가 국경
의 민둔과 관둔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나열했던 10가지 중 7가지는 농
업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경제력 향상이었다. 국경 둔전에서 농법의 제도화가 갖
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민둔과 관둔의 상보적 구상을 통해 
서유구는 국경 지역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이상적 토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찾았던 것이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의상경계책의 11목 중 유일하게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서유구 둔전론을 처음으로 분석한 김용섭은 그의 둔전론을 “토지소유
관계土地所有關係나 농업경영관계農業經營關係의 전면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되, 
현실사회現實社會에서의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 점진적이고도 무리 없는 방법
으로써 이를 성취하려는” “새로운 농업경영론農業經營論이고 농업개혁론農業改
革論”이라 평가했다.145)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측면에서 새로운 개혁론을 제시했
으면서도 그 방법은 점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유구의 둔전론은 그에 따
르면 조선후기에 정착된 지주제를 타파하여 토지를 몰수하려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시 새롭게 부상한 농업경영자인 ‘경영형부농
經營型富農’들의 농업경영방식을 국영농장인 둔전에 도입하고서 ‘경영형부농’을 
둔전에 흡수하여 이들과의 유대를 통해 농민층에게 부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
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했으며, 결국 지주의 농업경영을 둔전에서의 경영방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146) 그리고 둔전에서의 경영의 본
질은 임금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바로 자본가적資本家的인 농
업경영農業經營, 자본제적資本制的인 생산양식生産樣式과 흡사”하다고 이해했
다.147) 따라서 “그 개혁방안改革方案은 순전히 농민위주農民爲主가 아니라 지주
층地主層의 입장도 살리고 있는 절충적”인 것이었고, 이런 점에서 “생산력의 발
전이나 생산관계生産關係의 변혁이라는 점에서는 뛰어난 것이지만, 모든 농민農
民의 경제적 평등화를 추구해야 할 농업개혁農業改革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145)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152~154쪽.
146) 같은 책, 157~158쪽.
147) 같은 책,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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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론을 내렸다.148) 요컨대, 김용섭은 서유구의 둔전론이 지주층과 농민층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살린 절충적 입장이었고 결국 모든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달
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서유구의 ‘한계’에 대한 김용섭의 비판은 서유구를 비롯한 조선후기의 
경세론자들이 균전론·한전론·여전론 등처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지주제를 타
파한 뒤 다시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
고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유구는 토지의 균등 분배보다는 전정의 기본 방향인 
‘공평 과세’를 더 중시했다. 그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전정이 문란함으
로써 야기된 농민의 부당한 수탈을 광정하는 일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즉, 전정의 개혁이 토지소유관계의 개혁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
았던 것이다. 정조가 시행한 과시課試에서 서유구가 한전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도 있으나 그 뒤로 한전론을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 둔전론을 내세웠던 이유
는, 현실적으로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한 공평 과세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유구의 이런 판단은 토지소유관계를 재조정하는 방안만이 
전정의 모순을 타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김용섭에 이어 유봉학도 서유구의 둔전론을 통해 그의 농정론 전반을 분석하
려 했다. 그는 서유구가 “당시에 광범위하게 달성되었던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그것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그의 새로운 농업기술론을 적용하여 최대의 생산
성을 올림으로써 (농업문제를) 해결해 보려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세 수취의 
모순을 해결하고 유민流民을 둔전에 흡수함으로써 당시의 큰 사회문제 중 하나
인 유민을 정착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149)
그러나 유봉학은 북방 민둔의 둔전 책임자를 등용할 때 문과가 아닌 무과에 
응시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서유구의 등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점, 
둔전 안의 민의 존재 형태나 처지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결여된 점, 국가 재정
의 확충에만 주목한 나머지 민간의 부세 수취상의 모순을 부차적으로 다루었다
는 점,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거나 토지 소유의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서 서유구의 둔전론은 생산 담당자층인 향촌 백성의 입장
과는 유리되었다는 한계를 가진 ‘온건한 농업정책론’이라고 평가했다. 유봉학은 
148) 같은 책, 176쪽.
149) 유봉학, 앞의 책,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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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유구 농정론의 한계가 경화거족 출신 전직 관료로서의 처지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유구의 둔전론이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유봉학
의 평가는 의상경계책 중 둔전론만을 분석하고 다른 건의안을 살피지 않은 결
과였다. 서유구가 결부법과 양전법의 폐해라든지 수확이 적은 관행 농법의 폐해 
등을 논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농민의 문제를 소극적이거나 부차적으로 다
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작반수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혁신적인 토
지소유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한계라는 비판도 김용섭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급진적 개혁론을 주창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형원·
박지원·정약용 등이 주장한 지주 토지의 몰수를 통한 토지재분배는 당시 상황에
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론으로서, 서유구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그의 사상에 한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서유구가 광범위하게 퍼진 지주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실현할 수 있
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강 제2
목에서 보았듯이 견종법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향상된다면 결국 
왕도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은, 당시 농민을 수탈하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농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서 서유구는 자신이 과거에 한 때 몰두했던 경세학을 ‘흙으로 끓인 
국[土羹]’이요 ‘종이로 만든 떡[紙餠]’이라 여겼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행포지 서문｣(1825년)의 이 말은 의상경계책을 쓴 지 5년 뒤의 술회였다. 이 
서문을 쓸 당시 가장 최근에 쓴 경세론적인 글은 의상경계책이었기 때문에 그
의 술회는 자신의 이 전정론과 농정론조차도 ‘토갱지병土羹紙餠’이었다고 후회한 
글일 수도 있다. 다른 경세론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자신의 
의상경계책에 대해서조차도 실현될 수 없는 토갱지병의 구상으로 평가했다면, 
이는 서유구 자신의 ‘현실적 제안’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
론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온건한 농업정책론’이었다는 유봉학의 평가와는 달리 서
유구의 농정론은 그리 온건하지 않았다. 둔전론 자체만을 살폈을 때는 온건해 보
일 수 있으나 의상경계책 11목 전체를 연관 지어 볼 때 각 목 하나하나가 정
부에서 시행되기 쉬운 제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11목 중 의상경계책 저술 
이후에 조선에서 실현된 사례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제8목인 “좋은 종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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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그것도 서유구 자신이 의상경계책
이 작성된 지 18년 뒤에 헌종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결국 구입한 중
국의 종자를 실험 재배한 사람도 서유구 자신이었다. 이 종자가 조선에 퍼트려졌
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방식을 감안하면 이 또한 서유구의 
실험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서유구가 제안한 11목 모두 당시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사항들이었기에, 그는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현실을 분석·비판했고, 구체
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제도 시행 당위론을 펼쳤으며, 시행을 반대했던 강고한 
여러 반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재반론을 해가며 실현가능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의상경계책의 전정론과 농정론은 제출조차도 못했고, 대부
분이 조선에서 실현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조선 초부터 400여 년 실시된 결
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고 방전법 등으로 양전법을 강구하자는 제안은 토지제도
의 전면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제안이었으며, 수리 진흥 같은 농정론도 조
선 역사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서
유구 농정론은 결코 온건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유구의 둔전론에 
대해 전면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도 무
리 없는 방법을 취했다고 했던 김용섭의 평가를 받아들일 만하다.
서유구의 둔전은 시범농장이자 국부창출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논에서는 영남의 이앙법, 밭에서는 중국의 견종법이라는 핵심 농법을 제도화하
되, 운영 방식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인 정전제도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시험무
대였다. 내지 둔전에서는 국가의 비축미를 확보하려 했고, 국경 둔전이나 도서 
둔전에서는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에 백성을 진출하게 하여 둔전의 본래 목적인 
병농일치를 통해 국경 방비를 튼실하게 하려 했고, 오랫동안 휴경지여서 비옥한 
농지가 될 수 있었던 이 둔전을 통해 국부를 늘릴 수도 있었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빈농층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효과를 창
출할 수 있었다. 내지 둔전에서는 금위영이나 어영청에 입대한 군인 중 영남의 
젊은 농부에게 식솔까지 데려와 살 수 있게 하거나,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의 인
부들에게 연봉을 후하게 지불한다거나, 경기 지역의 유랑민을 선발하여 집을 제
공해주는 경우는 모두 고용 형식의 선발이었다. 변경 둔전 중 민둔의 경우는 정
전제도의 세금(수확량의 10퍼센트)만 내는 자영농을, 관둔의 경우는 지주제를 적
용한 소작농을 육성하려 했다.(3.6.24~39, 3.6.71~73) 내지 둔전이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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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국경에 비어 있는 땅이 천 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둔전 개발로 
창출되는 고용 효과와 자영농 육성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유구의 둔전론은 또한 중간층의 수탈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가 거
론했던 결부법과 양전법의 폐단 중 서리층의 부정을 통한 수탈이 아주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간층의 횡포로 인해 백성의 삶은 황폐화되고,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일반 농지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시 둔전에서도 중간관리층의 횡포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 한 예로, 군문 둔전
에서 ‘봉명별장奉命別將’을 둔전관리자로 파견한 이유 중 하나는 군문 소속이 아
닌 일반인이 중간 관리직을 맡음으로써 수탈을 자행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
이었다.150) 만약 의상경계책에 실린 서유구의 제안들이 실현되었다면, 기존의 
농지에서 일어난 이 같은 중간 수탈의 폐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다. 경묘법을 
통한 양전이 시행된 둔전을 전농관이나 백부장·천부장(국경 민둔의 경우) 등이 
직접 관리하고 수취하여 중간층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
묘법 시행만으로도 이전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간층의 양전 비리를 줄일 
수 있었다. 전농관의 경우 이들의 실적을 고과하여 목민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었고, 백부장·천부장은 시범 정전제도의 책임자로서 세습을 할 수 있었다. 전농
관이나 백부장 등은 둔전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밝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의 지시를 받는 중간관리층이 노골적으로 수탈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둔전을 제기한 서유구의 정책이 조선후기 농
정론의 역사에서 새로운 제안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남구만·서미수·박지원·박제
가 등 둔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선인의 주장을 흡수한 서유구는 중국의 
재용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전에 어느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던 방식
의 둔전론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제안했다. 서유구가 내지 둔전과 국경 둔전을 
통해 전국을 국가의 통제권에 두는 둔전형 국영농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 즉 전 농지의 국유화를 목표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둔전론
을 통해 농법을 제도화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국의 농지에서도 둔
전의 농법을 본받을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서유구의 강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50) 宋亮燮, 앞의 책, 201~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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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 의상경계책의 농업사적 의의
의상경계책의 저자 서유구는 정조 대 가장 현달한 경화세족 대구(달성) 서씨 
가문의 일원으로 일찍이 할아버지 서명응과 생부 서호수의 지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서유구는 서명응의 농서인 본사의 일부를 집필하면서 농학에 
눈을 떴다. 입사入仕한 뒤에 그는 정조 대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약하며 경학
과 경세학의 식견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국가적 편찬사업에 참여했다. 초계문신
의 과시課試에서 제출한 ‘농대農對’(1790년)와 정조의 윤음에 호응하여 쓴 ‘순창
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1799년)는 그의 젊은 시절에 형성된 농정론을 잘 보
여준다. 이 시기부터 농서 저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서유구는 그러나 부친과 부
인의 연이은 사망과 정조의 급작스런 서거를 겪으면서 농서 저술의 기회를 상실
했다. 1806년 ‘김달순 옥사’에 연루된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정치적으로 몰락하자 
서유구 또한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정치적 방폐放廢로 서유구는 이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
기 위해 묘향 장단長湍 주변을 여러 차례 옮겨다니며 농사와 어업에 종사해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농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농업론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한갓 농정을 논하는 위정자로서가 아니라 농부이자 농학자로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농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포지·난호어목지 등 농업, 목축, 어업에 관계된 실용
서를 저술했고, 이를 토대로 농촌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실용백
과사전인 <<임원경제지>> 저술도 시작했다. 18년간 지속되었던 귀농기에 서유
구는 시골에 사는 사대부에게 유용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임원경제학’
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졌다. 또한 대규모 양전이 10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순조가 1819년 양전령을 내리자 서유구는 그 동안 축적했던 자신의 농
정 사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왕에게 쓴 정책 건의문인 의상경계책을 짧은 시
간에 완성했다.
1823년 서형수의 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직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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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거치면서 귀농기에 품었던 자신의 농정론을 정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방관으로서 그는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했고, 농우農牛를 구입하여 백성에서 빌려주었으며, 전라도 감사에 재직할 때에
는 고구마 재배법 보급을 위해 종저보를 간행해 관할 읍에 보급했다. 역시 전
라도 감사 시절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 자동양수기인 자승차를 제작하고자 했으
며, 이에 성공하지 못하자 그 대신 학음鶴飮이라는 수차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귀농기에 시작했던 <<임원경제지>> 저술은 계속되
어, 보충과 수정이 계속되면서 그 양도 늘었다.
서유구의 일생에서 농학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결과 그는 종합적인 농업론
을 형성했다. 이 중 의상경계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세론의 대표적인 저술
이다. 의상경계책에서 서유구는 토지제도·양전법·농정이라는 세 가지 대주제에 
대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2가지, 양전법과 관련해서는 3가지, 농정과 관련해
서는 6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앞의 두 강은 
농지를 적절히 구획하여 거기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려는 전정의 영역이었고, 
제3강은 농지에서의 수확량 증대를 우선의 목표로 삼는 농정의 영역이었다. 이 
중 특히 제3강 제6목의 둔전론은 전정과 농정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시험 
농장의 제도를 개진한 것이었다.
서유구의 제안에 따르면, 토지제도는 ‘개혁[更張]’해야 하고, 양전법은 양전 기
술을 정확히 ‘강구[講磨]’해야 하고, 농정은 ‘시행[施措]’되어야 했다. 그가 보기
에 곡식 생산량 증대라는 최종의 산물을 얻기 위한 필수요건은 토지제도의 개혁
이었고, 그 개혁의 핵심은 ‘결부법’을 ‘경묘법’으로의 변환하는 일이었다. 경묘법
은 길이의 표준을 제도화하는 일이었다. 경묘법으로 전환된 뒤로는, 이를 토대로 
토지 넓이를 정확히 재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양전법인데, 서유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방전법’이었다. 방전법을 익숙하게 시행하면 은결이나 
누결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지 않아 양전법도 표준화가 가능했다. 이로써 토지제
도가 완성된다.
서유구가 셋째 ‘강’으로 제안한 ‘농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바로 이 토지제도
와 양전법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국부창출론이었다. 그는 먼저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하여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을 농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농시를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영남의 논농사법과 구전법이나 대전
- 131 -
법(견종법) 등의 효율적인 경종법을 보급시켜 논밭에서의 소출을 최대한으로 올
리려 했고, 재해로 인한 대흉을 면하기 위해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종자를 구입
하도록 했으며, 가뭄 대비는 물론이고 홍수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수리를 진흥시키려 했고, 수리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를 논으로 전환하는 일과 
간종·근경 등 당시 성행하던 농법인 밭에서의 이모작조차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정을 포함한 큰 의미의 농정에 관한 자신의 구상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둔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유구의 이 같은 제안들은 경묘법, 즉 주척 6척을 1보로 삼는 정전제
의 토지 구획이 이루어진 토대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에서는 기존의 농업사 연구에 제시된 ‘조선후기 농업기
술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과는 다른 측면이 여러 곳에 나타난
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달’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증대’했다고 알려진 주장
과 배치되는 입장들이 이 저술에 보인다는 것이다. 제3강 제2목에 주로 수록된 
당시 농업 풍토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이앙법의 발달과 확산이 농업생산력을 
제고했는지에 대해 서유구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노동 집약적인 
농법으로, 농법의 발달을 촉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윤작농
법, 즉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을 금지해야 할 농법으로 규
정하기도 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후기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간주된 
견종법은 서유구에 따르면 북부 일부 지방의 농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또한 
서유구가 보기에는 진정한 견종법이 아니었다. 농기구는 다양하지 못했고 규격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수차는 아예 없었고, 수리시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홍수와 가뭄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광작廣作 현상은 도리어 농업생산량을 떨어
뜨렸다고 진단했다. 위에서 말한 여러 요소는 오늘날 모두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달을 주도했던 요인들로 알려져 있었으나, 서유구는 후대 연구자들과 견해를 
달리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전국에 보급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에서 구상한 농정의 핵심은 ‘둔전에서의 견종법 시행’이
었다. 19세기 초반 조선은 밭이 전국 농지 중 약 75퍼센트를 차지했다. 논은 당
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수리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가 많았기 때
문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유구는 논에서의 이앙법에 대해 영
남에서 어느 정도 토착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반면 견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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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소출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농법이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
다. 서유구는 조선의 밭 농법을 모두 견종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
러나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급시키기에는 이전 농법의 관행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농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둔전이라는 국영농장이 매
개가 되어야 했다. 그는 둔전론에서 국부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대책을 제안
했다. 내지 둔전에서는 식량 비축과 국부창출에, 변경 둔전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내지 둔전이든 변경 둔전이든 둔전에서의 생산력을 담
보하는 핵심은 견종법이었다.
서유구는 이처럼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제도 및 양전 같은 
전정을 농정과 연결지었다. 그에 따르면 왕도정치는 토지를 구획하는 데서 시작
하고, 국부를 창출하고 백성의 삶이 여유로워지는 데서 완성된다. 토지의 구획은 
‘토지제도’와 정확한 ‘양전’으로 구현된다. 국부창출과 백성의 풍요로운 삶은 농
정의 합리적 시행을 통한 ‘곡식 생산량의 증대’로 구현된다. 이렇게 전정과 농정
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농정’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유구는 이전 위정자들과 경세가들이 농민의 일로 간주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던 ‘농사’의 세부 영역을 정책 제안의 요소요소에 배합했다.
이렇게 볼 때 서유구의 진정한 목적은 양전령을 계기로 의상경계책을 기획
했을 때부터 경진양전에서의 정확한 양전에 머물지 않았다. 경진양전은 보다 장
기적이고 포괄적인 농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방편적 계기였다. 그의 목적은 견종
법의 전국적 보급을 통한 조선 농업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었다. 그의 판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선진 농법을 국가 제도로 편입시키는 일이었
다. 경묘법, 양전법, 견종법, 둔전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농법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정과 농정이 모두 함께 제도화되어야 했다. 요컨대, 의상
경계책에서 구상한 농법 제도화의 핵심은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
으로 농사짓는 일’이었다. 따라서 서유구의 농정론 체계에서는 3강 11목이 유기
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기술 즉 농법의 제도적 혁신, 이는 조선에서 한 번도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조선후기에 광범위하게 퍼진 농업기술들 즉 이앙법, 근경, 
간종 등은 민간에서 오랜 시일에 걸쳐 자연스레 정착되었지, 관이 주도하여 제도
화한 농법이 아니었다. 물론 수리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이앙하는 풍습을 금지
하려 했다거나, 가뭄으로 이앙 시기를 놓친 경우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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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간헐적이거나 소극적인 간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농법 전체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장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선진 농법을 제도화하려는 박지
원·박제가의 법전론과 둔전론을 계승한 서유구는 옛 농법 중에서 견종법에 특히 
주목하여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그가 선진적이라고 판
단한 구체적인 농법을 둔전에 적용하려는 구상을 할 수 있었다. 의상경계책은 
견종법이라는 특정 농법을 제도를 통해 보급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다.
서유구에게 ‘경계’는 농지를 구획하고 방전법으로 양전하여 공평한 세금을 거
두어들이려는 전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구획된 농지 안에서 벌어지는 농사의 모
든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그에게 ‘경계책’은 전정과 농정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과세를 공정하게 하면서도 농업생산량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종합경제정책이었다. 
전정과 농정의 분리, 농정 중에서도 특히 농법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전정
의 틀과 연결지으려는 서유구와 같은 시도는 그 이전에 없었던 듯하다. 전정의 
결부법과 그에 연결된 양전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파생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결부법을 경묘법으
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소수였다. 서유구는 결부법의 폐단을 혁
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토지제도의 도입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 했다는 점에서 여느 농정가와 달랐다. 
전정은 전정대로, 농정은 농정대로 분리하여 생각했던 대부분의 경세가와는 달리 
서유구는 이 둘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상경계책은 
경계라는 전정 영역의 개념을 확장하여 농법을 다루는 농정 영역까지 종합적으
로 아우른 구상이었다.
서유구는 고대의 이상적인 경세가로서 구전법을 전한 이윤伊尹이나, 1묘에 3
승을 더 수확하는 농법을 가르친 이회李悝나, 견종법을 창안했다는 후직이나, 견
종법을 정비했다는 조과趙過 같은 인물들을 꼽았다. 서유구는 이들이 정전제도의 
전묘田畝 조성법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을 보급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제도화된 정
전제의 구획법과 농법(견종법)의 유제가 서유구 당시 청나라의 요동 지역에 남아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유구가 보기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농
법을 배우는 데 소홀한 결과 골에 작물을 재배하는 고대의 농법이 당시 거의 남
아 있지 않았고, 기존 농법만 추수하던 농민은 그 고대의 선진적 방법을 도입하
려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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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서유
구는 어쩌면 스스로 후직이나 이회 같은 역할을 자처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부터 농학에 대한 소양을 키웠던 그는 귀농기를 계기로 조선에서 가장 방대
한 농서를 저술했으며, 제2사환기에는 그의 농학적 소신을 정책에 반영하려 하기
도 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견종법을 보급함으로써 국부가 창출되
고 민생이 안정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렇게 서유구는 견종법이라는 농법을 제
도화하고 농법의 성공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침체해가는 
조선 사회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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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의상경계책 역주와 해설
제2부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했던 내용의 원전인 의상경계책 전문을 역주한 
뒤 해설한다. 역주의 대본臺本은 서유구의 문집인 <<풍석전집楓石全集>> 중 금
화지비집金華知非集에 상·하 2권으로 실려 있는(권11~12) 유일본이다. <<풍석
전집>>은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6권과 금화지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이다.1) <<풍석전집>>은 일찍이 영인된 
뒤2) 표점을 추가하여 <<한국문집총간>>(제288책)으로 재 영인되었으며3) 그 원
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웹사이트인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된다. 필자의 역주 
작업은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시작되었다.4) <<풍석전
집>>은 서유구 사후 30년 뒤(1875년 이후)에 편성되었다는 추측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5)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사료를 역주하는 작업은 우선 사료 전체를 완역해 낸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완역이 됨으로써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고, 후속 연구의 발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주문을 싣는 또 다
른 의의는 본 논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논문의 저자가 얼마나 이해했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을 원전의 전체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제1~3장에 실은 의상경계책 역주는 교감본校勘本과 함께 제공된다. 교감은 
1) 도서번호는 3436-4-1~8.
2) 徐有榘, <<楓石全集>>, 保景文化社, 1983.
3)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288, 民族文化推進會, 2002. <<韓國文集叢刊>> 288에는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碩齋稿 Ⅱ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의상경계책의 또 다른 영
인본으로는 행포지·종저보와 함께 수록된 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261~429쪽이 
있다.
4) 원문 25,000여 자를 일일이 입력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생략
하고서 쉽게 원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서비스 덕분이었다. 지
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원문을 쓰기 전에 나는 조창록 선생이 의상경계책을 입력
하고 초역한 선행 작업물을 제공받았다. 학위논문 주제를 선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
었던 이 작업물에는 조 선생의 많은 학적 노고가 들어가 있었다. 조 선생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이 역주는 조창록 선생의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필자의 독자적인 번
역의 결과이며, 따라서 오역과 잘못은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5) 이에 대해서는 제1부 3.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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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異本이나 인용문헌 등과 대조함으로써 필사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바로 잡
아 필자가 이해하는 원문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의상경계책은 유일본이기 때문
에 이본과 대조하는 대교對校 과정은 생략되었고 대신 저술에 활용된 서유구 자
신의 행포지와 본리지, 그리고 서유구가 인용한 다른 서적과 비교하는 타교
他校를 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의상경계책의 오류 글자를 상당 수 수정할 수 
있었다. 중국에는 ‘교감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있을 정도로 교감 전통이 오래 되
었고, 이 때문에 교감을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번역은 차치하고 교감본을 
작성하는 작업만으로도 학술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의상경계책 역주 작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원문 가공 방침>
1. 원문은 유일본이어서 사본 대조 과정은 없지만, 인용한 문장의 원 출전과 대
조하여 교감본을 작성했다.
2. 원문의 표점은 중국의 25사 표점 방식을 채택하되,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
낌표, 쌍점(:), 쌍반점(;),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가운데점(·) 등 총 9가지를 사
용했다. 번역문이 함께 제공되었으므로 서명, 인물, 지명 등의 기호는 생략했
다.
3. 원문은 필사본 원문 체제를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단, 원문에서는 존
경의 표현으로 왕이나 국가와 관련된 표현 앞에서 한 칸을 띄어 쓰고 있는데, 
이 띄어쓰기 방식을 존중하여 빈 칸에 네모 기호(□)를 넣었다. 당시 띄어쓰기
도 의미 전달의 한 수단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전 번역서에서는 이 띄어쓰기
를 거의 무시했다.
4. 원문의 주석에 들어가는 요소는 용어 및 문구 해설, 난해한 한자 풀이 등이
다. 
5. 교감사항에 대해서는 주를 달아 대교에 참고한 서적을 제시했으며, 다른 서적
과의 대조 없이 문의文意 상 필사오류로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역주
자가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며 수정했다.




1. 번역은 직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어색한 한글 투로 옮겨질 것 같은 부분은 
의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보충 역어를 괄호 표기 없이 첨가하
기도 했다. 또한 긴 문장에 대해서는 원문의 리듬과는 별도로 번역문을 짧게 
매듭지으려 했다.
2. 원문에는 체제 분류나 본문에 대한 번호가 없으나 가독성과 글의 체계 파악을 
위해 역주자가 번호를 부여했다.
3. 번역문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문에 없는 간단한 제목을 달기도 
했다. 이 제목 앞에 부여한 번호는 제1~3장의 절 및 소절에 부여한 번호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3. 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주석을 달고, 대신 역주
자의 가설을 제시하려 했다.
4. 번역문에 확신이 없는 곳은 밑줄을 그어 독자가 참고하도록 했다.
5. 번역문에서는 가급적 한자 병기를 피했다. 오른쪽에 원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
문이다.
6. 번역어는 가급적 쉬운 단어를 쓰려 했다.
7. 역주에서는 서유구가 언급한 말의 출처를 가급적 제공하려 했다.
<해설문 방침>
1. 역주에 이은 해설은 각 강이나 목을 단위로 첨부했다. 
2. 역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목의 내용을 정리했다.
3. 정리 내용 중에 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관련 
배경 지식과 현대의 연구 결과와의 차이 등을 설명하려 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의상경계책 역주는 ‘연구 번역’을 목표로 한다. 연구 
번역은 원문의 현대적 가공 단계부터 역주자가 간여하여 번역의 전 과정(자료 정
리→교감과 표점 작업을 통한 정본화→이를 토대로 한 번역→번역문 이해를 돕
기 위한 역주→참고문헌 정리→해제 및 논문)에서 이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학
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한계를 
가급적 정확히 밝히고 뒷날의 보완을 기다리고자 했다. 번역 연구 결과를 논문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번역이 단지 타인의 글을 옮기는 단순 기술행위가 아니






1.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두 가지
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1.1.1. 팔폐(八弊, 결부법의 8가지 폐단)
1.1.1.1. 제1폐: 이름이 바르지 않다
1.1.1.2. 제2폐: 본말이 전도되었다
1.1.1.3. 제3폐: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1.1.1.4. 제4폐: 서리의 횡포 제어가 불가하다
1.1.1.5. 제5폐: 복잡한 계산법으로 양전이 재해가 되었다
1.1.1.6. 제6폐: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
1.1.1.7. 제7폐: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
1.1.1.8. 제8폐: 법조문이 어렵다
1.1.1.9. 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
1.1.2. 오의(五議, 결부법을 지지하는 5가지 주장)
1.1.2.1. 제1의: 주나라 제도를 본받았다
1.1.2.2. 제2의: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이다
1.1.2.3. 제3의: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
1.1.2.4. 제4의: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
1.1.2.5. 제5의: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다
1.1.3. 제안
1.2.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른다
2.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세 가지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낸다




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의상경계책 하
3.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3.1.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를 알려준다
3.2.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다
3.4.1. 3무無와 1유有
3.4.1.1. 제1무: 도랑과 하천(소통이 없음)
3.4.1.2. 제2무: 방죽과 제방(물막이 시설이 없음)
3.4.1.3. 제3무: 수문과 수차(양 조절이 없음)
3.4.1.4. 제1유: 저수지(저장 시설은 있음)
3.4.2. 피해의 영향
3.4.3. 대책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힌다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3.6.1. 둔전 시행의 필요성





3.6.3. 둔전의 운영 및 보급
3.6.4. 초기 비용 마련 방안
3.6.5. 농우 구입 및 농부 모집 방안
3.6.6. 지방 둔전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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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내지 둔전론을 제기한 이유
3.6.8. 국경 둔전
3.6.8.1. 국경 읍과 진영의 필요성
3.6.8.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 둔전 활용
3.6.9. 국경 개척의 10리(利, 이익)
3.6.9.1.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3.6.9.2. 제2리: 국경지대의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3.6.9.3.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3.6.9.4. 제4리: 평안도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3.6.9.5. 제5리: 견종법 시행 용이
3.6.9.6. 제6리: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3.6.9.7.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3.6.9.8. 제8리: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3.6.9.9.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3.6.9.10.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확보
3.6.10. 도서 지역 둔전
3.6.11. 둔전은 부국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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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상경계책의 전정론 1(토지제도)
: 의상경계책 상권
1.1. 서유구 도입부 및 제1강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두 
가지’
1.1.1. 서유구 도입부
0.1. 엎드려 아뢰옵건대, 정사를 집행할 때 널리 자문을 구하는 일은 어진 임금
의 아름다운 모범이요, 때를 만나 좋은 계책을 올리는 일은 뜻있는 선비의 반짝
거리는 욕망입니다. 제가 초야에 엎드려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은 논밭 일
이고, 듣고 보는 것은 밭 갈고 씨 뿌리고 재배하는 일인지라, 생각은 논밭의 일
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논밭의 근심거리가 천하의 일에 앞서기도 합니다.
伏以臨事博詢,明王之懿範,逢時獻猷,志士之顯欲.臣跧伏草野,所朝夕者田父耘夫也,所
耳目者耕播樹藝也.思不出乎畎畝,憂或先於天下.
0.2. 저는 우리 동국의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사안이 2가지요, 양전
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이 3가지요,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사안
이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6)
竊以爲我東田制之亟宜更張者二,量法之亟宜講磨者三,農政之亟宜訓勵者六.
0.3. 마음에 둔 말은 날로 많아지지만, 전하께서 계신 곳에 바칠 길은 없습니다. 
최근에 듣자하니 신료들이 전하께 주청을 드리자 양전을 시행하라는 하명을 하
셨다 합니다.7)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저의 말조차도 전하께 전달되지 않을 듯
6) 이와 같이 토지제도, 양전법, 농정 등으로 나누어 언급된 11항목을 ‘3강綱 11목目’이라고 명명한
다.
7) 순조실록에는 순조 19(1819) 12/10, 양남(호남·영남)에 양전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
備邊司謄錄에는 동년 12/12에  나온다. 순조 20년(1820) 6월, 양전 시행을 적극적으로 동조했
던 영의정 서용보의 하차로 전국 양전은 시들해지다가 결국 취소되었다.(金容燮, 韓國近代農業
史硏究 Ⅰ, 지식산업사, 2004, 335~336쪽) 서영보의 하차가 실제로 양전 준비 상황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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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에 급히 제 소견에 조목을 나누고 경계책의 한 방도를 지어서 목욕재
계한 뒤 옮겨 적어 전하의 숭고한 뜻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胸中之言日多,天門之獻無階.近者伏聞臣僚上言,量田有命.今而不言,言亦無及,輒敢條
其說,爲經界策一道,齋沐繕寫,干瀆□8)崇嚴.
0.4. 전하는 말에 “미친 이의 말에서도 어진 임금께서는 고르신다.”고 합니다. 오
로지 전하께서 저의 참람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잘 살펴 주
소서. 신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떨리는 마음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傳曰:“狂夫之言,明主擇焉.”惟□殿下寬其僭9)而察其愚焉.臣無任隕越戰恐之至.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순조 20년(1820) 양전 실무 지침서인 ｢양전사목量田事目｣을 작성
하여 순조에게 보고하는 등(순조실록 20년(1820) 3/27) 양전에 의욕적이었던 경상감사 김이
재(金履載, 1767~1847)가 사직 상소를 올리고(8월 4일), 이어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잦은 흉년으로 인해 진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양전을 연기하자는 건의를 받아
들여(8월 2일) 결국 양남의 양전 시행령을 철회했다.(비변사등록, 순조 20년(1820) 8/24; 순
조실록 20년(1820) 8/25.) 그러므로 이 글은 순조 20년 상반기 몇 개 월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 이 네모 기호가 있는 곳의 원문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표현 앞에서 한 칸을 비우는 조선 지식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남겨
놓기 위해 네모 기호를 표기해두었다. 이하 동일.
9) 僭: 金華知非集 (儹-先先+文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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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해설>
정조 14년(1790)에 관직 활동을 시작한 서유구는 16년 간 내·외직을 거쳐 순
조 6년(1806) 1월 홍문관 부제학(정3품)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김달순 옥사에 
작은 아버지 서형수가 연루되자, 사직 상소를 올리고서 한양 주변에서 잠시 머물
다 묘향인 경기도 장단으로 낙향했다. 이후 장단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농사를 
짓고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동시에 농서 및 <<임원경제
지>> 등을 저술하고 있었다. 첫 단락(0.1)의 두 번째 문장은 당시(순조 20년) 15
년 째 귀농 생활을 하면서 농학 연구에 심취해있던 서유구의 관심사를 요약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말은 한 촌로의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그의 생활과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의상경계책 전체가 논밭의 일에서 출발
하고 논밭의 근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조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의상경계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한다. 양전을 시행하라는 순조의 
명령을 계기로 ‘경계책’을 썼다고 하면서, 이 시점이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왕에
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었다고 했다. 서유구는 순조의 양전 시행
령과 자신의 ‘논밭의 근심거리’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서 
왕에게 건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을까. 얼핏 보기에 양전은 국가 행정의 일환이고 
논밭의 근심거리인 농사는 백성의 생계의 일환이라, 큰 연관이 없을 것 같다. 농
지 넓이를 재는 전정田政은 농민이 간여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에 비해 농사는 
지방 수령도 함부로 아는 체 할 수 없는 농부만의 고유 영역이었다. 비록 수령이 
권농을 통해 농사에 적지 않게 간여하기는 하지만 농작업의 세부 노동 행위로 
들어가면 깊숙이 간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만 16년 간(1790~1806)의 중앙 관직과 지방 수령(순창군수, 의주부윤, 여주
목사)의 경험이 있던 서유구는 귀농기 15년 차(1806~1820)가 될 무렵 작은아버
지 서형수를 사면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자신이 곧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던 차였다. 그리고 <<임원경제지>>를 저술하면서 그간 농촌 및 농업
에 최고의 전문적인 소양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런 그가 전정과 농사를 연계시켜 
국가 경제를 개선해보려는 건의를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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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1목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기’
1.1.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1.1.1. 토지제도에서 서둘러 개혁해야 할 사안이 2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결부
법結負法을 경묘법頃畝法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田制之亟宜更張者二,一曰‘改結負爲頃畝法’:
1.1.2. 제가 듣기로 예부터 토지제도는 반드시 경묘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길이를 잴 때 푼과 치 단위가 있고, 양을 잴 때 되와 약龠10) 단위가 있고, 
건물의 규모를 따질 때 채나 칸으로 해야 하고, 옷감을 재단할 때 자나 폭으로 




1.1.3. 그런데 우리 동국에서는 일마다 중화를 본뜨면서도, 오로지 토지제도에서
만은 고려 말의 천박한 풍습을 답습하였습니다. 지금의 ‘결․부․파․속’이란 역대 고
금으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말입니다.11) 
我東事事模擬中華,而獨於田制,因襲麗季之陋.今所謂結․負․把․束者,古今歷代之所未聞,
寰宇八埏之所未有.
1.1.4.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의 양전법은 농지를 6등분하였는데, 
등급마다 치수가 달랐습니다. 1등전의 측량자[量尺] 길이 1척은 주척으로 4.775
척이고, 2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5.179척, 3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5.703
척, 4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6.434척, 5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7.55척, 6
등전의 측량자는 주척으로 9.55척입니다. 또 측량자로 1척12)은 1파이고, 10파는 
10) 약龠 : 반홉 또는 1/10홉.
11) 유형원 이후로 결부법의 문제를 서유구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논의는 정약
용의 경세유표를 제외하고 거의 찾기가 어렵다.
12) 1척 :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척인 넓이. 즉 1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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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 10속은 1부, 100부는 1결입니다.13) 1등전은 1결이 중국의 38묘이고, 2등
전은 44묘 7분, 3등전은 54묘 2분,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은 152







1.1.1. 팔폐(八弊, 결부법의 8가지 폐단)
1.1.5. 저는 일찍이 우리 동국의 결부법을 중국의 경묘법과 비교·정리하다가 그 
득실을 연구했는데, 결부법의 폐단으로 대략 8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臣嘗以我東之結法,較絜乎中國之頃法,而究觀其得失,則結法之弊,槩擧之有八.
1.1.1.1. 제1폐: 이름이 바르지 않다
1.1.6. 무릇 경묘법은 땅의 경계로 나눈 네모난 모양의 넓이요, 결부법은 세금제
도로 조정한 세금의 양입니다. 토지제도를 마련한다면서 땅의 넓이를 구하는 방
법을 쓰지 않는다면, 옷을 재단하면서 자를 버리거나 건물 규모를 따지면서 채나 
칸으로 하지 않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夫頃畝者,經界之方面也;結負者,租稅之劑量也.制田而捨方面,何異裁衣而捨尺寸,數屋
而不以楹架哉?
1.1.7. 중국의 경묘법은 먼저 경계의 사방 넓이를 일정하게 하고 그 뒤에 땅의 
비옥도를 살펴 그 땅의 세금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따라서 농지를 기준으로 삼았
13)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척2=1파2, 10파2=10척2=1속2, 10속2=100척2=1부2, 100부
2=1,0000척2=100척×100척=1결2.
14)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亞細亞文化社, 1986, 37~39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6
쪽. 본래 이 부분은 經國大典 卷2 ｢戶典｣ ‘量田’에 나온다.
15) 이 단락은 반계수록과 내용이 비슷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반계수록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0쪽.
16) 七分: 金華知非集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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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결부법은 먼저 세금의 양을 정하고 그 뒤에 땅의 비옥




1.1.8. 농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頃․묘畝․부夫․정井18)은 모두 농지라는 의
미이고, 세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부․파․속은 모두 세금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뜻을 보면, 법을 만든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以田地爲主,故頃畝夫井皆以田地爲義;以租稅爲主,故結負把束皆以租稅爲名.觀其命名
之義,而制法之本意可見矣.
1.1.9. 저는 옛 성왕들께서 토지를 경영하실 때 농지를 나눠 주고 재산을 규제하
시는19) 까닭이, 하늘의 일을 대신하여 백성을 먹여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




1.1.10.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게 따라가지 
않고, 말이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20) 우리나라의 결부라는 
이름은 진실로 이웃나라에서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 폐단입니다.
孔子曰:“名不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我□國結負之名,誠不可使聞於鄰國:其弊
一也.
17) 이 단락은 유형원의 표현과 비슷하다.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1쪽.
18) 경頃․묘畝․부夫․정井: 6척=1보步(또는 5척=1보), 100보=1묘(또는 240보=1묘), 100묘=1경, 3경
=1부, 3부=1정.
19) 孟子 ｢滕文公 上｣ 3에 “分田制祿”이란 표현이 나온다.
20) “名不正則言不順,言不順則事不成.事不成則禮樂不興.禮樂不興則刑罰不中,刑罰不中則民無所錯手
足.” 論語 ｢子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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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제2폐: 본말이 전도되었다
1.1.11. ‘체體’가 선 뒤 ‘용用’이 행해지고21), 근본이 정해진 뒤 말단이 거행되는 
일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뜻이요, 변하지 않는 떳떳한 도리입니다. 농지는 ‘체’
이자 근본이요, 세금은 ‘용’이자 말단입니다. ‘체’를 바르게 세워 ‘용’을 조절하면 
벼리가 들려지고 그물코가 펼쳐져 ‘용’(쓰임)이 바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반면 




1.1.12. 그러므로 중국의 경묘법은 땅의 넓이가 바르기 때문에 농지에는 탈루의 
폐단이 없고, 고르지 않은 과세도 훤히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결부
법은 땅의 넓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는 탈루의 폐단이 있고, 쉽게 밝힐 
수 있는 과세조차도 종종 가죽 없는 털22) 꼴이 됩니다. 경묘법과 결부법의 이해




1.1.1.3. 제3폐: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1.1.13. 지극한 한결같음이 아니면 천하의 어지러움을 통제할 수 없고, 지극한 
가지런함이 아니면 천하의 들쭉날쭉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선왕께서 토지제도를 제정하실 때 반드시 먼저 척도를 바르게 한 뒤 쟁기 하나
로 흙을 갈아엎어 생긴 밭두둑 규격을 너비 1척 깊이 1척으로 하셨고,25) 1묘의 
21) 이 구절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나온다. “是其一體一用,雖有動静之殊,然必其體立而後
用,有以行則其實亦非有兩事也.” 中庸章句大全 上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의 주석.
22) 과세의 기준인 땅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의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유사한 구절이 다음에서 확인된다. “皮之不存,毛將安傅?”(가죽이 없으면 털은 어디에 붙겠는가?) 
춘추좌전 ｢僖公｣ 14. 
23) 둘째 폐단의 주요 내용은 유형원의 표현과 비슷하다.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
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1쪽.
24) 皮不存之毛: <<叢刊>>에 몇 군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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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척법은 과법(科法, 그루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법)과 기준을 같이 하고, 
경법(耕法, 발갈이법)은 보법步法과 기준을 같이 하고, 보법은 묘법畝法과 기준을 




1.1.15. 여기에서 묘를 100배 하여 경頃이 되고, 경을 9배 하여 정井이 되고, 정
을 4배 하여 읍邑이 되고, 이어서 4정井27)이 전甸이 되고, 4전이 현縣이 되고, 
4현이 도都가 되고, 4도가 동同이 되기에 이르기까지28) 모두 이 척도를 쓰니, 
사해의 사방과 구주의 관할 구역의 문서를 한 번 펼치면 일목요연합니다. 이는 
참으로 척도가 바르게 되어 나눈 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29)
25) 周禮 ｢考工記｣ ‘匠人’에 나온다. “爲溝洫,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畎.” 農政
全書 卷4 ｢田制｣ ‘玄扈先生井田攷’(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95쪽)에서 재인용했다.
26) 一畝之代: 周禮·農政全書 一耦之伐. 번역은 周禮·農政全書에 의거함.
27) 井: ‘丘’의 오기로 보인다. 周禮, 農政全書校注 참조.
28) 이와 같은 토지구획은 周禮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經土地而井牧其田野.九夫爲
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四甸爲縣,四縣爲都.以任地事而令貢賦.” 周禮注疏 卷11 ｢地官司
徒｣ ‘小司徒’.








29) 주척은 동同에 이르기까지, ‘척→보→묘→경→정→읍→구→전→현→도→동’이라는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준 단위이자 농지 넓이를 재는 기준 단위인 것이다. 지금 미터법과 길이 차이가 있을 
뿐 확장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경묘법은 길이 단위(척, 보)와 넓이 단위(묘~동)가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표1).





1.1.16. 우리나라 결부법에 척도가 없지는 않지만, 여섯 등급에 대한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아, 거의 작은 풀줄기와 큰 기둥의 차이31)만큼이나 커서, 등급에 따
라 척 수가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같은 들판에 있으면
서도, 동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가 서쪽 두렁에 있는 1결의 몇 배가 되
기도 하고, 북쪽 두렁에 있는 1결의 실제 넓이가 남쪽 두렁에 있는 밭에 비해 겨
우 반을 넘기기도 합니다.32) 
我□國結法非無尺度,而六等量尺之不齊,殆若莛之與楹,隨等異量,漫無統紀.同在一坪之
內,而東阡33)一結之實積或倍蓰於西阡,北陌一結之實積或强半於南陌.
1.1.17. 그러므로 삼남지방(경상·전라·충청도)의 농지 결수가 서북지방(관서·관북, 
즉 평안·함경도)보다 4배나 많은 이유는 넓이가 서북지방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
니다. 또한 양서지방(해서·관서, 즉 황해·평안도)의 농지 결수가 동북지방(관동·관
북, 즉 강원·함경도)보다 배나 많은 이유는 동북지방보다 넓이가 넓기 때문이 아








30) 서유구가 본리지에서 고증해낸 주척의 길이를 23.1cm로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묘=6척×600척=23.1cm×6(가로)×23.1cm×6×100(세로)=1.386cm×138.60cm=3600척
2×0.2312cm2=58.4평.
   1경=100묘=138.6m×138.6m=1,9209.96m2=5840평,
   1정=9경=415.8m×415.8m=17,2889.64=5,2560평.
31) 작은~차이: 아주 큰 차이의 비유적 표현. 莊子集釋 卷1下 ｢齊物論｣ 第2, 中華書局, 69~70쪽.
32) 앞의 세 단락(1.1.13~14, 16)은 행포지와 이를 수록한 본리지의 구절과 거의 같다. 杏蒲
志 卷1 ｢田制｣(農書 36, 33~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5~96쪽.
33) ‘阡’은 남북 방향으로, ‘陌’은 동서 방향으로 난 논밭의 두렁길이다.
34) 幅員: 너비와 둘레, 곧 강역의 넓이.
35) 延袤: 길이와 너비, 곧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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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於東北也.如此則安用量地爲哉?
1.1.18. 옛날 송나라 신하 소순蘇洵36)은 동쪽 집과 서쪽 이웃의 잣대가 다르다 
하여, 당시의 법이 분명치 않다면서 크게 탄식했습니다.37) 더욱이 떳떳한 나라에
서 땅을 분할하여 토지제도를 제정하는 잣대를 이처럼 들쭉날쭉한 수로 만든다
면, 속이고 숨기고 현혹하고 무모한 짓이 익숙해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소
순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폐단입니다.  
昔宋臣蘇洵,以東家西鄰之異尺,深致嘅于當時法禁之不明也.况以堂堂國家均地制田之
尺,而爲此參差不齊之數,以啓其欺隱眩冒之習.使蘇洵見此,以爲如何也?:其弊三也.
1.1.1.4. 제4폐: 서리의 횡포 제어가 불가하다
1.1.19. 6등급을 재는 양전척의 길이는 본래 참조한 곳도 없이 고려[勝國]의 손
가락 기준자[計指尺]38)를 그대로 따른 데 불과하면서도, 주척의 도수를 기준으
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의 양전척의 길이를 꼭 ‘주척으로 몇척 몇촌 몇리
이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머리가 가지런하지 않은 수’라는 것입니다.39)
六等量尺之長短,本無斟量,不過因勝國計指尺,而紐準周尺之度.故各等量尺之長,必曰
周尺幾尺幾寸幾釐,此卽所謂不齊頭之數也.
1.1.20. 그러니 이런 수로 가감승제 하는 법은, 비록 장부에 쓰인 숫자 계산에 
익숙한 노련한 서리라도 반드시 산가지를 들고 이리저리 계산한 뒤에야 알게 됩
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가는 고을 수령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또 아무 것
도 모르는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리의 손에 모두 맡기
36) 소순(蘇洵, 1009~1066):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 그의 아들 소식蘇軾과 소철蘇轍을 각각 대소
大蘇·소소小蘇라 하고, 그를 노소老蘇라 하여, 삼부자를 삼소三蘇라 했다.
37) 원 출전을 찾지 못함.
38) “고려의 토지측량법은 농부의 손가락을 척도로 삼았는데, 검지와 중지를 붙인 이지二指로 10번
을 재서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이지로 5번 재고, 또 검지와 중지와 무명지를 붙인 삼지三指로 
5번을 재서 중전척中田尺으로 삼고, 삼지로 10번을 재서 이를 하전척下田尺으로 삼았다. 거칠고 
무법함이 이 지경이었던 것이다. 高麗量田之法,用農夫手指爲度:二指 計十,爲上等田尺;二指計五,三
指計五,爲中等田尺;三指計十,爲下等田尺.其鹵莾無法,乃至於此矣.”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3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6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의 번역문을 일부 수정함.
39)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1등전 양전척이 주척으로 4.775척인 것처럼, 소수 셋째자리
까지 유효숫자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이 문장은 행포지와 본리지에 나온다. 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35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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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입니다. 
其乘除加減之法,雖老吏之嫺於文數者,必待握籌布算而後知之.況於一時官司乎?又況於
蚩蚩之佃氓乎?其勢不得不一付諸胥吏之手.
1.1.21. 제각각인 자를 들고 알기 어려운 수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농
간 부리는 서리들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농간을 면
밀히 살필 수 있는 수령은 아무도 없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백
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뇌물이 성행하고 여기저기서 땅을 숨겨주는데도, 




1.1.22. 대전의 법에 “양전 때 1결 이상을 은닉한 자는 곤장 100대에 유배 3천 
리 형을 내리고, 수령은 해임하여 5년 동안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40) 법과 
율령이 엄중하다 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제 몸을 아끼기 마련인데도, 




1.1.23. 예를 들어 이제 온갖 보물이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눈금도 없
는 저울을 쥐어 주면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에게 맡기고, 귀와 눈이 모두 먼 자
에게 자유롭게 앉아서 그들을 감시하게 한다면, 비록 날마다 때려가며 값을 깎아




40) 경국대전에는 없고 속대전續大典에 다음의 내용으로 나온다. “改量時,監官等以起爲陳·以陳
爲起·田形失實·循私落漏·用意妄冒者,每一負笞一十至杖一百而止.通計滿一結者杖一百流三千里.(중략)
前守令罷職者經五年乃敍.” 大典通編 卷2 ｢戶典｣ ‘量田’(大典通編 上,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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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제5폐: 복잡한 계산법으로 재해가 된 양전
1.1.24. 효종 4년(1653)41)에 옛 제도가 세금을 등급에 따라 매기는 데에만 중점
을 두었을 뿐, 농지에 동일한 자를 사용하는 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여겨 
결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등전의 자로 6등전까지 모두 재기는 했습
니다.42) 하지만 1등전에서는 1결로, 2등전에서는 85부 1파로, 3등전에서는 70부 
1속 1파43)로, 4등전에서는 55부 7파44)로, 5등전에서는 40부로, 6등전에서는 25
부로 정했습니다.45) 그렇다면 척도는 같아졌으나 땅의 경계가 늘거나 줄어든 현
41) 효종 4년에 반포한 遵守冊(또는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畫)에 나온 기록을 이
야기하고 있다. “효종 계사(1653, 효종 4)에 구제舊制의 등급에 따라 척수를 달리한 법을 혁파
하고, 주척周尺의 4척 7촌 7푼 5리를 가지고 양척量尺으로 정하고, 등급의 높낮이는 논할 것 없
이 통틀어 해부(解負,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일)하여, 전田의 1척을 파把로, 10파를 속束으로, 10
속을 부負로, 100부를 1결結로 하고, 계산하여 10,000척이 되는 전지에 대하여 1등전은 1결, 2
등전은 85부, 3등전은 70부, 4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정하여, 전품田品의 
차등에 따라서 수세收稅케 하였다.” 萬機要覽 ｢財用編｣ 2 ‘田結-量田法’
   “옛날에는 전지 제도가 상품ㆍ중품ㆍ하품으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측량하는 자 역시 3등급에 따
라 각기 달랐다. 팔도八道의 토질이 일정하지 못해 등수를 3단계로만 해서는 될 수 없는데 그렇
게 함으로 해서 서로의 등차가 정밀하지 못했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더 자세한 방법으로 전
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결법結法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주척周尺으로 해서 4척 7촌 7
분 5리를 양척量尺 단위로 하고, 단위 곱하기 1만 척을 일정 면적으로 하여 1등급인 경우 1결
結을 과세하고, 2등급은 85부負 1파把, 3등급은 70부 1속束 1파, 4등급은 55부 7파, 5등급은 
40부, 6등급은 25부로 한다. ” 국조보감 제38권 ｢효종조 2｣ ‘4년(계사, 1653)’.
42) 1등전의 기준척인 주척 4.775척을 측량자 1척으로 삼아 넓이 1만 척을 쟀다.
43) 70부 1속 1파 : 임원경제지 본리지 70부 1속. ‘임원경제지 본리지’는 소와당 출판사본 원
문을 가리킨다. 이후는 본으로 축약하기로 한다.
44) 55부 7파: 본 55부.
토지등급 결부법 결수환산 계산식 넓이환산
1등전 1결 1.0000결 38묘÷38묘 3686.86평
2등전 85부1파 0.8501결 38묘÷44.7묘 4336.97평
3등전 70부1속1파 0.7011결 38묘÷54.2묘 5258.68평
4등전 55부7파 0.5507결 38묘÷69묘 7363.41평
5등전 40부 0.4000결 38묘÷95묘 9217.15평
6등전 25부 0.2500결 38묘÷152묘 1,4747.44평
45)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효종 때 개정한 결부법의 6등급 농지의 결수환산
    
서유구는 주척 1척의 정확한 길이를 고증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의 척도 변천사를 깊게 연구하
여 실물 크기를 찾아냈다. 그 길이는 임원경제지 본리지에 수록되었는데, 오늘날 고증한 주척 
1척과 거의 같다. 여기서는 오늘날 고증한 결과인 주척 1척을 23.1cm로 환산하기로 한다. 1등
급의 넓이를 평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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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등급이 내려가면서 결부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은 반드시 사율비례
四率比例48)로 추산해야 합니다. 이에 산술가에는 결부를 풀이하는 조목을 따로 
두었으나 이 방법을 서툴게라도 쓸 수 있는 서리는 수십 개 읍에서 겨우 한둘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수십 개의 읍에서 양전할 때는 반드시 이 한두 사람의 손에
만 의존해야 합니다만, 덧셈 뺄셈을 계산하다가 누에의 실처럼 엉키기라도 하면 





1.1.26. 백성은 양전에 필요한 물품을 대라고 독촉당하면서 온갖 마음을 번다하
게 소모하여 서리나 아전이 지나간 곳에는 닭과 개가 남아있지 않기에, 양전 명
령이 들리기라도 하면 백성 또한 두려워하며 이를 재해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유를 따져보면, 황당무계한 결부법에 연결되어 여기저기서 복잡하게 얽혔다
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폐단입니다.
   ※ 1등급 넓이 = (4.775척×23.1cm×100척)2 =  1,2166,6415.062cm2 = 1,2166.6415062m2 = 
3686.86106248평.
이 식은 1결2 = 100부2 = 1,0000척2(주 13번 참조)이라는 식을 이용했다.
46) 기준척만 달라졌을 뿐 6등급의 넓이 비율은 예전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
리지 1, 57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37~39쪽).
47) 十五 : 의상경계책 十. 행·본에 의거하여 수정.
48) 사율비례: 항이 네 개인 비례식. 사율비례는 현대 수학에서 ‘a : b = c : d’의 식으로 쓰는 비
례식에 대한 전통시대의 명칭이다.
49) 사율비례를 이용하여 해부解負하는 방법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3등전의 어느 
농지를 양전했더니 넓이가 30부(즉 0.3결)로 측량이 되었다면 이 30부의 농지는 1등전 양전척 
기준으로 몇 결일까”라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자. 이때 사율비례를 사용하면 1.0000(결) : 
0.7011(결) = x(결) : 0.3000(결)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x를 구하면 0.4278990···이 





1.1.1.6. 제6폐: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
1.1.27. 흙을 분별하는 방법은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례에 나오
는 5종의 토지[五地]와 12종의 토양[十二壤]을 분별하는 법54)이나, 관자에 나
오는 5종의 토지[五施]나 30종의 토지[三十物]를 분별하는 법55)도 개략적인 내
용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검은 토양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만, 이런 땅
에서도 작물 재배를 게을리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 모래밭이나 돌밭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만, 이런 땅에서도 이삭 수확을 민첩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辨壤之法不可典要56).周官之五地十二壤·管子之五施三十物,亦存其槩略耳.其實則黑壤
之地信美矣,而或有懶於扇苗者;沙确之地信薄矣,而或有捷於穎栗57)者.
1.1.28. 그러므로 농가에서 흙을 살피는 법은 흙을 파서 단지 짠지 맛보거나, 흙
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비교하거나 하는 등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다년간
의 확인을 거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여 잘못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故農家相土之法,或劚土嘗其甜鹹,或秤土較其輕重,多方比絜,歷年嘗試,而瞿瞿乎猶恐
失之也.
1.1.29. 하물며 평소에 보습이나 쟁기도 모르는 놈팡이에게 논두렁 밭두렁을 돌
아다니면서 잠깐 사이에 땅의 등급을 판별하게 하면서도, 품등의 차례가 털 끝 
50) 供億: 수요에 따라 공급하다. 또는 그 물건; 追呼: 서리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독촉하는 일.
51) 다음의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宋名臣奏議 巻110 ｢財賦門｣ ‘新法’ 2.
52) 狼顧: 이리는 달려갈 때 항상 뒤를 돌아봄. 두려워하는 바가 있음의 비유.
53) 悠謬: ‘謬悠’에 ‘텅 비고 멂. 황당무계함의 비유’라는 뜻이 있다.
54) 이 내용은 周禮注疏 卷10 「地官司徒」 第2 ‘大司徒’에 나오며,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19~320, 323쪽에 자세히 실려 있다.
55) 管子 卷19 「雜篇」‘地員’ 第58; 農政全書校注 卷1 「諸家雜論」 上, 上海古籍出版社, 
1979, 6~11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99~315쪽에 자세히 실려 있다.
56) 典要: 변치않을 준칙. 일정한 규칙.
57) 穎栗: 이삭과 쌀알. 이 용례는 시경 ｢대아大雅｣ ‘생민生民’에 있다. “誕后稷之穡, 有相之道. 
茀厥豐草, 種之黄茂. 實方實苞, 實種實褎. 實發實秀, 實堅實好. 實穎實栗, 即有邰家室.” 여기서 ‘實
栗’은 ‘결실이 좋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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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도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데에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장대
를 들고 바다로 가는 일58)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况使平生不識耒耜之游手59),廵行阡陌,辨別腴瘠於指顧60)之間,而欲其品第之不爽毫
釐?不殆類於揭竿者之於海乎?
1.1.30. 중국의 경묘법은 농지 넓이가 표준화되어 있기에 오류를 알게 되면 곧장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결부법은 농지 넓이가 표준화되지 않았기에 
비록 담당 관리에게 오류를 알게 하더라도, 단 1결만 바꾸면 1000결이 그에 따
라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도나 읍 전체에서 양전을 고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61)  
中國頃法,地面齊正,故一覺差謬,隨卽改正;我□國結法,地面不齊,故雖使官司覺察其誤,
一結改易,千結推退.苟非道邑改量,更不可措手.
1.1.31. 저 서리라는 자들도 수령이 자기들을 어찌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농지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농지 넓이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결부법에 기준이 없고 세금이 고르
지 못한 것은 일의 추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일의 이치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폐단입니다.
彼爲胥吏者亦知官司之莫如我何也.低仰展縮,恣意所欲,而結負之無紀,賦稅之不均,勢
58) 莊子 巻8 ｢雜篇 庚桑楚｣ 第23(안동림 역, 장자, 569~570쪽)에 나온다.
59) 游手: 손을 놀림. 아무 일도 하지 않음.
60) 指顧: 한 번 가리키고 잠깐 보는 동안. 곧, 짧은 동안.
61) 당시 양전 행정에서는 농지를 차례로 양전하면서 경작지이건 묵은밭이건 가리지 않고 5결마다 
천자문 글자로 농지의 순서를 표기해야 했다. 이 방식으로 양전을 하면 한 읍의 전지 전체에 천·
지·현·황 등으로 순서가 매겨지게 된다. 그 결과 양전이 한 번 시행되면 5결마다 매겨진 농지의 
순서는 다음 양전까지 고정될 것이다. 그런데 결부법 체제에서 5결로 획정된 농지 안에는 1~6
등급의 농지가 섞여 있어서 천자문 순서로 지정된 5결의 실제 넓이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천자문 순서로 ‘천天’의 농지가 35,000평이고, ‘지地’의 농지가 50,000평이고, ‘현玄’
의 농지가 20,000평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중 ‘지’의 농지가 넓은 것으로 보아 등급이 낮은 척
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 농지 중 1/5인 1결로 양안에 등록된 농지의 주인이 양전 
실무자인 서리에게 뇌물을 주고 1등급으로 판정할 만한 농지를 6등급으로 속여 기재를 하게 했
다고 하자. 그리고 이 사실이 수령에게 탄로 나서 본래 대로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전주의 농지는 1결이 아니라 1등전의 4배인 4결이 되어야 한다. 이 여파로 이전에 5
결이었던 ‘지’ 농지는 8결이 되어, 5결을 초과했으므로 농지 순서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다. 만약 ‘지’ 농지 이외의 농지의 전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5결마다 농지에 글자 번호를 표시해
야 하는 법을 적용할 때 그 읍 전체의 농지 번호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한 읍 전체의 양안을 모두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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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固然,理所必至:其弊六也.
1.1.1.7. 제7폐: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
1.1.32. 흙의 비옥도는 10년이 되면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거름으로 토성
을 바꾸면서 갈고 써레질 하여 부드럽게 만들면, 예전에 단단했던 흙이 지금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밭을 간다면서 엉성하게 갈고 김을 맨다면서 대충 맨다면, 
예전에 아주 기름졌던 흙이 지금은 너무나 척박해집니다. 이런 결과는 대개 농부
들이 얼마나 바지런히 힘쓰느냐에 달려 있고, 얼마나 바지런히 힘쓰느냐는 농부




1.1.33. 진정 그렇지 않다면 주례에 어떻게 흙을 바꾸는 법65)이 있겠으며, 상
서 ｢우공｣에 어떻게 “13년 수리사업을 해야 다른 곳의 땅과 같아진다.”는 글66)
이 있겠습니까? 태공이 제나라 땅에 분봉되고서 척박한 땅에 곡식을 파종하게 
되었고, 정국거鄭國渠와 백거白渠가 수리사업을 이뤄내자 관중 지역에 흉년이 없
62) 경국대전 이래로 조선의 법전에는 20년마다 개량改量하도록 한 규정이 바뀐 적은 없었다. 그
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20년 주기로 개량하라는 규정에
는 그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농지의 지목이 바뀐다거나 토질이 변하는 등 농지에서의 변화
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주기로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유구 입장에서 흙의 변화는 적어도 10년마다 조사해야 할 정도로 심했다. 본래 비옥한 땅도 
농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척박해지고, 척박하던 땅도 거름을 풍부히 투여하고 밭갈이와 
써레질 등으로 흙을 부드럽게 충분히 삶으면 다시 비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농지 관리에 힘써야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농번기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력을 빼
앗지 않고 농사에 몰두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지런히 농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 진전이 개간된 곳도 있고, 개간지가 진전이 된 곳도 있다. 
홍수로 농지가 쓸려나가 없어진 곳도 있고, 이 없어진 흙이 퇴적되어 새로운 농지가 형성되기도 
했다. 농지의 이런 다양한 변화는 양전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양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토품 또한 변하지 않은 채로 1백 년 이상 이어졌다.
63) (耒+瞿): 의상경계책 (釆+翟).
64) ‘強㯺’의 용례는 다음의 내용에 보인다. “凡糞種,騂剛用牛,赤緹用羊,墳壤用麋,渴澤用鹿,鹹潟用貆,
勃壤用狐,埴壚用豕,彊㯺用蕡,輕爂用犬.” 周禮注疏 卷16 ｢地官｣ ‘草人’.
65) 草人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草人掌土化之灋,以物地相其宜而爲之種.” 周禮注疏 卷16 ｢地
官司徒｣ ‘草人’.
66) “厥田惟中下,厥賦貞傳貞,作十有三載乃同.” 尙書注疏 卷5 ｢禹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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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습니다.67) 저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부렸단 말입니까?
苟非然者,周禮何以有土化之法?禹貢何以有作“十有三載乃同”之文也?太公封而斥鹵播
嘉穀,鄭·白成而關中無饑年.68)彼誠何術哉?
1.1.34.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거진 숲을 곡간이나 노적가리를 쌓을 
곳으로 만들고, 물고기나 자라 소굴을 논밭으로 만든다. 이것이 지도자가 마음 
쓰는 일이다.” 설령 듬성듬성 들쭉날쭉 하여 갈아먹지 못할 땅이 있어도, 갖가지
로 권장하고 도와주어 쓸모없는 곳을 쓸모있는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도
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미 개간해 놓은 땅을 버리고 실제가 아닌 이름




1.1.35. 지금은 하등급 농지가 나라 전체에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
난 태평세월 100년 간 흙에서는 이익을 놓치지 않아서 척박한 흙을 기름진 흙으
로 바꾼 넓이를 어찌 이루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토지 대장에 
기재되면 끝끝내 고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3의 땅이 하등급으로 굳어 버렸습
니다. 사람을 굳어 버리게 하는 일도 안 되는데, 하물며 땅을 굳힐 수 있단 말입
니까? 이것이 일곱째 폐단입니다.
今下等之田,幾占通國三分之二矣.昇平百年,土無遺利,瘠變爲腴,何可勝計?而一載圖籍,
終古不改,是將三分二之地,錮之于下等也.錮人且不可,况可以錮地也乎?:其弊七也.
1.1.1.8. 제8폐: 법조문이 어렵다
1.1.36. 옛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간단명료함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이
는 어리석은 아녀자나 어린아이라도 시행할 법조문을 훤히 알게 하는 것이었습
67) 齊民要術校釋, 15~16쪽, 주32, 33 참조.
68) “仲長子曰:‘叢林之下爲倉庾之坻,魚鼈之堀爲耕稼之塲者,此君長所用心也.是以太公封而斥鹵播嘉榖,
鄭·白成而闗中無饑年.蓋食魚鼈而藪澤之形可見,觀草木而肥墝之勢可知.” 齊民要術 ｢齊民要術序｣.
69) 坻: 의상경계책 坁.
70) 歷落: 드문드문하고 들쭉날쭉한 모양. ‘歷’은 드문드문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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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더욱이 농지를 경영하고 세금 바치는 일은 모두 농민[佃戶]에 기대고 있습
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법을 먼저 만들어 놓아서 농민이 아무도 그 
자초지종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古人制法,必貴明白簡易,使婦孺之愚曉然知設施之條例.况治田供稅,皆藉佃戶.而先爲
此紛糾繳晦之法,使佃戶莫測其端倪,此何爲者也?
1.1.37. 그래서 민간에서 논밭의 넓이를 표시할 때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 밭갈이 시간을 쓰기도 하고,71) 파종하는 종자의 양
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72) 이렇게 공문서와 사계약서가 서로 판이하게 달라지
자 사기와 허위가 온갖 군데에서 나와 소송이 날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경묘법에
서 공사문서를 통용하는 점에 견주면 결부법에서의 복잡함과 난이도는 과연 어
떠하겠습니까?73) 이것이 여덟째 폐단입니다.
故民俗之記認74)田段,不得不自創一法.或以耕犂之時日,或以播種之斗斛.公籍私契判作
兩㨾,而欺僞百出,訟獄日繁.其視頃畞法之公私通用,繁簡難易,果何如也?:其弊八也.
71) 예를 들면 하루갈이[一日耕], 이틀갈이[二日耕] 같은 표현을 일컫는다.
72) 예를 들면 한마지기[一斗落], 한섬지기[一石落] 같은 표현을 일컫는다.
73) 법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민간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과는 달리 민간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농촌에서 쓰는 용어인 ‘마지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마
지기의 한자어는 두락斗落으로, 볍씨 1두(또는 1말)를 파종하여[落] 재배할 수 있는 논의 넓이 
단위이다. 대체로 약 200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기름진 농지와 토
박한 농지 1마지기 넓이가 같을 수 없었다. 마지기보다 큰 단위로, ‘섬지기’도 있는데, ‘석락石落’
의 우리 음이다. 종자 1석을 뿌려 재배할 수 있는 농지의 넓이이다. 그보다 작은 단위로, ‘되지
기’는 1승(1되)을 뿌릴 수 있는 넓이이다. 이렇게 파종하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농지 넓이를 
재는 방식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용어이다.
한편 작업량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방법도 있다. ‘하루갈이’는 소로 밭을 갈 때 하루 정도 걸리
는 넓이를 말하는데, 한자로는 ‘일일경一日耕’이라 한다. 밭에서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지금은 
거의 사라져 쓰지 않는 말이라, 해당 넓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보통 1500~2000평 정도를 
가리킨다고 한다. 또 잠깐이면 갈 넓이를 한참갈이[一息耕]라 하고, 낮 동안의 반을 갈 넓이를 
한나절갈이[半日耕]라 한다. 이 역시 객관적 기준을 갖는다기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어림으로 셈
하는 전통의 표현이다. 갈아야 할 흙이 부드러우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밭갈이 소의 힘이 좋으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소를 부리는 농부가 소를 
잘 부리면 더 많이 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간다. 
민간에서 쓰는 넓이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다양했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결부라는 공식 용어
를 쓰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도 하루갈이니, 마지기니 하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도 했다(예를 들어 하루갈이[一日耕]를 언급하는 기사로 다음을 참조. 태종실
록 13년(1413) 1/7, 11/26; 선조실록 31년(1598) 2/4).
74) 記認: 기억하여 앎; 표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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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
1.1.38. 이 8가지 폐단이 되풀이되고 서로 원인이 되어, 우리 동국의 토지제도는 
결국 물어볼 것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가 조사해보니, 선조 임진년
(1592,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전국 개간지는 총 151,4000여 결이었습니다. 그
런데 영조 기축년(1769)의 전국 개간지는 겨우 80,0800여 결이었으니75), 전후 




1.1.39. 만약 품등 지정이 정밀하지 못하여 고질의 농지를 저질의 농지로 지목하
거나, 측정이 잘못되어 넓은 농지가 좁은 농지로 바뀌었다면, 이 80만 결 외에 
또 몇 십만 결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농지는 과연 얼마이겠습니
75) 朝鮮田制考에 수록된 표에 따르면, 이 해의 출세出稅 실결수實結數는 803,885결이다. 中樞院
調査課 編,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76) 이 같은 서유구의 분석은 다소 문제가 있다. 임난 이전의 151만 결이 모두 개간지라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원장부元帳付 결수로 보아야 한다. 원장부 결수는 각종의 면세결免稅結과 유래진잡
탈(流來陳雜頉, 여러 해 동안의 재해로 토지대장에 면세대상지로 기록된 진전. ‘잡탈雜頉’은 국역
國役과 같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공식적인 면제사유 이외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의
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이다. 시기결時起結의 총합이다. 이 중 실제 수세 대상은 시기결로서 당해 
연도 실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결이라 해서 모두 수세를 하지는 않았다. 농사를 지었으
나 자연재해로 실농한 결수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해로 인한 실농지 넓이를 급재결給災
結이라 한다. 요컨대 임난 이전의 결수에는 결총(총 결 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 결총의 세부 내
역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과 영조 대의 개간지 비교는 비교의 차
원이 달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임진왜란 이전 개간지 결수는 원장부결수이고, 영조 대의 경
우는 출세 실결수이다. 임난 이전 출세 실결수를 원장부결수의 반이라는 추정을 적용한다면(李
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61쪽 주 52번), 75,7000결이어서 오히려 영조 대
보다 적을 수 있다. 한편 1776~1783년 사이의 급재면세결과 제반면세결이 각각 3.6퍼센트, 
41.3퍼센트여서 시기결과 출세실결은 각각 원장부결수의 58.7퍼센트, 55.2퍼센트였다.(李鎬澈, 
같은 책, 260쪽 주 52번) 하지만 서유구가 제시한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다 해도, 결부법의 폐
해로 인한 시기결 수의 축소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가 지적하려 한 점은 유래진잡
탈 결수의 증가로 추측된다. 영조~순조시기에 결총에서 제반 면세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유래진잡탈 명목의 결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부록 표1~8 참조. 中樞院調査課 編, 
朝鮮田制考, 附錄 2~59쪽의 표). 이는 진전이 실제로 증가했기보다는 명목만 진전인 성격의 땅
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기경전이지만 양안에는 진전으로 기재해두고서 관아나 아전
이나 개인이 관청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세금을 착복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유의 농지는 일종의 
은결에 해당된다. 서유구가 “은닉으로 잃어버린 땅만 무려 71,4000여 결”이라 한 말은 바로 이





1.1.40. 국경에는 사소한 소란도 없었고, 나라 안에서는 지방을 점령하는 반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날마다 백 리씩 줄어드는도다.”라는 시인의 노
래와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 법의 폐단이 마침내 이 지경이 되다니요!77)
四境無犬吠之警78),疆內無割據之僭,而詩人所謂日蹙百里79)者,不幸近之.嗟乎!法之爲
弊,一至此哉!
1.1.41. 제가 들은 바로는 “병을 잘 고치는 이는 반드시 병이 생긴 뿌리를 뽑고, 
폐단을 잘 해결하는 이는 반드시 폐단이 발생한 근원을 살핀다.”80)고 했습니다. 
8가지 폐단이 발생한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농지 경계를 늘리거
나 줄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경계를 늘리거나 줄인 폐단을 바로 잡
고자 한다면 오로지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는 길 뿐입니다.
臣聞:“善治病者必醫其受病之根,善救弊者必尋其起弊之原.”八弊之起,其原安在?豈非
以經界展縮之故歟?欲矯經界展縮之弊,惟有改結負爲頃畞而已.
1.1.42. 청이 있습니다.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하여 전국의 농지를 다시 양
전해 주소서. 양전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양전척으로 사방 1척(즉 1척2)이 1보(즉 
1보2)이고, 주척으로는 36척(즉 36척2)입니다. 사방 100보(즉 100보2)가 1묘(즉 
1묘2)이고, 주척으로는 3600척(즉 3600척2)입니다. 사방 100묘(즉 100묘2)가 1
경(즉 1경2)이고, 주척으로는 36,0000척(즉 36,0000척2)입니다.81)
77) 임란과 호란을 겪은 뒤로 거의 200년이 되어 가는 평화기에, 개간지가 당연히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토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바로 
서유구의 판단이다. 임진왜란 이후 인구증가율보다 개간지 증가율이 못 미쳤기 때문에 농민의 
토지 소유는 ‘영세균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간지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김건
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471쪽). 그런데 총결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것은 양안이 
실제 농사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78) 犬吠之警: 개가 짖는 정도의 경계. 대수롭지 않는 소란의 비유.
79) 昔先王受命有如召公日辟國百里今也日蹙國百里. 毛詩注疏 卷25 ｢大雅｣ ‘召旻’
80) 이 말은 구양수의 상소에 나온다. “其三曰財用.臣又聞‘善治病者必醫其受病之處,善救弊者必尋其
起弊之源’.今天下財用困乏,其弊安在?起於用兵而費大故也.”  宋 陳亮 編, 歐陽文粹 巻五 ｢書｣ 




1.1.43. 땅의 위치나 토질에 상관없이, 농지의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 양전척으로 
1,0000척2이 1경인 것입니다. 모자라면 묘 단위로 계산하여 이웃 농지와 합쳐 1




1.1.44. 10경마다 천자문 순서대로 한 글자 씩 표지합니다. 그러면 바둑판의 구
획처럼 금을 그은 듯이 보기 쉽고, 의기(儀器, 천문관측기구)에 그어진 도수처럼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습니다. 동서로도 이를 기준삼아 똑같이 하고, 남북으로도 
이를 기준삼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방 10리인 한 마을에 농지가 몇 백 경




1.1.45. 우리나라는 남북 3천 리, 동서 2천 리로, 그 판도가 6천 리285)입니다.86) 
81) 만약 조선의 결부법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 1등전의 경우 양전척 1척은 주척 4.775척이므로, 1
경=100양전척×100양전척×4.775척×4.775척=22,8006.25척2이 된다. 또 6등전의 경우는 양전
척 1척이 주척 9.55척이므로, 1경=100양전척×100양전척×9.55척×9.55척=91,2025척2이 된다. 
1경은 1등전 1결보다는 넓고 6등전 1결보다는 적다. 주척 6척은 3등전(주척 5.703척)과 4등전
(6.434척)의 중간에 해당하는 길이이므로, 1경의 넓이는 결부법의 3등전과 4등전 1결의 중간 넓
이에 해당한다.
82) 어린도책魚鱗圖冊: 일종의 지적도로, 뙈기가 나뉘어 이어진 농지 모양의 그림이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지적도로 인해 농지의 실제 모양을 구분하기 쉬웠다. 양안에는 
보통 농지의 넓이, 소유자, 위치, 전품 등이 기재되는데, 제2강인 양전법 강구론에서 나오듯이 
방전方田으로 양전한 양안에는 이와 함께 해당 농지의 모양을 그려놓은 어린도가 함께 들어 있
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이 방식이 조선에서는 방전법을 시행한 숙종 27
년(1701) 즈음 기간만 존재했다. 신완(申琓, 1646~1707)의 상소에서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
法의 어린도책과 토지대장을 보니”(2.1.5)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도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83) 坂隰鹵埴: 비탈진 곳, 습지, 소금기가 있는 곳, 진흙밭.
84) 方圭句直: 네모난 곳, 세모난 곳, 굽은 곳, 곧은 곳.
85)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3천 리)×(2천 리) = 6백만 리2. 1리=1경(이때 1경은 주척이 아니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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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하천·습지·수로·도로·성곽·건물·거주지가 차지하는 1/2을 제외하면, 농
지는 300만 경이 됩니다. 농지 경계를 바로 잡은 뒤에 농지를 9등급으로 나누고 
수확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눕니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의 결과를 비교한 뒤 세




1.1.46. 만일 이렇게 시행했는데도 교활한 비리가 그치지 않고, 농지 은닉의 관
행이 개혁되지 않고, 농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세금 징수가 공정하게 되지 
않고, 나라에 묵은 곡식이 쌓이지 않고, 백성에게 풍요로움의 행복이 없다면, 저
는 기꺼이 도끼로 참수 당하여 망언을 일삼은 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87)
如是而奸猾不戢,隱冒不革,田野不治,征斂不均,國無紅腐之蓄,民無富庶之樂,臣請伏斧
鉞之誅,以爲妄言者之戒.
1.1.2. 오의(五議, 결부법을 지지하는 5가지 주장)
1.1.47.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부법의 폐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
묘법의 장점들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함부로 바
전척 기준임)이라면 6백만 리2은 6백만 경2이 된다.
86) 서유구는 남북 3천리, 동서 2천리라고 조선의 넓이를 인식했다. 이는 정조의 인식과 같이 한다. 
“우리나라 사방 6천 리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 산길로 수레 타고 요동遼東이나 심양瀋陽까지
도 가고, 바닷길로 배 타고 중국이나 왜국에도 갈 수 있다. 我國方六千里,被山帶海,山而車通於遼
瀋,海而舟連於漢倭.” 正祖, 弘齋全書 卷9 ｢序引｣ 2 ‘道里摠攷序’(<<叢刊>> 262, 155쪽) 또 이
종휘(1731~1797)의 경우도, 동서와 남북의 길이를 계산하여 동서 2500여 리, 남북 3100여 리
로 도합 5700여 리이며 대체로 6천 리라고 할 만하다고 보기도 했다. “統而言之則東西廣爲二千
五百二十八里.(중략)統而言之則南北袤爲三千一百七十九里,而我國廣袤合爲五千七百七里.擧大數則可
以言六千里地方.” 李種徽, 修山集 卷14 ｢東國輿地雜記｣ ‘朝鮮地方說’(<<叢刊>> 247, 584쪽). 
한편 허목(1595~1682), 이서구(1754~1825), 정약용 등은 대개 남북 3천리, 동서 1천리로 인
식했다. “朝鮮九域之地,在燕·齊外東,南西際大海,北連靺鞨.句麗末世,失玄菟·遼東地七百里,以浿水爲
界.南北三千里,東西千里.” 許穆, 記言 卷35 外篇 ｢東事｣ 4 ‘地乘’(<<叢刊>> 98, 207쪽); “我國
地方,東西千里,南北三千里.自白頭而至漢挐,則極度高低大相逕庭,節氣早晩必當差爽.” 李書九, 惕齋
集 卷7 ｢對策｣ ‘天文’(<<叢刊>> 270, 150쪽); “我邦東西千里,南北三千里.其間平原廣野,僅有數
處,其餘皆礦穴之所在也.”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7卷 經世遺表 卷7 ｢地官修
制｣ “田制” 9 ‘井田議’ 1(<<叢刊>> 285, 139쪽).  한국고전종합DB 참조.
87) “도끼로 참수”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상소문 등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는 하지만, 그만큼 경묘법의 효과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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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 못한 이유는 오의(5가지 주장)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의가 뒷받침




1.1.2.1. 제1의: 주나라 제도를 본받았다
1.1.48. 첫째, 주나라 제도에서 “불역전(매년 농사짓는 농지)이면 1가家에 100묘
를, 일역전(1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200묘를, 재역전(2년 휴경하는 농지)
이면 1가에 300묘를 준다.”고 했습니다.89) 대개 땅의 비옥도가 달라 곡식 수확
량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국 결부법에서 6개 등급에 넓이를 
달리 함은 실로 그 뜻을 본받은 것이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其一曰:周制“不易之地,家百畞;一易之地,家二百畞;再易之地,家三百畞”.蓋以此之肥瘠
不同,而生穀之數或相倍蓰也.我東結法之六等異量,實師其意,不可改也.
1.1.49. 저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역’은 1년을 묵힌다는 말입
니다. ‘재역’은 2년을 묵힌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에 언제 묵힌밭[陳田]에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으며, 주나라 법에서 역시 언제 1가구[夫]에 이미 개간
88) 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많은 논자들의 분석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결부법 자체에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군주를 중심으로 상존했다. 공법을 제정한 세종
의 위업으로, 조정에서 300여 년 시행해온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예로 서유구
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정조가 결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조는 말년(1799년)에 규장각 직각直閣이었던 김근순(金近淳, 1772~?)과 맹자에 대해 문답
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모아 그의 사후 추서춘기鄒書春記 2권이 간행되었다(정조, <<홍재전
서>> 제178권 일득록日得錄 18 ｢훈어訓語｣ 5). 이 중에 김근순이 맹자 내용을 빌어 중국의 
토지제도인 정전제와 한전제限田制를 언급하면서, 정전제는 중국에서도 시행이 어려운 제도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으로 한전제를 시행함이 어떤지 의견을 피력했다(정조, <<홍재전서>> 제121권 
추서춘기鄒書春記 2 ｢진심편盡心篇｣ ‘서백선양로장西伯善養老章’). 이때 정조는 조선 초부터 
이어져온 결부법 제도의 내용과 그 변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역대 결부법을 정리
한 정조는 “결부법은 금과옥조金科玉條로서 좋은 법,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평
가했다. 금과옥조라서 아름다운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물만 얻는다
면, 결부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정조의 이 같은 인식과는 정 반대의 입장이었
다. 그가 11목 중 제1목에서 주장한 핵심은 조선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형법 개선과 이의 철저한 시행이 아니라, 바로 전정의 토대인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출발해




한 농지를 두 배나 준 적이 있었습니까?90) 게다가 200묘니 300묘니 하는 말은 
비옥도와는 무관하게 100묘를 만든 경계는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 




1.1.2.2. 제2의: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이다
1.1.50. 둘째, 결부법은 멀리 삼국시대부터 천여 년 간 내려온 불후의 제도가 되
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장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其二曰:結負法,遠自三國,已成累千年不刊之典,今不可變易.臣以爲此又不考之論也.
1.1.51. 고려사를 살펴보면 태조가 담당 관리에게 말하기를, “태봉91)의 군주
(곧 궁예)가 백성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고 1경의 농지에 6석의 세금을 매겼
다.”92)고 했습니다. 또 ｢박영규전｣에도 “태조께서 신검93)을 평정하신 뒤 박영
규94)에게 토지 1000경을 주셨다.”95)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부라는 명칭은 태
조 이후에 생겼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稽之高麗史,太祖諭有司曰:“泰封主以民從欲,一頃之田,租稅六碩.”又朴英規傳云:“太祖
旣平神劒,賜英規田千頃.”則結負之名,起於太祖以後,可推而知矣.
1.1.52. 고려 문종 23년(1069)에는 양전척의 1보의 치수와 여러 등급을 정하였
는데, 땅의 넓이는 모두 같았으나 세금은 농지의 질에 따라 경중을 두었습니다. 
90) 이미 개간한 농지는 매년 농사를 짓는 불역전을 가리킨다. 이 불역전은 주나라 제도에서도 100
묘만 지급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91) 태봉(泰封, 901~918): 궁예弓裔가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에 세운 나라.
92) 高麗史「食貨志」 ‘田制’.
93) 신검(神釰, ?~?): 후백제의 제2대 왕(935~936 재위)으로 견훤甄萱의 아들.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왕위에 올랐으나 고려군과 싸워 패배하였다.
94) 박영규(朴英規, ?~?): 후백제의 장군으로 견훤의 사위. 신검이 반역하여 왕위에 오르자 고려와 
내통하여 고려가 후 삼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했다. 왕건은 박영규의 공을 높이 사 좌승左丞을 
제수하고, 토지 1000경을 내려주었다.
95) 高麗史「列傳」 ‘諸臣 朴英規’.
- 165 -
그렇다면 땅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한 법은 문종 이후에 생겼음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96)  
高麗文宗二十三年,定量田步數諸等,地廣皆同,而賦稅隨地品有輕重之差.則地有展縮之
法,刱於文宗以後,又可推而知矣.
1.1.53. 가령 결부법이 삼국시대에 시작되었다면 남해왕(4~24)과 유리왕
(24~57)의 치세가 어떻게 주나라의 문왕·무왕·성왕·강왕의 치세97)와 같겠습니
까? 연개소문(?~665)과 김유신(595~673)의 나라 운영은 어찌 주공周公·소공召
公 때 만든 제도98)와 같겠습니까? 나라를 세웠으면 먼저 중화의 제도로 야만의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99), 하물며 고려 말 쇠퇴기에서 나온 제도이겠습니까? 
藉令肇自三國,南解·瑠璃之世,何如文·武·成·康之治?蓋蘇文·金庾信之經濟,何如周元聖·
召康公之制作?有王者作,當先用夏變夷,况出於麗季衰世之法乎?
1.1.2.3. 제3의: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
1.1.54. 셋째, 결부법이 비록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 조선의 조종 이
래 4백 여 년 동안 이를 따르고 바꾸지 않았으니 이제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
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바꾸려 한다면, 이는 분란을 일으켜 바꾸는 
일을 급암汲黯100)이 탄식했던 부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其三曰:結法雖起於麗季,而我□祖宗以來四百餘年,因而不改,已作□本朝成憲.今欲一朝
變易之,此汲黯所以歎息於紛更也.
1.1.55. 저는 이 또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주장이라 여깁니다. 살펴보니 세종 
96)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3쪽.
97) 문왕·무왕·성왕·강왕: 주나라를 건국한 주 무왕을 전후한 왕들로 강왕까지가 왕권 확립기에 해
당된다.
98) 주공周公·소공召公: 주나라 건국 초기에 성왕과 강왕을 도와 왕권을 확립한 이들로, 주공은 공
자가 가장 본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다.
99) “나는 중화로 야만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으나, 중화가 야만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
지 못했다.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 맹자 ｢등문공｣ 상.
100) 급암(汲黯, BC?~BC112):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간신諫臣. 무제 때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었
고, 구경九卿의 한 사람이 되었다. 충간을 좋아하고 정쟁을 거침없이 제기했는데, 무제가 속으로
는 욕심이 많았지만 겉으로 인의仁義를 많이 베푼 것도 그의 힘이 컸다. 무제가 그를 두고 사직
社稷을 지탱하는 신하라 칭송했다. 도가 사상에 충실한 정치를 주장하며 왕에게 간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자 회양태수淮陽太守를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급직(汲直, 급암의 강직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도를 걸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그의 여러 고사가 매우 많이 인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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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443)에 왕께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셨습니다.101) “양전척[計指田尺]과 결·
부·속·파가 옛날 제도에 의거하지 않았다. 자는 주척을 쓰고, 결부법은 경묘법으
로 고쳐야 마땅하다.”102) 또 세종 27년(1445)103) 양전사목에서는, “자는 주척
을 쓰고 25척2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2을 1묘로, 100묘2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104)로 한다.”105)고 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성군께서 농지를 관
리하고 토지 제도를 정하는 핵심을 꿰뚫어 보셔서 경묘법에 이토록 부지런히 애





1.1.56. 이때가 만세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만, 풍속은 옛 관행에 익
숙해져서 반대 주장이 개헌을 막았고, 찬란한 성왕의 계획이 역사책에 헛되이 실
리는 데 그치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옛 것을 고구하고 논의를 숭상하는 
선비들이 긴 한숨으로 탄식하면서, 당시 세종을 보필하던 지위에 있던 신하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결행하신
다면, 선대의 뜻과 사업을 잇는 일은 여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선대의 유업을 




101) 이하 본 기사 끝부분까지의 내용이 杏蒲志에서는 주註로 처리되었다.
102) 세종실록 25년(1443) 11/2.
103) 27년은 25년의 오기이다.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42 ｢傳記類｣ ‘食貨議[上編]’;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政法集 第九卷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一 ‘結負考辨’ 
등에도 모두 27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 전승된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104) 1자字: 천자문의 한 글자로 표기한다.
105) 세종실록 25년(1443) 11/14.
106)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38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5~56쪽.
107) 세종 당시에는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서 새 제도의 시험을 위해 양전하기도 했었다(세종실록
25년(1443) 11/14). 그러나 관행으로 굳어진 결부법을 바꾸는 데 보수적이었던 ‘개헌반대론자’
들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세종의 의지도 꺾이고 말았다.
108) 堂構: 집터를 닦고 집을 지음. 조상의 유업을 계승함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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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제4의: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
1.1.57. 넷째, 지금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나라 전체의 농
지를 다시 양전해야 하고 따라서 돈이 들고 백성을 동요케 할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109) 
其四曰:今欲變結負爲頃畞,必將擧一國之田而改量之,費財擾民,不可爲也.
1.1.58. 저는 이 주장도 옳은 듯하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에 양안이 있음
은 역시 백성에게 호적이 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성의 호적은 3년마다 
바꾸면서 양안은 100년이 지나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자의 ｢경계장經界狀｣110)에서는 진년·술년·축년·미년을 양안 바꾸는 해로 삼았
습니다. 중국 농지는 3년마다 대장을 바꾸는데,111)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1.1.59.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과 ‘부’가 점점 단위가 줄어드
는 법112)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일이 걸리기 때
문에 돈이 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백성이 동요할 것이다. 지금의 법으로 지금의 
농지를 측량하려면, 비변사[籌司]에서 모집한 계산에 밝은 수십에서 백 여 명의 
사람과 호조戶曹에서 지출을 유예하고 있는 비축금 수십 만 민緡이 없이는 안 
된다.”
109) 이 주장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묘법으로의 
개정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양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번번이 그 실행을 가로막
았다. 흉년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양전을 하면 백성의 동요가 커진다는 이유였다. 1820년 
전라도 양전을 계획했을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올린 상소에서 전라도 양전을 늦추자는 논리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순조실록 20년(1820) 8/2).
110) 朱子 撰, 晦菴集 卷19 ｢奏狀｣ ‘條奏經界狀’; 王懋竑 撰, 朱子年譜 巻4.
111) 중국에서 실제로 3년마다 양안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다.





1.1.60. 그런데 이런 주장으로 인해 다만 경국대전의 “20년마다 농지를 다시 
측량한다.”114)는 조문이 지금 종이에만 남아있는 헛말이 되었습니다. 전정田政이 
날마다 문란해지고, 농지 은닉이 날마다 번성하고, 세금이 날마다 편중되고, 나라 
경제가 날마다 시들어가는 상황을 좌시하면서도 대책을 내는 이가 아무도 없습





1.1.61. 만약 경묘법으로 양전한다면 이전에는 1~2년으로도 완수할 수 없던 일
을 지금에는 1~2개월만으로도 완수하고 남습니다. 전에는 100~200명으로도 부
족하던 일을 지금에는 10~2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은 반, 효과는 두 배”라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誠用頃畞法量之,則前以一年二年而未了者,今可一月二月而有餘;前用百人二百人而不
足者,今可十人二十人而優爲.事半功倍,此之謂矣.
1.1.62. 경계가 일단 바루어지면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기에, 뒷사람들이 양
안을 바꿀 때는 토질의 상하 조정과 휴경지인지 경작지인지를 구별만 하면 됩니
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읍이나 도 전체의 양안을 모두 바꿀 필요도 없으니, 이 또
한 고생 한 번으로 오래도록 편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經界一正,千年不易,嗣後改籍,不過土品升降陳墾區別而已.固不必擧一邑一道之籍而盡
改之,此又一勞永逸之術也.
1.1.2.5. 제5의: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다
113) 句稽: 문서나 장부를 조사하여 상고함.
114) “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 經國大典 卷2 ｢戶典｣ ‘量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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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다섯째, 농지 가운데 은닉한 땅은 서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
면 주나 현에서 사적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만약 모조리 조사
하기 시작한다면 연못 속 물고기를 자세히 살피면 상서롭지 못한115) 일일 뿐 아
니라, 주나 현의 업무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 뻔하니, 이는 조정의, ‘은혜로 구
휼하여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116)
其五曰:田之隱漏者,非爲胥吏囊槖,則多歸州縣私占.今若査發無餘,不但察淵魚117)不祥,
州縣事體,憔悴可知,非朝家優恤養廉之義也.
1.1.64. 저는 이 또한 소인배들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논의이지, 나라를 운
영하는 계획이라 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와 현에 은혜로 구휼
하려면 잘 헤아려 녹봉을 더 많이 주어야 할 뿐입니다. 어찌 이렇게 모호하고 밝
히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도둑질을 유도하는 문을 열어놓고서는 저기 시골의 늙
은이들이 발버둥치며 지어놓은 농산물을 유독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臣以爲此又小人姑息118)之論,非可以語經邦之謨者也.誠欲優恤州縣,只當量增廩祿,何
可爲此黯昧難明之法,以啓眩弄攘竊之門,獨不見夫田舍翁之掙産者乎?
1.1.65. 무릇 곡식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어 소작농[佃戶]을 구휼하는 방법은 
지극히 잘 갖춰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농지에 속임수가 있으
면, 조그마한 실수라도 서로 얼굴을 붉히며 반드시 향청에서 시비를 따져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논밭의 경계를 바룬 뒤에야 그만 둘 것입니다.
凡所以假貸借助優恤佃戶者未嘗不備至,而或有田段欺冒,則尺寸之失,厲色相加,必辨于
鄕訟于官,正其經界而後已.
115) 연못~못한: 드러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
116) 양전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거의 전통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과감히 들춰서 개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
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기에, 준법이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었다. 은결의 
증가로 인해 은결에서 징수한 세금이 지방 관청과 아전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결부법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
은 은결을 다 들춰내는 일은 “은혜로 구휼하고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
다. 굳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은결을 밝혀내는 일이 그런 종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은결을 밝혀내려 하면 주나 현의 업무에 크게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117) 淵魚: 못 속의 물고기. 비밀로 하는 일.
118) 姑息: 일시적인 안일만을 취함. 원칙 없는 일시적인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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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사실 곡식은 남에게 줄 수는 있어도 논밭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집안의 
재산 관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라 경제를 관리하는 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더
욱이 시혜를 베풀면 한 푼 밖에 안 되어도 쉽사리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도둑




1.1.67. 저 탐관오리와 교활한 서리들은 한창 눈을 흘겨보며 무섭게 굴면서, 거
만한 태도를 보이며 은닉한 농지를 절로 얻은 줄로 여깁니다. 이런 이들이 어찌 
조정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이토록 은혜로 구휼해주어도 조롱거리가 되기 알맞
고, 이토록 청렴함을 기르도록 해주어도 간사함만 기르기에 알맞습니다. 그래서 





1.1.68. 제가 예전에 한漢과 당唐의 고사를 보니,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론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는 염철론이 곧 그 중 
하나입니다. 
臣嘗見漢唐故事,凡有民國大事,必令廷臣集議.今所傳鹽鐵論,卽其一也.
1.1.69. 제가 바라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논한 ‘팔폐’와 ‘오의’를 담당 관리에
게 하달한 뒤, 옳고 그름을 충분히 의논하게 합니다. 만약 큰 이견이 없으면 의
논을 그치고 조례를 논의하여 확정합니다. 이를 팔도 감사에게 반포하고서 먼저 
119) 서유구는 은결을 묵인하는 이 같은 조정의 오래된 관행을 가정에서의 재산관리에 비유했다. 
백성은 곡식을 남에게 줄지언정 논밭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하물며 국가 경제를 관리하면서 국
가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에 소속된 관리에게 내맡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전을 한때 반대했던 정조는 양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보다 하지 않
아서 생기는 비리가 더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조는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 
재정에 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는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120) 姑: 의상경계책 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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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의 감영 관할의 읍에서, 그 편리함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고, 법령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 읍에 시행하게 합니다. 그




1.1.70. 이는 천 년 간 답습했던 고루한 관례를 떨쳐내고, 하·은·주 삼대의 바른 
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또 위로는 성조(聖祖, 세종)께서 마치지 못하신 뜻을 잇는 
일이요, 아래로는 억조창생의 피폐한 근력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洗千載因襲之陋,遵三代惟正之典.上以述122)聖祖未卒之志事,下以紓億兆困瘁之民力.
1.1.71. 예를 들면,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일, 고지대와 저지
대의 재배법을 구별하여 알맞은 토양[土宜]을 살피는 일, 저수지·못을 수축하고 
수차·용두레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 편리한 기구로 쓰임을 이롭게 
하여 인력을 아끼는 일, 말단(상업)을 눌러 근본(농업)을 장려하고, 부역의 부담
을 줄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 아이들이 돌림병에 걸리지 않고 늙은이들이 
노래를 읊조리는 일, 온갖 풀이 무성하고 물 속 생물들이 제 명대로 살도록 하는 
일은 모두 경계를 바르게 한 뒤에 하더라도 참찬위육參贊位育123)이 대개 여기에





121) 參商: 서쪽의 ‘參星’과 동쪽의 ‘商星’; 견해나 감정이 거리가 있음.
122) 述: 의상경계책 逑.
123) 참찬위육參贊位育 : 천지에 참여하여 상하귀천이 제 자리에 안정하고 만물이 길러지도록 돕는 
일. 다음의 내용이 참조가 된다. “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
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參矣.” 중용 22장; “致
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중용 1장.
124) “易曰:‘正其本,萬事理.’失之毫釐,差以千里.” 前漢書 卷65 ｢東方朔傳｣ 第35.
125) 耆艾: 耆는 60세(또는 70세), 艾는 50세를 가리킴.
126) 庶草蕃廡: “各以其敍,庶草蕃廡.” 尙書注疏 卷11 ｢周書洪範｣
127) 咸若: 만물이 모두 그 성품에 따르고 계절에 순응하여 마땅함을 얻음. 제왕의 교화를 칭송하
는 말. “山川鬼神亦莫不寧,暨鳥獸魚鼈咸若.” 尙書注疏 卷7 ｢商書 伊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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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목 해설>
이 장부터는 의상경계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제1~2강의 토
지제도(2목)와 양전(3목)을 담은 다섯 목이다. 이 두 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부 
조세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는 전세田稅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양전’은 ‘토지제
도’에서 규정하는 세부 실천 요강에 해당되므로 토지제도와 양전 이 두 가지는 
전정田政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조선의 핵심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의 11목 중 제1목에서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보다 앞서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128) 그의 반계수록은 조선과 중국의 토지제도를 세밀히 비교
한 ‘전제田制’로 시작한다.129) 전제에서 주장한 균전론均田論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제안한 것이었다. 그는 여기서 조선의 결부법을 폐기하고 중국의 경묘법을 
시행해야 하며, 경묘법을 통한 양전으로 균전 제도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토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경묘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결부법보다 좋지 않은 것
이 없다.”130) 전제에 관한 유형원의 견해는 서유구가 본리지에서도 인용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부법과 경묘법의 차이에 대한 서유구의 인식은 유형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리지 첫 대목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경묘법과 
결부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곳에 수록된 기사 총 14개 중 서유구의 저
술 10개(행포지 9개, 금화경독기 1개)를 제외한 유일한 조선 문헌이 유형원
의 반계수록(3개)이었다(표3). 서유구가 살핀 문헌의 다양함으로 볼 때 반계
수록만을 경묘법 개혁론의 근거로 인용했다면 그의 경묘법에 관한 관심은 유형
원의 글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묘법으로의 토지개혁을 주장한 유형원의 이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로
128) ‘한국고전종합DB’에 검색어 ‘頃畝法’ 또는 ‘頃法’이 세종 대 이후 확인되지 않다가 반계수록
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검색어도 정약용과 서유구의 글 이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2014년 6월 7일 기준). 이에 근거했을 때 결부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이를 개
혁하려는 논의는 아마도 유형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29) 총 26권 13책인 반계수록은 권1~8에서 토지제도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130) “制田莫善於頃法,莫不善於結法.”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磻溪隨錄 영인본, 
明文堂, 1982, 11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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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묘법 행포지(1)
우리나라 결부법 반계수록2 행포지3
중국과 우리 농지 넓이의 환산 반계수록(1) 금화경독기(1)
고금의 보법 행포지(1)
고금의 척법 서광계정전고(1) 행포지(1)
역대의 척도 행포지(1)
우리나라의 척법 행포지(1)
는 서유구와 더불어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정약용은 ‘방전의邦田議’에서 결부법
의 폐해를 상세히 분석했으며, ‘결부고변結負考辨’에서 결부제의 시말을 상세히 
논하면서 반계수록도 활용했다.131)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유구의 친부 서호수
는 반계수록을 인용했지만, 세종 대의 공법 내용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을 뿐 개
혁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132) 박지원도 그의 과농소초에서 전제를 다루기
는 했지만, 구전區田·궤전櫃田 등 농지의 여러 종류와 기자箕子의 정전井田만을 
소개했을 뿐 역시 경묘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133)
<표3> 본리지 권1(｢토지제도｣)에 수록된 기사의 인용문헌
유형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서유구는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
씩 자세하게 분석했다.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서유구는 2가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길이의 척도를 
고제古制를 기준으로 바르게 고치자는 것이다. 
먼저 조선의 토지제도인 결부법이 고금에 없는 독특한 제도임을 논한다. 조선
에서는 모든 풍습이나 제도에 대해 거의 중국을 본뜨는데, 유독 토지제도는 그렇
지 않다는 것이다.(1.1.3) 이러한 제도는 중국의 경묘법과 비교해서 여러 폐단이 
있는데, 서유구는 이를 ‘팔폐八弊’라 하여 8가지로 정리했다. 팔폐에 이어서 결부
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오의五議’라 하여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팔폐와 
131)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반계수록의 ｢전제｣ 대목을 인용한 부분은 경세유표만 확인된다. 
경세유표의 ‘방전의’와 ‘결부고변’에서 반계수록의 이 대목을 인용하며 유형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더 세밀하게 하고 있다.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6 ｢地官修制｣ “田制考” 6 ‘邦田
議’(<<叢刊>> 285, 117~124쪽);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1 
‘結負考辨’(<<叢刊>> 285, 164~167쪽). 서유구의 본리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깔려있지 않
다.
132) 徐浩修, 海東農書 卷1 ｢田制｣ ‘列朝詳定’(農書 10, 15~19쪽).
133) 朴趾源, <<燕巖集>> 卷16 別集 課農小抄 ‘田制’(<<叢刊>> 252, 356~361쪽).
- 174 -
오의의 논법으로 서유구는 결부법의 폐단과 폐지 반대론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유형원 이후로 결부법의 문제를 그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논
의는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제외하고 거의 찾기가 어렵다. 팔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부법은 이름이 바르지 않다.(1.1.6~10) 결부법은 먼저 세금의 양을 정
한 뒤, 비옥도에 따라 농지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인다. 반면 경묘법은 먼저 농지 
넓이를 일정하게 잰 뒤, 비옥도에 따라 그 농지의 세금을 정한다. 결부법은 농지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토지제도에 세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르
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결부법은 본말이 전도되었다.(1.1.11~12) 농지가 근본이고 
세금이 말단인데, 결부법은 세금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결부법은 척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1.1.13~18) 서유구에 따르면, 
경묘법은 고대 선왕이 만든 제도로, 지금의 미터법과 같이 어디에서나 기준이 같
다. 선왕이 이 제도를 제정할 때 먼저 기준척인 주척을 바르게 확정했다. 그리하
여 6척=1보, 1보×100보=100보2=1묘로 삼았다. 이렇게 정한 1묘는 바로 농지의 
기준 넓이임과 동시에 농지를 작물 재배에 적절하게 구획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반면 결부법은 6등급의 양전척이 균일하지 않아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농지 넓
이가 각 도에 따라 다르고, 읍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한 마을의 동서와 남북
이 달라졌다.
넷째, 결부법으로는 서리의 횡포를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1.1.19~23) 결부법
은 고려의 계지척을 모방했으면서 환산은 주척으로 했다.(1.1.19) 주척과 계지척
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계지척으
로 시작했지만, 계지척을 기준으로 삼은 양전척을 세종 대 전제 제정자들은 1등
전의 양전척 4.775척처럼 모두 주척으로 환산했다. 하지만 주척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정수로 마감되지 않기 때문에 척 뒤에 촌·푼·리라는 하위 단위까지 남
는 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농지를 측량한 뒤 넓이를 결부로 
다시 환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졌다. 결국 지방 수령은 말할 것도 없고 농부
도 자신의 농지 넓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며, 심지어 양전 실
무자들조차도 제대로 환산할 수 있는 이는 매우 적었다.(1.1.25) 따라서 양전한 
결과를 정리하는 아전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결부법은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양전이 재해가 되었다.(1.1.24~26)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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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양전에서 쓴 사율비례는 효종 4년(1653)에 호조에서 편찬한 전제상정소준수
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畫(속칭 준수책이라 한다.)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
면 1등전 1결인 38묘가 각 등전에서 몇 결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두었다.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양전에서 해부(解負, 계산을 통해 농지의 결수를 환산하
는 일)를 하기 위해서는 사율비례를 이용해야 한다. 서유구가 진단한 당시 상황
은 “이 방법을 서툴게라도 쓸 수 있는 서리는 수십 개 읍에서 겨우 한둘이 있을 
뿐”(1.1.25)이어서 정확한 해부를 하는 사례가 희귀했다. 계산 착오가 빈번했다
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 환산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해부를 담당하는 서리나 아전 같은 실무자의 
농간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개입될지는 불을 보듯 뻔했고, 실제로 실록 기
사에는 양전 과정에서의 부패 실태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결부법에는 품등 책정의 기준이 없다.(1.1.27~31) 서유구가 의상경계
책을 쓸 19세기 초반 무렵에는 6등급 중 4~6등전이 약 2/3정도를 차지할 정도
였다고 한다.(1.1.35) 4등전과 5등전은 약 2,070평(=7,564.29평-5,494.31평), 5
등전과 6등전은 약 4,539평(=12,102.87평-7,564.29평) 차이가 난다.134) 결코 
적지 않은 넓이이다. 따라서 농지의 품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수가 
차이 나게 되고, 그 결과로 농민 입장에서는 세금의 양이 결정되고, 정부 및 지
방 관아 입장에서는 양안에 정리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데 논
밭에서 직접 경험한 농부들조차도 쉽지 않는 토질 품등을, 농사를 짓지도 않은 
서리가 잠깐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결정했지만(1.1.29) 이 결정의 객
관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일곱째, 결부법에서는 농지의 품등 조정에 보수적이다.(1.1.32~35) 당시 양안
에는 1~3등전보다 4~6등전이 훨씬 많았다. 조선 초부터 새로 바뀐 결부법으로 
양전을 하면서 백성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이어온 품등에서 큰 
차이로 품등을 올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낮춰진 품등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
의상경계책이 저술될 당시만 해도 낮은 품등이 재조정되지 않은 현상이 심해 
나라 전체의 농지에서 하등전이 2/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탄했다.(1.1.35) 그
만큼 품등을 고치는 일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땅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었다.
134)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260쪽 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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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결부법을 토대로 한 양전의 시행령인 법조문이 어렵다.(1.1.36~37) 결
부법은 양전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자는 대부
분 농민이었다. 그러나 결부법은 지방 수령이나 실무자인 서리나 아전도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적었다. 글자를 모르는 농부들 중 이런 법을 알 수 있는 이는 거
의 없었을 것이다. 법은 백성이 쉽게 이해해야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거의 대
부분이 알 수 없는 법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백성을 위한 법조문이 
백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문으로만 존재했다.
이와 같이 서유구는 결부법 시행으로 인한 폐단 8가지를 조목조목 밝힌 뒤 폐
단 때문에 생긴 결과를 짚고 그 원인을 적시한다. 팔폐의 근원은 농지 경계가 늘
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결부법이라는 제도에 있으므로, 이 제도를 고쳐야 한
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서유구는 결부법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신이 있었고, 경묘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다. 경묘법을 시행하되, 농지의 전품은 기존의 6등급에서 9등급으로 
늘리고, 연분年分 등급은 기존의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줄여 나눌 것을 제안했
다.(1.1.45) 결부법에서는 수세의 종류가 총 54종(=6등×9등)인 데 반해, 서유구
가 제안한 경묘법은 총 27종(=9등×3등)으로 줄어든 것이다.135) 서유구는 경묘
법이 조선 건국 이래 생겨난 모든 전정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는 경법經法이라 
판단했다.(1.1.46)
이처럼 최고의 토지제도라고 강조한 서유구의 경묘법은 그 개략이 다음과 같
다. 먼저 전품에 상관없이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통일한다. 이 기본척으로 
확장된 넓이 단위는 다음과 같다. 
양전척 1척2 = 1보2 = 주척 36척2 
100보2 = 1묘 = 주척 3,600척2 
100묘2= 1경 = 주척 360,000척2    
주척 6척을 양전척 1척으로 정하여 넓이가 묘畝·경頃·정井 등의 단위로 확장되는 
제도는 중국 토지제도사에서 ‘고법古法’을 따르는 선택이었다. 고법은 한대까지 
시행된 것으로 특히 주나라의 제도라고 알려진 정전제의 기본척이기도 했다. 양
전척 1척이 곧 고법의 1보이고 100보가 1묘이다. 진한 시대 이후에는 주척 5척
을 1보로 삼았으며 240보를 1묘로 삼았다. 이를 신법이라 한다.136) 세종 대에 
135) 이는 정약용이 전품을 18등급으로, 연분을 3등급으로 나누자고 했던 제안과 비교된다. 정해렴 
역주, 역주 경세유표 2, 709~7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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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려 했던 경묘법은 5척을 1보로 삼은 신법을 따른 셈이다.137) 
서유구가 세종이 받아들였던 신법을 따르지 않고 고법을 따른 이유는 중국 고
대의 선왕이 토지제도를 제정할 때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 6척을 1보로 삼
은 이유는 농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1묘에 고랑 셋 두둑 셋을 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1.1.13) 고랑과 두둑의 너비는 모두 1척이기 때문에 1묘
의 너비는 6척이 되는 것이다. 이 농법이 바로 서유구가 조선에 도입하려 했던 
대전법, 즉 견종법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확장된 단위는 과법科法
과 경법耕法, 보법, 묘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그 폐단이 많은 결부법 제도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을까. 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터법으로 표
준화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너무나 당
연한 견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까지 거의 천 여 년 간 통용했던 결부법
을 바꾸는 데 동의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관행의 관
성은 엄청났고 따라서 방향 선회는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이 관행의 관성은 서유
구가 보기에 결부법 개혁을 반대하는 5가지의 확고한 주장으로 더욱 공고해졌었
다. 그는 이를 ‘오의五議’라 했다. 이 오의를 일일이 소개하며 그 논리도 다시 조목조
목 반박했다. 서유구가 이렇게 결부법 비판에 공을 들인 이유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하는 이들이 많아 결부법 옹호론을 깨트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의는 결부법이 주나라 제도의 뜻을 본받았다는 주장이었다.(1.1.48~49) 
“불역전(매년 농사짓는 농지)이면 1가家에 100묘를, 일역전(1년 휴경하는 농지)
이면 1가에 200묘를, 재역전(2년 휴경하는 농지)이면 1가에 300묘를 준다.”는 
주례에 실린 제도는, 땅의 비옥도가 달라 곡식 수확량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생겨난 것인데, 결부법이 6개 등급에 따라 넓이를 달리 함이 바로 이 주나
라 제도의 뜻을 본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1.1.48) 이에 대해 서유구는 ‘일역’, 
‘이역’이라는 말은 휴경지를 일컫는데, 조선에서는 휴경지, 즉 묵힌밭에 과세하지 
않았으며 주나라 법도 개간 농지 즉 불역전(상경전)을 100묘만 지급했지 이의 2
136) 고법과 신법의 기준은 서유구가 행포지에서 나눈 기준이다. 전국시대까지의 척법을 고법, 
한대 이후의 척법을 신법으로 보고 있다.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46
쪽.
137) 세종실록 25년(1443) 11/14. 이에 비해 본리지에서는 농부의 경우 농서에 나오는 “1묘
에는 씨앗 몇 승을 쓴다”는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5척=1보, 240보=1묘의 신법을 써
도 좋다고 했다(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59쪽). 신법을 추천한 이유로, 제도
적 개혁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도 한 몫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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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묘나 300묘라고 했다면 이는 비옥
도와는 상관없이 경계는 여전히 그대로이므로, 결부법처럼 비옥도에 따라 경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1.49)
제2의는 천여 년 이어온 불후의 제도라는 논의이다.(1.1.50~53) 결부법이 삼
국시대부터 이어온 불후의 제도라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실례를 제시하며 이 주장을 일축했다. 즉 고려 태조 때 
경頃을 토지 단위로 쓰고 있었고, 고려 문종 때(1069년) 양전척을 정하고 전품
을 나눌 때도 땅의 넓이는 같고 세금을 전품에 따라 달리 매겼던 것을 보면 등
급에 따라 척도를 달리 하는 수등이척제는 이 이후에 생겨났다는 것이
다.(1.1.51~52) 또 만약 삼국시대에 결부법이 유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
도 주나라 융성기의 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며, 중국의 제도를 버리고 주변국의 
제도를 따라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고려 말의 제도를 바꾸는 일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제3의는 결부법이 조선에서 정착한 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1.1.54~56) 
제2의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결부법이 고려 말에 시작했다 해도 개국 이래 
조선이 이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조선에 정착한 법이 되었으므로, 급히 개정하
면 반드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유
구는 세종 대에 이미 경묘법으로 고치려 했던 점을 들어 반박했다. 세종이 “양전
척[計指田尺]과 결·부·속·파가 옛날 제도에 의거하지 않았다. 자는 주척을 쓰고, 
결부법은 경묘법으로 고쳐야 마땅하다.”며 결부법의 전면적 개정령을 내린 언급
과, 그 명령에 따라 올린 호조의 양전사목에, “자는 주척을 쓰고 25척2이 되는 
넓이를 1보로 하고, 240보2을 1묘로, 100묘2을 1경으로, 5경을 1자字로 한다.”
는 경묘법 규정이 담긴 것은 바로 토지 제도의 핵심을 파악한 세종이 결부법 혁
파 의지를 보여준 증거라는 것이다.(1.1.55) 
제4의는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꾼다면 비용 소모와 백성의 동요가 크다는 주
장이다.(1.1.57~62) 이 주장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묘법으로의 개정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양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번번이 그 실행을 가로막았다. 흉년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데, 양전을 하면 백성의 동요가 커진다는 이유였다. 1820년 전라도 양전을 계획
했을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올린 상소에서 전라도 양전을 늦추자는 논리의 핵심
도 바로 이것이었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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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유구는 호적을 3년마다 바꾸듯이 양안도 법 규정대로 20년마다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3년마다 양안을 바꾸었던 데 반해 조
선의 현실은 100년이 지나도 개량이 안 되었다고 강조했다.(1.1.58) 이런 상황에
서 온갖 폐단이 생겼음에도 이를 좌시만 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지금대로라면 
100~200명 인원으로 1~2년에도 할 수 없는 양전은 경묘법을 시행한다면 
10~20명으로 1~2개월이면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1.1.60~61) 
제5의는 결부법이 지방관과 아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입장
이다.(1.1.63~67) 양전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토지 조사를 면밀히 수행함으로
써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당시에는 은결이 무수히 존재했고 그 폐단은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은결이 지방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던 측면이 있다. 국가 재정 부족
으로 지방 재정까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같은 자치적 재정 
해결을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양전은 지방 재정 충당과 동시에 실무자들
이 뒷돈을 챙기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부법 개혁 반대론자들은, 당시의 관행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연스런 
전통이므로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설을 폈다. 이들은 은결을 다 들춰내는 일
은 “은혜로 구휼하여 청렴함을 기르는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
해 서유구는 이 주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며 나라를 경영하는 계획은 아니
라고 일축했다. 지방 관청을 진정 은혜로 구휼하려 한다면 녹봉이라는 객관적 제
도에 반영하여 녹봉을 올리면 되지, 굳이 알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도둑질을 유
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64) 은결을 방관하여 비리를 조장하는 일은 편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다. 그는 이 관행을 ‘도둑질’이라 여겼다. 
그들은 국가의 묵인을 시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결을 통해 재
물을 축적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절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관행의 묵인
은 오히려 국가를 조롱하고 간사함만 키우게 한다는 것이다.(1.1.66~67)
이렇게 ‘팔폐’와 ‘오의’를 제시한 뒤 서유구는 자신의 구상을 건의했다. 먼저 
팔폐와 오의를 담당관들에게 하달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묘법 조례를 확정
한다. 확정된 조례는 팔도 감영의 관할 읍에서 먼저 편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실
무가 손에 익숙해진 뒤 몇 년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나라 전체의 농지 경계
가 바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1.1.69)
138) 순조실록 20년(182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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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제1목의 결론에서 서유구는 ‘경계책’을 
쓴 목적을 암시하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 경계책의 핵심은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
는 일인데, 경계를 바르게 하는 일이 다음과 같은 일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일, 고지대와 저지대의 재배법을 구별하여 
알맞은 토양을 살피는 일, 저수지·못을 수축하고 수차·용두레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 편리한 기구로 쓰임을 이롭게 하여 인력을 아끼는 일, 말단(상업)을 눌러 
근본(농업)을 장려하고, 부역의 부담을 줄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 아이들이 돌
림병에 걸리지 않고 늙은이들이 노래를 읊조리는 일, 온갖 풀이 무성하고 물 속 생물
들이 제 명대로 살도록 하는 일.(1.1.71)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농법 개선 문제와 중농정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
들고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연도 천성에 맞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경묘법 실시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묘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역대 왕들이 이루려 했던, 하지만 한 번도 이
루지 못했던 이상 정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구의 이 같은 언급이 상투
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거론한 농법 개선 문제 등은 의상경계책의 
뒷부분에서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있어서 빈 말로 넘길 수 없다. 성인이나 달성
할 수 있는 정치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는 ‘참찬위육參贊位育’의 근본 바탕이 
바로 경묘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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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2목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르기’
1.2.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른다
1.2.1. 둘째는 척과 보를 바루어 옛 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二曰正尺步以遵古制:
1.2.2. 제가 듣기로는 주척이 전하지 않자 단편적 지식에서 나와 실정과는 먼 설
들이 마당에 가득 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검정 기장에서 구한 것, 손가락 마디
를 기준으로 한 것, 벼 까끄라기 10개를 1촌으로 삼은 것, 머리카락 10개를 1푼
으로 삼은 것 등을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입이 닳도록 따져보아도 자의 길
이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139)
臣聞周尺之失其傳,而捫燭叩槃140)之說盈庭矣.有求之秬黍者·有准諸指寸者·有以十禾
蔈爲一寸者·有謂十人髮爲一分者,心竭于思,口弊於議,而不能定也.
1.2.3. 이런 상황에서 오직 진晉의 태시 연간141)에 중서감이었던 순욱荀勖142)만
이 예전에 썼던 7가지 물건과 견주어 대부분 합치시켰습니다. 이 7가지 물건은, 
첫째 고선옥률143), 둘째 소려옥률144), 셋째 서경西京145)에서 사용한 동망얼146), 
139) 이 단락은 한대 이후로 주척이 전하지 않으면서 주척 길이에 대해 거론된 많은 이견들의 일
부를 소개했다.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9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140) 捫燭叩槃: 쟁반을 두드리고 촛불을 잡음.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단편적인 인지는 진실과는 
동떨어짐.
141) 태시太始 연간: 태시 9년(273)이다. 晉書 卷16 「志」 第6 ‘律曆’ 上.
142) 순욱(荀勖, ?~ 289): 진晉나라 사람으로 영천潁川 영음(潁陰, 현 하남 허창시) 사람이다. 가충
賈充과 함께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궁정악사宮廷樂事를 전담하였고, 적률笛律 12지支를 연구하
여 음률을 교정하였다. 
   순욱의 자[荀勖尺]는 주척과 같은 길이인데, 中國科學技術史-度量衡卷, 276쪽에서는 순욱의 
자의 길이를 23.1cm로 고증하고 있다.
143) 고선옥률姑洗玉律: 고선음의 표준이 되는, 옥으로 만든 기구. 길이는 황종黃鐘의 64/81. ‘고
선’은 십이율[十二律, 전통 음악의 열두 음계로 육률六律과 육려六呂의 총칭] 가운데 기준음인 
황종에서 5번째 음이고, ‘옥률’은 옥으로 만든 표준 정음기正音器이다. 大漢和辭典; Yung Sik 
Kim, The Natural Philosophy of Chu Hsi(1130~1200)(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2000), p. 185.
144) 소려옥률小呂玉律: 소려음의 표준이 되는, 옥으로 만든 기구. 소려小呂는 십이율 중의 하나로, 
중려(中呂 또는 仲呂)라고도 한다. 길이는 황종의 13,1072/17,7147. Yung Sik Kim, ibi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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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순욱의 설이 가장 증거에 부합하니, 빈 말로 어
림짐작한 설들과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의 ｢율력
지｣에서는 15등급의 자를 나열했는데, 순욱이 만든 순척荀尺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척, 한나라 유흠147)의 자, 후한後漢 건무 연간의 
구리자 등을 모두 같은 등급에 놓았으니, 역시 순척만이 독보적으로 주척의 참값
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148)
185.
145) 서경西京: 장안長安. 農政全書校注, 107쪽 주15.
146) 동망얼銅望臬: 해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구리막대.
147) 유흠(劉歆, ?~23): 왕망王莽이 신新을 건국하면서 국사國師에 책봉되어 탁고개제托古改制의 
기치 하에 문물제도를 개혁하려 했다. 태초력太初曆을 수정하여 삼통력三统曆을 완성했고. 원주









주척     유흠의 구리 자
         건무 연간 구리 자
         순욱의 자(진의 초기 자)






148) 다음은 서유구가 중국 고금의 척법을 정리한 내용 중 수서에 실린 15등급으로 나눈 자를 
설명하는 곳의 일부다. “수서隋書에는 15등급의 자가 실려 있는데, 순욱이 만든 순척荀尺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주척, 한대 유흠劉歆의 자, 후한後漢 건무 연간의 구리 자, 남조南
朝의 송宋나라 조충지祖沖之가 전한 자 등은 순척과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곧 진晉의 
농부가 들에서 발견한 옥玉 자, 한의 관청에서 쓰던 자, 위魏의 두기杜夔가 사용하여 조율한 자, 
진晉의 후기 자, 위魏의 초기 자[前尺], 중기 자[中尺], 후기 자[後尺], 동위東魏의 후기 자, 채
옹蔡邕이 은으로 도금한 구리피리 자, 후주後周의 옥 자, 송宋의 자, 수隋 만보상萬寶常의 수척
水尺, 혼천의渾天儀 제작에 쓰는 유요劉曜의 자, 양梁의 민간에서 사용한 자 등 14종은 각각 순
척과 길이가 다르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6~68쪽.
순척과 다른 14종 가운데 ‘후주의 옥 자’는 ‘채옹이 은을 도금한 구리 피리 자’와 같은 종류에 
속해 있어서 이 14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隋書에서는 ‘후주의 옥 자’ 대신 ‘양의 해 그림
자 재는 자[梁表尺]’를 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隋書 ｢律曆志 上｣, 402~408쪽, 특히 
404~405쪽을 참조 바람. 다음은 隋書의 내용을 정리하여 현대 단위로 환산한 표다.(中国科
学技术史-度量衡卷, 316~317쪽의 표에서 번역문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옮김. 이 표의 근거
는 같은 책, 305~316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2.5. 이 뒤로 척도가 자주 변하자 순척이 전하지 않은 지가 몇 백 년이 되었습
니다. 
是後尺度屢變,而荀尺之失其傳,又幾百年矣.
1.2.6. 송나라 인종 때, 한림학사 정도150) 등이 다음과 같이 의론을 올렸습니다. 
“역대로 척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오직 유흠이 ‘곡식을 되는 구리 그릇[銅
斛]’을 주조한 시기에 함께 주조한 착도錯刀나 대천오십大泉五十이라는 화폐들
과, 천봉 연간(14~19)에 왕망151)이 주조한 화포貨布나 화천貨泉 등의 화폐만이 
있으니, 그 이후에 주조한 동전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네 
가지로 분分·촌寸을 견주어 주척의 도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152)
至宋仁宗時,翰林學士丁度等議曰:“歷代尺度屢改,惟劉歆鑄銅斛之世,所鑄錯刀·大泉五
十,王莽天鳳中鑄貨布·貨泉之類,不聞後世有鑄者.以此四物,參校分寸,可得周尺之
2 진의 농부가 발견한 옥 자 1.010 23.331
3 양의 해 그림자 재는 자 남북조(양, 502~557) 1.007 23.262
4 한의 관청에서 쓰던 자 동한(76~88) 1.0307 23.809
5 위의 두기가 사용한 자 삼국(위, 220~265) 1.047 24.186
6 진의 후기 자 동진(317~420) 1.062 24.532
7 후위의 초기 자 남북조(북위 초기, 386~) 1.107＊ 25.572
8 후위의 중기 자 남북조(북위 중기) 1.211 27.974
9 후위의 후기 자 남북조(북위 후기, ~534) 1.281 29.591
10 동위의 후기 자 남북조(동위, 534~550) 1.3008 30.048
11





12 송의 자 남북조(송, 420~479) 1.064 24.578
13 만보상의 수척 수(개황 10년, 590) 1.086 27.396
14 혼천의 제작에 쓰는 유요의 자 16국(전월, 304~329) 1.05 24.255
15 양나라 민간에서 사용한 자 남북조(양, 502~557) 1.071 24.74
            ＊ 서유구는 1.107을 1.207로 적고 있다. 참조한 판본의 차이로 보인다.
149) 武: 의상경계책 初.
150) 정도(丁度, 990~1053): 북송의 학자이다. 진종眞宗과 인종仁宗 때 활약했으며, 운서인 광운
廣韻을 수정하여 집운集韻을 편찬하였다.
151) 왕망(王莽, B.C. 45~A.D. 23): 신新 왕조의 건립자이다. 한漢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섭황제攝
皇帝가 되었다가 선양의 과정을 거쳐 황제가 되었다. 재위기간 동안 탁고개제托古改制를 주창하
였는데, 정전제井田制를 회복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토지는 왕전王田이라 하여 매
매를 금지하였다.
152) (1.2.2~7)의 내용은 주로 다음의 내용과 유사하다. 農政全書 卷4 「田制」 ‘玄扈先生井田
攷’(農政全書校注, 92~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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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153).”
1.2.7. 이 말은 천 년 전 순욱의 말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리하여 사마광[司馬
備]은 정도가 정한 척도를 받아들여 돌에 새겼고, 주자와 채원정154)이 모두 이를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쯤에 이르러 주척의 도수가 비로소 확정되었고, 따라서 학
자들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들은 모두 폐기할만했습니다.
其言與荀氏千載同符.於是司馬備取丁氏所定尺度刻之石,而朱子·蔡元定皆從之.蓋至是
而周尺之度始定,而諸家影響之說,悉可廢矣.
1.2.8. 순욱이 조사했던 7가지 물건을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착도·계도·화포·화천 
같은 옛 한대漢代의 동전류는 종종 동국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주재
육155)이 지은 율려정의에는 화포·화천·대천오십의 그림이 실려 있고, 최근 사





1.2.9. 제가 예전에 화천 1개를 얻은 적이 있는데, 한서 ｢식화지｣의 “화천의 
153) 可得周尺之度: 본 正同.
154) 채원정(蔡元定, 1135~1198) : 남송 건주建州 건양建陽 사람. 자는 계통季通이고, 호는 서산
西山이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강학에 몰두했다. 어려서 아버지 채
발蔡發에게 배웠고, 장성하여 이정二程과 소옹邵雍, 장재張載의 학문을 배웠다. 나중에 주희朱熹
를 찾아가 수학했다. 주희가 강우講友로 대우했다. 많은 책을 섭렵했고, 의리義理를 깊이 연구했
다. 주희의 이학사상理學思想을 계승 발전시킨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악률樂律에 조예가 깊었는
데, 12율에 6개의 변률變律을 첨가해서 18악률을 개발했다. 척도에 관한 주요 설을 종합한 율
려신서律呂新書의 지은이다.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155) 주재육(朱載堉, 1536~1611) : 명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음악과 수학을 좋아하여 대나무를 직
접 채취하여 율관을 만들기도 했다. 악률전서樂律全書를 편찬했다. 중국과학기술사-도량형권
, 295쪽.
156)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청나라 순천順天 대흥(大興, 北京) 사람.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찬수관을 지내고 내각학사內閣學士가 되었다. 금석金石과 보록譜錄, 서화, 사장詞章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했다. 특히 서예는 당인唐人의 해행楷行과 한비漢碑의 예법隸法을 배워 유용劉墉, 왕
문치王文治, 양동서梁同書 등과 함께 청나라 법첩학法帖學의 4대가로 꼽힌다. 중국역대인명사
전.
157) 武: 의상경계책 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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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은 1촌이다.”는 글158)에 의거하여 화천 1개의 지름을 1촌으로 하고 10촌을 
1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려정의에 실린 옛 동전의 그림들과 비교해 
보니 부절을 맞춘 듯 꼭 들어맞았습니다. 또 양한금석기에 실린 건무 연간의 




1.2.10. 확인하는 과정에서 옛 동전을 통해 순척의 참값을 얻었고, 순척을 통해 
주척의 참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옛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악




1.2.11. 저는 예전에 저의 방계 조상인 문정공 신臣 서거정이 편찬한 필원잡기
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문경공文敬公 허
158) “漢食貨志:‘大泉五十,徑寸二分小泉,徑六分.契刀·錯刀,其環如大錢.貨布,長二寸五分,廣一寸首長八
分有奇,廣八分足枝長八分,間廣二分圓好徑二分半.貨泉,徑一寸.’” 임원경제지 본리지 1, 75쪽.
159) 武: 의상경계책 初.
160) 서유구가 이렇게 알아낸 주척은 의상경계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본리지에 1/2척
의 그림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본리지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1930년대 필사본
인 고려대 소장본(이하 고려대본)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후 국립본)의 본리지에 그 그림이 전한다. 실측한 결과 고려대본은 약 11.47cm, 국
립본은 약 11.77cm였다. 따라서 이 두 본에 실린 주척에 근거한 주척 1척은 각각 약 22.94cm, 
23.54cm가 된다. 실제로 중국에 남아 있는 유물로 알아낸 주척 1척은 23.1cm였는데, 이와 비
교할 때 고대본에 수록된 주척 길이는 길이의 약 0.16cm가 적게 나온 셈이다(임원경제지 본리
지 1, 75쪽 주 53번). <<임원경제지>>의 여러 필사본 중 고대본을 선본善本으로 본 연구를 따
른다면(정명현, ｢임원경제지 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奎章閣 34, 서울大學校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2009) 고대본에 실린 주척 그림 길이가 필사본의 대본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서유구가 본리지 원고를 완성한 즈음을 1830년대 경으로 비정한다면 
약 100 여년 후에 고대본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 고대본의 주척 길이를 측정한 
셈이다(1939년 4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1년 6개월에 걸쳐 최근 필사본을 완성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정명현, 위의 글, 224쪽). 이를 토대로 추정한 고대본 필사 기간은 1937~1939년이
다. 국립본과 고대본을 필자가 실측한 때는 2005년이다). 그 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일어났을 종
이의 수축을 고려하면 서유구가 고증해낸 주척 길이는 주대의 주척값과 거의 일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문장과 앞의 일부 내용은 農政全書 卷4 「田制」 ‘玄扈先生井
田攷’(農政全書校注, 9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73쪽에 비슷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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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61)가 북경에 갔다가162)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의랑議郞 강천주의 집에서 
얻어서 돌아왔다. 이것을 가례부주에서 반시거163)가 확정한 주척과 서로 견주
어보니,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로소 척제를 정한 것이다. 무릇 





1.2.12. 제 생각으로는 반시거가 정한 주척은 곧 사마광의 석각척石刻尺입니다. 
사마광의 석각척은 곧 순욱이 7종을 비교하여 만든 자이니, 이는 우리 동국만이 
주척의 참된 도수를 얻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161) 허조(許稠, 1369~1439): 권근權近의 문인. 세자가 명明에 가는 길에 서장관으로 수행하면서 
명의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조선 초에 태종과 세종을 도와 예악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62) 북경에 갔다가 : ‘朝京’을 옮긴 말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허조가 홍무 계유년, 즉 1393년
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얻었다고 했다.(세종실록 19년(1437) 4/15) 
그 주척은 원사 금강이 전한 상아척을 근거로 했다고 적고 있다. 이로 근거할 때 허조는 부친상 
때라 북경을 간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강천주의 부친 강석姜碩이 원나라에 간 적이 있다는 다음
과 같은 기록만 있다. “상장군 강석을 원나라에 보내 천추절을 하례했다. 遣上將軍姜碩,如元賀千
秋節.”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恭愍王｣ 1 임진 원년(1352).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로 
볼 때 필원잡기나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朝京’이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163) 반시거潘時擧 : 송대 주희의 제자.
164) 누기漏器: 물시계 등 천문 연구에 필요한 기구.
165) 여기까지의 기록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筆苑雜記 卷2의 여섯 번째 글을 토대로 
씌었다. 하지만 서유구의 편집 과정에서 글자나 글의 순서가 바뀌고 원본에 없는 글자가 들어가
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번역은 成百曉 譯註, 譯註 四佳名著選, 이회문화사, 
2000, 330~331쪽도 참고했다. 이 기록은 이미 세종실록에도 나온다. 세종실록 19년(1437) 
4/15.






分相合.今我國所用周尺,與中國同,無疑矣.” 大東稗林 卷29, 國學資料院, 1997, 94~96쪽.
166) 朝京: 筆苑雜記 없음.
167) 而歸: 본 卽元院使金剛牙尺所傳也.以今官尺去二寸五分,用七寸五分,當時官尺之制未詳.
168) 尺: 본 尺當今省尺七寸五分弱之語同二尺




1.2.13. 대개 세종 때의 척제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척, 둘째는 황종척, 
셋째는 조례기척171), 넷째는 영조척, 다섯째는 포백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자는 거의 없고, 오직 경국대전에만 다섯 종류의 자를 실어 도수를 서로 비교
할 수 있게 했습니다.172)
蓋世宗朝尺制有五,一曰周尺,二曰黃鍾尺,三曰造禮器尺,四曰營造尺,五曰布帛尺.而今
鮮有傳者,惟經國大典載五173)等尺,相準度數.
1.2.14. 그런데 관동 삼척부三陟府에 구리로 주조한 포백척이 있었는데, 그 뒷면
에 “정통십일년십이월상정신조포백척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세종 28
170) 臣謂: 본 今按.
171) 조례기척造禮器尺: 여러 공식 행사에 쓰이는 기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자.
주척 황종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백척
약 20.62 약 34.48 약 30.8 약 28.63 약 46.66
주척 황종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백척
23.1 23.1÷0.606≑38.1188 38.1188×0.899≑34.269 38.1188×0.823≑31.372 38.1188×1.348≑51.384
172) 이는 경국대전에 기록된, 다섯 종의 자 길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설명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가리킨다. “주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주척은 황종척의 0.606척이고, 영조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영조척은 황종척의 0.899척이고, 조례기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조례기척은 황종
척의 0.823척이고, 포백척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포백척은 황종척의 1.348척이다. 以周尺準黃
鍾尺,則周尺爲六寸六厘以營造尺準黃鍾尺,則營造尺爲八寸九分九厘以造禮器尺準黃鍾尺,則造禮器尺
爲八寸二分三厘以布帛尺準黃鍾尺,則布帛尺爲一尺三寸四分八厘(經國大典 卷6 「工典」 ‘度量
衡’).” 황종척 1척을 기준으로 다른 네 종의 자의 상대값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글에 근거하
면 다섯 종 중 한 종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네 종의 자를 복구할 수 있다. 모두 황종척을 매
개로 상대적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척을 순척과 같은 23.1cm로 상정하고서 經國大典에 언급된 자의 길이를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는 조선의 실제 유물과 도본 상의 실측 길이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李宗峯, 韓
國中世 度量衡制 硏究, 혜안, 2001, 86~110쪽 참조.
<표5> 經國大典의 척도
  
한편, 조선의 실물과 도본의 실측 길이를 근거로 한 다음의 표도 참고가 된다. 여기
서는 주척을 약 20.62cm로 파악했다. 李宗峯, 앞의 책, 86~110쪽을 참조 바람. 특히 
표는 110쪽 참조. 단위는 cm.
<표6>  조선전기 척의 길이
173) 五: 본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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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446) 12월에 정확히 고정하여 새로 제작한 포백척]이라는 15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조 26년(1750)174)에 이 자를 가져다가 경국대전에 기록된 도수
에 의거하여 당시 쓰이던 척도를 바로잡았습니다.
而關東三陟府有銅鑄布帛尺,背刻“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十五字.英宗二
十六年,取此尺,依經國大典所著度數,校正時用諸尺度.
1.2.15.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토지 측량[量田]과 거리 측량[量步]에 사용하는 
주척이 모두 정확한 도수를 잃고 매우 짧아졌으니, 비교 기준이 실제값을 잃어버




174) 26년 : 16년의 오류이다. 후대에 여러 책에서 영조 26년(경오년)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어 서
유구도 그 기록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가 재정 기록물인 만기요람
에서도 “영조 경오년(1750년)에 우의정 유척기의 진달에 의해 삼척부에 보관된 세종조의 포백
척을 가져다가 당시에 사용하는 여러 척도를 교정하여 중외에 반행하게 했다. 英宗庚午,因右議政
兪拓基陳達,命取三陟府所藏世宗朝布帛尺,較正時用諸尺度,頒行中外.”라고 했다(심상규·서영보, 만
기요람 ｢재용편｣ 4 “호조 각장 사례戶曹各掌事例” ‘판적사版籍司’). 영조 대에 활동했던 황윤석




頤齋遺藁 卷26 ｢雜著｣ ‘國朝喪禮補編後本尺圖說’(<<叢刊>> 246, 585쪽). 이긍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정교전고政敎典故｣ ‘주척周尺’;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62 ｢器量類｣ ‘周尺
攷’(<<叢刊>> 278, 136쪽); 成海應, 앞의 책, ‘古今尺度考’(<<叢刊>> 278, 152쪽) 등. 한편 이
규경은 이 정보를 옳게 전했다. “英宗十六年庚申,頒布帛尺于中外.三陟府有世宗所造布帛尺,背刻正
統十二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較今尺,長者減一寸,短者減五分.因兪拓基所奏,命頒于中外.”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 器用類｣ “度量衡” ‘[0648]古今度量衡辨證說’.
   영조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척기가 말했다. ‘세종 때의 포백척이 삼척부에 있으니, 해
조(該曹, 즉 호조)에게 가져오게 한 뒤 최천약崔天若처럼 솜씨 좋은 자에게 경국대전의 치수에 
따라 교정하게 하면, 황종척·주척·예기척·영조척도 다 그 제도에 맞아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니, 완
성되면 중외에 반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拓基言:‘世宗朝所造布帛尺在三陟府,
令該曹取來,令巧手如崔天若者,依大典分寸較正,則黃鍾尺·周尺·禮器尺·營造尺皆可以得其制而不差,旣
成可頒布中外也.’上從之.” 영조실록 16년(1740) 4/5.
175) 영조 때, 세종 대에 제작했던 포백척을 토대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비율에 맞춰 주척을 
복구했다면 이 포백척은 구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의 마모나 수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제작 
당시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서유구 당대에 시행되는 양전척이나 
양보척(量步尺, 거리측량 자)은 주척의 실제 길이보다 상당히 짧아졌다고 개탄했다.
176) 耶: 본 歟, 행포지 邪.
177) 稠: 본 文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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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반시거의 주척은 지금 알 수 없으나, 구준의 가례의절에 주척 그림이 
있고 또 가례의절에, “가례의 책머리[卷首]에 예전에 반시거가 전한 사마광
의 주척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서점[書肆]에서 판각된 반시거의 가례부




1.2.17. 그래서 화천貨泉의 지름 길이로 교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시거의 자
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故以183)貨泉之徑校正云爾184),則其與潘185)尺不相遠,可知也.
1.2.18. 지금 가례의절의 척도를 순척과 견주면 가례의절의 척도가 몇 푼 더 
짧습니다. 이것을 양전주척(토지 측량에 쓰는 주척)과 견주면 양전주척이 0.06척 
짧고, 또 양전주척으로 훈련원의 보수주척(거리 측량에 쓰는 주척)과 견주면 보
수주척이 0.02척 짧고, 또 보수주척으로 수표교의 석각주척(돌에 새긴 주척)과 
견주면 석각주척이 0.04척 짧습니다.186) 이것은 모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
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니, 세종시대에 길이를 표준화했던 제도를 회복한 것
이 아닙니다.187)
今以儀節尺188),校諸荀尺,則儀節短數分189).校諸190)量田周尺,則量田周尺短六分;






180) 擧: 본 擧所傳.
181) 而: 본 而唯.
182) 尺圖: 본 尺.
183) 以: 본 以武林應氏及.
184) 正云爾: 본 云爾.
185) 潘: 본 潘氏所傳之
186) 柳馨遠, 磻溪隨錄 卷2 ｢田制｣ 下 ‘諸本周尺附’.





1.2.19.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양전척이 주척으로 4.775척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주척으로 4척 내외에 불과할 뿐입니다. 
而今所行量田尺之爲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云者,其實不過周尺四尺左右而已.
1.2.20. 1척의 오차라면 분이나 촌으로 다투겠지만, 1묘의 오차라면 몇 십, 몇 
백 척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묘의 오차라면 100척으로 다투겠지만, 1경의 오차




1.2.21. 옛 제도에서는 6척이 1보였고, 지금의 제도에서는 5척이 1보입니다. ‘보’
라는 말이 두 발을 평탄한 곳에서 옮긴다는 뜻이니, 고금에 어찌 그 길이의 차이
가 있겠습니까? 다만 진·한대 이전에는 척도의 차이가 짧았기 때문에 6척을 1보




1.2.22. 척의 수에서 남거나 척의 길이에서 남는다면192), 두 발을 평탄한 곳에서 
옮기는 1보는 6척이 되든 5척이 되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자로 재면 6
척을 1보로 해야 하고, 지금 자로 재면 5척을 1보로 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
운 법상法象이라, 교묘한 지혜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188) 尺: 본 尺度
189) 儀節短數分: 본 短數米
190) 諸: 본 諸柳馨遠磻溪隨錄所圖
191) 又: 본 없음.
192) 척의~남는다면: ‘척의 수에서 남는다.’는 것은 6척이 5척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척의 길




1.2.23.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척으로 재면서도 5척을 1보로 하고 있으니, 이야말
로 오리 발자국을 세어 학 걸음의 길이를 헤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보를 잴 때마다 1척 차이가 나고 100보를 잴 때마다 100척 차이가 나서, 정해
진 보법이나 묘법이 모두 오류 덩어리라 주나라의 고법도 아닐뿐더러 육조시대
의 신법도 아닙니다.193) 경국대전에 “우리나라의 각 등급의 농지 1결이 중국 
농지의 몇 묘에 해당한다.”194)고 실린 수치는 모두 실제 넓이가 아닌 것입니다. 




1.2.24. 척법이 정해진 뒤에야 보법을 말할 수 있고, 보법이 정해진 뒤에야 묘법




1.2.25. 제 견해로는, 100보를 1묘로 하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산천이 에워싸고 있어서 백 리·천 리가 되는 평야가 드뭅니다. 그러
니 농지를 구획하는 제도도 단위를 작게 해야지,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땅 
넓이의 수치가 작으면 알아보기 쉬운 반면, 땅 넓이의 수치가 크면 조사나 환산
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臣獨謂當用百步爲畞之制者.蓋以我□國山川縈紆,鮮有百里之坪千里之野.分田之制,宜
小不宜大也.且地面小則識認爲易,地面廣則査准未易也.
193) 6척 1보든, 5척 1보든, 보법의 길이 차이는 없다고 인식한 서유구는, 조선에서의 모순이 척법
은 고법을 받아들이고 보법은 신법을 썼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주척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마
땅히 6척을 1보로 삼아야 하고, 5척을 1보로 삼았다면 마땅히 육조시대 이후의 길어진 자를 1
척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도 저도 아니게 제도가 엉켜있다는 지적이다.
194) 經國大典 卷2 ｢戶典｣ ‘量田’. 위의 (1.1.4)에 그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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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목 해설>
경묘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전척 통일이 급선무였다. 서유구가 제안한 양전
척은, 앞서 제시했다시피 주척 6척을 1척으로 삼은 자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척 1척의 길이를 확정해야 했다. 주척은 중국 제도의 전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나라에서 사용했던 자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척도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주척 제도가 사라지면서 주척의 실제 길이를 찾기가 어려워졌
다. 중국 주나라의 고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과 조선에서 역사적으로 반
복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주척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서유구는 농정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아가 농사
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주척 복원을 급선무로 여겼다. 그의 저작 <<임원경제
지>>의 첫 내용이자, 본리지 권1의 맨 첫 내용이 바로 이 주척의 제도를 추적
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가 척법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인지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농지를 관리하려면 먼저 과거와 현재의 묘법을 
잘 알아야 한다.”195)고 했고, “예전의 보법步法은 6척이 1보였고 지금의 보법은 
5척이 1보이다. 이 때문에 고금의 묘법을 잘 알려면 먼저 고금의 보법을 잘 알
아야 한다.”196)면서, 결국 “고금의 보법을 잘 알려면 먼저 고금의 척법을 잘 알
아야 하는 것”197)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척법·보법·묘법이 주
척을 기본 단위로 확장되는 동일한 척도 단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서유구는 주척의 실제 길이가 무엇인지를 고구하는 매우 치밀하
고 자세한 논설을 쓰기도 했다.198)
주척이 주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유구는 주로 
주례周禮에 근거하여 논의했다. 주례 ｢소사도小司徒｣에서 정井 단위로 땅을 
구획한 것,199) 주례 ｢지관사도地官司徒｣ ‘수인遂人’에서 말한 논밭의 사잇길
195) “治地宜先明古今畝法.” 서유구, <<임원십육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
법” ‘과거와 현재의 묘법’(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쪽).
196) “古之步,六尺爲步;今之步,五尺爲步.故欲明古今畝法,先明古今步法.” 위와 같은 곳(위의 책, 47
쪽).
197) “故欲明古今步法,先明古今尺法.” 위와 같은 곳(위의 책, 47쪽).
198)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7~41쪽); 서유구, <<임원경제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
도｣ “경묘법과 결부법”(위의 책, 65~76쪽).
199) “經土地而井牧其田野.九夫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四甸爲縣,四縣爲都.以任地事,而令貢
- 193 -
[徑畛],200) 주례 ｢고공기考工記｣에서 말한 논밭의 도랑규격[伐甽, 벌견],201) 
사마법司馬法에서 100묘를 1부夫로 삼고 3부를 1옥屋으로 삼은 것202) 등에서 
주척이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03) 주나라에서 사용된 주척 제도를 서유
구는 고법古法이라 했다.
주척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라졌고 도량형 제도도 바뀌었다. 서유구는 그
러나 한대까지는 대체로 주척을 복구하여 주척 제도를 활용했다고 보았다.204) 한
대 이후로 주척이 전하지 않으면서 주척 길이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생겼는데, 
“검정 기장에서 구한 것,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한 것, 벼 까끄라기 10개를 1
촌으로 삼은 것, 머리카락 10개를 1푼으로 삼은 것” 등이 그것이었다.(1.2.2) 
서유구는 서광계의 농정전서에 수록된 글을 참고로 하여 이 중에서 진晉의 
태시 연간에 활동했던 순욱(荀勖, ?~289)이 복구해낸 자, 즉 ‘순척荀尺’이 주척
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척은 3세기 당시에 남아 있던 7가지 유물
로 고증하여 제작된 자로, 이후 수나라 때 15등급의 자를 나열하면서 이 순척을 
주척 등과 같은 등급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순척이 주척의 참값을 얻었
음을 알 수 있다고 서유구는 인정했다.(1.2.3~4) 
그 뒤로 척도가 자주 변하면서 순척도 전하지 않게 되었다. 송대 인종仁宗 때 
한림학사 정도(丁度, 990~1053) 등은 한대에 제조한 것으로 당대까지 남아있던 
화폐, 즉 착도錯刀·대천오십大泉五十·화포貨布·화천貨泉 등의 치수를 기준으로 주
척 도수를 얻을 수 있다고 건의했고, 이 말에 착안하여 사마광(司馬光, 1019~ 
1086)이 석각척(石刻尺, 돌에 새긴 주척)을 만들자 주희(朱熹, 1130~1200)와 채
원정(蔡元定, 1135~1198)도 모두 석각척의 도수를 따랐다고 한다. 서광계는 이
때가 되어서야 주척의 도수가 확정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학설을 서유구도 받아
들였다.(1.2.7) 착도나 대천오십 같은 한대의 화폐는 명나라 주재육(朱載堉, 
賦.” 周禮注疎 卷11 ｢地官司徒｣ ‘小司徒’.
200) “凡治野,夫間有遂,遂上有徑.十夫有溝,溝上有畛.百夫有洫,洫上有涂.千夫有澮,澮上有道.萬夫有川,川
上有路,以達于畿.” 周禮注疎 卷15 ｢地官司徒｣ ‘遂人’.
201) “爲溝洫,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甽,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爲井,
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
之澮,專達於川,各載其名.” 周禮注疎 卷42 ｢冬官考工記｣ ‘匠人’.
202) 이와 관련된 사마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六尺爲步,步百爲畆,畆百爲夫,夫三爲屋,屋三爲井,
井十爲通,通十爲成,成十爲終,終十爲同.”
203) 서유구, <<임원경제지>> 1 본리지 권1 ｢토지제도｣ “경묘법과 결부법” ‘과거와 현재의 묘
법’(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5쪽).
204) 임원경제지 본리지 1,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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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1611)이 지은 율려정의律呂精義에, 한나라 건무 연간의 구리자는 청나
라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지은 양한금석기兩漢金石記에 그 그림이 실
려 있었다. 서유구는 이 중 자신이 소장하던 화천 1개로 주척을 고증해내기도 했
다. 화천은 지름이 0.1척인 동그란 동전으로, 10개를 나란히 놓으면 1척이 된다. 
서유구는 이 화천을 율려정의에 실린 동전 그림, 양한금석기에 실린 구리자 
그림과 비교해보고서 실물과 부합함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는 순척의 값
을 알았고, 이 값을 바로 주척의 도수로 간주했다.(1.1.8~10)
이렇게 중국 문헌에서 주척을 고증한 서유구는 조선에서 주척이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서유구의 방계 조상이기도 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인용하여 조선에 주척이 도입된 유래를 소
개한 것이다. 이는 세종 때 허조(許稠, 1369~1439)가 종이에 그려놓은 주척을 
의랑 강천주라는 사람에게서 얻었는데, 이 종이 주척이 반시거潘時擧의 가례부
주家禮附註에 실린 주척과 일치했으며 이로써 주척의 제도가 정해졌다는 내용
이었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반시거가 정한 주척은 사마광의 석각척이고, 이 석
각척은 순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만이 주척의 정확한 도수를 얻었다고 
확신했다.(1.2.11~12) 중국에서도 얻지 못했던 주척의 참값을 세종 대에 얻었다
고 믿은 것이다.
서유구는 이어 세종 대의 척제尺制에는 주척, 황종척, 조례기척, 영조척, 포백
척의 5가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까지 남아 있는 유물은 거의 없고 경국대
전에서만 이 다섯 종류 자를 싣고서 각각의 상대적 비율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
다. 이렇게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세종 대 유물 중 당시까지 전해진 유일한 유물
이 관동의 삼척부三陟府에서 발견한 포백척이었다. 이 자는 구리로 제조되었고 
자 뒷면에 “정통 십일년 십이월 상정 신조 포백척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
尺”이라는 15자가 또렷이 새겨있었다. 이는 “세종 28년(1446) 12월에 정확히 
고정하여 새로 제작한 포백척”이라는 뜻이다. 1446년이면 공법을 제정한(1444) 
2년 뒤였다. 영조 때(1740년)에는 이 자로 경국대전에 기록된 도수에 의거하
여 척도를 바로 잡기도 했다.(1.2.14~15) 당시 우의정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수록된 삼척부 포백척 얘기를 보고서 이
를 건의한 것이다.205) 이 포백척은 세종 대에는 흔하던 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205) “臣曾見古人文集,則江原道三陟府,尙有世宗朝所造布帛尺云,故臣因人以木依樣造成見之,則其背刻,
以正統十一年十二月詳定新造布帛尺云矣.” 비변사등록 영조 16년(1740) 4/7. 이 글에서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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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난리와 전란을 자주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남은 유물이었지만 
유형원은 이 자에 관심을 갖지 않은 세태를 한탄했다.206)
서유구가 이렇게 집요하게 주척 1척 길이를 따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선의 
문물제도의 모델을 중국 문물제도의 근간으로 받아들였던 주나라에서 찾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는 도량형 제도 역시 고대 성왕이 만들었다고 믿었던 주나라 제
도를 따르려 했다. 세종이 공법을 제정하면서 계지척 대신에 주척을 기준으로 삼
으려 했던 시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표준척은 
주척이라는 인식은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서유구가 주척의 원형을 추구한 또 다른 이유는 의상경계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농법인 견종법이 바로 주나라 정전제도에서 시행된 농법이라고 믿었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견종법을 시행할 밭은 중국에서 대전법을 시행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주척의 치수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그에게는 아주 강했다. 주
척으로 측량된 농지여야만 견종법이 고제에 맞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주나라 자의 원형을 찾으려 했고, 설령 원형을 찾지 못해도 새 자
는 주척 기준의 오차가 적을수록 좋았던 것이다. 당시 통용되는 주척이 표준척의 
주척과의 오차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단위에 적용할수록 그 오차는 엄청
나게 커지지 때문이다. 이것이 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
기도 했다.(1.2.20)
이와 같이 척법을 정한 뒤에는 보법步法을 정해야 한다. 6척을 1보로 삼기도 
하고, 5척을 1보로 삼기도 했던 보법의 역사를 거론하며, 서유구는 6척 1보 제
도가 고법(주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조
선에서 주척을 회복했으면서도 신법을 따르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6척을 1보로 삼든 5척을 1보로 삼든 1보의 길이는 같
다. 이는 6척을 1보로 삼았을 때의 1척 길이에 비해 후대로 오면서 5척을 1보로 
삼았을 때의 1척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6척 짜리 1
보나 5척 짜리 1보의 길이는 같다는 것이다.(‘1.2.23’의 주 참조) 예를 들어 육조
의 문집’은 반계수록임이 틀림 없다. 당시 이미 반계수록의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




歎.” 柳馨遠, 磻溪隧錄 卷2 ｢田制｣ 下 ‘諸本周尺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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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이전의 주척 길이는 23.1cm였으므로 1보는 138.6cm인데, 서유구의 주장을 
따르면 이 길이가 육조시대 이후의 신법에서는 주척 5척의 길이와 같으므로 신
법의 주척은 고법의 주척보다 4.62cm가 늘어난 27.72cm가 된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수서 ｢율력지｣에 실린 15등급의 자를 미터법으로 환산한 값을 볼 때 
‘후위의 중기자’나 ‘후주의 옥자’, ‘만보상의 수척’ 등이 이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
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4’의 주 참
조)  
서유구에 따르면, 이렇게 척법과 보법을 확정한 뒤에 묘법畝法을 말할 수 있
다. 묘법 역시 고법에 근거한 100보 1묘와 신법에 근거한 240보 1묘 두 방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세종이 정했던 규정인 240보 1묘를 따르고 있었다. 서유구
는 역시 고법으로 일관하여 100보 1묘의 제도를 따르자고 했다. 조선의 산천이 
넓은 평야가 드물어서 농지를 구획하는 단위를 작게 하는 것이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도 좋고 양전을 위한 조사나 단위 환산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
라 하여 고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조선의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했다.(1.2.25) 
물론 이 배경에는 주나라 고제를 따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척과 보
를 바르게 해야, 주척 6척을 1보로 삼고(1보가 양전척 1척이 된다), 100보를 1
묘로 삼고, 100묘를 1경으로 삼는 경묘법의 표준화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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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상경계책의 전정론 2(양전법) : 의상경계책 상권
2.1. 제2강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세 가지’
제2강에서는 경묘법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양전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서유구의 제안을 소개한다. 그는 먼저 방전법으로 농지를 크게 구획하여 계
산하고 방전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잘한 뙈기(구획된 농지)는 농지 넓이를 계
산하는 법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예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양전 실무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전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관의 양전 
성과를 관리·감독하자고 제안한다. 방전법은 조선에서 숙종 대에만 시행된 양전
법이었으나 논란이 많이 일어 그 뒤에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논
자는 정확한 양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
다. 방전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어떤 것이었기에 양전 
정책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까. 
2.1.1. 제1목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기’
2.1.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낸다
2.1.1. 양전법에서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量法之亟宜講磨者三.
2.1.2. 첫째는 방전법을 써서 은닉한 땅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一曰用方田以括隱漏:
2.1.3. 제가 삼가 조사해보니 숙종 27년(1701)에 황해도 농지를 개량할 때, 관찰
사 유집일이 방전법을 모두 써서 양전을 했습니다. 이때 논자들은 농지를 찾아내
는 좋은 방법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비방에 가로막혀 겨우 




2.1.4. 그 뒤에 평천군 신완(1646~1707)이 방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
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207) 
是後平川君申琓陳疏請推行其法於八路.
2.1.5. 상소의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208) “제가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法의 
어린도책과 토지대장을 보니 절목이 상세하고 꼼꼼했으며, 세금은 극히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돈대墩臺를 세워 방향을 정하고 각자가 측량하니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전의 양전법에 견줄 때 일은 반으로 줄고 효
과는 배나 되는 결과입니다. 
其略曰:“臣見兪集一丘井量法圖帳,節目詳密,分稅極均.設墩定方,各自打量,畢役於旬朔
之間.比前量法,事半功倍.
2.1.6. 구丘와 정井에 따라 길의 리 수를 계산해보면, 한 읍에서 동서남북의 거
리나 산천, 농지, 들판의 형세가 두 눈썹이 나란하듯 손바닥을 가리키듯, 어린도
책과 토지대장만 한 번 펼쳐 보아도 한눈에 환히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이 방전
법이 간편하여 전국에서 시행할 만하다고 비로소 믿었습니다.”
因其丘井,推步道里,則一邑之中,東西南北之遠近,山川田野之形勢,有若列眉指掌,一展
圖帳而瞭然目中.始信此法之簡便,可行於八路.”
2.1.7. 또 황해도 어사의 보고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209)
“예전의 양전법은 5종의 농지 형태210)만을 기준으로 하여 길이와 너비에 따랐기
207) 우의정이었던 신완이 숙종에게 바친 차자와 책자 내용은, 숙종실록 28년(1702) 8/11에 요
약되어 있고 그 원문은, 申琓, 絅菴集 卷4, ｢疏箚｣ “進八條萬言封事冊子箚” ‘八條萬言封事’에 
나온다. 본문은 신완이 올린 8조목 중 제8조 ‘정경계(正經界, 경계 바루기)’ 조에 나오는데, 그 
분량은 전체의 10퍼센트 정도(2,822자/25,921자 = 10.9%)를 차지하는 많은 양이다. 여기에서
도 역시 맹자의 “仁政必自經界始”라는 말을 맨 앞에 제시했다. 글자 수는 한국고전종합DB 원
문에 근거함.
208) 이 글에서 아래의 서명균의 주청까지는 정약용, 경세유표 권26 ｢전제별고｣ ‘어린도설’(역
주 경세유표, 720~723쪽) 참조. 경세유표에는 강원도 양전을 했던 1709년에 신완의 글이 
제출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209) 황해도 어사가 누구인지 언제 이 보고서를 올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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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량법이 곳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뒤에도 잘잘못을 살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측량하거나 등급을 매길 때, 농지의 넓이와 등급의 
수준이 모두 서리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뇌물은 쉽게 건너가고 간사한 사기도 막




2.1.8. 하지만 이 방전법은 돈대를 만들어 푯대를 세웠기에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고 임야나 하천 및 못·저수지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한 방方 안에는 사람들 
각각의 농지가 있어서 토질의 등급과 농지의 넓이를 각자가 올바르게 분변하므
로 낮추거나 올리는 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일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
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방전법이 실제로 간사한 사기를 막는 좋은 방법이고 




2.1.9. 또 영조 11년(1735)에 좌의정 서명균(1680~1745)215)이 다음과 같이 주
청 드렸습니다.
“예전에 황해도 양전 때 관찰사 유집일이 방전법을 썼는데, 새끼로 그물처럼 얽
어 양전을 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쓰던 초기에는 비방이 떠들썩하게 일어나 
210) 5종의 농지 형태: 양전할 때 양안에 등록하는 5가지 농지 유형인 방전(정사각형 농지)·직전
(직사각형 농지)·제전(사다리꼴 농지)·규전(삼각형 농지)·구고전(勾股田, 직각삼각형 농지)을 말한
다. “田形各異,名色易眩.故只以人所易知方田·直田·梯田·圭田·勾股田五名色打量錄案.方田,方自乘;直
田,長廣相乘;梯田,大小頭相倂折半,以長乘之;圭田,長濶相乘折半;勾股田,勾股相乘折半,各爲田積.” 만
기요람 ｢재용편｣ 2 “전결田結” ‘양전법’.
211) 賂: 의상경계책 胳.
212) 方: 연려실기술, 경세유표 墩.
213) 이 뒷부분의 글이 편집되었다고 경세유표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경세유
표와 목민심서의 편집 방식과 유사함.
214) 姦: 경세유표 奸.
215)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서종태(徐宗泰, 1652~1719)이며, 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서지수(徐志
修, 1714~1768)(志修)로 3대가 정승을 지냈다. 증조 서정리(徐貞履, 1599~1664)의 자손에서 
갈라진 서유구는 서명균의 8촌 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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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서너 읍만 측량하고 그쳤습니다. 하지만 측량이 이루어진 읍에서는 백성들
이 지금까지도 편리하다고 칭송한답니다.”
英宗十一年,左議政徐命均奏曰:“昔年海西量田時,道臣兪集一用方田法,以藳索結網量
田.刱設之初,謗言喧騰,堇量三四邑而止.旣量之邑,民至今稱便.”
2.1.10. 이런 몇 가지 설에 의거하면 방전법이 이미 효과를 시험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 확대 시행하지 못한 일이 애석합니다. 
據此數說,可知方田之爲已試有效之法,而惜乎其不能推廣於八路也.
2.1.11. 제 생각으로는 비변사에 당시의 보고서 원본이 반드시 있을 테고, 황해
도 감영 읍에 이 일을 거행할 때의 살펴볼 만한 장부가 있을 테니, 묘당에서 가
져다가 상세히 검토하게 하십시오. 과연 쓸 만하면 이번 남도의 양전216)에 앞서 
조례를 논의 후 정하고 관찰사에게 반포하십시오.217) 관찰사가 이를 잘 살펴 시




2.1.12. 더러는 송나라 희녕 연간(1068~1077)에 방전법을 정하여 10년 동안 시
행했다가 천하에 소요가 일었고, 숭녕 연간(1102~1106) 초에 다시 방전법을 시
행했지만 역시 복잡하고 난잡하다 하여 그만 두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를 
본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或謂宋煕寧中,定方田法行之十年,天下騷擾,崇寧初復行方田法,亦以煩擾罷,今何可效
之.
2.1.13.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방전법은 동서남북으
로 각각 1000보인데, 41경 66묘 160보218)에 해당하며 이를 1방方으로 합니다. 
네 모퉁이에 흙을 쌓아 봉분[埄]을 만들고 거기에 이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216) 영호남 양전임을 알 수 있다.
217) 전국적인 양전에 앞서 양남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金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336쪽.
218) 1000×1000=41경 66묘 160보: 41(경)×2,4000(보)+66(묘)×240(보)+160(보)=100,000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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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제가 말씀드린 유집일의 방전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끈 측량법에 근
거하여 약간 변통한 것에 불과합니다. 1방마다 1~2경에 그칠 뿐이니 희녕·숭녕 
연간의 제도와 이름은 같아도 크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臣所言兪集一方田法,不過因今行繩量之法而稍變其制.每一方止一二頃而已,則與煕寧
崇寧之制,名雖同而大小不侔矣.
2.1.15. 게다가 제가 듣기로, 잘 벼린 기구가 있어도 서툰 장인이 쓰면 손가락에 
피 나고 얼굴에 땀 나며, 훌륭한 법이 있어도 게으른 관리가 운용하면 정사가 소
홀히 되어 폐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송사를 살펴보니 신종(1067~1085 재
위)·휘종(1100~1125 재위)의 치세에 시행한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且臣聞‘雖有利器,庸工用之則血指而汗顔;雖有良法,窳吏用之則政慢而弊起’.考之宋史,
而神·徽之世所以施措者可見矣.
2.1.16. 대관 4년(1110)에 조칙에서 “방전을 담당하는 관리가 농지세를 마음대
로 올렸을 뿐 아니라, 부쳐 먹을 수 없는 산까지 넣어 방전을 만들고서 꼴풀 삯
까지 내라고 한다.”221)고 했습니다. 
大觀四年,詔曰:“方田官吏,非特妄增田稅,又兼不食之山而方之,俾出芻草之直.”
2.1.17. 또 대관 5년(1111)에는 신하들이 말씀을 올리기를 “조정에서 방전법을 
시행한 초기에는 외직 관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전에 관리하던 세
액 외에 세금의 액수를 늘려 이를 ‘축잉蹙剩’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세금이 한 읍
219)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六 ｢地官修制｣ ‘田制五’에 자세한 원문이 있다. 이는 
文獻通考 卷4 ｢田賦考｣ 4 ‘歴代田賦之制’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하지만 여기의 원문과는 차이
가 있다.
220) 六: 의상경계책 一.
221) “大觀二年復詔行之.四年罷其稅賦依未方舊則輸納.十一月詔方田官吏非特妄増田稅,又兼不食之山方
之俾出芻草之直.民户因時廢業失所監司其悉改正毋失其舊” 宋史 巻174 ｢食貨志｣ 第127 ‘食貨 
上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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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도 몇 만 건이나 됩니다.”222)라고 했습니다.
五年臣僚上言:“朝廷推行方田之初,外路官吏不遵詔令,輒於舊管稅額之外,增出稅數,號
爲蹙剩,有一邑之間至數萬者.”
2.1.18. 선화 원년(1119)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전법을 달성했다고 보고한 곳은 6개의 주州에 불과하고, 방전 측량을 책임진 
관리들은 걸어 다니는 일을 싫어하여 논밭 두렁을 몸소 돌아다니지 않고 모두 
서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여 묘가 방전으로 20묘가 되거나, 2경 96
묘가 방전으로 70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13전이던 세금이 2관貫 200전까




2.1.19. 이토록 관리는 교활하고 세금이 무거운데, 어찌 떠돌이나 도망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으며, 어찌 원망이나 탄식이 떼거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
까? 이런 일이 어찌 방전법의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吏猾而賦重也如此,流亡安得不日多?怨咨安得不朋興?是豈法之罪哉!
2.1.20. 송나라 경우 연간(1034~1037)에224) 왕소와 구양수의 간언에 따라 대리
사승大理寺丞 곽자를 채주蔡州에 파견하여 1천 보 단위를 쓰는 방전법으로 누락
된 농지를 찾아냈는데, 그 농지가 한 현에서 2,6930여 경頃이나 되었고 이에 대
한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받아냈습니다.225) 
宋景祐中,用王素·歐陽脩言,送大理寺丞郭諮于蔡州,以千步方田法括田,一縣得田二萬
六千九百三十餘頃,之226)其賦於民.
222) 文獻通考 卷五 ｢田賦考｣ 五 ‘歴代田賦之制’;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九 ｢地
官修制｣ ‘田制別考’ 一 方田始末(역주 경세유표, 682~683쪽).
223) 宋史 巻174 ｢食貨志｣ 第127 ‘食貨 上2’; 文獻通考 卷五 ｢田賦考｣ 五 ‘歴代田賦之制’.
224) 文獻通考 卷4 ｢田賦考｣ 4 ‘歴代田賦之制’.
225) 星湖先生全集卷之四十五 ｢雜著｣ ‘論括田’.
226) 之: 문헌통고 均. 之에 用, 取의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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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그렇다면 같은 방전법인데도, 곽자가 쓰면 세금이 고르게 되었고 숭녕 
연간에 쓰면 백성이 흩어졌으니,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방법에 좋고 
나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양전은 마땅한 인물을 고르는 





방전법은 숙종 대 황해도 관찰사였던 유집일(兪集一, 1653~1724)에 의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 그 시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700년(숙종 
26), 평소 방전법에 관한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
임하자 조정에서는 경상도 양전 시행을 적극 지원했다.227) 이들이 방전법의 장점
으로 들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간편하여 백성에게 소
요를 일으키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다. ② 연분의 등급을 매길 때 농
간이 생기는 폐단이 없다. ③ 농지를 은폐할 수 없어서 은·누결이 생길 폐단도 
없다.228)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양전 시행의 당위성 문제로 
굳이 논란할 필요가 없을 듯했고, 전정의 폐단이 특히 심하다고 정부에서 진단했
던 경상도 양전도 곧 실시될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양전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에 편승하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유집일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 그도 사직을 여러 
번 요청하면서229) 결국 승지로 체직되고 말았다.230) 유집일은 그 뒤 다시 황해
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에 강령·웅진·은율 세 읍을 방전법으로 양전했고, 그 결과 
이전 양안보다 총 결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액이 올라가게 된 이곳 
지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조정에서도 세액을 감해주는 방안을 논의했고 형평성
이나 민심안정의 차원에서 실제 결 수보다 적은 세액을 책정하기로 했다.231) 결
국 이 과정에서 황해도 양전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유집일이 주도
적으로 시도했던 방전법은 제대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일단락되고 말았
다.232) 이 같은 전력이 있던 양전법을 서유구는 경묘법 양전에서 활용해야 한다
227) 이 때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1635~1703), 우의정 신완(申琓, 1646~1707), 호조판서 김구
(金構, 1649~1704), 행판돈녕부사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좌부승지 조태동(趙泰東, 
1649~1712) 등 논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당파에 따라 비록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경
상도 양전에 찬성했고 숙종도 시험적으로 경상도에서 이를 시행하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유
집일이 이전부터 강조한 방전법의 내용을 그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비변사등록 숙종 26
년(1700) 8/8.
228) 崔潤晤, ｢肅宗朝 方田法 시행의 역사적 성격｣, 國史館論叢 제38집, 4쪽. 방전법 시행 추이
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이 논문 참고.
229)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8/10~24의 유집일 관련 기사들 참조.
230)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9/18.
231)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9/10.
232) 유집일이 결부법 양전제를 따르지 않고 경묘식 방전법으로 개량함으로써 황해도 3읍의 결 수
는 이전보다 약 4~5배 정도 늘어났다(“錫鼎曰:‘(중략)伏見兪集一狀啓,則三邑打量結卜之數,比前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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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상경계책에서는 방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아 개괄
적인 사항만 유추할 수 있다. 서유구의 소개를 통해 방전법을 이용한 측량이 간
편하고 균등한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며, 방전으로 만들되 그 안을 바둑판처럼 세
분하여 구획하는 방법도 썼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 방전법으로 농지 뿐 아
니라 모든 땅을 측량했으며, 한 방方에는 여러 지주의 농지가 함께 분포되어 있
어서 전주(또는 소작인)들끼리 농지 넓이와 전품을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2.1.5~9) 이런 방식이라면 방전법을 통한 양전은 모든 농지를 조사할 
수 있어서 은·누결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각자 소유의 농지 넓이와 전품이 
각 방 안의 농지 소유자들끼리 정해지기 때문에 서리들의 농간이 개입할 가능성
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수록된 것으로서 유집일의 글로 알려져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방전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이른바 방전이란 제가 창안한 방법이 아니고, 새롭거나 기이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송나라 유자 장재張載와 주희가 남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양전
법에다 사방 둘레에 한번 덧붙임을 더해 농부에게 각기 스스로 줄로 측량하게 하여 
감독관이나 아전의 농간이 용납되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대를 설치해 
표목을 세우는 곳의 거리는 360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곧 사방 1리를 정井으로 삼던 
성인의 방법입니다. 돈대의 높이와 너비는 으레 2척이어서 방석 놓는 자리 정도에 불
과합니다.233)
五倍.’”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7/15). 이 중 묵힌밭을 뺀다 해도 이전의 결 수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領議政崔錫鼎所啓,卽見黃海監司狀啓,則方田之法,先試於三邑.大綱已立,所得結數,初
則意謂幾至五倍矣,詳察其文書,則僅至一倍,而卜數旣如是多報,則民安得不怨?”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7/8). 결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농민이 내야 할 세액이 많아진다. 결 수가 늘어난 
이유는 방전법의 예상 효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전 농지를 이 방식으로 양전함으로써 은·누결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난 결 수로 인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토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거기다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은밀한 거
래를 통해 경영해오던 농지가 공식화되면서 세금 지출이 늘어난다. 늘어난 세금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지주들이었다.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이전의 백
징 등 부당한 수탈을 고려하면 손해볼 일이 아니었겠지만, 토지를 겸병하며 농장 규모를 확대해
온 요호饒戶·부농富農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었다. 요호·부농은 관리들의 가문일 수
도 있고, 관리들과 유착 관계일 수도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향촌사회의 유력자들이 방전법을 달
가워 할 리가 없었다. 결부법 방식의 양전도 극구 거부하던 이들이 방전법을 반대했을 것임은 
분명하다(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337~341쪽).
233) “所謂方田,非臣所創,亦非新奇之法.此實宋儒張載·朱熹遺制,而不過吾東量法,加方圍一著,使田夫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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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따르면 방전법은 송대의 장재 등이 이미 제안하고 시행도 했던 양전법
인데, 정사각형(방전)의 가로·세로를 360보로 구획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사방 1
리를 정으로 삼던 성인의 정전법과 같다는 언급에서 정전井田을 구획하는 방법
을 차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방전을 가로·세로로 120보씩 각각 삼등분을 하면 총 9개의 농지로 구획
되는 정전과 같아진다. 주나라의 정전은 가로·세로를 300보로 구획하여 100보씩 
3등분하고, 주척으로는 고법 즉 ‘6척=1보’ 방식을 쓴다. 유집일의 방전은 신법 
즉 ‘5척=1보’ 방식을 썼다는 차이만 있을 뿐 넓이는 고법과 동일하다고 본다.234)
또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방전법은 사방 구석에 정사각형의 돈대를 가
로·세로·높이 2척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방전을 도형
으로 단순화시키면, 네 꼭지점이 돈대이고 한 변의 길이가 360보가 되는 정사각
형인 것이다. 이 때 유념할 점은 360보가 전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 기
준척이 아니라, 주척을 기준으로 확대된 절대 기준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전
은 토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1방이고 그 넓이는 360보☓360보=(5☓360척)☓(5☓
360척)=324,0000척2이 된다. 즉 방전법은 경묘법식 양전이었던 것이다. 결부법 
체제에서는 이렇게 측량된 넓이를 농지 등급에 따라 재조정하는 해부解負를 거
치게 된다.
이처럼 농지를 구획하면, 1방 안에는 지주 한 사람의 농지만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지주의 땅이 함께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 그 안에 들어 있
는 농지의 전품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황해도 어사의 설명에서 확인했
듯이, 1방에 함께 구획된 농지의 전주나 소작인이 모여 그 안의 농지를 세부적으
로 측량하여 각각의 넓이를 구하고, 토품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이들이 모여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전법의 또다른 특징은 어린도魚鱗圖라는 지적도를 양안에 기재한다는 점이
다. 양안에는 보통 농지의 넓이, 소유자, 위치, 전품 등이 기재되는데, 방전으로 
自繩量,毋容監色弄奸而已.設墩立標之處,相距以三百六十步爲準,卽方一里爲井之聖法.墩之高廣,例爲
二尺,不過一方席之地.”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3 ‘魚鱗圖說’(
<<叢刊>> 285, 177쪽). 번역은 丁若鏞 撰, 丁海廉 역주, 역주 경세유표 2, 現代實學社, 2004, 
724~725쪽 참조.
234)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는 1등전 양전척(=주척 4.775척)을 양전척 1척으로 삼았으니, 이 양
전척 1척이 곧 1보이며 주척으로는 5척이 아니라 4.775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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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한 양안에는 이와 함께 해당 농지의 모양을 그려놓은 어린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 뙈기가 나뉘어 이어진 농지 모양이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다고 해서 붙
여진 이 지적도로 인해 농지의 실제 모양을 구분하기 쉬웠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이 방식이 조선에서는 방전법을 시행한 이 한 시절만 
존재했다. 신완의 상소에서 “유집일의 구정양법丘井量法의 어린도책과 토지대장
을 보니”(2.1.5)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도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숙종 대에 유집일의 방전법 시행은 갑작스런 돌출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토지
개혁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이 황폐화 되면서 토지개혁론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는데, 이 때 정전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견해는 대체로 각자가 속한 붕당의 견해와 궤를 같이 했다. 송시열을 위
시한 노론은 주희의 정전 시행불가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반대로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되면서 지나친 남인 숙청을 반대하며 
서인에서 분화한 소론少論은 대체로 정전이 조선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당시 평양 외성 밖에 있던 농지가 기자箕子가 조선에서 시행했던 은나라의 
정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부상하면서 기자 정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
다. 한태동 같은 이는 심지어 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백성에게 고루 나
눠준 뒤 정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개혁책을 주장하기도 했다.235) 갑술
환국(1694년)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소론은 노론과 결정적으로 당을 나누게 
되면서, 주로 정전제 시행 가능론에 공감했다. 이 당시 소론의 입장을 취했던 유
집일이 경상도에서 방전법으로 양전하도록 지원을 했던 신완, 최석정 등은 모두 
소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었다.236) 그러나 같은 소론계였던 서유구가 단
지 당색 때문에 방전법 시행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인이었던 정약용이 
방전법을 높이 평가했던 사례(아래에서 기술함)처럼 당색을 떠나 국가 운영에 도





之困而不救乎?” 韓泰東, 是窩遺稿 卷7 ｢科體｣ ‘田制策’(<<叢刊>> 48, 571쪽).
236) 물론 소론계열의 모든 이들이 정전론에 찬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 당시 소론계의 분파 과
정과 토지개혁안의 입장에 대해서는 崔潤晤, 위의 글, 특히 9~1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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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경계책에서 서유구는 방전법의 시행과 좌절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
리했다. 먼저 유집일의 황해도 개량과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 그만 둔 사실을 말
하고,(2.1.3) 방전법의 전국 확대론을 펼쳤던 신완의 주장(1702년)을 소개했다. 
신완은, 유집일이 방전법의 지침을 세밀하게 작성했고, 세금을 균등하게 분배했
으며, 측량 기간을 예전에 비해 훨씬 단축시켰기 때문에, 방전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만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2.1.5~6) 이어서 방전법이 “실제로 간사한 사
기를 막는 좋은 방법이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아름다운 제도”라고 보고한 황해
도 어사(누군지는 확인 안 됨)의 글과 방전법으로 “측량이 이루어진 읍에서는 백
성들이 지금까지도 편리하다고 칭송”한다는 서명균(徐命均, 1680~1745)의 글을 
소개했다.(2.1.7~9)
이로써 방전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믿은 서유구는 비변사에 보관된 방전법 
기록을 재검토한 뒤 남도의 양전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온갖 폐단을 
그치게 하고 균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2.1.11) 그의 
이 같은 생각은 방전법에 대해 “삼대의 고법으로서 송과 명을 거쳐 오늘날까지 
중국에 통행하는 법”237)이며 “천하의 좋은 법”238)이라 높이 평가하고서 방전법
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정약용의 견해와 일치했다.
서유구는 이와 동시에 방전법 실시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반
대론은 방전법을 실시했던 송나라의 경우 백성을 동원하여 고생시키고 오히려 
전세를 올려 받은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2.1.12~21) 반론에 나선 서유
구는 송의 경우는 방전법을 실시한 규모가 컸지만 조선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송에서도 마땅한 관리가 양전을 담당했을 경
우는 은결을 찾아 균세를 실천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며 “법이 나쁜 것이 아
니라 운용하는 방법에 좋고 나쁨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을 고르
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37) “此是三代古法,而大宋皇明以至今日,爲中國通行之法.”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卷9 ｢地官
修制｣ “田制別考” 3 ‘魚鱗圖說’(<<叢刊>> 285, 177쪽).
238) “兪集一方田之法,天下之良法.” 위의 글(<<叢刊>> 28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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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2목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
2.2.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한다
2.2.1. 둘째는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二曰頒數法以豫肄習.
2.2.2. 제가 듣기로, 수에는 분야가 9개인데 방전이 그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전
하는 말에 “방전은 농지 영역을 처리한다.”239)고 했습니다. 대개 농지 영역의 모
양으로 실제 넓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로 방전(方
田, 정사각형 농지)·직전(直田, 직사각형 농지)·규전(圭田, 삼각형 농지)·사전(梭田, 
마름모 농지)·제전(梯田, 사다리꼴 농지)·사전斜田의 넓이를 구하거나,240) 원 둘
레와 지름으로 원전(圓田, 원형 농지)·완전(宛田, 가운데가 볼록 솟은 농지)·환전
(環田, 원 고리모양 농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241)
臣聞數有九章,方田居其一焉.傳曰:“方田以御田疇界域.”蓋以田疇界域之象形,求其畞
步之積實.如以廣縱而求方·直·圭·梭242)·梯·斜,以周徑而求圓田·碗243)田·環田是也.
2.2.3. 그러나 손자산경244) 이래로 농지 계산법을 말하는 이들은 근사값으로만 
표현해서 상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양의 신법인 기하원본이나 수리정온
같은 여러 책들은 모두 적지 않게 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산서들
이 거칠게 개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然自孫子筭經以下,言其法者略而不詳.近世新法如幾何原本·數理精蘊諸書,皆不少槩
及.蓋以其麤率而略之也.
239) “方田以御田疇界域.” 劉徽 注, 李淳風 注釋, 九章算術 卷1.
240) 丁若鏞,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卷4 ｢戶典六條｣ ‘田政’(역주 목민심서 2, 176~179쪽)
에 그림과 함께 실례가 소개되어 있다.
241) 이 단락의 첫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명응의 <<保晩齋叢書>> 卷55 攷事十二集 卷
7 ｢午集文藝｣ ‘方田數法’(<<保晩齋叢書>> 10, 80쪽)에 나온다.
242) 梭: 베틀의 북처럼 두 끝이 길쭉하게 생긴 밭. 마름모 모양이다.
243) 碗: ‘宛’의 오기로 보인다. 九章算術 卷1에 ‘宛田’이 나온다.
244) 손자산경孫子算經: 중국 고대의 수학서. 3권. 도량형 제도, 주산을 이용한 각종 계산법을 소
개했다. 편찬자와 성립연대는 자세하지 않은데, 춘추시대 손무孫武가 편찬했다는 설과 후한 대 
명제明帝 이후 성립했다는 설이 있다. 周瀚光, “孫子算經”, 徐余麟 主編, 中國學術名著提要-科
技卷, 復旦大學出版社, 1996,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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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가 예전에 신법의 구고법과 삼각법을 이용하여 양전법의 몇 유형을 예
제 15개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245) 삼가 아래에 기록해두니, 이를 담당자에
게 내려주어 호조의 산원算員 8명과 관상감의 역관曆官246) 8명을 뽑아 이 문제
들을 증거를 통해 바로 잡고 미루어 확대시켜 모든 도에 이들을 각 도마다 2명
씩 나눠 파견하도록 하십시오. 
臣嘗用新法句股·三角之法,擬作量田數法十五題.謹開錄如後,乞下有司,選戶曹筭員八
人·觀象監曆官八人,證訂推衍,仍分送其人于諸道,每一道送二人.
2.2.5. 그리고 여러 읍의 서리 가운데 곱셈과 나눗셈을 대충이라도 할 줄 아는 
이들을 선발하여 감영에서 교육시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알게 될 때 각자의 읍
으로 되돌려 보내 차례대로 전습시키면, 서너 달도 되지 않아 산술에 통달하는 
서리 수 십 수 백 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이 닥쳤을 때 엄두




2.2.6. ① 만약 정사각형 농지[正方田]에서 각 변이 678척이면 넓이는 얼마인
가?247)
設如正方田每邊六百七十八尺,問面積幾何?
2.2.7. 풀이법: 1변 678척을 제곱[自乘]하여 45,9684척을 얻으면, 곧 구하는 넓
이이다.
法:以一邊六百七十八尺自乘,得四十五萬九千六百八十四尺,卽所求之面積248).
245) 본래 이 내용은 서유구의 생부 서호수의 해동농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이 문장은 해동농서의 문제를 서호수의 지시로 서유구가 정리했다는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246) 역관은 역서를 담당하는 관리로 천문역법을 수학해야 한다. 천문역법의 상당 부분은 수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역관이 수학에 능통했다. 이 때문에 역관을 양전 연구에 참여시키
도록 했다.
247) 여기부터의 계산 문제 15개(2.2.6~55)는 徐浩修, 海東農書(農書 10, 亞細亞文化社, 1981, 
31~47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81~195쪽의 대부분을 재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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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①-1 만약 정사각형 농지의 넓이가 45,9684척이면 1변의 길이는 얼마인
가?249)
設如正方田面積四十五萬九千六百八十四尺,問每一邊數幾何?
2.2.9. 풀이법: 정사각형 넓이 45,9684척의 숫자를 나열해놓는다. 맨 끝자리부터 
자리수를 세우되, 정사각형 넓이의 두 자리마다 정사각형 변의 한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4척(일의 자리인 4) 위에 일의 자리를 정하고, 600척(백의 자리




2.2.10. 여기서 45,0000척이 첫째 셈[初商]의 넓이이다. 첫째 셈의 본래 자리[本
位]로 계산한다면 5,0000척(만의 자리인 5)이 첫째 셈 넓이의 일의 자리에 해당
하고, 45,0000척을 45로 간주한다. 여기에 6의 제곱수로 환산하면 첫째 셈은 6
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6의 제곱인 36을 빼주면 9,0000척이 남는다.
其四十五萬尺爲初商積.以初商本位計之,則五萬尺爲初商積之單位,而四十五萬尺爲四
十五.與六自乘之數相準,卽定初商爲六.而以六自乘之三十六相減,餘九萬尺.
2.2.11. 이어서 정사각형 한 변의 둘째 자리인, 넓이 9600척(백과 천의 자리인 
96)을 아래에 내려 써주면, 9,9600이 둘째 셈[次商] 염우법의 전체 넓이이다. 
둘째 셈의 본래 자리로 계산한다면 600척(백의 자리인 6)이 둘째 셈 넓이의 일
의 자리에 해당하고, 9,9600척을 996척으로 간주한다.
爰以方邊第二位積九千六百尺續於下,共九萬九千六百尺爲次商廉隅251)之共積.以次商
本位計之,則六百尺爲次商積之單位,九萬九千六百尺爲九百九十六.
248) 積: 본 積也.
249) 이 문제에 대해 본리지에서는 풀이법은 없이 문제와 답만 기록했다. 수리정온의 주석에는 
다음의 글이 적혀 있다. “此題正方面積之六位皆以尺命位似與前題分丈尺寸三色者不同然其每取方
積二位續書於下其末位即命爲單位立算仍與丈尺寸同也” 御製數理精藴 下編 卷1 ｢面部｣ 1 ‘平方’. 
이 부분에는 계산식을 쓰는 방법도 적혀 있다.
250) 列: 해동농서 刊.
251) 廉隅: 물건의 모퉁이. ‘廉’은 변, ‘隅’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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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그리고 첫째 셈에서 나온 6은 곧 60이다. 따라서 첫째 셈의 6을 60으로 
만들어 2배하면 120을 얻어 염법廉法252)이 된다. 120으로 996을 나눌 때 7배
로 충분하면, 둘째 셈은 7로 정해진다. 이 둘째 셈의 7이 우법隅法이 된다. 이를 
염법인 120과 합하면 127을 얻어 염우법廉隅法이 된다. 이어 둘째 셈인 7과 곱





2.2.13. 다시 정사각형 한 변의 마지막 자리인 넓이 84척을 아래에 내려 써주면 
1,0784척이 셋째 셈[三商] 염우법의 넓이이다. 셋째 셈의 본래 자리로 계산한다
면 넓이와 변은 모두 본래 자리이다.
復以方邊末位積八十四尺續於下,共一萬零七百八十四尺爲三商廉隅之共積.以三商本
位計之,則積與邊皆仍爲本位.
2.2.14. 여기에 첫째 셈과 둘째 셈인 670을 2배하면 1340을 얻어 염법이 된다. 
1340으로 1,0784를 나눌 때 8배로 충분하면, 셋째 셈은 8로 정해진다. 이 셋째 
셈의 8이 우법이 된다. 이를 염법인 1340과 합하면 1348을 얻어 염우법이 된
다. 이어 셋째 셈인 8과 곱하여 1,0784를 얻는다. 그리고 셋째 셈 염우법의 넓




2.2.15. 이렇게 개방253)으로 678척을 얻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삼는 것
이다.254) 개평방법(정사각형 넓이에서 한 변을 구하는 법).
252) 御製數理精藴下編 卷十一 ｢面部｣ 一 ‘平方’.
253) 개방開方: 정사각형 넓이를 풀어 한 변을 구하는 방법, 즉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254) 본리지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인 결론만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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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開方得六百七十八尺,爲方面每一邊之數也.開平方法.
2.2.16. ② 만약 직사각형 농지[長方田]에서 세로[長]255)가 38척이고 가로[
闊]256)가 33척이면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長方田,長三十八尺,闊三十三尺,問面積幾何?
2.2.17. 풀이법: 세로 38척과 가로 33척을 서로 곱하여 1254척을 얻으면, 곧 구
하는 넓이다.
法:以長三十八尺與闊三十三尺相乘,得一千二百五十四尺,卽所求之面積257).
2.2.18. ③ 만약 직사각형 농지 넓이가 1254척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
보다 5척 길다면 세로와 가로는 얼마인가?
設如長方田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縱多五尺,問長闊各幾258)何?
2.2.19. 풀이법: 넓이 1254척에 4를 곱하여 5016척을 얻는다. 또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을 제곱하여 25척을 얻고, 여기에 앞의 4를 곱해 얻은 수를 더하
여 5041척을 얻는다. 이 수를 개방으로 풀어 71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세로와 
가로를 더한 수이다. 이때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과 세로와 가로를 더한 수 
71척을 더하면 76척을 얻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 38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
사각형 농지의 세로 길이이다. 38척에서 가로보다 더 긴 길이인 5척을 빼서 33
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가로 길이이다.259) 교수대종평방(가로 
255) 세로[長]: ‘長’은 직사각형의 긴 변. 여기서는 수학용어로 통일하기 위해 ‘세로’라고 쓸 것이
며, 이는 길이가 긴 변이라는 의미이다.
256) 가로[闊]: ‘闊’은 ‘너비’라는 뜻으로 직사각형의 짧은 변. 여기서는 ‘가로’로 쓸 것이며, 이는 
길이가 짧은 변이라는 의미이다.
257) 積: 본 積也.
258) 各幾: 본 幾.
259) 이 문제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는 생략한다. 이하 동일.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긴 변, 곧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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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길이의 합을 1변으로 하는 정사각





2.2.20. ④ 만약 먼저 넓이를 측량하니 1254척이요 세로와 가로의 합이 71척이
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 각각을 구하면 얼마인가?
如先有面積一千二百五十四尺,長闊和七十一尺,以求長闊之各幾何?
2.2.21. 풀이법: 넓이 1254척에 4를 곱하여 5016척을 얻는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 71척을 제곱하여 5041척을 얻고 4를 곱하여 얻은 수(곧 5016)를 빼
면 25척이 남는다. 개방을 이용하여 5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세로와 가로의 길
이 차이이다. 이때 길이의 차인 5척과 길이의 합인 71척을 더하여 76척을 얻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 38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세로의 길이이
다. 38척에서 길이의 차 5척을 빼서 33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직사각형 농지의 
가로의 길이이다.260) 화수대종평방(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길이의 차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구하는 방법).
위한 방법이다. 
큰 정사각형 1변, 곧 71척에 5척을 더하여 
세로 길이의 2배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⑥ 76척÷2=38척 : 세로 길이.
   38척-5척=33척 : 가로 길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척이다.
   따라서 세로 길이의 2배는, 71척+5척=76척.
④ 76척÷2=38척:세로 길이.






2.2.22. ⑤ 만약 직각삼각형 농지[句股田, 구고전]에서 ‘직각을 이룬 짧은 변
[句]’이 60척이고 ‘직각을 이룬 긴 변[股]’이 8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句股田,句六十尺,股八十尺,問面積幾何?
2.2.23. 풀이법: 짧은 변 60척을 반으로 나눠 30척을 얻고, 이것을 긴 변 80척
과 곱하여 240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61)
法:以句六十尺折半,得三十尺,與股八十尺相乘,得二千四百尺,卽所求之面積也.
2.2.24. ⑥ 만약 삼각형 농지[三角田]에서 양 빗변 가운데 긴 변[大腰]은 17척, 
짧은 변[小腰]은 10척, 밑변은 21척, 수선은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三角田,大腰十七尺,小腰十尺,底二十一尺,中垂線八尺,問面積幾何?
261) 이 풀이를 위해 도형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ADE ≡ △BFE이므로 
갑 = 을이다.
따라서 △ABC = □A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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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풀이법: 밑변 21척과 수선 8척을 곱하여 16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
누어 84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62)
法:以底二十一尺,與中垂線八尺相乘,得一百六十八尺,折半得八十四尺,卽所求之面積
也.
2.2.26. ⑦ 만약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없는 평행사변형 농지
[斜方田]에서, 짧은 변이 모두 25척, 긴 변이 모두 39척, 마주보는 두 예각끼리 
이은 사선이 56척, 둔각에서 사선에 내린 수선이 15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兩兩等邊無直角斜方田,小邊皆二十五尺,大邊皆三十九尺;對兩銳角斜線五十六尺,
自鈍角至斜線之中垂線十五尺,問面積幾何?
2.2.27. 풀이법: 마주보는 두 예각끼리 이은 사선 56척과 가운데 수선 15척을 
곱하여 84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63)
262) 이 풀이를 위해 도형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밑변×높이÷2=21척×8척÷2=84척2.
이는 현대수학의 풀이법과 같다. 그런데 양 빗변의 길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닌데
도 제시된 것이 특이하다. 이런 상황은 아래의 문제에서도 반복된다.
그에 비해 서유구가 참고한 수리정온에는 이와 같은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세변의 길이
(이 문제에서의 길이와 동일)만 주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먼저 삼
각형의 수선의 길이를 구한 뒤, 이 문제의 풀이법과 같은 방식으로 푼다. 수리정온의 문제는 꼭 
필요한 조건만을 주었음에 반해 여기에서는 수선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양 빗변의 길이는 필요
하지 않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4 ｢面部｣ 4 ‘三角形’.
263)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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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以對兩銳角斜線五十六尺,與中垂線十五尺相乘,得八百四十尺,卽所求之面積也.
2.2.28. ⑧ 만약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직각이 2개인 사다리꼴 농지[兩直角斜方
田]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50척, 윗변의 너비가 20척이며 아랫변의 
너비가 2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不等邊兩直角斜方田,直角之邊長五十尺,上闊二十尺,下闊二十八尺,問面積幾何?
2.2.29. 풀이법: 윗변 20척과 아랫변 28척을 더하여 48척을 얻어서 이것을 반으
로 나누면 24척을 얻는다. 이것을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 50척과 곱하여 
1200척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64)
法:以上闊二十尺,與下闊二十八尺相加,得四十八尺,折半得二十四尺.與長五十尺相乘,
得一千二百尺,卽所求之面積也.
2.2.30. ⑨ 만약 사다리꼴 농지[梯田]265)의 높이가 30척이고 윗변이 12척이며 
아랫변이 2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264)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9 ｢面部｣ 9 ‘直線形’. 
     ⑧은 ⑦과 유사한 문제 바로 다음에 나온다.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265) 사다리꼴 농지[梯田]: 토지의 한 유형인 다락밭[梯田]과는 다른 것으로서, 수학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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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如梯田,長三十尺,上闊十二尺,下闊二十尺,問面積幾何?
2.2.31. 풀이법: 윗변 12척과 아랫변 20척을 더하여 32척을 얻어서 이것을 반으
로 나누면 16척을 얻는다. 이것을 높이 30척과 곱하여 480척을 얻으면, 곧 이것
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66)
法:以上闊十二尺,與下闊二十尺相加,得三十二尺,折半得十六尺.與長三十尺相乘,得四
百八十尺,卽所求之面積也.
2.2.32. ⑩ 만약 고리 모양의 정사각형 농지[方環田]에서 바깥 둘레가 280척이
고 안 둘레가 120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方環田,外周二百八十尺,內周一百二十尺,問面積幾何267)?
2.2.33. 풀이법: 바깥 둘레 280척을 4로 나누어 70척을 얻어 이것을 제곱하면 
4900척을 얻는다. 또 안 둘레 120척을 4로 나누어 30척을 얻어 이것을 제곱하




266) 御製數理精蘊下編 卷19 ｢面部｣ 9 ‘直線形’.
      참고 도형은 다음과 같다.
267) 何: 의상경계책 없음.
268) 같은 글.
     이 풀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바깥 둘레: 280척.
     안 둘레: 120척.
     (큰 정사각형)-(작은 정사각형)
     =(280척÷4)2-(120척÷4)2
     =4000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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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⑪ 만약 변의 길이가 같지 않고 직각이 없는 사각형 농지[四邊田]에서 
최대변이 35척이고 그 다음 변이 28척, 그 다음 변이 17척, 최소 변은 10척, 마
주보는 각을 연결한 사선이 21척이고, 이때 생긴 큰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이 
16.8척이며 작은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이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不等邊無直角四邊田,最大邊三十五尺,次邊二十八尺,次邊十七尺,最小邊十尺;對
角斜線二十一尺,大三角形中垂線十六尺八寸,小三角形中垂線八尺,問面積幾何?
2.2.35. 풀이법: 마주보는 각을 연결한 사선 21척을 작은 수선 8척과 곱하여 
16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84척을 얻으면 이것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이
다. 또 최대변 35척을 큰 수선 16.8척과 곱하여 588척을 얻고, 이를 반으로 나
누어 294척을 얻으면 이것이 큰 삼각형의 넓이이다. 그리하여 두 삼각형의 넓이






2.2.36. ⑫ 만약 원형 농지[正圜田]에서 지름이 8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正圜田,徑八尺,問面積幾何?
2.2.37. 풀이법: 14분을 1율率로 삼고, 11분을 2율로 삼고, 원의 지름 8척을 제
곱하여 64척을 얻은 것을 3율로 삼아 4율인 50척 28촌 57분 14리가 조금 넘는 
값270)을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271)
269) 이 풀이법은 다음과 같이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ABCD=△ABC+△ACD
270) 50척~값: 곧 50.285714…척. 여기에서 기록된 척, 촌, 분, 리의 단위는 이전에 1/10로 줄어  





2.2.38. 무릇 정사각형 둘레와 원 둘레의 비는 정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와 
같다. 대개 원지름이 7이면 원둘레는 22가 되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11을 얻는
다.272) 정사각형의 1변이 7이면 정사각형 둘레는 28이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14를 얻는다.273) 그러므로 14분과 11분의 비는 또한 지금 주어진 원지름을 제




2.2.39. ⑬ 만약 타원형 농지[撱圜田]에서 장축의 길이가 9척이고 단축의 길이는 
6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撱圜田,大徑九尺,小徑六尺,問面積幾何?
2.2.40. 풀이법: 장축 9척과 단축 6척을 곱하여 54척을 얻으면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원의 지름은 서
로 같으나,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가 같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정해진 비
271) 풀이법에서의 1율, 2율, 3율, 4율은 
     오늘날 수학의 비례식 a:b=c:d에서의 순서와 같다. 
     이 문제의 풀이법 뒤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정사각형 둘레):(원 둘레)=14:11이다. 
     따라서 풀이법을 비례식으로 쓰면, 
     14:11=64:x 이므로 x=50.285714…이 된다.
272) 원의 지름을 7로 가정한 것은 원둘레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름이 7인 원둘레가 22라
면, 7×π=22에서, π=3.142857…이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진 π값은 3.1415926536…이다. 5세
기 중국에서, π값을 3.1415926과 3.1415927 사이값임을 알아낸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적용
한 π값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중국에서의 π값 계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oseph Needham 
등,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vol. 
3, pp. 99~102 참조. 한편 서유구도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역 서양 수학서에서는 π값을 
3.14159265358979323846과 3.14159265358979323847 사이 값이라 제시했다.(徐光啓 等 
撰, 新法算書 卷91)
273) 앞의 두 문장에 쓰인 22, 11, 28, 14는 원문에 각각 二二, 一一, 二八, 一四로 되어 있다. 십






2.2.41.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1억을 1율로 하고, 타원의 넓이 
7853,9816을 2율로 하고,274) 지금 장축과 단축을 곱하여 얻은, 타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54척을 3율로 하여 4율인 42척 41촌 15분 00리 64호毫(곧 




2.2.42. ⑭ 만약 원 고리 모양의 농지[圜田]에서 바깥 원의 지름이 2.4척이고 안 
원의 지름이 1.2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圜田,外徑二尺四寸,內徑一尺二寸,問面積幾何?
2.2.43. 풀이법: 바깥 원의 지름 2.4척을 제곱하여 5.76척을 얻는다. 또 안 원의 
지름 1.2척을 제곱하여 1.44척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2개수를 빼면 4.32척이 
274) 타원에~하고: 외접 사각형의 넓이와 타원의 넓이의 비는 외접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와 같다. 이 비는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1만인 정사각형과 내접원을 상정하여 얻는다. 
그림 참고. 이 비를 구하기 위해 다음을 참조했다. “凡方員同徑,則方積大,員積小.周亦如之.其比例
若四○○○○○○○○與三一四一五九二六五.方徑一○○○○,周四○○○○,積一○○○○○○○○;
員徑一○○○○,周三一四一五竒,積○七八五三九八一六.” 梅文鼎 撰, 曆算全書 卷56 「方圓冪
積」 卷1 ‘方圓周徑相求’.
275) 문제 13, 14의 풀이를 볼 때, 사각형의 모양과 원 모양에 관계없이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
이의 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한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비례
식에서 콤마는 네 자리 단위로 끊었다.) 1,0000,0000: 7853,9816 = 54: x.
276) 爲: 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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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데 이것이 정사각형 고리 모양의 넓이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정사각형의 넓
이와 원의 넓이의 정해진 비례 관계를 이용한다.
法:以外徑二尺四寸自乘,得五尺七十六寸.又以內徑一尺二寸自乘,得一尺四十四寸.兩
數相減,餘四尺三十二寸,爲方環面積.乃用方積圜積定卛(率)比例.
2.2.44. 정사각형의 넓이 1억을 1율로 하고, 원의 넓이 7853,9816을 2율로 하
고, 지금 얻은 고리 모양 정사각형의 넓이 4.32척을 3율로 하여 4율인 
3.392920척 남짓을 구하여 얻으면, 곧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이다. 대개 정
사각형 고리 모양의 넓이와 원 고리 모양의 넓이의 비는 곧 정사각형의 넓이와 




2.2.45. ⑮ 만약 활꼴 농지[弧矢田]에서 현弦의 길이는 8척이고 시矢278)의 너비
는 2척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設如弧矢田,弦長八尺,矢闊二尺,問面積幾何?
2.2.46. 풀이법: 활꼴을 이용하여 전체 원의 지름 10척을 구하여 얻는다. 이를 
절반으로 나눠 5척을 얻어 1율로 하고, 현을 반으로 나눈 4척을 2율로 한다. 반
지름 10만을 3율로 해서 4율인 8만을 구하여 얻고 이를 정현수279)로 삼는다. 이
것으로 삼각함수표인 팔선표280)를 검색하여 53도 07분 49초를 얻어 반호半弧의 
277) 여기에서 이용한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1,0000,0000:7853,9816=4.32:x.
278) 시矢: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을 때 현과 호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
279) 정현수正弦數: 그림 46의 직각삼각형에서 sinθ=b/c일 때, b 곧 c×sinθ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풀이법을 해설한 아래 각주의 도형 ⌔OAB에서 볼 때, ∠OBP에 대한 코싸인 값을 찾는 것
이다.
280) 팔선표八線表: 삼각함수의 진수표. 8선은 정현(正弦, sin), 여현(餘弦, cos), 정절(正切,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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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이렇게 하고 나서 원 전체의 각도인 360도를 129,6000초秒282)로 환산
하여 1율로 삼고, 호 전체의 각도 106도 15분 38초를 38,2538초283)로 환산하
여 2율로 삼고, 원의 지름 10척으로 원주 31척 4촌 1분 5리 9호 2사絲 조금 넘
는 수(곧 31.41592…척)를 얻어 3율로 삼아, 4율인 9척 2촌 7분 2리 9호 8사 




2.2.48. 이것을 반지름 5척과 곱하여 46.3649척을 얻고, 2로 나눠 23.182450척
을 얻고서 원의 중심에서 나눈 부채꼴[弧背三角形]의 넓이로 삼는다.
與半徑五尺相乘,得四十六尺三十六寸四十九分,折半得二十三尺一十八寸二十四分五
十釐,爲自圜心所分弧背三角形積.
2.2.49. 또 반지름 5척에서 시矢 2척을 뺀 나머지 3척과 현의 길이 8척을 곱하




2.2.50. 부채꼴의 넓이 23.182450척에서 이것을 빼면 11.182450척이 남는데, 
여절(餘切, cot), 정할(正割, sec), 여할(餘割, csc) 등 6선과 정시(正矢, vers), 여시(餘矢, 
covers)를 추가한 것이다.








2.2.51. 무릇 농지의 형태는 지세의 높낮이와 기울기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각형과 원, 사선과 수직선이 수 만 가지여서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 15문제
로 응용한다면 또한 비슷한 유형을 유추하여 두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凡田形,隨地勢高低平陂而成之,方·圜·斜·直有萬不同285).然以此十五題御之,亦可以推
類旁通.
284) 풀이법은 다음과 같다.
⌓AB를 연장한 원을 가정할 때, 
(⌓AB의 넓이) = (⌔OAB의 넓이) - (ΔOAB),
곧 ⌓AB = ⌔OAB - ΔOAB이다.
① △OAB를 구하려면, 
밑변 AB는 주어졌으므로 높이 OP를 구해야 한
다. 
OP는 반지름 길이를 얻어야 구할 수 있다.
⌔OAB의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OBP는 직각삼각형이므로, r2=(r - 2)2+42.
이 식을 풀면, r= 5이다.
② 호AB의 길이를 l이라 하면,
⌔OAB=1/2×(반지름)×(호의 길이)=(1/2)rl .
따라서 ⌔OAB를 구하려면 l 값을 먼저 구해야 한다. l 값을 구하려면 원O에서 비례식을 만들
어야 한다.
l : 원주 =∠AOB:360°를 이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OB(θ라고 하자)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반지름이 10만인 원에서 
선분 PB의 길이(χ라하자.)를 구한다.
OB:BP =5:4=10,0000:χ에서, χ= 8,0000
cos(θ/2)=8,0000/10,0000을 이용하여 삼각함수표를 찾으면 θ/2=53.0749°가 되므로,
θ=106.1538° =38,2538″.






⑤ 따라서 ⌓AB 넓이 = ⌔OAB-△OAB =23.182450척2-12척2=11.182450척2.
285) 同: 본 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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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⑮-1 예를 들어 정오각형 농지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 전체 360°를 5로 
나누어 72°를 얻고, 다시 2로 나누어 36°를 얻는다.
如求五等邊田之面積.以全圜三百六十度,五分之,得七十二度,折半得三十六度.
2.2.53. 이 36°의 싸인(sine, 正弦) 값을 조사하여 1율로 삼고, 정오각형의 외접
원의 반지름 10만을 2율로 삼고, 지금 주어진 정오각형 농지의 1변을 2로 나누




2.2.54. 그런 뒤 지금 얻은 반지름을 ‘직각삼각형의 빗변[弦, 현]’으로 삼고 정오
각형 농지의 한 변의 절반을 ‘직각을 끼고 있는 짧은 변[句, 구]’으로 삼아 이 구
와 현을 가지고 ‘긴 변[股, 고]’을 구하여 얻으면, 곧 이것이 정오각형 농지의 중
심에서 모든 변에 이르는 수선이다. 끝으로 긴 변과 짧은 변을 곱하고 이어서 5
를 곱하면, 곧 이것이 정오각형 농지의 넓이인 것이다.286)
爰以今所得之半徑爲弦,五等邊田之一邊折半爲句,以句·弦求得股,卽五等邊田中心至每
邊之垂線也.末以股乘句,五因之,卽五等邊田之面積.
286) 정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수리정온에서 다섯 가지를 소개했고, 본문의 내용은 그 중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다. 御製數理精蘊下編 卷20 ｢面部｣ 10 ‘曲線形’.
정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오각형 넓이) =5×2×△OAC… (‘①식’이라 하자)이므로,
△OAC를 구하려면 선분 OC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선분 O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C의 길이는 실측할 수 있으므로 
외접원의 반지름인 선분 OA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OC를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든다.
∠AOC =360°÷5÷2=36°.
AB = χ라 하면,
(10,0000 × sin36°):10,0000=χ/2:OA.
이 식으로 OA 값을 얻으면 
△OAC에서 선분 O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OAC=AC×OA×1/2이므로, 이 식에서 얻은 △OAC값을 ①식에 대입하면 정오각형 넓이를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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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정육각형·정칠각형·정팔각형·정구각형 등의 각 농지의 넓이를 구하는 방
법도 모두 이와 같다. 대개 법칙이 있는 농지[有法之田]는 모두 구고법句股法287)
을 응용해야 하고, 법칙이 없는 농지[無法之田]는 모두 삼각법을 응용해야 한
다.288) 사각형과 원, 넓이와 변의 길이 각각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오직 법칙을 잘 쓰는 자만이 여러 변형에 통달하여 막히지 않을 것이다.
六等邊·七等邊·八等邊·九等邊之各田法皆倣289)此.蓋有法之田,皆當以句股法御之;無
法之田,皆當以三角法御之.方與圜,積與邊,各有比例,惟在善用法者,通變而不窮爾.
287) 구고법句股法: 피타고라스 정리의 중국식 표현.
288) “대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법칙이 있는 도형이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법칙이 없는 도형이
다. 삼각형은 법칙이 있는 도형이다. 길이나 기울기를 논할 필요 없이 삼각형의 넓이[數]를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다고 한다. 만약 법칙이 없는 도형을 나누어 보아 삼각형이 되면 
계산할 수 있다.” 凡可算者爲有法之形,不可算者爲無法之形.三角者,有法之形也.不論長短斜正,皆可
以求其數,故曰有法.若無法之形析之,成三角則可量.” 梅文鼎, 曆算全書 卷50 ｢三角形舉要法｣ 卷1 
‘三角形’. 법칙이 있는 농지[有法之田]는 법칙이 있는 도형[有法之形]을 응용한 표현으로, 원·타
원, 모든 삼각형, 정사각형·직사각형, 정다면체 등이다. 법칙이 없는 농지[無法之田]는 법칙이 없
는 도형[無法之形]을 응용한 표현으로, 위에 열거한 도형 이외의 도형을 말한다. 徐光啓, 新法
算書 卷90 ｢測量全義｣ “界說” ‘第4界’~‘第8界’ 참조.
289) 倣: 본 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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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목 해설>
양전을 위해서는 주척 단위의 확정과 함께 농지 넓이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다. 농지 
넓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이미 앞에서 들었던 대로이다. 서유구
는 방전법이라는 양전법을 추천했고 이어서 여기 제2목(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하도록 하기)에서는 방전법의 규모보다는 작은 농지의 양전에 필요한 계산법을 정
리했다. 그가 정리한 내용은 양전 실무자들에게 “농지 계산법을 나눠주어 미리 연습
하도록”(2.2.1)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서유구는 방전方田이라 불렀는데, 
이때 방전은 제1목에서 서술한 ‘방전법’과는 다르다. 방전법이 가로·세로 360보인 정사
각형 농지를 측량하는 큰 단위의 양전법이라면, 방전은 방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작은 
단위의 양전법으로서 다양한 “농지 영역의 모양으로 실제 넓이를 구하는 일”(2.2.2)
인 것이다.
‘방전’은 본래 정사각형 농지라는 뜻이지만, 중국에서 아홉 범주로 분류한 수학 분야 
중 하나로 규정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담기게 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학서 
구장산술九章算術(1세기 경)이 바로 산학의 범주를 9장290)으로 체계화했는데, “농지 
영역을 처리”(2.2.2)하여 농지 넓이를 계산하는 부분인 ‘방전’을 9장 중 첫 장에 배치
했다. 구장산술에서 다루는 농지 종류는 방전 이외에 “직전(直田, 직사각형 농지)·
규전(圭田, 삼각형 농지)·사전(梭田, 마름모 농지)·제전(梯田, 사다리꼴 농지)·사전
(斜田, 직각사다리꼴 농지)과 원 둘레와 지름으로 구하는 원전(圓田, 원형 농지)·
완전(宛田, 가운데가 볼록 솟은 농지)·환전(環田, 원 고리모양 농지)”(2.2.2) 등이
었고, 이 이후의 산학서에서도 양전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다뤄졌다. 하지만 서유구는 
중국의 농지 계산법이 개략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제2목에서는 서학이 가미된 수학서인 
수리정온數理精蘊 등을 참고하여 양전에 관한 문제를 총 15개로 유형화했
다.(2.2.3~4)
서유구가 제시한 이 15제는 생부 서호수의 해동농서에 처음으로 정리되었
다. 이후 임원경제지 본리지와 의상경계책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었다.291) 
290) 서유구는 사대부의 교양으로서의 수학을 다룬 <<임원경제지>> 94 유예지(권2)에서 구장
산술과 같이 9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전(方田, 농지의 넓
이 구하기), 속포법(粟布, 물건의 양과 거래 시 가격 계산하기), 쇠분(衰分, 물건의 가격·세금에 
차등을 두어 계산하기), 소광(少廣, 화살 묶음의 개수와 토지의 넓이 구하기), 상공(商功, 거리의 
원근과 용역 비용 구하기), 균수(均輸, 물건의 가격과 각종 비용 구하기), 영육(盈朒, 사람 수와 
물건의 가격 구하기), 방정(方程, 물건의 개수와 가격 구하기), 구고(句股, 직각삼각형의 원리 이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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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농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또 본리지에 인용되면서도 서유구가 그 출처를 
해동농서로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호수의 편찬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렇지만 의상경계책에서 서유구의 “제가 예전에 신법인 구고법과 삼각법을 이
용하여 양전법의 몇 유형을 예제 15개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2.2.4)라는 
서술에 따르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정리하여 아버지가 해동농서 저술 때 보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의 저술을, 그것도 부친의 저술 속의 내용을 자신의 저
술이라고 억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유구는 일찍부터 양전
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양전법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온 셈이다.
제2목의 15문제에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수리정온은 서유구에게 젊은 시절부
터 훨씬 익숙했던 수학서였다. 수리정온은 청의 강희 연간에 음률音律·역법曆
法·수학 등 세 분야에 걸친 총서의 편찬을 계획한 뒤 그 중 수학 분야로 저술된 
책으로, 매각성(梅瑴成, 1681~1763)·명안도(明安圖, 1692~1763)·하국종(何國宗, 
?~1766) 등이 중심이 되어 약 10년(1713~1722)에 걸쳐 서양과 중국의 수학을 
종합하여 편찬한 성과물이었다. 세 분야의 저작이 바로 1722년 경에 완성된 율
려정의律呂正義·역상고성曆象考成·수리정온 등 100권이며 이들을 통틀어 
<<율력연원律曆淵源>>이라 한다. 이 중 수리정온은 총 53권으로 상편 5권, 하
편 40권, 삼각함수·대수표 등을 다룬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292)
서유구가 이 제2목의 내용을 손수 정리했다면 그는 이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수리정온을 세밀히 연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조부 
서명응을 통해 수리정온을 젊은 시절에 접했다. 서명응은 고사십이집攷事十二
集을 편찬하면서 산법만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 산법 부분은 뒷날 <<임원경제
지>> 유예지 권2 전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고사십이집은 1787년(서명응
의 몰년) 이전의 저술인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서종 중 하나로, 그 상당 부
분이 수리정온을 참조했다. 의상경계책 15제題에는 수리정온에 수록된 도
291) 海東農書 卷1 ｢田制｣(農書 10, 31~47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79~195쪽. 의상경계책의 서두 부분(2.2.1~5)만 새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본리
지에서는 문제 ①-1의 풀이를 생략하고 답만 제시했다는 점만 해동농서와 차이 난다. 현존하
는 해동농서 필사본은 2종이다. 하나는 성균관대 소장본으로 8권이며(農書 9, 아세아문화사, 
1981), 다른 하나는 일본 오사카나카노시마부립도서관 소장본으로 4권이다(農書 10, 1~363
쪽). 양전 15제는 후자에만 실려 있다.
292) 韓琦, “數理精蘊”, 中國歷史大辭典-科技史, 上海辭書出版社, 2000, 712~713쪽; 金容雲, 
“수리정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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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수식數式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고사십이집에는 이 부분을 그대
로 반영했다. 서유구가 20세 전후에 <<보만재총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볼 때 그 당시에 이미 수리정온에 담긴 수학을 상당 부분 접하면서 이
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만하다.
의상경계책에 소개한 15제는 해동농서의 글 말미에 ‘이상신보(以上新補, 
이상의 내용은 새로 보충함)’라는 표기와 함께 수록되었다. 해동농서의 편찬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호수가 죽기 전에 편찬했기 때문에 1799년(서유구 
36세) 이전 작품이다.293) 또 서호수가 저술한 수리정온보해數理精蘊補解 서문
을 서유구가 쓰기도 했다.294) 수리정온보해는 저자 서호수의 서문에 ‘시헌력원
갑자후일백삼년학산초부서(時憲曆元甲子後一百三年鶴山樵夫書, 시헌력 역원 갑자 
103년 후 학산초부295)가 쓴다)’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1787년에 서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96) 그렇다면 15제 저술은 서유구의 귀농기 이전에 완료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조부와 생부의 저술에 수리정온을 반영한 내용이 있었기 때
문에 가학을 이어받은 서유구가 양전에 수리정온을 토대로 한 실무집을 제안
하는 일 또한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양전 관리와 실무자를 위한 이 15제에는 삼각형·사각형을 비롯한 다각형과 원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삼각
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고리모양의 정사각형, 부등변 사각형, 원, 타원, 원 고
리모양, 활꼴, 정오각형 등의 농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수록했고 이와 더불어 
정육각형·정칠각형·정팔각형·정구각형 등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응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2.2.6~55) 
293) 해동농서가 정조 대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이하 윤음으로 약칭)에 대한 응지
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硏究, 지식산업사, 2009, 385~386쪽; 염정
섭, ｢서호수｣,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
전 2, 돌베개, 2003, 408쪽). ‘윤음’은 정조 22년(1798) 11월 30일에 반포했고, 서호수는 정조 
23년 1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초고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조 22년 12월 한 달 
간 서호수가 해동농서를 정리했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더군다나 
해동농서에는 ‘윤음’과 관련된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294) <<全集>> 金華知非集 卷3 ｢序｣ ‘數理精蘊補解序’(<<叢刊>> 288, 350쪽).
295) 학산초부는 서호수의 자호이다. 학산은 묘향인 장단에 있는 백학산의 옛 명칭이다.
296) 시헌력 역원 갑자년은 강희 연간 갑자년(1684)이다. “우리나라 역서가 역상고성曆象考成이 
나온 뒤부터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는데, 갑인년(1734)에 이르러 절기가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관상감 관원 안중태安重泰를 연경에 보내 이것을 질문하게 했다. 그랬더니 구법은 강희 연간 갑
자년(1684)을 역원으로 삼았고 신법은 옹정 원년(1723)을 역원으로 삼았다고 한다. 我國曆書,自
曆象考成出來之後,纖悉不爽,至甲寅年,節氣多舛,故送觀象監官安重泰于燕,問之.則舊法以康熙甲子爲
元,新法以雍正元年爲元.” 영조실록 11년(173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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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가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계산법을 제시한 이유는 농지 모양이 
아주 다양했을 텐데도, 정조·순조 대 전국에서 양전에 활용한 유형은 5가지뿐이
라는 점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5가지는 방전·직전·제전·규전·구고전
(勾股田, 직각삼각형 농지)이 그것이다.297) 이는 속대전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입각하여 방전·직전 외에 3가지를 추가한 내용이다. “농지 모양이 명확하
지 않은 곳은 방전과 직전으로 재량하여 측량한다. 경사진 곳이나 흠이 있는 곳
은 따로 농지 모양을 만들어 측량한다.”298) 하지만 이 같은 전지의 다섯 유형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다. 팔도의 농지가 이 다섯 유형만 있을 리 없었지만, 여러 
유형을 세분하여 관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는 이 같은 소략
한 기재 방식에 대해 현실의 농지는 이 다섯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299) 이로 볼 때 다양한 유형의 농지를 5개 농지로 유
형화함으로써 빚어질 부정확한 양전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양전법으로 가급적 정확한 양전을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필요성에서 서
유구가 이 같은 여러 계산법을 소개한 듯하다.
서유구는 15제의 문제와 풀이법을 거의 대부분 서양 신법이 반영된 수리정온
에서 발췌했다.(표7) 문제의 유형 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전의 중국 수학서에서 
이미 다뤄졌으나 이전 수학서보다는 신법을 주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
는 것이다.
의상경계책의 제2목에서 활용한 수리정온의 산법은 모두 하편에 수록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점·선·면·입체 가운데 면을 다루는 영역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300) 수리정온의 해당 부분은 본래 농지 측량을 목적으로 저술된 
297) 정조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若田形不分明處,以方田直田裁作尺量.斜缺處,別作
田形打量,只以五名色懸錄量案.而無論陳起,量滿五結則用一字號標之,曰方田也,曰直田也,曰梯田也,曰
圭田也,曰句股田也.”(정조, <<홍재전서>> 제121권 추서춘기鄒書春記 2 ｢진심편盡心篇｣ ‘서백
선양로장西伯善養老章’) 또 만기요람에는 다음과 같이 5종의 농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소
개했다. “田形各異,名色易眩.故只以人所易知方田·直田·梯田·圭田·勾股田五名色打量錄案.方田,方自
乘;直田,長廣相乘;梯田,大小頭相倂折半,以長乘之;圭田,長濶相乘折半;勾股田,勾股相乘折半,各爲田
積.” 만기요람 ｢재용편｣ 2 “전결田結” ‘양전법’. 한편 홍대용도 이 5가지 양전법을 소개하며 
유형마다 예제 1개씩을 제시하기도 했다. <<담헌집>> 외집 4권 주해수용籌解需用 내편 상 
‘양전법’.
298) “田形不明處,以方田直田裁作打量.斜缺處,別作田形打量.” 大典通編 卷2 ｢戶典｣ ‘量田’(大典通
編 上, 199쪽).
299) “右所列七樣田打量之式,都係死法,尺童之所能知也.(중략)今國中之田,小自一稜,大至一成,無一而非
無法四邊之形也.(중략)巡行八路,畢世而不一遇矣.”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卷4 ｢戶典六條｣ 
‘田政’. 정약용은 5가지에 2가지를 더 추가하여 마름모꼴의 사전梭田과 직사각형에서 허리 부분
이 잘록해진 요고전腰鼓田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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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하는 내용 주어진 조건 수리정온 출처
① 정사각형 넓이 한 변 길이
①-1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정사각형 하편 권11
② 직사각형 넓이 가로·세로 길이
③ 가로·세로 길이




직사각형 넓이, 세로 길이+가로 
길이=71척
하편 권11(유사)
⑤ 직각삼각형 넓이 밑변 길이, 높이 하편 권12(유사)
⑥ 삼각형 넓이 세 변 길이, 수선 길이 하편 권14(유사)
⑦ 평행사변형 넓이
네변 길이, 긴 대각선 길이, 긴 대
각선에서의 수선 길이
하편 권19(유사)
⑧ 직각 사다리꼴 넓이 윗변·아랫변·직각 낀 변 길이 하편 권19
⑨ 사다리꼴 넓이 윗변·아랫변 길이, 높이 하편 권19
⑩
고리 모양 정사각형 
넓이
바깥 둘레, 안 둘레 하편 권19
⑪ 부등변 사각형 넓이
네 변 길이, 대각선, 대각선에서의 
수선 길이 두 개
하편 권19(유사)
⑫ 원 넓이 지름 하편 권20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상경계책(인용한 이전 저술을 포함하여)에서 정리되
면서 양전 계산 용도에 맞게 문제에 조금씩 변형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것이 의
상경계책 양전법 15제의 특징 중 하나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에는 없던 ‘전田’이라는 글자가 모든 문제에 추가된다거나 길이 단위를 
줄이거나 키우기도 했다.301) 이렇게 변형이 가해지면서 이 15제에서 구한 넓이
는 작게는 3척2 남짓에서부터(⑭) 많게는 45,9684척2까지의(①, ①-1) 범위에서 
다뤄졌다. 3척2은 가로·세로가 약 1.7척 정도(약 0.4m) 되는 정사각형만한 넓이
이며 45,9684척2은 가로·세로가 678척(=113보, 약 157m)인 길이라 숙종 대의 
방전법에서 재는 길이(360보)보다는 짧다.302) 이로 볼 때 손 두 뼘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라도 양전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표7> 농지 계산법 15문제의 유형과 출처
300) 면을 다루는 영역은 수리정온 하편 권11~22이고 이 중 의상경계책에서 인용된 곳은 권
11, 12, 14, 19, 20이었다.
301) 예들 들어 ‘正方’·‘長方’을 ‘正方田’·‘長方田’으로(①-1, ③), ‘銳角三角形’을 ‘三角田’으로(⑥), 
‘斜方形’을 ‘斜方田’으로(⑦), ‘圓環形’을 ‘環田’으로(⑭) 바꾼 사례가 전자에 해당하고, ‘六尺’을 
‘六十尺’으로(⑤), ‘二十五丈’을 ‘二十五尺’으로(⑦), ‘八寸’을 ‘八尺’으로(⑫) 바꾼 사례가 후자에 
해당한다.
302) 1척을 약 23.1cm로 환산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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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타원 넓이 장축·단축 길이 하편 권20
⑭ 고리 모양 원 넓이 안 지름, 바깥 지름 하편 권20
⑮ 활꼴 넓이
현 길이, 현 과 호 사이의 가장 긴 
길이
하편 권20
⑮-1 정오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 하편 권20
양전에 맞게 변형된 두 번째 사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
다. 15제 중 문제 ⑥번(2.2.24~25)은 삼각형 농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풀이이
다. 문제에서는 세 변과 수선이 주어졌고, 이 문제의 풀이법에서는 주어진 조건 
중 2개 즉 밑변과 수선의 길이만을 사용했다. 그렇게 되면 조건에서 제시된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는 문제 풀이에 전혀 쓰이지 않는 사족이 된다. 이처럼 주어
진 조건 두 개가 의미 없이 제시된 경우는 이 외에도 ⑦·⑪ 두 문제가 더 있다. 
위의 세 문제는 한결 같이 삼각형의 두 변 길이를 풀이에서 이용하지 않은 점에
서 같은 유형이다. 이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12문제는 풀이에 필요한 조건만 
제시되었다.
꼭 필요한 조건만을 제시하는 수학 문제에 왜 이렇게 불필요한 조건이 포함되
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실제 양전에서는 삼각형 전지
에 대해 수선 길이를 실측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양전을 할 때 밑
변에서 바라다 보이는 꼭지점까지의 수선 길이는 직각자와 줄자를 이용하면 큰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하학적인 도형에서는 엄밀한 증명을 통해 
수선 길이 구하는 법을 알아야 하지만, 실측하는 일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
에서 양 빗변을 측량하고, 다시 세 변 길이를 이용하여 수선 길이를 구하는 복잡
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303) 이렇게 본다면 삼각
형 넓이 구하는 법은 양전 과정의 실측을 염두에 둔 문제 변형의 사례가 될 것
이다.
양전 용도로 문제가 변형된 점과 함께 양전법 15제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과 
서양의 방법을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했다는 점이다. 15제 중에 정사각형, 직사각
형, 직각삼각형 등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풀이가 대체로 간단하다. 이는 중국
의 이전 수학서에서 많이 다룬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중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 경우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제곱근 구하는 방법
303) 그렇다고 해도 불필요한 조건 두 개는 아예 없애도 무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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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방開方 또는 개평방開平方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장산술에도 이미 그 방
법과 원리가 밝혀져서 서유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상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서양수학의 풀이법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 고법古法과 함께 신법新法에서 제시한 
보다 더 정교한 원주율을 이용한 방법도 받아들였다. 양전 15제에서는 원주율을 
이용한 문제가 모두 3가지(⑫·⑬·⑭)인데, 이 중 첫 번째 문제(⑫)에서는 구법을 
이용하여 풀었다. 실제로 수리정온에는 지름의 길이를 알 때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5가지로 소개했다.304) 양전 15제 중 ⑫번은 이 중 가장 간단한 다섯 번
304) 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율(=3.14159265)을 이용하여 지름으로 원주를 구한 뒤 
원주의 반을 구하고 이를 다시 반지름 길이와 곱하여 원 넓이를 구한다(“設如圜徑八寸問面積幾
何?法:以圜徑八寸,用徑求周法,求得圜周二尺五寸一分三釐二豪七絲四忽一微二纖折半,得一尺二寸五
分六釐六豪二絲七忽零六纖.與半徑四寸相乘,得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卽圜之面積
也.” 御製數理精蘊 下編 卷20 ｢面部｣ 10 ‘曲線形’). 둘째, 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례 관계(1,0000,0000:7853,9816)를 이용한다(“又法:用方邊圜徑相等·方積圜積不同之定率比例.
以方積一○○○○○○○○爲一率,圜積七八五三九八一六爲二率,今所設之圜徑八寸自乗得六十四寸爲
三率,求得四率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即圜之面積也.” 위의 글). 셋째, 원과 정사각형
의 넓이가 같을 때, 원지름과 사각형 한 변 길이의 비례 관계(1,0000,0000:8862,2692)를 이용
한다(“又法:用圜積方積相等·圜徑方邊不同之定率比例.以圜徑一○○○○○○○○爲一率,方邊八八六
二二六九二爲二率,今所設之圜徑八寸爲三率,求得四率七寸零八釐九豪八絲一忽五微四纖有餘爲與圜面
積相等之正方形.每邊之數自乗得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二豪有餘,即圜之面積也.” 위의 글). 넷
째, 원둘레와 이 원의 외접사각형 둘레의 비(355:452)는 원넓이와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와 같음
을 이용한다(“又法:用方周·圜周定率比例.以方周數四五二爲一率,圜周數三五五爲二率,圜徑八寸自乗
得六十四寸爲三率,求得四率五十寸二十六分五十四釐八十六豪有餘,即圜之面積也.此法蓋因方周與圜
周之比同於方積與圜積之比.” 위의 글). 다섯째, 원둘레와 이 원의 외접사각형 둘레의 비(11:14)
는 원넓이와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와 같음을 이용한다(넷째와 다섯째는 비례수의 차이만 다를 
뿐, 같은 방법이다).(2.2.38) 첫째~셋째 방법은 모두 원주율을 소수 여덟째 자리(3.14159265)까
지 정확하게 쓴 것으로, 수리정온에서 새로 쓴 방법이다(7853,9816.25=5000☓5000☓
3.14159265. “凡方員同徑,則方積大,員積小.周亦如之.其比例若四○○○○○○○○與三一四一五九
二六五.方徑一○○○○,周四○○○○,積一○○○○○○○○;員徑一○○○○,周三一四一五竒,積○
七八五三九八一六.” 梅文鼎 撰, 曆算全書 卷56 「方圓冪積」 卷1 ‘方圓周徑相求’. 한편 서유구
도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역 서양 수학서에서는 원주율을 3.14159265358979323846과 
3.14159265358979323847 사이 값이라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徐光啓 等 撰, 新法算書
卷91), 여기서 이용한 원주율은 당시 계산의 편의 상 이용한 원주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넷
째 풀이는 원주율을 3.14159292로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 정확하지만, 다섯째 풀이는 
3.14285714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의 정확도만 보였다. 이 넷째·다섯째는 조충지(祖
沖之, 429~500)가 밝힌 구법을 따른 것이다(조충지 이전까지는 원주율을 3으로 계산했으나 그
는 3가지 원주율을 새로 계산했다. 하나는 지름과 원주의 비가 7:22이고(이를 약률約率이라 한
다), 또 다른 하나는 113:355이며(이를 밀률密率이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원주율이 
3.1415926~3.1415927에 들어 있는 값이다. “古之九數圓周率,三圓徑率一.其術疏舛.自劉歆張衡劉
徽王蕃皮延宗之徒,各設新率,未臻折衷.宋末南徐州從事史祖沖之更開密法,以圓徑一億爲一丈,圓周盈數
三丈一尺四寸一分五釐九毫二秒七忽,朒數三丈一尺四寸一分五釐九毫二秒六忽.正數在盈朒二限之間.
密率圓徑一百一十三,圓周三百五十五.約率圓徑七,周二十二.” 隋書 卷16 ｢志｣ 第11 “律曆” 上 
‘備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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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동시에 정확도는 가장 떨어진다.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유구는 구법 중에서도 간단한 원주율을 썼던 것이
다.305)
하지만 위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문제(⑬·⑭)에서는 신법의 원주율을 이
용했다. 원 넓이를 구하는 5가지 방법 중 둘째, 즉 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와 원 
넓이의 비례 관계(1,0000,0000:7853,9816)를 활용한 것이다.(2.2.39~44)306) 이
런 사례를 볼 때 양전법으로 덜 정교하면서 계산이 쉬운 구법 뿐 아니라, 정교하
지만 계산이 복잡한 신법까지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원주율과 함께 서양의 방법을 도입한 또 다른 예는 삼각함수표의 활용이다. 당
시 용어로 팔선표八線表라고 했던 삼각함수표는 활꼴 농지와 정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용되었다.(2.2.45~50, 52~53) 그 중 활꼴 농지의 경우, 삼각함수의 
사인 값을 팔선표에서 찾은 뒤 삼각형의 특정 각도를 구하는 방법에 사용한
다.(2.2.46) 팔선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리정온에 수록해놓은 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307)
양전법 15제를 모두 해설한 뒤, 서유구는 실제 농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더라
도 15제를 유추한다면 두루 적용이 가능하다며 그 예로 정오각형 넓이 구하는 
법을 소개했다. 정오각형 넓이 풀이에서 그는 삼각함수표를 이용하는 삼각법과 
직각삼각형의 정리를 이용하는 구고법을 적용했다.(2.2.51~54) 현실의 농지가 
기하학적 도형의 모양처럼 정확하게 형상화되는 일은 없지만 다양하게 만들어진 
농지 유형을 가급적 최대한 포괄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지금 입장에서는 매우 
소략해 보일 수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 서유구는 여러 유형의 실제 농지의 넓이
를 측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5제를 기본으로 하여 구고법
과 삼각법을 응용하면 여러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2.2.55)
305) 원 넓이를 구하는 고법에 대해서는 <<임원경제지>> 유예지에서도 다루었다. 유예지에서
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서 원주율을 모두 3으로 쓰는 구법 3가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주석에
서는 수리정온에서 쓰는 원주율(3.14159265···)이나 지름과 원둘레의 비(113:355)를 이용해
서 구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며, 이 방법으로 풀어야 보다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서명응의 고사십이집을 인용한 이 부분에서는 구법과 함께 신법으로 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유예지에서 소개했던 수리정온의 원 넓이 구하는 법 두 가지는 첫째와 넷째 방
법이었다.
306)  이 비율은 한 변이 1,0000인 정사각형과 이 도형의 내접원과의 넓이 비이다. 타원과 타원의 
외접사각형 넓이의 비도 원의 경우와 같다.
307) 팔선표는 御製數理精蘊 表 卷1~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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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3목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 평가하기’
2.3.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2.3.1. 셋째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三曰:設專司以考勤慢.
2.3.2. 제가 삼가 법전을 살펴보니 양전 시행이 있을 때마다 균전사均田使308)와 
경차관敬差官309)을 나눠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臣謹稽國典,每有量田之役,分遣均田使敬差官,蓋所以綦重其事也.
2.3.3.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군과 현에 임무를 일임했기에 원가(송 문제의 연호, 
424~453년) 연간에 별 일 없었으나, 조정에서 대사臺使를 이리저리 파견하니 
소제(479~493?)310) 때는 난을 불러들였습니다.
然臣聞責成311)郡縣,元嘉所以少康;臺使縱橫,蕭齊所以召亂.
2.3.4. 또 제가 예전에 보았던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는 “최근에 재상경차관灾
傷敬差官은 재상灾傷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면서 기생을 싣고 다니며 술판을 
벌리고, 한두 수령을 파면시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에게 앙갚음이나 하고, 한
두 서리를 곤장 치고 가두어 위엄이나 세울 뿐이다. 또한 경차관의 종자에게 주
는 뇌물은 모두 아전이나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그 한도를 모른다.”312)고 했습니
308) 균전사均田使: 조선 시대 백성의 부담을 공평히 할 목적으로 백성의 실정을 살피고 토지의 등
급을 다시 사정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던 관료. 조선 후기의 요역과 공물 징납은 소유 토지에 
기초하였으므로 토지 소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규정된 양전 이외에도 수시
로 균전사를 파견하여 토지 소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균전사가 지방관의 비위를 조사할 경우, 당
상관 이상은 계문啓聞하고, 당하관 이하는 직권으로 처단하였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832쪽.
309) 경차관敬差官: 조선 시대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
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347쪽.
310) 소제: 남조南朝의 제나라. 소씨가 창건함.




故世亦以爲常事.” 磻溪隨錄 卷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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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남도 양전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업무를 지시하게 
하여 편의대로 하도록 관찰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누가 손 모으고 우러러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건대 관찰사의 조치가 미치는 곳은 한 도에 
그칠 뿐이니, 다른 도의 조치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 관찰사의 알 바가 아닙니
다. 만에 하나 일을 마친 뒤에 도마다 조례가 다르고 작업의 수월성이 현격하게 





2.3.6. 제가 생각하기로는 묘당에 명하여 비변사의 여러 관원 중 사무에 통달한 
8명을 골라 팔도 양전 업무를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도의 업무
를 맡는 구관당상句管堂上314)의 예처럼 하면 되지, 반드시 모든 도에 나눠 파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변사 회의를 통해 응당 시행해야 할 규정을 정하게 
하여 팔도에 나누어주고 각 도에서 이를 살펴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팔도의 관
찰사는 모두 균전사 직함을 겸임하고 내직과 외직이 서로 긴밀히 유대하면서 의
사소통을 통해 잘 헤아려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거기서 근무 상태나 장부·문서를 검열합니다. 무릇 전하께 보고하고 결재 받을 
일이 있으면 요약문서[草記]를 올려 재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거의 통
솔되어 도마다 조례가 달라지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313) 飭勵守宰: 수령에게 명령을 내려 힘쓰게 함.
314) 구관당상句管堂上: 비변사를 설치하면서 팔도구관당상관八道句管堂上官이 의정부 소관 업무였
던 지방의 장계狀啓와 문부(문서와 장부) 업무를 관장했다. 1713년(숙종 39)부터는 5도의 군무
軍務를 관장하였다. 대개 각 도에 1인의 구관당상을 두어 그 도의 장계와 문부를 맡아보게 했






2.3.7. 옛날 현종 4년(1663)에 경기도 농지를 다시 양전할 때였습니다. 비록 경
기감사와 수령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만, 고 영의정 민정중閔鼎重과 고 판서 
김시진金始振이 균전사가 되어 서울에서 이 업무를 심사했습니다.315) 
昔在□顯廟四年,改量京畿田,雖專委監司守令,而故相臣閔鼎重·故判書臣金始振爲均田
使,在京考察.
2.3.8. 숙종 44년(1718)에 삼남(충청·경상·전라도) 농지를 다시 양전할 때에도 관
찰사를 균전사로 삼고 도사都事316)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지만, 다시 서울에 
양전청을 설치하여 구관당상 2인과 종사관 3인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했습니
다.317) 이들은 모두 본받을 만한 최근의 예입니다.
□肅廟四十四年,改量三南田,亦以道臣爲均田使,都事爲從事官,而復設量田廳於京,置句
管堂上二員從事官三員,俾句管文書.此皆近例之可倣者也.
2.3.9.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각 읍 수령이 자기 읍을 평가한다면 서리의 
비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서로 교환하여 다른 읍으로 옮겨 평가하게 하
면, 팔도 360개 주와 군은 추수 뒤부터 춘분까지 단 한 읍이라도 자리를 비워서 




315) 이 일은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4년(1663) 2/19, 2/22의 기사에 나온다.
316) 도사都事: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종5품 벼슬. 각도 감영의 경우에는 감사 다음 가는 
벼슬로 지금의 부지사 급이며 수령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중앙의 경우 충
훈부·의빈부·의금부·개성부·충익부·중추부·오위도총부 등에 딸렸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 261
쪽.
317)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건의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숙종실록 44년(171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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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그래서 저는 ｢경계장經界狀｣에서 ‘관리를 추천하여 선발한다.’는 주자(朱
子, 주희, 1130~1200)의 유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찰사에게 
관내 수령의 능력을 살펴 서너 읍에서 1인을 추천하거나 여덟아홉 읍에서 1인을 
추천하게 합니다. 수령으로 인물이 부족하다면 우관郵官318)에서 고르고, 우관으
로 부족하다면 도내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조정 관리에서 고르고, 그래도 부족
하다면 선비 중에서 고릅니다. 이 때 그들의 명성에 맞게 임시로 군직軍職을 주
고 아울러 균전관均田官이라 부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마칠 때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합니다. 일이 끝난 뒤 심사하여 표창한다면 사람마





2.3.11. 또 제가 주자의 ｢신제사경계장申諸司經界狀｣을 본 적이 있는데, 지선유
현知仙游縣인 정소숙鄭昭叔이 경계 업무를 행했던 일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321)
“정소숙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호부戶部에서 하달한 규정을 얻어 읽어보
니, 멍해져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관屬官과 이사
吏史는 어서 시행해주십사 요청하지만,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문을 닫고 업무를 접
어두고서 열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환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반복하여 다시 의문나는 대목을 서로 따져서 물어보니, 가슴 속이 
뻥 뚫려 다시는 의문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뒤에 동료들을 불러모아 자세히 일러
318) 우관郵官: 각 역의 마정馬政을 관장한 찰방察訪의 이칭.
319) 이상은 주희가 장주漳州를 다스릴 때, 광종光宗 소희紹熙 원년(1190)에 올린 장계를 조선의 




賞,果得其人,則事克濟而民無擾矣.伏乞聖照許賜施行.” 朱熹, 晦菴集 卷19 ｢奏狀｣ ‘條奏經界狀’의 
첫째 항목에 나온다.
320) 旌賞: 의상경계책 㫌嘗. 회암집에 의거하여 수정.
321) 朱熹, 晦庵集 卷21 ｢申請｣ ‘經界申諸司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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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서 의문점이 있으면 서로 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하니 동료들도 이





2.3.12. 동료들이 이해한 뒤 보정保正·보장保長325)을 일정하게 차출하되 몇 개의 
현을 합하여 통틀어 차출하였으니, 인가의 거리에 구애받지 않았고, 부역(보정의 
임무?)을 마친 지가 얼마 되었는지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높
은 장정부터 취하여 두 등급으로 나눴는데, 크게는 도보부都保副와 도보정都保
正326)의 직임을 갖추고, 작게는 대보장大保長327)의 직임을 갖추었습니다. 각각 
종이 쪽지에 그 이름을 써서 두 문서 첩에 나누어 배치하되, 또 그 두 첩에서는 
각각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동원할 물자가 많은 이, 인력이 많은 이, 재주가 
좋아 기획을 감당할 이, 근력이 좋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이를 각각 분류하여 





2.3.13. 무릇 한 도都와 한 보保를 선발하면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얻어
서 같은 일을 시키고 각자의 장점을 드러내게 하여 서로 돕게 합니다. 그리하여 
322) 仙游知: 晦庵集 知仙游.
323) 寮佐: 속관.
324) 閤: 회암집 闔.
325) 보장保長: 중국 송나라 신종 3년(1070)에 창설된 보갑保甲의 책임자. 보갑이란 군사력 향상을 
위해 향촌사회를 10가호[保], 50가호[大保], 500가호[都保] 단위로 묶은 조직으로, 보와 대보마
다 장長이 있었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 966쪽.
326) 도보부都保副와 도보정都保正: 도보부는 송나라 보갑 제도에서 500가호의 부책임자이고 도보
정은 책임자이다.
327) 대보장大保長: 송나라 보갑 제도에서 50가호의 책임자.
328) 상·하 두 조로 나누어 각각의 조에 4종의 특성을 갖춘 이들을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329) 保: 의상경계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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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두 즐겁게 복종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역
(差役, 차출하여 맡긴 일)이 정해진 연후에 인쇄한 호부의 규정을 나눠줍니다.
凡選一都一保則必兼取此四色人,使之同事,令其各出所長,以相協濟.於是人皆悅從,相
率就事.差役旣定,然後以戶部事目印本給之.
2.3.14. 또 호조의 규정에 담긴 기본 의도를 설명해주고 물러나서 공부하게 합니
다. 하루 뒤에 현의 뜰에 모두 모이기로 하고, 모이면 의심난 점을 자유롭게 묻
고 모두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세히 해설하도록 합니다. 힘들어서 기운이 빠지면 
동료에게 임무를 교대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대엿새 하면 보정·보장 모두가 
역시 그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又爲說其大意,使之退而講究.期以一日悉集縣庭,凡有所疑,恣其請問,悉以己意詳爲解
說.力疲氣乏,則請同官更番應之.如是五六日,凡爲保正長者,亦悉330)曉其法.
2.3.15. 이런 뒤에 비로소 각자의 위치로 보내 양전을 하게 하면 두 달도 채 안 
걸립니다. 다른 읍에서 차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선유현의 양전 시행에 대
해 이미 그 순서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차역을 담당한 관리가 모두 정
군(정소숙)의 마음씀씀이처럼 한다면 비록 매년 방전方田을 하고 경계를 밝힌다 
해도 백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然後散遣打量,不過兩月.他邑差役未定,而仙游打量已331)見次第.若332)使被差之官,人
人如鄭君之用心,則雖歲歲方田,年年經界,亦無害於民矣.”
2.3.16. 저 또한 오늘날 양전하는 관리도 이 글을 자리 오른쪽에 붙여놓고 수시




330) 悉: 회암집 無不悉.
331) 已: 회암집 없음.
332) 若: 회암집 矣熹嘗竊記其言以爲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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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목 해설>
양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한 뒤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의 제2강 제3목에
서 양전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절차를 건의했다. 당시에는 100년 가까이 대규모 
양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읍에 한정해서 산발적으
로 양전이 시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읍 단위 양전도 묵은 농지와 개간 농지의 전
면적인 개량改量이 아니라, 묵은 농지를 파악하는 식의 소극적인 사진査陳에 머
물렀다. 이렇게 소규모로 양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굳이 양전 행
정관이나 감독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해당 읍의 수령이 양전 실무를 
책임지고 관할 도 관찰사가 감독관 역할을 맡아 중앙에 보고하는 식의 행정이 
관례가 되었다.
이에 반해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 있었던 숙종 대까지만 해도 이를 지방 관리
에게만 맡기지 않고 중앙에서 균전사均田使나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읍 단위 양전 실무를 맡은 경차관을 수 십 명 씩 보내기도 하고, 도 단
위 양전을 총괄하기 위해 균전사를 도에 1~2인을 보내기도 했다.333) 그러나 양
전 시 중앙 관료의 파견으로 부작용이 생겼다. 서유구가 인용한 유형원의 언급에 
따르면,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재상경차관灾傷敬差官이 자신의 임무
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채 기생과 어울려 술판을 벌리거나, 사적인 원한으로 
한두 수령을 파면하거나, 담당 서리를 시범 처벌함으로써 위엄만 세우려 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에게서 나온 뇌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유구는 중앙 관리
를 파견하여 생기는 폐단에 대한 유형원의 언급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진단하면서 관리 파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
다.(2.3.3~4) 
실제 순조 대의 경진양전령에서는 양전을 위해 균전사나 경차관을 파견하지 
않고 지방관에게 그 임무를 일임하려 했다. 즉 균전사 대신에 관찰사가, 경차관 
대신에 수령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정의 문란이 심한 곳부터 차
근차근 양전을 시행하자는 우의정 남공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334) 서유
구는 지방관이 양전을 맡는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 
정부에도 양전 전담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전이 한 도가 아니
333) 정약용, 경세유표 권9 ｢지관 수제地官修制｣ “전제별고田制別考” 1 ‘제로양전고諸路量田考’.
334) 순조실록 19년(1819) 9/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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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팔도에 모두 시행되기에 전국적 차원에서 양전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전 작업을 평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
다.(2.3.5) 관찰사에게 양전을 위임하면 해당 관찰사는 자신이 맡은 도의 양전에
만 신경 쓸 뿐 다른 도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찰사의 양전에 대
한 관심이나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해 양전 시행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
도 있다. 서유구에게 양전 전담 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여 팔도의 양전 작업
을 동일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서유구가 제안하는 전담 기관은 비변사의 구관당상句管堂上 같은 방식이었다. 
구관당상은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狀啓와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 업무 등을 
관장하는 당상관堂上官을 말한다. 각 도마다 구관당상 1명이 배치되어 중앙에서 
팔도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구의 제안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전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비변사에서 양전 사무에 통달한 8명을 선발해 팔도
의 양전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 전담 기관에서는 양전 규
정 통일안을 만들어 팔도에 배포하며, 각 도의 양전 업무 상태나 장부·문서를 검
열하고, 국왕에게 양전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제를 맡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유도할 수 있고, 양전 규정이 도마다 제각각인 폐
단도 예방할 수 있다.(2.3.6) 요컨대 서유구가 구상한 중앙과 지방의 양전 업무 
진행 방식은, 관찰사가 균전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중앙의 전담 기관에서는 양전 
규정을 확정하고 양전 업무를 검열함으로써 도백과 왕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담
당하는 구조였다.
서유구가 제안한 양전 전담 기관은 현종 대(1663년)와 숙종 대(1718년)의 선
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종 대에는 민정중(閔鼎重, 1628~1692)과 김시진(金
始振, 1618~1667)이 균전사가 되어 서울에서 경기도의 양전 업무를 심사하여 
양전에 불성실한 수령을 보고했다.335) 숙종 대에 삼남을 양전할 때에는 처음에는 
관찰사를 균전사로 삼고 각 도 감영의 도사都事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지만, 
관찰사가 양전을 시행하지 않자, 다시 서울에 양전청을 설치하여 구관당상 2인과 
종사관 3인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했다.336) 서유구는 이 같은 전례를 모두 본
받을 만하다고 여겼다.(2.3.8)
335) 현종(개수)실록 4년(1663) 2/19, 2/22.
336)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건의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숙종실록 44년(171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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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 단위의 양전 업무를 논한 뒤 서유구는 관찰사가 각 읍의 양전을 어
떻게 감독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수령이 자기 읍의 양전 결과를 평가하
면 양전 과정의 비리를 막을 길이 없고, 각 수령이 다른 읍을 평가하면 양전 기
간 동안 관할 읍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두 가지 평가 방
식에는 반대했다.(2.3.9) 대신 능력 있는 수령을 몇 읍 단위에서 한 명 씩 추천하
거나, 추천할 만한 수령이 없을 경우 우관郵官337)이나 임시로 머물고 있는 중앙 
관리 및 선비 중에 골라 군직을 줌과 동시에 ‘균전관均田官’이라는 직함을 주고 
각각으로 하여금 몇 읍의 양전을 책임지도록 했다.(2.3.10) 도내의 능력 있는 자
를 잘 선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리들이 양전에 임했을 때의 태도나 방법에 관해, 주희가 상세히 
제안했던 모범 사례를 선발된 균전관이 따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균전관 본인이 양전 규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
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양전 실무 책임자로서 해야 할 선행 작업이었다. “문
을 닫고 업무를 접어두고서 열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환히 이
해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반복하여 다시 의문나는 대목을 서로 따져서 물
어보니, 가슴 속이 뻥 뚫려 다시는 의문점이 없었습니다.”(2.3.11) 이 수준으로 
본인이 완전히 규정을 이해한 뒤 다른 동료 균전관에게 이해될 때까지 며칠이고 
설명을 한다. 그 뒤에 균전관은 양전 실무자를 뽑는데, 주희의 말을 인용한 서유
구는 한 읍이나 마을을 양전하는 실무자는 반드시 네 부류의 장점을 지닌 이들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동원할 물자가 많은 이, 인력이 많은 이, 재주
가 좋아 기획을 감당할 이, 근력이 좋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이”가 그것이
다.(2.3.12) 양전에 필요한 네 방면의 특장점을 지닌 실무자를 확보하기 위함이
었다. 이렇게 실무자를 선발한 후에 그들에게 비로소 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자유
로운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게 한다. 그 뒤에 각자가 맡은 지역에 
가서 양전을 행한다. 이상이 서유구가 제안한 중앙 양전담당 구관당상부터 최종 
실무자까지의 업무 시행 지침의 대략이다. 
이 시행 지침은 모두 남송 대 주희의 양전 방안을 받아들인 내용이었다. 서유
구가 받아들인 주희의 양전 방안은 주희가 황제에게 제출한 ｢신제사경계장申諸
司經界狀｣338)이라는 글에서 논한 양전 방안 중에서, 지선유현(知仙游縣, 선유현 
337) 우관郵官:  각 역의 마정馬政을 관장한 찰방察訪의 이칭.
338) 朱熹, 晦庵集 卷21 ｢申請｣ ‘經界申諸司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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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이었던 정소숙(鄭昭叔)이 양전 업무를 행했을 때의 경험을 밝힌 내용이었
다.(2.3.11~15) 이는 또한 제1목에서 밝힌 서유구의 양전 시행 방안의 연속선상
에 있다. 전제 개혁과 관련된 ‘팔폐’와 ‘오의’를 담당 관리가 검토한 뒤 조례를 
정하여 팔도 관찰사에게 반포하고 이를 읍에서 시행하도록 하자는 계획(1.1.69)
의 세부안인 것이다.
이상에서 양전 행정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서유구는 중앙
에 양전 전담 기관의 설치를 건의했다. 기관의 명칭이나 상설화 여부 등을 그가 
이 글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관례로 볼 때 ‘양전청’ 같은 기관을 경진양
전에서 임시로 설치하자는 제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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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상경계책의 농정론(농법과 둔전) 
: 의상경계책 하권
3.1. 제3강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농정의 영역은 의상경계책의 제3강에서 다루어졌는데, 세부 내용은 모두 여
섯 목이다. 앞의 제1~2강은 의상경계책 상권에 함께 수록되었고, 이 제3강은 
의상경계책 하권에 따로 수록되어 있다. 제3강은 의상경계책 전체의 57.9퍼
센트(14,708자/25,383자)를 차지한다.
제3강은 20여 년 전 정조가 반포한 ‘권농정구농서윤음’에 대한 서유구의 답으
로 읽힐 수도 있는 성격의 글이다. 윤음에 표현된 ‘농정’이나 ‘농서’가 모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전과 토지제도, 즉 ‘경계’
를 논한다고 표방한 글에서 농정론을 다룬 일은 초점을 벗어난 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정론을 전정론과 함께 다루면서 서유구는 전정 그 자체의 개
혁만으로는 전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 
제3강에서 말하는 농정은 국가의 적극적 권농 정치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농업기
술, 즉 농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농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이 실행할 수 있는 농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농법을 개
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 농법을 
역시 제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상했던 것이다. 북극고도를 활용한다든지, 
농법을 가르친다든지, 좋은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수리를 진흥시킨다든지, 번전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농정론은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도하려는 차원의 
권농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 농업 현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권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기술을 제고하여 조선의 농
업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했다.
제3강인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는 경세가로서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농서를 저술하는 농학자로서 서유구의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이 점은 의상경계책의 성격 규명을 위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전정을 포함한 큰 의미에서의 농정론이 서유구에게는 ‘농사’라는 행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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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 및 이를 통한 통찰과 긴밀하게 접목되고 있다. 필자는 서유구가 의상경
계책을 통해 바로 ‘농정’과 ‘농사’의 접목에 성공한 경세가이자 농학자라는 측면
에서 이후에 소개하는 서유구의 농정론을 주목했다. ‘농정’이라는 주제 하에 제시
한 여섯 조목이 ‘농사’를 경험한 노농이자 이를 농학으로 정리한 지식인으로서의 
통합적 안목을 드러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1.1. 제1목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 알려주기’
3.1. 북극고도(위도) 측정으로 정확한 때를 알려준다
3.1.1. 농정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사안이 여섯 가지인데, 첫째는 북극고도를 
측정하여 백성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일입니다.1)
農政之亟宜施措者六,一曰測極高以授人時.
3.1.2. 제가 듣기로 만물은 때에 따라 기운을 받고 기운에 따라 생명이 발현되므
로,2) 때와 기운이 꼭 맞으면 생기(生機, 생명의 기틀)가 이를 따르게 된다고 합
니다.3) 그러므로 명철한 옛 선왕들께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을 반포하여 때
를 밝히신 이유는 다만 통일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 백성들이 절기를 
1) 위도 측정값이 농시를 알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서광계가 농정전서에서 “내 
생각에는 ‘모처는 북극출지 몇 도” 하는 식으로 남북의 위도를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
은 온도를 알아 그 땅에 알맞은 식물을 식별하게 하고, 심고 가꾸는 일을 일으키도록 하고 싶
다.”(農政全書 卷2 ｢農本｣ ‘諸家雜論’ 下(農政全書校注, 42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01
쪽)라고 말한 대목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는 농정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고 무릎을 치며 “이것이 농사의 비결”이라고 확신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서광계는 남
북의 위도 차이를 농서에 실어서, 알맞은 온도를 알게 하여 그 땅에 알맞은 식물을 구별하게 하
고 심고 가꾸는 일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다. 나는 이곳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이것은 농사
의 비결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서씨의 농정전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기재한 것이 적
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겨를이 없었거나,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미 숭정력서崇禎曆
書에 자세히 있어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중복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杏蒲志
 卷1 ｢律時｣(農書 36, 6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04쪽) 서광계는 위도의 중요성을 거
론만 했을 뿐 위도를 일일이 명시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서유구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
행포지, 본리지에 기록하는 일은 물론 의상경계책에서도 제안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2) 이 부분은 진부농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蓋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理固不易測也.” 陳尃, 
陳氏農書 上 ｢天時之宜篇｣ 第4.
3) 이 문장은 본래 진씨농서를 인용한 부분과 왕정농서에서 왕정이 새로 추가한 부분으로 구성
되었으나, 서유구는 한 문장으로 취급했다. “農書天時之宜篇云:‘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時至氣至,
生理因之.” 王禎, 農書 卷1 ｢農桑通訣｣ 集1 ‘授時篇’ 第1; 徐光啓, 農政全書 卷10 ｢農事｣ 
‘授時’;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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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하여 일을 즐기면서 효과를 내도록 하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4)
臣聞萬物因時受氣,因氣發生,時至氣至,生機因之.故古先哲王所以班朔明時者,非直大
一統也,將以使斯民謹時令樂事赴功也.
3.1.3. 하지만 땅에서 경도나 위도의 거리가 2백리 차이가 나면, 하늘의 경도나 
위도는 반드시 1° 차이가 납니다.5) 남북으로는 극을 바라볼 때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절기의 온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극의 아래에는 만물이 나지 않
고, 중형中衡6)의 주변에는 1년에 2번이나 수확합니다.7)
然地之經緯相去二百里,而天之經緯必差一度.南北則望極有高下而節氣之寒暑不同8).
故北極之下,萬物不生,而中衡9)左右,一年再穫.
3.1.4. 한편 동서로는 해를 볼 때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절기의 선후가 같지 않
습니다.10) 그러므로 서쪽에 치우친 곳의 입춘이 한밤중에 있다면 동쪽에 치우친 
곳의 입춘은 한낮에 있습니다.
東西則見日有早晩而節氣之先後不同11).故偏西之立春在於子夜,而偏東之立春在於午
晝12).
3.1.5. 이것이 역가曆家가 말한 “경도와 위도의 차이는 역曆을 파악하는 커다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헌력時憲曆은 반드시 북극의 위도 차이로 각 
지역의 주야 시각을 정하였고 적도의 경도 차이로 각 지역의 절기 시각을 정하
여, 책머리에 실어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은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인 것입니다.
4) 이 부분은 진부농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古先哲王所以班朔明時者,匪直大一統也,將使斯民
知謹時令樂事赴功也.故農事以先知備豫爲善.” 陳尃, 앞의 책;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54쪽.
5) 여기서부터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05~408쪽; 杏蒲志 卷1 ｢律時｣(農書 36, 64~74쪽)
와 상당 부분 겹친다.
6) 중형中衡: 황도와 하늘의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7) 주비산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中衡左右,冬有不死之草,夏長之類,此陽彰陰微,故萬物不
死,五穀一歳再熟.凡北極之左右,物有朝生暮獲.” 李淳風 注釋, 周髀算經 巻下1.
8) 不同: 행포지·본리지 因之.
9) 衡: 의상경계책 衝.
10) 여기서부터 이하 네 단락은, 서호수가 정조에게 올린 건의문을 실은 기사에도 세주에 실려 있
다. 정조실록 15년(1791) 10/11.
11) 不同: 행포지·본리지 因之.




3.1.6. 우리 동국은 비록 국토가 좁고 작아 동서 경도 차이의 다투는 바는 비록 
2~3°에 불과하지만 남북으로는 거의 3000리가 넘습니다. 직선거리[鳥道]로 계
산하면 서울에서 남으로 강진·해남까지 위도차는 5~6°에 해당하고, 북으로 경원·
함흥까지 위도차는 6~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서운관書雲觀의 계산[推步]은 




3.1.7. 팔도의 북극고도는 아직 측량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다만 한양의 북극고
도로 개략적으로 추산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의 역법은 곧 경기의 2
백리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이지, 2백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이 아닙니다. 
至於諸道極高17)則未曾測驗,直以漢陽極高18)而蓋之.是我東之曆,卽畿甸二百里以內之
曆,而非二百里以外之曆也.
3.1.8. 동국의 땅을 둘러싼 수 천 여 리가 왕의 땅 아닌 곳이 없는데, 성인께서 
경천수시(敬天授時, 하늘을 공경하여 때를 백성에게 알려줌)하시는 정치가 어찌 
2백리 이내에서만 상세하고 2백리 이외에서는 개략적이겠습니까? 우리 조정에서 
교화로 다스린 역사가 오래되어 인화단결의 향기가 가득했고, 비와 바람이 순조
13) 捩: 의상경계책 棙.
     關捩관려: 회전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사물의 요긴한 곳의 비유로 쓰이기도 한다.
14) 中: 행포지·본리지 今中.
15) 서운관에서 계산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유구의 아버지 서호수의 주도로 편찬된 國朝曆象考 卷
1 ｢北極高度｣ ‘晝夜時刻’(서호수·성주덕·김영 편저, 이은희·문중양 역주, 국조역상고, 소명출판, 
2004, 44~55쪽)에서 확인된다.
16) 이 단락은 행포지·본리지과의 내용 차이가 많아 행포지·본리지 원문 전체를 제시한다. 
“我東雖壤地褊小,東西一千餘里,南北三千餘里.以鳥道計之,經差當過數三度,緯差當過六七度.而雲觀推
步,但據漢陽北極高度與偏東之度,以極度推漢陽晝夜刻分,以偏度加燕京節氣時刻而已.”
17) 極高: 행포지·본리지 經緯里差.
18) 極高: 행포지·본리지 經緯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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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내리고 불어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기에, 비록 역법을 수정하지 않고
서도 밭 갈고 김매고 수확하는 일에 시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왕





3.1.9. 원나라 곽수경郭守敬22)의 수시력授時曆23)은 고려의 북극고도를 38과 
1/4도24)라 정했는데, 이는 곧 개성의 북극고도입니다.
元郭守敬授時曆定高麗極高三十八度四分度之一,卽松京極高也.
3.1.10. 청나라 매각성梅瑴成25)의 역상고성曆象考成26)은 조선의 북극고도를 
19) 化理: 교화하여 다스림. 緜遠: 시간이 아득히 오래됨.
20) 肹蠁(힐향): 소리의 울림이 사방으로 퍼짐. 또는 향기가 가득함.
21) 이 단락은 행포지·본리지에는 없고, 대신 “그렇다면 경기도 이외의 여러 도는 역법이 없다
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역법이 없다면 심고 가꾸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然則畿甸以外諸道,雖
謂之無曆可也.無曆,則其於樹藝何哉?”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2) 곽수경(郭守敬, 1231~1316): 원대의 학자. 하북성河北省 순덕順德 출신. 1276년 개력改曆의 
명령을 받아 태사령太史令 왕순王恂 등과 함께 신력新曆 편찬에 참여했다. 왕순은 이론계산, 곽
수경은 관측의기觀測儀器 제작 및 천문대 설립, 관측에 종사하였다. 신력은 1280년에 완성되어 
수시력授時曆이라 칭하였다. 왕순의 사후死後 태사령이 되어 수시력 문헌을 정리하였다.
23) 수시력授時曆: 원대에 곽수경郭守敬,허형許衡,왕순王恂 등에 의해 편찬된 역법. 1281년 원에
서 시행된 이후, 명明에서도 대통력大統曆으로 이름만 바꾸어 1644년까지 약 400년간 시행되었
다. 세종 24년(1442) 수시력법授時曆法과 명明의 통궤력법通軌曆法을 참고하여 조선 실정에 맞
게 七政算內篇을 편찬하였다.
24) 38과 1/4도: ‘하늘 전체의 도수[周天度數]’를 365˚ 1/4로 놓고 얻은 값이다. 시헌력이 시행된 
이후에는 주천도수를 360˚로, 1일을 6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360˚법으로 변환하면 37˚ 41´이
다. 書雲觀志 卷3 ｢故事｣(성주덕 편저,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주,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280쪽).
25) 매각성(梅瑴成, 1681~1763): 청淸의 천문·역법 학자. 안휘성安徽省 의성宜城 출신. 曆象考成
, 明史 ｢天文志｣ 편찬에 참여하였다. 저서로 數理精蘊, 增刪算法統宗, 赤水遺珍 등이 
있다. 淸史 ｢梅瑴成列傳｣이 전한다.
26) 역상고성曆象考成: 청淸의 역산서曆算書. 上下編 26권(표16권 별도)과 後編 10권이 있
다. 上下編은 매각성·하국종何國宗 등이 西洋新法曆書를 재편집한 것으로, 강희제康熙帝의 
칙찬사업勅撰事業으로 편찬되었다. 律曆淵源의 일부를 변용하고, 티코 브라헤의 학설과 그 역
산을 기술하여 1723년에 간행하고 1726년부터 시헌력을 개정하여 사용했다. 강희康熙 갑자년
(1684)을 역원曆元으로 했기에 ‘갑자원력’이라 불렀고, 또 매각성의 성을 따서 매법梅法이라고도 
했다. 上下編에서 추산한 시헌력時憲曆도 차츰 차이가 생기게 되자 청 고종高宗의 칙명을 받
아 예수회 수도사 쾨글러戴進賢 등이 1742년에 편찬한 역법서가 曆象考成後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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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9′ 13″27)라고 했는데, 이는 곧 청나라 사신 하국주何國柱28)가 상한의象限
儀29)를 사용하여 한양의 종로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한 것입니다.30)
淸梅瑴31)成曆象考成定朝鮮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三秒,卽淸使何國柱用象限
儀32),測極高於漢陽雲33)鍾街者也.34)
3.1.11. 운관일기雲觀日記35)에는 세종께서 역관曆官을 마니산·백두산·한라산으
로 나누어 보내어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하셨다는 글36)이 있으나, 그때 측량한 
각도는 지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雲觀日記有□世宗朝分遣曆官,測北極高度于摩尼峰·白頭山·漢挐山之文,而其所測度分
今37)不可考矣.
3.1.12. 제 생각으로는 서운관에서 구리로 주조한 상한의 8개[座]를 제조하여 팔
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했으면 합니다.38) 그리하여 관찰사 감영이 있는 곳의 북
27) 曆象考成下編 卷1 ｢日躔曆法｣ ‘推日出入晝夜時刻法’. 曆象考成에서는 37˚ 39´ 15˝라고 해
서, 이 기록과는 2˝가 차이 난다.(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주, 앞의 책, 279~280쪽)에서도 曆象
考成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28) 하국주何國柱: 숙종 39년(1713) 청나라 사신으로 와서 북극고도를 측정하였다. 書雲觀志 卷3 
｢故事｣.
29) 상한의象限儀: 상한대의象限大儀. 위치천문位置天文 측량관측 장치이다. 상한이란 원을 4등분하
여 얻은 한각(90°)을 말한다. 경위의(經緯儀, theodolite)와 같은 근대적인 측량기가 발명되기 이
전에 측각장치測角裝置로 사용되었다.
30) 한양의~것이다: 硏經齋全集 外集 卷43 ｢天文類｣ ‘北極表’에 나온다.
31) 瑴: 의상경계책 殼.
32) 儀: 행포지·본리지 大儀.
33) 雲: 행포지·본리지 없음.
34) 행포지·본리지에는 이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나의 조부 문정공 서명응
은 백두산을 유람할 때, 상한의를 사용하여 연지봉 아래에서 북극고도를 측량하여 42° 3′을 얻
었다.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측량한 값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각 도의 북극고도는 모두 일찍이 
측량해본 적이 없다. 先王父文靖公遊白頭山,用象限儀,測高於臙脂峯下,得四十二度三分.此皆實測也.
其餘各道極高,則竝不曾推測.”
35) 운관일기雲觀日記: 관상감일기觀象監日記의 별칭. 운관은 운감雲監·운대雲臺와 함께 관상감
의 다른 이름이다.
36) 書雲觀志 卷3 ｢故事｣(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주, 앞의 책, 281쪽)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37) 今: 행포지·본리지 則今.
38) 이 단락은 행포지·본리지와는 내용이 다르다. 행포지·본리지에서는 이 부분에서 서유구
의 조부 서명응이 양곡지暘谷志를 편찬할 때 250리의 차이를 1°로 하는 고법古法을 이용했고, 
정후조의 동국여지도를 근거로 여러 도道의 경도와 위도의 도수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했
다. 또한 그의 부친 서호수가 200리의 차이를 1°로 하는 방법을 이용했고, 여지도를 근거로 
여러 도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 차이를 정하였다는 이야기도 했다.(그리고 뒷부분에 서명응과 서
호수가 얻은 추정치를 모두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이런 값이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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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고도를 실측하고, 북으로 경원·경흥, 남으로 해남·강진, 서로 의주·창성, 동으로 
동래·기장 등과 같이 사방의 변방 읍도 양전 관리에게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합니
다. 각각은 이 실측 수치를 전하께 보고하고, 전하께서 서운관에 하달합니다. 서
운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주야 시각을 추산하고서 중국 시헌서의 범례
처럼 역서曆書에 기재합니다. 그리하여 천시天時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을 나누는 
기준을 만든다면 수시授時의 빛나는 교화를 공경히 따르는 일에 보탬이 될 것이





3.1.13.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40)
“중국의 지도[職方]41) 기록 중에 먼 곳은 혹 1만여 리나 되므로, 역법을 제정하
여 백성들에게 때를 밝혀주기 위해 거리의 차이를 반드시 상세히 알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동국의 땅은 탄환만한 크기로 겨우 중국 구주의 하




자신의 뜻과 같은 선비들이 각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 그곳의 경위도를 실측한 뒤 그 결과물
을 종합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행포지·본리지에서는 책의 성격 상,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지식인에게 경위도 실측에 동참하자고 제안한 점이 의상경계책과 다르다고 하
겠다.
39) ‘用天分地’라는 표현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된다. 資治通鑑 卷136 ｢齊紀｣ 2 ‘世祖武皇帝上之
下’.
40) 여기서부터는 행포지·본리지에서 다른 주제(“좁은 땅도 경위도를 살펴야 한다.”)로 다루고 
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19~421쪽; 杏蒲志 卷1 ｢律時｣(農書 36, 74~77쪽). 의상
경계책에서는 북극고도 즉 위도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도에 관한 언쟁은 포함시키지 않
았다.
41) 지도[職方]: 직방職方은 周禮 ｢夏官｣ ‘職方氏’에 나오는 관직명職方, 구주九州의 지도地圖를 
관장하고 ｣ 에서 들어오는 공물을 다룬다.
42) 或言: 행포지·본리지 客有難之者曰子誠好事耳.
43) 明: 행포지·본리지 授.
44) 九州之一: 행포지·본리지 中國之一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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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세는 동서로는 좁
으나 남북으로는 깁니다. 북쪽의 삼수·갑산은 중국의 심양과 위도가 같으며, 남쪽
의 제주[耽羅]는 중국의 절강과 위도가 같습니다. 장백산(백두산) 아래에서는 4
월에 서리가 내리지만, 지리산 남쪽에는 겨울에도 벌레가 동면하지 않습니다.
臣以爲45)不然.我□國46)地勢,東西狹而南北長.北之三水·甲山47),與瀋陽48)相直;南之
耽羅,與浙江49)相直.長白之下,四月隕霜,而智異之陽,冬月蟲不蟄50).
3.1.15. 이러한 우리나라 남북의 온도 차이가 중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말
에 ‘후직后稷51)과 같은 지혜로도 벼를 겨울에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또 
‘서리가 내릴 때 조[穀]를 심고 얼음이 녹을 때 수확을 하여 먹을 것을 얻고자 
하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후 살피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此其南北寒暑之差,與中國何異哉?古語曰‘智如后稷,不能使禾冬生’,又曰‘霜降而樹穀,
冰泮而求穫,欲得食則難矣’.此言審時之爲貴也.
3.1.16.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의 밭갈기, 김매기, 거두기를 일
률적으로 한양의 절기에 맞춘다면, 겨울에 조[穀]를 심어 봄에 수확하려는 일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52)
今使極53)北·極南之耕耘收穫,一準漢54)陽之節氣,不55)其幾於冬樹穀而春求穫也乎?
3.1.17. 이는 다만 이른바 기러기발을 고정시키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일이며, 저
울추를 붙여놓고서 무게를 다는 일입니다.
此直56)所謂膠柱而皷瑟·黏錘而權輕重者也.
45) 臣以爲: 행포지·본리지 余曰.
46) 國: 행포지·본리지 東.
47) 三水甲山: 행포지·본리지 慶源慶興.
48) 瀋陽: 본리지 宣府大同, 행포지 開原瀋陽.
49) 耽羅與浙江: 행포지·본리지 海南康津與登州萊州.
50) 智異之陽冬月蟲不蟄: 행포지·본리지 耽羅橘柚冬不著裘.
51) 후직后稷: 주周의 시조인 기棄의 다른 이름이다. 후직은, 기가 농사를 좋아해서 요임금 때 농관
農官이 되었고 순임금 때도 농관을 맡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일을 가르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다. 하나라 우禹임금의 치수 사업을 돕고, 곡식을 파종하였으며, 농사에 힘쓰다가 결국  들에서 
죽었다. 뒤에는 후직이 관직 명칭이 된다. 中国历史大辞典, 1098쪽.
52) 행포지·본리지에는 이 아래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경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
한 서유구의 반론이 개진되어 있다.
53) 極: 행포지·본리지 我東極.
54) 漢: 행포지·본리지 乎漢.
55) 不: 행포지·본리지 則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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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목 해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왕의 임무 중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이미 중국
의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자연의 시간을 역曆으로 반포하는 
일을 왕의 권한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재이災異를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자연의 시간을 제정하는 일은 천
명을 받은 천자(또는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었던 것이다. 역의 체계를 통
해, 반포되는 역서曆書를 통해 통치자는 백성에게 시간을 부여해주었다.
이 시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 중의 하나는 농사였다. 농사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농사의 때, 즉 
농시를 어기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그 결과 백성의 생업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국정에서 농시를 어기지 않고 제 때에 농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농정책
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연초 뿐 아니라 수시로 권농교서를 
하달하여 지방관들에게 농시를 어기지 말고 게으른 농부를 독려하라고 강조했다.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를 천자의 고유 권한으로 소개한 기록 중 국정 
최고책임자나 유학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한 책은 상서尙書였다. 상서 ｢요전｣
에 나오는 대목은 요 임금이 신하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천체의 운행을 살
펴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고 백성에게 사계절의 기후를 알게 했다는 내용이
다.57) 송나라 진부(陳旉, 1076~?)가 지은 농서(일명 진부농서)에 수록된 다
음과 같은 내용은 서경 ｢요전｣을 정리한 것으로,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어 농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천자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 임금은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백성에게 
공경히 때를 알리도록 했고, 농사를 시작하는 봄의 기후, 작물을 화육化育하는 
여름의 기후,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의 기후, 해가 바뀌는 겨울의 기후를 모두 
알게 했다.”58) 고대의 성왕으로 칭송되는 요 임금이 하늘의 시간을 파악하여 백
성에게 농시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58) “故堯命羲和,歷象日月星辰.以欽授天時,俾咸知東作․南訛․西成․朔易之候.” 陳尃, 陳氏農書 上 ｢天
時之宜篇｣ 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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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상서에 기록되었기에 조선에서도 국왕의 역할을 거론할 때 자주 인
용되는 대목이었다.
서유구가 북극고도, 즉 위도를 농사에 이용하자고 제안한 배경은 바로 이 지점
에서 시작한다. “만물은 때에 따라 그에 맞는 기운을 받고 기운에 따라 생명이 
발현되므로, 때와 기운이 꼭 맞으면 생기(生機, 생명의 기틀)가 이를 따르게 된
다.”는 말로 북극고도를 운운하는 조목의 서두로 삼은 이유는 바로 하늘의 운행
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옛 선왕들께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을 반포하여 때를 밝히신 이유는 
다만 통일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 백성들이 절기를 엄수하여 일을 즐기
면서 효과를 내도록 하려했기 때문”이라며 농시를 엄수하게 하는 일이 성왕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3.1.2) 위의 인용문 중 앞 대목은 1년을 24
절기로 나누어 각 절기마다 해야 할 농사를 알려주는 ‘수시도授時圖’의 서문 격
으로 적어 놓은 왕정농서의 대목을 인용한 것이며, 뒷 대목은 진씨농서를 인
용한 부분이었다.59) 이렇게 중국 농서에서 농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을 전제
한 뒤 그는 곧장 경도와 위도의 의미를 논의했다.
땅에서의 200리里마다 경도나 위도가 1°씩 차이가 난다는 서학의 최근 성과를 
받아들인 서유구는, 조선의 경우 위도 차이에 따라 절기의 기온이 다르고 경도 
차이에 따라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3.1.3~4) 당시 조선에서 시행하고 
있던 청의 시헌력時憲曆에서 경위도가 다른 중국 각 지역의 주야 시각과 절기 
시각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마다 다른 기온과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
함이라고 강조했다.(3.1.5) 이 같은 지역별 정보는 청에서 매년 반포하는 시헌
력서時憲曆書의 책머리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서두에서 농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의 중요성,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 청나
라 시헌력의 사례를 든 이유는 조선에서 이 같은 실천이 없음을 부각하기 위해
서였다. 조선의 경우 경도의 차이는 2~3°밖에 안 되지만, 위도 차이는 한양에서 
남으로는 5~6°, 북으로는 6~7°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지역 차이가 있음에도 조
선의 역법을 담당하는 서운관書雲觀에서의 계산은 여전히 한양의 위도만을 표준
으로 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3.1.6) 청나라처럼 각 성마다 북극고도와 경도
를 측량한 유례가 조선에는 없었고, 다만 한양의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경위도를 추산한 결과만 있었으며(3.1.7), 그나마 이렇게 추산된 각 지역의 북극
59) 왕정농서에서 인용된 부분도 진부농서, 같은 곳에 이미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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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가 조선의 역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유구는 조선 각 지역에
서의 경위도, 특히 위도를 반영하여 시각을 백성에게 제공하지 않는 역법을 한양
을 포함하여 “경기의 2백리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법”(3.1.7)일 뿐 팔도에
서 쓸 수 있는 역법이 아니라고 성토한다. 
서유구에 따르면, 조선 전체가 왕의 땅인데, 경천수시(敬天授時, 하늘을 공경하
여 때를 백성에게 알려줌)하는 정치를 한양 주변의 200리 안에만 유효하게 적용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3.1.8) 결국 서유구는 조선 각지의 위도를 본격적으로 측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운관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하는 천문 
의기儀器인 상한의象限儀 8개를 제조하여 팔도에 보낸 뒤 먼저 팔도 감영의 북
극고도를 실측하고 이어서 동서남북 경계에 있는 읍 등도 북극고도를 측량하게 
한다. 실측은 여기까지 하고서 나머지 읍들의 북극고도는 서운관에서 추산하고 
이 결과로 주야 시각을 예상하여 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3.1.12) 즉 서유구가 
말하는 북극고도는 전국의 모든 읍을 실측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 감영과 국경의 
주요 지점의 실측값을 토대로 나머지 읍들은 추산한 값으로 보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서호수의 시절부터 반대하는 이들이 있
었다. 정조대 서호수는 팔도 감영에서의 경위도 추산값을 토대로 주야 시각과 절
기 시각을 다음 해의 역서에 싣자고 주장했다가, 결국 반론이 일어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60) 서유구는 조선이 중국에 비해 너무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역서에 경위도를 반영하는 건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개하면서(3.1.13) 재
반론에 나섰다. “북쪽의 삼수·갑산은 중국의 심양과 위도가 같으며, 남쪽의 제주
는 중국의 절강과 위도가 같”을 정도로 중국 못지않게 기후 차이가 큰 특성을 
강조하면서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의 밭갈기, 김매기, 거두기를 일률적으로 한양
의 절기에 맞춘다면, 겨울에 조를 심어 봄에 수확하려는 일과 비슷”하다고 비유
했다.(3.1.14~16) 정확한 위도 파악으로 백성에게 제 농시를 알리지 않으면 지
역에 따라 일정을 달리 해야 할 농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
였다.
서유구는 이상에서 경위도 중 경도보다는 위도가 농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본래 경도도 위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임을 강하게 주장했던 행포지에서의 태도와는 달랐다. 행포지에서 그는 조선
처럼 좁은 땅이라도 경위도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구는 “만약 한
60) 정조실록 15년(179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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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입춘이 ‘자정 바로 전’에 있다면 동쪽으로 1° 치우친 곳은 1일 뒤가 입춘이 
됩니다. 그러나 ‘자정 바로 후’에 있다면 서쪽으로 1° 치우친 곳은 1일 앞서 입
춘이 됩니다. 무릇 올해와 다음 해가 교차하는 때에 앞뒤로 갈라져서 2일로 되
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61)라며 경도는 무시해야 한다는 반론을 일
축했지만 의상경계책에서는 경도 관련 부분이 모두 빠져 있었다.62)
이상의 제1목에서 제시한 주장은 모두 본리지의 ｢시후 살피기[審時]｣라는 
조목에서 다룬 내용이었다. ｢시후 살피기｣는 네 개의 중제목과 11개의 표제어, 
그리고 네 개의 소표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상경계책에서 이용한 부분
의 표제어는 ‘천시의 알맞음에 대한 총론’, ‘쉽게 활용하는 수시도’,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 ‘좁은 땅도 경위도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네 개였다(표8). 앞 두 
표제어에서 인용한 부분은 제1목의 서두에 해당하는 곳으로 중국의 진부농서
와 왕정농서를 활용했다. 나머지 두 부분의 출전은 모두 행포지였다. 필자가 
임의로 나눈 의상경계책 제1목의 17단락 중 본리지를 활용하지 않은 곳은 
모두 세 곳이었는데, 이는 주제를 제시한 맨 앞(3.1.1)과 조선이 모두 왕의 땅인
데 한양 주변 200리 내의 역법에 머물면 안 된다는 내용(3.1.8)과 서운관에서 상
한의를 제조하여 팔도 요처의 북극고도를 실측하고 나머지 읍의 북극고도는 추
산한 뒤 역서에 반영하라는 건의(3.1.11)뿐이었다. 본리지는 국가 운영의 문제
61) “余曰:‘假使漢陽立春在子初三刻之末,則偏東過一度之地,乃後一日立春矣;在子正初刻之初,則偏西過
一度之地,乃先一日立春矣.夫以兩年交界之際,而先後判爲兩日,是豈細故也哉?烏得以刻分之微而忽
之?’” 杏蒲志 卷1 ｢律時｣(農書 36, 75~76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
지 본리지 1, 420쪽.
62) 팔도의 경위도를 반영하지 않는 조선 역법의 문제를 농사와 연관 지어 거론한 이 대목은 서유
구의 집안이었기에 가능한 논변이었다. 서유구가 순조에게 이 견해를 진달하기 이미 60년 전
(1760) 서명응이 영조에게 주야 시각과 절기 시각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때(영조실록
 36년(1760) 12/7;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12/8), 그리고 29년 전(1791)에 서호수가 
역서에 팔도의 경위도를 반영하여 반포하도록 정조에게 건의했을 때(정조실록 15년(1791) 
10/11. 정조실록에는 서유구와 같은 견해를 서호수의 말로 인용하지 않고 주석에서 설명했는
데, 주석의 내용이 구면삼각법 등을 논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호수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이들이 밝힌 견해는 서유구의 그것과 세부적
인 수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원칙론에서는 대동소이했다. 서명응은 자신의 양곡지暘谷志
(1787)라는 저술에서 이미 조선의 위도를 30~42°로, 경도를 한양을 중심으로 편동과 편서 
1~3°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모두 기재했는데, 250리마다 1° 차이를 두었다. 또 서호
수는 서운관 제조이던 시절(1791) 팔도 감영의 경위도를 추산했는데, 200리마다 1° 차이를 두
었다. 물론 이 두 사례는 한양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이지 실측 결과는 아니었다. 서유구가 이
러한 서명응과 서호수의 논의를 자신의 가학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농법
과 역법을 긴밀하게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서명응과 서운관의 경위도 추산값은 서유구 지
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411~4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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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의 알맞음에 대한 총론
統論天時之宜
3.1.2
곡식농사에 제 때를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 論禾稼得時失時
之異












농사의 기후는 경도와 위도를 살
펴야 한다 論農候宜察經緯度






양곡지 고정 각 
도의 북극고도 晹谷
志考定各道北極高度
양곡지 고정 각 
도의 동서편도 晹谷
志考定各道東西偏度
서운관 고정 각 도
의 북극고도 書雲觀
考定各道北極高度
서운관 고정 각 도
의 동서편도 書雲觀
考定各道東西偏度






풀로 농사철을 안다 候草爲農時
풀달력 草曆 
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과 관련된 이 내용은 의상경계책 저술 시에 추
가되었을 것이다. 본리지에서는 위도뿐 아니라 경도에 대해서도 서명응의 양
곡지와 서운관의 추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고, 경도도 ‘정확한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으나, 의상경계책에서는 모두 빠져있는 점도 
특기할 차이라 하겠다.
<표8> 본리지(권3) ｢시후 살피기｣의 목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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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3강 제1목에서 정확한 농시를 알려주기 위해 서유구는 농시를 
알아내는 다른 방법은 제안하지 않은 채 왜 하필 위도 측정만을 요구했는지 짚
을 필요가 있다. 본리지의 ｢시후 살피기｣는 전통 사회에서 농시와 관련하여 주
요한 요소를 잘 정리하고 있다. 농시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각 절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농사 절기를 어떻게 아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다. 심
지어는 들이나 산에 나는 풀들의 생리를 보고 농시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제공하
고 있다.(위 표의 ‘물후’ 부분) 농시와 관련된 이 같은 지식은 굳이 국가 차원에
서 조장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농부들이 알 수 있는 지식들이다.
그러나 북극고도 측정은 천문 관측 기구 등을 갖고서 의식적으로 실행하지 않
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시헌력을 도입하면서 조선의 서운관 관
원을 포함하여 많은 식자들 사이에 시헌력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졌지만,64) 
서명응이나 서호수조차도 팔도의 실측값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을 쓰기 전에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보다는 지식인의 자발
적 노력을 강조했다. 경위도 측정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사대부들이 명승지에 여
행가거나, 향촌에 살거나, 다른 지방에 들를 때 실측하여 이 정보를 수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65) 하지만 국왕에게 올리는 형식의 의상경계책에서는 대상 독
자가 달라지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야 했고, 따라서 
그는 농부들 수준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위도 측정만을 왕에게 특기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347~436쪽.
64) 시헌력을 이해하기 위한 조선에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
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65) “나는 직분職分이 희羲씨와 화和씨의 일이 아니며,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이 하찮은 지식으로 
사방을 측량하러 다닐 수가 없었으므로, 우선 옛날에 집안에서 배워 얻은 것을 아래와 같이 기
록한다. 무릇 나와 뜻이 같은 선비가 명승지를 노니는 일에 싫증이 나거나 향촌에 복거卜居할 
때, 잠시 들르거나 머무는 지방에서 상한의象限儀와 자오선의子午線儀를 이용하여 거리의 차이
에 따른 경도와 위도를 실제로 측량하여, 하나하나 모아 합치고 차례대로 정정訂正한다면, 이 편
編은 수시授時의 빛나는 교화를 공경히 따르는 것에 보탬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余也職非
羲和,跡蟄畎畮,旣無由握管窺測于四方.則姑以昔所得於過庭者,著錄如左.凡我同志之士,或倦游名勝,或
卜居邱園,卽從其所到所居地方,用象限·子午線等儀,實測經緯里差之度,零零湊合,逐加訂正,則是編也未
必不有禆於欽若授時之晟化.” 杏蒲志 卷1 ｢律時｣(農書 36, 67~68쪽); 서유구 지음, 정명현·
김정기 역주, 앞의 책,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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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2목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 역주
3.2.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
3.2.1. 둘째는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二曰敎樹藝以盡地力66).
3.2.2. 제가 듣기로 전국시대 위나라 문후 때, 이회李悝67)라는 사람이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가르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방 100리는 모두 9만 경頃이다.68) 산과 하천과 못이나 저수지, 그리고 읍성
의 주거지 등의 1/3을 제외하면 600만 묘69)이다.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면 1묘 
당 3두斗를 더 수확하고[畮益三斗],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역시 그만큼이 된다. 




3.2.3. 문후 때는 정전으로 땅을 구획하는 토지제도가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인의 교화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농사의 부지런
66) 力: 의상경계책 方. 아래 이회의 언급(作盡地力之敎)과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
67) 이회(李悝, B.C.455~B.C.395): 전국시대 초기 위魏나라의 정치가로 법가法家의 선구이다. 위魏 
문후文候 때 승상으로 활동하여 위나라를 전국칠웅의 하나로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그는 치농
治農에서 지력地力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는데, 힘써 밭을 갈고 자주 김매줄 것, 반드시 
오곡을 섞어 심을 것, 수확에 때를 놓치지 말 것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수리와 관개를 매우 중
시하여 구혁溝洫을 허墟로 만들었고 주공周公보다 뛰어난 공적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다. 李子
32편을 지었다고 하나 유실되었다.
68) 10리=300경, 1리=30경=30×100묘=3000묘.
69) 600만 묘: 100묘가 1경이다. 따라서 9만 경은 900만 묘이고, 여기서 1/3을 제외하면 600만 
묘가 된다.
70) 180만 석: 600,0000묘×3두=1800,0000두=180,0000석. 10두=1석으로 환산.
71) 이회의 설은 사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전한서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전했으며, 이후 
이 내용이 여러 서적에서 반복되었다. “魏有李悝,盡地力之教(正義:‘藝文志李子三十二篇,李悝相魏
文侯,富國強兵.’).” 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 第14; “是時,李悝爲魏文侯,作盡地力之敎.以爲地
方百里提封九萬頃,除山澤邑居,參分去一,爲田六百萬畮.治田勤謹則畮益三升[升은 斗로 바꿔야 함:
신찬臣瓚과 안사고顔師古의 주에 의거],不勤則損亦如之.地方百里之增減輙爲粟百八十萬石矣.” 前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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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여부는 농사에 달려들어 효과를 내는 때를 잘 맞추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도 100리에서의 증감량의 수치가 100만 단위로 계산될 정도입니다. 더욱
이 밭갈이·파종·김매기 등에 전혀 법도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1묘에서의 손실
이 어찌 3두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그리고 사방 천 리인 땅에서의 증감량은 또 




3.2.4. 그런데 우리 동국은 땅이 궁벽진 곳에 있고 풍속이 조악하여 일마다 중국
에 못 미칩니다. 그 중 가장 법도가 없는 것으로는 농사만큼 심한 게 없습니다.
我東地僻俗窳,事事不及中國.而其最無法者,莫如耕稼之甚.
3.2.5.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농지는 소 가랑이만한 너비에 곡식의 씨를 한 줄로 
심는데, 쟁기의 보습은 너비가 1척이랍니다. 홑쟁기는 사람이 끄는 농구로 두 개
를 합쳐 한 쌍이 되는데, 그 너비는 0.5척입니다. 사람·소·밭·농기구는 치수가 서
로 잘 맞아 남는 곳도, 모자라는 곳도 없습니다.74) 여씨춘추呂氏春秋에서 “길
이 6척짜리 보습[耜]75)으로는 두둑을 만들고, 너비 0.8척의 보습날로는 고랑을 




72) 康功: 백성을 편안히 잘 다스리는 일. “文王卑服, 卽康功田功.” 尙書 ｢無逸｣.
73) 夫: 失의 오기로 보인다.
74) 이 단락에서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85쪽)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쟁기와 보습의 치수는 주례 ｢고공기｣에 나온다.
75) 길이 6척짜리 보습[耜]: 보습자루를 끼운 보습이다. 따라서 보습과 보습자루 길이까지 포함한 
길이가 6척이라는 뜻이다. 자세한 설명은 본리지 권10 ｢그림으로 보는 농사연장｣ 上(임원경
제지 본리지 3, 95~98쪽) 참조.
76)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7쪽; 呂氏春秋 卷26 ｢士容論｣ 第6 ‘辯土’.
77) 耜: 의상경계책 耟. 본리지를 비롯한 여러 전적들에서 모두 耜라고 함. 이하 같음.
78) 耜: 의상경계책 耟.
79) 耜: 의상경계책 耟.
- 261 -
3.2.6. 우리나라의 경우 산간에서는 소 1쌍에 연결한 쟁기(겨리)를 쓰고, 들에서
는 소 1마리에 연결한 쟁기(호리)를 씁니다. 그런데 쟁기의 길이와 너비가 제멋
대로여서 정해진 척도가 없습니다. 그 중 소 1마리로 가는 경우 2줄의 너비는 
거의 중국에서의 3줄을 차지하고, 소 1쌍으로 가는 경우 1줄의 너비는 거의 중




3.2.7. 중국의 밭갈이법은 밭갈이 1번에 써레질[䎱]을 2번 하고, 써레질 1번에 
고무래질[耮]을 2번 합니다. 파䎱에는 ‘흙을 부수고 풀을 잘라낸다[渠疏]’는 뜻
이 있고, 로耮에는 ‘흙을 고르게 덮는 고무래질[蓋磨]’의 효과가 있으니, 모두 쟁
깃밥을 흩뜨리고 흙덩이나 풀을 제거하며 토양을 평평하게 고르는 연장들인 것
입니다.81) 3번 밭갈이하고 6번 써레질하면 흙 표면이 시원스럽고 매끄러워집니
다. 이 때문에 비록 가뭄을 만나도 완전히 망치는 지경은 되지 않습니다.
中國耕法,耕一徧䎱二徧,䎱一徧耮二徧.䎱有渠82)疏之義,耮有蓋磨之功,皆所以散墢去
塊芟,平土壤也.三耕六䎱,地面爽潤,縱値旱乾,不至全損.
3.2.8. 반면 우리나라는 상농부 중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조차도 눈 뜨고도 
파䎱나 로耮라는 농기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 밭갈이를 1번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고 여기고서 크고 작은 흙덩이들이 뒤섞인 채로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니 곡식 뿌리와 흙이 서로 붙지 않아 들뜬 채 죽거나, 벌레 먹어 죽거나, 말
라 죽는 병폐가 생깁니다.83) 이리하여 우리는 이미 밭갈이법을 잃어버렸고 또 
80) 중국과 비교한 내용은 북학의에 다음과 같이 실린 정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3
줄 너비는 우리의 2줄 너비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농지의 1/3을 잃어버리는 셈
이다. 其三行之間,如我兩行之廣.是我無故,而失田三分之一矣.”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
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쪽)
81) 이 문장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23쪽; 王禎農書 ｢農桑通訣｣ 卷2 ‘把勞’ 5, 26~27쪽; 
農政全書 卷6 ｢農事｣ ‘營治 上’(農政全書校注, 141~142쪽) 등에 나온다.
82) 渠: 의상경계책 榘. 본리지·왕정농서·농정전서 등에 의거함.
83) 이 문장은 본리지와 행포지에 나오는, 조의 골재배법(견종법)을 설명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의 조 재배의 7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셋째 잘못)에 들어 있는 표현과 유사하다. “설령 비
가 내려서 싹이 난다 해도 뿌리가 거친 흙 속에 서있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 활착하지 못하여 
들뜬 채 죽거나 벌레 먹어 죽거나 말라 죽는 병폐가 생긴다. 縱令待雨而生,立根在麤土之中,根不
著土,有懸死蟲死乾死之病.”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9쪽; 杏蒲志 卷2 ｢種粟｣(農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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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중국의 파종법에는 만종법漫種法·누종법耬種法·호종법瓠種法·구종법區種
法85) 등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고르고 바르게 뿌리므로 서





84) 밭에 작물이 30~40퍼센트 정도만 자란다는 서유구의 말은 조선의 농업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
에서 너무 과장되게 진단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서유구는 밭갈이법을 이처럼 보습의 치수나 써레질·고무래질 등의 횟수 차이를 가지고 중
국과 조선을 대비하는 방식 외에, 밭 모양을 만드는 치전법治田法의 차이로 비교하기도 했다. 그
는 쟁기로 흙을 일으켜 봉긋 올라온 부분을 ‘농(壟, 두둑)’, 두 농 사이에 생긴 골을 ‘견(畎, 고
랑)’이라 정의하고서, 견은 씨를 파종하는 곳으로, 농은 흙을 무너뜨려 북주기하는 곳으로, 구
‘(溝, 도랑)’는 배수하는 곳이자 물을 대는 곳으로 정의했다. 서유구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의 측
면에서 볼 때 고랑은 줄을 곧게 하여 곡식의 통풍을 고르게 함으로써 고르게 익을 수 있게 했
고, 두둑은 높게 하여 뿌리를 두텁게 돋움으로써 태풍을 견딜 수 있게 했고, 도랑은 크고 깊게 
하여 물을 쉽게 빼거나 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이나 장마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밭갈이법이 옛 법이었다. 하지만 후세에 두둑에 파종하는 만종법이 유행하면서 고랑이 쓸
모없는 혹이 되었고, 고랑이 파종처로서 쓸모없어지면서 도랑을 대신하여 배수를 했으므로 밭에 
도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임원경제지 본리지 2, 112쪽; 杏蒲志 卷2 ｢耕耙｣(農書 36, 
107~108쪽)). 밭갈이를 통해 만들어진 밭 모양의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서유구의 인식은 뒤에
서 언급하는 견종법이 옛 법이며 따라서 이 농법을 조선에서도 따라야 한다는 그의 의지를 암시
한다.
85) 만종법漫種法·누종법耬種法·호종법瓠種法·구종법區種法: 만종법은 됫박에 종자를 넣고 왼쪽 겨
드랑이 사이에 끼고 오른손으로 요량껏 취하여 뿌리는 방법이다. 뿌리면서 걸어가는데, 약 3보
쯤 걸어간 즈음에 다시 요량껏 취하여 씨를 고르게 뿌리면 싹이 고르게 난다. 누종법은 누리(耬
犁, 또는 누차)로 파종하는 방법이다. 호종법은 박에 구멍을 뚫고 종자를 담아 걸어가면서 씨앗
을 뿌리는 방법이다. 고르게 뿌리도록 하되 쟁기로 따라가며 덮는다. 덮은 흙이 두터우면 비록 
폭우가 내려도 씨가 비에 두들겨 맞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가뭄을 매우 잘 견디며, 게다가 김매
기에도 편하다. 구종법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채워 넣은 후 곡식 종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파
종하는 방법이다. 지금의 호박이나 오이 심는 법과 비슷하다. 파종법에 관한 설명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88~189쪽; 王氏農書 ｢農桑通訣｣ 集2 ‘播種篇’ 第6(王禎農書, 30~31쪽) 참조.
86) 앞 두 문장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5쪽)과 많
은 부분이 겹친다. “又種法至均,不疊不斜.長則俱長,短則俱短,絕無參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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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지종법趾種法87) 하나만 알고 있으며 다른 방
법이 없습니다. 작물이 무더기로 겹치기도 하고 줄도 없어서 바람도 고르게 통하
지 않습니다. 높이 자란 작물은 열매를 맺어 거의 익어가지만, 아래쪽에 처진 작
물은 한창 꽃이 피어 계속 자랍니다. 수확할 때는 말라빠진 쭉정이만 거의 반입




3.2.11. 무릇 밭갈이는 땅을 잘 가꾸려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밭갈이는 도리어 
땅을 잃고 있습니다. 파종은 곡식을 살리려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파종은 도리어 
곡식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총 300만 경頃89)의 땅을 가지고도 잃고 또 잃고, 
줄어들고 또 줄어듭니다. 우리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중국의 수 백 리 정
도의 군郡이나 현縣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겸연쩍게도 부끄러워집니다. 그 




87) 지종법趾種法: 밭두둑에 발뒤꿈치로 발자국을 내고 씨앗을 심는 파종법이다. 좌우의 발을 옮기
며 발자국을 만든 뒤 서서 씨앗을 떨어뜨리고 뒷발로 자연스럽게 씨앗을 덮는다. 족종법(足種法, 
발파종법)이라고도 한다.
88) 지종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행포지·본리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조 재
배법의 폐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조 파종을 보면, 종자를 거름재에 섞고 
바구니에 담아서 왼쪽 옆구리에 낀다. 양 발뒤꿈치는 교대로 들어서 두둑에 구멍을 만들고, 오른
손으로는 재를 움켜쥐고 걸어가면서 재를 뿌린다. 손과 눈이 척척 맞으면 던져도 파종처를 벗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종자 섞인 거름재가 왕왕 엉뚱한 곳에 떨어
져서 종자가 생흙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한창 이삭이 팼을 때에 비교해보면, 줄기가 높이 자란 
것은 벌써 여물었는데, 작은 것은 이제야 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큰 이삭은 1척이 되지만 작은 
이삭은 0.1척도 되지 못한다. 수확할 때는 말라빠진 쭉정이만 거의 반이다. 그것이 다섯째 잘못
이다. 其種之也,和種于糞灰,籃盛而左挾之.左右擧趾,作竅于壟上,而用右手掬灰,且行且擲.手目相謀,尙
可擲不失處.苟或不然,則往往有糞落閒地,種立生土者.故方其旣秀而眡之,秸之高者已熟,而低者方秀;穗
之大者盈尺,而小者不能以寸.及夫收穫,萎稃居半:其失五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90쪽; 杏蒲
志 卷2 ｢種粟｣(農書 36, 131쪽).
89) 1.1.1.9(폐단의 결과와 그 대안인 경묘법)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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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한 마디로 말하면 경종법(耕種法, 밭갈고 파종하는 법)에 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웅楊雄90)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바둑알을 만들거나 가
죽을 문질러 공을 만드는 데도 모두 법도가 있다.”91) 하물며 ‘하늘의 운행에 따
르고 땅의 성질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면서 한결같이 어리석은 농부들[夏畦]92)
에 의지하여 경종법을 법도 없이 망치고서, 그들의 엉성하고 조잡한 보답을 가만
히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93)
蔽一言曰耕種之無法也.楊雄有言曰:“斷木爲棊,捖94)革爲鞠,亦皆有法.”况可以用天分
地95)之事,一付諸夏畦之愚而無法以惎之,坐受其鹵莾滅裂之報哉?
3.2.13. 제가 생각하기에 인가 주변이나 산굽이나 비탈진 곳에서는 구전법區田法
을 써야 하고, 평지나 넓은 들판에서는 대전법代田法을 써야 합니다.
臣謂人居側近·隈狹·傾阪宜用區田法,平陂衍野宜用代田法.
3.2.14. 구전법은 대대로 전해졌으나 이윤伊尹이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데
서 시작했습니다. 구전법 제도는 가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이나 왕정王
禎의 농상통결農桑通訣 등 여러 책에 상세히 나옵니다. 육조六朝 때 연주兗
州96)의 자사刺史였던 유인지劉仁之97)는 텃밭[宅田]에서 70보步의 땅으로 구획
90) 양웅(楊雄, B.C.53~18):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사부辭賦에도 
뛰어났다. 청년시절에 동향의 선배인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작품을 통해 배운 문장력을 인정받아,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왕망王莽 밑에서도 일해 대부大夫가 되었다. 
각 지방의 언어를 집성한 방언方言과 역경易經에 기본을 둔 철학서 태현경太玄經, 논어
의 문체를 모방한 법언法言, 훈찬편訓纂篇 등을 저술했다. 중국역대인명사전 참조.
91) 揚子法言 卷2 ｢吾子篇｣.
92) 농부들[夏畦]: ‘夏畦’는 한여름에 고생스럽게 밭을 가는 사람, 즉 농부이다.
93) 이 문구는 행포지 서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와 비슷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맹자의 ‘치
인치어인(治人治於人, 남을 다스리는 일과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을 얘기한 글을 오독하여, 
결국 ‘하늘의 운행에 따르고 땅의 성질을 파악하는’ 일을 어리석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고서 가
만히 앉아서 그들의 같잖고 지리멸렬한 보답을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다. 吾一怪夫世之人誤讀孟子‘治人治於人’之文,遂以用天分地之事,一付諸蚩蚩之甿,
座受其鹵莽滅裂之報,而莫之省焉.” 杏蒲志 ｢杏蒲志序｣(農書 36, 3쪽). ‘用天分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절이 참조가 된다. “用天之道·分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
也.(注:春生夏長秋斂冬藏,舉事順時,此用天道也.注:分别五土,視其高下,各盡所宜,此分地利也.)” 孝經
注疏 卷3 ｢庶人章｣ 第6.
94) 捖: 揚子法言 梡. 주석가 宋咸이나 呉祕는 ‘捖’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95) “用天之道·分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注:春生夏長秋斂冬藏,舉事順時,此用天道也.
注:分别五土,視其高下,各盡所宜,此分地利也. 孝經注疏 卷3 ｢庶人章｣ 第6.
96) 연주兗州: 齊民要術校釋에서는 서연주西兗州로 교정했는데, 서연주는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정도현定陶縣 지역이다. 齊民要術校釋,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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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전을 만들어 보았는데 조[粟] 36석을 얻었습니다.98) 금金나라 장종章
宗99) 때, 동산에다 구전으로 시험 재배해보았는데, 다른 밭과 비교하였더니 구전





3.2.15. 저는 일찍이 갑술년(1814) 봄에 모래자갈 밭 몇 묘에다 구전을 만들어 
봄보리 1두를 파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100여 일이나 지
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밭에 뿌려 심은 기장·조[稷]103)·콩·삼 등은 일절 싹이 나지 
않았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거의 없었으나, 오직 구종區種104)한 보리만 예년과 
견주어 3배의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105)
臣曾於甲戌之春,用數畮沙礫地作爲區田,種春麥一斗.是歲亢旱百餘日.凡黍·稷·荳·麻之
漫種者一切不曾吐苗,幾乎野無靑草,而獨區種之麥,比常年能得三倍之收.
97) 유인지(劉仁之, ?~544): 북위 때 하남河南 낙양洛陽 사람이다. 서사書史를 두루 섭렵하였고 진
서와 초서를 잘 썼다.
98) 유인지의 고사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0쪽;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釋, 
83쪽); 農政全書 卷5 ｢田制｣(農政全書校注, 112쪽)에 나온다.
99) 장종(章宗, 1189~1208 재위): 금金의 제6대 군주. 이름은 완안경完顔璟. 예악을 정비하고 법률
과 관제를 개정했으며 상평창을 설치하는 등 정사를 잘 살폈다.
100) 장종의 고사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5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區田’(農書 6, 
92~93쪽)에 나오는데, 金史에도 관련 기사가 보인다. “尙書省進區田法,詔相其地宜,務從民便.” 
金史 卷10 ｢本紀｣ ‘章宗’ 第10.
101) 兗: 의상경계책 充, 齊民要術校釋 西兗.
102) 域: 齊民要術校釋 試.
103) 조[稷]: ‘稷’이 ‘粟’과 같은 곡식임을 상세히 고증한 서유구의 글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99~502쪽; 杏蒲志 卷4 ｢穀名攷｣(農書 36, 237~239쪽)을 볼 것.
104) 구종區種: 일정 간격으로 구획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씨앗을 심어 재배하는 일.
105) 서유구가 구종법으로 재배한 또다른 사례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신미년(1811)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즈음 극심한 가뭄이 70일이나 지속되었다. 그러자 밭에 뿌려 심은[漫種] 기장·
조·목화·콩·삼 등은 일절 싹이 나지 않았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거의 없었으나, 오직 구멍에 씨
앗을 심은[穴種] 오이류와 목화는 이따금 싹이 돋아났다. 대개 구멍에 씨앗을 심는 것은 구전의 
제도와 가까운 것이다. 辛未春夏之交,亢旱七十日.凡黍·粟·木綿·荳·麻之漫種者,一切不曾吐苗,幾乎野
無靑草;而惟蓏·瓞·木綿之穴種者,往往出苗.蓋穴種近於區田之制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8쪽;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41쪽) 이로써 한동안 구종법을 계속 서유구 자신이 시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11년의 사례에 비하면 1814년의 사례는 훨씬 더 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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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정말 그 방법을 잘 활용하고 정(町, 일정 규격의 두둑)과 구(溝, 배수로 
겸 통행로)의 치수를 털끝만큼도 차이나지 않게 만든다면106) 수확량이 이 정도
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황무지라도 곧장 할 수 있으니, 꼭 
좋은 밭이 아니어도 됩니다. 삼태기와 삽만 있어도 곧장 할 수 있으니, 꼭 소 밭
갈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誠能善用其法,町溝尺寸不差毫釐,則其收當不止此.且荒地便爲,不須良田;畚鍤便爲,不
須牛耕.
3.2.17. 지금 산골 사는 백성으로 갈아먹을 땅이 없는 이들이나, 가난한 집안으
로 혜택을 받을 소가 없는 이들, 게을러 빠져 하루 일하고 백 날 먹고 노는 이들
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무리들의 가족에게 4~5묘의 땅에 구
종법으로 재배하게만 해도 이 역시 가난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흉년을 구
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今狹鄕之民,無地可佃,窶儉之家,無牛趨澤,因循窳惰,一畊百食107)者何限?苟使此輩家
治四五畮,亦可爲醫貧之上術,救災荒之要道矣.
3.2.18. 대전법은 멀게는 후직의 견전법畎田法108)에서 출발하여 한나라 무제 때 
수속도위搜粟都尉109)인 조과趙過110)가 더욱 정비했습니다.
代田之法,遠自后稷之畎田,至漢武帝時搜粟都尉趙過益修潤之.
3.2.19. 삼가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를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과는 대전代田을 만들었는데 1묘畝에 고랑이 3개[一畝三畎, 1묘 3견]111)이
106) 구전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치수는 제민요술(2가지), 왕정농서(1가지)에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25~134쪽을 참조할 것.
107) 一畊百食: 같은 표현이 ｢행포지 서문｣에 나온다.
108) 견전畎田: 씨앗을 두둑이 아니라 고랑에 재배하는 방법.
109) 수속도위搜粟都尉: 한 무제武帝 때 설치한 일종의 군직軍職으로 대사농大司農에 소속되었으
며, 농사와 둔전屯田 등을 관리했다.
110) 조과趙過: 전한대에 대전법을 만들어 농법을 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씨 뿌리는 농기구인 삼각
루三脚耬를 개발하기도 했다.
111) 1묘에 고랑이 3개: 고랑은 ‘견畎’을 번역한 것. ‘견’을 ‘밭두둑’으로 보는 설[漢書 원문에 들
어 있는 안사고顔師古의 주석이 그 예]과 ‘밭고랑’으로 보는 설이 있다. 대전법에서 이 문제 이
외에도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閔成基, 朝鮮農業史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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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바꾸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하는데, 옛 법이다. 
어린 싹에 잎이 난 이후로 조금씩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
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북주기한다.
謹按漢食貨志云:“過能爲代田,一畮三畎.歲代處,故曰代田,古法也.苗生葉以上,稍耨隴
草,因隤其土以附苗根.
3.2.20. 그래서 시경에 “김매기[芸]도 하고 북주기[耔]도 하니 기장과 조[稷]
가 가득하네”112)라고 노래한 것이다. 운芸은 풀을 없앤다는 뜻이고, 자耔는 뿌리
에 북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린 싹이 조금 자라면 김을 맬 때마다 뿌리에 북준
다는 말이다. 한여름이 되면 두둑이 다 허물어지면서 뿌리는 깊어져서 바람과 가
뭄을 견딘다. 그러므로 가득하여 풍성해지는 것이다.
故其詩曰:‘或芸或耔,黍稷儗儗.’芸,除草也;耔,附根也.言苗稍壯,每耨輒附根.比113)盛暑,
隴盡而根深,能風與旱.故儗儗而盛也.
3.2.21. 한 해의 수확량은 보통 만전縵田114)보다 1묘당 1석[斛] 이상이 많고, 잘
된 것은 그것의 배가 된다.”115)
一歲之收常過縵田畮一斛以上,善者倍之.”
3.2.22. 제가 일찍이 이 설에 의지하여 집안 밭에서 시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
가 쌓일수록 저에게는 밭을 가는 방법 가운데 대전보다 좋은 것은 없고 만전보
다 좋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이 평평한 땅에 흩어뿌리는 




3.2.23. 만전에서는 곡식을 두둑에 심기 때문에 이슬이 햇볕에 말라 봄 가뭄을 
一潮閣, 1996, 제2장 참조. 여기서는 민성기의 견해를 따랐다.
112) 詩 ｢小雅｣ ‘甫田’.
113) 比: 及(이르다, 미치다)의 뜻이다.
114) 만전縵田: 고랑을 만들지 않은 채 두둑에 재배하는 밭.
115)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39~141쪽;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上; 農政全書 卷1 ｢農本｣
(農政全書校注, 25쪽); 齊民要術校釋 卷1 ｢種穀｣ 第3, 93~94쪽 등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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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만나면 씨앗이 번번이 살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고랑에 심기 
때문에 그늘지고 움푹 들어간 곳에 물기가 있어서 씨앗이 흙에서 쉽게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種穀隴上,燥露曬㬥,一遇春116)旱,種輒不生;代田,種之畎中,陰坳潤澤,種易出土:其
勝一也.
3.2.24. 만전에서는 줄을 만들지 않고 씨앗을 흩뿌리기 때문에, 김맬 때에 허리
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작물의 뿌리를 살펴가며 북주기해야 하고 풀을 찾아다니
며 뽑아주어야 하므로,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도 겨우 2~3묘도 작업하지 못합
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어린 싹에 잎이 세 장 나면 자루가 긴 호미를 들고 
선 채로 두둑의 흙을 갈라 좌우로 나누어 밀쳐놓으면 잡초는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혀 저절로 곡식의 뿌리를 북주기 때문에, 장정의 하루 노동력으로 십 수 묘를 




3.2.25. 만전에서는 배게 씨앗을 뿌리면 종자를 낭비하게 되고 성기게 씨앗을 뿌
리면 땅을 낭비하게 되며, 되는대로 뿌리기 때문에 통일됨이 없어 작물이 자라면 
큰놈과 작은놈이 서로 해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치수에 규칙이 있고 줄과 
열이 바르고 곧습니다. 항창자亢倉子에서 “그 ‘줄과 열’[行]을 바르게 하고 작
물들의 사이가 시원하게 뚫려 청량한 바람이 소통되게 한다”121)고 했는데, 오로
지 대전만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密播則費種,疎播則費地,散亂無統,強弱相害122);代田,尺寸有范,行列正直.亢倉子
116) 春: 행포지·본리지 亢.
117) 治數三畮而不足: 행포지·본리지 僅(행포지: 菫)治數三畝而止.
118) 苗生三葉: 행포지·본리지 耨法.
119) 左右分堆: 행포지·본리지 分堆左右.
120) 而有餘: 행포지·본리지 없음.
121) “畎欲深以端,畆欲沃以平,下得隂,上得陽,然後盛(農政全書: 咸)生.立苗有行故速長,强弱不相害故
速大,正其行,通其中,疏爲泠風,則有牧而多功.” 亢倉子 ‘農道篇’ 第8; 農政全書 卷1 ｢農本｣ ‘諸
家雜論 上’(農政全書校注, 16쪽).
122) 強弱相害: 행포지·본리지 不能通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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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謂“正其行,通其中,疏爲泠123)風”者,惟代田爲然124):其勝三也.
3.2.26. 만전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곳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씨
앗을 뿌리기에 앞서 똥거름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면 똥거름을 낭비하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고랑에 똥거름을 주므로 거름
을 뿌리에 집중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은 점입니다.
縵田,受種之地,本無定處,故其先種攤糞也,厚攤則費糞,薄攤則無力;代田,鋪糞畎中,糞專
於根:其勝四也.
3.2.27. 만전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바람과 가뭄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뿌리를 도탑게 북주기하여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과 가
뭄에 잘 견딥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은 점입니다.125)
縵田,根不深入,不耐風旱;代田,培厚根深,耐風與旱:其勝五也.
3.2.28.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밭은 대개 모두 곡식을 고랑에 재배한다고 합니
다. 작물이 자라서 돋을 만하면 다시 소에 멍에를 매어서 쟁깃날을 답니다. 쟁기
의 양끝 너비는 소 가랑이의 너비와 같게 하여 예전에 갈았던 길을 따라 밭을 




123) 泠: 의상경계책 冷.
124) 亢倉子∼爲然: 행포지·본리지 通風旣勻穀熟齊一.
125) 대전이 만전보다 나은 점 5가지에 대한 설명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49~150쪽;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46~47쪽)에 나온다.
126) “中國之田,以一牛之脚之間,種穀一行.穀長而培之,則再駕牛以耜刃.其兩端廣如牛,循故道而耕之.” 
임원경제지 본리지 2, 67쪽; 北學議 ｢進北學議疏｣ ‘田’(農書 6, 84쪽). 원문의 첫 문장은 
위에서 이미 나왔다.
127) 본리지와 행포지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은 조를 골뿌림(견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묘
3견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보인다. “이와 같이 2, 3차례 하면 고랑은 도리어 두둑이 되고, 
두둑은 도리어 고랑이 된다. 뿌리는 흙 속 깊이 묻히게 되므로 가물어도 습기가 보존되며, 줄기
는 두터운 북 가운데에 서게 되므로 센 바람에도 다치거나 꺾이지 않는다. 如是數三次,則畎反爲
壟,壟反爲畎.根在深土之下,故旱而保澤;莖立厚培之中,故風不損折.”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7쪽; 
杏蒲志 卷2 ｢種粟｣(農書 36,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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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요遼128)와 심양瀋陽 들판에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것은 모두 견종畎種한 
밭인데, 기장·메기장[稷]129)·조·콩이 두둑을 끼고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
리서 바라보면 마치 만 필疋짜리 삼베 누비[磨衲]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합니
다.130)
遼·瀋之野,彌望無際者皆畎種之田也.黍·稷·粟·荳挾隴而長.遠而望之,如布萬疋磨衲.
3.2.30. 밭농사를 이렇게 짓는다면 많은 곡식을 수확함은 당연한 결과이지, 요행
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지역의 밭 하루갈이[一日耕]131)는 넓이가 우리 것의 반
밖에 안 되는데도 풍년에는 50~60석[斛]을 낼 수 있습니다.132) 이는 다만 흙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경종법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133)
治田如此,其得穀之多固也,非幸也.故遼田一日耕地半于我,而豐年能出五六十斛.非但
土厚,誠以耕種之得宜也.
3.2.31. 이로 볼 때, 견전법(견종법, 골재배법)은 후직 때에 만들어져서 조과 때
에 제대로 갖춰졌고, 지금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서 이를 따르면서 법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동국의 백성들만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겠습니까?
128) 요遼: 지금의 요녕성遼寧省 일대로, 만주 봉천 지역.
129) 메기장[稷]: 직稷이 메기장이 아니라 조[粟]라는 서유구의 주장은 本利志 卷7 ｢穀名考｣에 
자세하다. 서유구는 이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稷과 粟을 이렇게 나란히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은 박지원의 글을 옮긴 것인데, 여기서 속粟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박지원이 당시 쓰
였던 메기장의 뜻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옮긴다.
130) 이 단락은 박지원의 경험담을 옮겼다. “余嘗過遼野,見其田,皆作細壟,黍·稷·粟·豆挾壟而生.遠而望
之,如布萬疋磨衲.”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47쪽; 課農小抄 ｢耕墾｣(農書 6, 292쪽). 서유구
는 중국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의 농사 실정에 대해서는 주로 유형원, 박제가, 박지
원의 글에 의존하고 있다.
131) 하루갈이[一日耕]: 소가 밭을 하루 갈 수 있는 넓이. 토질에 따라 넓이가 들쭉날쭉하여 정확
한 환산이 어렵지만, 대략 700~1500평 정도인 것 같다.
132) 조선에서의 하루갈이라면 100석은 될 것이다.
133) 이 부분은 유형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요에 사는 사람에게서 들으니 
요동 지역의 밭도 모두 ‘1묘당 고랑이 셋[一畝三畎]’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요의 밭 하루갈
이[一日耕]가 우리나라의 밭에 견주어 눈에 띄게 작은데도 요의 하루갈이 밭에서는 풍년이 들면 
곡식 50~60석[斛]을 산출할 수 있다. 그곳에서 20~30석[斛]을 내는 데 그쳤다면 흉작[失捻]이
라 한다. 이것은 비록 흙이 좋아서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고랑과 두둑을 이용한 경작법이 적절하
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이다. 聞之遼人,遼東田亦皆一畝三畎.以故遼田一日耕,比我國田
懸小,而遼田一日耕,豐年能出粟五六十斛.其止出二三十斛者,謂之失稔.雖是土厚,實以畎畝耕種之法得





3.2.32. 지금 관서關西와 해서海西 지역에서의 조 재배는 종종 두둑을 버리고 고
랑에 재배하는데, 수확량이 두둑 재배 때보다 몇 배[倍蓰]나 됩니다. 평양 외성
外城의 밭에서도 견종법을 쓰는데, 하루갈이에서 조 50석[斛]을 수확합니다. 고
랑과 두둑의 치수를 꼭 옛법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곡식 수확량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미혹되어 옛 습속을 고쳐 좋은 방




3.2.33. 이제 나라 안의 모든 밭에 견종법을 시행하려면 이는 말이나 문서로 가
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본보기로 삼고 인사 관리를 엄
격히 하여 권선징악을 행한 연후에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둔전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대략의 설을 갖춰 뒤에 적어두었습니다.
今欲盡一□國之田而畎之,此不可以言語簿書爲也.必須設屯田以標式之,嚴黜陟以勸懲
之,然後始可有實效.屯田之法,另具蕘135)說在後.
3.2.34. 인사 관리와 권선징악의 정사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여 잠자
코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또한 신하가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 숨김




3.2.35. 동국의 사람들이 선비를 존경하고 농부는 무시하는 풍속은 오래되었습니
다. 하지만 예전에 사민四民136)은 선비가 그 중 하나를 차지할 뿐이었는데, 지금
134) 倍蓰: 倍는 2배, 蓰는 5배를 뜻한다.
135) 蕘: 이 글자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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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 전체에서 반이나 됩니다.137) 옛날에는 선비가 곧 농부요, 농부가 곧 선
비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농사짓고[耕莘] 도를 즐기면138) 쟁기와 보습이 곧 
시·서139)요, 경서를 곁에 지니고서 김매기 하면140) 서책이 곧 가래[錢]·호미
[鎛]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性과 명命에 대해서는 고담준론




3.2.36. 나라 사람들 중에서 선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겨우 5/10밖에 안 됩니
다. 5/10에서 상인과 장인을 제외하면 겨우 열에 한둘에 불과합니다. 열에 한둘




3.2.37. 일하는 사람은 적고 먹는 사람이 많으니, 논밭을 광점(廣占, 논밭을 넓혀 
농사를 많이 지음)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광점하기 때문에 일손이 넉넉
하지 않고, 일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논밭 일이 엉성해지고, 논밭 일이 엉성
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중 흉포하고 약삭빠른 자들
은 돌아서서 장사를 하고, 재주가 좋은 자들은 떠나서 장인이 됩니다.
爲之者寡,食之者衆,其勢不得不廣占田畮.廣占故力不贍,力不贍故治田鹵莾,治田鹵莾
故收不償勞.人見其收不償勞也,桀黠者轉而之商,巧慧者去而爲工.
136) 사민四民: 백성의 네 계급. 즉 사士·농農·공工·상商.
137) 선비가 전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한다는 현실.
138) 들에서∼즐기면 : ‘耕莘’은 탕왕의 신하 이윤伊尹이 은거하던 초기에 유신有莘이란 나라에서 
농사 지었던 고사에서 온 말. “伊尹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이윤은 유신의 들에서 농사지
으면서도 요순의 도를 즐겼다.) 孟子 ｢萬章 上｣ 7.
139) 시·서: 시경과 서경(상서)를 일컫는다.
140) 경서를∼하면: ‘帶經而鋤田’을 옮긴 말로 한漢나라 예관兒寬이 품팔이 할 때 경서를 지니고서 
밭일을 하다가 쉴 때면 독송을 했다는 고사에서 왔다. “時行賃作,帶經而鋤,休息輒讀誦.” 漢書
卷58 ｢公孫弘卜式兒寛傳｣ 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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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논밭 이랑에서 늙도록 머리 숙여 농사짓는 자들은 일꾼[人役]이거나 아
주 어리석은 이들[下愚] 뿐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알 뿐입니다.141) 어찌 이들이 고법古法이 금법今法으로 
변천한 내력이나 중국 법도와 조선 법도의 우열에 의문이 있겠습니까?
其俛首終老於畎畮者,人役耳,下愚耳.是徒知種落地則穀可食而已.更安問古法今法之因
革·華法東法之優劣也?
3.2.39. 독서하여 이치를 궁리하는 선비들은 또 황당하게 치인治人과 사인食人을 
구별하는 뜻142)에만 스스로 의지하다 보니, 농사를 비천한 일로 여겨 여기에 기
꺼이 마음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수령의 임무를 맡았다가 농
사를 권유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려 하지만, 이는 ‘소경 단청 구경’이요 ‘귀머거리 
음악 감상’과 거의 다를 데 없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
은 자가 드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풍속을 바꾸지 못
합니다. 그러니 비록 묘당에서 날마다 공문을 열 통 씩 보내고 수령이 날마다 많





3.2.40. 그러므로 농사를 제대로 관장하려면 반드시 중농重農을 앞세워야 합니
다. 중농하려면 반드시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고[去其害], 혜택을 주어 장려해야
[聳以利] 합니다.
故將欲治田.必先重農.將欲重農,必先去其害而聳以利.
3.2.41. 농사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택지 주변
에 뽕과 삼을 심지 않으면 이포里布143)를 거두고, 밭을 갈지 않으면 옥속屋
141) 밑줄 부분은 과농소초 ｢제가총론｣ 맨 뒤의 안설 내용과 비슷하다.
142) “勞心者治人,勞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 孟子 ｢滕文公 上｣ 4. 
143) 이포里布: 주周나라 때 택지 주변에 뽕과 삼을 심지 않은 집에 그 벌로 1리인 25가구에서 내
는 돈을 물리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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粟144)을 내게 한다”145)고 했습니다. 대개 놀고먹으며 농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싫어했기에 이들에게 세금을 중하게 매겨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何謂去其害?古者“宅不毛者有里布,田不耕者出屋粟”.蓋惡其游食害農,而重征以困之
也.
3.2.42.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00~300전을 내야 하는 군보軍保146)의 의무가 
위로는 선비에 미치지 않고, 아래로는 상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한 집
안에 부자나 형제를 모두 장정[丁, 복역 의무자]으로 간주하여 한 사람도 면제되
지 않고, 심하게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까지 침해하거나 이미 썩은 뼈까지 들
춰내기도 하는데, 이들은 대개 농민뿐입니다.147)
我□國軍保之役,每歲出錢二三百者,上不及士,下不及商.其一家父子兄弟計丁而無一免,
甚或侵在襁之兒,刮旣朽之骨者,大抵皆農民耳.
3.2.43. 강자와 약자를 통제하는 차이와 이익과 손해의 현격한 차이가 이와 같은
데, 어느 누가 기꺼이 농사지으려 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비록 완전히 면제해 줄 
수는 없다 해도, 진실로 옷을 잘 차려입고 사지를 놀리지 않는 부류를 호戶로 계
산하여 포를 거둠으로써 농민 호의 의무를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열에 한둘의 비율을 차지하는 농민에게서 내었던 군포를 이제 모두에게 고루 분
담시킨다면 농민들은 아마도 힘을 좀 펴볼만 할 것이고, 마음을 바꿔 좋은 논밭




3.2.44. 혜택을 주어 장려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라가 한창 융
성할 때, 효제孝悌149)와 역전力田150)은 관리를 선발하는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144) 옥속屋粟: 주나라 때 농사를 짓지 않은 이에게 벌로 세 가구 몫의 곡식을 내게 하는 세금.
145) 周禮注疏 卷13 ｢地官司徒 下｣ ‘載師’.
146) 군보軍保: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
담하는 장정. 한국고전용어사전 1, 752쪽.
147) 군정 문란의 주된 피해자는 농민임을 설명했다.
148) 南畮: 햇볕을 잘 받는 남향의 농지.
149) 효제孝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애 있게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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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文帝, BC 180~157년 재위)는 조서를 내려 역전하는 이에게는 비단 2필을 
주게 했고, 호구戶口를 기준으로 역전하는 상원常員을 두었고, 각각이 역전의 뜻
을 따라 백성을 이끌도록 했습니다.151) 당나라 태종(626~649년 재위)은 조서를 
내려 백성 중에 현재 직업[見業]이 농부인 자들은 장인이나 상인이 될 수 없고, 
현재 직업을 버리고 역전하는 자들에게는 세금[調]을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152) 
이는 모두 근본을 도탑게 하고 말단을 억제하여 권면하고 통솔하는 권도에 깃들




3.2.45. 무릇 백성 중에 역전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울 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역전하는 윗사람이 이처럼 농사를 
권장하면서 감동을 준다면 어느 누가 일을 즐기며 효과를 내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논밭이 어찌 잘 관리되지 않을 것이며, 농사가 어찌 풍년이 들지 않겠
습니까?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해지고 사람마다 등 따시고 배불러, 모두 풍요롭게 
큰 공을 이뤄 편안해질 것이니, 그러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夫民之力田自爲八口154)計耳,非爲人也,而上之人乃如是聳勸歆動之,人孰不樂事趨功?
而田安得不治?穀安得不豊?其家給人足,比隆成康,有以哉!
3.2.46. 이제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잘 변통해야 합니다. 먼저 팔도 관찰사에게 
농사에 통달한 자 1~2인을 여기저기 물어 찾게 하소서. 그리고 매년 초에 이들
의 추천서를 작성하되, 경전을 잘 깨우치고 인덕을 잘 닦은 이들[經明行修]과 동
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전하께 보고 드리게 하소서. 전하께서는 이들을 먼저 서울 
주변과 지방에 설치할 둔전의 전농관典農官으로 임명하여 시험해보소서. 만약 실
적이 탁월한 자가 있을 경우 그에게 수령의 임무를 준다면, 한 사례로 만 가지 
150) 역전力田: 열심히 농사지음.
151) 前漢書 卷4 ｢文帝紀｣ 第4에 나온다.
152) 문제와 당 태종의 이야기는, 王禎, 農書 卷1 ｢農桑通訣｣ 集一 ‘孝弟力田篇’ 第3(王禎農書, 
18쪽); 農政全書 卷2 ｢農本｣ ‘諸家雜論 下’(農政全書校注, 38쪽)에 나온다.
153) 賈: 왕정농서·농정전서 費.
154) 八口: 식구가 여덟인 집을 가리킨다. 맹자는 정전법에서 1경을 사전으로 받는 1부夫는 8인 가
족을 기준으로 설명했다. “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飢矣.” 孟子 ｢梁惠王 上｣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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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독려하면서 집집마다 농사를 귀하게 여길[上農] 것입니다.
今宜師其意而通變之.令八道道臣訪求明於農務者一二人,每歲首薦剡,與經明行修,同擬
以□聞.先試京外屯田典農官,如有實蹟卓異者,畀以字牧之任,則擧一勸萬,比屋上農矣.
3.2.47. 식자층에서는 지금의 역농자力農者는 모두 소박하고 우둔하며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 다스리는 일을 알겠느냐고 말할 게 뻔합니다.155) 
識者必謂今之力農者皆樸魯少文之人,是安知治人.
3.2.48.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재주[文藝]로만 인재를 선발
하는 일은 후대의 말류가 범한 실책입니다. 공자 문하의 네 가지 학과[四科]156)
에서 문학文學은 정사政事의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호학湖學157)의 양대 학교[齋]
에서는 수리水利를 정치 과목 중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문학과 농정農政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臣以爲不然.取人以文藝,後世末流之失也.孔門四科,文學居政事之後;湖學兩齋,水利爲
治事之一.文學農政,何軒何輊158)?
3.2.49. 게다가 이른바 글재주라는 것은 운율과 댓구 맞추기[聲律對偶]159)에 불
과합니다. 천하의 선비들에게 어릴 때부터 즐비하게 늘어선 글자들의 숲에서 흰
가루로 연습하게 하여(수없이 반복 학습하게 하여) 이런 재능을 키우려고만 하다 
보니, 정사에 적용하는 일은 이미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논자들은 이런 점들
을 문제 삼지 않고서 “선비를 선발하는 데 이를 버리고 다른 것에서 구할 수는 
없다”고만 주장하니, 그들의 생각이 못 미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55) 課農小抄 ｢諸家總論｣의 주자권농문 조에서 밝힌 박지원의 견해에서는 선비가 농학에 힘써
야 한다는 책임론을 피력했다.(崔洪奎 譯註, 國譯 課農小抄, 서울亞細亞文化社, 1987, 40~42
쪽.)
156) 네 가지 학과[四科]: 덕행德行, 언어言語, 정사政事, 문학文學. “德行,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政事,冉有·季路;文學,子游·子夏.” 論語 ｢先進｣ 2.
157) 호학湖學: 송대의 호원胡瑗이 호주湖州에서 만든 학파. 당시에는 사부(辭賦, 문체의 일종)가 
유행하고 있었으나 호학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의經義·치학治學 두 재齋를 세워 많은 인재를 배
출했다. 大漢和辭典 7, 126쪽.
158) 何軒何輊: ‘헌軒’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수레, ‘지輊’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수레로, 경중·고
저·우열의 뜻.
159) 聲律對偶: ‘聲律’은 글자의 발음 규칙에 따라 글을 짓는 방법이고, ‘對偶’는 글자의 뜻과 음절





3.2.50. 저는 시골에서 오래 살면서 이것저것 보고들은 바가 많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이어받아 편안히 앉아서 배불리고 따습게 사는 선비들 중에는 시중 받는 
일에만 익숙하여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유유자적하며 혼자만 즐기면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의지할 곳은 없어도 부지런히 농사지어 집
안을 일으킨 이들은 모두 빠릿빠릿하고 강하여 나름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재
능은 일에 달려들어 효과를 확실히 내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농부들을 마음대로 
부리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운율 맞추기나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글 쓰는 






3.2.51. 나라에서 이런 무리들을 위해 벼슬에 진출할 통로를 따로 열어놓고, 업
무 실적을 평가하고 청렴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주나 군으로 차차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여, 각자에게 농사에서 이미 겪은 경험으로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
행하게 한다면, 황패黃覇가 영천에서 했듯이, 공수龔遂가 발해에서 했듯이, 소신
신召信臣이 남양에서 했듯이 훌륭한 수령이 될 것입니다. 
國家爲此輩別開進身之路,考行察廉,以次遷補於州郡,使各以已所經驗於樹藝者設誠而
敎課之,如黃覇之於潁川·龔遂之於渤海·召信臣之於南陽.
3.2.52. 전하께서 안과 밖의 관리들에게 고명한 가르침을 회복하시려거든, 인사
고과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인사관리도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게 하는 명령은 사계절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집행
하게 하는 정사는 금석처럼 견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도 되지 않아 전
160) 類皆: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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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밭에서 모두 견종법을 실행하게 되고, 전국의 밭에서 모두 견종법을 실행하
면 곡식은 이루 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면 풍속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배려심)를 숭상하게 되어 우리 
백성을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게 되는 단계[仁壽之域]’161)로 끌어올리는 일을 확




161) 인仁한~단계[仁壽之域]: 왕도정치의 최상 단계로 평가하는 상태이다. ‘仁壽’는 본래 논어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왔다. “子曰:‘知者樂水,仁者樂山;知者動,仁者靜;知者樂,仁者壽.’” 論語 ｢
雍也｣ 21, ‘仁壽之域’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案:人之一生,每十年而異其名,使人知盛衰之候,
而血氣以定.十年而異其事,使人知進退之方而志趨以專.聖人治天下,所爲因時教養,而躋斯民於仁壽之域
也.” 日講禮記解義 卷1; “蓋欲吾民衣食足而知榮辱,倉廩實而知禮節,以共趨於富庶仁壽之域,徳至渥
也.當職幸來此承攝,敢墜彛章?” 朱熹, 晦庵集 卷100 ｢公移｣ ‘勸農文’.
162) 左契: 둘로 나눈 계약서의 왼쪽 조각. 곧 약속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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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목 해설>
제2목에서는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짓는 법을 소개하고 이를 보급할 방안
을 다룬다. ‘농법을 가르쳐 땅심 다 쓰기[敎樹藝以盡地力]’는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곡식을 최대로 생산할 방안을 탐구한 내용으로, 농지 경영의 핵심 농법의 
활용을 말한다.163) 서유구는 이 제2목에서 농사를 몸소 실천하는 농학자로서, 농
업 경영을 관장하는 농정관으로서의 면모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다룬 내
용을 분량으로 따지면 총 11목 중 제3강 제6목(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6,599자)과 제1강 제1목(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친다, 4,286자) 다음으로 많다
(2,871자). 
서유구는 먼저 중국의 이회(李悝, B.C.455~B.C.395)라는 전국시대 초기 농정
개혁가의 말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이회는 ‘땅심을 다 쓰도록 하는 농
법의 가르침[盡地力之教]’을 실행한 이였다.164) 이회는 농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땅심을 최대한 쓰도록 하면 ‘1묘에서 3두斗를 더 수확할 수 있다[畮(畝)益三斗]’
는 계산에서 사방 100리(가로·세로 각각 10리, 즉 900만 묘)에서 땅심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 180만 석의 생산량이 늘거나 준다고 역설했다.(3.2.2) 
1묘의 수확량과 1인이 소비하는 1개월 식량을 모두 15두(=1.5석)로 계산했던 이
회의 입장에서165) 1묘 당 곡식 3두의 추가 수확량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회의 이 같은 말은 전국시대 초 위魏나라 문후文侯(B.C.445~B.C.396 재위)
에게 올린 건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유구가 보기에 당시에는 정전제도가 폐기
163) ‘수예樹藝’는 ‘심고 가꾸기’라는 뜻이므로, 농법이라 옮겨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164) ‘진지력지교’라는 이 표현은 사기史記에 이회를 평가하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가(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 第14) 이후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다음 단락에서 소개할 내용(서
유구가 인용하기도 했다)이 실리면서 이후 중국에서는 수많은 글에 재인용되었다(전자판사고전
서에서 ‘盡地力之教’로 검색한 결과 정문(正文, 원문)으로는 57곳, 주석문으로는 18곳에서 확인
된다. 이 중 정문인 5건을 제외한 70건이 모두 이회와 관련된 기사다. 5건이 실린 책은 다음과 
같다. 古今事文類聚(外集 卷15), 記纂淵海(卷35), 文恭集(巻12), 東萊集(外集 卷3), 御
選古文淵鑒(巻62). 한편 조선의 경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현재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국고문헌을 포함하여 ‘한국고전종합DB’에서 단 2건(반계수록·의
상경계책)이 확인되어 중국에서의 관심과 대조된다). 제3강 제2목의 주제어에 쓰인 ‘진지력盡地
力’도 바로 이회에게 부여된 상징인 이 용어에서 비롯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65) 이회의 계산에 따르면 1부(5인 가족) 100묘에서의 수확량은 150석이고, 이 중 5인의 식량은 




되지 않았고 성인의 교화가 남아있는 시기였기에,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일은 
바로 농시만 어기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고 이해했다. 농민들을 전쟁이나 부역 
등으로 국가에서 차출하여 제 때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더라도 1묘 당 3두의 
수확이 감량되는 피해를 입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전제도라는 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전제가 폐기된 이후에는 농사의 주
요 공정인 밭갈이·파종·김매기 등에 법도도 없이 짓는 농사의 경우 손실이 3두보
다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고 서유구는 믿었다. 조선은 일마다 중국에 못 미친다
는 입장을 지녔던 그는 “가장 법도가 없는 것으로는 농사만큼 심한 게 없”다고
까지 조선 농업을 평가 절하했다.(3.2.3~4)
서유구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를 밭과 농기구, 밭갈이, 파종법으로 나누어 제
시했다.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하나를 중국의 사례와 대비하고 있
다. 먼저 밭과 농기구(쟁기의 보습)의 경우 중국은 사람·소·밭·농기구가 모두 치
수가 잘 맞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조선의 경우 쟁기의 보습은 통일된 치수가 
없을뿐더러 중국 보습보다 너비가 넓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두둑의 너비도 넓
어진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은 농지를 낭비한 셈이라고 분석했다.(3.2.5~6)
밭갈이법에서는 중국의 경우 쟁기로 밭갈이를 1회 하면 이어 ‘파䎱’라는 농구
로 써레질을 2회 하고, ‘로耮’라는 농구로 고무래질을 4회한다. 이런 식으로 밭갈
이를 3회 하면 흙덩이는 거의 모두 잘게 부수어져서 가뭄에도 실농하지 않는다. 
반면 조선은 ‘파’나 ‘로’라는 농구도 없고 소 밭갈이를 1회 한 뒤 흙덩이가 여기
저기 남아있는 채로 파종을 한다. 그 결과 씨앗의 뿌리가 흙에 안정적으로 내리
지 않아 쉽게 죽는다.(3.2.7~8)
파종법에서는 중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결같이 고르고 바르게 뿌
려서 성장 상태가 균일하다. 반면 조선의 경우 밭두둑에 발뒤꿈치로 발자국을 내
고 씨앗을 심는 지종법趾種法만 있는데, 이 파종법은 “작물이 무더기로 겹치기도 
하고 줄도 없어서 바람도 고르게 통하지 않”으며 성장 상태가 차이가 많아 수확
할 때 쭉정이만 반 정도가 될 정도다. 이 때문에 “땅에서 곡식 종자 수 십 만 석
[斛]을 잃어버린 셈”이 되어 곡식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
다.(3.2.9~10)
조선에서의 이런 식의 농사에 대해 서유구는 “한 마디로 말하면 경종법에 법
도가 없다.”(3.2.12)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지도
층인 사대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서유구는 사대부들이 “한결같이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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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들에 의지하여 경종법을 법도 없이 망치고서, 그들의 엉성하고 조잡한 보답
을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2.12)
사대부 지식인이 경종법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유구는 
자신이 추천하는 경종법 두 가지를 제안한다. 구전법區田法과 대전법代田法이 그
것이다. 첫째 경종법인 구전법의 특징은 작물이 가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점이다. 구덩이에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구덩이에만 물이나 거름을 주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전법은 소규모로 경영
되기 때문에 물을 주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구전법은 은나라 탕왕 때 명신으로 알려진 이윤伊尹이 7년 가뭄이 들자 가뭄
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
에 처음 소개된 이 구전법은 이후 여러 농서에서 소개되었고, 시험 재배로 성공
을 거둔 사례도 확인된다.(3.2.14) 서유구는 이 구전법을 몸소 시행하기도 했다. 
100여 일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때(1814)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들판의 풀조차 고사한 지경이었지만 그가 구전법으로 재배한 보리는 예년보다 
오히려 수확이 3배나 되었다고 한다.(3.2.15)
서유구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구전법을 법도대로 시행한다면 수확량이 더 많
아질 것으로 믿었다. 구덩이에 자라는 곡식의 뿌리에 집중적으로 거름을 줄 수 
있기에 땅의 비옥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또 구덩이를 하나하나 파야 하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황무지에서도, 소가 없는 농가
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구전법의 큰 장점이었다. 따라서 땅이 없고, 
소가 없는 빈농이 4~5묘 정도의 농지만 확보한다면 한 가족에게 “가난을 치유
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흉년을 구제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그는 강조했
다.(3.2.16~17) 구전법은 빈농이나 소농이 자투리땅을 활용하기에 최적인 농법
이었던 것이다.166)
166) 이상에서 설명한 구전區田에 대해서는 본리지에서 이미 상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 본리
지에서는 범승지서·제민요술 같은 초기 농서뿐 아니라 왕정농서와 농정전서 등에 기록
된 구전의 세부적인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조선에서의 구전법에 대한 관심도 밝혔는데, 
박제가의 북학의와 박지원의 과농소초의 내용이었다. 박제가는 7~8두 수확하던 곳에 구전
법을 씀으로써 5~6석을 거뒀다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법도에 맞게 재배한다면 수확량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원은 나무말뚝으로 한나절갈이 땅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에 조를 
재배한 뒤 50석이나 거둔 이상진(李尙眞, 1614~1690)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유구 자신의 견해를 담은 행포지에서는 70일 간 가뭄이 지속되던 해(1811)에 구전법처럼 
구덩이에 재배하던 오이나 목화는 말라죽지 않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거름을 뿌리에 집중적으
로 투하하고 가뭄에도 물을 댈 수 있어서 가뭄 구제에 구전법만한 농법이 없다고 정리했다(서유
- 282 -
구전법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강조한 이후, 서유구는 본격적으로 대전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전법 역시 중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농법이었다. 대전법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이는 한서 ｢식화지｣를 참조한 서유구는 주나라 시조
로 일컬어지는 후직后稷이 처음으로 견전畎田을 만들었고 한나라 무제 때 농사
와 둔전 등을 관리했던 수속도위搜粟都尉 조과趙過가 이를 체계화했다며(3.2.18) 
대전의 대강을 한서 원문 그대로 소개했다.
조과는 대전을 만들었는데 1묘에 고랑이 3개[一畝三畎]이다.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바꾸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하는데, 옛 법이다. 어린 싹에 잎이 난 이후로 조금
씩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북주기한다. (중략) 한여름이 되면 두둑이 다 허물어지면서 뿌리는 깊어져서 바람과 
가뭄을 견딘다. 그러므로 가득하여 풍성해지는 것이다. 한 해의 수확량은 보통 만전縵
田보다 1묘당 1석[斛] 이상이 많고, 잘된 것은 그것의 배가 된다.(3.2.19~20)167)
인용문에서 살피듯이 대전법의 핵심은 1묘에 고랑과 두둑을 각각 3개씩 만든 
뒤, 고랑에 파종하는 것이다. 한서의 원문에는 1묘 3견, 즉 1묘에 고랑을 3개 
만든다(그러면 두둑도 저절로 3개가 만들어진다)고만 했지 고랑에 파종한다는 말
은 없다. 하지만 “밭두둑의 풀을 김매주는데, 이 과정에서 두둑의 흙을 무너뜨려 
어린 싹의 뿌리에 북주기”한다는 표현에서 고랑에는 작물이 자라고 두둑은 아무 
것도 파종하지 않아 두둑에 자란 풀을 제거하는 작업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대전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매기와 북주기를 동시
에 시행한다는 점이다. 두둑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두둑을 긴 호미 같은 
농구로 긁어주면 풀뿌리가 뽑히면서 흙이 고랑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이렇게 흘
러내린 흙은 고랑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의 뿌리 주변을 저절로 덮어주는 셈이어
서 북주기가 된다. 이 같은 제초 및 북주기 작업을 서너 차례 하게 되면 두둑은 
점점 깎이고 고랑은 흙이 쌓이게 되면서 그 결과 작물은 바람이나 가뭄 등을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한서의 기사는 이렇게 재배한 작물의 수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대전법을 쓴 밭의 1묘 당 수확량이 만전의 경우보다 최소 1석(=10
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25~138쪽).
167) 이 내용은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39~141쪽;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上; 農政全書 卷1 ｢農本｣(農政全書校注, 25쪽);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
釋, 93~94쪽) 등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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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만전의 단점 대전의 장점
1
곡식을 두둑에 심기 때문에 습기가 쉽게 증발
해 봄 가뭄에 발아율이 낮다.
고랑에 심기 때문에 습기가 잘 유지되어 
발아율이 높다.
2
씨앗을 흩뿌리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북주기
와 제초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2~3묘
도 벅차다.
긴 호미로 선 채로 두둑의 흙을 갈라 좌
우로 나누어 밀쳐놓으면 잡초는 쓰러지
거나 뿌리가 뽑혀 저절로 곡식의 뿌리를 
북주기 때문에, 하루에 십 수 묘라도 여
유롭다.
3
배게 파종하면 종자를 낭비하고 성기게 파종
하면 땅을 낭비하며, 되는대로 뿌리기 때문에 
들쭉날쭉 자라 큰놈과 작은놈이 양분을 다투
느라 서로 해친다.
치수에 규칙이 있고 줄과 열이 바르고 
곧아 통풍이 좋다.
4 정해진 파종처가 없기 때문에, 파종 전에 똥 고랑에 똥거름을 주므로 거름을 뿌리에 
두)은 많다고 했다. 만전縵田은 오늘날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밭처럼 넓은 
두둑에 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가리킨다. 고랑이 아닌 두둑에만 재배하는 만전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수확량의 차이가 난다면 생산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다.
한서와 중국 농서 등을 연구한 서유구는 이 농법도 시험해보았다. 여러 해 
시험을 거듭한 결과 그는 “밭을 가는 방법 가운데 대전보다 좋은 것은 없고 만
전보다 좋지 않은 것도 없다.”(3.2.22)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만전과 대전을 비교했다.
먼저 만전의 단점은 ① 발아율이 낮다, ② 제초가 힘들어 효율성이 낮다, ③ 
불균일한 파종으로 작물에 통풍이 안 되고 성장 속도도 들쭉날쭉 균일하지 않다, 
④ 거름주기가 비효율적이다, ⑤ 뿌리가 얕아 바람과 가뭄에 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은 만전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농
법이었다. 즉 대전의 장점은 ① 발아율이 높다, ② 제초와 북주기를 동시에 하면
서도 효율성이 높다, ③ 균일하게 자라며 작물에 통풍이 잘 된다, ④ 작물 뿌리
에만 거름을 집중적으로 주어 거름주기가 효율적이다, ⑤ 뿌리가 깊어 바람과 가
뭄에 강하다는 것이다.(표9) 서유구의 이 같은 비교는 행포지가 원 출처이며, 
중국과 조선의 어느 농서에도 밝히지 않은 점이었다. 대전법을 자신의 밭에서 다
년 간 실험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 지식이었던 것이다.
<표9> 서유구가 분석한 만전과 대전의 차이 5가지(3.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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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똥거름을 낭비
하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다.
집중적으로 줄 수 있다.
5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바람과 가뭄에 약하
다.
뿌리를 도탑게 북주기하기 때문에 바람
과 가뭄에 강하다.
재배법에서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농업생산성이 좋은 이 대전법, 즉 견종법은 
당시 청에서도 시행하는 농법이었다. 청으로의 사행길을 다녀온 적이 없었던 서
유구는 다른 이들의 연행 경험을 담은 몇몇 기록이나 전언을 통해 청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기장·메기장·조·콩 등을 재배하는 밭에서 모두 고랑
에 재배하며, 북경을 왕래하는 사행단의 사행 통로였던 요(遼, 지금의 만주 봉천)
와 심양 지역에서 끝없이 펼쳐진 농지는 모두 견종畎種하는 농지라고 했
다.(3.2.28~29)
하지만 조선에서 견종법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의 북방 
지역에서 견종법을 쓰고 있었는데, 평양 외성의 경우 하루갈이에서 조 50석을 
수확할 정도였다. 이 수확은 두둑에 재배하는 만전에서의 그것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었다. 그렇지만 관서나 해서 지역의 조 재배법은 고랑에 재배를 하기는 하지
만 중국에서 시행하듯이 견종법의 표준 법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
로 서유구는 견종법을 한서 ｢식화지｣ 등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법도대로 시행
한다면 평양 외성의 조 수확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관서나 해서에서의 경우처럼 만전보다 더 많이 수확하는 사례를 “귀로 듣고 눈
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미혹되어 옛 습속을 고쳐 좋은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데 대해 깊이 탄식했다.(3.2.32)
서유구는 구전법보다 견종법의 시행을 간절히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목의 
남은 논의에서는 어떻게 견종법을 보급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견종법의 
전국적 시행은 말이나 문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첫째 “둔전을 설치하
여 본보기로 삼고”, 둘째 “인사 관리를 엄격히 하여 권선징악을 행”해야 가능하
다고 믿었다. 둔전과 관련해서는 제6목에서 상세히 논했기에 이 글의 말미에는 
“인사 관리와 권선징악의 정사”만을 논했다.(3.2.33~34) 그가 말하는 인사 관리
와 권선징악의 정사는 중농重農을 표방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는 중농이 실현
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는 일[去
其害]이고, 둘째가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 농사를 장려하는 일[聳以利]이었
다.(3.2.40)
서유구가 견종법 시행을 위해 중농을 표방한 배경은 선비를 존경하고 농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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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조선의 잘못된 풍속을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선비가 조선 인구의 절반이고, 그 나머지에서 상인과 장인을 
제외한 농민은 1/10~2/10 정도였다. 여기다가 농민 중에서 놀고먹는 자들을 제
외하면 농민의 비율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이들이 적고 
소비하는 이들이 많은 결과 광작廣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분석한다. 일
손 부족으로 인한 광작 때문에 “일손이 넉넉하지 않고, 일손이 넉넉하지 않기 때
문에 논밭 일이 엉성해지고, 논밭 일이 엉성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고생한 댓가
만큼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져 농민은 땅을 등지고 상업이나 공업으로 이
탈하게 된다. 그 결과는 농민의 질적 저하였다. 논밭에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만 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임노동자[人役]나 어리석은 이들[下愚]
만 남았기 때문이다. “고법古法이 금법今法으로 변천한 내력이나 중국 법도와 조
선 법도의 우열관계에 의문”을 갖고서 농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 농부들에게
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2.35~38) 
게다가 선비는 농사를 천시하여 농사에 무지하다 보니, 수령이 된 후에 갑작스
럽게 권농하며 농사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처하더라도 농부들의 비웃음만 사
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농정책을 하달하고 이를 가지고 수령이 농부에게 훈계
해도 그 말의 효력은 거의 없다. 농사에 관한 정령이 백성에게 거의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민은 인구가 줄고 질적으로 저하되며 사대부는 
농사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농사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결국 농업생산은 전적
으로 농부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보았다. 사대부와 농부의 
이 같은 양극화로 인해 서유구는 “농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풍속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하면서, 중농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되, 이를 
위해 농민에게 불이익을 없애주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3.2.39~40)
먼저 농사의 불이익을 없애는 일은 농민(농)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군
역을 다른 직역(사·공·상)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유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매년 군보軍保168)의 의무로 내야하는 돈은 200~300전(=20~30냥)이었고, 
이는 모두 선비도, 공인도, 상인도 아닌 농민이 부과하는 양이었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서유구는 사족에게도 호포를 거둠으로써 농민에게 지우는 부담을 경감
168) 군보軍保: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
담하는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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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자고 제안했다.(3.2.41~43) 다음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 농사를 장려하
는 일은 농사에 통달한 농민을 선발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었다. 중국 한나라 
때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이를 관리로 선발했었고, 당나라 때 장인이나 상인이 농
사를 지으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던 선례가 있었다. 서유구는 중국의 이러한 전례
를 변통하되, 팔도에서 농사에 통달한 1~2인을 관찰사가 추천하여 한양 주변에 
설치할 둔전의 전농관으로 임명하고, 그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를 수령으로 
발탁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농사를 잘 짓는 역농자力農者가 수령도 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례가 만 가지 일을 독려하면서 농사를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3.2.44~46)
여기에 덧붙여 서유구는 글도 모르는 어리석은 농부를 목민관으로 삼는 데 대
한 반론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글재주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은 후대에 만
들어진 실책이라며, “운율과 댓구 맞추기” 훈련만으로는 실제 정사에서의 감각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비 중에는 “시중 받는 일에만 익숙하여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유유자적하며 혼자만 즐기면서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이들이 
많”은 반면, 역농자는 모두 “빠릿빠릿하고 강하여 나름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재능은 일에 달려들어 효과를 확실히 내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농부들을 마음대
로 부리기에 충분”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3.2.47~50)
서유구는 이상에서 말한 인사 관리를 정리하면서 그가 말한 중농 정책을 철저
하게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단지 농법 하나를 퍼트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중농정책으로 인해 백성이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는 나라가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제2목의 마지막 언급에서 그는 농법, 특히 
견종법(대전법)의 보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10년도 되지 않아 전국의 밭에서 모두 견종법을 실행하게 되고, 전국의 밭
에서 모두 견종법을 실행하면 곡식은 이루 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면 인심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배
려심)를 숭상하게 되어 우리 백성을 ‘인仁한 덕으로 장수하게 되는 단계[仁壽之
域]’169)로 끌어올리는 일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유구의 이 말
에서 주목할 점은, 인한 덕으로 백성이 오래 사는 단계, 즉 인수지역이 달성될 
수 있는 출발이 바로 견종법이라는 농법의 보급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주
장에는 조선의 다른 농법에 대한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조선 후기
169) 인仁한~단계[仁壽之域]: 왕도정치로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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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업생산량을 높여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앙법조차도 포함되지 않았다. “곡
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거리와 먹을거리가 충분하면 영욕을 안다.[倉廩實則
知禮節,衣食足則知榮辱.]”는 관자管子의 구절이나,170) 농시를 어기지 않고 촘
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며 제 때에 벌목을 하게 하는 일이 왕도정치의 
시작이요, 70세의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도정치를 하지 못한 왕이 없었다는 맹자의 말17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지식인이 알고 있는 왕도정치의 기본은 백성의 의식주의 해
결이었다. 서유구는 민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견종법이라 제
시했고 견종법의 실현으로 곡식이 남아돌고, 이로 인해 인심이 후해지고, 효제의 
인륜이 돈독해지고, 예의와 양보가 풍속이 되어 결국 왕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서유구는 견종법이 사회의 변화와 백성의 교화에 초석이 되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170) 管子 卷1 ｢牧民｣ 第1.
171) “不違農時,穀不可勝食也;數罟不入洿池,魚鼈不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材木不可勝用也.穀與魚鼈
不可勝食,材木不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중략)七十者衣帛食肉,黎民
不飢不寒,然而不王者未之有也.” 孟子 ｢梁惠王｣ 上 3장.
- 288 -
3.1.3. 제3목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 대비하기’ 역주
3.3. 좋은 종자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3.3.1. 셋째는 좋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三曰購嘉種以備災傷.
3.3.2. 제가 삼가 한서의 주나라 제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니 “무릇 곡식을 
재배할 때는 반드시 5가지를 섞어 파종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석자는 이에 대해 “매년 홍수와 가뭄의 정도 차가 있기 때문에 꼭 5가지를 섞




3.3.3. 대개 하늘의 재앙은 변화무쌍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으며, 태일泰壹의 성
기(星氣, 별 기운)를 통한 미래 예측과 위선魏鮮의 기후 예측173)도 모든 사람에
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174) 그렇다면 차라리 밭을 갈아 파종할 때 여러 곡식
을 섞어 심는 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 바람이나 메뚜기를, 비록 예
상치 못하게 만나더라도 두 곡식은 죽고 한 곡식만이라도 거둔다면 완전히 흉년
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옛 성왕들께서 재해를 대비하여 백성을 긍휼히 여




172) 이상의 한서에 관한 내용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0쪽; 漢書 卷24上 ｢食貨志｣ 第4上
에 나온다.
173) 태일泰壹의∼예측: 태일泰壹은 사전에 ‘천신天神’이라 했으나, 문맥상 뒤의 위선魏鮮과 대비가 
되는 뛰어난 천문가일 것으로 보인다. “泰壹雜子星二十八卷,(중략)泰壹雜子雲雨十四卷,(중략)
泰壹雜子候歲二十二卷,(중략)泰壹雜子十五家方二十二卷,(중략)泰壹雜子黄冶三十一卷”(漢書
卷30 ｢藝文志｣ 第10) 등의 책명들이 이를 암시해준다. 위선은 납일(섣달 말일)을 근거로 정월을 
정한 한漢대의 천문가다. <<임원경제지>> 魏鮮志는 이 위선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74) 정약용이 ｢農策｣(1790년)에서 한 주장과 차이가 있다.
- 289 -
3.3.4. 그러나 한서 ｢식화지｣에서 언급한 5종의 곡식은 다만 개괄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곡식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5종에
만 그치겠습니까?
然漢志之五種,特槩言之耳.其實凡穀之可備災傷者,何止五種?
3.3.5. 농서나 지리지地理志를 살피면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
어 벼의 경우, 같은 벼라도 익주益州176)의 청우도靑芋稻177)와 강음江陰178)의 과
숙도瓜熟稻179)는 일찍 익기 때문에 늦은 재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주通州180)
의 육십일六十日181)과 덕안德安182)의 향자만香耔晩183)은 늦게 재배하기 때문에 
175) 二耗一收∼苦心也: 행포지·본리지 穜稑燥濕二耗三收不猶愈乎全荒乎害莫若輕此之謂也.
176) 익주益州: 지금의 사천四川·귀주貴州·운남雲南 3성 대부분 지역과 호북성 서북 지역, 감숙성 
일부 지역 등에 해당. 中国历史大辞典, 2553쪽.
177) 청우도靑芋稻: 토란이 푸릇푸릇 무성할 때 익는 벼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올메벼를 “6월에 익는다”고 하는 곽의공郭義恭의 광지廣志
의 내용을 소개했고, 본리지에서는 여기에 왕상진王象晉의 군방보群芳譜에 나온 “청
우·누자·백막 3종은 익주益州에서 난다. 크고 길며 쌀알이 0.05척이고 또한 좋은 품종이다. 
靑芋·累子·白漠三種,出益州.大而長,米半寸,亦嘉種也.”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임원경제지 본
리지 2, 469쪽. 광지는 유실되었고, 광지의 내용은 太平御覽, 欽定授時通考, 群
芳譜 등 여러 군데에 보인다.
178) 강음江陰 : 지금의 강소성 강음시. 中国历史大辞典, 1197쪽.
179) 과숙도瓜熟稻: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올벼를 “강음현에서 생산되며, 아주 빨리 익고 
쌀알이 길다. 產江陰縣,極早而粒長.”라는 직성지서直省志書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
제지 본리지 2, 475쪽. 직성지서 원문은 欽定授時通考 卷21 ｢種穀｣ ‘稻’ 2에서 확인
된다. 이 책에서는 직성지서에 나오는 벼 품종을 두 권(권21~22)에 걸쳐 각 지방별로 
올벼와 늦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하의 직성지서에 나오는 내용도 동일.
180) 통주通州: 지금의 강소성 남통南通시로 추정된다.
181) 육십일六十日: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베를 “통주 등에서 생산된다. 초가을에 심
을 수 있다. 產通州等處.初秋可蒔.”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고, 본리지에서는 “이 
품종은 점성벼인 ‘60일 올벼’와는 다른 벼이다. 점성의 올벼는 봄에 심어 여름에 익는데 
반해, 이 벼는 초가을에 심어 초겨울에 익는다. 此與占城六十日秈異.占秈,春種夏熟;此稻,初
秋種,初冬熟.”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9쪽.
182) 덕안德安: 지금의 호북성 안륙安陸·광수廣水·응성應城·운몽雲夢·효감孝感 등의 시와 현의 지역. 
中国歷史大辞典, 3195쪽.
183) 향자만香耔晩: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올메벼에 대해 “덕안부德安府에서 생산된다. 
맛이 향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사곡((艹/査)穀, 물에 떠 있는 곡식)’이라 부
르기도 한다. 심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씨앗을 물에 담그거나 모내기를 할 필요는 없다. 다
만 논을 갈고 논에 씨앗을 뿌려도 50~60일이면 결실이 된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 수
해를 입었을 때 물이 빠지면 다른 곡식을 심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벼를 많이 심는다. 
그러나 평지의 논이라야지 산지에서는 많이 심을 수 없다. 產德安府.以味香故名,又名(艹/査)
穀.其種法,不必浸種分秧,但耕田下子,五六十日可實.湖人被水害者,水退,不遑他穀,故多布此.然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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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재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안西安184)의 안남조安南早185)와 태평太平186)
의 육십선六十秈187)은 가뭄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송강松江188)의 오구도烏口
稻189)와 산음山陰190)의 요수백料水白191)은 장마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혜안
惠安192)의 오망도烏芒稻193)와 청주靑州194)의 해도海稻195)는 소금기를 싫어하지 
須平田,山原不多藝.”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1쪽.
184) 서안西安: 지금의 절강성 구주衢州시. 中国歷史大辞典, 973쪽.
185) 안남조安南早: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올벼에 대해 “서안현西安縣에서 생산되고, 가
뭄에 가장 잘 견딘다. 또 한 종이 있으니 포릉浦稜이라고 한다. 產西安縣,最耐旱.又有一種,
曰浦稜.”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5쪽.
186) 태평太平: 광서성廣西省 숭좌현崇左縣 북쪽 지역. 中国历史大辞典, 398쪽, ‘太平府’ 조의 ②
를 따름.
187) 육십선六十秈: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올메벼에 대해, 황성증黃省曾의 이생옥경理生
玉鏡에 나오는 ‘점성도占城稻’ 조를 옮기면서 이 품종의 일종이라 했다. 이생옥경 원문
은 理生玉鏡稻品 卷1(叢書集成初編 1469, 1~5쪽)에 나온다. 이하 동일. “송 진종(眞宗, 
997~1022 재위)이 점성국에 사신을 보내 진귀한 보물과 바꾸어 오게 하여 백성들에게 보
급한 것이다. 밥을 지으면 조금 단단하다. 태평太平에는 ‘60일 올벼[六十日秈]’를 ‘타리귀
拖犂歸’라고 한다. 또 ‘적홍색 올벼’와 ‘100일 올벼’가 있으니 이들은 모두 껍질은 희고 까
끄라기가 없다. 宋氏使占城,珍寶易之,以給於民者,作飯,則差硬.在太平,六十日秈謂之拖犂歸,有
赤紅秈,有百日秈,俱白稃而無芒.”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1쪽. 
   점성도는 점성국占城國에서 온 벼라는 뜻인데, 점성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동해안지역을 차
지했던 임읍국林邑國의 후대 명칭으로, 참파(占波, Campa)라고도 한다. 지금의 베트남 남부 지
역이다. 大漢和辭典 2, 612~613쪽; 中国历史大辞典, 747쪽.
188) 송강松江: 지금의 오송강吳淞江. 옛날 오吳 지역. 中国历史大辞典, 1752쪽.
189) 오구도烏口稻: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두 번째 모내기를 하면 늦게 
익는다. 송강에서는 색이 검고 무논이나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다. 또 ‘냉수결冷水結’이라
고 부른다. 벼의 하급 품종이다. 再蒔,晩熟.在松江,色黑而能水與寒.又謂之冷水結.是爲稻之下
品.”는 이생옥경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7쪽.
190) 산음山陰: 회계산會稽山 북쪽[陰]에 위치한 현이었으며, 산음현의 동쪽에 있었던 회계현과 함
께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로 병합되었다. 中国历史大辞典, 1113쪽.
191) 요수백料水白: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산음山陰 등지에서 생산된다. 
매년 심한 장마를 만났을 때에도 갑자기 자라나서 물 밖까지 나올 수 있다. 產山陰等地.歲
遇甚潦,輒能長出水上.”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1쪽.
192) 혜안惠安: 복건성 진강晉江현 동북쪽. 大漢和辭典 4, 1089쪽.
193) 오망도烏芒稻: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혜안현에서 생산된다. 물에 담
가 껍질이 약간 터진 뒤 물에 던져야 발아가 되어 싹이 밀고 나오며, 청만도(靑晩稻, 혜안
에서 나며 바람과 홍수 및 가뭄을 잘 견디며 소금기도 이길 수 있어 태전에서 많이 심는다. 임
원경제지 본리지 2, 483쪽)와 같은 시기에 익는다. 소금기가 있는 땅 가운데 더욱 짠 곳에
서 잘 자란다. 껍질이 거칠고 두텁고, 맛은 시고 떫으며 향기롭지 않다. 產惠安縣.漬甲微坼
投水乃發芽抽苗,與靑晩同熟.鹵地之尤鹹者宜之.殼粗厚,味酸澁不香.”는 직성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84쪽.
194) 청주靑州: 지금의 산동성 덕주德州시·평원平原현·고당高唐현 동쪽, 하북성 오교吳橋현·산동성 
마협하馬頰河 남쪽, 제남濟南·임구臨朐·안구安丘·즉묵卽墨·내양萊陽 등의 시와 현 북쪽에 위치한 
지역. 中国歷史大辞典, 1714쪽.
195) 해도海稻: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늦메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성지서의 글을 소
개했다. “청주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곳으로, 마른 곳이나 습한 곳 모두 이 벼를 재배하기
- 291 -





3.3.6. 조의 경우, 같은 조라도 주곡朱轂·고거황高居黃 등 여러 종은 일찍 익고 
가뭄에 잘 견딥니다. 타거墮車·하마간下馬看 등 여러 종은 바람에 잘 견디고 참
새에게 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엽청竹葉靑·죽근청竹根靑 등 여러 종은 늦게 익
고 벌레를 잘 견딥니다.197) 
粟一也而朱轂·高居黃等諸種,早熟耐旱;墮車·下馬看·等諸種,耐風免雀㬥;竹葉靑·竹根
靑等諸種,晩熟不畏蟲.
3.3.7. 콩의 경우, 같은 콩이라도 완두·강두(동부)는 메뚜기도 피해를 주지 못합
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곡물의 비슷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너무 많아 손으
로 다 꼽을 수 없습니다.198)
豆一也而豌199)豆·豇豆,蝗不能災.引伸觸類,指不勝屈.
에 좋다. 씨를 뿌려 싹이 나고 4, 5차례 김매기를 해주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확을 기
다릴 수 있다. 다만 비와 햇빛이 제 때에 맞으면 1묘당 5~6석을 수확하고, 좀 못미치면 
4~5석을 거두어들인다. 가을걷이 때 농가에서 찧은 쌀을 멀리 내다 팔아 높은 값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물고기나 소금을 파는 이익에 견줄 만하다. 강남의 논 같은 경우는 비록 
순전히 벼만을 재배한다고 하지만 일이 많아 고생스럽다. 농부들은 1년 내내 굳은살이 배
고 진흙탕에 살지만, 수확량은 도리어 적어서 1묘당 많게는 2~3석에서 적게는 1~2석 정
도 된다. 그러니, 일은 그 반만 하면서도 이익이 배가 되는 ‘해도’ 품종재배만 못하다. 靑州
海上斥鹵原濕之地,皆宜此稻.播種苗出,耘過四五遍,卽坐而待穫.但雨暘以時,每畝可收五六石,次
四五石.秋收,見戶舂米貿遷,得高價,可比魚鹽.若江南水田,雖純藝稻,然功多作苦.農夫經歲胼胝泥
淖之中,收入反薄,畝多二三石,次一二石,不如此中海稻,功半而利倍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9쪽.
196) 태전埭田: 태埭는 강 유역의 물살이 센 곳에 소나 사람의 힘으로 배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
기 위해 쌓아놓은 둑이다. 敎學大漢韓辭典, 672쪽. 이렇게 강이나 해안처럼 물에 가까운 곳에 
제방으로 막고 만든 농지를 태전이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97) 조의 품종에 대해서는 齊民要術 卷1 ｢種穀｣ 第3(齊民要術校釋, 61쪽); 農政全書 卷25 
｢種藝｣ ‘穀部 上’(農政全書校注, 620쪽)에 소개되어 있다.
198) 3.3.3부터 여기까지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3~584쪽; 杏蒲志 卷5 ｢五害攷｣(農書
36에는 없음)에 주로 나오며 벼의 품종에 대해서는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68~484쪽; 杏蒲
志 卷4 ｢穀名攷｣(農書 36, 226~231쪽)의 내용 중 일부를 취했다.
199) 豌: 의상경계책 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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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제 생각으로는 매년 절사(節使, 중국에 보낸 정례적인 사신)가 갈 때, 비
싸도 아까워 말고 여러 방면에서 이런 종자를 구입한 뒤 제 방법대로 파종하고 
가꾸어 점차 퍼뜨리면 한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
니 서로 새 종자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기를 귀찮게 여기지 않는 일도 재해와 흉
년을 구제하는 한 방도입니다.
臣謂每歲節使之行,不惜重價,多方購求,按法蒔藝,轉相傳種,則不過一二年,人享其利,不
煩勸相,亦救災荒之一道也.
3.3.9. 어떤 이는 우리 동국의 풍토가 중국과 같지 않다고 의심합니다만,200) 저
는 풍토의 알맞음에는 본래 한 번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이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귤·유자·여지荔支 같은 부류처럼 추위를 싫어하고 더위를 좋아하는 종이 
아니라면, 모두 여기저기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풍토로만 풀이하려는 일은 




200)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85쪽; 杏蒲志 卷5 ｢五害攷｣(農書 36에는 없음)에 같은 구절이 
있다.
201) 이 단락은 서광계의 농정전서에 나온 다음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토의土宜가 고정불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진실로 후세의 게으른 벼슬아치나 한가롭게 노는 백성이나 도적질하며 일 하지 않는 자들의 핑
계일 뿐이다. 옛날부터 시금치[頗稜]․석류[安石榴]․해당海棠․마늘[蒜] 같은 채소나 과일은 외국에
서 들어온 것들이 많다. 지금 생강[薑]․올방개[荸薺] 따위를 북방에 옮겨 심고 재배하여, 그 종
자가 아주 성대해졌으나, 이것도 예전에는 이른바 토의가 맞지 않은 것들이었다. 무릇 지방에 없
는 종자들은 모두 예전부터 없었던 것이거나, 혹 있었다 하더라도 우연히 종자가 끊어진 것들이
다. 만약 힘을 다하여 심고 기른다면 알맞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알맞지 않은 경
우, 혹 이는 천시天時에 합치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지극하지 못한 탓일 뿐이다. 시도를 해 보아
야지, 헛소리로 일삼아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가운데에도 알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는 
온도가 작물의 생태와 안 맞아 천기天氣가 끊어진 것이지 땅과는 관계가 없다. 가령 여지荔枝․용
안龍眼은 오령(강서·호남·광동·광서 등 4성 사이에 있는 큰 산령)을 넘을 수 없고, 귤橘․유자[柚]․
오렌지[橙]․감柑은 회수淮水를 건널 수 없다. 저 난蘭․말리茉莉 같은 종류는 수 백 가지 중에 한





卷2 ｢農本｣(農政全書校注, 42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323~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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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곧 우리 동국의 곡식과 채소의 여러 종으로 말하자면, 참깨[胡麻]는 대
완국大宛國202)에서 왔고, 점도占稻는 점성국占城國에서 왔고, 수수[薥黍]는 아
랍[回回]에서 왔고,203) 수박[西瓜]은 서역에서 왔고, 고구마[甘藷]는 필리핀[呂
宋]204)에서 왔고, 면화는 남번南番205)에서 왔습니다. 이런 곳이 남북으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어찌 수 만 리만 되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종자를 전해 번식한 




3.3.11. 옛날 송 태종(976~997)은 조칙을 내려 강남 백성은 벼 이외의 여러 곡
식을 재배하고, 강북 백성은 벼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207) 송 진종(眞宗, 
997~1022 재위)은 점성도가 가뭄에 잘 견디고 서천(西天, 인도) 중인도[中印
度] 땅에서 녹두가 알이 많고 낟알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신을 




3.3.12. ‘황제의 나라 명[皇明]’210)의 태학사였던 구준丘濬211)이 지은 대학연의
202) 대완국大宛國: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 북서쪽 페르가나(Ferghana) 분지에 있는 나라.
203) 참깨, 점도, 수수에 대해서는 행포지·본리지에서 중국의 품종을 소개하기 위한 서설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사례로 나온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68쪽.
204) 필리핀[呂宋]: ‘呂宋’은 필리핀 군도 북단의 가장 큰 섬인 루존(Luzon)이다.
205) 남번南番: 중국 남쪽의 변방 국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으나,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라고 알
려져 있다.
206) 蜀: 의상경계책 薥.
207) “言者謂:‘江北之民雜植諸穀,江南專種秔稻.雖土風各有所宜,至於參植以防水旱,亦古之制.’於是,詔江
南兩浙·荆湖嶺南·福建諸州長吏勸民益種諸穀民乏粟麥黍豆種者,於淮北州郡給之.江北諸州亦令就水廣
種秔稻,並免其租.” 宋史 巻173 ｢食貨志｣ 第126 ‘食貨’ 上1.
208) 전운사轉運司: 당·송·명 때 조세나 식량의 운송을 맡아보던 관청.
209) 송 진종의 이야기는 본리지·행포지에서 湘山野錄 卷下의 기사(임원경제지 본리지 2, 
549쪽; 杏蒲志 卷4 ｢穀名攷｣(農書 36, 259~260쪽))에 나오며, 宋史 巻173 ｢食貨志｣ 第
126 ‘食貨’ 上1에도 실려 있다.
210) ‘황제의 나라 명[皇明]’: 서유구가 글을 쓴 시기는 명이 이미 멸망하고 청이 융성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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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大學衍義補에서는 송 황제들의 이 일들을 지칭하여 위대한 주역의,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루고 천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와[裁成輔相] 백성을 다스
린다.’212)는 뜻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213) 저는 이런 설명이 너무 지나치다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皇明214)太學士丘濬作大學衍義補,稱宋帝此擧,有合於大易‘裁成輔相以215)左右民’之
義.臣嘗疑其說之太過.
3.3.13. 그런데 과거 정종(正宗, 정조) 무오년(1798)에 호남 지방에 여름 가뭄이 
들어 모내기 시기를 놓치자 조정에서는 메밀을 대신 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전에 벼를 심었던 땅의 7/10에 모두 메밀을 파종했습니다.216) 
往在□先朝戊午,湖南夏旱,揷秧愆期,□朝令代播蕎麥.從古漑種之田217),什七皆蕎麥也.
3.3.14. 얼마 뒤 복추지교伏秋之交218)에 장마가 다시 와서 장단지까지 빠질 정도
그런데 명을 굳이 ‘황명’皇明으로 표현하고 존경의 뜻으로 한 칸을 띄어쓰기까지 한 이유는 당시
까지 지속된 소중화小中華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명의 정통성을 완전히 저
버리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배경을 암시해 주기 위해 ‘황명’을 ‘황제의 나라 명’으로 풀
었으며 이후의 ‘皇明’은 그냥 ‘명’으로 옮길 것이다.
211) 구준(丘濬, 1421~1495): 명 중기의 학자. 광동성 경산瓊山 사람이다. 주자학에 정통했고 저
서로는 大學衍義補, 家禮儀節 등이 있다.
212) 이 말은 周易 ｢泰卦｣의 다음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象曰: ‘天地交, 泰. 后以, 財(裁)成天地
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課,書其勸相之數,其地昔無而今有有成效者加以官賞.” 丘濬, 大學衍義補 卷14 ｢治國平天下之要｣ 
‘制民之産’;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72쪽.
214) 명나라를 皇明으로 존칭함과 동시에 한 칸을 띄어 쓴 것은 여전히 명에 대한 존주尊周 의식
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청에 대해서는 피(彼, 저들)라고 하여 정통성을 인
정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215) 以: 행포지 似.
216) 화성에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조실록 22년(1798) 6/5. 염정섭, ｢18세기 말 華城府 수
리시설 축조와 屯田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89쪽 참조.
217) 從古漑種之田: 행포지·본리지 余時守淳昌郡躬行阡陌勸相其役從古水種之地.
218) 복추지교伏秋之交: 중국에서 하천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를 도신(桃汛, 청명 후 20일 간)·복
신(伏汛, 도신에서 입추 사이)·추신(秋汛, 입추에서 상강 사이)의 삼신三汛으로 표현한다. 복추지
교는 복신과 추신의 사이, 곧 여름에서 가을 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이다. 大漢和辭典 6, 
324쪽; 앞의 책 1, 658쪽; 앞의 책 8, 544쪽. 복추지간伏秋之間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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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밭두둑에 물이 깊어지자, 장마로 인한 메밀의 병이 가뭄으로 인한 메벼나 찰
벼의 병보다 훨씬 심하여 남도 사람들이 결국 굶주림을 하소연했습니다. 아마 대




3.3.15. 만약 산음의 요수백처럼 물에 잘 견디거나 덕안의 향자만처럼 늦게 파종
해도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얻었다면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221)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좋은 품종을 널리 사들이는 일이 가뭄의 재난을 극복하는 제
일의 급선무이고, 송 황제들의 일화를 재성보상裁成輔相이라 평가한다 해도 지나
치지 않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222)
苟得耐水如山陰之料水白,晩蒔而可食如德安之香耔晩,223)豈有是也?始知224)廣購嘉種
爲救災荒之第一急務,而宋帝之事,雖謂之裁成輔相,非過225)也.
3.3.16. 구준의 말에서 또 “마땅히 송 황제들의 이 같은 의도를 본받아 백성들에
게 여러 곡식을 섞어 재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들의 근무를 평가할 때는 이
렇게 백성들을 독려한 횟수를 적고, 그 가운데 예전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생긴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226)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근무 업적을 
219) 復: 행포지·본리지 又.
220) 飢: 행포지·본리지 饑.
221) 본리지·행포지에서는 이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곡식 종자
는 이름과 품종이 비록 많으나 씨앗 뿌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이는 시기는 실제로 그다지 서로 멀
지 않다. 그 가운데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은 메밀과 녹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종 가운데 어떤 것은 마른 땅을 좋아하고 습한 땅을 싫어하며, 어떤 것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
라고 비옥한 땅을 꺼려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벌렸으니, 일은 일대로 했어도 
거두어들인 것은 없다. 吾東穀種,名品雖繁,其實則播耨收穫之期,不甚相遠.其晚蒔而可食者,只有蕎麥
與綠豆耳.然二種或喜燥而惡濕,或宜塉而忌肥,冒昧而作事,宜其勞而無功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9쪽.
222) 이 단락을 포함한 앞의 세 단락은 임원경제지 본리지 2, 598~599쪽; 杏蒲志 卷5 ｢五害
攷｣에 나온다.
223) 得耐水∼香耔晩: 행포지·본리지 能預購中州之異種如德安之香秄晚通州之六十日【俱稻名七
月可蒔】.
224) 始知: 행포지·본리지 故.
225) 而宋帝∼非過: 행포지·본리지 없음.
226) 위에 소개된 대학연의보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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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이전 군주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찾을 수 있고, 명 신하의 훌륭한 제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하께서 마음과 뜻을 깊이 간직하시어 송 황제들
이 독차지한 미명美名을 먼 옛일로만 만들지 마시고, 구준의 말이 후대에 헛된 





제3강의 제3목은 좋은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서유구는 좋은 종
자의 확보가 재해를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대책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는 먼저 
기후를 예측하는 일의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에 적어도 한 곡식이라도 
실패를 면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단일 작물의 실패에 대비해서 성질이 
다른 곡물을 혼종混種, 즉 섞어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곡식 품종
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해야 함은 물론이었다. 그는 실제로 품종의 다양성의 실례
를 쌀(10종)과 조(6종)와 콩(2종) 세 가지 곡식으로 설명했다.(3.3.1~7) 그가 명
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했던 품종은 모두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
다. 
품종의 중요성을 터득한 서유구는 조선의 농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농서나 지
리지 등을 살펴 조선에서 이용할 만한 품종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의 행포지와 본리지에는 각각 한 권 
분량으로 곡식 품종을 정리한 ｢곡식 명칭 고찰[穀名攷]｣이 수록되어 있다. 행포
지의 한 권(권4, 오사카나카노시마부립도서관 소장본)은 본리지 한 권(권7)에 
그대로 옮겨졌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의 곡식 품종을 소개한 문헌 중에서 가장 많
은 품종과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벼 171종(69)227), 기장 15종(6), 
조 53종(32), 보리 16종(10), 밀 7종(3), 콩 46종(14), 팥 11종(11) 등을 포함한 
모든 곡류가 제시되었고, 부록에 야생 곡식 17종도 싣고 있다. 벼는 조선종과 중
국벼를 올벼·중생벼·늦벼·이모작벼·찰벼·밭벼 등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품종의 세
부 내용에서는 각 품종의 한글 명칭과 함께 생김새, 생태적 특성을 수록했다. 서
유구는 여기서 조선의 서적으로 농서인 금양잡록과 동의보감·증보산림경제
를 참조했고 자신이 새로 상당량의 품종을 추가하기도 했다.228) 중국 서적으로는 
광지廣志·직성지서直省志書·서안현지瑞安縣志 같은 지리서와 이생옥경理
生玉鏡·군방보群芳譜·기가격물편幾暇格物編 같은 박물서의 지식이 반영되었
다.229)
이 제3목에서는 자신의 저술 행포지·본리지에서 소개한 품종 중 중국 품
227) 괄호 안의 숫자는 조선의 품종이다. 이하 같음.
228) 서유구가 새로 추가한 종은 올벼 12종, 중생벼 3종, 늦벼 11종, 찰벼 6종, 밭벼 2종, 조 10
종, 차조 8종, 수수 4종, 피 1종, 보리 6종, 밀 1종, 콩 6종, 팥 3종 등이다.
229)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439~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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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을 이야기했다. 조선 품종의 경우 품종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230) 그리하여 서유구는 다양한 중국의 곡물 품종을 매년 정례적인 사절단
이 갈 때 값을 불문하고 사와서 조선에 퍼뜨리자고 주장했다.(3.3.8) 여기에 덧붙
여 그는 중국 품종은 조선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 즉 ‘풍토불의론
風土不宜論’을 가지고 새 품종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폈
다.231) 서유구는 귤·유자·여지 등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 몇 가지를 제외하면 
풍토가 알맞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는 식물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참깨·점도占
稻·수수·수박·고구마·면화 같은 외래종이 조선에서도 번식한 점을 보면 다른 종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3.3.9~10)
서유구는 또한 조선에서의 실농 사례를 들며 품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
다. 그는 정조 때(1798)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못하자 논에 메밀을 대신 파종
[代播]하라는 조정의 지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일을 경험하고서 좋은 품종 
구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대파 지시가 있었을 때 서유구는 순창군수로서 조정
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얼마 뒤 장마가 지면서 메밀 농사는 실패했던 것
이다.232) 이로 인해 그는 대파를 하더라도 곡물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물에 잘 견디거나 늦게 파종해도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재배했다면 재해
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3.3.13~15)
명나라의 태학사였던 구준(丘濬, 1421~1495)의 혼종설混種說에 영향을 받은 
제3목에서는 혼종을 농민이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이를 재배하도록 백성을 독려하고, 새로운 혼종 농법을 보급하는 일을 
지방관의 주요한 근무 실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3.16) 제2목에서 중
농 정책의 정확한 시행을 강조했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 수령이 구체적인 
농법을 잘 터득하는 일이 백성을 책임 있게 이끄는 일이기에 근무 태도를 평가
하는 데서도 이런 태도들이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했다. 이상에서 종자 구입과 혼
종의 장려 사업을 건의한 제3목 역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농정 담론
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0) “우리나라의 곡식 종자는 이름과 품종이 비록 많으나 씨앗 뿌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이는 시기
는 실제로 그다지 서로 멀지 않다. 그 가운데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은 메밀과 녹두만 
있을 뿐이다. 吾東穀種,名品雖繁,其實則播耨收穫之期,不甚相遠.其晚蒔而可食者,只有蕎麥與綠豆耳.”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의 책, 599쪽.
231) 풍토불의론에 대한 서유구와 서호수와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2.5절 참조.
232)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598~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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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제4목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역주
3.4.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다
3.4.1. 넷째는 수리를 진흥시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四曰興水利以虞旱澇.
3.4.2. 제가 듣기로 물이 땅에 있음은 사람에게 혈기와 진액이 있음과 같다고 합
니다.233) 막히면 병이고, 터지거나 넘치면 병이고, 마르면 병입니다. 한 순간이라





3.4.3. 그러므로 치수治水하는 법은 소통[疏·導]이요, 물막이[防·衛]요, 저장[瀦·
蓄]이요, 양 조절[節·宣]입니다. 도랑을 준설하고 하천을 여는 일은 소통을 위함
이요, 방죽[圩]234)은 작게 하고 제방[埽]235)은 크게 하는 일은 물막이를 위함이
요, 못이나 저수지나 호수는 저장을 위함이요, 둑의 수문과 수차[車戽]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치수의 큰 줄거리와 큰 항목은 이 4가지를 벗어나지 




233)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1쪽; 農政全書 卷12 ｢水利｣ ‘總論’(農政全書校注, 281쪽)에 비
슷한 내용이 있다.
234) 방죽[圩]: 수면보다 낮은 논밭의 주위에 쌓은 둑.
235) 제방[埽]: 埽(소)는 대나무를 엮은 포대 속에 흙을 채운 호안護岸 공사의 재료인데, 이를 주로 
황하 주변의 제방을 쌓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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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제1무: 도랑과 하천(소통이 없음)
3.4.4. 먼저, 없는 것을 말씀드린 뒤 있는 것을 언급해보겠습니다. 논자들은 모두 
우리 동국에는 물난리[河患]가 없다고 말합니다만, 저만 유독 물난리가 없는 곳




3.4.5. 우 임금이 치수하실 때는 도랑[溝洫]을 내는 데 온힘을 다 쓰셨습니다. 
이는 다만 논밭을 손질하여 파종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물의 세력을 분산시킴으
로써 강물에 가세하여 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용周用236)




3.4.6. 후대로 내려와 도랑[溝洫] 제도가 없어지면서 물난리가 가끔 일어났습니
다. 가끔 일어나는 물난리 때문에 치수에 대한 고려가 깊어졌습니다. 정국鄭
國240)과 사기史起241)가 앞서서,242) 문옹文翁243)과 백공白公244)이 그 뒤에 치수
236) 주용(周用, 1476~1574): 명明 오강吳江 사람. 1543년(가정 22) 하도河道를 총괄하여 관리하
고, ｢理河事宜疏｣를 올렸다. 그 소는 明經世文編 146｢周恭肅集｣에 보인다. 農政全書校注, 
414쪽 주66.
237) 본리지에서는 서광계의 ｢용수소用水疏｣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 “周用曰:‘使天下人人治田,
則人人治河也.’”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5쪽.
238) 乂: ‘治’의 뜻.
239) 助河爲虐: 하천을 도와 화란을 더함.
240) 정국鄭國: 전국시대 한韓나라 사람으로 수리水利 전문가이다. 진秦나라의 국력을 피폐시키고 
진나라가 한韓을 정벌하지 못하게 하도록, 진나라에 경수涇水의 동쪽을 끌어들여 북쪽 낙수洛水
로 수로를 뚫을 것을 건의하여 채택시켰다. 그 결과 관중關中은 비옥한 곳이 되어 흉년이 없고 
진秦은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 수로를 정국거鄭國渠라고 한다. 史記 卷29 ｢河渠書｣ 第7에 그
의 사적이 자세하다.
241) 사기史起: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양왕襄王 때 업령鄴令에 임명되었다. 장수漳水를 끌어
들여서 업전鄴田에 관개하여 하내河內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백성이 노래로 칭송하였다.
242) 도랑[溝洫] 제도가 없어지면서 준거(浚渠, 깊은 도랑)를 설치했던 정국과 사기에 대해서는 
본리지에서 박지원의 과농소초를 통해 소개했고(임원경제지 본리지 1, 262쪽), 문옹과 백
공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보전洑田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포지의 글을 인용했다(임
원경제지 본리지 1,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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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는데, 5리마다 세로 방향으로 포浦를 만들고, 10리마다 가로 방향으로 당塘
을 만들었으니, 성난 기세로 무너뜨리는 물의 세력을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降及後世,溝洫廢而河患種種然.惟其種種也,故慮水也深.鄭·史在前,文·白在後,五里一縱
浦,十里一橫塘,而亦足以制其虓怒决裂之威.
3.4.7. 동국 사람들은 물난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치수에 대한 고려에 소홀
하고 땅을 아끼는 데 익숙합니다. 도랑에 땅을 뺏기지 않으려는 풍속은 중국보다 
열 배나 강합니다. 논의 경우 물 대는 도랑[渠]은 100리에 하나나 있을 정도이
고245) 너비도 몇 척을 넘지 않습니다. 밭의 경우 밭두둑만 죽 펼쳐져 있을 뿐 도
무지 실도랑 하나 없습니다. 농부(소작인?)가 쟁기로 밭의 사방을 둘러 두둑을 





3.4.8. 이렇다 보니 몇 달만 가물면 10리의 들판에서 물 한 바가지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고, 10일만 장마져 물에 잠기면 논밭 물과 도랑물이 콸콸거리며 사방
으로 넘쳐서 모두가 물에 잠기고 흙이 떨어져나가는 세력을 만들기에 충분합니
다. 오직 물가의 논밭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數月旱乾,則十里之坪求涔蹄247)之水而不可得;十日淫澇,則田水行潦狂瀾248)四溢,皆
足以作墊沒壇落之勢,不獨濱河之地爲然也.
243) 문옹(文翁, B.C.156~B.C.101): 전한前漢의 관리로 이름은 당黨이고, 여강군廬江郡 서현舒縣 
사람이다. 경제景帝 때 촉蜀의 군수가 되어 교육을 진작하고 현능한 사람을 선발하였으며 수리
시설을 정비하는 등 공적이 탁월하여 문옹이라 불렸는데, 특히 전유구煎溲口라는 수로를 뚫어 
관개에 힘썼다. 文獻通考 卷6 ｢田賦考｣ 6 ‘水利田’.
244) 백공(白公, ?~?): 한 무제 태시太始 2년(B.C. 95) 섬서성陜西省 관중 지역에 수로 굴착을 건
의한 조중대부趙中大夫이다. 그 수로를 백거白渠라고 일컫는다. 漢書 卷29 ｢溝洫志｣ 第 9.
245) 100리에 하나 꼴로 도랑이 있다는 의견은, 팔도의 보가 2,265곳이었다는 만기요람(1808년)
의 통계 자료를 고려할 때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다. 만계요람에서 제시한 각 지역의 보의 수
는 다음과 같다. 경상도 1,339곳, 전라도 164곳, 충청도 497곳, 평안도 109곳, 황해도 71곳, 함
경도 24곳, 강원도 61곳. 萬機要覽, ｢財用編｣ 5 “堤堰” ‘各道堰洑’.
246) 鰓鰓乎(시시호): 두려워 하는 모양.
247) 涔蹄(잠제): 마소 발자국에 괸 물로, 얼마 되지 않는 수량의 형용어.
248) 狂瀾(광란): 거세게 출렁이는 사나운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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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우 임금께서 치수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구천九川249)을 터서 바다로 빠지
게 한 뒤에 비로소 물길[畎澮]을 준설하여 하천으로 빠지게 했습니다.250) 참으로 
간류는 지류가 흘러가야 할 곳이라, 간류가 막히면 지류는 빠질 곳이 없습니다.
禹之治水必先決九川距251)海,然後始濬畎澮距川.誠以榦流者支流之所歸,榦流閼則支
流無所洩也.
3.4.10. 우리 동국은 산이 많고 들이 적어 산에서 나오는 물은 대개 물살이 빨라 
물소리가 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도끼를 쓰기 때문에 산등성이와 기슭
은 민둥민둥해져 토사가 쉽게 붕괴되면서 날마다 점점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
러다 하천은 높고 논밭은 낮아지는데, 곳곳이 모두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산이 
무너지거나 둑이 터지면 여러 집안의 재산이 모두 모래진흙 속에 파묻혀버립니
다. 오직 장마가 심한 해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我東山多野少,水之出於山者例多激射泙湃之勢.而斧斤日尋252),岡麓童濯,隤土崩沙,日
漸流下.川高田卑,在在皆是.一朝潰決,百家之産盡沒於沙泥之中,不獨甚潦之歲爲然也.
3.4.11. 산골짜기에 가까운 강은 모든 하천에서 모래진흙을 실어 나르고, 바다에 
가까운 강은 조수가 모래진흙을 실어 물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옷을 걷거나 아랫
도리를 벗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이 10리에 1개 꼴로 있습니다. 가물면 배
의 운항을 막을 정도이고, 장마지면 물이 거꾸로 흘러 넘쳐서 곡식이 잠기고, 농




3.4.12. 동국 사람들은 본래 뚫거나 준설하는 기술에 어둡습니다. 한양의 청계천
[廣通橋] 수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6~7리도 못 됩니다. 하지만 전담 기관을 설
249) 구천九川: 구주九州의 큰 하천들.
250) “予決九川距四海,濬畎澮距川.” 尙書注疏 卷4 ｢虞書｣ ‘益稷’.
251) 距: ‘至’의 뜻.
252) 尋: ‘用’의 뜻.
253) 준설이 안 된 현실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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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준설하고, 내탕금[水衡之財]254)을 다 지출하고, 삼영三營255)의 군사들을 




3.4.13. 하물며 백 리나 되는 하천이나 천 리나 되는 강에 대해서는 말할 게 있
겠습니까? 물과 접한 읍 관할 구역에서는 물에 잠길 걱정이 날로 생기면 차라리 
읍을 옮겨 회피하려고 하지, 읍을 옮길 비용으로 마음을 돌려 과감하게 하천 준
설 공사를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모래로 막히는 하류에서는 배의 운항이 막힐 
걱정이 날로 생기면 차라리 공사公私의 선적물이 썩어나가는 꼴을 가만히 앉아 
쳐다보려고 하지, 썩어나간 선적물을 보충할 비용으로 마음을 돌려 얕아진 곳을 




3.4.14. 중국에서 물난리는 오직 하천과 가까운 곳에서만 생깁니다만, 우리나라
는 장소에 관계없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물난리는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
니다만, 우리나라는 해에 관계없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도랑을 준설하
고 하천을 여는 공사가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中國河患,惟近河之地爲然,而我□國則無處不然.中國河患,或百年一有,而我□國則無
歲256)無之.臣所云“我東無濬洫開河之工”者,此之謂也.
3.4.1.2. 제2무: 방죽과 제방(물막이 시설이 없음)
254) 내탕금[水衡之財]: 水衡은 한漢나라 때 세무와 동전 주조를 맡은 관직으로, 황실의 사사로운 
자금을 뜻하기도 한다. 내탕금은 왕실의 재물이다.
255) 삼영三營: 오군영五軍營 가운데 훈련도감(訓練都監, 포수·살수·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 금위
영(禁衛營, 도성 수비), 어영청(御營廳, 북벌 대비) 등의 세 군문軍門.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도감 
대신 총융청(摠戎廳, 북한산성 수비)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3, 247쪽.
256) 歲: 의상경계책 處. 앞의 無處不然과 대비가 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위에서 ‘處’와 ‘歲’를 
대비하여 여러 번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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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제가 듣기로 황하의 제방[埽]은 1000리에 끊임없이 이어졌고, 강남의 
방죽[圩]은 100리에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밖의 물을 막아 안의 논밭
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 피해가 잦은 저지대 논밭이나 물가의 고지대 논밭 
할 것 없이 모두 위안圍岸257)의 유무에 따라 논밭의 존망이 갈립니다. 
臣聞黃河之埽,千里而緜亘,江南之圩,百里而聯屬.皆所以外禦水而內護田也.低鄕患水
之田·高鄕濱水之田皆以圍岸爲存亡.
3.4.16. 그래서 “논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둑[岸]을 만든다”고 말한 것입
니다. 또 “논밭은 있는데 둑이 없다면 논밭이 없는 것과 같고, 둑이 높고 두텁지 
못하면 둑이 없는 것과 같다. 둑이 높고 두터우나 자안(子岸, 보조 둑)이 없다면 
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258) 자안子岸은 성곽에 내성이 있는 것처럼, 
바깥쪽의 둑을 보조하는 시설입니다.259)
故曰“種田先做岸”.又曰“有田無岸,與無田等;岸不高厚,與無岸等;岸高厚而無子岸,與無
岸等”.子岸者,外岸之輔如郭之有內城也.
3.4.17. 저는 우리 동국 논밭에 과연 이런 모양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리 정도 길이의 방죽[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장(丈, 50척) 정도 높이의 둑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조 둑으로 자안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
두 없다면 땅의 높낮이에 맡기고, 하늘의 날씨에 맡기면서 어쩌다 한 번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인재人災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제방[埽]은 





257) 위안圍岸: 농지의 사방을 에워싼 방죽.
258) 앞의 두 인용문은 경귤耿橘의 ｢대흥수리신大興水利申｣에서 위안과 자안 쌓는 법을 설명하는 
곳에 나온다. 農政全書 卷15 ｢水利｣ ‘東南水利’ 下(農政全書校注, 370쪽); 임원경제지 본리
지 1, 250쪽.
259)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의 주석에서 소개한 경귤의 글 뒷부분에 나온다. “子岸者,圍岸之輔也,較
圍岸又卑一二尺.”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52쪽.
260) 十年而一食: 홍수나 가뭄 피해를 당하기 쉬운 논밭이 어쩌다 한 번 농사가 잘 됨. 十年而一得
과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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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제3무: 수문과 수차(양 조절이 없음)
3.4.18. 제가 듣기로 수문을 열고 닫는 일은 쓸 물을 조절하는 일이요, 수차로 
물을 넣거나 빼는 일은 쓸 물로 밭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물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두고, 장마지면 수문을 열어 물을 빼냅니다. 조금 가물거나 조금 장마지면 




3.4.19. 가물면 하천의 물을 끌어다 대주고, 장마지면 논밭의 물을 끌어다 빼냅
니다. 물 댈 때는 만 석[斛]의 물을 10인仞261) 되는 높이까지 올릴 수 있고, 물 




3.4.20. 동국 사람들이 도랑[渠]을 파 물을 댈 때는 통나무를 파내어 통을 만들
고 논밭의 두렁 바닥에 끼워둡니다. 이 통이 모래진흙으로 막히면 물 몇 방울조
차 대지 못하고, 장마로 논밭이 잠기면 물을 빼낼 도리도 없습니다. 이를 수문과 
비교해 보면, 통나무 통은 어긋난 제도입니다.
東人之穿渠灌田也,刳木爲筒,揷在塍底.沙泥窒塞,涓滴不入;潦水沒畦,去之無術.以是而
方之壩牐則爽矣.
3.4.21. 동국 사람들이 물을 끌어올려 가뭄을 구제할 때에도, 용두레[木懸斗]로 
한 번 퍼서 한 번 대는데, 모양은 그네처럼 생겨 웃길 정도로 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낑낑 대도 한 두렁을 적시지 못합니다. 이를 수차와 비교하
면 용두레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제가 “우리 동국에는 수문이나 수차의 활용이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3.4.1.4. 제1유: 저수지(저장 시설은 있음)
3.4.22.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홍주洪州의 
합덕지合德池262)와 제천의 의림지義林池263)와 익산의 황등제호黃登隄湖264)와 김
제의 벽골제호碧骨隄湖265)와 고부古阜의 눌제호訥隄湖266)와 용궁龍宮의 공검지
恭撿池267)와 연안延安의 와룡지卧龍池268)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저
수지들입니다. 이 밖에 크게는 100경에 댈 수 있고, 작게는 10경에 댈 수 있는 
저수지는 바둑판의 바둑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빽빽할 정도로 전국에 널려 있
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논농사 짓는 행위[冒佃]를 금지하는 법률은 법전에 있
262) 홍주의 합덕제: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에 위치하였던 저수지. 1764년(영조 44) 준설 
및 보수공사를 했고, 1778년, 1792년에도 수축하였다. 합덕 평야를 관개하던 젖줄이었으나 
1964년 예당지禮唐池가 준공됨에 따라 관개용수량이 충분하여 이해에 합덕지는 폐지하고 현재
는 농경지로 개답하였다. 폐지 전 제방 둘레는 9km, 길이는 1780m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24, 414쪽.
263) 제천 의림지: 충북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저수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 
시대 삼대 수리 시설의 하나이다. 세종 때 수축한 기록이 있고, 제방 길이는 530척, 둘레는 
5805척, 관개면적이 400결結이 된다고 했다. 여러 번 보수, 증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548쪽.
264) 익산의 황등제호黃登隄湖: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던 저수지. 동국문헌비고에 “길이 900
보, 둘레 20리[長九百步,周二十里]”라는 기록이 있는데, 축조 연대는 미상이다. 벽골제, 눌제호
와 함께 호남의 3대 저수지[國中三湖]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 말기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일제 
때 증축하여 활용했으나 지금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457쪽.
265) 김제 벽골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扶梁面 월승리月升里에 있었던 저수지. 백제 비류왕比流王 
27년(330)에 축조되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韓國漢字語辭典 권3, 599쪽.
266) 고부古阜의 눌제호訥隄湖: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었던 백제 때의 저수지. 축조 연대는 미상
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적조古蹟條｣에는 1530년(중종 25) “눌지는 군의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농지가 되었다. 訥池在郡西,今廢爲田.”고 적혀 있다. 이후 개축했다가 
다시 1873년(고종 10)에 폐쇄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928~929쪽.
267) 용궁龍宮 공검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저수지.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규모는 주변이 모두 논으로 개답되고, 만수시 약 1천평 정도의 작은 
규모만 남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731쪽. 용궁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지역에 있었
던 현으로, 상주목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주 대신 용궁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268) 연안의 와룡지卧龍池: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남쪽 12km 지점에 있었던 저수지. 남대지南大
池라고도 한다. 언제 축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동국문헌비고에 둘레가 20
리 102보(8km)라 했으나 제방의 길이나 몽리면적은 미상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남대지
는 이제 모두 막혔다”고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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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수지를 수리하고 만드는 행정 사항은 규정에 상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3.4.23. 그러나 저수지의 용도는 저수와 배수일 뿐입니다. 저수와 배수 효과를 
관리하는 것은 수문과 수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문과 수차의 제도에 대해 동국 
사람들이 본래 어둡다면 이 저수와 배수는 모두 법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수와 
배수에 모두 법도가 없다면 이는 저수지가 없는 것입니다.
然陂池之爲用,瀦與洩是已.司瀦洩之功者壩牐車戽是已,而壩牐車戽之制,東人之素昧,
則是瀦與洩俱無法也.瀦與洩俱無法,則是無陂池也.
3.4.24. 더욱이 세월이 더욱 오래 되자 막힘 현상이 훨씬 심해져 여기에 침범하
여 궁장宮莊269)을 만들기도 하고, 영둔營屯270)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줄풀이나 
줄뿌리 등 물풀이 우거지고 물기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도 없는 거




3.4.25. 대개 물이란 모이면 해가 되고 흩어지면 이익이 되며, 버리면 해가 되고 
사용하면 이익이 됩니다. 동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
았다가 해를 당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버렸다가 해를 당합니다. 
가뭄과 장마에 대비가 없기에 흉년이 반복됩니다.
大抵水之爲物也,聚之則爲害,播之則爲利;棄之則爲害,用之則爲利.東人不知所以播之,
故聚而爲害;不知所以用之,故棄而爲害.旱澇無備,飢荒洊仍.
269) 궁장宮莊: 각 궁방(宮房, 왕실의 직계 집안)에 소속된 토지. 궁장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
270) 영둔營屯: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 군영이나 감영)에 경비 충당을 위해 나눠 준 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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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저는 멀리 옛 일을 끌어다 쓸 겨를이 없이 바로 6~7년 전의 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271) 갑술년(1814)에 전국이 가물 때 천 리가 황무지였는데, 이는 
버리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해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만약 평소에 물을 저장해 
두고 적당히 조절하여 사용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臣不暇遠引古昔,卽以六七年來言之.甲戌八路之旱,汚萊千里,此由棄之而不用之害也.
苟其瀦蓄有素而節宣得宜,則豈有是也?
3.4.27. 또한 작년 여름 호서 지방의 홍수272)로 언덕이 계곡이 되고 계곡이 언덕
이 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모으기만 하고 흩어지게 하지 않은 해로 말미암




3.4.28. 세금 감면[撿放]의 양은 징수한 세금의 10배나 되는데도 오히려 불모지
에 세금을 매깁니다. 구휼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하라는 전하의 말씀이 날마다 군
과 읍에 하달되지만, 구렁텅이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려는 걱정은 없습니다. 조정
과 백성이 궁핍하고 산업이 피폐하기 때문에, 호조의 경상비[經用]는 수입이 지
출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관리들의 봉급을 빌려다가 지급하려 합니다. 중앙과 지
방의 회계를 담당하는 신하는 쪼들려 안달하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만 방법
이 없습니다. 만일 사방 수 천 리 규모의 홍수나 가뭄이 다시 생긴다면 유랑자들





271)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은 의상경계책의 저술 연도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갑술년(1814)’과 ‘작년 여름(1819)’이라는 말을 통해 1820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29. 어떻게 뒷날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 지금의 방도로 삼아야 합니까? 오
로지 수리를 진흥시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수리를 진흥
시키는 방법 또한 소통과, 물막이와, 저장과, 조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何以善後爲今之道?惟有興水利而使澇旱有備而已.興水利之方又不過曰疏導·防衛·瀦
蓄·節宣而已.
3.4.30. 마땅히 묘당에 명령하여 자격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수리에 통달한 자 
3~5인을 급히 뽑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변사에 사무국을 개설하고 재상 
급에서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로를 개통하거나 준설하
는 법, 둑이나 방죽 쌓는 법, 수문을 설치하는 법을 연구하게 하여, 그 성과로 수
형감水衡監273)으로 하여금 기구나 기계를 제작하게 하소서. 준설삽[濬鍤]·용조
(龍爪, 흙을 파는 기구) 등의 기구와 용골차龍骨車·통차筒車·용미차龍尾車·옥형차
玉衡車·항승차恒升車 등의 수차가 그것들입니다.
宜令□廟堂不拘資格,急選通曉水利者三五人,開局於籌司,而宰相領其事.講究開挑·圍
築·閘竇之法,仍令水衡監造器械,如濬鍤龍爪等器·龍骨筒車龍尾玉衡恒升等車.
3.4.31. 준설삽이란 보습을 끼워 농사지을 곳에 도랑을 사이사이에 내는 기구입
니다. 용조란 닻줄을 매달아 하천에서 모래를 긁어내는 기구입니다. 용골차·용미
차란 하천처럼, 흐르는 물에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수차입니다. 옥형차·항승차
란 우물이나 샘처럼, 고인 물에서 물을 흡입하여 끌어올리는 수차입니다.
濬鍤者,所以套鑱而間溝於田作者也;龍爪者,所以繫纜而爬沙於江河者也;龍骨·龍尾,用
之於江河而挈水者也;玉衡·恒升,用之於井泉而吸水者也.
3.4.32. 기구와 수차가 준비되면 먼저 서울의 수 십 리 안팎에서 시험합니다. 한
강 상하류에서 급히 소통시키거나 준설해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서빙고 아래·
노량진 위가 한 곳이고, 노량진 아래·용산 위가 한 곳이고, 양화나루 아래·행주 
아래가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옅은 여울이 있습니다.
器械旣備,先試之京師數十里內外之地.漢江上下流之急宜疏濬者三:西氷庫之下·鷺梁之
273) 수형감水衡監: 산림과 천택川澤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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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鷺梁之下·龍山之上,楊花渡之下·幸州之下.俱有淺灘.
3.4.33. 양화나루 아래 염창항鹽倉項이라는 곳은 배 운항을 막는 문제가 더욱 심
각합니다. 마땅히 송나라 사람의 ‘손으로 긁어 물에 실어 보내기[搔乘]’, ‘침전물
을 채취하여 제거하기[撈剪]’, ‘휘저어 흘러가게 하기[盤弔]’, ‘물길을 열고 치기
[開挑]’274)의 방법으로 준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용조를 사용하
여 모래진흙을 긁어내야 합니다.
其楊花渡之下地名鹽倉項,尤患梗漕.當用宋人搔乘·撈剪·盤弔·開挑之法而濬治之.其最
深處宜用龍爪,爬去沙泥.
3.4.34. 천이나 도랑 중에 한강으로 들어가는 곳은, 예를 들어 미음나루로 들어
가는 왕산천, 삼전나루로 들어가는 양재천, 두모포로 들어가는 중랭포275), 마포
로 들어가는 만천, 서강으로 들어가는 사천 등인데, 모두 수문을 설치하여 배수
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양주의 미음276) 들판과 고양의 회천277) 들판은 한강에 
가까우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10년에 7번 꼴로 물에 잠기는데, 이런 곳은 모




3.4.35. 또 ｢수인遂人｣에 나오는 도랑[溝洫] 제도278)를 본받아 서울의 동서 양쪽 
주변에 각각 지세에 따라 큰도랑[大溝]은 너비 1장(10척) 이상으로 파서 천에 
274) 송나라 사람들의 준설법은 서광계의 ｢용수소用水疏｣에 나오는데, 이런 작업의 구체적인 설명
은 본리지에 나오는 서유구의 주석을 참조하여 옮겼다. 農政全書 卷16 ｢水利｣ ‘浙江水利’(
農政全書校注, 404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18~219쪽.
275) 중랭포 : 중랑포이다.
276) 미음渼陰: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
리정보원, 2008.






分之制,其餘如此,以至于畿.則中雖有都鄙,遂人盡主其地.)” 周禮注疏 卷15 ｢遂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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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합니다. 또 각각 지세에 따라 작은도랑[小溝]은 너비 4~5척 이상으로 파서 
큰 도랑에 연결하고, 또 각각 지세에 따라 실도랑[細溝]은 너비 2~3척 이상으로 




3.4.36. 큰도랑은 관에서 인부를 모집하여 작업하고, 작은도랑은 사방의 땅주인
들이 함께 작업하고, 실도랑은 각각이 따로 자기 논밭에서 작업합니다.
其大溝,官爲募人爲之;小溝,四界有田者共爲之;細溝,人各自爲於其田.
3.4.37. 이렇게 하면 서울 주변 수 십 리는 홍수와 가뭄의 고통을 겪지 않고 매
년 풍년이 들 것입니다. 서울에서 매년 풍년이 들면 팔방에서 반드시 서로 배우




3.4.38. 묘당에서는 관찰사들에게 하달하면서 잘 격려하고, 관찰사는 수령들을 
잘 통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수리를 진흥시켜야 할지, 어디에 수해를 
없애야 할지, 필요한 총 인원[役丁]은 몇인지, 필요한 총 비용[錢糧]은 얼마인지




3.4.39. 흙으로 메워진 저수지[陂池]는 준설하여 넓혀 가고, 막힌 도랑[溝澮]은 
뚫어서 소통시킵니다. 논밭의 지대가 높으면 도랑[渠]을 내고 낮으면 방죽[圩]을 
쌓습니다. 물살이 세면 수차에 부딫혀 그 힘으로 끌어올리고, 약하면 물길을 내 
끌어들입니다. 앞 공정이 쉽고 뒤 공정이 어렵기도 하고 앞 공정을 서두르고 뒤 
공정을 늦춰야 하기도 하므로, 순서대로 시행하여 마음을 다해 운영하도록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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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업적이 두드러져 백성에게 공사 혜택을 누리게 한 관리가 있으면 표창




3.4.40. 다시 관자管子에서 백성의 수를 살펴서, 10가구나 5가구로 조직을 만
들고, 농기구[籠函]를 갖추고, 농사에 물을 이용하는 법279)을 대략 본받습니다. 
한 마을마다 수차 1대, 준설삽 1개, 가래·괭이·봉함鋒函 등속 수 십 개를 마을 
사당에 보관합니다. 매년 수확을 마치면 수령은 도랑[溝渠]과 제방과 둑[堤堰]을 
살펴서 백성들을 독려하여 증축하거나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안 되어 




3.4.41. 시행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이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우공禹貢｣ 한 편에는 토목 공사 비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280) 마땅




3.4.42. 하물며 물에서 잃었지만 논밭에서 보상받고, 지출은 짧지만 이익은 길게 
이어지는 데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오만 방자한 장사치들도 오히
려 달게 여기고 즐겁게 하는 일인데, 일찍이 나라의 계획에 좋은 것이라 일컫는 
279) 管子 卷18 度地｣ 第57 ‘雜篇’ 8.
280) 이와 비슷한 표현이 농정전서에 보인다. “唐虞之世,治水治農,禹稷兩人耳,而能平九州之水土,
粒天下之烝民.當時之經費,何自出乎?蓋皆用天下之巨室,使率衆而各效其力,事成之後,樹爲五等之爵以
酬之.禹貢一篇,所以不言經費,第于則壤成賦之後,終之曰錫土姓而已,故曰建萬國以親諸侯.” 農政全書
 卷9 ｢農事｣ ‘開墾’(農政全書校注, 210쪽).
281) (3.4.40~41)과 비슷한 구절이 박제가 지음, 안대회 번역, 북학의 ｢둔전의 비용[屯田之費]｣, 
돌베개, 2003, 251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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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도리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꺼려야 하겠습니까?282)
况失於水而償於田,費則短而利則長,此販夫·賈竪之居肆者尙且甘心樂爲,曾謂善於謀國
者而顧反憚於費乎?
3.4.43. 예전에 송의 신하 범중엄范仲淹은 굶주리는 백성을 모집하여 양자강 소
통 공사를 했는데, 재상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역을 시킬 때 군량미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주[姑蘇, 蘇州]283)의 세금 수입은 쌀 34만 석[斛]
인데, 작년 가을에 면제한 세금이 30만 석이었습니다. 만약 풍년인 해에 봄철 부
역으로 1만 명을 동원하고 1인당 하루에 3승升을 주고 1개월에 마친다면 쌀 
9000석284)을 쓰게 됩니다. 또 흉년인 해에 1인당 하루에 5승을 주고 1개월에 
마친다면 쌀 1,5000석을 쓰게 됩니다. 이쪽의 지출을 헤아려 저쪽의 수입과 비





3.4.44. 저는 기사년(1809)·갑술년(1814) 두 해에 조정에서 감면하고 진휼한 곡
식의 수량은 적어도 50,0000석 이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범중엄의 ‘1인
당 하루에 3승을 준다.’는 말로 계산하되, 우리 동국의 도량형법으로 환산한다면 
50,0000석은 40,0000명이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289) 이것으로 수
리를 진흥시킨다면 어떤 이익[利]인들 진흥시키지 못하겠으며, 이것으로 수해를 
282) 이와 비슷한 내용이 農政全書에 보인다. “世之言費者,吾惑焉.夫捐數萬金之費於春,而收數萬石
之穫於秋,費於帑而償於田,此庸人操十一之利者尙甘心焉.曾謂善於謀國者,而顧以費爲憚乎?” 農政全
書 卷12 ｢水利｣ ‘西北水利’(農政全書校注, 301쪽).
283) 소주[姑蘇, 蘇州]: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부蘇州府, 즉 상해 지역이다.
284) 3,0000승×30일=3000두×30일=300석×30일=9000석.
285) 范文正集 巻9 ｢書｣ ‘上吕相公并呈中丞諮目【知蘇州時】’; 農政全書 卷13 ｢水利｣ ‘東南水
利 上’(農政全書校注, 318쪽).
286) 費: 范文正集 廢.
287) 食: 范文正集 以.
288) 而: 范文正集 因而.
289) 40,0000(명)×3(승)×150(일)=1,8000,0000승=1800,0000두=180,0000곡=50,00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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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저는 앞으로 구휼할 지방이 있으면 먼저 그 지방관에게 굶주린 백성 가
운데 노약자와 건장한 자의 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한 
등급, 건장한 자 한 등급으로 따로 기재한 뒤, 노약자에게는 죽을 쑤어 구제해주
고 건장한 자에게는 일당 쌀 3승을 지급합니다. 일부에게는 도랑[溝渠]을 열거나 
준설하게 하고, 일부에게는 방죽이나 제방을 증축하게 한다면 진휼과 수리 두 정




3.4.46. 재산을 없앴으나 허투루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을 수고롭게 했으나 헛수
고하지 않게 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구황에 머물지 않고 영구적인 구황에 오래






치수법 4가지 치수 시설 및 기구 조선의 상황
소통 도랑과 하천
없음물막이 방죽과 제방
양 조절 수문과 수차
저장 저수지 있음
<제4목 해설>
농정론의 제4목은 수리를 진흥시키는 일이다. 농정에서 수리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치수治水를 잘 한 치적으로 하 왕조의 시조 우禹는 성
인 반열에 올랐고, 역대로 중국과 한반도에서도 이 성인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역대 제왕들은 치수를 통해 지세에 따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소통시키거나 인수하기도 했고, 인공적인 노력으로 물길을 바꾸기도 했다. 
수리水利라고도 불리는 이 치수 사업의 축적은 ‘수리학’이라는 학문적 단계로까
지 확대되었다.291) 서명응이 이미 본사本史에서 조선의 농서로서는 처음으로 
수리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서호수가 해동농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했으며292) 서유구에 이르러 조선 수리학을 종합하기에 이른다.293) 제2장에서 살
폈듯이 젊은 시절부터 수리와 관련한 의견을 정조에게 개진했던 서유구는 여기
에서 ‘농법을 가르쳐 땅심을 다 쓴다’는 제2목과 비슷한  분량을 할애하여 수리
의 진흥을 역설했다.
서유구는 먼저 치수법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다. 소통·물막이·저장·양 조절이 
그것이다. 소통은 도랑 준설이나 하천 개통을, 물막이는 방죽이나 제방을, 양 조
절은 둑의 수문이나 수차를, 저장은 못이나 저수지나 호수를 통해 가능한 수리 
사업이었다.(표10) 서유구는 조선의 경우 이 4가지 치수 중 ‘저장’ 기능을 제외한 
3가지가 없다(3無1有)고 단언했다.(3.4.3)
<표10> 치수법의 종류와 조선의 상황
먼저, 소통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서유구는 수리를 논하는 이들은 모두 
291) 중국과 조선의 수리학에 대해서는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집문당, 2000을 참
조.
292) 같은 책, 121~122쪽.
293) 같은 책, 215~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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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던 
해도 없었고 물난리가 없는 곳도 없다고 역설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조선에 도랑
과 하천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
람들이 조선에는 물난리가 없다고 여기기에 땅을 아끼기 위해 도랑을 만들지 않
아 도랑이 100리에 하나 꼴로 있을 지경이다. 밭에는 두둑만 있어서 실도랑조차 
없으며 농부가 밭의 사방을 둘러 도랑이라도 내면 주인은 땅을 낭비했다고 걱정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뭄 때 물 구하기 힘들고 홍수 때 배수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물난리는 비단 물과 가까운 농지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퇴적물
이 쌓인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아 가물면 배가 운항을 못할 정도이고 홍수나면 
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도 물이 역류하여 논밭과 민가가 잠기고 사람과 가축이 
떠내려간다. 이 같은 피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3.4.4~11)
서유구에 따르면 조선은 도랑을 내거나 준설하는 기술에 어둡다. 총 길이가 
6~7리도 안 되는 한양의 청계천 준설에 내탕금을 들이고 군사들의 노역이 투입
되었는데도 준설과 동시에 막히곤 했던 것이 그 예다. 이런 지경이니 수 백 리 
이어진 강의 준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중국의 물난리는 하천과 가까운 곳에서
만, 그것도 백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지만 조선은 장소와 해에 관계 없이 발생
한다. 도랑 준설과 하천 개통의 공사가 없는 것이다.(3.4.12~14)
둘째, 서유구는 조선에 물막이 시설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중국의 경우 황화에
는 천 리에 제방이, 강남에는 100리에 걸쳐 방죽이 갖추어졌는데, 그 이유는 밖
의 물을 막아 논밭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조선의 경우는 10리 정도의 방죽도, 5
장(=50척) 정도 높이의 둑도, 둑 곁에 붙여 쌓는 보조 둑도 없다는 것이 서유구
의 견해다.(3.4.15~17)
셋째로 조선에 없던 수리 시설은 물 조절을 하는 수문과 수차였다. 수문으로는 
강우량에 따라 수문의 개폐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차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경향을 거슬러 물을 위로 끌어올려 농지의 물을 조절한다.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통나무 배수통은 보통 논이나 밭의 두렁 바닥에 삽입하기 때문에 흙으로 쉽게 
막혀 장마 때는 효과가 없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도 용두레를 쓰는데, 작동이 둔
하여 종일 작업해도 한 두렁도 적시지 못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져서 수차라고 
할 수도 없다.(3.4.18~21)294)  
294) 서유구는 본리지에서도 조선 저수지의 수문으로 사용하는 통나무 통에 대해, 통을 보호하는 
돌무더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나무가 쉽게 썩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력과 비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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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선에 없는 수리법 세 가지를 지적한 뒤 서유구는 조선에 있는 1가지, 
즉 저수지 같은 저장 시설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저수지가 정말로 조선에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0~100경의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는 “바둑판의 바둑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빽빽할 정도
로 전국에 널려 있”고, 이 저수지에 퇴적된 자리를 농지로 삼는 모경冒耕 행위를 
법으로 금했으며, 저수지를 수축하는 행정 규정도 상세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수
지나 호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저수지의 본래 용도가 저수와 배수이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수문과 수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수문과 수차 제도에 법도가 없는 조선에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저수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게다가 세월이 오래 흐르
면서 저수지에 퇴적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저수지가 모경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모경은 대부분 세력가나 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왕가의 농지인 궁장宮莊이 만들
어지기고 하고, 군영이나 감영의 경비를 쓰기 위한 영둔營屯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서유구는 저수지가 조선에 많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
석한 것이다.(3.4.22~24)
서유구에 따르면 이 같은 수리 사업에서의 문제로 인해 조선에서 가뭄과 홍수
의 재해가 반복되었다. 단적인 예로 1814년의 큰 가뭄은 저장과 양 조절 정책의 
실패였고, 1819년 충청도의 큰 홍수는 소통과 물막이 정책이 원인이었다. 재해
를 당한 지역에 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라는 국왕의 명이 하달되어도 지방관
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모지에 전세를 매겼다. 이 상황에서 홍수나 가뭄이 
또 이어지면 유랑자는 늘고 도적이 흥성할 것이었다.(3.4.26~28)
서유구는 가뭄과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치수법인 소통·물막이·
저장·양 조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우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비변사에서 자격 제한을 두지 않
고 수리에 능통한 자 3~5인을 선발하고, 비변사에 수리를 관장하는 관청을 개설
하여 재상 급에서 책임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이 관청의 책임자로 보이는 수형
감水衡監으로 하여금 수리 사업에 쓰이는 여러 준설 기구와 용골차龍骨車·통차筒
많이 든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358쪽. 여기에서 해동농서의 이 같은 기사를 거론하며 서유구는 질그릇 통 모양인 ‘와두(瓦
竇)’ 제도를 따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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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용미차龍尾車·옥형차玉衡車·항승차恒升車와 같은 각종 수차를 제작하게 한
다.(3.4.29~30) 이 관청은 당시 이미 유명무실해진 제언사보다 역할이 한층 폭 
넓고 강화되는 기구로 보인다.295) 제언사는 제언의 신축 허가, 폐언廢堰 처리, 
제언을 파괴하거나 모경하는 자를 적발하여 치죄하는 일 등 관청의 명칭에 걸맞
게 제언 관련 업무만 맡았지만, 서유구가 제안한 ‘수리 관청’은 제언 수축과 관리 
뿐 아니라 수로를 개통하거나 준설하고, 수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저수
지 기능의 핵심인 수문을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도 몰두하게 했기 때문
이다.
이렇게 마련한 기구 및 수차를 먼저 서울과 그 주변에서 시험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인 한강의 상하류 네 곳을 소통·준설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다섯 
곳에는 수문을 설치해 배수량을 조절한다. 한강 주변의 저지대는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방죽을 두르고 제방을 쌓는다.(3.4.32~34) 또 서울의 동서 양쪽으로
는 주례周禮 ｢수인遂人｣에 나오는 구혁 제도를 본받기 위해 큰 도랑은 10척 
이상, 작은 도랑은 4~5척, 실도랑은 2~3척의 너비로 파서 실도랑은 작은 도랑
으로, 작은 도랑은 큰 도랑으로, 큰 도랑은 다시 한강으로 이어지게 한다. 큰 도
랑은 관에서, 작은 도랑은 땅주인이, 실도랑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개통시키도록 
하여 도랑 작업의 담당 주체까지 명시했다. 이와 같이 수리 사업이 완결되면 그 
결과 한양 주변에서는 매년 풍년이 들 것이고, 이를 팔도에서 배우려 할 것이니, 
그때 한양 주변에서 시험했던 기구나 방법을 팔도에 나누어 주면 된
다.(3.4.35~37)
각 지방에서는 비변사→관찰사→수령의 명령 계통을 통해 수리를 진흥할 곳과 
수해를 막을 곳을 선정하고, 소요 인원 및 비용 예상, 자금 투입 방법 등 기획 
단계의 대책을 수립하며, 저수지 준설, 도랑 소통, 고지대에 도랑 내기, 저지대에 
방죽 쌓기, 물살 센 곳에 수차 이용하기, 물살 약한 곳에 물길을 끌어들이기 등 
현장에서의 대책을 시행한다. 또 관자를 본받아 5~10가구 단위로 수리 사업 
조직을 만들고 수리水利 기구를 갖추어, 수확 후에는 수령이 각종 수리 시설을 




정원일기 순조 19년(1819) 6/9. 정조 대에도 정조실록 3년(1779) 10/9; 18년(1794) 8/11; 
22년(1798) 11/15 등의 기사에서 제언사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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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리 정책을 이처럼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시행한다면 반드시 비용
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반대론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수리 
사업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소요되지만 비용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 하면 수리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농지에서 보상받고, 지출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이익은 오래
도록 이어지기에, 좋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비용을 이유로 꺼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국가가 수리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흉년으로 농민의 전세를 
면제함으로써 줄어드는 국가의 재용과 비교할 때 수리 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얼
마 되지 않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송나라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견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즉 중국의 소주(蘇州, 상해 일대)에서 
재해로 면제한 세금이 30만 석이었음에 반해, 수리 사업에 1만 명을 1개월 동원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풍년에는 9,000석, 흉년에는 15,000석이므로 적은 투자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서유구는 실제로 범중엄의 이 계산을 조선에 적용했
다. 최근에 가장 흉년이었던 두 해(1809·1814년)에 면제한 세금이 최소 50만 석
이라고 간주하면, 이 양은 자그만치 40만 명의 5개월 분 식량에 해당한다는 것
이다. 이 정도를 투자하여 수리를 진흥시킨다면 그 효과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3.4.41~44)
이 계산을 토대로 서유구는 지방의 수리 진흥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구휼할 
지방을 선정하고서 그 지방의 굶주린 백성 중 노약자는 무상 구휼하고, 건장한 
자에게는 쌀 3승을 지급하여 수리 진흥에 힘쓴다. 이렇게 하면 ‘진휼’과 ‘수리’를 
일거양득하게 된다. 어차피 소모될 진휼곡을 수리 진흥 사업에 결부시켜 일시적 
구황을 영구적 구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3.4.45~46) 
‘진휼’과 ‘수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서유구는 1792년 족숙이자 
박제가·이덕무·유득공과 함께 ‘4검서檢書’로 알려진 서이수(徐理修, 1749~1802)
가 구휼을 진작하기 위해 진잠 현령의 임무를 맡았을 때, 그를 송별하는 글에서 
이미 피력한 바 있다. 즉 기민饑民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세 분류로 나누어 해야 
하는데, 농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종자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노약자나 
무연고자에게는 무상으로 죽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에서 고용해서 수리 사
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중 마지막의 수리 사업이 가장 좋다고 했다.296) 또
296) “余與友人私論荒政,以爲救荒當分三等爲之.飢民有田業者出粟以貸之,老弱癃疾最無告者設粥以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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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20여 년 전 ｢순창군수응지소｣에서도 이런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었다. 이로 볼 때 수리 정책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관심을 지속했으며 노년에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유구의 수리 사업에 대한 견해는 조선후기에 수리 시설의 
발달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기존 연구에
서는 조선후기의 수리에 대해 매우 후하게 평가했다. 저수지나 천방(川防, 보)의 
발달로 작물, 특히 논에서 벼 수확량이 늘었다고 한다.297) 탁지지(1782년)에 
기록된 제언 수는 총 3,378개였다.298) 만기요람(1808년)에 수록된, 당시 수리
가 가능한 저수지는 3,527곳이었고, 보는 2,265개였다.299) 그러나 위에서 살폈
듯이 서유구는 이렇게 저수지나 보가 많은 현상에 대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정조도 조선의 대표적인 저수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저수지가 있어도 관리가 안 되어 모경을 일삼거나 가
뭄에도 마르고 장마 뒤에도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린다고 했다.
지금은 제언의 정사를 포기한 지 오래되어 메꿔진 저수지에 불법으로 농사짓는 일이 
잇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호남의 벽골, 호서의 합덕, 영남의 공검, 관북의 칠리七里, 
관동의 순지蓴池, 해서의 남지南池, 관서의 황지黃池는 나라 안의 큰 저수지로 일컬어
진다. 하지만 터놓을 곳이 터져 있지 않고 물이 괴어야 할 때 괴지 않아 장마가 지나
간 뒤 즉시 말라 버려 해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현재의 큰 계책으로는 이미 
있는 큰 저수지를 손대는 일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300) 
이 글은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1798)에 나오는 말인데, 농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정조 대에서조차도 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
상경계책이 저술될 무렵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경연의 시독관으로 참
之,其餘則官爲雇募,興作水利.而三者之中水利最善,糜財而財不虛糜,勞民而民不徒勞.且可使一境之內,
永賴其利.故賑貸設粥,一時之救荒,而興作水利,萬世之救荒策,無良於此者也.” <<全集>> 金華知非集
 卷3 ｢序｣ ‘送族叔理修之任鎭岑序’(<<叢刊>> 288, 352쪽) 저술연대는 이 글의 서두에 “壬子
(1792)之冬,兩湖告饑,朝廷方選守令亟賑賙,族叔理修由內閣撿書,出宰於湖西之鎭岑.”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297) 廉定燮,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 ②, 407~408쪽.
298)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355쪽.
299) 萬機要覽, ｢財用編｣ 5 “堤堰” ‘各道堰洑’.
300) “今也堤政久拋,冒耕相續.如湖南之碧骨·湖西之合德·嶺南之恭儉·關北之七里·關東之蓴池·海西之南
池·關西之黃池,號稱國中大堤,而疏處不疏,渟時不渟,行潦其涸,歲比不登,爲當今之碩畫,莫先乎已有之大
堤而著手.” 홍재전서 제29권 ｢윤음綸音｣ 4 ‘농정農政을 권면하고 농서農書를 구하는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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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던 남이무(南履懋, 1780~?)는 조선에서 가장 큰 저수지들이 거의 다 메꿔졌
고 작은 못이나 보들도 대부분 땅으로 변하여 수리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순조에
게 설명했던 것이다.301)
천방(보)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서유구는 이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수리시설로 강조한 적이 없었다. 다만 돌을 바구니에 넣어서 만든 
중국의 ‘석롱石籠’을 소개하는 곳에서 조선의 예를 들고 있다.302) 이는 보를 만
드는 법이었는데, 물가 농지에서 종종 이 방법을 쓴다고 했다. ‘종종’이라는 표현
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에는 보가 특히 
많았는데 말이다. 탁지지와 만기요람에 기재된 제언의 수치와 실제 역할 사
이의 간극은 커 보인다.
301) “雖以海西南大池,嶺南恭儉地,湖西大蓮堤·義林池之國內陂澤中最大者言之,幾皆堙塞.其餘小小池洑
之各在郡縣者,殆乎成陸,小經旱乾,則無路灌漑,三農失望,豳風豫備之義,猶或未盡於今日而然矣.” 승정
원일기 순조 19년(1819) 6/9.
302) “我東瀕川之田,往往有倣此法禦浪者.或用柳枝,或用荆條,編作大籠,內貯石礫,沿溪堆列,以防暴潦衝
嚙.其或用藁苫貯土者,殊不能耐久也.又或斫取松櫟枝榦作叉者,樹樁岸上,掛其叉榦於樁,使其枝葉倒浮
水面,亦能一時距浪,使作洄流.俗謂之距薪.”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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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제5목 ‘번전 및 이모작(간종·근경) 금지하기’
3.5.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힌다
3.5.1. 다섯째, 번전反田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는 일입니다.303)
五曰禁反田以覈名實.
3.5.2. 제가 삼가 법전을 살펴보니 밭에 목화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비록 재해
를 입었어도 세금 감면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밭에서는 1년에 
2번 수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0년 간 쌀밥을 먹는 풍속이 성행
하면서 옛부터 조나 맥류[麥]를 재배하던 밭을 논으로 바꾸어 만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번전反田이라 하는데, 번反은 번(翻, 바꾼다)의 뜻으로, 밭




3.5.3.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벼가 눈앞에 펼쳐진 마른 밭은 반드시 모두
가 도랑[渠]을 낸 물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세가 높은 곳으로, 두렁과 두둑이 
섞여 있는 비탈 밭은 반드시 모두가 물을 끌어들일 수원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많은 비를 만나면 요행으로 식량을 얻기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가뭄이 
있으면 바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遠水之乾坪稻秔彌望者,未必皆穿渠之有路也.高亢305)之危坂畦塍錯互者,未必皆泉源
之可引也.偶値潦澇,幸得一食,一有旱暵,輒致全荒.
3.5.4. 나라 안의 논밭 전체를 통틀어 계산할 때 이런 번전이 1/3이나 됩니다. 
303) 번전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서유구의 ｢淳昌郡守應旨疏｣(1799년)에서 이미 논의했다. 楓石全
集·金華知非集 권1 ｢上疏｣. 정약용은 도맥이모작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금지하자고 주장했
다.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323~325쪽.
304) 임원경제지 본리지 1, 201~294쪽; 杏蒲志 卷1 ｢田制｣(農書 36, 51~52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305) 亢: 의상경계책 元. 의미에 따라 교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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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곳은 토지대장에 지목을 밭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금
이라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지목 분류에 착오가 있다면 담
당 관리가 엉터리로 조사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규정대로 준수한다면 백성들은 
농사도 되지 않은 밭에 부과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꼴입니다. 이는 이미 명과 실
을 종합적으로 밝혀야 하는 방도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通計一□國田緫,此類三分居一,而以其繫在旱田之籍,原無把束益306)放之例.區別一差
則吏有幻勘之失,事目是遵則民供不佃之稅.此已有乖於綜名覈實之道.
3.5.5. 제가 듣기로 산 꼭대기에서 복령을 채취함307)을 시인이 드러내어 비난했
고, 흙을 분별하여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주례에서는 교훈을 들었다 합
니다. 가뭄을 싫어하는 품종을 메마른 곳에 억지로 심었다가 요행히 만에 하나 
잘 여물면 여덟 식구의 밥을 맡기겠다는 것이니, 이렇게 엉성한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을 것은 매우 적고 잃을 것은 매우 많으니, 이는 농가에서 가장 




3.5.6. 양전量田하는 관리에게 논밭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확실하게 조사하게 하
되, 물을 끌어들일 천이 있거나 수차로 끌어올릴 저수지가 있거나 물 댈 우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랑[渠]으로 끌어들여도 연결되지 못하거나 수차로도 끌
어올릴 수 없는 곳은 모두 밭으로 다시 만들어 조·콩·삼·맥류 등속을 재배하게 
해야 합니다. 본래 습지인데다가 수원이 없는 곳으로, 가물면 단단하게 굳어버리
고 비가 오면 바로 잠기는 곳이 혹시 있으면, 이곳은 밭벼[旱稻]나 논피[水稗] 
등 장마나 가뭄을 싫어하지 않는 종을 심게 합니다.
宜令量田官吏逐一査明,除非有川可引·有陂可戽·有井可漑者外,其渠引不至·車戽不及
者,一切還作陸田,種藝粟·菽·麻·麥之屬.或有性沮濕而無水源,旱則(歹+胡)落,雨輒浸渰
306) 益: 蠲(견)의 오기로 보인다. 번역은 蠲을 따름.
307) 산∼채취함: “采苓采苓首陽之巓,人之爲言茍亦無信舎旃舍旃茍亦無然,人之爲言胡得焉” 毛詩注疏
 卷10 ｢國風·唐｣ ‘采苓’.
308) 采: 의상경계책 米. ｢순창군수응지소｣ 採.
309) 魯: 의상경계책·｢순창군수응지소｣ 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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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藝以旱稻·水稗等不畏水旱之種.
3.5.7. 관리는 법령의 조문을 엄하게 세워 농부[佃戶]에게 확실하게 일깨우게 하
고, 몸소[弓] 조사 대장을 만들어 감사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어긴 농부는 법전
[大典]에 명시한 ‘허가 없이 짓는 농사[冒耕]’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농지
에는 물 없는 논이 없게 하고, 재배할 때는 재배 못할 종자를 재배하지 않게 하
면 논과 밭이 모두 알맞게 됩니다. 가뭄과 장마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조건 또한 
백성의 먹을거리를 여유롭게 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한 방도인 것입니다. 
嚴立科條,曉諭佃戶,弓造案冊以備勘考.犯者施以大典冒耕之律,使田無無水之水田,種
無不藝之穀種,則水陸皆宜.旱澇無虞亦裕民食備災荒之一道也.
3.5.8.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밭에서 2번 수확한다.’는 말은 대개 맥류를 
베고 나서 조를 재배한다거나 조를 베고 나서 맥류를 재배하는 따위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농사의 말세에 생긴 잘못입니다. 맥류는 양 사일社
日310)을 거친 이후에야 이삭과 알곡이 영글기 때문에,311) 파종은 7월 말에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8월 초에는 해야 합니다. 농가의 속담에 “사일社日 뒤에 보리·
밀을 파종하려면 씨 뿌리는 기구[耬]를 다투어 이집저집 돌려야 한다”312)고 한 




3.5.9. 요새는 5월에 맥류를 벤 뒤 비로소 조·콩을 파종하니, 이는 늦게 여무는 
조·콩입니다. 수확은 반드시 9~10월에 하기 때문에 조를 벤 뒤 맥류를 파종하면 
시기가 늦어 수확이 적어지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밭갈
이 3회, 써레질 6회, 둔차砘車 굴리기, 땅고르기[曳耮] 하는 법315)을 따지겠습니
310) 사일社日: 토지신에 제사지내는 절일節日로, 입춘과 입추 후 5번 째 무일戊日이다.
311) 진부농서陳敷農書의 “맥류는 추사일과 춘사일을 거치면 수확이 배로 늘어나고 낟알이 단단
하고 알차진다.”(임원경제지 본리지 2, 316쪽)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12)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16쪽. 사농필용 기사에 나온다.
313) 이 단락을 포함하여 아래 두 문단은 근경(이어짓기)의 폐해에 대해 말한 것이다.
314) 實穎實栗: 이 용례는 “誕后稷之穡,有相之道.茀厥豐草,種之黄茂.實方實苞,實種實褎.實發實秀,實堅
實好.實穎實栗,即有邰家室.” 詩經 ｢大雅｣ ‘生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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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겨를이 없기에 서둘러 겨우 밭갈이나 하고 바로 파종합니다. 싹은 덩어리들





3.5.10. 밀은 더욱 늦게 여물기 때문에 수확기는 대부분 한여름에 있습니다. 흙
은 축축하고 무더운 날씨에다 큰 비가 오는317) 꼭 그맘때라, 밀을 벤 뒤 조를 파
종하면 ‘습할 때 밭갈이나 김매기를 하지 말라’318)는 주의를 쉽게 범하게 됩니




3.5.11. 혹 가을에 밀이나 보리를 고랑에 파종하고, 봄에 조나 콩을 두둑에 파종
한 밭은 다른 작물들끼리 서로 어긋나서 지력을 나눠서 소모시킵니다. 보리나 밀
이 무성하면 조가 별 볼 일 없고, 조가 잘 익으면 보리나 밀이 망합니다.319) 
或有秋種䅘·麰于畎,春種粟菽于隴者,則異類交戛,分耗地力.麥盛則粟衰,粟稔則麥荒.
3.5.12. 그러니 이런 재배법은 모두 법을 만들어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
령 금지는 못 시킬지언정 차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며 “이는 1년에 2번 수확하는 방법이다. 조에서 실패해도 오히려 보리나 
밀은 건질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권유한다면, 도둑에
315) 밭갈이∼법: 서유구가 밭 손질 때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316)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9쪽; 杏蒲志 卷2 ｢種植｣(農書 36, 130~131쪽)에 비슷한 내용
이 나온다.
317) 흙은∼오는: ‘土潤溽暑大雨時行’를 옮긴 것으로, 禮記注疏 ｢月令｣ ‘季夏之月’에 나온다.
318) 이 주의의 원문은 다음 글에서 온다. “諺曰:‘濕耕澤鋤,不如歸去’,言無益而有損.(속담에 ‘습할 때 
밭갈이나 김매기를 하느니 집에 돌아가는 게 낫다.’고 했으니,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다는 말이
다.)” 齊民要術 卷1 ｢墾耕｣ 1(齊民要術校釋, 38쪽); 農政全書 卷6 ｢農事｣ ‘營治 上’(農政
全書校注, 135쪽);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03쪽.
319) 사이짓기(간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2, 288쪽, 330쪽; 杏蒲志
 卷2 ｢種植｣(農書 36, 129~130쪽, 140~141쪽)에 비슷한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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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강도질 하라고 가르치는 일32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밭에
서의 세금 감면하는[撿放] 법은 모두 논에서의 예를 따른 뒤에, 준엄한 법령을 




320) 도둑에게∼가르치는 일: 敎猱升木(교유승목,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라고 가르침. 인신하여 나
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을 의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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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목 해설>
제5목은 서유구가 이미 20여 년 전 ｢순창군수응지소｣에서 정조 윤음의 ‘알맞
은 토양을 살피는 일[相土宜]’에 대한 답에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다. ‘번전을 
금지하여 명과 실을 밝히기’를 제목으로 내세운 제5목에서 ‘번전反田’이라는 용
어는 본래 밭이었던 농지를 논으로 바꾸거나,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 뜻이나, 서
유구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밭은 목화밭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당하더라도 
급재(給災, 재해로 인한 전세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지 않았다. 이는 조선 초부터 
적용된 법으로, 가뭄이나 홍수로 밭에서 실농해도 두 번 재배하여 두 번 수확하
므로 나머지 한 번의 수확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전제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
다.(3.5.2) 예를 들어 같은 밭에 봄철에는 조나 콩을 재배하고, 이 작물을 수확한 
뒤 다시 가을철에는 보리나 밀 같은 맥류를 이어짓는다.
밭은 조선 초기에는 약 8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농지의 대다수를 차지했
다.321) 논이 전체 농지의 1/5 정도였던 이 같은 추세는 임란 후 쌀이 주요 작물
이 되면서 논으로의 번전이 성행함에 따라 차츰 변해갔다. 이로 인해 논의 비율
도 약 25퍼센트로 높아졌다.322) 논의 입지조건은 무엇보다도 그곳에 물을 댈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번전의 대부분은 논의 입지에 맞지 않는, 물을 댈 수 없는 천
둥지기(봉천답)였다. 비가 많은 해에는 이런 번전의 수확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해는 실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3.5.3) 이런 이유로 천둥지기의 이
앙은 조선 초부터 금지되었다.
이앙이 일반화된 조선후기에도 이런 금령이 자주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천둥지
기는 점점 확대되었다. 서유구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번전이 농지 전체의 1/3이
나 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명名은 ‘밭’이고, 실實은 ‘논’이기에 명실이 
상부하지 않음으로써 농민이 급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양전 시 지목
을 분류할 때 ‘논’을 ‘밭’으로 착오하여 기재했다면 양전 관리에게 책임이 있는 
321)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팔도의 밭은 총 1,233,774결로 농지 전체의 72.0퍼센트
(1,233,774/1,713,726)였다. 그러나 밭은 논보다 전품이 낮았기 때문에 밭 1결의 넓이가 논 1
결의 넓이보다 넓었다. 그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호철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종료 직전(1913
년)와 토지조사사업 직후(1919~1921년)에 조사한 농지 넓이 통계에서 당시 밭과 논의 실제 넓
이 비율을 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세종 대 밭과 논의 비율은 ‘81.0 : 19.0’였다. 李鎬澈, 朝
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62~265쪽 중 특히 주 57 참조.
322) 위의 주에 소개한 글에서 이호철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기요람에 나오는 팔도의 밭과 논의 
비율을 구하면 ‘75.2 : 24.8’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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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고, 규정대로 ‘밭’을 기준으로 전세를 부과한다면 수확도 못한 농지에서 세금
을 내야 하는 백성이 억울하게 될 것이다. 명과 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
이다. 하지만 양안에 지목地目이 ‘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논’으로 전환
했다가 재해로 실농했을 경우, 그 논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런 이유
로 서유구는 논에서 재배해야 할 벼를 봉천답에 재배하는 일은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자 왕의 정사에서도 금지해야 할 일로 규정했다.(3.5.4~5)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침으로 서유구는 양전할 때 담당 관리가 
농지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물댈 수 없는 곳에 만든 논을 다시 밭으로 만들도록 
했다. 농부가 이를 어길 경우는 모경冒耕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안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번전을 금지하자는 서유구의 오래된 주장은 당시 논농사 성행 풍속을 부
정적으로 보고 금지하려 했던 정부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3.5.6~7)
번전의 법적 대책을 제시한 제5목에서 서유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성행
했던 밭에서의 이모작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고까지 했다. 이모작 농법의 하나
인 ‘근경(根耕, 그루갈이)’은 앞작물(전작) 수확 후 밭을 다시 갈아 뒷작물(후작)
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이어짓기라고도 한다. 당시 근경법이 이루어진 방식은 ‘맥
류-조’ 또는 ‘맥류-콩’의 이모작이다. 또 다른 이모작 농법인 간종은 앞작물이 성
장하고 있는 고랑과 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두둑에 뒷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사이짓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맥류를 가을에 밭의 고랑에 파종하고 고랑과 고
랑 사이에 남겨 둔 두둑에는 이듬해에 조나 콩을 파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서유구는 “밭에서 2번 수확한다.”는 근경이나 간종 농법이 “농사의 말세에 생
긴 잘못”이라고 진단했다.(3.5.8) 먼저 근경은 앞작물과 뒷작물의 수확기와 파종
기가 잘 맞아야 문제가 적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농사 과정에서 여러 부작
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맥류와 조를 근경으로 재배하는 근경법의 경우 
맥류는 5월에 거두며, 맥류를 벤 뒤 뒷그루를 파종해야 하므로 늦조나 늦콩을 재
배해야 한다. 9~10월에 늦조를 수확한 뒤 맥류를 파종하려면, 맥류 파종 적정기
인 7월 말~8월 초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농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겨우 밭갈이나 한 번 하고 바로 파종하게 되니 “싹은 덩어리들이 남아 있는 거
친 흙에서 나왔다가 봄 가뭄을 한 번 만났다 하면 10에 7~8은 말라죽”는
다.(3.5.8~9) 밀을 재배했을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밀은 보리보다 수확기
가 늦어 한여름(6월)에 수확해야 한다. 이 수확기가 대부분 장마철과 겹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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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흙을 갈아야 하고 그 결과 장마가 끝나거나 소강기에 
햇볕을 쬐면 갈아놓았던 흙이 단단하게 굳어 파종 효과가 감소한다.(3.5.10)
간종법(사이짓기)도 서유구에게는 근경법과 마찬가지로 말세의 잘못된 농법이
었다. 간종법은 작물의 생장 기간이 겹쳐서 파생되는 이어짓기의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서유구는 이 사이짓기는 두 작물이 지력을 다투어서 둘 중 
하나는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즉 “보리나 밀이 무성하면 
조가 별 볼 일 없고, 조가 잘 익으면 보리나 밀이 망”한다는 것이다.(3.5.11)
여기서 언급한 근경법과 간종법은 당시 지배적인 농법이었다. 서유구도 이런 
상황을 자신의 본리지에서 토로했다. 그는 이 책에서 농사직설의 간종법을, 
“밭이 적은 이는 보리나 밀의 이삭이 패지 않았을 때 두 두둑 사이를 얕게 갈고 
콩을 파종한다.”323)라고 소개하고서 간종법이 당시에 통용되는 농법이었지만 좋
은 농법이 아님을 주석에서 밝혔다.
이 방법은 지금 민간에서 두루 쓴다. 팥도 이렇게 파종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리의 그
늘에 가려져서 잘 자라지 못하니, 좋은 방법이 아니다.324)
콩이나 팥을 파종하기 이전 해에 보리를 파종해서 보리가 나중에 심은 이 작물
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새싹의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재배법이 아니
라는 것이다. 의상경계책에서 지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유였다. 농사직설
의 간종법을 이후 재 수록했던 농가집성이나 산림경제 같은 책에서는 서유
구가 했던 식의 반론은 없었다. 간종법을 당시의 농법으로 소개했을 뿐 비판적으
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본리지에서는 근경법도 당시에 통용되는 농법으로 소개했다. 
맥류를 베고서 콩이나 조를 파종하는 것을 향촌에서 ‘그루갈이’라고 일컫는데, 지금 농
가에서 두루 쓴다. 그러나 6~7월에는 해마다 폭우가 많아서 한번 김매기 할 때를 놓
치면 곧 다시는 손질할 수가 없게 된다. 팥은 습기를 더욱 싫어하여 물 때문에 망치기 
쉽다. 그러므로 그루갈이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밭두둑을 끊고 도랑을 가로로 내
323) “田少者, 兩麥未穗時, 淺耕兩畝間, 種以大豆.” 農事直說 ｢種蕎麥｣ (農書 1, 20쪽); 農歌集
成 ｢農事直說｣ ‘種蕎麥’(農書 1, 164쪽);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66쪽.
324) “此法, 今俗所通行也. 小豆亦可種. 然翳在麥蔭, 鮮能滋長, 非良法也.” 정명현·김정기 역주,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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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에 3~5는 잃는다.325)
이와 더불어 콩이나 조 같은 보리 뒷그루가 장마로 인해 제초시기를 놓치거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배수로를 반드시 확보
할 것을 강조했다. 역시 좋은 농법이 아님을 시사하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농촌 
선비에게 필요한 농사 정보를 제공하려는 본리지의 성격 상 제도적인 차원의 
제안까지는 삼갔다. 
이상의 두 기사를 보면 당대에 통용되는 밭 농법은 간종과 근경이었다.326) 서
유구는 본리지에 나오는 농법 설명에서 ‘통행(通行, 두루 쓴다)’이라는 표현을 
총 3회 사용했다. 간종 및 근경, 그리고 상수리나무 잎[櫟葉]을 거름으로 쓰는 
일327), 이 세 가지다. 그렇다면 간종과 근경이 당시 밭농사의 주종이었음은 충분
히 알 수 있다. 주종이었다 함은 소농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농지를 
소유한 광농廣農도 모두 이 방법을 쓴다는 뜻이다. 간종, 근경 이 농법은 조선 
후기에 거의 모든 농가에서 쓰던 농법이었다.
의상경계책에서는 이 간종법과 근경법을 “모두 법을 만들어 금지시켜야” 한
다며 국가가 이 농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관리들은 
“이는 1년에 2번 수확하는 방법이다. 조에서 실패해도 오히려 보리나 밀은 건질 
수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간종법과 근경법을 금지는 못할
지언정 백성에게 오히려 더 권유했다고 한다. 서유구 입장에서 이렇게 기존 농법
의 답습을 권유하는 태도는 도둑에게 강도질하라고 가르치는 일이나 다름없었
325) “刈麥而種豆粟, 俗稱根耕, 今農家之所通行也. 然六七月之間, 每多淫霖, 一失鋤工, 便不可復治. 
小豆尤惡濕易敗. 故凡根耕者, 宜先截壟作橫溝, 以淸理水道. 不然則十失三五也.” 정명현·김정기 역
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370쪽.
326)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 두 농법이 조선 후기의 주된 밭 농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閔成基, 朝
鮮農業史硏究, 一潮閣, 1988, 제5장 ｢朝鮮後期 旱田輪作農法의 展開｣;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제2부 제4장 ｢旱田 二毛作 경작방식의 고도화｣;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
경영, 제3장 ｢이앙법의 활용｣;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신구문화사, 2009, 제4장 ｢조선후기의 농업기술론 분화와 두 가지 농업론｣ 등 참
조.
327) “상수리나무 잎은 밭을 가장 기름지게 한다. 지금 산이나 들판에서 논을 가꿀 때 너무 넓어서 
똥거름을 골고루 다 뿌릴 수 없는 곳에서는, 이것을 가장 좋은 거름으로 삼는다. 매년 4월, 잎이 
무성해지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 잎을 고루 따서 밭에 두껍게 깐 다음, 물을 끌어다가 대주어 오
랫동안 담가놓고 썩힌 뒤에 모를 심는다. 이 방법은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서 두루 쓰인다. 櫟
葉最能肥田.今山野治田,廣闊糞溷不敷處,惟以此爲上肥壅.每四月,葉盛,衆力齊摘,厚布田面,引水
灌之,令漚淹腐化,然後插秧.此南北之所通行也.” 杏蒲志 卷2 ｢淤蔭｣(農書 36, 97쪽);  서
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66쪽.
- 331 -
다.(3.5.12) 이처럼 그가 물 확보가 어려운 농지는 논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바꾼 농지도 원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며, 그 밭에서 간종법이나 근경법을 
쓰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서 조선 전역에서 두루 쓰는 주요 농법을 매우 심각하
게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종법과 근경법의 제도적 금지는 조선에서의 밭 
농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서유구는 제5목의 마지막을 “밭에서의 세금 감면하는 법은 모두 논에서의 예
를 따른 뒤에, 준엄한 법령을 엄격하게 세워 1년에 2번 재배하는 잘못된 관습을 
금지시켜야 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조선 초부터 밭에서는 급재가 적용되
지 않았는데도 이런 법을 개혁하자고 했다. 밭에서도 논에서처럼 재해가 생길 때 
감면하는 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328) 이는 한 농지에서 간종이나 근경 같은 이
모작을 금지하여 단일 작물만 재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기존 농법
을 폐기한 뒤의 대안이 제2목에서 논의했던, 1년 1작을 하는 견종법이었기 때문
에 이 같은 주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1년 1작 견종법은 서유구가 보기에 이모작보다 수확량이 더 많다. 그는 노농
으로 보이는 농부와의 대화 기록에서 조선의 밭갈이와 견종법의 밭갈이를 통한 
농법을 비교해 보았다. 즉 기존의 농법으로 100묘(=1경) 농지에 고랑과 두둑을 
각각 150~200개씩을 만든다면, 간종을 할 경우에는 고랑과 두둑을 모두 사용하
고 그루갈이를 할 경우에는 두둑만을 2회 쓰므로 모두 300~400개의 두둑(또는 
두둑과 고랑)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견종법으로 두둑과 고랑을 만들면 너
비가 조선의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 3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밭을 만
든 견종법을 쓰면 제2목에서 분석했던 만전과 대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견
종법에서 수확량이 두 배가 더 높다.329) 그가 말한 만전은 두둑에다 작물을 재배
328) 이 같은 서유구의 언급은 조선후기에 통용된 밭 농법인 근경법과 간종법의 확산 이유를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의 여러 연구자들은 간종법이나 근
경법이 민간에서 저절로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 외에 관에서 유도한 측면을 발
견할 수 있다. 간종법과 근경법을 권유하는 일은 세금 확보를 위한 권농책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직설에는 간종법이 밭이 적은 이[田少者]가 재배하는 방식이었다고 이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조선초에는 간종법보다는 근경법이 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329) -서유구: “100묘의 농지에 두둑과 고랑은 몇 개 만드는가.”(復問曰:“今有百畝之地,用東法耕之,
得幾壟·幾畎?)
   -농  부: “밭갈이를 잘 하는 이는 두둑을 높게 하고 고랑을 좁게 해서 두둑과 고랑 200개씩 만
든다. 밭갈이를 잘 못하는 이는 두둑과 고랑을 넓게 해서 두둑과 고랑 150개씩 만든다.”(曰:“善
耕者,高作壟,狹作畎,可得二百壟·二百畎;不善耕者,廣作壟,廣作畎,可得一百五十壟·一百五十畎.”)
   -서유구: “지금의 100묘의 땅으로는 옛법을 따르면 두둑과 고랑을 각각 300개씩 만든다. 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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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므로 간종과 근경 모두가 해당된다. 100묘에서의 수확량이 몇 석인
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제2목에서 언급했던 견종법의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수확량의 차이가 확연할 것이다.
의상경계책의 11개 목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제5목은 내용
은 간단하지만 조선에서 주로 쓰던 농법 3가지(번전·간종·근경)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번전을 통해 논에서의 이앙법을 확산
시키는 일, 간종과 근경을 통해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일은 기존의 연구에서 조
선후기의 생산력을 증대시켰다고 이해된 핵심적인 농업기술이었다.330) 하지만 농
업생산력이 증대되었다는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을 경험했던 서유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150개에는 보리를, 나머지 고랑 150개에는 조를 심으면 땅 넓이가 전보다 넓어지지는 않았으나  
수확량은 몇 배나 될 것이다. 어찌 꺼리기만 하고 하지 않는가?”(復問曰:“今將百畝之地,倣古法作
三百畎.以一百五十畎種粟,一百五十畎種麥,則地之廣邪不加於前,而得穀之多可倍焉蓰焉.何憚而不
爲?”) 杏蒲志 卷2 ｢種植｣ ‘種粟’(農書 36, 135~136쪽).
330) 閔成基, 朝鮮農業史硏究, 169~196쪽;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207~268쪽; 김
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127~158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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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제6목 ‘둔전 넓혀 부국 만들기’ 역주
3.6.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든다
3.6.1. 둔전 시행의 필요성
3.6.1. 여섯째, 둔전을 넓혀 부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六曰廣屯田以富儲蓄.
3.6.2.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국의 재용 관리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쉽고, 
우리 동국에서 말하는 재용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좋은 방법으로 삼기 어렵습니
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례의 ‘태재太宰’에서는 9부
賦331)를 기준으로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방중邦中·사교四郊·방전邦甸·가삭家削·방
현邦縣·방도邦都 6가지는 땅의 원근을 기준으로 한 세금[地賦]이고, 그 나머지인 
관시關市·산택山澤·폐여幣餘 3가지는 모두 물건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었습니다. 





3.6.3. 후대로 내려오면서 구리 채굴세, 소금세, 주세酒稅, 차세茶稅, 시장세, 배 
운행세와 수레 운행세 등 세법이 날로 늘면서 수취 방식도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러나 태관太官333)의 용품과 변방의 비용 충당에는 반 이상을 여기에 의지하여 
처리했지, 오로지 논밭의 세에서 추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산과 
못에서 나는 재물을 거둬 농지의 세금을 느슨하게 하고, 시장세를 거둬 농지세로 
331) 9부賦: 주나라에서 실시한 9종의 부세(세금) 제도. 방중(邦中, 성곽 안)·사교(四郊, 성곽에서 
100리 이내)·방전(邦甸, 성곽에서 200리 이내)·가삭(家削, 성곽에서 300리 이내)·방현(邦縣, 성곽
에서 400리 이내)·방도(邦都, 성곽에서 500리 이내)·관시(關市, 시장)·산택(山澤, 산림과 천택)·폐
여(幣餘, 공용에 쓰고 남은 물품) 등이었다. 周禮注疏 卷2 ｢天官冢宰｣ ‘太宰’.    
332) 者: 의상경계책 法. 뒷구절과 대구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반복된 “臣故曰中國之理財用者
易爲工也”라는 글귀에서 ‘法’은 ‘者’로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3) 태관太官: 궁중 음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진秦나라 때 설치하여 원 이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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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지나치게 세세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근孔僅과 상홍양桑弘羊
이 털끝까지 쪼개려 하듯 각박하게 한 일이고,340) 임시변통에 권도權道가 있는 
것은 유안劉晏341)이 재용을 잘 관리한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집에 비유하자
면, 별장이나 집 그리고 논밭 외로 생계를 운영하는 길을 한 가지에 의지하지 않
았습니다. 의복은 양잠과 방적에서 얻었고, 손님 접대와 제사 음식은 가축 사육
에서 얻었습니다. 또 재물에서 생기는 이익은 불시에 갑자기 드는 비용에 충당하
면서 농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항상 여유 있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양식으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기에 재산은 불어나기 쉽고 없어지기 어려웠습






334) 이 말은 資治通鑑(卷146 ｢梁紀｣ ‘高祖武皇帝’ 2)을 비롯하여 大學衍義補(권28), 思辨録
輯要(권16) 등에 나온다.
335) 鑄山煑海: 산의 구리를 캐 돈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달여 소금을 만든다. 자연 자원을 개발한
다는 뜻.
336) 榷酒酤: 주류를 전매하다.
337) 茗: 차 싹.
338) 關市: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시장.
339) 筭(算): 세금을 매기다.
340) 공근孔僅: 한나라 남양南陽 사람. 무제 때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소금과 철의 일을 관장했다. 
소금과 철의 세금 징수만 담당하는 기관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의 주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들이 많았다.
   상홍양桑弘羊: 한나라 낙양洛陽의 상인의 자식이었다. 무제 때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염철을 관장
하여 평준법을 만들었다. 史記 卷30, 漢書 卷24上.
341) 유안劉晏: 당나라 사람. 현종, 숙종, 대종, 덕종 4대에 걸쳐 관리호 활동했다. 염철 업무를 관
장하기도 했다.
342) 則: 財의 오기로 판단된다. “유안이 재물의 이익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등용한 것이다. 晏善治
財利故用之.”(資治通鑑 卷221 ｢唐紀｣ 37 ‘肅宗文明武徳大聖大宣孝皇帝 下之上’)는 구절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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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우리나라는 조정의 교화로 다스림이 크게 융성했을 때는 백성에 대한 수
취에 제도가 잘 갖춰졌습니다. 위로는 임금께 바치고 아래로는 나라에 충당한 세
금이 규정된 공물과 부세 이외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렴주구苛斂誅求는 백성에게 
조금도 가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은·주 삼대三代에서나 겨우 있었을 뿐 
한漢·당唐 이후로는 결코 없던 일이었습니다.
我□國朝化理郅隆,取民有制.上供□乘輿,下給軍國者,不出惟正貢賦之外,而苛征橫斂未
嘗一及於民.此三代之所堇有,而漢唐以後之所絶無也.
3.6.6. 이 아름다운 풍속이 얼마 되지 않아, 물건은 넘쳐나고 비용은 커지면서 
정해진 세금[經賦]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예산을 
담당한 관리는 애가 타도록 다급해졌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대처하면서 두각
을 드러내서 세금과 전매수입만으로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감히 하
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들은 말 한 마디만 꺼내면 사방에서 비웃으며 자기를 




3.6.7. 비유하자면 온화하고 유약한 선비가 생계를 꾸리는 일에는 서툴면서 돈 
버는 일은 입에 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만으로도 지출을 오히려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불어나면서 연간 
지출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가난으로 쌀독에 바닥이 샌 듯 양식이 다 떨어져 
아침에 저녁거리조차 챙기지도 못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양식을 꾸기 위해 못 하
는 일이 없습니다만, 내놓고 행상을 하면서 돈 모으는 일에는 여전히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국에서 말하는 재용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좋은 





3.6.8. 조租·조調·용庸343)은 정해진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조租만 있고 조調와 용庸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비로소 
호포戶布344)를 거두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도리어 신중하게 판단하기 어려움[難
愼]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결행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租調與庸,其爲經賦也同,而我□國有租而無調庸者何也?近自百年以來,始有戶布之議,
而顧畏難愼,迄莫能斷而行之.
3.6.9. 소금세·차세·주세는 상품세와 전매품[征榷]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
나라에는 소금세만 있고 주세가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통하는 
큰 읍들은 1년에 천 번이나 술을 빚지만 눈꼽만큼의 세금도 현의 관아에 들어오




3.6.10. 무릇 한漢·당唐 이후의 재용 관리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만 성대한 의관이나 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철저히 모방한 뒤에야 그만
둡니다. 이러니 그 재용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창견에 대해서는 비방이 일어
나기 쉬우므로 예전에 없던 것을 지금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정情은 
인습에서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것을 지금 그 이름에 의거하여 
재주껏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재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예전에 있
던 군보軍保에 의거하여 당번을 면제하고 포布를 징수하거나 예전에 있던 조적
糶糴347)에 의거하여 운송 과정에서의 손실분[雀鼠之耗]348)을 부가세로 취하는 
343) 조租·조調·용庸: 조租는 수확한 곡식에 대한 세금이고, 조調는 나라에 진상하는 지방 특산물이
고, 용庸은 부역을 대신해 내는 베나 무명이다.
344) 호포戶布: 호의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紵布를 징수하던 세제. 고려 충렬왕 때 처음으로 실시
했고, 조선 태조 때 요역 대신 이를 징수 하였는데, 충청·황해·경상·전라·강원도 등의 민호에게 
부과했다. 대호大戶에 2필, 중호中戶에 1필, 소호小戶에 반 필을 부과했고 대개 봄과 가을 두 차
례 징수했음. 태종 때 폐지함. 한국고전용어사전 5, 809쪽.
345) 鹽筴(염책): 소금세 징수 정책.
346) 征榷: 나라에서 거두는 상품세와 전매.
347) 조적糶糴: 고려조선 시대 상평창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주로 물
가의 조절이나 가난한 농민의 진휼을 위해 행해졌다.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







3.6.11. 시행한 지 100여 년에 명목상 정해진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착취는 날
로 심해져서 쫒아가 몽둥이질하고 칼을 씌우는 일이 없고, 점점 번져 이런 관행
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며 가혹하게 횡포를 부리기로는 덕종德
宗 때 집의 칸 수만큼 세금349)을 매기던 것보다 심했고,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데 끝이 없기로는 남송南宋의 경제經制와 총제緫制350)보다 더 지나쳤
습니다. 송나라 신하 소식의 “쇠퇴하는 시기의 구차한 정치를 모두 했다”351)는 




3.6.12. 더욱이 권세가 있는 부자들은 온갖 꾀를 부려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농
가에서만 편파적으로 그 고초를 받습니다. 곤경에 빠져도 하소연할 데 없어 사방
으로 떠돌아다니니 소작인[客]들은 흩어지고 논밭은 황무지가 되는 상황도 순식
간입니다. 옛날에 이른바 “올바른 공물과 부세[貢賦]”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태반은 제대로 거둘 수 없는[無麪之不托]356) 것입니다. 위로는 정벌征伐357)과 
한국고전용어사전 4, 884쪽.
348) 운송 과정에서의 손실분[雀鼠之耗]: 참새나 쥐가 먹어 축난 분량. 오대五代 후당後唐 때 생긴 
제도로, 곡식을 운송하는 중에 소모되는 분량의 몫으로 1석에 2승의 비율(즉 2%)로 부가세를 
징수했다.
349) “趙贊復請稅間架算除陌.其法,屋二架爲間,上間錢二千,中間一千,下間五百.匿一間,杖六十.告者賞錢
五萬.” 唐書 卷52 ｢食貨志｣ 第42
350) 경제經制와 총제緫制: 송의 선화宣和 연간에 실시했던 부가세의 일종.
351) “至於最下而無謀者,量出以爲入用之不給,則取之益多天下晏然無大患難,而盡用衰世苟且之法,不知
有急則將何以加之.此所謂不終月之計也” 東坡全集 巻47 ｢策别十七首｣ ‘策别’ 1.
352) 剝割: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베어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함의 비유.
353) 棒: 의상경계책 捧. 문맥을 고려한 교감.
354) 棒枷: 몽둥이와 목에 씌우는 나무 칼.
355) 德: 德宗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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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巡狩358)의 정치가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호화와 사치의 풍속이 보이지 않는




3.6.13. 그렇다고 이제 4백 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던 법을 만들어 소금세·광산
세·주세·차세를 징수함으로써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으려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위한 방도는 오직 이회李悝가 땅심을 다 활용한 
가르침을 서둘러 쓰는 데 있을 뿐입니다.
今欲創爲四百年來未始有之法,煮鹽·鑄鐵·榷酒·筭茶以奪商賈之利,則臣知其必不能也.
爲今之道,惟有亟用李悝盡地力之敎360)而已.
3.6.14. 땅심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고 들판은 날로 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땅에 남아있
는 이익이 아직도 있고, 그럼에도 놀고먹는 자들이 많아 이익을 얻으려 해도 빠
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밭 갈고 재배하는[耕種] 데에도 법도가 없어서 곡식 생산




3.6.15. 재배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관행에 익숙한 자
들은 얼굴 표정과 말만으로 깨우칠 수 없고, 외진 구석에서 정체되어 있는 자들
은 정령政令만으로 고른 수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 방법을 보여주
356)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無麪之不托]: 無麪䬪飥(무면박탁)과 같은 뜻. 밀가
루가 없으면 수제비를 만들지 못함.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음의 비유.
357) 정벌征伐: 군대를 파견하여 죄 있는 무리를 침.
358) 순수巡狩: 천자가 수렵을 통해 병사를 단련시키는 한편, 지방의 제후국을 순회하며 정치의 득
실과 민정을 시찰함.
359) 次第: 잠깐 사이, 순식간의 뜻으로 풀었다.
360) 재용 관리의 유일한 대안이자 핵심은 결국 “敎樹藝以盡地力”(3.2)으로 귀결되고 이를 실천하
는 방도로서 둔전 경영으로 이어진다.
- 339 -
고 그 효과를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敎樹藝柰何?習狃於故常者不可以色辭喩也,見滯於方隅者不可以政令齊也.必須程式以
示之,功效以歆之.
3.6.16. 세상에서 쟁기를 잡거나 논밭 두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논밭 손질법이 
이러하면 논밭이 질서가 잡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지고, 곡식 재배법이 이
러하면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굶는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해줍니다. 
노련한 이와 서투른 이가 서로 비교되면서 고생과 편안함이 갈리고,361) 좋은 일
과 좋지 않은 일이 어긋나면서 이익과 손해가 차이 남을 환히 알게 해줍니다.362) 
그런 뒤에 다투어 적극적으로 권하게 될 것이고, 명령하지 않아도 달려들 것입니




3.6.2. 서울 주변 둔전 네 곳
3.6.2.1. 동둔東屯
3.6.17. 저는 서울에 둔전을 4곳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경성 동
쪽 10여 리 떨어진 중냉포365) 서쪽366)입니다. 사방 몇 리가 모두 예전에 논[稻
361) 노련한∼갈리고: 둔전을 시행할 때, 경종법에 노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함께 어울어
져 농사를 지을 때, 노련한 이들은 편안하게, 초보자들은 힘들게 짓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362) 좋은∼납니다: 둔전을 시행할 때, 좋은 경종법을 시행한 이들이 얻은 이익과 좋지 않은 경종
법을 시행한 이들이 겪은 손해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보인다.
363) 그런∼달려듭니다: 둔전을 통해 보여준 효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경종
법을 익히려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364) 耜: 의상경계책 耟. 문맥으로 교감함.
365) 중냉포 : 중량포中梁浦의 오기인 듯하다. 중랑포[中浪浦]. 중랑구 묵동과 노원구 월계동 사이
의 중랑천을 건너는 나루터로서, 중랑천의 지류인 우이천과 묵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큰 바닷
가와 같이 넓은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중량포･중랑포･속계･송계라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
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대동여지도(13첩4면)의 중랑천(속계) 일대(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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畦]이었는데, 최근 40~50년 동안 큰 홍수로 모래진흙이 몰려와 뒤덮어버리면서 
물길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는 바람에 결국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조龍爪 
등의 기구로 하류를 준설하여 물을 소통시킨 뒤, 물이 농지 가운데로 흐르게 하





3.6.18. 조금 동쪽으로 4~5리 떨어진 배봉拜峰367) 아래에 태복시太僕寺368) 관
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용영壯勇營에 속했으나 장용영이 혁파되어 소속이 없
어지면서 태복시 소속이 되었습니다만, 태복시 입장에서도 큰 이해관계는 없습니
다. 건물 앞 들판의 논밭과 중영포의 농지를 더 사들여 이를 합해야만 몇 백 경
이 될 것이니, 배봉 관사에 둔전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동둔東屯입니다.369)
稍東四五里拜峰之下有太僕牧廨.舊屬壯勇營,營罷無所屬,屬之太僕,在太僕無甚利害
也.宜益買前坪水陸田與中泠浦之田,合湊爲數百頃,而設屯田所於拜峰牧廨:是爲東屯.
366) 중냉포 서쪽 : 장위·월곡·석관동 일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67) 배봉拜峰 : 배봉산拜峰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표고 110m의 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영우원과 휘경원 등 왕실 묘원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목마장의 울타리
가 지났던 곳.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68) 태복시太僕寺: 고려 시대 궁중의 타는 도구[乘輿], 말, 목장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공민왕 
21년(1372) 사복시(사복사)로 되어 조선 시대로 이어짐. 한국고전용어사전 5, 390쪽.
369) 안대회 번역, 북학의 ｢진북학의｣, 252쪽에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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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서둔西屯
3.6.19. 또 하나는 경성 서쪽 10여 리 떨어진 양철평楊鐵坪370)에 있습니다. 모래
자갈밭에다 샘이 부족하여 황무지가 죽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산 계곡에 의지해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든 뒤 가을과 겨울의 비나 눈을 받아 관개용수로 준비
하고 거기다 도성의 똥거름을 수레로 운송해 거름을 줄 수 있다면 척박한 땅은 
옥토가 되어 비옥한 농지 수 십, 수 백 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其一京城西十餘里有楊鐵坪,沙确乏泉,一望陳荒.苟能依傍山谷,築堤爲陂,受秋冬雨雪
之水以備灌漑,且車輸都城糞壤而糞之,則化瘠爲沃,可得良田數十百頃.
3.6.20. 서남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는 연의궁衍義宮371) 옛터가 있는데, 그 앞 
들판에 수를 놓은 듯 펼쳐진 밭두렁은 모두 백성의 밭입니다. 몇 년 전 여름 홍
수 때 침수되어 모래진흙으로 덮힌 곳이 몇 십 경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땅주인
들이 싸게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만약 관에서 그 땅을 매입한 뒤 일꾼
들을 모집하여 모래진흙을 소통시키고 옛 두렁을 회복한다면 모두 경성 근처의 






3.6.21. 또 하나는 시흥·안양 들판입니다. 초목이 10리에 걸쳐 무성하고 안양천
[安陽橋] 물이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문이나 수멍을 여러 군데
에 설치하여 물을 잘 조절한다면 상등급의 기름진 논 몇 백 경을 얻을 수 있습
370) 양철평楊鐵坪: 양철리梁鐵里라고도 한다. 은평구 불광동에 있던 마을로서, 수리봉 밑 양철고
개･양철평에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양처리라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양철현[梁鐵峴] : 은평구 녹번동 녹번삼거리에서 불광네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양천리兩千里고개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리봉 밑에 있는 마을을 양철리라고 
하였다. 또 이곳을 양철리계梁鐵里契･양철리계梁哲里契･양철리계陽鐵里契라고도 하였으며, 앞 들
판을 양철평梁鐵坪･양철평梁徹坪･양철평良鐵坪 등으로 같은 음을 다른 한자로 표기하기도 하였
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6.22. 또 하나는 양주楊州 의정평議政坪입니다. 땅이 평평하고 광활하여 농사
지을만합니다만, 이곳이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있어서 장마를 한 번 만나면 두 
산의 물이 여기로 모여들어 평지가 강이 되면서 흙으로 뒤덮여 농사를 망칩니다. 




3.6.23. 이곳은 ｢장인匠人｣에 나오는 구溝와 혁洫의 제도372)를 대략 본받아 4척 
너비의 구와 8척 너비의 혁이 농지를 가로세로로 에워싸게 합니다. 구는 혁으로 
이어지고, 혁은 회澮로 이어지고, 회는 천川으로 이어지게 하여 1묘3견(一畮三
畎, 1묘에 고랑 세 개에 재배하기)의 방법을 다시 써 농사지으면 상등급의 기름
진 조밭 몇 백 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둔北屯입니다
此宜略倣匠人溝·洫之制,四尺之溝·八尺之洫,縱橫縈絡.溝達于洫,洫達于澮,澮達于川,復
用一畮三畎之法治其田,則可得上腴粟田數百頃:是爲北屯.
3.6.3. 둔전의 운영 및 보급
3.6.24. 이 네 둔전은 각각 지형의 편의에 따라 300경이나 200경을 차지하도록 
하되, 네 둔전이 총 1000경이 되게 한 뒤에 그칩니다. 10경 단위로 우리(耦犁,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 소 4마리, 수레 2대, 농부[佃夫] 5명으로 구성합니
다.373) 이 가운데 밭갈이 소는 영남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영남 소가 더위에 강
372) “爲溝洫,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甽.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爲井,
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
之澮.” 周禮注疏 卷42 ｢考工記｣ ‘匠人’.
373) 이를 토대로 한 1000경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400마리(=4×100), 수레 200대(2×100),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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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밭을 잘 갈기 때문입니다. 논농사를 지을 농부는 영남 좌도左道374)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논농사를 잘 짓기 때문입니다. 조밭 농사꾼은 해서(海
西, 황해도)나 관서(關西, 평안도)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조 농사를 잘 






3.6.25. 집을 지어주고, 봉급을 후하게 주고, 세금과 요역을 면제해주고, 일과 휴
식을 잘 조절해 주어, 사람마다 일을 즐기면서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둔전 하나
마다 한나라의 수속도위搜粟都尉375)나 농도위農都尉376) 제도처럼 농사 업무에 
밝은 자 1명을 선발해 전농관典農官으로 삼아 이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制其室廬,厚其稍廩,蠲其征徭,節其勞逸,令人人樂事赴功.每一屯,選明於農務者一人,爲
典農官,領其事,如漢搜粟都尉·農都尉之制.
3.6.26. 물가의 땅을 골라 물풀무[水排]377)를 설치한 뒤 물을 격동시켜 풀무질을 
하면서, 보습[鑱]·쌍날삽[鏵]·가래[錢]·박(鎛, 호미의 일종)·괭이[钁]·봉鋒·호미
[鉏]·누(鎒, 호미 또는 괭이 耨의 오기?)·낫[鎌] 등속을 담금질로 만듭니다. 또 
누차耬車·둔차砘車·육독磟碡·역택礰礋·풍구[颺扇]·항아리방아[碙碓]·연마(連磨, 동
시 작동 맷돌)·물맷돌[水磨]·물토매[水碾]·물연자방아[水碾]·롤러연자방아[海靑
500명(5×100)이다. 그렇다면 1인 당 2경(=200묘)을 경작하는 꼴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듯하
다. 처자식 인원까지를 계산한 것일까. 뒤에 “처자식을 데려와 살게 하고”라는 구절에서 이런 추
측을 할 수 있다. 박제가, 북학의 ｢둔전지비屯田之費｣와 비교할 것. 10경 기준, 소 20, 수레 
10, 인부 20. 북학의 ｢진북학의소｣ ‘糞’(임원경제지 본리지 2, 140쪽)에서는 100묘에 소 2
마리, 수레 1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326쪽에서는 다
음의 설명이 있다. 1경=40두락(반계수록)=30두락(정약용). 
374) 영남 좌도左道: 조선 중종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를 양분하여 그 왼쪽 지역에 속하는 
여러 군을 통칭한 행정구역.
375) 수속도위搜粟都尉: 한 무제武帝 때 설치한 일종의 군직軍職으로 대사농大司農에 소속되었으
며, 농사와 둔전屯田 등을 관리했다.
376) 농도위農都尉: 한 초기에 설치했으며, 농사를 관리했다.
377) 물풀무[水排]: 수력을 이용해 바람을 일으켜 불을 피우는 풀무. 쇠를 단련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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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무릇 논농사는 영남의 벼 재배법을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던 쟁기질 
3회, 써레질 4회, 벼 밀어젖히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해야 합
니다.381) 밭농사는 지금의 방법을 모두 바꿔서 조과趙過가 만든 대전법代田法을 
써야 합니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꿔서는 안 됩니다.382)
凡治稻田宜參用嶺南種稻法,而以古人三犂·四䎱·摥稻·熇稻等法消息之.至於陸田則宜
一切改今法,用趙過代田法.此爲陸耕之規矩準繩,斷斷不可易者也.
3.6.28.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농사지으면 평년작으로 계산한다 해도, 1묘에는 
조[穀] 1석[斛]을 얻고, 1경에는 100석을 얻어, 둔전 하나에는 2~3만 석을 얻
을 수 있습니다. 그 반으로는 본 둔전의 관리와 농민의 급료, 의복 및 들밥,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등의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홍수나 가뭄 
등 불의의 재해에 대비합니다.
臣意治田如此,以中年率之,一畮可得穀一斛,一頃得百斛,一屯得二三萬斛.用其半爲本
屯官民廩食·裘葛及饁田·飼牛·葺理室廬·修補器械之費,儲其半爲水旱不測之備.
3.6.29. 서둔과 북둔의 곡식은 북한산성으로 운송하고, 동둔과 남둔의 곡식은 경
성으로 운송하되, 모두 별도로 곡간을 설치하여 보관합니다. 곡간은 반드시 벽돌
로 짓고, 곡식은 찧어서는 안 됩니다. 벽돌로 지으면 참새나 쥐의 피해가 없고, 
곡식을 찧으면 장기간 보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78) 농기구와 수차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그 일단은 박제가, 안대회 번역, 북학의 ｢둔전의 비용
[屯田之費]｣(251쪽)에 제시된 적이 있다.
379) 鞴: 의상경계책 韛.
380) 堈: 의상경계책 碙.
381) 임원경제지 본리지 2, 193~245쪽; 杏蒲志 卷2 ｢種植｣(農書 36, 121~127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3.6.30. 이렇게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가 나온 뒤에야 이 무리를 4도
都383)와 팔도에 나누어 파견하면 1명이 10명에게 전하고 10명이 100명에게 전
하면서 밭갈이·씨앗뿌리기·김매기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각각은 감영 관할지 근
처에다 둔전을 설치하는데, 많게는 700~800경, 적게는 400~500경이 되게 하
며, 시행하는 제도는 모두 경성 주변 둔전을 본받게 합니다. 수륙水陸 절도사節





3.6.31. 매년 수확을 마치면 수확량의 반은 근처 산성으로 운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못 되어 곳곳에 곡식이 쌓이고 곡간은 넘쳐날 것입니다. 옛날에 이
른 바 “3년 농사지으면 1년 먹을거리가 남고, 9년 농사지으면 3년 먹을거리가 
남아, 30년 전체를 통털어 비록 가뭄과 홍수가 있어도 백성이 굶주려 초췌한 얼
굴빛은 없었다”386)고 한 말에 견줄 수 있습니다.
每收穫旣畢,輸其半于近處山城.不出十年,在在積穀,倉庾充溢,古所謂“三年耕,餘一年之
食;九年耕,餘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雖有㐫旱水溢,民無菜色”者,可得以比擬矣.
383) 4도都: 조선 시대 유수留守를 두었던 수원부水原府, 광주부廣州府, 개성부開城府, 강화부江華
府를 가리킴.
384) 수륙水陸 절도사節度使: 조선 시대 지방에 설치했던 무관직으로 도道의 군사권을 도맡았다. 
대체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군대에 따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나
뉘어졌다. 한국고전용어사전 4, 720쪽.
385) 도호부都護府: 고려조선 시대 지방 행정기구의 하나. 본래 중국에서는 이민족 통치를 위한 군
사적 성격이 강해 주로 변경에 설치되었으나, 고려조선시대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도호부 
수는 후기에 갈수록 증가하여 세종 초에 38읍, 중종 때 45읍, 고종 때 75읍으로 격증했다가 
1894년 군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읍격邑格 상 목사와 군수의 중간에 해당한다. 한국민족문
화대백과사전 7, 36~37쪽.
386) 禮記注疏 卷12 ｢王制｣; 임원경제지 본리지 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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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초기 비용 마련 방안
3.6.32. 논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둔전을 설치하는 초기에 농지와 농우를 구입하
고, 농부[佃戶]를 모집하고, 집을 짓고, 기구를 제조하는 데 비용이 이만저만 드
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정이나 민간이나 재물이 부족한데 어디에 여력이 있어서 




3.6.33. 동둔에는 본래 방목을 관리하는 관사가 있었으니, 예전에 하던 관행대로 
하면 복잡하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조적미糶糴米가 몇 천 석이 있다고 하
니, 이를 반으로 나눠 반으로는 방죽을 쌓고 포구를 준설하며 농기계를 제조하게 
합니다. 나머지 반은 비축해놓고 예전대로 거둬들이거나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취했다가 식사나 소 사육 비용으로 쓰고도 넉넉할 것입니다.
東屯本有監牧廨宇,可以仍舊貫而不煩改爲.又聞有糶糴米數千斛,平分爲二,用其一築圩
濬浦,製造器械.儲其一依舊斂散取殖,以爲饁田·飼牛之費而裕如矣.
3.6.34. 따라서 돈과 곡식에 대해 계획할 곳은 남·서·북 3둔전뿐입니다. 지금 돈
과 곡식을 관리하는 중앙 관청의 아문衙門에는 모두 은화를 보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란 홍수나 가뭄, 전쟁을 일컫
습니다. 그런데 전란으로 피폐하여 어수선한 때에 은화로 식량과 의복을 공급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은화로는 평시에 물가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전란으로 피폐했을 때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관해서 예상하지 못한 




3.6.35. 마땅히 호조·선혜청·균역청·사복시·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으로 하
여금 각각 1,0000민緡388) 또는 5000~6000민을 내게 하소서. 이를 3둔전에 각 
387) 둔전 설치 초기 비용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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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민(즉 20,0000냥) 씩 나눠주어 농지 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
의 봉급 등의 비용으로 쓰게 하소서. 매년 추수 뒤에 이자를 계산하여 곡식으로 
배상하면 10년도 안 되어 마땅히 100배의 이자를 얻을 것입니다. 속담에 “돈 
1000꾸러미를 집에 둬봐야 한 푼 제 때에 씀만 못하다”고 했는데, 하물며 쓸 돈




3.6.5. 농우 구입 및 농부 모집 방안
3.6.36. 소 도살은 나라에서 항상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해이해져 어기
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 엄중히 단속하여 재주껏 적발하
면 1년의 벌금 수입으로도 서울 주변 둔전에 농우農牛를 공급하고도 남을 것입
니다. 몇 년 동안 새끼 쳐서 사육이 날로 번성하면, 밭갈이가 융성해지는 정사政
事와 그물을 풀어 도망갈 길을 터주는 어짊389)을 일거양득하게 됩니다.
屠宰牛犢,邦有常禁,而近頗解弛,犯者狼藉.今若申嚴其法,摘發有術,則一年鍰金之入可
給京外屯田之牛而有餘.數年孶殖,畜養日繁,則敦耕之政·解網之仁,一擧而兩得矣.
3.6.37. 농부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남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는 금위영이나 어영청으로 입대하는 군인 중에 건장하고 농사에 열심인 20~30
세 영남 사람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처자식을 데려와서 살게 하고, 보





389) 그물을∼어짊: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벌금을 받아냈으니 소 잡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아닐 것 같다. 소의 입장에서 소가 번식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농부의 입
장에서 소가 많아져서 편리한 밭갈이를 할 수 있는 걸까.
390) 보미保米: 보인保人이 정군으로 근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던 쌀. 보인은 군대에 근무하는 정
군의 경제적인 보조를 위해 정군에 배정되어 베나 무명 등을 납부하던 자이다. 한국고전용어사
전 2, 953, 9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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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양서(兩西, 해서·관서)에서의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해
서·관서의 농가에서 매년 초에 장원의 일꾼을 모집하는데, 1인 당 1년 고용비가 
300전錢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양 도道의 관찰사에게 각종 면죄금[贖鍰]을 
써서 좋은 농부를 모집하게 하되,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500~700전을 지




3.6.39. 최근 경기 지역 100리 안팎에 사는 백성 중에 아이를 업고 도성 근처로 
이주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세금 독촉으로 곤란을 겪고 
요역을 피하느라 급박해서 쉽게 집을 버리고 기꺼이 이웃과 이별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을 수 십 명 모아 그 중에 1~2명을 선발한 뒤 집을 주고 영남·양서의 일꾼




3.6.6. 지방 둔전 운영 방안
3.6.40. 모든 도의 관찰사 감영에는 의례 별비전別備錢이 있는데, 이는 선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때, 봉급을 주고 난 잉여물을 보관하였다가 예상
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팔도 감영 관할의 둔전은 
해당 도의 별비전의 양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 중 1/3 또는 2/3를 제외한 나
머지를 1년 차의 설치 비용으로 썼으면 합니다. 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었
을 때에도 봉급의 잉여분이 있으면 둔전 몇 십 경을 증설하여 매년 곡식을 불리






3.6.41. 양서와 삼남(충청·경상·전라)의 읍들에는 대부분 공사고公使庫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혹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도 하고, 곡식을 빌려
주어 이자를 거두기도 하고, 없어진 절이나 민가 농지를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혹 한 마을[坊] 전체에 요역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호구 수대로 돈을 거두기도 
하여, 구관 수령과 신관 수령 및 중앙 상부 기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 많
게는 1년에 1,0000민을, 적어도 1년에 몇 천 민을 사용하는데, 부족하면 바로 




3.6.42. 조정에서는 모르는 일이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수령의 백성 착취가 이처
럼 끝이 없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 읍
의 공사고에 있는 본전과 이자, 그리고 환전한 돈을 가져다가 둔전을 설치하면 
큰 읍에서는 몇 백 경을, 작은 읍에서는 70~80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朝家之所不知,而一時守令之取民無藝乃如此,民安得不困?若取各邑公使庫本利變
賣393)置屯田,大邑置數百頃,小邑置七八十頃.
3.6.43. 이제 80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실로 재배법에 법도가 있다면 평년작 
수확량의 반만으로도 4000석[斛]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 3/4을 
내어 공사고에 주어 1년의 공비로 쓰고, 1/4은 따로 곡간에 저장하여 10년을 쌓
아두면 1,0000석이니, 홍수나 가뭄 등의 위급한 일에 대비할 수 있고, 규정 이외
의 조세를 함부로 징수하는 일도 차츰 끊어질 것입니다. 비용은 짧게 들지만 이
익은 오래 생긴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今以八十頃爲率.苟能樹藝有法,則中年所收之半當不下四千斛.糶其四分之三,付之公使
391) 羡餘: 잉여, 나머지.
392) 乾沒: 요행으로 이익을 얻음. 투기함.




3.6.7. 내지 둔전론을 제기한 이유
3.6.44. 그러나 이는 다만 제가 보고 들은 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
다. 그러니 저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효과를 어떻게 이루 다 
셀 수 있겠습니까?
然此但據臣聞見所及者言耳.臣之耳目所不及若此類,何可勝數?
3.6.45.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안과 밖의 관리들에게 고명한 가르침을 베푸셔서 
다방면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마음을 다해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면, 반드시 대사




3.6.46. 대개 둔전 제도는 한나라 소제(召帝, BC 87~74년 재위) 때 장액張掖의 
둔전에서 시작했고, 조충국趙充國395)의 금성방략金城方略에서 크게 갖춰졌는
데, 이는 모두 변방을 튼실하게 하면서 조달할 양식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大抵屯田之制始自漢昭帝張掖之屯,大備於趙充396)國金城方略,皆所以實邊圉·省饋饟
也.
3.6.47. 조조曹操에 이르러 조지棗祗와 한호韓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397) 백성
을 모집하여 허하許下398)에 둔전을 설치했으니, 병란의 여파로 농지는 황폐해지
394) 대사농大司農: 구경九卿의 하나. 진秦의 치속내사治粟內史를 고친 이름으로, 세금, 돈과 곡식, 
소금과 철 등을 관장했다. 뒤에는, 호부상서戶部尙書의 별칭이다. 여기서는 호조의 별칭으로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395) 조충국趙充國 : 한나라 상규上邽 사람. 말타기와 활쏘기가 뛰어났다. 武帝 때 흉노족을 격퇴했
고 宣帝 때, 營平侯에 봉해졌다. 漢書 卷69.
396) 充: 의상경계책 克.
397) 건안建安 원년(196년).
398) 허하許下: 주周 때 설치한 주. 조조가 헌제獻帝를 맞아 이곳에 도읍하였고, 그 아들 조비曹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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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성은 떠돌아다녔기에 농사를 권장하고 식량을 축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至曹操用棗祗·韓浩之言,募民屯田許下,則以兵燹399)之餘,田荒民流,爲勸農蓄積之計.
3.6.48. 내지內地의 둔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사관史官은 “허하의 둔전에
서 1년에 조 100만 석을 얻었더니, 주와 군에서 의례 둔전담당관[田官]을 두었
고 여기저기에 쌓인 곡식을 셀 수 없었다”400)고 했으니, 옛날부터 둔전의 현저한 
효과 역시 이보다 큰 적이 없었습니다.
內地屯田始於此,而史稱“許下屯田,歲得穀百萬斛,州郡例置田官,所在積穀無筭”,則自
古屯田之顯效亦莫如此.
3.6.49. 제가 위로 거슬러 둔전을 이야기한 이유는 조지와 한호의 주장을 본받아 
내지의 식량 비축을 위한 계획으로 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변방을 튼실하게 




3.6.8.1. 국경 둔전의 필요성
3.6.50. 제가 엎드려 들어보니 세종 때 북방의 6진鎭401)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강 안쪽에 살던 변경의 오랑캐들은 이주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강 안쪽에 살면서 오래도록 배반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
가 이름을 허창許昌으로 고쳤다. 지금의 하남성 허창시.




積粟,倉廩皆滿.” 晉書 卷26 ｢志｣ 第16 ‘食貨’ 등 여러 서적에 나온다.
401) 6진鎭: 조선 세종 때 두만강 하류 남쪽 연안에 설치한 국방상 요충지. 곧, 종성鍾城·온성
穩城·회령會寧·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寧의 여섯 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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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성을 쌓고 그들을 성 밖에 거주하
게 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건주建州에서 일어나서 변방 오랑캐들이 두만강 





말우시배亇乙于施培 등과 같은, 무산茂山 북쪽에서 부령富寧의 차유령車踰嶺 북
쪽까지 120여 리는 비옥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헐연평歇然坪․서가선西
加先․리시利施․도곤都昆 등과 같은, 말우시배의 강 연안의 동쪽 아래에서 회령會
寧의 농산보農山保까지 백 수 십 리도 역시 기름지고 평지가 넓은 곳이 많아 수 




3.6.52. 현종顯宗 계축년(1673)에 관찰사 남구만南九萬이 읍과 진영[鎭] 설치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나, 의론이 맞서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402) 
□顯廟癸丑,道臣南九萬陳疏諸置邑鎭,而議格不果行.
3.6.53. 관서의 무창 등 4군郡에는 국초부터 진영과 보루[堡]를 설치했습니다. 
태종 때에는 여연閭延을 군으로 승격했고, 세종 때에는 무창茂昌․우예虞芮․자성慈
城을 군으로 승격했습니다. 세조 때가 되자, 강 북쪽의 올량합兀良哈과 홀라온忽
剌溫 부락에서 시도 때도 없이 4군을 침탈했기 때문에 그곳 백성을 이주시켜 땅
을 비웠습니다. 건주의 패자 누루하치 때부터 강 안팎으로 변방 오랑캐의 자취가 
없어진지 역시 거의 200년이 되었습니다. 숙종 계해년(1683)에 4군을 다시 설치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백성들에게 들어가 농사짓도록 허락했으나, 곧바로 다른 의
402) 남구만은 당시 함경도 관찰사였다. 현종개수실록 14년 계축(1673) 12월 30일(을축) 조에 
자세한 정황이 보인다. 남구만, 약천집 제4권 ｢소차疏箚｣ ‘북쪽 변경의 세 가지 일을 아뢰고 






3.6.54. 정조 갑인년(1794)에 먼저 삼천방三川坊의 경작과 개간을 허락했는
데,404) 이곳은 바로 4군의 애초 경계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랑자들이 사방에
서 모여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이미 1,0000여 호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
안 내버려둔 나머지 땅심이 더욱 배가되어 조 1승升을 파종하면 7~8석[斛]을 
얻을 수 있습니다. 
□先朝甲寅,先許三川坊耕墾,卽四郡之初界也.臣聞流戶四集,于今數十年已過萬餘戶.曠
廢之餘,地力尤倍,種粟一升,能出七八斛.
3.6.55.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조정에서 서북방 국경 주변 1000리의 땅에 버린 
곡식의 양이 몇 백만 석이나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 공간적으로 계
산해도 이렇다면 100년에 걸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以是推之,□朝家之棄穀於西北沿邊千里之地者不知幾百萬石.橫計於土地而如此,則竪
計於百年,又豈有紀極哉?
3.6.56. 무릇 땅을 개간하고 영토를 개척하는 일을 옛사람들은 군사를 전멸시키
고 장수를 사로잡으면서까지 추구하려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1000리의 옥토를 버렸습니다. 곡식을 축적하고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일을 옛사
람들은 나랏돈을 다 쓰고 관작을 팔아서까지 도달하려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땅에다 몇 억 석을 버렸습니다.
夫闢地啓疆,昔人所以覆軍禽將而求者也,我則無故棄千里之沃壤;積穀實邊,昔人所以竭
帑鬻爵而致者也,我則無故棄幾萬萬石於地.
3.6.57. 제가 참으로 어리석기에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조정에서의 계획이 무슨 
403) 閭延 : 의상경계책 延閭.
404) 평안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 1740~1829)이 장계한 내용을 가리킨다. 정조실록 18년
(179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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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네들이 옛땅을 다시 찾으려 한다면 국경 분쟁이 
우려할만하다.’405)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만강과 압록강이 양쪽을 나눈다는 사실
은 저네들이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개간한다는데, 저
네들이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臣誠愚昧,左右思而莫識□廟筭之何說也.以爲“彼將復尋故地,邊釁可慮”云爾,則豆滿·鴨
綠之爲兩界所分,彼我之所共知也.我墾我地,彼何與焉?
3.6.58. 지금 과수 재배를 하는데 도둑의 침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국 울타리를 줄여서 울타리 밖의 땅에다 과일 나무를 내어주었
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발길이 멀어지자 여전히 손을 내저으면서 경계만 할뿐, 
과감하게 울타리 밖을 한 걸음도 엿보지 못하고서 ‘이들이 곧 다시 올 것이다.’라
고만 합니다. 이렇게 헤매는 모습은 말로 비유할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국경 분쟁을 우려하는 일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今有治園圃者不勝偸竊之侵軼也.遂蹙樊而割與樊外之地.及其偸竊遠跡,猶且搖手相戒,
不敢窺樊外一步,曰“是將復來”.此其惑不可以言語喩也.今之慮邊釁者,不其類此乎?
3.6.59. ‘저들의 땅과는 강 하나 사이로만 떨어져 있어서 간사한 백성이 몰래 넘
어갈까 우려할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주 북쪽에서 회령 동쪽으로 강 연안
에 있는 여러 읍과 진이, 어찌 저들의 국경 지대와 바짝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있
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일찍이 이를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은 것은 왜였습니까?
以爲“與彼地隔一帶水,姦細之潛越可虞”云爾,則義州以北會寧以東沿江諸邑鎭,何莫非
迫近彼境之地,而曾是之不虞何耶?
3.6.60. 게다가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여기저기 배치시킨 진영과 보루[鎭堡]를 바
로 국경의 최전방으로 삼는 것인데도, 반드시 그 곳을 비우고 군대를 철수한 뒤
에야 ‘몰래 월경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자공子貢의 설
을 빌린 주장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405) 현종개수실록 14년(1673) 12/30 기사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차유령車踰嶺 밖의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은 사실 그러합니다만, 이곳은 바로 옛날에 
호인胡人이 들어와서 살던 지역이니, 혹시라도 군을 설치한 뒤에 다시 그들이 침탈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수하여 떠난 지가 거의 50, 60년이나 되는데, 지




3.6.61. 지금 날마다 이웃 농작물을 가축이 짓밟을 일을 걱정하는 목축하는 자는 
반드시 울짱을 설치하고 목동을 들여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울짱을 
훼손시켜놓고 다만 양이나 돼지를 멀리 몰고 가도록 한다면, 얼마 못 가 이웃 농




3.6.62. 이 2가지의 우려가 모두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름진 땅을 버
려둔 채 모두 목재만 채취하는 곳으로 삼은 것이니, 저는 그 까닭을 알고 있습니
다. 
二者之慮皆非也.則其迄今拋膏腴之地,鞠爲林木之塲者,臣知其故矣.
3.6.63. 100여 년 이전에는 약해진 나라로서 두렵고 조심스런 일이 많았고, 서쪽 
이웃나라406)에서 떠들어 대는 소리가 날마다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비록 내지의 
성곽조차도 감히 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수리하지 못할 지경인데, 하물며 변경 
지대에 읍이나 진영을 세우는 일을 의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
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본래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百餘年以前,弱國之畏悴多端,西鄰之嘖言日至.雖內地城池亦不敢違約條繕治,况可以議
建置于邊界乎?委而棄之固其勢也.
3.6.64. 100여 년 이후에는 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나긋나긋해서 옛날처
럼 허세를 부리며 공갈협박하지 않자 밖으로는 국경 분쟁이 불시에 생길 걱정이 
없어졌고, 안으로는 휴양하며 삶을 영위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눈앞
의 향락만을 생각했지 새가 뽕나무 뿌리로 재난을 대비하는[桑土]407) 일과 같은 
406) 서쪽 이웃나라: 청을 건국한 만주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과 군신관계를 유지
하던 저술 당시조차도 중화국으로서의 청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명에 대해서는 황명皇明이라
는 극존칭을 썼던 사례와 대조된다.
407) 뽕나무 뿌리로 재난을 대비하던[桑土]: 상두桑土는 桑土綢繆(장마 전에 새가 뽕나무 뿌리 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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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한 계획을 급선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잘 꾸민 껍데기 글[虛文]





3.6.8.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3.6.65. 전례를 따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지금까지 치지도외한 일은 구차하게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묘당(조정)에 확립된 
계획이 있어서 부질없는 논란 때문에 배격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아침에 명령 




3.6.66. 논자 가운데는 ‘읍이나 진영을 설치하려면 비용 낭비가 더 크다.’고 주장
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 저는 원나라 신하 우집虞集의 주장을 활용해보겠습
니다. 관직을 얻고 싶어 하는 부자들에게 농부를 모집하고 운영비[工本]를 준비
해 농사짓도록 합니다. 100부夫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부를 주어 백부장百
夫長을 삼고, 1000부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0부를 주어 천부장千夫長을 삼
습니다.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주면 응모자가 떼 지어 몰려들 것이니, 나랏돈을 
쓰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412)
질로 둥지의 구멍을 막음. ｢빈풍｣. 미리 준비하여 환난을 방지함의 비유)의 준말.
408) 因仍: 인습因襲. 예전의 관습이나 예절을 답습함.
409) 倚閣: 그대로 놓아둠, 잠시 중지함.
410) 笆籬(파리): 대울타리.
411) 擧措: 시행함, 조치함.









3.6.67. 더러는 ‘개간의 공으로 벼슬을 내린다면 명나라에서 벼슬을 남발하던 사
례의 폐해가 생길까.’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 저는 명의 신하인 서광계
의 주장을 활용해보겠습니다.414) 벼슬을 내려주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는 헛이름[空名]과 같습니다. 녹봉을 주었지만 개




3.6.68. 더러는 ‘빈 직함이라 실제 맡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꺼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서광계의 ‘둔전에 
배정한 과거[屯額科擧]를 따로 만든다.’는 설을 본받고, 우리나라의 도과(道科, 
각 도에서 치르는 과거)를 참작하고자 합니다.
或疑“空銜無實,人不樂赴”,則臣又請倣徐光啓“另立屯額科擧”之言,而參之以我□國道
科之制.
3.6.69. 10경頃 이상의 농지를 개간한 이에게는 무과 정원으로 응시 자격을 부
여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평안도 관찰사는 강계江界415)로 순시하고, 함경도 
관찰사는 6진으로 순시하여 말타기·활쏘기·격투기 시험을 치릅니다.
墾田十頃以上,許付武學解額.每年春秋,關西觀察使之巡到江界,關北觀察使之巡到六
鎭,試以騎射擊刺之法.
海運以紓疲民,遂富民得官之志,而獲其用江海游食盗賊之類皆有所歸.” 元史 卷181 ｢列傳｣ 第68 
‘虞集’. 徐光啓, 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 下’(農政全書校注, 209쪽)에서 서광계의 ｢墾田疎
｣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413) 工本: 공사 비용, 자본.
414) 이하에서 소개한 서광계의 주장은 農政全書 卷9 ｢農事｣ ‘開墾 下’(農政全書校注, 210쪽)
에서 서광계의 ｢墾田疎｣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싣고 있다.
415) 강계江界 : 강계부江界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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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그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전하께 보고 드리면 무과 출
신出身416)을 하사하소서. 그리고 공을 심사하고 능력을 세밀히 살펴 서서히 발탁
합니다. 품계가 없다[流外]417)는 이유 때문에 등용에 제한을 두지만 않는다면 사
람마다 다투어 권장할 것입니다.
拔其優者,以其名□聞418),賜武科出身.考功察能,以次擢拔.不以流外限其用,則人人競勸
矣.
3.6.71. 그리하여 강에서 10리 이내 지역에 바르게 구획하여 농지를 나누되, 모
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합니다. 3년이 지난 뒤419)에 농지의 토질을 살피고 
1/10세를 정하여 세금의 반으로는 해당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면 10년이 지나서는 비축량이 넘칠 것입니다.
於是就距江十里以內之地,畫井分田,一如內地屯田之制.三年之後,視田高下,定什一之
稅,用其半爲本屯長俸祿,儲其半以備緩急,十年之後貯積充溢.
3.6.72. 이런 뒤에 땅을 더 개척하여 강을 경계로 삼고, 요충지를 골라 읍을 세
우고 진영과 보루를 건설합니다. 각 읍마다 둔전 5000경을, 각 진영마다 둔전 
3000경을 둡니다. 관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되, 세금 비율은 땅주인과 소
작인[主客]의 사례대로 합니다. 징수된 세금은 3등분하여 1/3로는 무리(병졸)의 





3.6.73. 민둔民屯은 안쪽을 차지하고, 관둔官屯은 바깥쪽을 차지합니다. 관둔에서
는 군인을 내어 백성을 보호하니 군인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민둔에서는 호포戶
416) 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관직을 부여받지 못한 신분.
417) 품계가 없다[流外]: 1품에서 9품까지의 정正·종從의 양반직 품계를 유내流內라 한 것에 비추
어 이 외에 품계가 없는 관직을 유외流外라 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4, 190쪽.
418) 띄어쓰기도 언어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聞’ 앞에 한 칸을 띄어 쓴 것으로 보아 국왕에
게 보고한다는 뜻이다.
419) 우집은 이와 달리 3년째에 세금을 받도록 했다. (3.6.66)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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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를 내어 군인을 지원하니 백성의 국경 근무를 면제해줍니다. 안팎으로 서로 지
탱해주고, 관과 민이 날실과 씨실처럼 잘 짜여있습니다. 이 조례의 세부 사항은 
제가 함부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전체 개략입니다.
使民屯居內,官屯居外.官屯出兵以衛民而免其調,民屯出布以養兵而免其戍.內外互爲維
持,官民相爲經緯.其條例纖穰,臣不敢縷陳,而此其大略也.
3.6.9. 국경 둔전 개발의 10리(利, 이익)
3.6.74. 이런 조치들이 시의적절하다면 국경에 관한 나라의 계획에 크게 관련될 
만한 일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개략적으
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苟能措置得宜,則大有關於邊虞□國計者不可勝數.臣請槩言之.
3.6.9.1.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3.6.75. 제가 듣기로 최근 100년 동안 저들 가운데 인삼을 캐거나 담비를 사냥
하러 4군 영역까지 넘어오는 이들은 수 백 명의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검
문하는 군사들은 그네들이 지나가도 감히 말도 걸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행스럽
게도 저들의 법도가 아직은 해이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변방의 법도를 두려워
하며 멋대로 날뛰는 지경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들은 모두 고요히 비어있는 
이곳이 개간할만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며 삼켜버리




3.6.76. 하루아침에 세상에 변고가 생겨 움직임이 다급해지면 이전 왕조인 고려
의 앞일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강 연안 1000리 땅이 다시는 
국가國家 소유가 아니어서 서북 지역 백성에게 지금부터 평화 시대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국경 내외로 편안한 때이니, 개간을 통해 백성을 이주시켜 
밥 짓는 연기가 이어지며, 군郡과 진영을 설치하여 성채와 보루가 서로 바라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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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다면 변경의 담장은 굳건해지고 도둑질도 종적을 감출 것이니, 뒷날 야금





3.6.9.2. 제2리: 국경지대의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3.6.77. 강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압록강 변으로 경계 근무 들어가는 곳은 무창
의 오통동五統洞에서 만포滿浦의 옥동玉洞까지 모두 93곳입니다. 강계부江界府
와의 거리는 먼 곳이 70~80리나 떨어져 가는 길에 힘이 다 빠지고, 양식 보급
을 위해 지고 나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며, 풍찬노숙(바람과 이슬을 맞고 
한 데서 먹고 잠)하느라 지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옛날에 “각박한 수자리(국경 
경계 근무), 천으로 두른 막사, 어찌 수레 막으려는 사마귀의 호기와 다를 바 있
나?”423)라 했던 상황이 반드시 이처럼 열악하지는 않았고, 보급병들이 먹는 식량




3.6.78. 만약 땅을 개간하고 백성을 모은 뒤, 강 연안의 위와 아래에 가마를 설
치하여 벽돌을 굽는다면, 3~5리 간격으로 가운데가 빈 망루(초소) 한 채를 지어
서 안에는 곡식을 보관하고, 위에는 병사들의 화약총·화약쇠뇌(화약을 장전하여 
기계 장치로 쏘는 활)·긴 활·센 화살·병기 보관함을 둡니다. 
若於土闢民聚之後,就沿江上下,設窰燒甓,每相距三五里築空心敵臺一座,內藏米穀,上
置戍兵火銃·藥弩·長弓·勁矢·取具.
420) 勝國: 망한 나라, 즉 전대前代 왕조.
421) 穿窬(천유): 벽을 뚫거나 담을 넘음.
422) 舐(지)糠及米: 겨를 다 핥고 쌀까지 먹어치움. 욕심이 커져 잠식해 들어감의 비유.
423) “蘧伯玉謂顔闔曰:‘汝不知夫螳蜋乎?怒其臂以當車轍,不知其不勝任也.” 文選 卷6 ｢魏都賦｣ ‘左
太沖’. 사마귀의 호기에 대해서는 장자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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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병사들에게는 망루에서 내려와서는 농사짓고, 망루에 올라가서는 먼 곳
을 감시하게 하는데, 비상사태가 있을라치면 집안 재산을 망루 위에 옮겨놓고 수
비에 임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자기 집을 지키게 하는 일이
니, 국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적이 이용할 수 없게 들의 식량을 치우는 술법
[淸野之術]424)을 행할 수 있고, 국경의 방비에서 생기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고, 




3.6.9.3.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3.6.80. 강 연안에 진영을 설치한 뒤에는, 관북(함경도)의 풍산豊山·양영梁永·옥
련玉蓮·어유간魚游澗 등의 진영와 보루, 그리고 관서(평안도)의 마마해馬馬海425)·
추파楸坡426)·종포從浦427)·상토上土428)·욋괴外叱怪429) 등의 진영과 보루는 모두 
내지가 되니, 저절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 몇 만 석을 줄
이고, 병사 4~5천 명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이익입니다.
沿江設鎭之後,如關北之豊山·梁永·玉蓮·魚游澗等鎭堡,關西之馬馬海·楸坡·從浦·上土·
外叱怪等鎭堡,皆處內地,自當革罷,可省經費數萬,簽丁四五千:其利三也.
3.6.9.4. 제4리: 평안도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3.6.81. 식량 비축은 천하의 큰 사명인데, 변방에서는 더욱 급한 임무입니다. 제
가 듣기로 의주 북쪽 변경인 7읍은 대개 몇 년 버틸 식량조차도 없는 반면, 강계
424) 적이∼술법[淸野之術]: ‘淸野’는 전쟁 때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양식이나 물자를 옮겨 
없애는 일을 말한다.
425) 마마해馬馬海: 마마해보馬馬海堡. 옛날에는 마마해麽麽海라고 하였는데, 석성이다. 권관.
426) 추파楸坡: 추파보楸坡堡. 부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만호.
427) 종포從浦: 종포보從浦堡. 부의 북쪽 25리에 있는데,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다.
428) 상토上土: 상토진上土鎭. 부의 북쪽 1백 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옛날에는 만호 보였다. 첨사.
429) 욋괴外叱怪: 욋괴보外叱怪堡. 옛날에는 외괴보外怪堡라고 하였다. 부의 서쪽 1백 23리에 있는
데, 석축이다.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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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천방三川坊은 곡식이 흙처럼 흔하지만 바다와는 너무 멀어서 소금은 금처
럼 귀하다고 합니다. 4군이 모두 개간된 뒤로는 흔하던 곡식은 더 흔해지고, 귀
하던 소금은 더 귀해질 것임도 알 만합니다.
貯積者天下之大命也,在邊圉尤爲急務.臣聞義州以北沿邊七邑大率無數年之餉,江界三
川坊穀賤如土,而距海絶遠,鹽貴如金.四郡盡墾之後,賤者益賤,貴者益貴,又可知也.
3.6.82. 이제 변경 7읍 각각에게는 관 운영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출자하여 운영
비로 책정하고, 의주義州·양주楊州·미라산彌羅山 등 해변 지역에서는 해수를 끓
여 소금을 만들게 하소서. 이 소금을 가벼운 거룻배에 싣도록 하고 통행증을 발
급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 4군에 납품하면 소금 1석으로 곡식 3~4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곡식을 서서히 7읍으로 운송하여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바꾸
고 세금 부과량을 저축하면, 10년도 지나지 않아 변경 7읍 모두 수 십 년분을 




3.6.9.5. 제5리: 견종법 시행 용이
3.6.83. 동남 지역(관동과 삼남)의 좁은 마을은 대개 산을 사다리 모양으로 깎아 
다락밭[梯田]을 만든 곳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산의 높은 봉우리나 험준한 비탈
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만든 곳은 한쪽 무릎을 꿇고서 밭을 갈고431) 구덩이를 밟
고서 재배하는데,432) 바라만 보아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밭을 갈아 고랑
430) 歲: 稅의 오기로 추측된다.
431) 그 가운데∼갈고: 본리지(임원경제지 본리지 1, 170쪽)에는 과농소초(박지원)에서 인용
한, 유사한 구절이 있다. “그 가운데 산의 높은 봉우리나 험준한 비탈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만든 
곳은 다락밭처럼 층층이 되지 못하여 한쪽 무릎을 꿇고서 경작한다. 1년 농사짓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산화전山火田이라고 한다. 其峭峰峻阪,烈火燒畬,不成梯級,偏跪以耕.一
年種粟,去又之他者,曰山火田.”
432) 구덩이를∼재배하는데: 밭이 너무 좁아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에 비탈의 구멍에 의지해 파
종, 김매기 등을 행하는 모습을 설명한 듯하다. 이와 유사한 본리지의 구절이 아래와 같이 보
인다. “또 산세가 아주 험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곡물을 재배할 때, 
사람은 개미처럼 허리를 굽히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흙을 갈아 씨앗을 심고 구덩이를 밟고 김을 
맨다. 이런 산의 농지는 고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모두 사다리 계단과 같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다락밭이라고 한다. 又有山勢峻極,不可展足,播植之際,人則傴僂蟻沿而上,耨土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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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畎]과 두둑[伐]을 법도대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단지 농법에 서투르기 때문만
이 아니라, 땅의 형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東南狹鄕,類多梯山爲田.其稍峰峻坂烈火燒畬者,偏跪而耕,躡坎而種,望之亦覺體栗433).
其耕治畎伐之不能如式,非但農法鹵莾,亦由地勢使然也.
3.6.84. 이에 반해 서북 지역(관서와 관북)은 비록 높은 산과 큰 고개가 많지만 
아래 들판은 바둑판을 보는 듯 모두 평탄하고 넓습니다. 무릇 바둑판처럼 바르게 
구획하여 수로를 준설하고, 이랑을 만들어 여기에 고랑으로 손질하면서 옛사람들




3.6.9.6. 제6리: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3.6.85. 흙의 색깔과 성질은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좋은 흙은 입자가 작고 부드
러우면서 기름지며 가장 좋지 않은 흙은 단단하게 마르면서 굵고 차집니다. 이 
때문에 훌륭한 농부가 땅을 손질할 때 밭갈이 3번, 써레질 6번, 종횡으로 고무래




3.6.86. 제가 듣기로 4군 지역은 몇 백 년 동안 황폐한 채로 있다 보니 썩은 나
뭇잎과 풀이 모두 기름진 거름이 되어서, 잘 빻은 밀가루[節麪]처럼 보드라와 무
엇을 파종하든 알맞지 않은 곡식이 없으나, 개간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
다. 다만 개간을 한다면 무수히 많은434) 작물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대로 자랄 
種,躡坎而耘.此山田不等,自下登陟,俱若梯磴,故總曰梯田.”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59쪽(왕정농
서를 인용한 부분임).
433) 栗: 의상경계책 粟. 문맥상으로 교감함.
434) “既齊既稷,既匡既勑,永錫爾極,時萬時億(箋云:是萬是億,言多無数.)” 毛詩注疏 卷20 ｢小雅-谷風
之什｣ ‘楚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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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이익입니다.
臣聞四郡之地累百年荒廢,腐葉朽草,皆成肥壅,細如節麪,種無不宜,有不墾耳.苟墾之,時
萬時億,執契而必:其利六也.
3.6.9.7.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3.6.87. 옛사람들이 땅을 구획하여 나라를 세울 때 “나 땅의 경계 짓고, 나 작은 
길 내니, 이랑을 동쪽으로 내기도, 남쪽으로 내기도 하도다”435)라 했는데, 이는 
흙을 손질하여 작물 재배에 힘쓰는 일 뿐만 아니라, 요새를 만들어 전쟁을 막는 
일을 말한 시이기도 합니다. 진晉나라가 제齊나라를 칠 때 반드시 “그 이랑을 모
두 동쪽으로 냈다”436)고 말한 것도 수레 이동에 편리함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
다. 이제 변경 천 리에 가로세로로 수로[溝澮]를 낸다면 논밭 사이가 모두 견고




3.6.9.8. 제8리: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3.6.88. 매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압록강을 타고 내려가는 뗏목이 앞뒤가 이어져 
끊이지 않는데, 모두 산동 지역의 백성들이 압록강 상류에서 도벌한 나무입니다. 
저들이 비록 장백산(백두산) 남쪽에서 채취한다고 말하지만, 도벌을 방치함으로
써 우리가 적에게 무기를 빌려준다거나[藉寇] 도둑에게 양식을 빌려주는[齎
盜]439)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每年春夏之交,桴筏之自鴨江流下者首尾相續,皆山東之民偸斫於鴨江上流者也.彼雖云
435) “信彼南山,維禹甸之,畇畇原隰,曾孫田之,我疆我理,南東其畝.” 毛詩注疏 卷20 ｢小雅-谷風之什｣ 
‘信南山’.
436) “故詩曰:‘我疆我理,南東其畝’.今吾子疆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 唯吾子戎車是利[注: 晉之伐齊,
循壟東行易].” 春秋左傳注疏 卷25 ‘成公 二年’.
437) 견고한 요새[金湯之險]: 金湯은 金城湯池의 준말로, 쇠를 부어 만든 성과 끊는 물이 고여 있
는 못이다. 함락이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한 성의 비유.
438) 乂: 治의 뜻.
439) “此所謂藉寇兵而齎盜糧者也.” 史記 卷87 ｢李斯列傳｣ 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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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之長白之陽,安知非我之藉寇而齎盜也乎?
3.6.89. 이제 천 리를 개간한다면, 도끼로 쓰러뜨릴 나무는 아무리 계산에 능통
한 자라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압록강으로 내려 보내거나 장마
를 기다렸다가 장진강長津江으로 내려 보낸다면, 목재는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
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이익입니다.
今若千里墾闢,其斫倒木植,巧歷不能數.或從鴨江流下,或待潦漲從長津江流下,則材木
不可勝用矣:其利八也.
3.6.9.9.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3.6.90. 왕도王道 정치는 생산물을 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생산물을 내는 방도 
중에는 식목과 목축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동국은 본래 목축 기술에 어두워, 집
에서 소[觳觫]라도 키우면 키운 이를 추켜세우며 상농上農이라 합니다. 마굿간에 
둔한 말이라도 두면 둔 이를 가리켜 대상(大商, 큰 상인)이라 합니다. 육지에서 
양 250마리 정도를 사육하거나, 습지에서 돼지 250마리 정도를 키우는 곳은 온 
나라에서 한둘이나 보일까말까 합니다.
王者之政,制産爲先;制産之道,樹畜爲急.我東素昧畜牧之術,家飼觳觫,詑爲上農.廐有駑
駘,指爲大商.陸地千足羊·澤居千足彘,擧一國而未見一二也.
3.6.91. 배를 채우는 데 오로지 곡식과 채소에만 의지하고, 입에 비린내라도 묻
힐라치면 단지 소 도살만을 기다립니다.440) 그래서 농사는 날로 더 힘들고, 생산
물은 날로 더 부족해집니다.
果腹惟靠穀菜,腥口只待宰牛,而農日益困,産日益匱.
3.6.92. 제가 듣기로는 압록강 북쪽에서는 목축을 하느라 들판을 뒤덮고, 삼척동
자도 양이나 돼지 100~200마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고기와 털옷은 모두 그곳
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북의 강 연안 지역은 저들의 땅과 맞붙
440) 조선 사람들이 소고기만 먹었다는 서유구의 언급은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다. 앞에서도 서리
나 아전이 세금 독촉 차 고을을 돌아다니면 마을에 개와 닭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언급(1.1.26)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나 닭도 민간에서 식용하는 중요한 가축이었다. 소 이외의 가축도 민간
인이 섭취한 육고기일 텐데, 소 도살만 부각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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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풍토의 기운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臣聞鴨江以北畜牧蔽野,三尺之童能牧羊豕一二百頭,食肉衣裘皆辦於此.臣意西北沿江
之地,與彼壤地相接,風土之氣諒不甚遠.
3.6.93. 새로 개간한 곳에는 목재가 쌓일 것이니, 필요한 울짱을 가져다 써도 없
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사節使가 중국에 갈 때마다 암양 100마리, 숫양 10마




3.6.94. 그리고 물과 풀의 접근이 편리한 곳을 골라 울짱을 넓게 설치하여 기릅
니다. 백부장百夫長이나 천부장千夫長 가운데 자신의 자금으로 사와서 목축을 하
고 싶어 하는 이가 있으면 허가해줍니다. 몇 년 동안 새끼 쳐서 차츰 내지로 종




3.6.95. 제가 또 엎드려 들으니 난하灤河443) 서쪽에 넓게 펼쳐진 사전(沙田, 모
래와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농지)에는 모두 뽕나무[桑]나 산뽕나무[柘]를 심었는
데, 뽕잎의 윤기가 국산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 품종을 구입
하여 4군에 널리 심어서 원위元魏의 상전桑田과 노전露田 제도를 본받게 하소서. 
뽕나무를 밭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것을 상전이라 하고, 옮겨 심지 않은 채로 재
배하는 것을 노전이라 합니다. 노전 3경을 상전 1경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상
전 10경을 채운 뒤에 비로소 과거 응시 자격[解額]을 부여합니다.444)
441) 개시開市: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열었던 시장. 북관개시北關開市·왜관개시倭關開市·중강개시中
江開市 등이 있었다. 이 중 함경도에 있던 북관개시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개설한 회령시(會寧市, 
1637년)와 경원시(慶源市, 1646년)를 이른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 190쪽; 같은 책 2, 1102
쪽.
442) 擊鮮(격선): 짐승을 잡음. 갓 잡은 고기는 신선한 데서 이름.
443) 난하灤河: 하북성河北省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흘러드는 강. 하북성 동북쪽에 있다.





3.6.96. 또 잠망蠶網·잠가蠶架·물레[繅車]·베틀[織機] 등 중국의 비단 짜는 기구
들을 구입하게 한 뒤 기구의 구조를 잘 살펴 제작하게 합니다. 둔전의 장長에게 
서로 권장하면서 감독하고 심사하게 하면, 비단실이 중국보다 풍부해져 양생송사




3.6.9.10.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확보
3.6.97. 예부터 입만 열면 왕도 정치를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전제井田制를 말
하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2가지 듭니다. 첫째, 겸병한 넓은 농지
를 빼앗아 빈민에게 나눠준다면 부자들은 불복하여 난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입
니다. 둘째, 봉건封建 제도가 없어지면서 관리와 백성이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




균전제(均田制, 485년)에 들어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농민에게 토지를 호구에 따라 균등하게 지
급하는 균전제에서는 농부에게 나누어 줄 노전의 넓이를 1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40묘로, 여자
는 그 반으로 규정했다. 과세할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이 노전을 환수했지만 상전의 경우는 
영업전永業田으로 규정하여 세습이 가능하게 했다(“(太和)九年,下詔均給天下民田,諸男夫十五以上
受露田四十畝,婦人二十畝,奴婢依良丁牛一頭,受田三十畝,限四牛,所授之田率倍之,三易之田再倍之,以
供耕作及還受之盈縮,諸民年及課則受田,老免及身没則還田,奴婢牛隨有無以還受,諸桑田不在還受之
限.” 魏書 卷110 ｢志｣ 第15 ‘食貨’ 6. 균전제와 관련한 내용은 柳馨遠, 磻溪隨錄 卷6 ｢田制
攷說｣ 下 ‘後魏北齊隋唐田制’;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6卷 經世遺表 卷6 ｢地
官修制｣ ‘田制’ 5(<<叢刊>> 285, 112쪽)에도 나온다). 그러나 서유구가 제안한 상전은 뽕나무만
을 전적으로 재배하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안한 상전 10경을 채운 사람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본래 균전제에 들어 있지 않으나, 상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상한 부분이다.
445) 양생송사養生送死: 부모를 생전에 잘 모시고 사후에 후하게 장사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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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이제 주인 없이 고요히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한다면 겸병한 농지 소유자
들의 원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에게 모두 세습을 허락
한다면, 봉건 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일꾼(소작농)446)들의 능력과 태도 모두를 




3.6.99. 옛날 횡거 장재張載447) 선생이 어느 마을의 땅을 얻어 정전井田으로 구
획하려 했으나 의지만 있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448) 이제 도합 100만 경
의 땅으로449) 옛 성왕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들판을 구획하던 큰 정치를 그대로 
모방하는 일 또한 오래도록 전해질 일대 쾌거입니다. 이것이 열째 이익입니다.
昔橫渠張子思得一鄕之地,畫爲井田,而有志未遂.今將提封百萬頃之地,盡倣古聖王經國
畫野之大鋪叙450)亦千古一大快事:其利十也.
3.6.100. 이익이 10가지나 있고 1가지도 손해가 없는데, 왜 꺼리면서 해보지 않
습니까? 이상은 서북 지방의 변경을 튼실하게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有十利而無一害,何憚而不爲哉?此西北實邊之策也.
446) 이 구절에서 김용섭은 ‘佃戶’를 지주전호제의 전호가 아니라 ‘佃夫戶’의 줄임말로 보았다. 金容
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Ⅰ, 173쪽 주402번 참조.
447) 장재(張載, 1020~1077): 북송의 횡거진橫渠鎭 출신. 횡거 선생이라고도 한다. 북송 오자五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리학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기氣를 중시했다. 正蒙, 西銘, 橫渠易說
등의 저서가 있다.
448) “비록 세상에서 이를 실행할 수는 없으나, 한 마을에서 시험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한창 학
자와 옛법을 의논하고서, 네모난 밭 한 곳을 사고 몇 개의 정으로 구획한다. 縱不得行之天下,猶
可驗之一鄉.方與學者議古之法,共買田一方,畫爲數井.” 橫渠易說 ｢橫渠先生行狀｣; 張子全書 卷
15 ｢行狀｣. 農政全書 卷3 ｢農本｣ ‘國朝重農考’(農政全書校注, 78쪽)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온
다. “宋儒張子厚有買田一方·畫爲數井之思,且講求法制,以爲不刑一人而可復.時皆不售.”
449) 서유구가 조선의 강토를 600만 경으로 파악하여 그 중 농지가 300만 경이라고 추정했던 사
례(1.1.45)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언급한 100만 경을 국경 지대에 개간할 농지 넓이로 보기에
는 너무 많다. 따라서 100만 경은 북방의 국경 지역이 포함된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의 전
체 넓이를 뜻하는 것 같다.
450) 大鋪叙: 크게 펼침.
- 369 -
3.6.10. 도서 지역 둔전
3.6.101.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
습니다. 큰 섬은 주위가 200~300리이고, 작은 섬은 60~70리입니다. 기름져서 
부쳐 먹을 만한 곳이 많지만 그 가운데 서남해에 있는 섬 7/10이 말 사육장입니
다.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1335~1340)451)에, 제주가 방성房星에 해당하는 분야
分野라 하여 이곳에 말을 사육하면서 그 품종이 여러 섬에 점점 퍼지게 되었습





3.6.102. 제가 듣기로 말은 화火 기운을 지닌 가축이라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해 
서북 지방에 알맞지 동남 지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부터 말 사
육 장소는 반드시 서북쪽에 있었음을, 주나라의 연위汧渭나 위魏나라의 하서河西
나 당나라의 팔방八坊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臣聞馬爲火畜,性不耐暑,宜於西北而不宜於東南.故自古養馬必在西北,觀於周之汧渭·
魏之河西·唐之八坊可見矣.
3.6.103. 제 생각으로는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에서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을 
고른 뒤 울짱을 세워 우리를 만들고 7~8군데에 목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관북개시關北開市에서 암말 수 십 마리, 숫말 5~6마리를 구입하여 차츰 새
끼를 불려 군대와 나라 운영의 용도로 공급하고, 제주를 제외한 서남해의 목장은 
모두 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장 관리를 위한 관사와 녹봉은 전농관에 소속시
키고,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게 하는 일은 모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합니
451)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 : 원나라 세조世祖의 연호(1264~1294)이자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1335~1340)다. 원이 고려를 침입한 이후의 일이므로 여기서는 순제의 연호를 가리키는 것 같
다.
452) 방성은 28수宿의 하나로, 창룡 7수宿 가운데 네 번째에 있으며 4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이 
별자리가 마신馬神을 맡은 자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말 사육에 적합한 장소로 제주가 선택
되었다는 것이다.
453) 果下款段: 果下는 몸집이 왜소한 말을 가리키고, 款段(관단)은 말(또는 말이 느리게 가는 모
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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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오랫동안 쌓인 똥거름 덕분에 이익이 몇 배가 될 것이니, 10년을 행




3.6.104. 그런 뒤에야 해상로의 요충지를 골라 진영과 보루를 설치하고 서북 지
방의 진영과 보루에서 하듯이 농사와 군대 근무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시 진영 근처에서 생기는 해산물과 소금의 이윤을 허가해주어 내지의 미곡을 사




3.6.11. 둔전은 부국의 근본
3.6.105. 안으로는 근본을 단단하게 하고, 밖으로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면 재물
과 곡식이 풍족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그런 뒤에 
농사에 손실이 있으면 곡식을 사들이고, 장사에 손실이 있으면 곡식을 내다 팔아
서 상평常平의 제도를 본받고, 환곡[還上]의 폐단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빠진 호구를 조사하고, 식구 수를 가려서 용庸과 조調의 세금을 되살리고 군보軍
保의 역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內壯根本,外固邊圉,財穀充溢,公私給足.然後傷農則糴,傷末則糶,倣常平之制,革還上之
弊.査檢漏戶,揀別大小,復庸·調之稅,罷軍保之役.
3.6.106. 그리하여 구리를 채굴하여 바다를 평안하게 하고 물을 쳐서 화폐를 주
조하여 곡식과 비단의 경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신하 이강李綱이 말한 
절용, 폐단 바로잡기, 사실 밝히기, 음양의 열리고 닫힘, 상업 등의 여러 방법으
로 성실함을 베풀어 행하고 부세를 더하지 않아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이 풍족하
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454)








의상경계책의 제6목은 “둔전 넓혀 부국 만들기”이다. 둔전론은 본래 의상
경계책의 셋째 강인 농정론의 마지막 한 목의 주제일 뿐이지만, 제1목부터의 모
든 논의가 이 둔전론을 목표로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둔전론은 11목 중 가장 많
은 분량을 할애한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미개간지를 개척하거나 매입하
여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국영 농장[官屯]이 만들어지거나, 재정 부담이 큰 국경 
지대 같은 곳은 부호들로 하여금 미개간지를 개간하게 함으로써 민영 농장[民
屯]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둔전은 서유구가 자신의 농정론을 실
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장이었다. 새로 구입한 농지는 개간 이후에 농지를 구
획할 때 결부법이 아니라 경묘법으로 경계를 짓고 농지 넓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그가 ‘경’ 단위를 둔전에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경묘법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경묘법과 방전법 등으로 양전한 이 둔전에서 실제로 시행할 농법은 제
3강에서 제시한 서유구의 농정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전국적으로 넓
히려 했던 둔전은 의상경계책의 전체 체계에서 토지제도와 농법의 구현 마당
으로서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과도기적이라 함은 둔전에서 구현된 토지
제도와 농법이 결국 팔도에 보급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
의 해설에서는 서유구가 둔전을 통해 어떻게 조선을 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적하기로 한다.
둔전론 제기의 배경
둔전은 본래 국경 수비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 때, 해당 지역에서 식량을 조
달할 수 있도록 병농일치로 짓던 농지를 가리킨다. 후한 초부터는 국경이 아닌 
내지에도 둔전을 설치했다. 병란의 여파로 유민과 황무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
사를 권장하고 식량을 축적하기 위함이었다.(3.6.47) 내지의 둔전은 여기에서 시
작되었다. 조선에도 내지 둔전이 존재했다. 경국대전에서는 변방 둔전을 국둔
전國屯田, 내지 둔전을 관둔전官屯田이라 명명했다.455) 서유구의 둔전론은 이 내
지 둔전과 변방 둔전을 아우르는 계획이었다.
455) “國屯田,以所在官境內鎭戍軍耕獲,補軍資.” 經國大典 卷2 ｢戶典｣ “諸田”(大典會通, 225쪽); 
“官屯田:數外屯田及屬公田,竝給貧民,收稅.” 經國大典 卷2 ｢戶典｣ “諸田” ‘官屯田’(大典會通,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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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내지 둔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시 조선에 존재했던 관둔전이라 
하기는 어렵다. 관둔전은 특정 아문에 소속되어 그 아문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둔전이다. 이에 비해 서유구의 내지 둔전은 특정 아문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그의 둔전론
은 내지 둔전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둔전 도입론도 세밀함과 치밀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제6목의 절반 이상을 국둔전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는 사
실에서도(3,424자, “臣伏聞□世宗朝開拓~끝”)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 국둔전을 설명한 부분은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 시절 올린 장문의 상소가 
4,899자였음을 고려할 때 적은 양이 아니다.456) 당시 국둔전은 국경의 최전방인 
4군郡이나 6진鎭 지역을 비워둔 채 후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에
서 서유구는 국경을 확보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둔전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국방과 농경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둔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차원이 
그의 둔전론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서유구는 둔전에 관한 자신의 논의를 우선 조선은 재용 관리를 잘 하지 못한
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중국의 재용 관리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
한 국가의 재정 악화에 대한 서유구의 해결책은 기간산업의 대대적 활성화의 측
면으로 기울었다. 즉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세 수취량을 늘리는 방안
으로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租·조調·용庸 중 조租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리자
는 제안이었다. 전매세를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농
촌경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
재를 위한 방도는 오직 이회李悝가 땅심을 다 활용한 가르침을 서둘러 쓰는 데 
있을 뿐”(3.6.13)이라는 것이다.
땅심의 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최선의 농법으로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했다. 
서유구는 “땅에 남아있는 이익이 아직도 있고, 그럼에도 놀고먹는 자들이 많아 
이익을 얻으려 해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밭 갈고 재배하는[耕種] 데에도 법
도가 없어서 곡식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밭갈이법·써레질법과 재배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3.6.14)라고 하여, 국가 재정을 끌어올리는 유
일한 방도는 바로 효과적인 경종법을 써서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
조했다. 그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여겼던 ‘효과적인 경종법’은 바로 제2목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좋은 경종법을 퍼뜨릴 것인가였다. 농부들은 관행 농법
에 익숙해있어서 새 농법으로의 전환에 매우 보수적이었다. 서유구가 생각하기에 
강고하게 보수적인 농부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
고 국가에서 문서를 통해 명령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의 
방식은 실제 새로운 농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려
는 농법의 표준을 농민에게 보여준 뒤, 표준 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의 효과를 
부러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3.6.15) 단위 면적 당 곡식 수확량이 관행 농법
보다 높음을 보여준 뒤에야 비로소 농부들이 새 농법을 배우려할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대까지 민간에 퍼진 농법들도 이 같은 좋은 농법 ‘따라하
기’가 여러 세대 전승된 결과였을 것이다.
서유구의 구상에서 농부에게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농법을 보여주는 매개가 
바로 둔전이었다. 최선의 농업은 바로 둔전 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의 굳건한 믿음이었다. 둔전은 전국의 농부나 유식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둔전에서 습득한 신기술을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좋은 방책이었다. 팔도에서 모인 농부가 다시 귀향해서 자신의 농토에 새로운 방
법을 시도할 것이고, 이들이 행한 농법의 효과를 확인한 주변 농부들도 농법 전
환을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3.6.16)
서울 주변 둔전 설치 및 운영론
그의 둔전론은 서울 주변의 사방에 네 곳(동둔·서둔·남둔·북둔)을 먼저 설치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울 주변 둔전이 성공하면 이후에 팔도에 둔전을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경과 도서 지역에도 둔전을 설치한다. 서유구
에게 국경 둔전과 도서 둔전 설치론은 내지 둔전과 짝이 되도록 한낱 구색을 맞
추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 국경 방비를 튼튼히 하면서도 조선의 농업경제 구조
를 강고하게 하려는 그의 원대한 구상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서유구가 추천한 서울 주변 둔전 네 곳은 모두 너른 들판이면서도 황무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매입이 비교적 쉽고, 농지 구획도 경
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에 좋으며, 황무지 개간부터 관개 시설 정비, 
농지 만들기 등 농업기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유구가 염두
에 두었던 둔전은 바로 기존 관행의 힘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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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만한 새로운 땅이었다. 토지제도, 양전법, 농법 등의 적용은 물론이고 이곳
에서 종사하게 될 사람과 소, 농기구 및 설비들도 거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춘 서울 주변 지역의 둔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
된다. 둔전은 총 1천 경을 만들고 10경 단위로 우리(耦犁, 두 마리 소가 끄는 쟁
기) 소 4마리, 수레 2대, 농사꾼 5명으로 구성한다. 논농사는 벼농사를 잘 짓는 
영남 좌도 농사꾼에게서 배우고, 밭농사는 조 농사를 잘 짓는 해서·관서 농사꾼
의 견종법을 배우게 한다. 전농관은 둔전마다 1인을 두되, 농사에 밝은 이를 선
발한다. 200~300경마다 전농관을 두기 때문에 전농관의 인원은 4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감독하여 물풀무를 이용해 각종 농기구 및 수
차를 제작한다. 이렇게 농사지으면 평년작이라도 1묘에 조 1석을 얻고, 1경에 
100석을 얻어, 1천 경에서 총 10만 석이나 수확할 수 있다. 수확물의 반으로는 
둔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불의의 재해에 대비한다.(표11)
위에서 설명한 서유구의 둔전 운영 구상에서 논과 밭의 농법에 관한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논 농사법에 대한 제안은 매우 소략했다. 논농사에서 “밭갈
이 소는 영남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영남 소가 더위에 강하고 밭을 잘 갈기 때
문”이고 “논농사를 지을 농부는 영남 좌도左道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들이 
논농사를 잘 짓기 때문”이라며 영남의 농우와 농부의 필요성을 피력했
다.(3.6.24) 또 “영남의 벼 재배법을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던 쟁기질 3회, 
써레질 4회, 벼 밀어젖히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하면 된다고 
했다.(3.6.27) 이것이 의상경계책에서 벼농사의 구체적인 농법에 대해 서유구
가 말한 내용의 전부였다.457) 조선의 논 농법 중 특히 영남의 농법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농법(쟁기질, 써레질 등)을 여기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제2목에서 
조선의 경종법에 법도가 없다고 비판했던 그의 태도를 볼 때(3.2.4~32) 논 농사
의 경우 조선의 농법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이례적이었다.458)
반면 조선의 논농사에 대한 서유구의 호의적인 태도는 밭농사에서는 찾을 수 
457) 이 외에 제5목(번전 및 이모작 금지하기)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전을 금지하자는 언급을 
하여 벼농사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수리 조건이 열악한 곳에 논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비
판이었지 논농사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458) 기존 연구에서 농업 생산량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받아들이는 ‘도맥이모작稻麥二毛作’을(金
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65~100쪽, 176~240쪽;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207~214쪽 등) 서유구는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이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 376 -
구분 내용 비고 출처
총 넓이 1,000경
3.6.24




우리 소 구입처 영남
논 농사꾼 자격 영남 좌도 출신 농사꾼은 경기도 
사람에게 농사법 
전수
조밭 농사꾼 자격 황해도, 평안도 출신
둔전 농부의 대우
집 제공, 높은 임금, 세금과 요역 면제, 적
절한 휴식 시간 부여
3.6.25
둔전 책임자 전농관 
농사 업무에 밝
은 자로 선발
대장간 설치 장소 물가 땅
3.6.26
대장간 시설 물풀무




봉鋒·호미[鉏]·누(鎒, 호미 또는 괭이)·낫 담금질 이용
대장간에서 제작할 누차耬車·둔차砘車·육독磟碡·역택礰礋·풍구 보다 정교한 기
없었다. 앞에서 살폈다시피 제2목은 바로 밭농사를 ‘구전법’이나 ‘견종법’으로 바
꿔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서유구의 입장은 둔전의 밭농사에서도 일관
되었다. “밭농사는 지금의 방법을 모두 바꿔서 조과趙過가 만든 대전법을 써야 
합니다. 대전법은 밭갈이의 표준이라, 결코 바꿔서는 안 됩니다.”(3.6.27) 둔전에
서는 대전법, 즉 견종법으로 밭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음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둔전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서울 주변 둔전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가 나온 뒤에야 여기에 활동했던 무리를 4도와 팔도에 나누어 파견
한다. 1사람 당 10명에게 전수하고, 전수받은 이가 또 10명에게 전수하게 한다. 
감영 둔전의 경우 관할지 근처에 설치하는데, 많게는 700~800경, 적게는 
400~500경이 되게 하며, 시행하는 제도는 모두 경성 주변 둔전을 본받게 한다. 
수륙水陸 절도사節度使 감영과 관할 읍의 도호부都護府는 모두 편의에 따라 둔
전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10년도 못 되어 곳곳에 곡식이 쌓이고 곡간은 넘쳐
날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했다.(3.6.30~31)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내지 둔전의 운
영 및 그 효과와 이를 팔도에 보급하는 방안은 특히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었다.











영남의 재배법 참고하면서 옛 사람들이 썼
던 쟁기질 3회, 써레질 4회, 벼 밀어젖히
기, 벼 말리기 등의 방법을 적당하게 증감
3.6.27
밭농사법 조과의 대전법으로 모두 개조
대전법은 밭갈이
의 표준이라, 결
코 바꿔서는 안 
됨
수확량





1/2 : 둔전 관리와 양식, 의복 및 식사,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1/2 : 재해 대비
수확물 보관소
서둔, 북둔 곡식 : 북한산성




곡간 건축 방식 벽돌 건축
참새나 쥐 피해 
방지 목적
곡식 보관 상태 껍질 째 보관 장기 보관 목적
지방 둔전(4도와 팔
도) 전수 시기
몇 년 시행해서 뚜렷한 효과 본 뒤
3.6.30
전수인 서울 주변 둔전 참여자
전수 방식 1명이 10명에게, 10명이 100명
전수 내용 밭갈이법, 씨앗뿌리기법, 김매기법
감영 둔전 장소 관할지 근처
감영 둔전 넓이 4·5백~7·8백 경
감영 둔전 운영 제도 서울 주변 둔전 모방
수륙 절도사 감영, 
관할 읍 도호부 둔전
편의에 따라 설치
지방 둔전 수확물 보
관소
근처 산성 수확량의 1/2
3.6.31
둔전 시행의 효과
10년도 못 되어 곡간이 넘쳐남
“3년 농사지으면 1년 먹을거리가 남고, 9
년 농사지으면 3년 먹을거리가 남아, 30년 
전체를 통털어 비록 가뭄과 홍수가 있어도 
백성이 굶주려 초췌한 얼굴빛은 없었다.”는 
말에 견줄 수 있음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은 좋지만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 둔전론에서도 빠질 수 없다. 농지와 
농우 구입, 농사꾼 모집, 집 건축, 기구 제조 등 둔전 설치를 위한 초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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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급 방 안
농우 우금을 어긴 이들의 벌금으로 구입
영남 농부
금위영·어영청의 군인 중 건장하고 농사에 열심인 20~30세 영남 농
부. 보미保米로 처자가 올라오는 데 드는 비용 지급
해서·관서 농부 관찰사가 각종 면죄금으로 500~700전 지급
경기 농부 도성 근처로 이주한 백성을 모아 집 제공
많이 들 터였다. 당시 조정이나 민간이나 재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 조달의 
해결 방안이 없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서유구는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3.6.32)
동둔은 기존의 관사와 비축미를 활용하면 당시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3.6.33) 서유구는 나머지 세 둔전 설치 
자금의 경우 재화를 관리하는 중앙의 여러 관청에 보관된 은화를 대출받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 은화로 농지 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의 봉급 등으
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매년 추수 뒤에 이자를 갚으면 대출해준 관청은 10년 안
에 이자 수익만 100배에 달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3.6.33~35) 이와 같은 투
자는 서유구가 보기에 둔전은 둔전대로 높은 수확을 올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상생 전략이기도 했다. 이는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조차도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때,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는 과
감한 투자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의 이 같은 과감한 발상과 제안은 고수확이 확
실한 농업기술, 즉 견종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상의 제안에 들어있지 않은, 둔전에서 농사를 담당할 중요한 두 요소, 즉 농
우와 농사꾼을 어떻게 구입하고 모집할지의 방안에 대해서 서유구는 국가 제도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표12).
<표12> 서울 주변 둔전의 농우와 농민 수급 방안
농우 구입을 위해서는 우금 정책을 활용하여 법으로 금하는 소 도살이 당시에 
성행했기 때문에 단속을 엄히 하면 1년 벌금 수입만으로도 서울 주변 둔전에 소
요되는 농우 구입비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남 농사꾼은 건장하고 농사
에 열심인 영남 출신 군인을 고른다. 양서(황해·평안도)의 경우 해당 감영에서 각
종 면죄금 수입을 이용해 그 지역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모집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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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농사꾼과 함께 살면서 새 농법을 배울 경기도 사람들의 경우는 세금과 요
역을 피해 도성에 몰리는 이들에서 선발한 뒤 집을 제공한다.(3.6.36~39) 이렇
듯 둔전의 생산을 담당할 농우를 구입하고 농부를 모집하는 일에 대해 서유구는 
국가 수입의 일종인 세금이나 벌금을 통해 해결하면 별도로 재정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구상했다.
지방 둔전의 설치 및 운영론
각 도 감영의 둔전 설치와 운영비용의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별비전(別備錢, 
별도 준비금)의 활용이 그것이다. 서유구에 따르면 별비전은 “선후임 관찰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때, 봉급을 주고 난 잉여물을 보관하였다가 예상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용도”의 자금이었다.(3.6.40) 별비전은 감영의 거의 공식적인 재
원으로서 정부에서 자금을 융통할 때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다.459) 규모에 맞게 
별비전의 1/3~2/3로 초기 1년 차 설치비용을 감당하자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
었다. 또 관찰사 임기 만료 때 잉여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둔전을 넓히자고 했다. 
둔전에의 투자가 ‘돈 놀이’ 식으로 자금을 늘리는 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3.6.40)
서유구가 구상한 둔전은 관찰사 감영에만 머물지 않고, 감영 관할의 각 읍치 
지역에도 두도록 했다. 서유구는 읍치(주·부, 군·현) 지역 둔전 설치를 위해 다시 
과감한 제안을 했다. 각 읍의 비자금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수령들은 ‘공사고公
使庫’라고 하는 이 비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나가 지방 관청의 운영
에 이용했다. 서유구가 보는 공사고의 용도는 다음과 같았다. “돈을 빌려주어 이
자를 받기도 하고, 곡식을 빌려주어 이자를 거두기도 하고, 없어진 절이나 민가 
농지를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혹 한 마을[坊] 전체에 요역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호구 수대로 돈을 거두기도 하여, 구관 수령과 신관 수령 및 중앙 상부 기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3.6.41) 비자금인 만큼 뇌물을 상납하기도 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공사고는 양서와 삼남(충청·경상·전라)의 읍들에서 대부분 운용되고 있었
다. 공사고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본래 공사
459) “관서의 별비전 5만 냥, 세소미稅小米 1만 석, 별향 목면別餉木綿 2백 동同을 호조에 획급劃
給해 주었다. 경용經用이 부족한 때문이었는데, 대신大臣의 청을 따른 것이다.” 정조실록 1년
(1777) 5/25. 경상도와 평안도 및 통영의 별비전이 화성 성역 경비에 긴요하게 쓰이기도 했다. 
정조실록 19년(1795)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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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중국 송나라의 지방 관청에서 여러 운영비나 지방관의 비공식적 경비로 쓰
는 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일컫는 용어였다.460)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형성하여 지출했던 이 공사고의 자금은 그 규모가 작게는 수 천에
서 1만 민緡에 달하기도 할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이 비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에 
과세 명목을 추가하여 1년에 2~3회에 걸쳐 농민에게 거둬들이기도 했
다.(3.6.41) 농민을 착취하는 일단이었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게다가 이를 제
지할 수도 없었다. 서유구는 이 관행을 타파할 수는 없다고 여기고 공사고 자금
을 양성화하여 이를 종잣돈으로 하여 지방 관청 자체에서 스스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이 같은 견해 역시 둔전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서유구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둔전에서 생긴 이
윤을 공사고에 들이면 백성에 대한 불법적 착취를 종식시킬 수 있고, 비축미의 
증가로 지방 창고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지방 관청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둔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서유구
의 실용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서유구는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 등 내지 둔전을 설치하는 방
법과 초기 비용 조달 방안, 그리고 둔전 운영으로 얻는 이득 등을 거론하며 둔전
을 설치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당시 상황에서 무리한 방책이 아님을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내지 둔전 설치론의 기획안을 설명한 말미에 서유구는 “비용은 짧게 들지만 
이익은 오래 생기는[費短利長]”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1년 간의 짧은 투자
로 이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비단리장費短利長’은 
바로 그가 제안한 둔전론의 간결한 결론이다. ‘비단리장’은 주희가 절동浙東 지방
의 구황책을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썼던 말로, 기민을 모집하여 수리 사업을 일
으키면 진휼과 수리, 즉 복지와 산업 진흥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
이라는 뜻으로 쓰였다.461) ‘비단리장’이라는 의도가 주희의 맥락에서 ‘진휼’과 ‘수
460) 佐伯富, ｢宋代の公使錢-地方財政の硏究｣ 上·下, 東洋學報 47-1·2, 1964. 金榮濟,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中國史硏究 제21집, 2002, 
149쪽 주15에서 재인용.
461) “如舊則所損不至甚多,而可以成永久之利·絶凶年之憂,費短利長,未爲失策.” 朱熹, 晦菴集 巻17 
｢奏狀｣ ‘奏救荒事宜畫一狀’. 앞의 구절이 포함된 글을 소개한 다음의 글에서는 주희의 장계에 대
해 이렇게 정리했다. “先生講求荒政,奏本路災傷遂上畫一事宜六條.此居其四.此篇以因饑募民興役,有
一舉兩得之利.(중략)浙東奏狀孝宗朝.” 滕珙, 經濟文衡 續集 卷17 ｢水利類｣ ‘乞募饑民修水利’. 
수리 사업에 동원된 기민에게 어차피 나눠줄 구휼곡을 이 때 분배하자는 주희의 제안은, 범중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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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었다면, 서유구의 의도는 ‘투자’와 ‘국부의 증진’을 동
시에 이루는 일이었다. 중앙 둔전에서는 중앙 관청의 자금을, 지방 둔전에서는 
지방 관청의 별비전과 공사고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로 인해 파생하는 이윤
을 얻을 수 있고, 둔전 경영에서 획득한 이윤은 투자처로 회수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곡식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국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농업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유구는 설치 초기에 짧은 기간 투자하
여 뒤에 두고두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둔전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던 것
이다.
변방 둔전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의 국경이 확정된 시
기는 조선후기 숙종 대 무렵이다. 조선 초 세종 대에 압록강 상류에 4군과 두만
강 하류 남안에 6진이 개척되어 백성들이 많이 진출하기는 했지만, 백두산을 수
원지로 하여 형성된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 주변에는 여전히 조선 조정의 행정력
과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또 숙종 대에 조선의 영역이 확정되었다
고는 하나 그 이후에도 국경 지대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보堡나 진鎭이 없는 곳
이 많았고, 따라서 그곳에는 민간인도 정착할 수 없었다. 황무지로 내버려진 이
런 곳들에는 여진족이나 만주족 등 북방 민족의 침탈도 잦았다. 남서해안에 집중
된 수 천 개의 섬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는 왜구들에게 피해를 많이 보
았다. 경제적 안정과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백성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
은 형성이 되지 않았기에 조선 정부로서는 이 변경 지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유구가 의상경계책을 쓸 당시까지 여전히 무주지無主地
가 많았다. 그는 이런 변경 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기본 구상은 역시 둔
전을 통해 군사 및 백성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었다. 서유구가 
국경과 도서 지역에 대해 제기한 둔전론은 둔전 본래의 의미를 살린 병농일치의 
둔전론을 토대로 한다.
(1) 국경 둔전의 현황 및 필요성
서유구는 먼저 북방 국경 지대의 현황을 개괄했다. 백두산 동북쪽 즉 두만강 
이 “1만 명을 동원하고 1인당 하루에 3승을 주어 1개월에 공사를 마친다면 쌀 9,000석을 쓰
게”(3.4.43) 된다는 제의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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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남쪽인 6진 지역의 경우, 세종 대 6진을 개척하자 이민족은 조선을 배반하
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들이 성 밖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해주었다. 이런 상황은 만주족이 청을 건립한 뒤에 바뀌어 이민족은 두만강 
북쪽 국경 밖으로 이주했다. 6진의 구체적인 지명(대동여지도에는 표기되지 않
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그곳이 기름진 땅이 많아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
했다.(3.6.50~51)
서유구는 4군의 경계였던 삼천방 지역의 개간 사례를 통해 만일 서북방 국경 
주변을 다시 개간하면 연간 수 백만 석을 거둘 수 있다고 계산하고서, 100년 이
상 미개간지로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그간의 곡식 손실량은 몇 억 석에 달할 것
이라며 한탄했다.(3.6.55~56) 이민족이 사라진 지 수 십 년이 지난 현종~숙종 
대 남구만을 비롯한 여러 논자들이 변방의 무주지에 적극적인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을 조정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기조는 순조 대까지 큰 변
화가 없었던 것이다.
서유구에 따르면, 국경 진출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대응을 
취했던 이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① 청으로 넘어간 이들이 옛땅을 찾아
올 경우 국경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② 국경을 강 하나 사이에 둠으로써 조선 백
성의 청으로의 이탈이 우려된다. 그러나 서유구는 이런 논리를 앞세우며 우리 땅
을 내버려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3.6.57) 국경 진출의 
반대 논리 ①에 대해 서유구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국경임을 피차가 알고 있는 
마당에, 조선이 조선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개간하는 일에 청조에서 간섭할 이
유가 없다고 반박한다.(3.6.57) 국경 진출에 대한 반대 논리 ②에 대해서는, 의주
를 비롯하여 국경의 강 연안에 여러 읍과 진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②와 같은 주장을 전혀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았다고 반박한다.(3.6.59)
이상에서 들었던 국경에 대한 우려 2가지는 잘못된 견해임이 분명한데, 그럼에
도 이 논리가 먹혀들어 여전히 국경 1천 여 리가 비어있는 까닭을 서유구는 이
렇게 진단했다. 백여 년 전에는 청의 압박 때문에 변경 지대 국방 강화를 의제로 
삼을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냥 내버려둔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백여 년 
이후에는 청의 태도가 달라져 더 이상 협박하지 않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의 향락만을 추구하게 되어 국경 분쟁에 대비하는 일을 무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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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의 읍과 진영 설치 방안
서유구는 국경의 주요 지점에 읍이나 진영 등이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
러나 으레 그렇듯이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꼭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적 비판을 제기하기 마련이다. 서유구는 이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 핵심은 부자들 중 관직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농사꾼을 모집하
고 운영비를 준비해 농사짓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었다. “100부夫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부를 주어 백부장百夫長을 삼고, 1,000부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 1,000부를 주어 천부장千夫長을 삼아” 벼슬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에게 “녹봉을 주면 응모자가 떼 지어 몰려들 것”이라 확신했다.(3.6.66)462) 
1부夫는 1경이므로 100부만 해도 100경이나 되는 상당한 넓이의 농지다. 수 십, 
수 백 만 평의 농지를 농부를 모집하여 개간할 수 있는 재력과 의지가 있다면,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여하여 강에서 10리 이내의 땅을 개간
한 둔전은, 4년째부터 토품을 살펴 1/10의 정액세를 매긴다. 여기서 거둔 세금 
중 절반을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해당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지급하고 나머
지 절반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한다. 서유구는 이렇게 10년 만 지나면 비축
량이 넘칠 것으로 예상했다.(3.6.71)
비축미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땅을 더 개척하면서 비로소 읍을 세우고 진영과 
보루 건설 작업을 시작한다. “각 읍마다 둔전 5000경을, 각 진영마다 둔전 3000
경”을 마련한 뒤 관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지주와 소작인의 사례로 세금을 징수
한다.463) 세금으로는 읍이나 진영 및 보루 근무자들의 봉급과 식비, 관리의 녹
봉, 비축미용으로 각각 1/3씩 지출하기로 한다.(3.6.72) 읍이나 진영이 세워짐으
로써 군사력과 행정력 등 공권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공권력을 운영하
고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자체 해결하는 구조로서 그 재원이 바로 둔전
이었다.
무주공황지에 건설한 국경 지대의 농지는 땅주인이 본래 없기 때문에 모두 둔
전으로 이용된다. 그 중 백부장·천부장 등 민간인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둔전이 
민둔이고, 관 주도로 설치한 읍과 진영에서 운영하는 둔전은 관둔이다. 민둔은 
462) 이 같은 아이디어는 원나라의 우집(虞集, 1272~1348)의 견해를 차용한 것으로, 서광계가 그
의 농정전서에서 개간을 위한 좋은 방책으로 소개하기도 한 생각이다.
463) 소작인의 소작료는 당시 병작반수가 관행이었으므로 수확량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염두
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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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 관둔은 전방에 배치한다. 관둔은 면세지이다. 관둔의 군인이 민간인을 보
호해주기 때문이다. 민둔은 군대 면제지이다. 민간인은 호포를 내어 군인을 지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서로 지탱해주고, 관과 민이 날실과 씨실처럼 
잘 짜여”지도록 구상된 둔전이 국경 둔전이었다.(3.6.73)
(3) 국경 개척의 10리利
서유구는 북방 국경이 개척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10가지로 나열했다. 여
기에 나열된 견해는 이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겠지만, 서유구가 나름대
로 종합한 구상이라 보아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① 제1리: 이민족에게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청 건국 이후 국경 밖으로 떠난 이민족은 담비 사냥이나 인삼 등 약초를 채취
하기 위해 양강(즉 압록·두만강) 이남으로의 ‘생계형 월경’이 잦았다. 이민족들은 
“비어있는 이곳이 개간할 만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3.6.75)464) 개간을 통해 백성을 
이주시키고 국경 방비를 확고히 하면 “뒷날 야금야금 국경을 잠식당하는 우려를 
오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3.6.76)
② 제2리: 국경지대에서 병농일치를 하지 않은 폐단 제거
조선 북방의 경우 둔전의 본래 취지인 병농일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서유구는 
강계부의 사례를 들어 국경 개척을 하지 않아 생긴 폐단을 지적했다. 강계부 관
할 경계근무처, 즉 보루는 모두 산악지대에 있었기에 식량을 모두 부府에서 조달
해야 했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보루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1년 간 소비하는 식량
만도 1천 여 석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465) 서유구는 국경 둔전만이 이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도라고 주장한다. 벽돌을 생산한 뒤 이 벽돌로 
464) 18세기 청인들의 월경과 이에 대한 청·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李花子, 朝淸國境問題硏
究, 집문당, 2008, 173~208쪽 참조.
465) 서유구는 강계부 보루(파수처) 수와 그곳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까지 정확하게 거론했다. 서
유구가 93곳이라고 보루의 정확한 개수를 제시한 근거는 바로 그와 절친한 관계였던 성해응(成
海應, 1760~1839)의 글에 나온다. 성해응은 강계부지江界府志의 내용을 인용하여 경계 근무
처 93곳을 나열하고 보루 간의 거리를 명시해두었다(“按自厚州界五統洞,爲廢四郡,沿江初境自五
統洞置把守,至滿浦界玉洞爲終境,凡九十三把守,九百六十三里.”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51 ｢
地理類｣ “四郡考” ‘關防’ 第3 沿江把守(<<叢刊>> 277, 383쪽)). 따라서 서유구는 보루의 정확한 
수에 대해 성해응의 글이나 강계부지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지도서 ｢평안도｣ 
편에는 강계부의 파수처를 이 93곳 외에 33곳을 더 추가하여 126곳을 소개했다(이철성 역주, 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1 여지도서 19 평안도 Ⅱ, 디자인흐름, 25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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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연안에 3~5리 간격으로, 곡간 겸 무기고이자 적을 방비하는 요새인 망루를 
한 채씩 짓는다.(3.6.78) 이곳의 병사들을 농사와 경계근무를 번갈아 하는 병농
일치제로 유지하면 먼 길을 힘들게 가는 보급의 폐단도 없을뿐더러 병사들이 자
기 식량을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보급 식량 1천 여 석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다.(3.6.79)466)
③ 제3리: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진영이나 보루를 강 연안에 설치하게 되면 무장 군인은 명실상부하게 국경에 
배치될 것이다. 전력이 국경으로 집중되면 이전의 최전방이었던 지역은 더 이상 
최전방이 아니고 따라서 이곳들은 모두 폐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군사 시설
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경비 몇 만 석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그곳의 병사 4~5
천 명을 국경 군사 시설로 징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3.6.80)
④ 제4리: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평안도의 ‘강변 7읍’은 폐사군 아래에 위치한 강계江界로부터 압록강 하류 쪽 
연안에 위치한 읍들인467) 이곳은 당시 청과의 국경이 근접한 최전방으로 국방상, 
정치외교상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 변방 지대에서의 식량 비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강변 7읍은 “몇 년 버틸 식량조차도 없었다.” 반면 정조 때 
진출한 삼천방은 날로 곡식이 많아졌지만 내륙이라 소금이 매우 귀했다. 게다가 
앞으로 폐사군이 개간된다면 곡식은 더 흔해지고 소금은 더 귀해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3.6.81) 이 점에 착안한 서유구는 각 지역에 풍부한 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변경 7읍에서는 해수로 만든 소금을 4군에 
공급하도록 하여 이렇게 교환한 곡식에 부과한 세금 분을 저축하면 10년도 안 
되어 강변 7읍에서는 곡식 수 십 년분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3.6.82) 강변 7읍
의 불안한 국방력이 오히려 4군 개간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제5리: 견종법 시행 용이
466) 서유구의 이 같은 제안은 평안도 관찰사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정조에게 올린 건의
서에 그 일단이 들어있다. 이병모는 강계부사 신대년이 자신에게 보낸 첩정(牒呈, 보고서)과 자
신의 장교가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정조에게 건의했다. 이병모의 장교가 수집한 내용 중에는 강
계부의 원로들이 개진한, 개간을 허락하게 되면 얻는 이점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이주 백성이 많아져서 모병이 원활하고 국방 수비에 도움이 된다. ② 100여 군데
의 보루에 양식을 공급하는 데 조달이 쉬워진다. ③ 백성의 증가로 인해 옛 성터로 진을 옮기면 
국경의 요새가 더 튼튼해진다. 이 중 ②가 바로 서유구가 제안한 의견과 비슷하다. 원로들의 이 
같은 제안은 병농일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군량 조달의 측면에서는 서유구의 논리와 비슷
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467) 위원渭原·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를 일컫는다.
- 386 -
조선의 서북 지역, 즉 평안·함경도는 동남 지역에 비해 산이 많고 험하지만, 들
판은 오히려 동남 지역보다 바둑판처럼 평탄한 곳이 많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
이었다. 동남 지역은 다락밭이 많아 평탄한 밭이 드물기 때문에 “밭을 갈아 고랑
[畎]과 두둑[伐]을 법도대로 만들 수 없다.”(3.6.83) 반면 서북 지역은 옛사람들
의 법도를 본받기로는 다른 땅에 견주어 힘쓰기가 매우 쉽다.”(3.6.84) 여기서 
‘고랑과 두둑을 법도대로’ 만든다거나 ‘옛사람들의 법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모
두 앞에서 서유구가 강하게 주장한 바 있던 ‘1묘 3견’이라는 제도인 견종법을 가
리킨다.
⑥ 제6리: 기름진 4군郡 개간 가능
폐사군은 오랜 동안 개간이 안 되어 썩은 식물이 모두 흙으로 쌓였기 때문에 
보드랍고 기름진 흙이 되었다. 이런 곳이니, “개간을 한다면 무수히 많은 작물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대로 자랄 것이 뻔하다.”고 서유구는 확신했다.(3.6.85~86)
⑦ 제7리: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서유구가 제안한 둔전의 핵심 농업기술은 견종법이었다. 견종법은 정전법으로 
구획된 농지를 전제로 한 농법이었다. 정전법으로 구획된 농지는 이랑과 함께 수
로도 조성되었다. 너비와 깊이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로가 농지 사이사이와 사방
에 동시에 조성되는 것이었다.468) 정전제도에서 100정井(900경)이 모여 이루어
진 행정 단위인 1성成으로 구획된 농지의 사방에 파는 혁洫 정도만 되어도 너비
가 8척(약 184.8cm)이니,469) 무기를 지닌 군사들이 뛰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둔전이 정전제의 규격대로 조성이 된다면 사방에 크고 작은 수로
들이 이어져 있어서 적군의 침공을 저지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3.6.87)
⑧ 제8리: 목재 확보
조선에서 국경 근처의 출입을 금지한 동안 청에서는 매년 봄과 여름 강물이 
468) 구혁溝洫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수로는 주례에서 이미 견畎·수遂·구溝·혁洫·회澮라는 명칭
으로 너비와 깊이가 일정 구획 단위마다 규정이 되어 있다. 견畎은 너비와 깊이가 1척으로 1묘
에 세 개를 만드는데, 이 고랑은 견종법으로 농사지을 때의 작물 재배처이기도 하고 배수로이기
도 하다. 수遂는 너비와 깊이가 2척으로, 1경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다. 구溝는 너비와 
깊이가 4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3경頃인 9경 즉 1정井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며, 혁洫
은 너비와 깊이가 8척으로, 가로와 세로가 10정인 100정 즉 1성成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
로이다. 회澮는 너비가 2심(尋, 16척)이고 깊이가 2인(仞, 16척 또는 14척 또는 8척)으로, 가로
와 세로가 10성인 100성 즉 1동同으로 구획된 사방에 파는 수로이다(“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
伐.廣尺深尺謂之甽.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隧.九夫爲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
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 周禮注疏 卷42 ｢冬官考工記｣ ‘匠
人’).
469) 위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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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날 때 백두산에서 도벌을 일삼았다. 이들은 벌목한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압록강에 띄운 뒤 서해로 흘러가게 하여 이용했다. 조선의 공지空地 정책이 결국 
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꼴이 되었다고 서유구는 비판했다.(3.6.88) 그에 비해,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하면 그곳에서 그 동안 자란 나무를 베지 않을 수 없다. 국
경 연안 1천 리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압록강이나 장진강으로 보
낸다면 목재는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다.(3.6.89)
⑨ 제9리: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국경 개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서유구는 곡식 이외의 또 다른 농축산
물도 거론했다. 축산과 잠사를 통해 털모자와 양고기를 공급하고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를 통해 비단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것이었다. 서유구는 이처럼 생산물을 
내는 일이 ‘왕도 정치’에서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라며 그 중 ‘식목과 목축’이 급
선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견해는 농법뿐 아니라 ‘고기 공급과 따뜻한 의
복’에서도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이
에 그의 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서유구는 인민들에게 부족한 육고기와 수입에만 의존하는 털모자를 자급하려 
했다.470) 새로 개척한 땅에서 양을 치고 이를 발판으로 전국으로 양 사육을 확대
하여 양고기로 육고기를 보충하고 양털을 이용해 털모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믿
었다. 서유구가 이처럼 양에 주목한 이유는 압록강 북쪽의 이민족이 유목을 업으
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둔 지역의 
풍토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3.6.92) 그러나 그는 북방 유목민의 
방목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471)
470) 18세기 조선의 중국 모자 수입에 대해서는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景仁
文化社, 2002. 128~152쪽 참조.
471) 양 치는 법에 대해서 서유구는 그의 <<임원경제지>> 전어지에서 다루었다(서유구는 전어
지에 반영된 난호어목지 대부분을 귀농기에 저술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상경계책 저술 
당시 목축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다. 난호어목지에 대해서는 2.2.3소절 참조). 
전어지는 들짐승, 날짐승 및 민물과 해수어 등 야생 식용 동물을 잡는 법을 다룸과 동시에 가
축 치는 법도 실었다. 가축으로는 말(22,054자), 소(5,200여 자) 다음으로 양을 수록했고, 양에 
대해서는 다룬 가축 중 세 번째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2,200여 자). 이는 조선에서 흔한 
가축으로 알고 있는 닭이나 돼지 사육법보다 더 많은 정보였다(전어지에서 나머지 가축에 관
한 사육법을 담은 정보의 글자 수는 다음과 같다. 당나귀와 노새(677자), 돼지(1,411자), 개
(1,042자), 고양이(458자), 닭(1,605자), 거위와 오리(1,098자)). 비록 조선 사람에게는 양 사육
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조사한 정보가 양 목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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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는 비단 옷감 생산을 위해 또 하나의 제안을 한다. 옷감 제조 기술, 특
히 비단 제조 기술이 중국에 비해 낙후되었음을 일찍부터 인지한472) 서유구는 
중국에서 나는 좋은 뽕나무 종자를 구입하여 4군에서 심을 수 있도록 구상했
다.(3.6.95) 그리하여 뽕나무와 누에로 상징되는 비단 옷감 제조 산업 전반을 활
성화하고자 했다. 그는 중국의 비단 짜는 기구들을 구입하게 한 뒤 기구의 구조
를 잘 살펴 제작하게” 하려 했는데, 이 제안은 여성이 담당할 영역으로 여겼던 
옷감 산업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임원경제지>> 전공지를 그가 저
술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었을 것이다.473) 전공지에 인용된 총 75종의 인
용문헌 중 농정전서(73회), 왕씨농서(68회), 사농필용(57회) 다음으로 인
용회수가 많으며 이 책에 인용된 조선문헌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
경솔지鶊蟀志(49회, 4,462자)는 서유구 자신의 저술이었다.474) 방직, 방적에 
관한 그의 식견은 조선에서 가장 깊고 방대했다고 할 만하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곡식 농사가 대표적인 농업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분야
가 바로 이 옷감 제조 분야였다. 중국의 농서들에서는 곡식 농사를 ‘경耕’으로, 
옷감 농사를 ‘직織’으로 표현하여, 농사 전반을 ‘경직耕織’이라는 말로 일컫고 있
었다. 보통 ‘경’은 남성의 영역으로, ‘직’은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 짓는 것도 오랜 
전통에서 익숙한 분류였다.475) ‘직’은 옷감 제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으나, 실제
로는 바로 비단 제조를 의미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면화 산업에 비해 비단 산
업이 거의 활성화 되지 않았다. 서유구의 분석대로라면 ‘직’ 분야는 거의 없다시
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476) 이런 상황이었기에 비단 산업을 국경 둔전에서 
472) 그는 <<임원경제지>> 전공지에서 뽕 재배법과 누에치기 및 방적 기계까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심지어 국왕의 곤룡포조차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임원경제지>> 전공지 권2 ｢누에치기와 길쌈 하｣ “길쌈” ‘사·
라·릉·단 총론’).
473) 총 5권 2책(58,462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지의 저술 연대는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지
만, 서유구의 귀향기에 저술이 시작된 것만은 틀림없다.
474) 정정기, ｢전공지 해제｣, 개관서, 666~667쪽.
475) 중국의 남송 때 현령을 지낸 누숙(樓璹, 1090~1162)이 고종에게 바치려고 그린 누숙경직도
樓璹耕織圖와 이를 모본으로 청淸 강희 연간에 초병정(焦秉貞, 1689~1726)이 그린 패문재경
직도佩文齋耕織圖(1696년) 등은 남성의 농사와 여성의 잠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황제나 조선의 국왕이 친경親耕 의례를 행했다면, 그 부인들은 친잠親蠶 의례를 행
했던 것도 바로 경직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경직’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
는, 예를 들어 왕정농서의 서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조가 된다. “農,天下之大本也.一夫不
耕,或授之饑,一女不織,或授之寒.古先聖哲敬民事也,首重農,其教民耕織·種植·畜養,至纎至悉.” 王禎, 
王毓瑚 校, 王禎農書 ｢作者自序｣, 農業出版社, 1981, 1쪽.
476) 정정기 옮김, ｢전어지 서문｣, 개관서, 669~673쪽에 이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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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려는 그의 구상은 국부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⑩ 제10리: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임란 후 조선에서도 정전법 시행 여부의 논의는 지속
적으로 이어졌다.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전제는 유교 
경전 중 주례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했고, 맹자에서는 큰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맹자가 저술된 시대만해도 하·은·주 삼대에서 시행되었다고 믿
은 정전제의 실상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불가능했다. 이후의 정전제 시행 논의는 
주로 문적에 남아 있는 정전제의 기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일 수밖
에 없었을 텐데, 많은 논의가 산출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다. 균전제나 한전제도 정전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한, 정전제의 
변용이었다. 그러나 서유구는 국경이 개발되면 그곳에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
다고 여겼다. 시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토지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될 터였
다. 따라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그의 정전제 시행가능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전제는 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도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
자의 의견이 있지만, 서유구는 이를 2가지로 압축했다. (1) “겸병한 넓은 농지를 
빼앗아 빈민에게 나눠준다면 부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난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
과 (2) “봉건封建 제도가 없어지면서 관리와 백성이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자, 
농지를 나눠주거나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속임수를 세밀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3.6.97) (1)은 기존 토지제도를 혁파하고 정전제를 시작할 때 부딪힐 
기득권의 저항 문제로, 시행 초기의 문제에 해당한다. (2)는 농지를 모두 국가 
소유로 만든 뒤 정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파생하는 문제로, 시행 과정의 문제에 
해당한다.
서유구는 이 두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가 있
는 이상, 특히 대토지 소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몰수를 단행하기는 어렵
다. 이 첫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전제 시행 논의는 공리
공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유구가 보기에 국경 둔
전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토지 몰수라는 강경책을 시행할 필요
도 없고 몰수에 저항할 세력도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 없이 고요히 
비어 있는 땅을 개간한다면 겸병한 농지 소유자들의 원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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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2)로 귀결되는데, 서유구는 정전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긴 이유를 ‘봉건 제도’가 폐지된 데서 찾았다. 봉건 제도는 제후국이나 공·경·
대부 등에게 일정한 지역을 분봉分封함으로써 통치권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이는 봉건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한, 세습이 보장되어 있다. 
주나라에서 정전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 
통치권자는 해당 지방의 내력이나 인물 등의 사정을 훤히 꿸 수 있어야 세습 통
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정전제는 8호戶의 정상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토지 경작권
이 분배되는데, 정전제 운영의 문제는 각 가구의 사정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데 있다. 여러 호구가 모여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다. 정전제는 가족이나 마을 공
동체의 변화, 그리고 농민의 능력 등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불공정한 토지분배의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와 공동
체의 구성을 잘 파악해야 제도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구는 국경 둔전에서 정전제의 시행과 유지를 위해 봉건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정전제 시행 지역은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관리하는 둔전이었기 때문에 이
들이 둔전의 최고책임자였다. 서유구의 구상에 따르면, 이들의 권력 형성은 애초
에 이들의 의지와 부력을 통해서 가능했다. 둔전 건설의 전 과정에서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책임을 졌고, 둔전과 무관한 중앙의 관리가 파견된 형태로 권력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둔전 책임자, 즉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관할권에 
봉건 제도를 적용하면, 책임자의 교체로 인한 책임과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유구의 생각이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
에게 모두 세습을 허락한다면, 봉건 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서 농사꾼들의 능력과 
태도 모두를 두루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둔전 책임자의 세습으로 중간 
관리층도 이들의 권한 내에서 활동할 것이고, 둔전 농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
다. 둔전을 ‘작은 주나라’의 ‘작은 제후국’으로 만들 때만이 둔전 책임자가 모든 
이들의 사정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둔전민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서유구는 확신한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4군과 같은 광활한 지역이 
무주지였다는 조건이 정전제 시행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
었던 것이다. “천하에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이곳만이 그렇습니
다.”라고 확신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3.6.98)
임진왜란 이후는 정전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청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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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면서 조선이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화라는 문화를 자국화하려는 노력에
서 중국 고대의 제도를 조선에서 계승하려는 열망이 강해지고 있었던 때다. 기자
에 대한 논구가 늘었던 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유구도 정전제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저술에 남겨두었다. <<임원경제지>> 
본리지의 첫 권에는 ｢토지제도｣를 다루는데, 여기서 토지 종류 총 14가지를 다
루고 있다. 그는 여기서 중국의 은나라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기자箕子의 정전井
田을 첫 번째로 소개한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 허성(許筬, 
1548~1612), 서명응, 박지원이 쓴 기자 정전 논문을 차례로 수록한 뒤 마지막
에 자신의 안설에서 기자의 정전을 첫머리에 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전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장재張載가 네모난 농지 한 곳을 사서 몇 
개의 정井으로 구획하려고 생각한 것도 정전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보려는 뜻일 뿐이었
다. 지금 다만 평양의 정전을 예로부터 기자가 남긴 제도라고 여겨 우리나라 토지제도
의 으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략적인 것을 위와 같이 실어보았다. 그러나 
영남의 경주부慶州府에도 정전이 있다고 하니, 평양의 정전이 확실히 기자께서 남긴 
제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477)
서유구는 여기서 정전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고, 다만 정전이 
이상적인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성과 정전제 시행의 의도라도 밝혀놓기 
위해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이 글 이후에는 구전區田·대전代田·위전圍田 등 농
지를 조성하는 여러 형태와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향촌에서 농사짓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저술된 본리지의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심
지어 평양에 남아있는 정전이 기자가 남긴 ‘중화’의 유제인지조차도 의심하는 대
목에서 정전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는 여러 주장에 의구심을 품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조선에서 정전제는 시행된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도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서유구는 국경 둔
전에서 찾았다. 삼대 이후 중국에서도 정전을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송 대 장재(張載, 
477) “井田之不可復,尙矣.張橫渠之思買田一方,劃爲數井,亦試可之意耳.今特以平壤井田,自古傳爲箕子遺
制,而爲我國田制之首,故載其槪略如右.然嶺南慶州府亦有井田云,則平壤井田之必爲箕聖遺制,未可知
也.”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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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리 내 용 분 야
1 국경을 잠식당할 우려 종식 정치, 군사
2 병농일치로 방비의 폐단 제거 정치, 군사, 농업
3 내지 군사 시설 폐지로 경비 절감 정치, 군사, 경제
4 요충지 강변 7읍의 식량 비축 농업, 경제, 군사
5 견종법 시행 용이 농업
6 4군郡에서의 풍년 기대 농업
7 수로가 곧 견고한 요새 농업, 군사
8 유출되던 목재 풍부하게 확보 산림, 경제
9 양 목축과 양잠으로 생산물 공급 정치, 농업(목축, 양잠), 경제
10 정전제 시행의 최적지 정치, 농업
1020~1077)였다. “옛날 횡거 장재 선생이 어느 마을의 땅을 얻어 정전으로 구
획하려 했으나 의지만 있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고대 성왕의 이상적 토
지제도라 누구나 칭송하던 정전제였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선에서 시행해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왕도 정치’의 상징이 탄생되는 일이었다. “도합 100만 경의 
땅으로 옛 성왕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들판을 구획하던 큰 정치를 그대로 모방하
는 일 또한 오래도록 전해질 일대 쾌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유구는 정전제 
시행을 국경 둔전 개발의 마지막 이익으로 추가했던 것이다.(3.6.99) 정전제가 
시행되면 정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농법의 핵심이 대전법, 즉 서유구의 견
종법이 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표13> 국경 개발 10리와 해당 분야
서유구의 ‘국경 개발 10리’의 내용에는 둔전이라는 정치·경제적 모델이 핵심으
로 자리잡고 있었다. 둔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견종법이라는 농법을 통
해서 가능했다. 견종법은 식량 증대와 비축미의 풍부한 확보의 첫째 조건이었던 
것이다. ‘국경 개발 10리’에서 농업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경제력 향상과 관계되
지 않는 사항은 1·3·8리 3개였다. 나머지 7개의 이익인 병농일치(2리), 강변 7읍
의 식량 비축(4리), 견종법 시행(5리), 4군에서의 풍년(6리), 농수로의 요새(7리), 
양잠에서의 뽕나무 재배(9리), 정전제 시행(10리)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전제된 
데서 도출될 수 있는 이익이었다(표13).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전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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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평안도와 함경도 최북단에 위치한 국경의 빈 터는 
수전농업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물론 여건에 따라 논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
만, 대부분은 밭 농업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정전에서 시행되는 농업이 중국 
북방의 밭 농업을 전제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경 둔전에서의 견종
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서 지역 둔전
북방의 둔전을 개발함으로써 국경을 강화하는 방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개
진한 서유구는 이제 서남방의 도서에도 주목했다. 서유구가 보기에 남서해의 크
고 작은 섬은 기름진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들이었지만, 문제는 그곳 대
부분(7/10)이 말 사육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는 원나라가 고려를 침
략하면서 만든 전통으로 당대까지 변함없이 이어졌다. 고려 말에 말 사육이 시작
된 이래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상 말은 내부 교배를 통해서만 번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400~500년 동안 품종을 바꾸지 않아 지금은 모두 왜소한 말이 되었
다.”(3.6.101) 게다가 “말은 화火 기운을 지닌 가축이라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해 
서북 지방에 알맞지 동남 지방에 적합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서유구에게 
도서 지역은 말 사육으로 적합한 장소가 전혀 아니었다.(3.6.102) 
따라서 서유구는 말 사육장을 조선의 북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안
도와 함경도에 목장을 설치하고서 “매년 관북개시關北開市에서 암말 수 십 마리, 
숫말 5~6마리를 구입하여 차츰 새끼를 불려 군대와 나라 운영의 용도로 공급”
하자는 것이었다. 도서에 있었던 기존의 말 사육장은 제주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
한다.(3.6.103) 그리고 도서 지역에 분포된 본래 말 사육장에 둔전을 설치하자는 
것이 서유구의 제안이었다. “목장 관리를 위한 관사와 녹봉은 전농관에 소속시키
고,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게 하는 일은 모두 내지 둔전의 제도와 같게” 만들어 
‘도서 둔전’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도서의 말 사육장은 오랜 동안 말만 사육했기 
때문에 똥거름 축적이 잘 되어 곡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다.(3.6.103)
북방 국경의 예에서처럼 경제적 축적이 된 뒤에야 “해상로의 요충지를 골라 
진영과 보루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곳도 북방 국경처럼 병농일치 방식으로 운영
되도록 했다. 더욱이 진영에서는 그 근처에서 나는 소금과 해산물의 교역을 허가
하여 이로부터 수취한 세금으로 내지의 미곡까지 사들인다면 동남 지방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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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가 훨씬 강고해질 것으로 예측했다.(3.6.104) 서해보다 동남의 도서에 더 국
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국경 둔전이나 도서 둔전은 국방의 요충지로서 그 최종 목
표는 국방 강화에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유구는 먼저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믿었다. 경제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백성이 모이고 백성이 
모임으로써 변경 수비대를 신설할 명분이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둔전론
서유구는 둔전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안으로는 근본을 단단하게 하고, 
밖으로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면 재물과 곡식이 풍족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근본(농업)과 변방을 확고하게 만들면 국가뿐 아니
라 백성의 부는 충만해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조선 전체의 부의 확대로 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뒤에, 상평의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환곡의 폐단도 혁파할 수 
있게 되며, 호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조선에는 없다고 서유구가 
이야기했던 “용庸과 조調의 세금을 되살리고 군보軍保의 역을 혁파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3.6.105) 그 결과 화폐를 주조하여 물가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이 글의 말미에는 송나라의 이강(李綱, 1083~1140)이 말
한 내용으로, 서광계의 ｢용수소用水疎｣에서 인용한 글을 그대로 옮겨 제6목의 제
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송나라 신하 이강이 말한 절용, 폐단 바로잡기, 사
실 밝히기, 음양의 열리고 닫힘, 상업 등의 여러 방법으로 성실함을 베풀어 행하
고 부세를 더하지 않아도 나라에 필요한 물품이 풍족하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
습니까?”(3.6.106) 서광계의 글은 본래 수리의 효과를 말하는 취지였으나 서유구
는 둔전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둔전론에서 서유구는 이미 설명했듯이 박지원·박제가·남구만·
서미수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둔전론은 그들의 논의보다 한층 발전된 것이
었다. 발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논의가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었다. 그는 
내지 둔전을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으로 구분하여 그 시행 과정을 세밀히 
논했고, 국경 둔전과 도서 둔전을 따로 다루어 내지 둔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둔
전 설치론과 경영론을 역설했다. 서울 주변 둔전이나 국경 둔전에서 둔전을 만들
어야 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그 후보지의 성격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
었다. 둔전의 설치에 대해서도 박제가처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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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토지 매입 비용, 인력, 농우, 기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주인 없는 황무지였고, 
주인이 있더라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진황지를 추천함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
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둔전의 운영도 책임자로서 전농관이나 
백부장·천부장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농지 구획과 수리 사업, 경종법까지를 상세
하게 제시했다. 또 둔전의 설치와 운영의 예상 비용을 제시했고, 비용 조달을 정
부의 유관 기관의 비용을 쓴다든지, 도 감영의 경우는 별비전을, 읍에서는 공사
고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경 둔전의 경우는 부호의 자발적인 개간
을 유도하려고도 했다. 수확한 곡식을 분배하는 비율도 둔전 운영 방식에 맞게 
달리 규정해두면서 농민이 임금노동자든 자작농이든 소작농이든 간에 그들에게 
후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듯 서유구는 둔전을 당시 조선에 존재했
던 관둔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다. 
수확량 예상은 1묘 당 조 1석이라는 기준을 이용했다. 제1·2강에서 제안했던 
토지제도 개혁과 새로운 양전법 도입을 토대로 농지를 구획하고서, 제3강(제1~5
목)에서 제시했던 서둘러 시행해야 할 농정안들을 마지막 제6목에서 적용함으로
써 땅심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됨으로
써 평년작으로 묘 당 1석이라는 수확량을 예상할 수 있었다. 물론 예상 수확량의 
확정은 서유구가 귀농기에 여러 해 동안 견종법을 통해 수확량을 산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유구 둔전론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제도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저
항 세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균전제나 한전제나 여전제처럼 지주의 토지
를 몰수하거나 토지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의 거들
떠보지 않은 땅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해관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곳을 개척하거
나 소유주가 있는 곳은 정부에서 매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경제를 창출려 했던 
것이다. 서유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둔전론은 사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 운영제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내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던 토지제도 개혁론과 양전법 강구론, 
그리고 농정 시행론을 실현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개혁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저항이 생길 여지가 없는 무주공황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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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전 설치비용 수확미 배분
동둔
본래 방목을 관리하는 관사가 있었으니, 예전에 하던 
관행을 따름.
태복시의 조적미糶糴米 반으로 방죽 쌓기, 포구 준설, 
농기계 제조. 
나머지 반의 이자로 식사, 소 사육 비용.
1/2: 둔전 운영(둔전의 
관리와 백성의 양식, 
의복 및 식사,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1/2: 비축
을 골라 둔전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부흥의 진앙지로 삼으려했던 것이다.
이제 서유구 둔전론 구상의 구체성을 살피기 위해 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두 가지 사례, 즉 둔전 설치비용을 마련하는 방안과 수확한 곡식의 분배 방식
을 그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둔전 초기 투입 비용은 대부분 비축미와 관청
의 자금을 활용하려 했다.(표14)  서울 주변 둔전의 경우 동둔은 기존의 관사와 
태복시의 조적미를 활용하고, 나머지 세 둔전은 호조·선혜청 등 정부 기관의 비
축금을 활용하려 했다. 국경 관둔, 도서 둔전, 도서 진영과 보루 둔전 등의 경우
는 비용 확보 방안을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경 민둔, 도서의 기존 목장, 
도서 둔전 등에 있는 비축미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둔전 설치
비용을 국가가 투입하여 국영 체제를 만들거나 부민들에게 둔전을 개발하게 함
으로써 일반 백성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했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유일한 사례는 국경 민둔이었다. 국경 주변은 수 백 
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라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인이 거주하
며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 확보가 시급했다. 이 때문에 인구를 먼저 확보하기 위
해 재력이 있는 이에게 개발권을 주어 농민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
의 동해안과 요서 지역의 미개간지를 개척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서광계의 구상
을 받아들여 조선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었다.478) 부민에게 둔전 개척의 비용을 
투입하여 운영한 댓가는, 그를 둔전의 장으로 임명하여 둔전에서 거두는 세금으
로 녹봉을 지급하고, 무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며, 둔전의 장을 세습하게 하는 것
이었다. 서유구의 이런 생각은 거의 서광계가 그의 ｢간전소墾田疏｣에서 밝힌 구
상이었다. 주인 없는 땅을 민간이 개발하고 개발한 이가 운영을 대대로 할 수 있
게 한 국경 민둔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전제를 시행하기에 최적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표14> 둔전 설치비용 마련 방안과 수확미의 배분 방식




청 6만 민 모금. 3둔전에 각 2만 민 씩 나눠주어 농지 
구입, 집 짓기, 기구 제조 및 1년 차의 봉급으로 사용.
영둔 감영 별비전의 1/3~2/3 사용
읍둔 읍의 공사고 사용
1/2: 둔전 운영, 3/8: 
공사고, 1/8: 비축
국경 민둔 부민이 10부 이상 개간 
9/10: 농민, 1/20: 둔
전 책임자 녹봉, 1/20: 
비축(개간 3년 후부터)
국경 관둔
읍에 5000경, 진영에 3000경 둔전 설치. 관에서 백성
을 모집(민둔의 비축미를 활용할 듯)
1/2: 농민, 1/6: 병졸의 
봉급과 식사비, 1/6: 
관리 녹봉, 1/6은 비축
도서 둔전
서남해 목장 폐지(제주 제외)하고 그곳의 관사와 녹봉





해상로 요충지에 진영과 보루 설치하여 병농일치 둔전 
운영(도서 둔전의 비축미를 활용할 듯). 진영 근처에서 
생기는 해산물과 소금의 이윤을 허가해주어 내지의 미
곡 매입.
국경 관둔과 동일
다음으로, 둔전에서의 수확 배분은 운영 내용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를 두었
다.(표14) 내지 둔전과 도서 둔전의 경우는 모두 수확량의 반을 둔전의 관리와 
백성의 양식, 의복 및 식사, 소 사육, 집 수리, 농기구 보수 등에 소요되는 둔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축한다. 다만 읍 둔전의 경우는 출자금이 공
사고에서 나왔던 만큼 다시 공사고에서 쓸 비용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둔전 
운영비를 제외한 반 중에 3/4(전체의 3/8)을 공사고로 반환하고 1/4(전체의 1/8)
을 비축한다.
국경 둔전의 경우는 수확 배분 방식이 내지 둔전과는 달랐다. 먼저 국경 민둔
의 경우는 정전제의 세율을 적용하여 1/10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9/10를 농민이 
갖고, 1/20은 둔전 책임자의 녹봉으로 쓰고, 남은 1/20은 비축한다. 국경 관둔의 
경우는 수확량의 반을 지주에게 주는 당시 지주제의 분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1/2은 농민이 갖고, 1/6은 병졸의 봉급과 식사비로, 1/6은 관리의 녹봉으로 쓰
고, 나머지 1/6은 비축한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서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이 
받는 대우도 달랐다. 농민은 서울 주변 둔전과 지방 둔전 및 도선 둔전의 경우는 
임금노동자였고, 국경 민둔에서는 자경농자였으며, 국경 관둔 및 도서 진영과 보
루 둔전에서는 병작반수의 소작농자였다.479) 이상에서 서유구는 둔전 설치비의 
479) 유봉학은 지방 둔전 및 도서 둔전이 병작반수의 지주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서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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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을 각 둔전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수확된 곡식을 배분할 때
도 거의 모든 경우에 배분 비율까지 계획했음을 알 수 있었다.
량의 1/2을 농민이 차지했다고 분석했으나(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219~220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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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Yu-goo (徐有榘 1764~1845)’s Inquiry
Into Creating National Wealth 
Through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 
Annotation, Translation and Footnote of 
Ŭisang-kyunggye-chaek 擬上經界策
Jeong, Myung Hyun
                  Program in the Histor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nslate, annotate and make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to the full text of 
Ŭisang-kyunggye-chaek (Policy proposal on land division written 
for the King), written by a Confucian in Chosŏn dynasty called Seo 
Yu-goo (1764~1845) who was active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in order to investigate into the nature of 
agricultural policy exhibited in the book. The characteristic of this 
thesis is that it not only analyzes  Ŭisang-kyunggye-chaek, but 
also annotates, translates and adds footnote. Part One focuses on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Ŭisang-kyunggye-chaek. In Part Two, the annotation, translation 
and footnote of Ŭisang-kyunggye-chaek are independently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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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firstly explores the author Seo Yu-goo’s establishment 
of agriculture theory and the changes in agriculture theory. 
Subsequently, the situation of Chosŏn dynasty is summarized 
through the book’s main topics, including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量田), ‘Kyulboo–beop’ (結負法 the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crop yield), and ‘Kyunjong-beop’ (畎種法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of Chosŏn dynasty), and 
‘Doonjeon’ (屯田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Through 
these, part one of the thesis aims to clearly present the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Ŭisang-kyunggye-chaek. 
Despite being a member of a Seoul-based group that was 
representative of the late Chosŏn dynasty, formed mainstream of 
academia, and grew through several generation of bureaucratic life, 
Seo Yu-goo followed his family’s study, characteristic of astrology, 
mathematics and agriculture. Among these, his deepest interest lied 
in agriculture and he started his research on agriculture by 
participating in his grandfather Seo Myung-eŭng (1716~1787)’s 
writing of an agriculture book in his 20s. During the first 
bureaucrat period, Seo Yu-goo expressed his viewpoint on 
agriculture to King Jeongjo (period of reign: 1776~1800) and the 
majority of his opinion, especially on compilation of agriculture 
books, concurred with that of King Jeongjo. Due to King Jeongjo’ s 
sudden death and Seo Yu-goo’s return to farming, however, the 
compilation of agriculture book was deferred. While Seo Yu-goo 
researched on practical studies dealing with self-supported life 
during his stay in his village, he finally wrote 
Ŭisang-kyunggye-chaek in 1820 after King Sunjo (period of reign: 
1800~1834) initiated the Kyungjin 庚辰 farml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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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in 1819. 
Ŭisang-kyunggye-chaek that seems to have been written during 
the few months after the farmland measurement order was 
initiated, was an agriculture theory with structure of 3 divisions 
and 11 subdivisions. This policy proposal, which did not get 
presented to King Sunjo as the farmland measurement order was 
soon withdrawn, was a long piece of writing composed of around 
25,000 Chinese characters. In the three divisions of policy 
proposal, “land system reform”, “learning of the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policy” 
were discussed in the corresponding order and Seo Yu-goo 
asserted his detailed opinion by including two, three and six 
subdivisions respectively under each subjects. The term named 
Kyunggye (經界), the land division of Ŭisang-kyunggye-chaek was 
originally ‘farmland tax policy (田政)’s territory that divided the 
farmland, measured off farmland and then taxed the farmland. 
Therefore, it may be expected that only the relevant subjects of 
land system and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will be 
explored under the topic of land division in the previous two 
divisions of Ŭisang-kyunggye-chaek. However, Seo Yu-goo defies 
the expectation and includes an unanticipated discussion about 
agricultural policy here. Through this, he could express his 
agriculture theory in a manner that organically connects and 
integrates ‘farmland tax policy’ and ‘agricultural policy’. 
Seo Yu-goo’s Ŭisang-kyunggye-chaek provides different aspects 
of th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Techniques and 
accomplish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late Chosŏn 
dynasty” illustrated through existing research 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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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he writing presents a contrasting standpoint to the known 
argument that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gricultural techniques 
had been ‘developed’ and that agricultural productivity had ‘grown’. 
For example, the writing is skeptical about whethe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ice transplantations led to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Seo Yu-goo even tried to ban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which were at the time regarded as labor-intensive 
agricultural techniques that ha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iques. To Seo Yu-goo, Kyunjong-beop was simply 
an agricultural technique used specifically in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despite being known to have had been disseminated all 
over the country. Furthermore, he did not believe that the northern 
Kyunjong-beop was an authentic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 The agricultural implements were not diverse and their 
dimensions were not standardized either. Preparation for floods and 
draughts was poor as hydraulic turbine did not exist and the 
irrigation facilities did not operate well. Seo Yu-goo also claimed 
that the large-scale farming (kwangjak 廣作) actually de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despite it being known to have led many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iques. 
Through these diagnoses of reality, Seo Yu-Goo claimed that 
China’s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should be suppli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Ŭisang-kyunggye-chaek. Seo 
Yu-Goo believed that cultivation method was the biggest problem 
in Chosŏn dynasty’s agriculture and believed that major 
improve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cultivation method are the 
only impetus to create national wealth. Particularly, he thought the 
propagation of Kyunjong-beop was the innovative meth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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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However, he believed it was 
impossible to successfully enhance the cultivation method by 
changing the cultivation method alone. Therefore, Seo Yu-goo 
focused on establishing the optimum environment for farmland tax 
policy and agricultural policy so that cultivation method, especially 
Kyungjong-beop, could be implemented. Hence, he claimed that 
land system needs to be reformed from Kyulbo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crop yield) to Kyungmyo-beop (頃畝法,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farmland area), and that it is 
imperative to have an institutional effort to accurately measure the 
country’s land. These were not only prior tasks for imposition of 
fair tax, but also the foundation to implement standard fixation of 
the shape of farmland in order to operate Kyungjong-beop. 
Proposal of agricultural policy, such as measurement of main 
district’s latitude, dissemination of good seeds, promotion of 
irrigation, banning of prevalent conversion of ricefield into dry field 
and two-crop farming, namely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was 
also intended for the optimization of Kyungjong-beop. 
Seo Yu-goo believed that in order for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such as Kyunjong-beop, to be supplied, another system 
was needed, and this was Doonjeon,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The garrison farm that Seo Yu-goo suggested 
was a model farm that was operated through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to that of existing garrison farm managed by government 
office, as it was a space that organically connected and 
institutionalized advanced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farmland 
area,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and agricultural 
techniques. In reality, every discussion in Ŭisang-kyunggye-ch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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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ally reflects the opinion concerning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in division 3 subdivision 6, which is the last 
subdivision amongst three divisions and 11 subdivisions. Seo 
Yu-goo combined previous opinions on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and carefully planned inner and outer garrison farm. To him, 
managing this model farm was the best method to ban rice 
transplantation in rice paddy without easy irrigation and widely 
used agricultural techniques in dry-field, including aftercropping 
and intercropping, and also to propagate rice transplantation in rice 
paddy with good irrigation and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in dry fields. Seo Yu-goo’s opinion on construction of a 
garrison farm emerged from his confidence that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had to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pread to all farmers. The ultimate goal of Ŭisang-kyunggye-chaek 
that contains ideas on agricultural policy like these was ‘to farm 
on garrison farm that had been measured using land system that 
imposed tax on farmland area and had used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Seo Yu-goo realiz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was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to create national 
wealth. Seo Yu-goo, who developed Part Ji-won and Park Je-ga’s 
argument on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focused 
on rice transplantation and furrow-cultivation agricultural 
techniques and tried to disseminate these two. Throughout the 
entire Chosŏn dynasty, there was no attempt to guide and 
disseminate agricultural techniques on the dimension of state. 
Ŭisang-kyunggye-chaek was an attempt to create national wealth 
by standardizing agricultural system on land that prev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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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d popular agricultural practices or remained as passive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It aimed to achieve thi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rational land system, farmland measurement 
and garrison farm, in order to materialize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Part two of the thesis proofreads and gives gauge mark to the 
original text of Ŭisang-kyunggye-chaek. Al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translation was to translate literally using easy 
vocabulary, translation was done freely where necessary. A 
comment was added when translation could not be settled and an 
inference was included to the extent of my knowledge. Source is 
provided wherever it could be found, regardless of the size of 
text. Explanations are added in the unit of divisions or subdivisions 
to the translation and footnote. Through above translation and 
annotation process, I endeavored to undertake a ‘research 
translation’, from processing the original text to translating and 
annotating, which reflect previous research. 
Key words: Ŭisang-kyunggye-chaek, Seo Yu-goo, Kyunggye (land 
division 經界), Kyungmy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tax 
on farmland area 頃畝法), Kyulboo–beop (the land system 
imposing a tax on crop yield 結負法), institution of farmland 
measurement’ (量田),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Kyunjong-beop (furrow-cultiv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of 
Chosŏn dynasty 畎種法), Doonjeon (a farm cultivated by 
stationary troops 屯田), institu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techniques, agricultur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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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1
2
2
,8
8
9
2
1
9
,6
0
1
2
1
8
,4
9
0
6
1
,0
7
6
1
1
,3
4
8
5
7
,6
0
0
8
3
,1
2
5
8
1
8
,0
0
1
-
3
7
,4
3
0
1
7
5
4
(3
0
)
5
2
,6
0
7
1
2
9
,1
0
5
2
1
8
,6
0
2
2
1
9
,9
3
5
6
9
,5
1
4
1
1
,6
3
3
3
7
,9
7
3
8
1
,6
6
9
8
2
1
,0
3
8
+
3
,0
3
7
1
7
5
5
(3
1
)
4
7
,7
4
2
1
0
9
,5
5
2
1
9
6
,5
3
3
1
8
3
,7
3
3
6
9
,4
8
3
1
0
,9
3
1
1
9
,5
3
8
8
1
,6
3
8
7
1
9
,1
5
0
-
1
0
1
,8
8
8
1
7
5
6
(3
2
)
4
7
,6
3
6
1
1
6
,2
9
4
2
0
9
,3
3
6
1
9
9
,6
7
8
7
0
,8
4
0
1
0
,8
3
5
6
1
,0
3
5
8
2
,6
2
5
7
9
8
,2
7
9
+
7
9
,1
2
9
1
7
5
7
(3
3
)
5
1
,3
2
8
1
2
6
,4
3
9
2
1
2
,3
8
4
2
1
4
,2
7
1
7
1
,1
5
5
1
1
,7
3
7
6
1
,2
8
2
8
0
,9
1
9
8
2
9
,5
1
5
+
3
1
,2
3
6
1
7
5
8
(3
4
)
5
0
,6
2
9
1
2
7
,6
0
8
2
1
3
,7
3
6
2
1
2
,0
3
8
6
9
,5
7
3
1
1
,4
9
1
6
0
,9
3
0
8
1
,8
3
3
8
2
7
,8
3
8
-
1
,6
7
7
1
7
5
9
(3
5
)
4
5
,8
8
6
1
1
9
,8
5
9
2
0
0
,8
3
1
2
0
7
,5
1
5
6
4
,6
1
7
1
1
,4
2
7
6
2
,4
8
2
8
2
,4
8
6
7
9
5
,1
0
3
-
3
2
,7
3
5
1
7
6
0
(3
6
)
4
7
,4
0
9
1
1
8
,9
7
1
2
0
9
,3
7
8
2
1
2
,0
1
2
6
7
,6
6
4
1
1
,2
3
5
6
3
,4
2
4
8
3
,1
3
8
8
1
3
,2
3
1
+
1
8
,1
2
8
1
7
6
1
(3
7
)
5
3
,6
4
5
1
1
6
,2
4
2
1
9
2
,9
6
4
1
9
0
,6
5
9
6
6
,6
1
8
1
1
,1
3
1
6
3
,5
9
5
8
2
,9
5
7
7
7
7
,8
1
1
-
3
5
,4
2
0
1
7
6
2
(3
8
)
4
6
,9
0
4
8
9
,3
0
6
1
2
1
,6
2
8
1
7
2
,1
7
2
6
8
,5
9
4
1
1
,4
0
7
6
2
,4
8
3
8
1
,9
0
8
6
5
4
,4
0
2
-
1
2
3
,4
0
9
1
7
6
3
(3
9
)
5
1
,2
1
0
1
1
7
,4
6
7
1
9
5
,2
0
6
2
0
2
,9
1
1
6
9
,8
2
9
1
0
,6
8
3
6
3
,9
5
1
8
2
,5
3
2
7
9
3
,7
8
9
+
1
3
9
,3
8
7
1
7
6
4
(4
0
)
4
6
,6
7
4
1
0
5
,7
1
0
1
9
1
,4
8
3
1
9
5
,8
5
6
6
5
,2
7
4
1
1
,1
6
8
6
3
,9
2
3
8
3
,3
2
1
7
6
3
,4
0
9
-
3
0
,3
8
3
1
7
6
5
(4
1
)
5
4
,3
4
8
1
2
0
,3
3
3
1
9
3
,7
2
1
2
0
0
,6
9
7
7
0
,4
1
2
1
1
,3
3
5
6
3
,9
8
3
8
3
,1
6
6
7
9
7
,9
9
5
+
3
4
,5
8
6
1
7
6
6
(4
2
)
5
4
,2
7
2
1
2
6
,2
3
8
2
0
7
,1
0
0
2
1
0
,1
3
2
7
0
,4
4
7
1
1
,3
6
0
6
3
,9
9
3
8
1
,7
6
4
8
2
5
,3
0
6
+
2
7
,3
1
1
1
7
6
7
(4
3
)
5
1
,6
4
3
1
1
9
,5
2
6
2
0
7
,7
3
0
2
0
3
,4
9
0
6
8
,3
1
8
1
1
,2
5
4
6
2
,4
8
3
8
2
,7
5
4
8
0
7
,1
9
8
-
1
8
,1
0
8
1
7
6
8
(4
4
)
4
9
,8
2
3
1
1
9
,1
4
9
1
9
0
,2
5
1
1
8
4
,5
7
2
6
7
,8
6
8
1
0
,3
3
0
5
8
,2
2
5
8
3
,4
1
1
7
6
3
,6
2
9
-
4
3
,5
6
9
1
7
6
9
(4
5
)
5
3
,7
6
8
1
2
3
,8
6
1
1
9
9
,2
4
1
1
9
9
,5
4
7
7
0
,1
3
8
1
1
,3
3
2
6
2
,4
8
3
8
3
,5
1
5
8
0
3
,8
8
5
+
4
0
,2
5
6
1
7
7
0
(4
6
)
5
3
,5
9
7
1
2
3
,3
4
5
2
1
0
,7
2
6
2
0
9
,8
2
5
6
9
,8
8
0
1
1
,2
5
5
6
0
,0
9
7
8
0
,8
0
2
8
1
9
,5
2
7
+
1
5
,6
4
2
1
7
7
1
(4
7
)
5
3
,1
2
2
1
2
0
,6
3
5
1
9
5
,4
3
9
1
9
3
,0
2
8
6
8
,6
4
6
1
1
,2
0
1
6
3
,0
0
2
8
2
,1
6
7
7
8
7
,2
4
0
-
3
2
,2
8
7
1
7
7
2
(4
8
)
4
7
,5
3
4
1
2
3
,2
1
7
2
0
6
,1
6
0
2
0
9
,8
8
3
6
7
,0
7
9
1
1
,2
3
1
6
4
,4
1
8
8
3
,6
0
9
8
1
3
,1
3
1
+
2
5
,8
9
1
1
7
7
3
(4
9
)
4
9
,9
4
7
1
0
9
,1
8
9
1
7
0
,2
9
8
1
9
6
,6
1
6
6
8
,4
8
2
1
1
,3
1
3
6
4
,8
4
5
8
3
,8
6
0
7
5
4
,5
5
0
1
)
-
5
8
,5
8
1
2
)
1
7
7
4
(5
0
)
5
2
,3
4
5
1
2
0
,2
2
8
2
0
1
,2
2
9
2
0
4
,2
7
7
6
9
,1
9
5
1
1
,2
1
5
6
4
,8
8
6
8
3
,9
9
1
8
0
7
,3
6
6
+
5
2
,8
1
4
1
7
7
5
(5
1
)
5
0
,0
4
7
1
1
6
,3
2
2
2
2
0
,2
0
8
1
9
4
,2
9
2
6
8
,0
2
6
1
0
,5
5
6
6
2
,5
6
3
8
1
,7
9
0
8
0
3
,8
0
4
3
)
-
3
,5
6
2
4
)
1
7
7
6
(5
2
)
5
2
,8
1
6
1
2
3
,4
8
8
2
0
8
,4
8
9
2
0
3
,8
7
2
6
8
,0
7
4
1
0
,7
6
0
6
4
,2
8
9
8
2
,8
7
3
8
1
4
,6
6
1
+
3
0
,8
5
7
합
계
1
,7
0
0
,0
2
7
4
,0
5
2
,6
1
1
6
,7
2
3
,3
4
1
6
,8
0
5
,3
3
9
2
,2
5
8
,5
0
4
3
7
6
,0
9
6
1
,8
5
9
,8
3
1
2
,7
0
8
,5
9
6
2
6
,4
8
4
,3
4
5
평
균
5
1
,5
1
5
.9
7
1
2
2
,8
0
6
.3
9
2
0
3
,7
3
7
.6
1
2
0
6
,2
2
2
.3
9
6
8
,4
3
9
.5
2
1
1
,3
9
6
.8
5
5
6
,3
5
8
.5
2
8
2
,0
7
8
.6
7
8
0
2
,5
5
5
.9
1
<
표
1
>
 영
조
 대
 출
세
 실
결
 수
出
稅
實
結
數
- 
42
0 
-
연
도
(재
위
년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함
경
도
평
안
도
합
계
증
감
1
7
7
7
(1
)
4
7
,4
1
1
1
0
8
,1
4
0
2
0
1
,0
0
7
1
9
6
,7
0
5
6
7
,2
8
3
1
0
,3
9
6
6
4
,7
8
4
8
4
,3
5
7
7
8
0
,0
8
3
-
3
4
,5
7
8
1
7
7
8
(2
)
4
9
,9
6
2
1
1
2
,2
3
1
2
0
0
,7
5
7
1
7
1
,8
7
7
6
6
,5
0
5
1
0
,1
0
6
6
4
,3
4
2
8
2
,3
3
5
7
5
8
,1
1
5
-
2
1
,9
6
8
1
7
7
9
(3
)
5
4
,8
3
8
1
2
8
,0
4
1
2
1
2
,8
4
3
2
0
4
,6
6
3
7
1
,6
2
7
1
1
,5
1
6
6
4
,6
1
8
8
4
,5
1
2
8
3
2
,6
5
8
+
7
4
,5
4
3
1
7
8
0
(4
)
5
5
,4
6
2
1
2
7
,5
4
7
2
1
0
,3
5
9
2
0
6
,2
8
0
7
1
,6
7
7
1
1
,5
1
4
6
4
,1
6
9
8
4
,6
5
2
8
3
1
,6
6
0
5
)
-
9
9
8
6
)
1
7
8
1
(5
)
5
4
,4
1
5
1
2
4
,9
1
1
1
9
6
,2
3
5
1
8
1
,2
3
5
7
0
,3
8
9
1
1
,0
8
0
6
4
,8
4
5
8
3
,0
5
1
7
8
6
,1
6
1
-
4
4
,4
9
9
1
7
8
2
(6
)
4
5
,8
1
3
1
0
7
,7
1
5
1
9
8
,4
7
4
1
9
3
,3
5
3
7
0
,2
7
7
1
0
,8
8
5
6
5
,2
4
9
8
4
,8
1
1
7
7
6
,5
7
7
-
9
,5
8
4
1
7
8
3
(7
)
4
7
,2
7
0
1
0
2
,5
4
7
1
7
5
,4
1
1
1
9
5
,7
1
5
6
9
,6
7
0
8
,4
3
7
6
5
,1
9
0
8
4
,0
7
1
7
4
8
,3
1
1
-
2
8
,2
6
6
1
7
8
4
(8
)
5
6
,7
6
2
1
2
4
,2
7
6
2
1
5
,5
6
8
2
0
6
,8
3
8
7
1
,9
6
0
1
0
,7
1
0
6
5
,3
8
1
8
4
,7
6
5
8
3
6
,2
6
0
+
8
7
,9
4
9
1
7
8
5
(9
)
5
6
,6
8
3
1
2
4
,1
2
9
2
1
2
,1
7
6
2
0
5
,8
8
7
6
8
,7
3
7
1
0
,9
7
7
6
5
,3
0
2
8
4
,8
7
4
8
2
8
,7
6
5
-
7
,4
9
5
1
7
8
6
(1
0
)
4
7
,4
4
0
1
0
3
,2
5
8
1
8
0
,5
1
7
1
7
8
,7
5
1
7
1
,1
4
3
9
,7
8
5
6
4
,6
3
0
8
4
,5
7
6
7
4
0
,1
0
0
-
8
8
,6
6
5
1
7
8
7
(1
1
)
5
2
,2
8
1
1
1
6
,0
1
6
2
0
7
,5
3
9
2
0
0
,6
4
2
7
0
,5
2
9
1
0
,8
2
9
6
5
,2
5
9
8
5
,0
5
7
8
0
8
,1
5
2
+
6
8
,0
5
2
1
7
8
8
(1
2
)
5
5
,7
9
5
1
2
3
,8
2
8
2
1
1
,0
4
4
2
0
3
,2
3
9
7
1
,7
4
4
1
0
,7
2
8
5
9
,4
7
8
8
3
,9
7
7
8
1
9
,8
3
3
+
1
1
,6
8
1
1
7
8
9
(1
3
)
5
5
,2
2
9
1
2
2
,0
8
3
2
0
7
,3
4
0
2
0
2
,0
0
0
6
9
,2
2
9
1
0
,7
4
2
6
2
,5
5
5
8
2
,3
9
2
8
1
1
,5
7
0
-
8
,2
6
3
1
7
9
0
(1
4
)
5
4
,7
6
0
1
2
5
,1
2
9
2
0
7
,7
6
8
2
0
6
,0
7
8
7
0
,1
0
1
1
1
,3
4
9
6
4
,7
5
0
8
4
,9
2
7
8
2
4
,8
6
2
+
1
3
,2
9
2
1
7
9
1
(1
5
)
5
2
,3
0
3
1
1
9
,0
8
4
2
0
7
,2
8
5
1
9
2
,9
3
4
6
8
,9
6
9
1
0
,8
1
4
6
5
,1
5
0
8
2
,8
7
7
7
9
9
,4
1
6
-
2
5
,4
4
6
1
7
9
2
(1
6
)
5
1
,1
1
1
1
0
7
,7
9
5
1
9
5
,1
8
4
1
5
9
,6
8
0
7
0
,8
3
7
1
0
,6
0
2
6
5
,2
5
9
8
3
,0
1
6
7
4
3
,4
8
4
-
5
5
,9
3
2
1
7
9
3
(1
7
)
5
3
,9
9
4
1
2
1
,9
0
2
2
0
9
,0
5
8
1
9
9
,9
3
2
6
5
,6
0
7
1
1
,2
3
0
6
5
,3
8
1
8
3
,2
7
4
8
1
0
,3
7
8
+
6
6
,8
9
0
1
7
9
4
(1
8
)
4
9
,5
0
3
9
8
,0
3
5
1
7
1
,2
7
4
1
7
1
,7
7
1
6
9
,2
6
2
1
0
,6
5
7
6
4
,6
3
0
8
3
,1
6
2
7
1
8
,2
9
4
+
9
2
,0
8
4
1
7
9
5
(1
9
)
5
0
,9
1
5
1
0
1
,3
4
9
2
0
5
,1
9
9
1
9
8
,2
9
4
6
8
,7
3
0
1
1
,4
2
8
6
5
,9
5
7
8
3
,4
6
3
7
8
5
,3
3
5
7
)
+
6
7
,0
4
1
8
)
1
7
9
6
(2
0
)
5
5
,7
2
0
1
2
3
,4
4
9
2
0
9
,4
0
8
2
0
3
,5
5
9
7
1
,7
7
2
1
1
,4
5
8
6
5
,9
5
7
8
3
,3
1
0
8
2
4
,6
3
3
+
3
9
,1
0
1
1
7
9
7
(2
1
)
5
4
,3
8
8
1
2
0
,9
3
6
1
9
7
,2
2
0
1
8
1
,0
0
6
7
0
,5
7
4
1
1
,3
2
1
6
5
,9
5
8
8
3
,8
6
4
7
8
5
,2
6
7
-
3
9
,3
6
6
1
7
9
8
(2
2
)
5
0
,2
8
2
9
9
,6
7
9
1
8
5
,0
9
4
1
7
5
,6
2
7
7
1
,4
8
6
1
0
,9
4
0
6
5
,9
5
8
8
4
,1
3
2
7
4
3
,1
9
8
-
4
2
,0
6
9
1
7
9
9
(2
3
)
5
5
,1
4
5
1
2
2
,6
1
3
2
0
7
,7
1
5
1
9
8
,6
0
0
7
2
,3
3
0
1
1
,4
6
3
6
6
,4
8
2
8
4
,4
8
3
8
1
8
,8
3
1
+
7
5
,6
3
3
1
8
0
0
(2
4
)
5
4
,8
6
2
1
1
8
,1
4
4
2
0
7
,8
9
6
1
9
7
,5
2
6
7
1
,8
8
4
1
1
,1
9
3
6
6
,5
0
0
8
4
,4
3
0
8
1
2
,4
3
5
-
6
,3
9
6
합
계
1
,2
6
2
,3
4
4
2
,7
8
2
,8
3
7
4
,8
3
2
,3
7
1
4
,6
3
2
,1
9
2
1
,6
8
2
,3
2
2
2
6
0
,1
6
0
1
,5
5
7
,7
8
4
2
,0
1
4
,3
6
8
1
9
,0
2
4
,3
7
8
평
균
5
2
,5
9
7
.6
7
1
1
5
,9
5
1
.5
4
2
0
1
,3
4
8
.7
9
1
9
3
,0
0
8
.0
0
7
0
,0
9
6
.7
5
1
0
,8
4
0
.0
0
6
4
,9
0
7
.6
7
8
3
,9
3
2
.0
0
7
9
2
,6
8
2
.4
2
<
표
2
>
 정
조
 대
 출
세
 실
결
 수
1)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7
54
,5
52
로
 됨
. 
2)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58
,5
79
로
 됨
. 
3)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7
83
,8
04
로
 됨
.
4)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23
56
2로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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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
도
(재
위
년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함
경
도
평
안
도
합
계
증
감
1
8
0
1
(1
)
5
4
,6
3
4
1
2
2
,6
4
7
2
0
2
,4
3
2
1
8
8
,8
4
4
7
2
,1
5
0
1
1
,0
8
8
6
6
,5
0
0
8
4
,5
6
2
8
0
2
,8
5
7
-
9
,5
7
8
1
8
0
2
(2
)
5
4
,2
0
0
1
2
0
,5
2
8
2
0
5
,2
2
1
2
0
2
,6
7
4
7
1
,8
3
7
1
1
,2
9
6
6
6
,4
9
7
8
4
,2
9
7
8
1
6
,5
5
0
+
1
3
,6
9
3
1
8
0
3
(3
)
4
9
,1
7
9
1
1
3
,0
9
4
2
0
7
,9
4
9
2
0
2
,4
7
7
6
7
,0
2
2
1
1
,4
3
7
6
6
,5
1
5
8
4
,5
6
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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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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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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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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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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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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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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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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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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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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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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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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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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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9
6
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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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6
)
5
1
,9
0
6
1
1
2
,7
9
5
2
0
1
,9
3
3
1
9
8
,3
2
0
7
2
,6
1
7
1
1
,6
4
1
6
3
,8
8
9
8
2
,8
1
4
7
9
5
,9
1
5
+
4
3
,9
4
8
1
8
2
7
(2
7
)
4
9
,4
9
1
1
0
5
,8
5
3
2
0
1
,7
0
2
1
9
8
,0
0
5
7
1
,4
5
3
1
1
,7
9
9
6
3
,8
6
4
8
2
,7
6
8
7
8
4
,9
3
5
-
1
0
,9
8
7
<
표
3
>
 순
조
 대
 출
세
 실
결
 수
5)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8
30
,6
60
로
 됨
.
6)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1,
99
8로
 됨
. 
7)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7
85
,5
32
로
 됨
. 
8)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7,
23
8로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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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8
2
8
(2
8
)
4
9
,9
3
3
9
8
,0
5
1
1
7
9
,6
2
8
1
6
5
,0
8
3
7
1
,6
3
5
1
1
,8
1
9
6
3
,9
4
9
8
3
,4
6
4
7
2
3
,5
6
2
-
6
1
,3
7
3
1
8
2
9
(2
9
)
5
0
,1
8
9
1
0
6
,0
1
0
2
0
0
,1
9
7
1
9
6
,7
9
5
7
1
,5
2
0
1
1
,8
4
0
6
2
,1
9
5
8
2
,9
9
4
7
8
1
,7
4
0
+
5
8
,9
1
9
1
8
3
0
(3
0
)
5
0
,3
0
4
1
0
7
,6
5
0
2
0
0
,0
7
2
1
9
6
,2
9
3
7
2
,4
9
5
1
1
,8
2
5
6
2
,8
2
5
8
3
,5
0
4
7
8
4
,9
6
8
+
3
,2
2
8
1
8
3
1
(3
1
)
5
0
,9
9
1
1
0
9
,0
0
1
1
9
7
,3
5
9
1
9
5
,2
7
5
7
2
,8
1
8
1
1
,8
6
2
6
1
,3
2
4
8
3
,2
4
2
7
8
1
,8
7
2
-
3
,0
9
6
1
8
3
2
(3
2
)
3
6
,9
8
5
8
8
,6
1
5
1
9
6
,8
9
0
1
9
1
,4
8
4
6
3
,7
6
4
1
1
,6
9
0
6
1
,6
2
6
8
3
,3
6
6
7
3
4
,4
2
0
-
4
7
,4
5
2
1
8
3
3
(3
3
)
4
1
,7
1
9
9
5
,2
6
5
1
9
5
,0
0
6
1
5
6
,6
9
5
7
0
,3
9
7
1
1
,6
8
5
6
1
,6
2
6
8
3
,5
0
7
7
1
5
,9
0
0
-
1
8
,5
2
0
1
8
3
4
(3
4
)
5
0
,2
2
4
1
1
0
,4
8
1
1
9
8
,7
3
1
1
9
3
,8
4
2
7
2
,8
7
2
1
1
,7
9
7
6
1
,6
2
7
8
3
,2
4
5
7
8
2
,8
1
9
+
6
6
,8
1
9
합
계
1
,6
7
4
,0
8
1
3
,6
9
4
,3
9
8
6
,5
3
2
,5
4
7
6
,4
6
0
,6
6
3
2
,3
7
7
,1
1
1
3
9
2
,3
8
4
2
,1
9
8
,6
8
8
2
,8
1
8
,1
7
2
2
6
,1
4
8
,0
4
4
3
,2
6
8
,5
0
5
.5
0
평
균
4
9
,2
3
7
.6
8
1
0
8
,6
5
8
.7
6
1
9
2
,1
3
3
.7
4
1
9
0
,0
1
9
.5
0
6
9
,9
1
5
.0
3
1
1
,5
4
0
.7
1
6
4
,6
6
7
.2
9
8
2
,8
8
7
.4
1
7
6
9
,0
6
0
.1
2
9
6
,1
3
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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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도
(재
위
년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함
경
도
평
안
도
합
계
증
감
1
7
7
6
(즉
위
년
)
5
1
,6
1
6
1
2
1
,9
6
9
1
2
3
,8
0
0
1
2
2
,5
3
7
5
9
,8
0
4
2
9
,0
1
0
4
5
,2
6
7
3
3
,4
2
2
5
8
7
,4
2
5
1
7
7
7
(1
)
5
1
,3
7
0
1
2
2
,4
4
7
1
2
4
,1
8
2
1
2
2
,8
3
9
5
9
,8
1
8
2
9
,1
3
1
4
4
,7
7
2
3
3
,9
1
4
5
8
8
,4
7
3
9
)
+
1
,0
4
8
1
7
7
8
(2
)
5
1
,0
8
3
1
2
0
,3
8
2
1
2
3
,8
0
2
1
2
5
,7
2
7
5
9
,7
1
2
2
9
,2
2
6
4
5
,2
1
4
3
3
,8
1
2
5
8
8
,9
5
8
+
4
8
5
1
7
7
9
(3
)
5
1
,1
4
3
1
2
6
,3
2
6
1
2
3
,9
4
6
1
2
6
,4
6
0
5
9
,7
2
8
2
9
,2
2
1
4
4
,9
3
8
3
3
,9
9
8
5
9
5
,7
6
0
+
6
,8
0
2
1
7
8
0
(4
)
5
1
,1
2
2
1
2
6
,5
4
6
1
1
3
,6
5
2
1
2
6
,7
6
6
5
9
,6
8
1
2
9
,1
8
5
4
3
,9
2
1
3
3
,8
9
2
5
8
4
,7
6
5
1
0
)
-
1
0
,9
9
5
1
1
)
1
7
8
1
(5
)
5
0
,7
7
7
1
2
5
,8
9
2
1
2
2
,8
9
4
1
2
5
,8
2
1
5
9
,2
9
9
2
9
,1
2
2
4
3
,4
4
2
3
3
,7
2
9
5
9
0
,9
7
6
+
6
,2
1
1
1
2
)
1
7
8
2
(6
)
5
1
,6
0
0
1
2
5
,6
2
5
1
2
2
,8
3
5
1
2
5
,5
7
7
5
9
,3
8
0
2
9
,1
0
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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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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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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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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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
1
7
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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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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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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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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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1
2
6
,0
1
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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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2
9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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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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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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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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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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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7
8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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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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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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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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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1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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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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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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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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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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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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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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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
1
9
3
1
7
8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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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5
1
2
6
,4
5
7
1
2
2
,8
2
3
1
2
6
,1
4
4
5
9
,4
7
1
2
9
,1
1
5
4
4
,2
5
4
3
3
,4
9
2
5
9
4
,2
9
1
-
9
6
1
7
8
6
(1
0
)
5
2
,5
9
2
1
2
6
,4
2
3
1
2
2
,6
0
3
1
2
6
,2
5
7
5
9
,4
4
5
2
9
,1
1
6
4
4
,2
3
3
3
3
,4
3
6
5
9
4
,1
0
5
-
1
8
6
1
7
8
7
(1
1
)
5
2
,8
9
4
1
2
6
,5
8
8
1
2
2
,4
5
3
1
2
6
,2
6
6
5
9
,3
9
6
2
9
,1
1
2
4
4
,2
9
7
3
3
,3
7
7
5
9
4
,3
8
3
+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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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8
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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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9
2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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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1
2
2
,8
1
8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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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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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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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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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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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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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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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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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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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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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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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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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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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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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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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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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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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
0
,5
1
2
3
3
,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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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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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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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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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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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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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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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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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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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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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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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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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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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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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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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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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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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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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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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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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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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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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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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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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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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5
9
,2
6
7
2
9
,2
0
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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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3
4
,9
6
4
6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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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
7
6
7
1
7
9
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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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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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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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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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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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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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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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2
9
,3
2
1
4
9
,5
5
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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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6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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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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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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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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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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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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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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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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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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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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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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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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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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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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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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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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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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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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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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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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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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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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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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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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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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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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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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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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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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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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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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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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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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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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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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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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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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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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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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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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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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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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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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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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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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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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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5
9
,0
9
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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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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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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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2
4
6
1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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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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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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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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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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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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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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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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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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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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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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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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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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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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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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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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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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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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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
1
,1
7
3
1
7
9
9
(2
3
)
5
5
,5
0
2
1
2
8
,1
7
8
1
2
3
,3
5
8
1
3
1
,6
1
0
5
9
,2
2
2
2
9
,2
4
0
5
1
,2
6
4
3
4
,7
5
2
6
1
3
,1
2
6
+
1
,1
3
6
1
8
0
0
(2
4
)
5
5
,5
6
9
1
2
8
,1
1
7
1
2
3
,0
8
5
1
3
3
,9
7
9
5
9
,1
0
9
2
9
,2
3
5
5
1
,2
4
6
3
4
,7
1
7
6
1
5
,0
5
7
+
1
,9
3
1
합
계
1
,3
2
9
,7
3
6
3
,1
6
7
,1
6
4
3
,0
7
3
,0
9
0
3
,1
8
4
,2
5
1
1
,4
8
5
,0
5
0
7
2
9
,6
0
0
1
,1
8
5
,8
1
6
8
5
2
,9
6
5
1
5
,0
0
7
,6
7
2
평
균
5
3
,1
8
9
.4
4
1
2
6
,6
8
6
.5
6
1
2
2
,9
2
3
.6
0
1
2
7
,3
7
0
.0
4
5
9
,4
0
2
.0
0
2
9
,1
8
4
.0
0
4
7
,4
3
2
.6
4
3
4
,1
1
8
.6
0
6
0
0
,3
0
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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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
般
免
稅
結
數
表
9)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5
88
,4
72
로
 됨
.
- 
42
4 
-
연
도
(재
위
년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함
경
도
평
안
도
합
계
증
감
1
8
0
1
(1
)
5
5
,9
7
1
1
2
8
,5
6
9
1
2
3
,2
9
3
1
3
3
,6
6
7
5
9
,0
7
5
2
9
,2
2
6
6
1
,2
4
6
3
4
,6
7
2
6
2
5
,7
1
9
2
1
)
+
1
0
,6
6
2
2
2
)
1
8
0
2
(2
)
5
6
,2
3
1
1
2
8
,5
7
8
1
2
3
,0
7
2
1
3
2
,3
6
8
5
9
,9
8
9
2
9
,2
2
0
5
1
,2
4
9
3
4
,6
3
2
6
1
5
,3
3
9
2
3
)
-
1
0
,3
8
0
2
4
)
1
8
0
3
(3
)
5
6
,2
9
5
1
2
8
,7
7
7
1
2
2
,8
2
7
1
3
2
,1
6
5
5
8
,8
4
7
2
9
,2
1
1
5
1
,2
3
1
3
4
,5
9
6
6
1
3
,9
4
9
-
1
,3
9
0
2
5
)
1
8
0
4
(4
)
5
6
,6
9
7
1
2
8
,9
5
0
1
2
2
,9
9
1
1
3
2
,1
0
0
5
8
,7
8
9
2
9
,2
0
5
5
1
,2
1
4
3
4
,5
5
7
6
1
4
,5
0
3
+
5
5
4
1
8
0
5
(5
)
5
6
,7
0
0
1
2
9
,1
4
8
1
2
2
,8
8
8
1
3
1
,9
7
8
5
8
,7
5
5
2
9
,1
9
8
5
1
,2
2
2
3
4
,5
1
9
6
1
4
,4
0
8
-
9
5
1
8
0
6
(6
)
5
6
,6
9
5
1
2
9
,2
1
8
1
2
3
,2
7
6
1
3
1
,8
6
7
5
8
,7
0
5
2
9
,1
9
1
5
1
,2
1
9
3
4
,4
8
2
6
1
4
,6
5
3
+
2
4
5
1
8
0
7
(7
)
5
6
,6
8
9
1
2
9
,2
5
2
1
2
3
,1
3
1
1
3
1
,8
2
4
5
8
,6
6
3
2
9
,1
8
8
5
1
,2
0
7
3
4
,4
4
5
6
1
4
,3
9
9
2
6
)
-
2
5
4
1
8
0
8
(8
)
5
6
,6
7
5
1
2
9
,2
6
0
1
2
3
,0
1
1
1
3
1
,3
7
4
5
8
,6
2
1
2
9
,1
8
2
5
1
,2
0
3
3
4
,4
0
8
6
1
3
,7
3
4
-
6
6
5
1
8
0
9
(9
)
5
6
,6
8
4
1
2
9
,2
9
9
1
2
3
,0
0
1
1
3
1
,3
6
7
5
8
,5
8
1
2
9
,1
7
7
5
1
,3
7
4
3
4
,3
8
3
6
1
3
,8
6
6
+
1
3
1
1
8
1
0
(1
0
)
5
6
,6
3
5
1
2
9
,4
1
5
1
2
2
,9
0
9
1
3
1
,3
3
0
5
8
,5
4
2
2
9
,1
6
8
5
1
,9
1
0
3
5
,3
9
3
6
1
5
,3
0
2
+
1
,4
3
6
1
8
1
1
(1
1
)
5
6
,6
3
7
1
2
9
,5
3
4
1
2
2
,8
2
4
1
3
1
,3
3
8
5
8
,5
0
3
2
9
,1
6
5
5
2
,6
0
2
3
5
,3
4
6
6
1
5
,9
4
9
+
6
4
7
1
8
1
2
(1
2
)
5
6
,9
3
2
1
2
9
,7
0
2
1
2
2
,7
5
9
1
3
1
,3
4
0
5
8
,4
7
2
2
9
,1
5
9
5
1
,5
8
4
3
5
,3
4
9
6
1
5
,2
9
7
-
6
5
2
1
8
1
3
(1
3
)
5
6
,9
9
2
1
2
9
,8
4
5
1
2
2
,7
0
7
1
3
1
,2
9
4
5
8
,4
3
8
2
9
,1
5
4
5
2
,9
3
9
3
5
,3
4
2
6
1
6
,7
1
1
+
1
,4
1
4
1
8
1
4
(1
4
)
5
6
,6
4
0
1
2
9
,9
8
6
1
2
2
,6
5
8
1
3
1
,4
3
2
5
8
,4
0
9
2
9
,1
4
8
5
2
,9
3
8
3
5
,3
3
5
6
1
6
,5
4
6
-
1
6
5
1
8
1
5
(1
5
)
5
6
,6
5
8
1
3
0
,1
3
1
1
2
2
,6
1
4
1
3
2
,7
2
4
5
8
,3
8
0
2
9
,1
4
5
5
2
,9
3
5
3
5
,3
3
4
6
1
7
,9
2
1
+
1
,3
7
5
1
8
1
6
(1
6
)
5
6
,6
5
1
1
3
0
,1
4
1
1
2
2
,5
2
3
1
3
3
,5
5
9
5
8
,4
5
8
2
9
,1
3
9
5
2
,9
4
9
3
5
,3
3
4
6
1
8
,7
5
4
+
8
3
3
1
8
1
7
(1
7
)
5
6
,7
5
8
1
3
0
,2
0
4
1
2
2
,1
3
3
1
3
4
,2
9
5
5
8
,3
0
3
2
9
,1
3
1
5
2
,8
8
4
3
5
,3
3
2
6
1
9
,0
4
0
+
2
8
6
1
8
1
8
(1
8
)
5
6
,7
6
2
1
3
1
,1
4
2
1
2
2
,1
0
4
1
3
6
,8
6
2
5
8
,2
8
0
2
9
,1
2
6
5
2
,8
8
7
3
5
,3
3
2
6
2
2
,4
9
5
+
3
,4
5
5
1
8
1
9
(1
9
)
5
6
,8
5
8
1
3
1
,0
7
8
1
2
2
,0
7
9
1
3
6
,9
5
1
5
8
,2
5
8
2
9
,1
2
2
5
2
,8
5
7
3
5
,3
3
2
6
2
2
,5
3
5
+
4
0
1
8
2
0
(2
0
)
5
6
,7
7
4
1
3
4
,9
7
6
1
2
2
,0
5
1
1
3
7
,1
1
6
5
8
,2
3
9
2
9
,1
1
5
5
2
,8
5
4
3
5
,3
3
2
6
2
6
,4
5
7
+
3
,9
2
2
1
8
2
1
(2
1
)
5
7
,8
3
5
1
3
5
,1
2
5
1
2
2
,0
2
7
1
3
7
,0
8
6
5
8
,2
2
1
2
9
,1
1
6
5
2
,9
3
9
3
5
,3
3
2
6
2
7
,6
8
1
+
1
,2
2
4
1
8
2
2
(2
2
)
5
6
,7
7
5
1
3
5
,4
4
5
1
2
2
,1
9
0
1
3
7
,6
5
3
5
8
,2
0
3
2
9
,1
0
4
5
2
,8
5
1
3
5
,3
3
2
6
2
7
,5
5
3
-
1
2
8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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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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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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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5
94
,7
83
으
로
 됨
.
11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97
7로
 됨
.
12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3,
80
7로
 됨
.
13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07
,7
29
로
 됨
.
14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4
,7
50
으
로
 됨
.
15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09
,8
41
로
 됨
.
16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2
,1
12
로
 됨
.
17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4
71
로
 됨
.
18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07
,9
53
로
 됨
.
19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79
0으
로
 됨
.
20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2
,8
64
로
 됨
.
- 
42
5 
-
1
8
2
3
(2
3
)
5
6
,6
3
6
1
3
4
,4
7
0
1
2
1
,2
0
9
1
3
6
,7
8
7
5
7
,5
5
1
2
9
,0
3
4
5
3
,8
7
7
3
5
,3
2
0
6
2
4
,8
8
4
-
2
,6
6
9
1
8
2
4
(2
4
)
5
6
,9
3
3
1
3
4
,4
0
8
1
2
1
,9
3
5
1
3
5
,0
2
6
5
7
,5
3
3
2
7
)
2
9
,0
6
0
5
3
,8
5
6
3
5
,3
1
4
6
2
4
,0
6
5
-
8
1
9
1
8
2
5
(2
5
)
5
7
,2
1
8
1
3
4
,4
9
4
1
2
3
,6
7
5
1
3
5
,1
3
0
5
7
,5
1
7
2
9
,0
9
7
5
3
,8
6
0
3
5
,3
0
9
6
2
6
,3
0
0
+
2
,2
3
5
1
8
2
6
(2
6
)
5
6
,9
0
6
1
3
4
,3
9
0
1
2
3
,2
9
8
1
3
4
,9
0
0
5
7
,4
7
4
2
9
,0
8
4
5
3
,8
5
7
3
5
,3
0
8
6
2
5
,2
1
7
-
1
,0
8
3
1
8
2
7
(2
7
)
5
8
,7
8
4
1
3
5
,6
8
3
1
2
1
,0
2
9
1
3
5
,2
2
1
5
7
,4
5
8
2
9
,0
3
4
5
3
,8
8
2
3
5
,3
0
7
6
2
6
,3
9
8
+
1
,1
8
1
1
8
2
8
(2
8
)
5
7
,4
7
0
1
3
6
,3
3
4
1
2
0
,7
8
1
1
3
5
,3
8
0
5
7
,6
7
6
2
9
,0
3
9
5
3
,7
9
7
3
5
,3
0
6
6
2
5
,7
8
3
-
6
1
5
1
8
2
9
(2
9
)
5
7
,8
7
3
1
3
7
,6
7
9
1
2
0
,5
9
8
1
3
6
,7
7
9
5
7
,6
9
2
2
9
,0
3
8
5
5
,5
5
1
3
5
,3
0
3
6
3
0
,5
1
3
+
4
,7
3
0
1
8
3
0
(3
0
)
5
7
,9
2
6
1
3
7
,7
4
7
1
2
0
,5
0
9
1
3
6
,9
1
7
5
7
,6
7
7
2
9
,0
3
9
5
4
,9
2
1
3
5
,3
0
0
6
3
0
,0
3
6
-
4
7
7
1
8
3
1
(3
1
)
5
8
,0
8
7
1
3
7
,8
8
2
1
2
0
,5
3
4
1
3
7
,0
1
0
5
7
,6
6
2
2
9
,0
3
4
5
6
,4
2
2
3
5
,2
9
6
6
3
1
,9
2
7
+
1
,8
9
1
1
8
3
2
(3
2
)
5
7
,9
3
9
1
3
7
,9
7
0
1
2
0
,3
4
1
1
3
7
,0
7
6
5
7
,6
4
7
2
9
,0
2
9
5
6
,1
2
0
3
5
,2
9
2
6
3
1
,4
1
4
-
5
1
3
1
8
3
3
(3
3
)
5
7
,9
7
6
1
3
8
,3
2
0
1
2
0
,3
2
5
1
3
8
,6
5
5
5
7
,6
3
3
2
9
,0
2
4
5
6
,1
2
0
3
5
,2
8
9
6
3
3
,3
4
2
+
1
,9
2
8
1
8
3
4
(3
4
)
5
7
,6
4
9
1
3
8
,4
0
4
1
2
0
,2
0
0
1
3
8
,8
8
6
5
7
,7
3
9
2
9
,0
1
8
5
6
,1
1
9
3
5
,2
8
6
6
3
3
,3
0
1
-
4
1
합
계
1
,9
3
8
,9
4
1
4
,5
0
5
,5
5
6
4
,1
5
3
,5
0
2
4
,5
6
9
,4
5
7
1
,9
7
9
,9
9
0
9
9
0
,1
2
0
1
,8
1
4
,6
7
6
1
,1
9
3
,7
4
9
2
1
,1
4
5
,9
9
1
평
균
5
7
,0
2
7
.6
8
1
3
2
,5
1
6
.3
5
1
2
2
,1
6
1
.8
2
1
3
4
,3
9
5
.7
9
5
8
,2
3
5
.0
0
2
9
,1
2
1
.1
8
5
3
,3
7
2
.8
2
3
5
,1
1
0
.2
6
6
2
1
,9
4
0
.9
1
21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15
,7
19
으
로
 됨
.
22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62
로
 됨
.
23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14
,3
39
로
 됨
.
24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1,
38
0으
로
 됨
.
25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
39
0으
로
 됨
.
26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6
14
,3
98
로
 됨
.
27
) 
朝
鮮
田
制
考
에
는
 2
7,
53
3으
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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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재
위
년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함
경
도
평
안
도
합
계
증
감
1
7
4
4
(2
0
)
1
,6
0
7
1
2
,1
4
2
1
1
,8
3
3
9
,2
9
6
5
,2
5
7
4
3
8
9
1
1
4
1
,4
8
4
1
7
4
5
(2
1
)
2
,2
9
6
1
4
,8
8
5
2
5
,5
2
2
3
2
,1
4
0
3
,1
4
7
1
,2
9
1
2
5
8
7
9
,5
3
9
+
3
8
,0
5
5
1
7
4
6
(2
2
)
5
,3
9
9
1
2
,9
4
0
1
7
,7
3
5
9
,6
3
1
5
,2
6
3
9
0
6
2
,1
3
0
5
4
,0
0
4
-
2
5
,5
3
5
1
7
4
7
(2
3
)
6
,5
2
2
1
7
,2
5
4
1
4
,7
2
4
1
6
,7
7
9
5
,5
6
6
7
9
0
9
4
1
6
2
,5
7
6
+
8
,5
7
2
1
7
4
8
(2
4
)
1
,7
4
2
5
,3
9
7
1
0
,2
8
4
1
1
,4
4
8
3
,6
6
2
3
8
4
7
1
9
3
3
,6
3
6
-
2
8
,9
4
0
1
7
4
9
(2
5
)
9
4
6
3
,6
6
4
7
,7
2
7
6
,3
7
0
4
,7
0
0
8
0
0
2
,0
3
5
2
6
,2
4
2
-
7
,3
9
4
1
7
5
0
(2
6
)
1
,2
4
5
4
,3
9
9
9
,1
6
3
9
,8
7
0
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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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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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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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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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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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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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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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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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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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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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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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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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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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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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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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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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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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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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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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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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7
5
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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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2
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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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5
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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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4
9
4
3
1
8
8
0
4
3
0
,1
7
8
-
8
,4
4
0
1
7
5
3
(2
9
)
1
3
,0
4
4
1
8
,8
6
1
8
,2
7
9
1
1
,0
0
0
1
0
,9
5
9
8
3
2
5
4
4
6
3
,5
1
9
+
3
3
,3
4
1
1
7
5
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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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7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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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8
,3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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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8
3
6
9
8
2
,8
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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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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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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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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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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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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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8
3
2
9
,9
6
5
4
5
,8
8
3
2
,7
3
0
1
,3
4
3
2
,0
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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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0
3
+
8
1
,8
2
2
1
7
5
6
(3
2
)
8
,4
3
0
2
1
,0
8
4
1
6
,7
5
2
2
0
,0
0
2
1
,3
3
6
1
,0
4
6
8
6
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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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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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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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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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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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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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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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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